


- 1 -

編輯 序

近來 周易  占書的  側面  一般人들에게  많  졌다 해도 過言  닐만큼 

그 方面  學問하는 들  많고 著述 또한 그러하다 할 수 겠 나 易經  根本 는 

보다 큰 原理  學問한 들  世上에  지지 고 著述 또한 別無하다 할 수  

것 다.

三和先生  周易  硏究하시  크고 게는 宇宙 萬物 터 가 게는 人間, 人間事  

生長成藏하는 原理  糾明하는 에 三十餘年  힘쓰 고 처 에는 「易學原論」  著述하

여 生存法則 과 政治理論  다루 고 다 에 「易學原理總論」  著述하여 易學  본 

人生問題  다루신  다.

 冊  三和先生  遺稿   部分  나누어 編輯하 다.

人生問題  어  方向  찾는 들  「易學原理總論」, 深度 는 周易  學問하는 들

 「易經大意」, 그리고 未來  哲學  追求하는 들  「正易」  마도 新境地  

機微  얻  수 게 하리라 믿는다.

 遺稿  三十餘年 保管만 하고 다가 지 에  비  編輯發行하는 것  萌動하는 斯

學 相 等 世態  여러 片面에  符合 는 時期가 닐  생각 어  編輯過程에  

未盡한 感  남는 部分  肉筆原稿  그  活字化하  淺學菲才  所致  因하여 或 

字句  誤植  지  저어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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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論  - 로 본 人  -

一章   의 組

一節   陽과 命

■ 動  陽에  일어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間에는 이 가득히  있는데, 이 들  

하나도 動치 아니하는 것이 없고  도 動을 치 아니하는 것

이 없 니, 우리는 이것을 살아있다 하고 에는 이것을 이라 한다. 

이라 함  이 모두 살아 있어, 間 로는 히 뻗어 나가는 

擴 動을 하고, 間 로는 하고 자라고 여 고하는 長 의 

로써 히 이어나가는 動을 하여. 間  間 로 久

하여 그치지 아니함을 말함이다. 에 는 宇宙라는 말과 라는 말을 

아울러 쓰고 있는데, 宇宙라 함  上下 四 의 間과 古往今 의 間을 

하는 말이  라 함  陽을 中心한 陽系의 宇宙를 말하는 것이

니, 宇宙  는 말 이 體로 一하며 다만 間과 間을 할 때

에는 宇宙라하고 의 하는 現象을 말할 때에는 라 하는 것이

다. 間에 間  間 로 動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  슨까닭인

가 하면, 에는 이 動體를 이라 하는데, 의 動  能動과 

受動, 과  相反하면  한 相 하는 待 에 하여 과 

反 의 動이 일어나며, 能動  動 을 陽이라하고, 受動, 

 을 이라 하니, 陽  이 의 하는 를 

하는 로 , 의 組     갖 狀 를 陽이라

는 두마 의 말속에 括치 아니함이 없는 殊한 이다. 지  科 의 

電 에 電 陽電이 있고, 磁 에 陽 이있고, 에 電 陽 가 있

는 것 이 모두 이 陽의 에 한 것이다.

이  間에  陽의 動하는 狀 를 보건 , 과 陽  로 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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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相 하지도 못하고 相離하지도 못하여, 이 있는 곳에 드시 陽이 있

고 陽이 있는 곳에 드시 이 있 며, 陽  待 로써 한번 하

고 한번 陽하면  스스로 動치 아니할 가 없 므로 그 動  한번 닫

히고 한번 열리고 하는 動 動이 는 것이니, 心臟의 動, 潮 의 往

같  것이 로 이 陽의 動 動이다.

■ 陽의 互根

 自體가 하  하여 드시 어떠한 形 로든지 그 組 體를 가

지고 그 組 體에는 드시 이 있어 그 組 體를 營하여 이에 

動이 하는 것이다. 間의  모두 의 形質에 着하고 의 

形質  의 引 에 根柢하니, 의 引  의 流 함이  의 形質  

의 凝 함이라, 그러므로 間에 하고 있는  모두 의 

 의 을 聚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辭에 「 과 가 이 다」함

 이를 말함이다. 이라 함  의 形體를 組 하는 質로  곧 火

의 을 말함이  라 함  의 하는 힘 로  곧 雷 의 를 말

함이니,  受 含 藏 凝聚 의 을 하고, 는  流

 出  動  陽 을 하므로, 을 組 한 의 두  

곧 陽의 待이다.  의 組 體만 있고 의 이 없 면 

이 치 못하고  組 體가 없이는 의 이 있을  없 니, 그

러므로  하  하여 드시 組 體가 있고 그 組 體는 스스로 

動을 일 키지 아니할  없도록 構 어 있는 것이  이것을 陽의 

互根이라 한다. 互根이라 함  陽이 에 着하여 能動 을 하고 

 陽의 動을 受하여 受動 을 하여 相離하지도 못하고 相 하지

도 못하고 二하면  一하고 一하면  二함이다. 互根하고있는 兩  하나

는 動 하 하고 하나는 止하 하며, 하나는 出 하 하고 하나는 

하 하여 거 에 스스로 과 反 에 한 動 이 치 아니할  없

는 것이니, 이가 곧 動이다. 는 이라는 動體에  과 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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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 하고 그 陽의 交互 에 하여 動이 일어나  

한 을 하니, 과 陽  의 組 體가 과 反 의 두 

을 한 後에 動이 일어난다고 하는 一體兩 의 이다.

■ 陽의 互 互後

의 體를 組 하고 있는 陽의 兩  一 의 兩   一體

兩 로 어 의 하는 때에 陽의 이 함께 하는 것이  이 

 聚凝한 後에 陽이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   陽이  動한 

後에 이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다. 陽의 組 에는 後의 이 없

는 것이나, 그 組 에  動이 하는 때에는 스스로 後의 이 있

니, 의 能動하는 것  陽의 이  受動하는 것  의 이라, 

이 動하는 때에는 드시 能動과 受動이 있어 能動이 하고 受動이 

後하는 것이므로 의 動에는 能動하는 陽이 하고 受動하는 이 後하

는 것이며, 이 에 하여 一 中에는 가 陽이  秋冬이 이므로 一

의 節 는 의 陽이 하고 秋冬의 이 後하는 것이다. 그러나 動

이 일어나는 때에 비록 能動하는 陽이 하고 있 , 그 陽  止하고 

있는 속에  하는 것이니, 이는 이 에 있고 陽이 後에 있음이

다. 그러므로 의 하는 로써 볼 때에는 能動하는 陽이 하

고 受動하는 이 後하며, 의 組  體로써 볼 때에는 形質인 이 

하고 인 陽이 後하는 것이며, 이가 陽의 互 互後하는 것이  

陽이 互 互後하는 까닭에 하던 것이 後하고 後하던 것이 하면 , 

한 로써 한 動을 하고 그 動  알이 닭을 낳고 

닭이 알을 낳음과 같이 狀을 하는 形 로 는 것이다.



易學原理總論

- 14 -

■ 陽의 互

陽이라 함  의 待하는 體 關係에 라  하는 것이  固定不

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의 組 과 이 모두 陽의 兩 을 가지

고 있 므로 과 이 相 하는 때에 能動하는 者는 陽이 고 受動하는 

者는 이 는 까닭이다. 事 의 現狀  受動 을 하므로 이 고 

事 의  能動 을 하므로 陽이 는지라, 一 中의 陽體 關

係로써보면 冬至에 一陽이 한 以後에는  受動하는 現狀이 고 陽  

能動하는 이 므로 이 體가 고 陽이 이 며, 至에 一 이 

한 以後에는 陽  受動하는 現狀이 고  能動하는 이 므로 陽

이 體가 고 이 이 는 것이니, 이것  陽이 로 體가 고 로 

이 어 陽이 互 하는 것이다.

 모두 陽兩 을 가지고 있 므로 한 이 있는 때는 드시 그 속

에 과 陽이 있고,  의 속에도 과 陽이 있고 陽의 속에도 과 陽

이 있어, 樹枝狀의 陽이 없이 하고 있는 것이니, 의 關係로써 

보더라도 는 陽이   인데, 一한 의 속에도 雷는 陽이   

이며, 一한 의 속에도 는 이  火는 陽인 것이 그 一 이다.

間에는 至 至廣한 者로부  至細至微한 者에 이르 까지 모두 陽이 

어 있 므로  한번 하고 한번 陽하여 없는 動을 하고 

 이 陽 로 하 도하고 陽이 로 하 도하여, 陽의 互

에 하여 의 不 한 가 하는 것이다.

■ 陽의 互 互

의 動  陽의 交互 에 하여 일어나는 것이므로 거 에는 

陽의 差 과 의 두 가지 이 있는 것이다. 陽  一 의 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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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交互로 하여 그 機能이 한 것이니, 一 陽에 과 强

弱의 差 이 固定 어 있다고 하면 强한 者가 勝하고 弱한 者가 

하여 그 動 에 스스로 勝 가 하여 마침내 動이 終止 는 

것이다. 그러나 과 陽에 아 런 差 이 없고 固定 로 하다고 하

면  兩勢가 相 相 하여 交互 이 치 못하여 스스로 動이 止

고  兩勢가 相觸하는 때에 만 있고 調和가 없어  모두 壞

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陽  그 體는 로 差 하면  그  

한 것이니, 이것을 火로써 보건  는 이  火는 陽이라 量의 

火를 로 觸하면 가 能히 火를 滅하니, 이는 陽 함이  는 

비록 火의 近 에 있더라도 로 觸치 아니하면 能히 火를 滅치 못하 , 

火는 의 近 에 있 면 을 하여 能히 를 말릴 가 있 니, 이

는 陽 함이다. 火는 그 組 體로는 의 힘이 하고 火의 힘이 

하며, 그 로는 火의 힘이 하고 의 힘이 하니, 이가 陽

의 互 互 이  陽  互 互 로써 로 한 것이다.

의  長短 의 差 이 없 면 組 體를 構 치 못하는 

것이므로 그 體는 其 自한 形 를 가지고 스스로 差 이 있는 것이 , 

그  勝 가 있 면 交互 이 치 못하여 이 끊어지는 것

이므로 그  互 互 하여 差 하면  한 動을 하는 것이다. 

人體로써 보면 體는 陽이  女體는 이라 體의 體軀  體  女體보

다 하니, 이는 陽 함이 , 女體는 胎宮을 하고 모든 人 는 이 

胎宮中에  러  出 하니, 이는 陽 함이며, 體  女體는 互 互

하여 로 한 까닭에 에는 女 을 로 한 一 一

를 말한 것이다.

■ 命體의 組

는 一 의 動體로  그 속에 陽의 兩 이 있어 一體兩 의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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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 陽  互根 互  互  互後 互  互 의 여러 가지 로써 

不 히 動을 일  을 하니, 陽의 로 하는 힘이 곧 

命이 , 그러므로 陽  命 이 어 陽 動의 하는 곳에 드시 

命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命의 없는 곳에는 動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 命自體가 하  하여 스스로 動을 일 키는 때에 陽의 

두 을 하는 것이니, 이라 함  를 一統한 하나의 命體이

므로 의 動에  陽 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陽 動과 

命  어느 것이 하고 어느 것이 後한다는 後의 이 없는 것인데, 이

것을 宇宙의 組 로써 보면  陽組 이 있는 까닭에 命이 流 하는 

것이므로 陽이 하고 命이 後하며, 宇宙의 로써 보면 命이 

있는 까닭에 陽의 動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命이 하고 陽이 後하

는 것이며, 經  의 를 말한 까닭에 이 陽兩 를 한

다 하여 이 陽보다 한다 한 것이 , 이  과 을 한 

組 을 말한 까닭에 陽을 命의 이라하여, 陽이 命보다 하

다 한 것이다.

陽  의 命 이 고 陽의 交互 하는 힘이 命인데, 과 

陽  비록 하나의 命을 하고 있   待 는 두 이므로 

命의 속에도 스스로 과 陽 의 두 이 하여 있 니, 이는 母가 

相交하여 한 아이를 하  그 아이에게는 母의 두 이 하여 있음과 

같음이다. 陽  能動하여 을 始하는 이 있 므로 이 始 을 

陽 이라 하고  受動하여 陽 을 受하여 의 形質을 하는 

이 있 므로 이 을 이라 한다. 陽  과 陽 로써 

相交하는 것이므로 이 陽 을 受하여 을 하는 것이 곧 命體

의 이니, 그러므로 모든 命體는 陽二 의 妙 한 에 하여 

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곧 一體二 의 이다.

의 에 一體二 의 가 있는 것  슨까닭인가 하면 이는 의 

에 陽의 體 待가 있는 까닭이다. 의 에는 드시 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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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  의 이 있 니 組 의 體라 함  여러 體를 하여 하나의 

命體를 構 하는 것이  의 이라 함  組 體를 統一 로 움직이

는 이며, 모든 組 體는 의 이 있  後에 비로소 그 의 

機能을 揮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을 하  하여는 어

떠한 形 로든지 드시 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도 

을 치 아니하는 것이 없 며,  그 組 이 스스로 을 일 키지 

아니할  없도록 構 어 있 니, 組 의 體는 의 象이  의  

陽의 象이라, 그러므로 의  모두 陽의 一體二 의 로 는 

것이다.

陽의 交互 하는 힘이 命이  의 陽이 交互 하는 때에 宇

宙의 命이 나타나는 것인데, 의 에는 一體二 의 가 있 므로 

宇宙의 命도 로 하는 것이 아니  드시 待 을 하는 

어떤 과 體 어 있는 것이다. 宇宙를 사람의 一 이라고 하면 사람의 

一 에 命體로 어 있는 形質과 그 形質을 움직이는 이 있음과 같

이 宇宙에도 한 命體  이 있는 것이니, 이는 命이 自體가 

하  하여는 드시 自體의 을 營 하는 을 가지고 있  때

이다. 辭에 「形而上한 者를 라 이르고 形而下한 者를 라 이른

다」하고  「한번 하고 한번 陽하고 함을 라 이르고 하고 陽하고 

하여 치 못함을 이라 이른다」하니, 形而下하는 는 形에  形

로 하는 命이  形而上하는 는 한번 하고 한번 陽하여 그 

함을 할  없는 이며  宇宙의 인 一 을 말함이다. 그러므

로 과 命  形而上과 形而下로써 待하여 命  形質의 이 고 

 의 이 어 陽의 있는 곳에 스스로 과 命이 있는 것이

며, 과 命  一體가 어,  모든 命體의 主宰가 고 命

 의 令을 하여 을 하는 것이니, 과 命  한 一體二

의 이다.

과 命  모두 形하여 形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 나,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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迹  에 나타나고 있 니,  의 이  의 動  命

의 이며, 의  의 이  의 滅  命의 인 

것 이 그 一 이  이는 모두 形而上과 形而下의 에  하는 差

이다.

科 者의 말 = 命體는 機 質에  하 다고 한다. 지 에 科 者

들  로 命의 을 하 다고 말하고 있 나 로 

말하는 命  命體의 組 을 함이  命의 이 아니니 이

는 命論  命體를 직 質 로만 보고 을 알지 못하는 까

닭이다.

모든 命體는 로 析하면 거의 一한 質로 이루어지고 모든 

命體가  一한 로 이루어졌다는 事實  모든 命體의 이나 

는 로 본 根 인 가 一하다는 結論을 얻게 다.  

二節   命의 形

■ 形과 形

의 하는 것  形에  形한 形質이 하여 間 로는 히 

擴 하고 間 로는 히 하는 것인데, 陽 命 에는 形이 없

니, 形이 없 면 한 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命  自體가 

하  하여 스스로 形 로부  形 로 하는 動을 하는 것

이니, 이는 間  其 自體의 法 을 가지고 自體의 法 을 

라  하고 있는 것이므로 命 도 한 自體의 을 하여 自體

의 法 을 라  形 로부  形 로 하는 動을 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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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 로부  形 로 함에는 드시 命   形의 를 는 것

이니, 이것을 사람의 殖 로써 보면 體  女體는 命 의 象이

, 처음에 兩體의 가 相 하여 의 마음이 動하는 것  의 象이

 다음에 兩體의 火 이 하여 과 陽 이 相 하는 것  의 

象이 , 그 다음에 胎 의 形이 하는 것  形 의 象이니, 사람의 殖

 形 로부  形 로 하는 動이므로 한 命   形의 

를 는 것이 , 이것이 의 形 의  相 하는 것이다.

間의  形과 形 로 어있고 形  모두 形에  

한 것이므로, 이 形한  다시 形 로 돌아가는 가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에는 하고 滅하고 하는 現象이 있어, 形에  한 形

 드시 滅이 있는 것이 , 처음부  形이 치 아니한 者는 形이 

滅할 것이 없는 까닭에 形한 命  滅함이 없이 久히 하는 

것이다. 의 命體는 久 하는 命 을 하여 써 을 삼고, 

滅하는 形한 탕을 얻어  써 形質을 삼고 있 므로 에는 世世로 

하여 久 하는 과 하고 자라고 여 고하여 하는 

과의 두 이 함께 하여 이 間에는 의 이 그치지 아니

하는 것이다. 만일 間에 形만 있고 形이 없 면 비록 陽 命

 流 한다 하더라도 의 이 없어  이 는 한 黑한 殼에 

不 한 것이 ,  一 形만 있고 久 하는 形이 없 면  

한번 消滅한 뒤에 다시 하는 것이 없어  한 黑한 殼에 不 한 

것이다. 그러므로 間에는 形한 命 과 形한 形質이 아울러 

하여 久하면  하고 하면  久한 것이며,  그 形 는 

로 다르  모두 一한 命 에  出 하여 形 로부  形이 한 

것이므로 그  모두 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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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命의 形

陽 命 이 形에  形 로 하는 形의 를 보건 , 陽

命  形한 것이 , 의 하는 動  모두 形에  形을 

하  한 것이므로 陽 命  自體가 하  하여 形 動을 일

키는 때에 雷 의 가 한 것이다. 命 의 形 動에  雷 이 

하는 것  슨까닭인가 하면, 命  陽 과 로 는데, 陽 에

는 動하는 이 있고 에는 하는 이 있 므로 陽 과 

이 形 動을 할 때에는 動 을 하는  을 하는 

가 하는 것이 , 宇宙를 하는 로  動 을 하는 者는 電

이  을 하는 者는 磁 이므로 命 의 形 動  電  磁

를 하는 것이며, 電  磁 는 처음 로 하고 아직 形 지 아

니한 것이므로 命도 아니  質도 아니 , 命과 質의 中間 을 띠

고 있는 이다. 電  磁 는 命 에  一  出 하여 陽 待

關係를 가지는 것이므로 陽 과 의 두 을 具 하여 電 에는 電陽

電이 있고 磁 에는 陽 이 있는 것이며, 電  磁 는 間에 가

득  의 하는 動 이 고 있 므로 電 의 動하는 때에 雷

의 動 이 하고 磁 의 하는 때에 의 이 하는 것이

니, 이가 命 이 雷 의 로 더불어 一體가 어 間을 流 하고있는 

命體의 생  始 이다. 命 의 動에 하여 電  磁 가  

한 것이므로 電 의 있는 곳에 드시 磁 가 있어 磁 中에 電 를 含

하고 電流가 하면 그 周 에 磁 을 하는 것이며 陽系宇宙의 中心이 

고 있는 陽에도 한 電  磁 가 있어 이 電  磁 가 陽을 

하고 모든 引 의 中心이 고 있는 것이니, 陽 의 波  電波의 

動法 이 一한 것  陽의 이 電 로 어 있는 까닭이 , 上

의 갖 의 는 陽에  는 磁 의 에 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雷 의 가 한 自體가 하  하여 形 動을 일 키

는 때에  形의 中間 을 띤 이 하니, 이라 함  聚하면 形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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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 形이 는 것이며, 宇宙間에  形도 고 形도 면  

그의 聚 에 하여 을 하는  火이니, 그러므로 雷 의 

形 動에 하여  한 것  火의 이다. 雷 의 形 動에  

火의 이 하는 것  雷의 擊에 하여 電火가 일어나고 의 零下 

二 의 冷凝에 하여 液이 하는 것이 그의 한 形 이며, 雷 의 

는 形하여 아 런 막힘이 없는 것이므로 雷 에  한 는 하고 

火는 한 것이다.

火는 陽 待關係를 가지고 間을 流 하면  가 聚하면 凝結하여 

形한 이 고 하면 하여 形한 로 하여  流動狀 로 

어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火는 形과 形의 中間狀 로 고 이 

形 로부  形 로 하는 과  形 로부  形 로 하는 

에는 드시 火의 聚 이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火의 이 한 自體가 하  하여 形 動을 일 키

는 때에 이 凝固하여 비로소 形質이 는 것이  의 凝固한 形  山澤

이다. 火의 이 山澤의 形 로 는 것  슨까닭인가 하면 는 流下

하는 것이  火는 炎上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火에는 聚 만 있는 

것이 아니  한 上下로 르내리는 도 있는 것이다. 는 流下

하는 것이로  가 流下치 아니하고 蓄貯하여 로 하여 쳐흐르면 

의 形體가 하여 澤이 는 것이니, 人體의 液 體의 津液같  것이 

모두 澤의 象 로  의 形 한 것이며, 火는 炎上하는 것이로  火가 炎

上치 아니하고 하여 아래로 하여 中에 갈 리하면 火가 로 더불

어 形體를 하여 山이 는 것이니 山이 上에 솟아 있는 것  火의 

을 因하여 山의 石이 생 고 火가 그 속에 갈 리하고 있는 것이

며, 人體의 肉 體의 質같  것  모두 山의 象 로  山의 形 한 

것이다. 山澤  形 로  體가 凝固하고 있  로 陽 待 關係를 가

지고 있 므로 凝固한 體의 속에  그 가 相 하는 것이  山澤의 속을 

하는 는 雷 이니, 이는 雷 의 는 山澤의 形에 한 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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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動 의 을 하는 것이 , 山澤의 形  部에 雷 의 

를 갈 리한 後에 의 動과 의 을 하는 것이다.

■ 八 는 命의 動

命 의 形 하는 形의 는 로 의 乾  雷   火 山 澤

의 八 象의 로 니, 이는 의 八 가 의 하는 

를 히는 가장 根 는 像인 까닭이다. 八 는    雷   

火 山 澤인데, 여 에 를 말하지 아니하고 乾 을 말하는 것 , 

라 함  을 하는 를 말함이  乾 이라 함  을 하는 

主體를 말하는 것 로 , 命 인 陽 과 도 乾 과 로 어 

있는 것이므로 의 主體의 象을 取하  하여 乾 을 말한 것이

다. 命에는 間 로 히 하는 이 있고 間 로 

히 擴 하는 流 이 있는 것인데, 에 雷에는 世世로 하는 

이 있고 에는 四 로 流 하는 이 있 므로 命의 形 動에는 

스스로 世世 을 하는 雷  四 流 을 하는 이 하는 

것이며, 命雷 의 體한 것이 곧 命體이다.  聚하면 形이 

하고 하면 形이 滅하는 것인데, 命體가 形 하고  하면  

聚하여야 하는 것이  間에  聚 을 하고 있는 것  火의 

이므로 雷 의 形 動에는 스스로 火의 이 하는 것이  命

體에 火의 을 한 것이 곧 의 體한 命體이다.

는 流下하는 것이  火는 炎上하는 것이라, 火의 의 形 動에는 

드시 그 待勢 을 하여 가 하고 이 凝한 後에 形體가 이루

어지는 것이니, 그러므로 流下하는 는 上 하여 澤이 고 炎上하는 火

는 下 하여 中에 갈 리하여 山이 는 것이며 그러므로 火의 形

動에는 스스로 山澤의 形이 하는 것이 , 山澤의 形이라 함  모든 

의 形質을 構 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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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澤  이미 形한 形質로 고 있 므로 그 속에 形한 雷 의 를 갈

리한 後에 能히 動을 하는 것이니 이는 八 의 象에 山澤과 雷

이 로 反 하여 雷  山澤에 하고 山澤  雷 에 하여 로 

하는 이다.

  ● 의 八

의  드시 形에  形 로 하고 形에  形 로 함에는 陽

命  雷 의  火의  山澤의形의 를 고 있는 것이 , 이 形 動  

드시 어떠한 의 속에  어떠한 象 로 나타나는 것이니, 이가 의 羲

라는 聖人이   鳥 의  의 宜  形象과 人  의 하는 를 

보고 비로소 八 를 하여 그 하는 를 히니, 그러므로 八 는 

의 하는 를 像 로써 한 이다.

八 의 象  命 인 陽에  始하니, 이는 의  드시 女 雌雄

의 陽兩 이 있고 의 組 에도 드시 柔 長短 曲直 의 陽兩 이 있고 

의 에도 드시 消長 聚  往 의 陽兩 이 있는 까닭이다. 의 陽

을 함에 陽을 −로 하고 을  로 하니 이는 陽의 象  하고 의 象

 耦하여 의 象  一하고 耦의 象  兩 하고 한 까닭이며, 모든 이 陽體

의 殖 는 하고 體의 殖 는 耦하며 陽 인 의 는 하고 인 의 

는 耦하고 한 것이 그 一 이다.

 耦는 의 陽組 이 , 陽의 組 體가 相交하여 새로 一 을 하는 것  

의 陽 인데 의 陽  드시 三 로써 하니,  母가 를 하는 

것도 母 의 三 의 이  相反 는 두 動의 속에 는 새로운 한 動이 

하여 三 의 動이 는 것이 , 陽이 相交할 때에는 처음에 陽의 가 相 하

고 다음에 陽의 이 相聚하고 그 다음에 次世代의 形이 하는 것도 形의 三

이니, 그러므로 三 는 의 始 하는 로 고, 의 始 한 者는 이므

로 三 는 한 의 로 는 것이다.

는 의 을 象하여 한 것이므로 命 의 象인 과 陽 을 로 交

하여 陽相交의 形 를 짓고 의 始 하는 인 三 로써 象을 하니, 

는 모두 乾    巽   離   의 八 로  것이다.

三 과 八 는 三  八 이  自 에 一二三四五는 이  六七八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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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三  의 中 이  八  의 中 이니, 그러므로  三 에  

하여 八 에  體가 定하는 것이 , 의 三 과 八 는 한 이 三에  

하여 八에  體가 한다는 를 象한 것이다. 이 三八의 를 의 로써 보

면 三  의 의 象이 , 八  의 가 열매를 맺아  體가 定하는 象인데, 

는 한 개의 의 하는 象 로  自 의 中心이 는 三八의 에 

하므로 의 三 八 는 한 한 의 의 象 로 어 그 속에 의 를 

彌綸하고 있는 것이다. 自 는 一에  八까지가 三 六이   八 의  

一 耦  二의 가 한 三 六이니, 그러므로 八 라는 八 는 의 體가 定하

는 이  지  에 八이 安定 로 어 있는 것도 한 이 에 基한 것이다.

●八 의 象  다음과 같다

乾  陽이므로 의 하는 象이 고 陽  의 象이므로 陽의 象이 

어 乾 를 쓰니, 乾  　 과 乙로 어 　  陽이 비로소 나  하다는 

이  乙  의 하는 形容이다. 그러므로 乾  陽의 이 비친다는 이

 사람에 있어 는 體의 象이 며, 間의 모든 動  乾陽의 能動 에 

하여 하는 것이므로 乾  命 이 는 것이다.

 이므로  달의 質의 聚凝한 象이 고  의 形質을 하는 

象이 므로 를 쓰니,   로 어 가 하여 의 形質을 

한다는 이다.  드시 乾陽을 受하여 을 하는 것이므로 受動 로

써 乾陽을 아  部에 陽 를 含하고 에 을 하여, 그  乾과 함

께 命 이 고 그 形質   달이  것이며, 사람에 있어 는 女體의 象이 

는 것이다.

六

 乾  體의 象이   女體의 象이므로 乾 을 母로 하여 六 가 하고 이 

六 를 六 라 한다. 이 乾을 交하여 一陽을 得한   의 三 는 二

一陽이 고 이것을 陽 라하며, 乾이 을 交하여 一 을 得한 巽  離  의 

三 는 二陽一 이 고 이것을 라 하니, 이는 의  旣 한 속에 次世

代로  命이 하면 그 命이 의 主가 는 것이므로 이 乾을 交하여 

一陽을 得한 것  그 一陽이 主가 어 陽 가  것이 , 乾이 을 交하여 一 을 

得한 것  그 一 이 主가 어 가  것이다. 이 上에  함에는 드

시 아래에  하여 로 라가는 것이므로 乾 의 相交에 하여 得한 六 는, 

이것을 長中 로써 나 면 下 이 主가  것  長이 고 中 이 主가  것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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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 上 이 主가  것  가 는 것이니, 그러므로  長 이   中

이   이며, 巽  長女이  離는 中女이  는 女이다.  의 함

에는 形의 를 라  처음에 가 하고 다음에 이 하고 내종에 形이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長 長女인 巽  가 고 中 中女인 離는 이 고 

女인 는 形이 는 것이다.

 처음에 한 이  一陽이 重 中에 있어 出하 하여 動 을 하는 

象이 니, 陽 가 重 中에  動 을 하는 것  電 의 陽相激하는 雷의 

에 한 것이므로  雷의 象이 는 것이다. 의 陽體의 인 陽 는 

드시 陽體에 있어 命이 動하고 久히 하는 것인데, 三 中에  직 雷

가 로 어 久 이 있고  動 로써 能動 을 하여 動이 하고 

있 므로 에 命의 이 있어 陽 의 인 乾 이 는 것이니, 그러므

로 에는 직 에는 長  는 를 말한 것이  라 함  乾 을 世하는 

라는 이다. 에는 雷動과 世의 象이 있고 가 한 雷  과 姙 이라

는 이 있 므로 을 이라 한 것이  사람에 있어 는 體의 의 象이 

는 것이다.

巽  처음에 한 이  가 下 하여 를 하여 로 引하는 磁 의 象

이며 磁 의 힘에 하여 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巽  의 象이 는 것이다. 巽

의 磁 는 비록 이로  의 이므로 陽 의 象이 없고, 의 하는 의 

體로 어 의 陽 함께 久한 것이다. 巽 는   로    丌로 고 

는 을 具하는 形象이므로 巽  丌上에 을 具하여 薦한다는 이니, 이는 

가 의 陽 를 하여 을 함을 象함이  사람에 있어 는 女體의 股의 象

이 어 陽相薄의 象이 있는 것이다.

 의 다음에 한 이니 이라 함   形의 中間에 있어 그 이 流動

하여, 하면 로 고 聚하면 形 로 는 것이라,  中에 乾陽을 含하여 

한 이  가 한 流動하는 로  가 함 로  의 象이 

는 것이며,  한 달의 組 의 象이 니, 이는 달  의 속에 乾陽을 含하

고 乾陽의 에 하여 함이  같  까닭이다. 는  欠 로 어 

이라는 인데, 는  로 떠나지 못하고 드시 의 한 곳에 고이는 것

이므로 이라 한 것이  사람에 있어 는 體의 陽 의 象이 는 것이다.

離는 의 다음에 한 이  乾陽이 에 하여 한 인데 乾의 

陽  의 象이 고, 陽의 속에 一 을 得하면 陽 가 激 하여 火를 하는 

것이므로 離는 火의 象이 는 것이며, 離는 한 陽의 組 의 象이 니 이는 

陽  乾陽이 에 하여 을 함이 火  같  까닭이다. 離 에는 兩 라는 

과 鳥라는 의 두 가지 이 있 니, 離는 火를 하는 宮 로  體의 宮

의 象이 므로 陽 의 하는 兩 의 象이 고  陽體의 陽 가 體의 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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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갈 때에는 드시 兩體의 사이에 있는 間의 絶 를 飛 하여야하고 間

의 絶 를 飛 함에는 드시 火의 揚 과 의 流 이 하여야 하는 것

이니, 이는 火가 하여 絶 에 하는 이다. 陽體의 陽 이 體의 宮

로 어감에는 火의 로써 間의 絶 를 飛 하는 것이므로 의 陽 에

는 習飛의 象이 있어 을 習 이라 하는 것이 , 離의 宮에는 飛 하는 을 

受하는 鳥의 象이 있어 鳥 의 離 를 쓴 것이며, 사람에 있어 는 女體의 宮의 

象이 는 것이다.

 내종에 한 形이니 가 上 하여 을 하고 아래의 二 에 하여 止

하므로 山의 象이  것이다.  가 反 하여 陽 가 에 뭉치고 가 形을 

이룬 것이므로 가 長하여 열매를 맺는 象이 는데, 三 中에 가장 하여 아

직 實치 못한 果實이 고 後日의 長 하 를 待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果 의 

를 써  이라 한 것이다. 山  의 陽 가 아래의 質에 하여 을 終하

고 을 始하는 곳이므로  사람에 있어 는 의 終始 을 하는 體陽根

의 象이 는 것이다.

는 내종에 한 形이니 部에 陽 를 含하여 宣하는 을 갈 리하고 部

에 이 엉 어 形을 이루고 있는 것  가 갑아 (고여 ) 上 하는 것이므로 

澤의 象이  것이다. 의 體의 인 는 形質의 을 하는데 

間에 처음 로 形이 나타난 것이 이  의 形한 것이 澤이며 六 中에 後에 

形한 것이 한 澤이니, 그러므로 澤에는 形質을 하는 이 있어 

의 인 이  것이다.

는 一 이 二陽을 하고 陽이 하여 모든 의 液 津液 이 므로 

( )의 象이 는데, 三女中에 가장 하여 口의 象이 있  아직 을 宣치 못

하고 後日의 長 하 를 待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 을 덜어  인 를 

쓴 것이며, 사람에 있어 는 女體의 의 象이 는 것이다.

八 中에  乾  陽 과 로  陽不 하는 의 을 하며, 陽의 交互

하는 이 곧 命이  乾  로 命 이니, 그러므로 과 命  一體二

의 가 는 것이며,  形하여 不 하고 命  形에  形 로 

하는데 命의 속에는 드시 이 갈 리 어 있 므로 八 의 속에는 形한 

과 形한 의 能 이 있어 그 을 하는 것이니, 이가 에 

羲 가 비로소 八 를 하여 써 의 德을 하고 의 情을 한다고 한 것이

며, 그러므로 象에는 모두 과 能의 의 象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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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陽과 달의 

命이  하여 처음 로 形 을 한 것  陽이다. 이것을 

로써 보건  乾 命 이 하여 雷 의 를 하고 雷 의 가 

하여 火의 을 하고, 그것이 乾 의 統 과 火의 聚 에 

하여 乾  雷  火가 하여 命  의 形體가 結 니, 이가 

곧 陽이다. 命의 動에는 陽이 互根하여 後의 이 없는 것이나 

그 처음에 할 때에는 스스로 能動과 受動이 있어 能動이 하여 陽이 

고 受動이 後하여 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間에  形한 組

體의 始 한 것  能動 을 하는 陽 인 陽이다. 그러므로 陽系 

宇宙에 는 陽이 가장  出 한 것이다.

陽이 이미 하여 能動 을 하면 드시 受動 을 하는 의 

組 體가 치 아니할 가 없는 것이 ,   陽 로 는 

動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므로 陽  體를 얻  後에 動이 하고 

命이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陽의 始 하는 때에 體가 陽

에  離하여 한 의 組 體를 이루는 것이 , 이가 곧 이다. 

陽  陽體이  는 體인데 가 어떻게 하여 陽에  하는가 하

면, 이는 始 이 自體의 裂에 하여 殖하고 한 體의 속의 

에  女體가 出 하는  같  것이다. 사람의 女는 모두 陽體의 

에  하는 것인즉 이는 女體가 體에  하는 것이  사람  日 에

 한 것이므로 사람의 女體가 體에  하는 것  가 陽에  

出 하는 에  한 것이 , 그러므로 는 陽속에  한 것이

다.

陽에  가 하면 는 體이  體는 그 組 이 하므로 

의 部에  하 는 이 일어나  스스로 의 一部가 離하여 

中에 上하는 것이 , 八 中에  의 上 한 것이 山이  의 上

한 것이 澤이니, 그러므로 中에 上하여 組 體를 이룬 것  山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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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인 달이다.  달과의 關係를 로써 보면 는 女體의 象이  

달  女體의 胎宮의 象이며, 달이 한 以後에 비로소 陽과 달의 陽의 

義가 맺아  의 을 하는 것이다.

陽이 火의 을 얻어  비로소 形 이  것이므로 陽과  달

의 사이에  出 한  모두 火로써 體를 삼는 것이 ,  달도 

한 火로써 體를 삼아  形 한 것이다. 그러나 一히 火로써 體

를 삼고 있 , 陽 과 의 組 形 는 로 一치 아니하니, 陽  

을 體로하고 陽을 로 하는 까닭에 陽  部에 가 있고 部에 

火가 揚하는 것이며,  달  部에 火를 갈 리하고 部에 가 

流 하는 것이다. 陽  火하고  달  火 하므로 日

이 相交하는 때에 火의 聚 이 하여 의 滅 을 하는 것

이다.

陽  雷 의 體가 體로  것이므로 陽에 는 雷 의 가 宇

宙 의 動 이 어 電  磁   火 이 을 하는 것이 , 

달  體가 山澤의 形 體로  것이므로 달에 는 山澤의 形이 胎

育의 胎宮이 어 山澤  이 을 하는 것이다.

달  에  가 上한 것 로  달의 山澤과 上의 山澤  그 이 

一하므로 달과 上潮 과의 사이에 密 한 引 이 있는 것이며, 달

의 山澤  六 中에 하여 長의 에는 아직 하고 世上에 出 치 

아니하여 胎中에  자라고 있는 胎 의 象이며,  달  의 胎宮 로  

山澤 로써 形質을 삼고 있 니, 胎育中의 山澤과 달의 形質인 山澤  

의 두 山澤이 아니라  一한 山澤이다. 그러므로 지 의 長의 

에는 山澤이 하여 여 지 못하고 있 므로 달도 한 여 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上의  日 의 에 하여 하고 있는데 달이 

아직 여 지 못하고 있 므로 도 한 여 지 못하고, 사람도 人

體가 아직 자라는 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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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 命  乾 과 로 어 있고, 乾 과  實際로 을 

하고 있는 日 속에 있 니, 陽  體의 象이  雷 의 가 陽

의 을 主하는데, 雷가 乾 六 中에 가장  하여 陽 을 

하므로 인 雷가 乾 이 어 을 資始하는 을 하는 것이며, 

달  女體胎宮의 象이  山澤의 形이 달의 組 을 主하는데, 澤이 乾 六

中에 가장 내종에 하여 을 하므로 인 澤이 이 

어 을 資 하는 을 하는 것이다.

形의 에는 가  하여 始하고, 形이 내종에 하여 하는 

것이므로 을 始하는 乾  六 中  한 陽 인 雷를 하고 을 

하는  내종에 한 인 澤을 하는 것이니, 乾 이 모

두 形의 하는 陽의 自 秩 이다. 乾 과 을 人 로써 보

면 乾  體의 의 象이   女體의 의 象이다.

  ● 의 日

로써 日 의 하는 象을 보건  乾 의  陽의 을 말함이  

의 는 달의 을 말함이니 이는 乾 이 日 의 象 로 고 있음을 論한 것

이다. 에 乾陽과  雷 의 象이 있어 비로소 陽의 象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의 다음인 比 는 의 象인데 가 에  離하여 中

에 라가  달이 니, 이가 곧 比 의 比  의 密雲이며 密雲이라 함  

가 上하여 山이 고 가 上하여 澤이  것 로  中의 山澤이 곧 달의 

組 體이다.

라 함  엇인가 하면, 는 一 命의 機體로  모두 自體안에 

自體의 法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 長 에는 

모두 一한 과 共 한 法 이 있어 어느 한 部 에 가 하면 

機體가 드시 그것을 因緣하여 가 일어나며,  그 形

는 其自體의 法 을 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六 四

의 는 이미 乾 이 있 면 드시 女가 있고 乾 女가 있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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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 六 二 의 女 殖이 있는 것이니 이것이 緣緣 이  

 이 命體의 緣緣 의 로써 六 四 를 定하여 의 長 하는 

象을 말하고 그것 로써 人事  의 하는 象을 힌 것이

다.

는 의 가장 主 한 組 이니, 이것을 人 로써 보면 人 의 耳

目口  體를 構 하는 材이  이 材가  그 置에 

하여  까닭에 사람에게 命이 있고 情이 하는 것이다. 

 의 組 과 하여 하나의 命體로 어 그 속에 의 이 

하고 의 情이 動하는 것이니, 이는 六 四 라는 材가 次

로 그 置에 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을 지  聖人이 그 

次 의 亂  것을 念 하여 히  一篇을 지어  한 體系를 이

루어 놓  것이다. 의 組 을 人 로써 보면 人 의  體의組  

女體의組  胎宮의組   胎 의 의 다  部 로 어 있고, 宇宙로

써 보면 日 의  日 의  日 의相互關係 달의  의胎

育의 다  部 로 어 있는 것이다.

宇宙 의 에는  反  交 의 三 이 있 니, 

이라 함  의 에 그 이 待 로 하는 形 이니, 寒

이 로 하고 가 寒 로 하면  陽이 互 하여 을 하는 것 

이 곧 이  지 에 어느 一 이 質의 他 로 轉 하는 것을 

라 하는 것  한 의 한 形 이며, 의 次 中에 하는 

形 의 는 모두 八 이다.

反 이라 함  의 에 現狀의 속에  그 待 는 이 하는 

때는 그 待  드시 體 는 現狀과 하여 反 하는 形 이니, 

事 의 속에  事 이 하는 때에는 그 事 의  드시 事

의 形  相反하는 것 로 , 母體中에  胎 가 母體  하여 있고 

그믐달이 달로 하는 것 이 곧 反 이 , 지 에 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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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 일어나  새로운 을 하는 것을 라 하는 것

 한 反 의 한 形 이며, 의 次 中에 反 하는 形 의 는 모두 

五 六 이다. 

交 이라 함  의 動 에 그 置가 待 로 換 하는 形 이니, 

陽이 上에 있고 가 下에 있어 上下의 置가 定하여 있  을 

함에는 陽의 陽 가 에 下하여 로 고 의 가 上하여 雲雨

로 는 것 이 곧 交 이  지 에 의 質  치 아니하고 직 相

하는 形 만 하는 것을 라 하는 것  한 交 의 한 形 이

며, 의 次 中에는 交 하는 形 의 는 없다.

의 한 次 를 보건  에 形에  形이 하여 日 을 

한 것 , 陽의 相 하는 인 의 에 하여 비로소 

形이 한 것이 , 그 다음에는 母가 를 하는 인 反 의 

에 하여 世世로 하는 것이며, 직 인 交 로 는 

이 치 못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에는 과 反 만 로써 次 를 

定한 것이다. 六 四 中에 하는 次 는 八 로  의 八 의 

一이  反 하는 次 는 五 六 로  의 八 의 七이니, 이는 의 

 八 의 一이 인 의 形 로써 을 世하는 것이

, 八 의 七이 인 反 의 形 로  을 世하는 것이다. 

宇宙 의 에는 形에  形이 始 하는 때이므로 受하는 反

의 象이 없고 직 中 하는 의 象이 있 므로 는 하는 

象의 乾 로써 를 삼  것이며, 今後에도 의 에는 八

의 一이  의 形 인 로써 하고 八 의 七이  

反 의 形 인 로써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의 의 로

써 보면 의 世는 胎 의 象이  의 世는 의 

象이니, 이나 動 이 母가 를 함과 같  것  胎 의 象이 , 

이 하여 이 는 것 같  것  의 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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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節 의 

■ 는 日 에  한다

間을 流 하고 있는 命  自體가 하  하여 間 로는 

히 擴 하고 間 로는 히 하고 하는 을 하는데, 이 

을 하  하여는 드시 의 를 하여 間 로는 을 

蕃殖하여 그 하는 域을 야 하고 間 로는 하고 자라고 여

고하여 世世로 이어 내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間에 히 擴

하고 히 하고 하는 을 가진 形 로  上에 가장 큰 힘

을 미치고 있는 것  직 陽의 이니, 陽의  上에 下 하

여 間 로는 비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고 間 로는 비치지 아니하

는 때가 없 므로 의 는 드시 陽에  한 後에 한 

것이다.

陽의 속에 있는 乾  을 始하는 이 있는데 乾  곧 

命의 을 가지고 있는 이  는 한 乾 의 六 의 長

로  의 始 는 象이 있 니 그러므로 陽속에 있는 가 의 

始의 이 는 것이다. 이 形을 가지고 있는 者는 그 形體에 모두 一

定한 가 있어 消費하면 盡하는 것이로  직 火는 燒着할 體만 있

면 間 로 얼마든지 퍼 나갈 가 있고 間 로 얼마든지 

하여 나갈 가 있는 것이니, 이는 火에 한 이 있는 까닭이

, 火의 한  陽의 中의 에  는 것이며, 그러

므로 陽속의 는 殖하고 世하고 하는 을 하여 의 이 

는 것이다.

乾 의 命  로써 의 始의 을 삼는데, 는 히 擴

하  하여 드시 體인 上에 下 는 것이니, 이는 陽  

陽 로  를 하는 이 있고 는 體로  를 受하여 르는 

이 있는 까닭이며, 의  인 雷이  를 上에 下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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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上에 하는 磁 인 이니 그러므로 雷   乾 命

의 하는 로 는 것이  陽이 한 乾 命 과 雷 의 를 

하여 의 命體로 는 것이며, 乾 에는 이것을 象하여 이라 

하니,  命 인 乾 이   가 間 로 하는 이  

 命이 乾 를 닮아  間 로 世 을 하는 이다. 

의   그 이름  로 다르나 모두 乾 命 이 自體가 하

 하여 動을 일  雷 의 를 하고 乾 雷 이 統一  

로써 하나의 命體를 이룬 것이니, 이 命體는 形이 생  以

의 混 體의 象이  한 의 생  以 의 形한 의 의 

象이다. 어떠한 命體이든지 그 命體에는 드시 自體 動의 과 

間 로 長 하는 과 間 로 하는 과의  가지 이 

있 니, 이는 三 一體의 形 이라.  로 이 三 一體의 組 을 

말함이니,  自體 動의 이   間  長 의 이   

間  의 이다.

의 는 形한 命體로  形 할 것을 提로 한 것이 , 形에

 形의 하는 것이 곧 의 하는 始 인데, 中에  形 로

부  形을 하여 의 을 하는 것  火의 이다. 火는 

하면 로 하여 形이 고 가 聚하면 이 어 形體를 이루는 

것이니, 그러므로 火의  形의 始가 는 것이 , 形한 의 

는 火의 을 얻어  體를 삼아 비로소 形을 하니 이가 곧 의 

이  辭에「 과 가 이 다」함  命 이 雷 의  火의 

을 하여 의 形體를 이룬다 함을 말함이다. 의 가 의 

로 는  日 에  하는 것이니, 陽의 火 속에는 의 가 

있고 의 에는 의 始의 인 乾 가 있 며, 달에는 의 

속에 인 澤이 있어 乾 를 受하는 을 하고 乾

 달의 澤이 하여 의 를 하는 것이니 에 「至하

다 이여 이 資하여 한다」함  달에  의 가 함을 말함

이다. 의 는 陽에  가 하고 에  달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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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과 달  그 根 이 一하므로 乾 과 이 한 그 根 이 一하

고 다만 그 이 相 할뿐이니, 이 相 한 까닭에 自 에게 한 것

을 相 에게  얻  하여 二 이 相 하여 陽의 義가 는 것이 , 

 根 이 一한 까닭에 로 하여 一體가 어 를 하는 것이

다.

달에  의 가 하면 이에 달 속에 있는 山澤의 形을 얻어  形 의 

를 이루는 것이니, 山澤  六 中에 後에 한 形 로  形質을 

하는 이 있 므로 의 는 모두 달의 山澤 로써 形質을 삼는 것

이다.

■  動  사람의 

의 의 하는 를 의 로써보건 , 의 의  

로  體에  하는 것이므로 의 하는 도 한 三 의 

로 어,  長  의 形이 하고 다음에 中  의 形이 하고 내종

에  의 形이 하는 것이다.  陽이 中에  反 하여 雷의 象

이 니 雷는 의 의 이  한 의 體가 中에  反 하여 根

이 中에 着하고 이 上에 出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의 가 

의 의 로   한 것이며,  陽이 中에 하여 橫 하여 

의 象이 고 能히 스스로 流 하니, 이것  動 의 體가 橫 하여 自

로히 動하는 象이  그러므로 의 다음에 動 의 가 한 것이다. 

 火의 炎上 에 하여 陽이 上에 솟아  山의 象이 어 을 

하니 이것  사람이 直立하여 를 貫하는 象이  그러므로 動 의 다

음에 사람이 한 것이다.

 動  사람  그 形  는 로 다르나 모두 그 이 陽과 달

에  나  것이므로 質  로 一하여 體의 속에 이미 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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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 있고 動 體의 속에 이미 사람의 할 가 있는 것이다. 

 動  사람의 構 의 質이 一한 것  슨까닭인가 하면, 처

음에 의 가 생  때에 어느 한 의 만이  생 고 그 다

음에 다른 가 잇 라 생 고 한 것이 아니라 의 主宰하고 있는 命

體가 한 의 로 어 形 하는 것이  그 한 의 

의 을 綜 하면 도루 統一  命體의 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 始 을 象한 乾 에「 이 資始資 한다」하여 가 

始 할 때에 의 가 모두 었음을 말한 것이 , 命體는 의 

主宰에 屬하므로 命體의 이 곧 의 體의 이니, 그러므로 

의 는 모두 의 體의 로 어  의 自 法 을 從

하는 것이다.

이 이미 한 뒤에는 한 의 를 體로하여 한 

의 動 이 하니, 動  보다 한 次  더 높  이라, 動

 보다 그 構 가 하고 있 므로 에는 動의 自 가 없

고 動  動의 自 가 있 며 動 의 能 活  보다 自 로이 

하고 의 를 體로 한 까닭에 을 그 資 로 하고 있는 것

이며, 動 도 어느 한 의 動 이  생 고 그 다음에 다른 의 

動 이 잇 라 생  것이 아니다.

이나 動  처음 에 의 가 모두 로 로 생 고 그 

뒤에는 다만 의 族屬이 蕃殖할 뿐이다. 

사람  의 의  動 의 의 를 體로 하여 과 

動 을 그 資 로 하고 上에 一 로 어 있는데, 과 

動  한 로 나뉘어 있 므로  의 사이에는 로 크게 

差 고 있  一 는 그 品이 體로 一하며, 사람  一

로 어 있 므로 世 人 의 는 體로 一하  人의  로 

크게 差 고 있 니 가 一한 까닭에 世 人 는 모두 共 活을 

할 가 있고 이 差 한 까닭에 人間 의 雜한 活을 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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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할 가 있는 것이다.

 動  사람의 한 가 엇인가를 보건  乾  澤

이 相交하면  가 을 한 雷組  의 로  것이니 이

는 雷( )는 의 이  는 形의 始이라, 의 이 形의 始  

하는 때에 의 인 의 가 하는 것이며  의 생  때

에 의 陽 의 많고 음에 라  質이 하여 여러 가지 의 

가 생 는 것이니, 이 에 하여 의 생 는 때에도 陽에  

의 가 달에 下 고 의 의 의 많고 음과 달에  하는 

의 에 하여 여러 가지 의 가 생 는 것이며 雷組  

陽에  의 가 달에 下 고 의 의 가 달의 의 

를 하여 의 가 생  것이  이는 의 의 始 이다. 의 

의 의 많고 음에 하여 그것이 하는 때에 質이 하여 여러 

의 의 가 한 것이다.

의 의 가 이미 한 뒤에는 의 의 인  

에 다시 質의 를 한 것이 곧 動 의 이니, 는 形質의 하

는 것이므로 動 의 는 의 의 形 한 것이  이는 組 의 

이다. 이라 함  鳥 의 이니, 의 의 한 의 에 

質의 를 하는데, 그 들의 많고 음에 하여 여러 의 動

이 생  것이다. 그런데 에는 火 을 含한 山과 을 含한 의 

두 가지가 있 므로 의 質을 한 는 冷 動 이 고 火 의 

를 한 는 動 이 는 것이다.

動 中에  火 을 가장 많이 含 한 者는 이니 그러므로 는 에 

火 을 하고 이 있는 것이며, 의 의 에 다시 陽의 火

의 를 한 것이 사람의 이다. 의 의 에 陽의 火 을 

한 것이 사람의 이라 함 , 가 하여 사람이 었다는 이 아니  

  論과 같이 가 하여 사람이 었다는 이 아니니 이는 

가 한번 形體를 이루면 그 部의 色같  것  할 가 있  그 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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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인 臟 組 이나 雌雄의 같  것  할 가 없는 까닭에  

論  立   없는 것이다. 의 는  에 火 있는 質을 

하여 構 고 사람의 는 의 인   火 의  을 

하여 體를 삼고 거 에 陽의 火  를 더 하여 構  것이라 함이

니 의 에 陽의 火 을 더 한 것이 곧 의 質이 하여 사

람의 로 고 사람의 火가 의 火를 應하여 몸이 直立하고 사람의 體中

에  火 가 揚하여 를 宣하고 火 의 烹 에 하여 사람의 

얼굴과 몸에 이 치 아니하는 것이다. 間에  이 생 고 

을 體로 하여 動 이 생 고 과 動 을 體로 하여 사람이 생 고 함

 로 의 事 에 屬하는 일로  의 한 의 自 法 이다.

  ● 의  

가 을 한 雷組  屯 의 象이니 屯 는 의 의 始 하는 象이

,  에 다시 質을 한 組   比 의 象이니  比 는 

의 始 하는 象이다. 山澤의 가 密雲 로 어 中에  形하고 그것이 乾

陽의 을 受한 것  履 의 象이므로 履 에 달의 象과 의 象이 있고, 의 

組 에 陽의 火를 하면 사람의 로 는 것이므로 履 에 사람이 를 履하

는 象이 있는 것이다. 人 는 달의 이 乾陽과 陽의 火를 受하여 사람의 

를 하는 象이 있 므로 人 로써 을 삼  것이다. 人 에 咷而後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의 를 體로 하여 사람의 가 생겼다는 이 

있는 것이니, 咷는 의 함이 , 는 모든 中에 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

는 한 動이다. 이는 에 가 생 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생겼다는 로  

는 動 中에  가장 사람의 體의 組 과 近 한 動 이며, 그러므로 가  

人 로 고, 사람에게 과 相 한 이 있는 때에 가  保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사람의 體의 組  의 體  近 하므로 에는 人  豹 이라 

하니, 이는 人  의 과 같이 火 을 하고 는 豹의 彩  같이 彩를 

한다 함이다.

모든 의 體를 火의 象 로써 보건  動 의 體는 의 橫 한 象

이  사람의 體는 山의 高  火의 炎上하는 直立한 象이라 形한 

中에  스스로 動 하는 것  火이  의 體는 火의 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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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하는 것인데, 體의 組  火의 가 모두 不 하므로 스스로 

動 하는 가 없고 의 動 에 한 도 거의 없 며, 그 의 

組 體에 는 勝하고 火 가 不 한 者는 體가 의 象과 같이 橫 하

여 스스로 動 하는 가 있고 의 動 에 한 이 있 니, 이것

이 動 의 로 는 것이며, 의 組 體에 火의 가 調和한 者는 火

의 炎上 에 하여 體가 直立하여 橫自 한 動 을 할 가 있고 

火 한 이 있는 것이니, 이것이 사람의 로 는 것이다. 動

의 가 사람의 보다  하는 것 , 에 形에  形이 할 

때에 가  現形하여 自 의 一이 고 다음에 火가 現形하여 自

의 二가 고 한 에 한 것이다.

 反 하고 動  橫 하고 사람  直立하니, 이는 이 처음에 

에  下 하여 反 한 體가 고 그것이 의 에  橫 한 體가 

고 그것이 다시 을 하고 上 하여 直立한 體가 고 하는 象이 , 이

것이 이 에  하고 에 내  長하고 한 後에 다시 

로 한다는 이다. 그러므로  動  사람  長 의 象이 고 있

니,  志現象이 없고 히 自 法 에 하여 살고 있 므로 

이는 이 始 하여 한 의 의 象이 , 動  志도 있고 自

로이 動도 하여 能 活로써 로 長競 을 하고 있 니 이는 이 

勢 로 相勝하는 長의 의 象이 , 사람  兩 이 를 履하고 가 

을 하여 를 貫하여 直立하고 能 活 以 에 한 로써 

人 共 體 活을 營 하니, 이는 이 여 어  로 하는 의 

의 象이다.

■ 女의 

사람의 女 의 를 보건  사람의 는 乾 인  인 澤

로써 構  것이므로 體  女體가 모두  澤 로써 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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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體의  女體의 도 陽이 아니라 가 모두  

澤의 乾 의 體한 것이니, 女의 組 體는 조 도 相 함이 없

는 것이다. 다만 女의 相 한 는 體는 이 乾陽을 얻  陽 의 象

로  이 體가 고 陽이 이 니, 陽이 이  까닭에 가 이 

어, 體는 陽 인 를 保 하는 것이  女體는 乾이 을 얻  

의 象 로  陽이 體가 고 이 이 니, 이 이  까닭에 澤

이 이 어 女體는 인 를 保 하는 것이다. 女는 一한 

의 이면  女의 가 하는 것  乾 命 의 交互 과 八

의 互相 待   雷  雨 日  寒 의 에 하여 乾 는 體가

고 는 女體가  것이니, 辭에「 柔가 相 하고 八 가 相盪하여 

하 를 雷 로써하고 潤하 를 雨로써하고 日 이 하고 한번 寒

하고  한번 하여 乾의 는 을 하고 의 는 女를 한다」함 , 

이 女 의 를 말한 것이며, 乾 의 는 한번 하고 한번 陽하

고 함을 말함이 , 陽이 하여 한번 하고 한번 陽하고 하는 待

의 가 로 調節 어 있 므로 上의 女 도 體로 自 調節이 

어 있는 것이다.

體의 는 가 이 고 는 陽에   달의 中에  

한 것이므로 는 陽의 과 같이 한 것이  女體의 는 

澤이 이 고 澤  달의 中에  陽 을 아  한 것이

므로 는 달의 과 같이 盈 가 있는 것이니, 가 달로 더불어 

盈 하는 것  이 까닭이며, 사람  그 가 日 에  내  까닭에 女

體中의 는 不 히 日 의 을 고 있는 것이다. 人體는 

 가 體하여 構 는 것이므로 乾 과 의 二 로 

어   과 肉體 의 이 있 며, 의 象인 는 로  

히 하고 의 象인 澤  形質로  滅이 있 니, 그러므로 

과 의 體에 하여 組  人體는 一體二 의 象이 어, 

한 로써 構   히 하는 것이  인 形質로써 構  

肉體는 死 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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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 처음에 할 때에는 其 로 모두  것이 , 한

번  後에는 上에  世世 과 族蕃殖의 을 할 뿐이  다

시는 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는 가 의 에만 고 長의 

에는 다만 자라 만 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에는 의 에만 

사람의 를 始 하는 象이 있고 그 뒤에는 上에  女가 하여 

을 하는 象만 있는 것이다.

■ 長 의 

이라 함  어떠한 것인가 하면, 間  모두 自體의 法

을 가지고 있어, 그 體가 間 로 하고 자라고 여 고 하는 長

의 動을 하므로, 이 을 統一하고 있는 에도 한 長 의 象

이 있어, 間 로 의  長의  의  의 이 있는 것

이    體가 그 一  동안에 長 하면  한  體가 그 

을 라  함께 長 의 動을 하는 것이다. 體의 長 과 

의 長 의 象을 사람의 의 로써 보건 , 女體의  의 

組  의 象이 , 體의 가 女體의  相交하여 胎 가 育

하는 것  長의 象이  胎 가 完 어 母體에  出 하는 것  의 象

이니, 이것  人의 長 이다. 長 이라 함  에  長 로 어가

고 長에  로 어갈 때에 모두  가 있는 것이므로 사람의 

出 以後에  壯 老 같  는 長 의 象이 지 아니하는 것이

다. 人 體가 始 代에는 人 의 는 始人 로 어 있 니 이

는 의 의 사람의 象이  의 의 에 上에 의 激하는 

가 하여 한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이므로 始人의 部  中

에 瀆하고 한 사람의 만  이 上에 着 하여 자라고 그것이 現 의 

人 가 니, 이것  長의 의 사람의 象이 , 現 의 人 는 비록 

始人에 比하여 하고 있 나 아직 이 여 지 못하여 人間 의 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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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춰보면 한 品이 고 있 며, 다시 이 上에 雷火의 가 

일어나  한 사람을 여 게 하는 것이므로, 한 사람  이 여 어

 과 相和하고 이 여 지 못한 사람  火의 火 로 因하여 쭉 이

가 어 스스로 消滅하는 것이니, 이는 의 의 사람의 象이다. 

의 자라는 것  로써하고 여 는 것  火로써 하는 것이므로 長하는 때

에는 의 가 있고 하는 때에는 火의 가 있는 것이다.

이 할 때마다 上의 人事가 하는 것  슨까닭인가 하면 이

라 함  가 을 하는 이므로 이 하면  

이 하고 이 하면 의 이 하고 人事가 라  하는 것

이니, 그러므로 始人의 살던 의 의 과 現 人 의 살고 있

는 長의 의 現 과 今後의 의 의  비록 一한 

이로  그  로 다른 것이다. 의 長 의 로써 보면 의 

의  열매의 組 體  같이 가 保 을 하고 長의 

의 現  열매에  싹이 나 고  가지가 뻗음과 같이 가 

을 하고 의 의  열매가 여뭄과 같이 가 

을 하는 것이다.

人 의 長 하는 의 는 어떠한가 하면 에는 陽의 을 

아  을 하는 節 의 마 가 있다. 陽  周 의 를 하

면  一 에 를 한번  돌고 있 니, 이것  上의 一日이다. 陽

 一日에 를 一周하면  한 點에  다시 點 로 돌아

고 그 돌아 는 日 는 三 六 五日 五 間 로  이것  上의 一歲

이며, 이 一歲동안에는 의 寒  의 長短 로 因하여 四  

의 갖 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點  해마다 그 置가 

一한 것이 아니라, 每 에 조  東에  로 移動하여  一 二 八

 後에는 지 의 點이 秋 點 로 고  二 五 七  後에

는 다시 의 點 로 돌아  每  二 五 七 을 一 로 

하여 循環하는 것이며, 一歲동안에 四  같  가 있 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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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에 의 에 지 아니한 가 있는 것이다. 陽이 一歲에 

點 로 돌아 는 間  四 의 形 로  가 一寒一 하면  

體의 長 을 하는 것이  二 五 七 에 點 로 돌

아 는 間  의 形 로  가 一闔一闢하면  統體의 長

을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人 의 長 하는  統體의 

長 의 에 하여 이 二 五 七 을 마 로 하여 하는 것이  人

가 以後에 의 과 長의 을 經 한 동안  로 五

이 걸린 것이다.

人 의 長 하는 의 는 여러 이 걸리고 있 므로 一한 

中에도 한 長 의 의 이 있 니, 그러므로 始人의 의 

에도 의  長의   의 가 있어, 人 의  의 

中의 의 에 하고 中의 瀆  의 中의 의 에 하

는 것이며, 現 人의 長의 에도 의  長의   의 가 

있어 지  長의 中의 의 에 하고 있는 것이다.

  ●  洛書  八 의 象徵 ( 容 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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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章   사람의 

一節   의 組

■ 命과 

사람  그 가 日 에   乾 命 과 雷 의  火의 로써 

構 고 그 自體가 하  하여 드시 을 營 함에 必 한 

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로 더불어 一體二 의 組 이 고 있

는 것이  그러므로 도 한  같이 乾  雷  火로써 構 는 

것이며 다만  의 相 한 는 는 形而下한 것이   形而

上한 것이다. 의 하는 때에는 心과 情의 이 하는 것인데, 지

에 이라는 말  이 心情을 한 것이다. 乾 에는「 命」

「 情」을 말하니, 이는 이 乾 에 하고 있다 함이 , 辭에

「한번 하고 한번 陽함을 라 이르고 하는 者가 이  하는 者가 

이라」하니 이는 乾 命 의 한번 하고 한번 陽하는 에  이 

하고 의 여  것이 곧 이므로  乾 에 하여 의 여  것

이라 함이 ( 中에 직 雷 의 가 心 로써 構  것  

에   한 心이 雷 의 로써 고 있음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사

람의  사람의  같이 乾 과 雷 을 한「 」의 象이 는 

것이며, 과 는 形而上과 形而下의 相 이므로  一 一陽하는 

形而上한 에  하는 것이  는 形而下한 의 部에 形而上한 

를 갈 리 하고 있는 것이다.

■ 의 

이라 함  이 一 一陽하는 에  하여 여  것이니 과  

어떻게 로 關聯 어 있는가 하면, 乾 에는 을 仁이라 하고 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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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을 이라 하는데, 의 는 의 象이 므로 의 알맹이는 

仁이 며, 의 알맹이를 仁이라 하므로 에  하는 새싹  이 

는 것이며, 과 는 그 組 形 가 一하므로 의 알맹이는 한 

仁이 고 仁에  하는  이 는 것이니, 에 仁과 을 

말하는 것  이 까닭이다. 仁  의 알맹이이   의 仁에  

하는 새싹이라, 새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아  여 는 때에 다시 알맹이인 

仁이 생겨  이 는 것이니, 이가 곧 이 하여 여  것이 

이라 함이  만일 새싹이 하더라도 그것이 여 지 못하면 알맹이가 없

는 쭉 이가 어 이 끊어지는 것이니, 이것  이 지 못하는 것

이다.  드시 하여 새싹이 하는 것이므로 을 하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一 肉體를 르 에만 힘쓰고 不 을 하면 不  

쭉 이의 象 로  알맹이가 없는 것이므로 그것  을 이루지 못하고 

能 活만을 하는 動 이 고 마는 것이다.

에  가장 아름다운 것  花이  花에는 色과 과 이 있는데, 色  

이   目에 屬하여 離 의 象이 고  臭이  臭는 에 屬하여 

巽 의 象이 고  味이  味는 口에 屬하여 의 象이 니 花의 

아름다운 것  이 三 의 象을 因함이  人體의 肉體美가 主로 上에 

있는 것  上에 目 口의 三 의 花象이 있는 까닭이다. 花는 三

의 形質로써 組  까닭에 그 아름다움이 形에 나타나고 있 나 花의 

形質  래 는 것이 아니  드시 老 하여 떨어지는 것이며, 花

에 열매가 맺힌 後에 그 열매의 美가 새로 나타나  그것이 히 

하는 을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花의 다운 아름다움  花의 形質

에 있는 것이 아니라 花의 속에  열매가 맺  여 는 데에 있는 것이

다. 이 에 하여 사람도 그 形質  人 로 어 있  그 

이 여  것  死를 하여 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니, 形質이 

비록 아름답다 하더라도 이 여 지 못하면 結  쭉 이의 人間이 고

마는 것이다. 의 組   같 므로 한  같이 하고 자라고 

여 고 하는 長 의 이 있는 것이 , 는 火로써 體를 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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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火의   形의 中間 로 어 形도 고 形도 고하여 

의 體 를 流 하면  한 聚 을 하고, 의 體는 

가 聚하면 하고 가 하면 死하는 것이므로 의 長 의 

는 모두 의 體 를 流 하고 있는 火의 聚 에 하여 하는 

것이며 도  같이 火로써 體를 삼고 있 므로 한 長 의 

動이 있어 仁에  이 하여 여  後에 이 는 것이다. 의 

長 하는 에는 나 에 液이 르고 내리고 枝 이 하고 마르고 

하는 가 있 므로 의 하는 에도 한 이러한 가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乾 의 하는 로써 보면, 이 자라는 것  

사람의 活의 이  의 여 는 것  사람의 活의 

이라, 사람의 一 中에 한번  活의 이 있  後에 이 자

라는 것이 , 사람의 一 中에 한번  活의 가 있  後에 

이 여 는 것이니, 이는 자라는 때에는 드시 下段에  上段 로 뛰어 

라가는 이 있고 여 는 때에는 드시 이 로 어 을 

갈 리하는 가 있고 한 까닭이다.

■ 觀察    

 形하여 도 없고 形體도 없고 한 까닭에 能히 한 間을 

周 하면  事 을 應하고  能히 한 間의  를 

想하고하여 모든 을 워  그 을 營 하고 있는 것이며, 만일 

이 形體가 있다고 하면 이것  一 의 官 로 어 그 官의 맡

 의 任務以 에는  應치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形而上

한 에  하여 上에 形하고 있 므로 비록 形하  그 가 드시 

어떠한 形 를 이루고 있는 것이며, 그 形 라는 것  어떤 것인가 하면, 

 火로써 體를 삼고  과 形質  하나는 形而上하고 하나는 

形而下하여 二 의 가 있 므로  이 에 하여 마치 火가 

體의 上에 하여 火炎體를 이루고 을 하고 있음과 같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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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 가 에 하여 形한 火炎形 로 어 形한 肉體의 에 

하여 陽 을 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人 中의 中의 陽이  

사람의 가 한 人 의 陽 의 로  中의 陽이 어, 의 

陽  의 陽 가 一 의 一陽 이므로  火炎體의 形 로써 

人  上部인 에 하여 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의 火炎體

가 을 하고 있 므로 사람의 肉體가 한 을 하여 直立하고 있는 

것이다.

 火로써 體를 삼고 있는데 는 하고 을 하여 受動

로 을 寫하는 이 있고, 火는 하고 을 하여 能

動 로 을 하는 이 있는지라, 의  火의 

로써 모든 事 의 相을 觀 하고 의  의 寫 로써 

의 觀 한 事 의 相을 寫 하여 한 像을 이루니 이 像에는 事

의 形 , 事 相互의 關係, 消長하는 動  그 하는 갖 모양이 

如實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이 그 로써 이 像을 살

펴보는 것  觀察이 는 것이 , 像의 모든 事 을 觀察하여 그 害得

을 히는 것  가 는 것이 , 이 觀察과 를 하여 의 

한 을 澤하는 것  이 는 것이 , 觀察  한 것과 經

 한 것 을 이 像속에 藏하는 것  이 는 것이다. 사람의 

耳의 聰  의 에  하고 目의  火의 에  하는 

것인데, 의 寫 도 火의 에  하는 것이므로 이

것  의 聰 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觀察     

모두 의 聰 에  하는 것이다.

■ 의 

火에는  이 있 므로 의 가 上下로 을 함에

는 드시 火의 를 쓰는 것이 , 의 殖 에 陽體의 이 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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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갈 때에도 드시 火의 이 하여 兩體의 間을 飛 하

는 것이니, 이것을「 火 이룬 곳에 絶 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러므로 間에는 陽의 火 속에 가 있고 달의 속에 火가 있어 

日 의 火가 不 히 間의 上下를 하면  의 를 相 하는 

것이다. 사람의 도 火로써 體를 삼고 있 므로 과 사람과의 사이

에 火가 하여 가 相 하고 있는 것이며, 과 사람과의 가 相

하고 있 므로 사람이 에 를 리는 때에 그 가 에 하고 

이 사람에게 의 를 내리는 때에 그 이 한 하는 것이니, 이

가 의 이다. 에「聖人이 烹하여 써 上 를 享하시면 烹하여 

聖賢을 하신다」하니, 이는 聖人이 火를 烹하여 그 를 에게 리

시면  그것을 시고 火의 를 烹하여 사람에게 내리어 써 聖

賢을 하신다는 로  火의 에 하여 人間에  

의 相 하는 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火로써 構

어 로 더불어 의 을 하고 있 므로 이 하여 사람을 

하는 일을 하면 이 그 를 고 그 사람에게 을 내  이 싸이

며 이 不 하여 사람을 害하는 일을 하면 이 그 를 고 그 사람

에게 不 을 내  不 이 싸이는 것이니, 이는 日 活하는 中에 과 

사람과의 火가 相 하는 이  라는 것  히 하는 일이 있는 

때에 을 하는 動이며, 하는 때에 火를 烹치 아니하더라도 

만 있 면 의 火가 能히 을 하는 것이다.

二節   心情의 組

■ 心情  에  한다

人  과 로써 構  것이  의 속에도 다시 과 가 있고 의 

속에도 다시 과 가 있는 것이므로 形而上한 의 속에도 한 과 

의 이 있어, 의  心이 고 의  情이 니, 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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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  과 情과의 關係  같  것 로   사람의 을 

하  하여 드시 치 아니할  없는 이다. 心이라 함  사

람이 하  하여 의 이 하여 間과 間을 비추어 事

을 應하는 이니, 그러므로 復 에는 하는 一陽의 이 體中

을 出 하여 을 비추는 것을「 之心」이라 한 것이  情이라 함  

體의 形質이 하  하여 의 가 動하여 스스로 하고 있는 

能이니, 그러므로 에는 의 構 인  澤이 의 能

을 하는 것을「 之情」이라 한 것이다.

에  心과 情의 이 하는 것  間에  陽과 달의 하고 

있는 에 한 것이니,  日 의 象이  心  日 의 

하는 象이  情  日 의  澤의 象이며, 이는 사람이 間의 日

에  出 한 까닭에 과 心情에 日 의 象이 있는 것이다. 이 日

의 象이 는 것  슨까닭인가 하면 日 의  를 範 하

여 그 形이 하고 間을 統하여 그 가 深하고 火의 을 體로 하여 

그 이 火 하니, 이는 日 의 이 深 하여 間을 

히 하는 것이  사람의    하니  한 것 로  

의 象이 고 는 聚一한 것 로  深의 象이 고  火의 로

 의 象이 어   이 한 深 의 象이 는 것이며, 그러

므로 사람의 이 한 深 하여 事 을 周 하여 應하니, 이 

까닭에  日 의 象이 는 것이다.  사람의  에게

 受한 것인데 이 한 日 의 象이 다 함  슨까닭인가 

하면 이라 함  의 이 을 한다는 로  의 이 

곧 이므로  에게  受하고 日 의 象이 는 것이다.

心이 日 의 하는 象이 는 것  슨까닭인가 하면  日

의 에 하여 하고 사람의 心  事 을 하여 사람의 

을 主宰하니 復 의 之心  달의 이 質中을 出 하면  한

다는 로 는 것이며, 이 까닭에 心  日 의 하는 象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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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情이 日 의  의 象이 는 것  슨까닭인가 하면 日 의 

 澤이 하여 의 形質을 하고 사람의 情  自體形體의 자람을 

하여 動하니, 이 까닭에 情  日 의  澤의 象이 는 것이다.

■ 心의 體는 仁 義知

 日 의 象이 는데, 에는 日 의 에 하여 秋冬

의 四 가 하고 그것이 亨 貞의 四 가 는 것이므로 에도 한 

四 의 象과 같  仁 義知의 四德이 있 며, 德  心의 體이므로 四德의 

하는 것이 心 로 는 것이다. 의 亨 貞에는 仁 義 의 象을 

말하고 知를 말하지 아니하 는데, 辭에는 人 에 仁知 는 知를 말

하니, 이는 四 中의 이 곧 四德中의 知가 다 함이며, 四 中의 貞  

의 이 고 四德中의 知는 心의 하는 이 고 있 므로 四

中의 貞을 그 形 로써 보면 이 고 그 로써 보면 知가 는 것

이다. 四 의 이라 함  에 하고 에 자라고 秋에 여 고 冬에 

갈 리하고 하는 長 藏의 象을 말함이  四德이라 함  에 한 것  

로  仁의 象이 고, 에 자라는 것  亨 로  의 象이 고, 秋

에 여 는 것  로  義의 象이 고, 冬에 갈 리하는 것  貞 로  

事의 의 象이 는 것이다. 仁이라 함  로부  에 하여 의 

하는 象이니, 에 이러한 이 있는 것을 仁이라 하는 것이 , 라 

함  이 하여 秩 가 르고 아름답게 자라는 象이니, 에 이러

한 이 있는 것을 라 하는 것이 , 義라함  이 다 자라  陽 가 

部에 들어가고 모든 待가 調和 어 여 는 象이니, 에 이러한 

이 있는 것을 義라 하는 것이 , 知라 함  陽 가 部에 갈 리하여 

 어두우  部가 하여 仁의 하는 이 는 象이니, 

에 이러한 이 있는 것을 知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四 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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藏 로 어 있는 三 一藏의 가 있어, 의 하는 것이 하여 

의 자라는 것이 고 의 자라는 것이 하여 秋의 여 는 것이 

니, 하고 자라고 여 고하는  가지는 의 形現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三 이라 하고 冬  의 갈 리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一藏이라 하는 것이

다. 四德에도 한 三 一藏의 象이 있 니, 仁이 하여 가 고 가 

하여 義가 어, 仁 義의 三德  모두 動의 形現한 것이므로 三 이 

는 것이  知는 部에 深藏 어 에 나타나지 아니하  人間의 모든 

動 이 여 에  나 는 것이므로 一藏이 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四德  冬藏의 象 로써 보면 仁과 知가 고 育의 

象 로써 보면 仁과 가 고 秋 의 象 로써 보면 仁과 義가 고 

長秋 의 象 로써 보면  義가 는 것이다.

三 一藏의 는 의 長 藏하는 로 어 現 치 아니하는 一藏이 

命의 을 하여 가장 하는 藏의 任務를 다하는 것이니, 사람

 이 하고 心의 이 事 에 하여 能히 深을 洞察하

고 를 하고 하는 一藏의 知가 있  後에 仁이 하여 三 하는 

仁 義로 어 이 여 는 것이다.

  ●三 一藏의 

三 一藏에 한 는 節의 에  取하고 節의  八 의 反 의 

象에  나  것이다. 

八 中에  乾 離 四 는 反 이 없 므로 로 四가 고 과  反 하

여 兩象一 가 므로 一이 고 巽과 는 反 하여 兩象一 가 므로 一이 어, 

모두 하여 六이 니, 體가 八이  이 六이라, 八 中에  六이 하고 二가 不

하며 六과 二는 三과 一의 比가 니 三 一不 이 곧 三 一藏이다. 의 四 에 

冬이 藏하여 歸勞하고 의 四 에 가 結하여 이 育치 못하고 人 에 

上下 後가 있는데 上下 이 모두 로 動하고 있  직 背는 로 動치 못

하니 이가 모두 三 一藏이다. 그러나 이 一藏部는 모두 藏의 役을 하고 있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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冬  의 育 에 待하여 和한 를 保 하는 藏이  의 는 

의 을 하여 軸의 에 를 蓄 하는 藏이  背는 臟 의 主

官의 係屬하는 據가 어 一 의 를 主 하는 藏이다. 사람의 一日中의 動

과 睡眠같  것도 체로 四 之三을 動 하고 四 之一을 睡眠하여 를 蓄

하여 다음날의 活動에 하고 의 같  것도 한 四 之一 의 蓄을 

두지 아니하면 이 하여 한 勞를 느끼는 것이니, 이가 모두 三 一藏

의 이다. 의 에 一藏의 藏이 없 면 事 의 終하는 때에 이 枯 하여 

다시 始치 못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의 心에는 知가 一藏의 藏이 는 것이다.

■ 育 殖 長壽의 三情  의 能

情  日 의  澤의 象이 는데, 에는 山 의 間의 四層

秩 가 있 니, 山 라 함  間에는 上에 이 있고 下에 가 있

고 의 下 한 것  이 고 의 上 한 것  山이 어, 間의 

上下秩 는 山 의 四層 로 어있다 함이다. 이 間의 사이를 陽

의  달의 澤이 하여 의 上層에는 가 하고 山 의 

下層에는 澤이 하여 正  久 應 聚의 四情이  것이다.

  ● 의 情

의 定 한 否 의  互 가 로 山 의 秩 로 는 것이다. 

 上에 있고  의 下 한 것이므로  上에 屬하며 는 下에 있고 山

 의 上 한 것이므로 山 는 下에 屬한다. 의 의 基 組   

澤인데 는 이  澤  形이라 그러므로 의 上層에는 의 象인 雷가 

하여 雷  이 한 雷 壯 는 의 正 의 情이 고, 雷  이 한 雷

는 의 久의 情이  것이며, 山 의 下層에는 形의 象인 澤이 하여 

澤과 山이 한 澤山咸 는 의 應의 情이 고 澤과 가 한 澤

는 의 聚의 情이  것이다. 

는 日 의 相交에 하여  澤 로써 을 하는 것이므로 의 

 山 의 澤에 의 하는 能인 正  久 應 聚의 四情이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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聚의 情이라 함  가 澤을 한 澤 의 

象 로  母體가 를 하고 가 形質

을 聚하여 育하는 것이 곧 聚의 情이며, 

 自體의 을 하여 스스로 形質을 

聚 하여 育치 아니할 가 없 므로 聚

의 情  의 能이 는 것이다. 澤

는 秩 의 에 있어 形質을 聚凝하

는 을 하므로 모든 에 있어 는 營

을 聚하여 形質을 育하는 育 能이 

니, 育 能  모든 이 그 體를 維 하  

한 가장 基 는 情이다.

應의 情이라 함  勢가 上 하여 澤을 

한 澤山의 象 로  山澤이 하여 女

의 二 가 相 하여 殖 을 하는 것이 

곧 應의 情이며,  自體의 을 하

여 스스로 殖 을 치 아니할 가 없 므로 應의 情  의 能이 

는 것이다. 澤山  모든 에 있어 는 을 殖하는 殖 能이 니, 殖

能  비록 育 能과 같이 形質의 欲 에 한 것이로  山의 一陽이 上 로 

을 하여 을 고 있 므로 心이 치 아니하면 女間의 情이 動치 아니하는 

것이니, 이는 心이 日 의 하는 象이 는 까닭이다.

久의 情이라 함  가 下 하여 를 한 雷 의 象 로  雷 이 相 하여 

한 陽 가 고 陽 의 世世 하는 것이 곧 久의 情이며,  自體의 

을 하여 스스로 久히 치 아니할 가 없 므로 久의 情  의 

能이 는 것이다. 雷  가 에 하는 에 있고 는 久 하는 

이 있 므로 모든 에 있어 는 命을 久히 하 는 長壽 能이 니, 長

壽 能  飮食을 取하고 를 呼吸하여 形質을 補强함에 힘쓰고 있는 것이나, 에 

한 形質에는 死 이 있고 雷 의 는 久하여 이 하고 있 므로 사람의 

長壽는 飮食 呼吸만 로  는 것이 아니  거 에는 의 힘이 가장 큰 것이

다.

正 의 情이라 함  正  完 하고 치 아니하다 함이  는 하고 치 아니

하다 함이니, 이 命의 을 하는 를 한 雷 의 象 로  의 

를 保 하는 이 는 것이 곧 正 의 情이며,  自體의 을 하여 스스

로 의 를 치 아니할 가 없 므로 正 의 情  의 能이 는 것이  

雷  한 者가 壯한 것 로  哉乾 의 여 는 象이므로 의 를 保 하는 

가 있는 것이다.  其 自體의 만을 保 하여 體의 情만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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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 機  統一  命體이므로 에는 의 가 部 保 어 統

體의 情이 있 니, 그러므로 正 한 統體의 情  에만 있고 에는 없 며, 이

가 이 모두 에  한 以이다.

의 四德에 三 一藏의 가 있 므로 四正에 한 三 一藏의 가 있 니 聚 

應 久의 三情  에도 있고 에도 있어 에 形現한 것이므로 이는 三

의 象이 는 것이  正 의 情  에 갈 리하여 現치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는 一藏이 는 것이니, 에 의 를 保 하는 一藏의 情  의 三 하는 

情의 이 는 것이다.

■ 心과 情의 調和

사람의 能  體形質의 에  하는 것이므로 能 活  體를 

中心 로하여 하고 體以 의 活에는 어두운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에는 心과 情의 兩 이 있어 心의  이 어 人公

共의 活을 營 하고, 情의 能  情이 어 殊의 體 活

을 營 하여 兩者가 로 調和하는 것이다. 情의 能이 억 면 心의 

이 어둡고 心의 이 면 情의 能이 和하는 것이니 心  함을 

主하고 情  和함을 主하는 것이다. 心과 情에는 한 間과 間의 象

이 있 니, 心  仁 義知 四德의 하는 것 로  四 流 의 象이 

니, 四 는 間이  情  聚 應 久 三情의 로  의 上下

秩 의 象이 니, 의 上下는 間이다. 間   現  를 統

함이  仁 義知는 사람의 마땅히 하는 德인데 사람  心의 

로써 를 돌아보고 現 를 살 고 를 내다보아 德에 하는 活

을 하는 것이 곧 四 流 하는 間의 에 맞는 것이다. 間  우리 

앞에 보이는 現實이  三情  能 로  그때그때의 現實에 應하여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  情이 勝하여 間의 現實만을 보고 間의 

 를 보지 못하면 心의 이 어두워  動 活에 하는 

것이  이는 動   現實 活과 能 活을 하고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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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章   과 人間

一節   人間  의 

■ 의 하는 

間의 모든  形에  形한 形質이 하는데, 形한 形質에는 

하고 滅함이 있  그 滅의 속에는 한 滅의 없는 長 하는 것이 

있 니, 의 로써 보면 에  싹이 나고 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하면 싹이나 나 열매는 滅이 있  그 의 속에 있는 世世 하

는  히 滅치 아니하여, 지 의 의 는 몇  의 

宇宙 에 한 가 한 것이니, 이 形質의 하고 滅하고 하는 

것  命의 이  히 滅치 아니하는 것  의 이다. 이  이 

宇宙間에 의 을 主宰하고 있는 의 계시다는 것을 로써 

보건  

첫째로 사람  의 自 法 속에  出 하여 乾 命  雷 의  火

의 로써 構 고, 이 命 로써 構  命體는 自體의 을 

營 하  하여 드시 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람  을 가지

고 心情 을 하는 것이며, 이 命  사람만이 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出 하  以 에 間에는 이미 命 의 

自 이 있어 의 統一  命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 의 體  사

람의 體 는 의 差  形 의 相 가 있을 뿐이  그   一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 統一  命體는 사람의 自出한 로  

이미 사람의 과 같  心情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에「 之

心」「 之情」이라 함  의 統一  命體의 心情 을 말한 것이

다.

둘째로 사람  自 의 을 하  하여 스스로 自 의 動을 主

宰하는 이 있고 이  一 의 에 必 한 을 우고 있는 



易學原理總論

- 55 -

것이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모두 그러하여 같  微 도 自

體의 을 하여 그 에 必 한 을 가지고 있고 그보다 

가 조  더 雜한 高 動  보다 조  더 高 한 을 가

지고 있고 動 보다 次 의 한 를 가지고 있는 人間  한 그에 

應하는 한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이 을 가지

고 있는 것  의 하는 自 法 이다. 는 을 하는 

統一  命體로 고 있 므로 의 이 곧 의 이라 는 

自體의 을 하  하여 드시 의 을 統一 로 主宰

하는 이 있는 것이  이 의 主宰는 한 스스로 自體의 에 必

한 自 法 을 만들고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 主宰는 곧 의 

로  의 始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間에는 사

람의 出 하  以 에 이미 의 을 主宰하는 이 있어 心情

로써  로 을 한 것이  사람의 心情  이 

의 心情 에  賦  것이다.

 셋째로 間의 모든  드시 命과 과의 一體二 의 로써 

構 어 一體 에  動하는 힘이 곧 命이  動을 일 키는 힘이 

곧 이다. 이것을 人 의 로써 보면 命  形이 形 로 하여 

命體가 는 것이므로 形而下한 가 는 것이   形그 로 있

어 形 치 아니하는 것이므로 形而上한 가 는 것이라, 사람  自 의 

을 하여 드시 그 에 應하는 形한 을 가지고 事

을 應하여 自體의 하  한 모든 動 을 主宰하고 耳目口

 肉體에 하여 그 任務를 命令하며, 形한 肉體는 受動 을 하

므로 다만 官에 하여 얻어진 을 에 呼 하고 의 

한 에 하여 肉을 움직여  그것을 實 할 뿐이니, 그러므로 

人 의 을 主宰하는 者는 形한 肉體가 아니라 곧 形하여 事

을 應하는 을 가진 이다. 命과 과의 를 로써 보면 

間의  至 히 하고 至 히 雜하  모두 秩 한 動

로써 共 한 法 속에  그 을 營 하여 하나도 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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棄 이 없고  相互間에는 相互  相互 의 두 이 自

스럽게 하여 모두 調和  狀 로써 그 을 完 하고 있 니, 이는 

이 여 에  忽 히 로 생겨  其 自 로 움직이

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 系統의 法 에  機 로 로 關聯 고 統

一 어 어느 一 도 이 機  系統의 에  로 살  있는 것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間의  間 로는 機 로 로 

結 어 있고 間 로는 統一 로 不絶하는 을 하고 있 니, 

이는 間 이 하나의 機  統一  命體를 이루고 있음이  乾

에「 하다 乾 이여 이 資하여 始하니 이에 을 統하도다」함  

이 乾 의 命 에  始 하여 하나의 統一  命體를 이루고 있다 함

을 말함이다.  命體는 이  같이  하므로 그 自體의 

을 主宰하는 도 한 거 에 應하여  하여 宇宙

의 間의 點과 間의 를 觀하고 의 을  

로 主宰하고 있는 것이니  自 法 이라 함  主宰者의 

書를 말함이다. 

以上  가지의 에 하여 에는 의 을 主宰하는 이 

있음을 알  있는 것이  에는「 이라 함  을 妙하게하여 을 

하는 者이라」하고 辭에는「 의 를 知하는 者가 의 를 知한

다」하여 間에 의 를 主宰하는 者를 이라 하니, 그러므로 

의 이 곧 이다.  命體의 과 主宰인  

一한 것 로  이것을 自 現象의 로써 볼 때에는 이라 

하고 主宰의 로써 볼 때에는 이라 하는 것이다.

間  모두 의 에 하여 로 어 

하는 것이므로 어느 一 도 忽 히 한 것  하나도 없고 모두 至

至妙한 에  機  統一 로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 人

間도 形한 의 自 法  속에  出 하여 의 이 고 사람의 

도 의 을 受한 것이다. 사람들  흔히 말하 를  形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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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가 없 므로 그 를 알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人 로써 보

면 사람이 他人을 하는 때에 그 相 人에게 이 있고 없는 것을 

볼 도 없고 들을 도 없 나 그에게 이 있는  우리의 體

로써 히 알  있는 것이니, 이는 사람마다 自 에게 이 있

므로 他人에게도 이 있는 을 아는 것이며 이 體 을 더 

解釋하여 보면 人間  드시 사람마다 이 있고  그  

모두 共 하고 있 므로 그것  사람마다  其 自 로 忽 히 

다가다 얻  것이 아니라 모두 一한 로부  受한 것임이 한즉 

人間의 의  드시 어느 한곳에 있는 것이  이 의 

 곧 의 인 이다. 그리고  形한 까닭에 能히 

間의 事 을 하시는 것이니, 이는 사람의 이 形한 까닭에 

能히 한 間과 間을 周 하여 事 을 應함과 같  것이

다.

이라 함  의 이 을 한다는 인데 에는 을  는 

上 라하고 한 考라하니 上 考는 그  로 다르  모두 을 

말한 것 로  다만 과 사람과의 을 달리한 것뿐이다. 上 라 함  

上에  을 下 하여 을 한다는 로  上  과의 上

下의 을 한 것이  考라 함  을 始 하는 上 母라는 

로  上 母  과의 系統의 를 한 것이다.

 의 上  上 로  을 하신 것인즉   以 에 

어 에   것인가 하면, 라 함  形에  形 을 出하는 

일이니 의 形中에  비로소 形 의 한 것이 곧 의 

이다. 間에는 의 생 는 처음에 乾 命 이 있어 形한 中에 

스스로 統一 로 動하여 命이 는 것이며, 이 命  形이 치 아

니하여 形 로 어 있  自體가 하  하여 스스로 그 을 

主宰하는 이 있어, 命과  一體二 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命

과  後의 이 없고 形而上과 形而下의 두 이 어 形而上한 



易學原理總論

- 58 -

 이 고 形而下한  命이 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 

形하  以 에 이미 이 하여 形한 을 하시니, 의 始

가 곧 의 始이  의 始가 곧 의 始이다.

■  

이 形한 을 하는 를 形의 象 로써 보면 間에 陽

가  中에  動하여 雷가 고 雷의 激 에 하여 火를 하

는데, 火는 할곳이 없어  形을 이루지 못하 며, 다음에 가 受

動 로 動하여 磁 인 이 고 의 凝 에 하여 液을 하

니, 이것이 形의 始이다. 形의 始인 가 한 後에 火가 에 

하여 을 하니, 그러므로 火는 의 始가 고 의 

함에는 모두 火를 體로 하는 것이며, 火에도 形而上한 것과 形而下

한 것이 있는데 形而上한 火는 의 體가 고 形而下한 火는 의 

體가 는 것이다. 이미 火가 한 뒤에는 形한  形한 火를 

의 體로 하여 을 하시고 스스로 火의 속에 갈 리하여 形한 

로 나타나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間  모두 이 形 로 

現  것 로  의 部에는 을 갈 리하고 있는 것이다. 여 에 

의 를 命  雷  火라고한 것  다만 그 形과 形의 

를 말함이  實際에 있어 는 命 과 命도 後의 이 없고 命과 

도 後의 이없고 命 과 雷  火도 한 後의 이없고 乾

命 이 있는 때에 그 속에 스스로 命이 있고 이 있고 雷  火가 있

어 한 의 命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間에 含 어 있는  그 形質에 모두 滅이 있고 사람도 그 形

質에 死 이 있어 모두 하며, 사람의 도 에는 이 

고 死後에는 이 어 늘 하고 있고, 間에  직 만이 

하니, 이는 의 機  統一  命體의 의 象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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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 活體인 家 의 機  統一 과 한 까닭이다. 사람

 人이 自體의 을 하는 을 가지고 있는 에 그 여

러 人의 共 活體인 家 에도 한 여러 人의 機  統一 인 

이 엉키어 있어 그 家 의 을 營 하고 있는 것이며, 

人  드시 死 이 있  共 活體인 家 는 人들의 世代交替

에 하여 久히 하는 것이니, 우리 人 가 史以 로 綿綿히 

하는 것이 그 一 이  그러므로 家 를 營하는 機  統一  

도 한 久하여 家 를 한 까지 시  나가는 

것이다. 家 의 形한  사람의 肉體의 하는 의 象

이 고 形한  사람의 의 象이 어 形한 

이 不 히 한 後에 形한 이 實 는 것이니 그러므로 

 히 는 것이  의 치 못하는 날  그 家

의 하는 날이다. 이 에 하여 의 機  統一  命體도 그 

의 體는 滅이 있  命體는 히 하고 

命體의 을 營하는 도 한 하여 命體를 

한 까지 시  나가는 것이니, 이가 의 하신 以이

다.  생각하 를  宇宙의 自 法 에 하여 스스로 하는 

것이  의 가 아니라고 하나, 自 法 이라 함  하나의 書

에 不 한 것이  書가 로 을 하는 것이 아니라 能動

하는 이 있어 그 書 로 活 하는 때에 이 는 것이

니 이라 함  이 能動하는 을 말함이  自 法 이라 함  의 

마 한 書를 말함이  書를 活 한다함  이 自 의 마

한 自 法 을 自 이 能動하여 몸소 實 하는 것이다. 마치 人間 의 

모든 建 에는 建 書가 있는데, 이 建 書가 로 을 建 하

는 것이 아니라 드시 能動하는 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 書

로 活 하는 때에 비로소 建 이 이루어짐과 같  것이다. 人間 의 

모든 建 이 사람의 形한 에 하여 이루어짐과 같이 間의 

도 한 形한 의 에 하여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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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  을 하  하여 의 間에 가

득히  있는 을 하나도 周知치 못하심이 없고  그들 을 히 

시키  하여 의 하여 나가는 의 間의 

한 를 知치 못하심이 없 니 이는 의 知이며   그들 에

게 自體의 法 을 賦 하시어 어느 一 도 間  間 로 그 을 

完 치 못함이 없게 하시니 이는 의 能이다. 辭에「乾  (이)로써 

知하고  로써 能하다」하니 乾의 知  의 能  乾 命 이 

을 하  한 知能 로  이가 곧 의 知能이니  乾知 能 로

써 의 을 主宰하고 계시는 것이다.

■  陽에 

의 과 사람의  그 이 一한 것인데, 사람의 이 形

하고 모든 事 에 周 하여 一定한 가 없는 것이로  한 人 의 

에 하여 모든 을 하는 것인즉 도 를 統括하여 비록 

치 아니하신 곳이 없고 치 아니하시는 곳이 없  한 드시 하

시는 곳이 있는 것이다.  命과 一體二 이 니 形而上한 의 

象이 고 火의 形而上한 를 하여 體를 삼는 것이  間의 

의 이 는 陽이 한 乾 과 雷 을 한 의 象 로  火의 

形한 을 하여 形體로  것이니, 形한 과 形한 陽  그 

組 의 象이 一하므로  陽에 하시어 의 을 하시는 것

이다. 가 上의 이 下 하여 을 出한다는 로 어 있

는 것도 한 이 陽의 에 하시어 을 하시는 象을 말

한 것이 , 陽의 을 달에 하여 의 를 한다는 것도 한 

이 陽의 에 하시어 의 를 하시는 를 말한 것이

며, 이가 곧 이  火를 하여 을 하게 하시고 그 火를 

의 體로 하여 을 하시고 로 하여  속에  살게 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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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라 함  火가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宇宙間의 

火를 體로하고 있는  宇宙間의 이 로 그 體로 는 것이  그

러므로 宇宙間에  을 하고 있는 모든  한덩어리의 體로

 사람의  같  組 體로 어 의 하시는 곳이 는 것이며, 

陽도 의 하나이므로 陽系의 宇宙에 는 陽이 의 하시는 

곳이 는 것이다. 과 命  一體二 의 로 고 命이 形 하여 

처음 로 陽을 構 한 것이므로 이 한 陽에 하시는 것이  

이 의 을 하시므로 의 의 이 한 陽에  나 는 

것이다.

의 하시는 陽에는 火가 있고 火에는 聚 이 있어 滅의 

現象이 있는 것이나, 統一  一 絶 하여 統體  體를 하고 

그 統一體 에 비록 聚 이 하고 있  聚하여도 그 體 에 聚하고 

하여도 그 體 에 하여 聚  을 하고 있 므로 의  

不 한 一 이 는 것이다.

이 에 모든 을 하실 때에  中에 着根하여 스스로 

의 營 을 取하고 살며, 動  을 아 런 工도 없이 그 로 

고 몸에는 毛  같  것을 두르고 을 입을 必 가 없는 것이

나, 사람  그 는 달라  을 그 로만 을 가 없고 드시 人工

을 하여 며, 몸을 保 하  하여는 드시 을 입어야 하며, 

 活에 必 한 갖 具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사람이 처음 로 

할 에는 人 가 열리지 못하여 自體의 로써 自體의 活을 營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사람을 하신  自體를 人 로 하여 

人이 어 사람들의 모든 活을 하시니 이 人  上에 人 의 形

象이 나타난 始 이며 이 사람을 하실 때에 의 形象 로 지 셨다 

하는 것도 이 人과 人 의 關係를 말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人  곧 

이  사람이 에  出 하 다 함  곧 人에  出 하 다 함이다. 

 陽에 하시면  에 人 로 하여 上에 내 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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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곳에 定하시는가 하면 이것을 로써 보건  의 上 한 것  

山이  山의 一陽  에 하고 있 므로 이 上에 내  人

로 하는 때는 드시 山上에 定하시어 人 의 始 가 신 것이

며, 그러므로 이 上 로 는 의 上 에는 모두 과 의 象이 있

는 것이다.

二節   死 과 

■  의 

이 을 하심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象  形의 象

에 나타나고 있다. 한 雷 의 는 의 象이  雷 의 反 한 山澤

의 形  의 象이니, 이는 의 山澤의 形  의 雷 의 에  

하는 까닭이며 形한 雷 의 가 形한 山澤의 形 로 함에는 드시 

그 中間에 形도 고 形도 고 하는 火의 의 聚 에 하여 

하는 것이다. 이 에 하여 形한 이 形한 의 體를 하

심에는 統一 이 統一體 그 로는 의 體로 形 치 못하고 드

시 火의 聚 과 같  이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의 

한 것이 곧 이니, 이라 함  統一 을 말함이 , 라 함  

體의 能의 을 말함이  이라 함  體의 能과 의 을 말

함이다. 의 이  의 두 가지로 나뉘우는 것  사람의 

이 하는 때에 스스로 心과 情의 두 가지로 나뉘움과 같  것이니, 

 한 體인 의 象이  는  의 인 情  能의 

象이 ,  한 의 인 心의 象이다.

의 에 하여 體가 생 는 때에 이 하는 것인데, 體

의 가 달에  하므로 의 하는 도 한 달에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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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는 陽이 를 달에 하고 달의 이 그것을 受하여 

의 를 受함과 一한 로 , 陽에 하신 이 그 陽 를 달에 

하면 달의 는 그것을 受하여 의 인 體의 을 하여 

이 는 것이며, 그러므로 의 는 드시 을 體로하고 

 달에 하여 上 의 을 하는 것이다. 의 가 처

음에  때에 직 의 에만 하고 長의 에는 그 이미 

한 가 上에  자라  蕃殖함과 같이 의 에 하여 이 

하는 것도 한 의 에만 의 한 , 動 의 한 

가 모두 그 로 생 고 사람도 의 에 의 形象 로 한 

가 생 고, 長의 에는 가 느는 것이 아니라 가 上에 내

 그 의 族屬이 느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  직 의 

에만 하고 의 體가 모든 의 로 는 것이다.

■ 死後 의 

사람  의 에 하여 을 體로 하여 하는 것인데, 死後에

는 이 어떻게 하여 하는가 하면, 에는 死 이 있고 그 死  

의 를 組 한 形의 聚 을 因함이다.  形에  形

이 하고 과 가 聚하여 의 形質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 死하는 때

에는 聚한 것이 하면  形質이 消滅하여 다시 形 로 돌아가는 것이

니, 이 形質을 이루는 것  함이  形質이 滅하는 것  死함이다. 雷

의 는 形하고  그 로는 形質이 치 아니하니, 처음부  치 아

니한 者는 한 滅할것이 없 므로 雷 의 는 滅이 없이 하는 것

이  火의  形도 고 形도 어 聚 이 있  그 體는 火

로 한 것이 , 山澤의 形  形한 것 로  山  가 炎上하는 火

를 갈 리하여 形이 한 것이  澤  流下하는 를 멈추어  形이 한 

것이므로 山澤  滅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 속에 있는 雷 의 

는 死 이 없이 한 것이  에  싹이 하여 形質이 있  後에 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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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이니, 이가 곧 聚한 者는 드시 하고 한 者는 드시 死

한다 하는 이다. 이것을 樹 의 열매로써 보건  열매의 속에 있는 

한 의 는 久히 하여 死滅치 아니하는 것이  열매에  싹이 

나  枝 이 자라면 그 枝  形한 까닭에 滅이 있는 것이니, 싹의 

트는 것이 곧 에 싹의 死하는 張 이 는 것이다. 死 의 를 사람

의 一 로써 보면 肉體는 形한 形質로  열매의 싹의 象이   

形한 로  의 속에 있는 한 의 象이라 그러므로 肉體에는 

死 이 있   久히 하여 滅치 아니하고 肉體의 死한 뒤에도 

이 는 것이니 이것이 人死後에 이 하는 이다.

사람  가 聚하면 하고 가 하면 死하는 것인데, 처음에 聚하

여 할 때에 이미 과 肉體의 二 의 가 있 므로 내종에 하

여 死하는 때에도 한 二 離의 가 있는 것이 , 그러므로 人死後에

는 이 肉體로부  離하여 自히 할  있는 것이다. 의 聚한 

者는 드시 하는 것이  그 하는 때에는 한 그 聚한 의 間의 

長短久 과 그 聚한 의 形體의 薄에 라  그 하는 間에도 

이 있는 것이니, 이는 의 長 가 그러한 것이다. 사람의  

長久한 間에 가 聚하여 자라고 여  것이므로 사람이 死하여 가 

하는 때에는 그 死하는 로 아 런 形迹도 없이 消 하는 것이 아

니라 火를 體로한 火炎體는 肉體  離  뒤에 어느 間동안  消 치 

아니하고 自히 하는 것이니 이것을 이라 한다. 辭에「 과 

가 이 고 이 하여 이 는지라 그런 로 의 情狀을 知한

다」하니, 이는 火의 과 雷 의 가 聚 하여 사람의 形質이 고 

의 하는 때에 이 肉體  離하여 이 고 이 를 

하는 것이 곧 의 情狀이라 함이다. 사람의 의 에 心과 情의 

이 있 므로 死後 의 에도 의 情狀이 있 니, 情  의 

이  狀  의 이라 의 能인 情  의 로 고 

의 心의  의 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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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에는 여 고 여 지 못하고 한 差 가 있 므로 死後의 에

도 한 이  같  差 가 있어, 이 여 면  의 이 아울러

있고 이 여 지 못하면 의 情의 象인 의  있  心의 象

인 의  없는 것이다. 死後에  의 이 어떻게 로 다

른가하면 사람의 에 能에  한 情  體의 自한 것 로  그 

사람의 自한 情에 그치는 것이  에 心의 에  하는  

人公共한 것 로  人 共 의 念이 는 것인데, 의 情이 死後

의 로 고 의 이 死後의 로 는 것이므로  의 

 로 情과 의 狀 로 現 는 것이다. 死後의  

人 共 의 念과 같  것 로  一 의 과 相 하는 것인데, 이것

을 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드시 를 붙여  이라고 하는 것  

슨까닭인가 하면 사람의 死後 이라 하는 과 一  그 이 

一하여 高 의 도 없고 不 하는 도 없고 正 의 도 없고 完 히 

相 하고 있 나 一  間 統 의 로  體가 統體를 하

고 있 나 사람의  體에 붙어있던 로  비록 의  

있  한편에 體의 能 을 지니고 있 므로 의 인 體 을 離

치 못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人間의 人의 格이 어 人 로 

더불어 그 凶을 하고 있  亦   의 體狀 를 離 치 못하

는 것이다. 辭에「 의 가 五 五이니 이것이 써 를 하고 

을 하는 이라」하니 이는 自 는 에  하는 것이므로 一

로부  까지를 한 五 五 에  의 가 이루어 이 여 고 

의 여 는 때에 의 이 한다 함이다. 이것을 樹 로써 보

면 열매가 익어  가 여  後에 命이 世世 하는 것이  가 여

지 아니하면 쭉 이가 어 그것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아니하여 命이 

끊어지는 것이며, 樹 에는 心情 이 없 므로 死後의  없 나 

의 世世 하는 이 곧 의 이  그러므로  에  여

면 를 하여 의 을 한다 한 것이다. 이 에 하여 사

람의 도 이 하여 여  後에 의 이 하고 死後에도 



易學原理總論

- 66 -

이 있는 것이며, 이 여 지 못하면 에 能 活을 하던 情

만이 남아  만 있고 이 없는 것이다. 의 能인 情  死後에도 

하여 가 는데, 動  히 能 活을 하고 있 니, 그러므로 動

의 死後에도 드시 가 있는 것이 , 그러므로 사람과 動 이 死後에 

로 하여 사람의 가 動 로 태어나 도 하고 動 의 가 사람 로 

태어나고 하는 것이다.

■ 人間世  世

의 에 하여 사람  을 體로 하여 하고 그 死後에는 도

루 이 어 다시 形 로 돌아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間에는 

形한 이 하여, 마치 人間 에 한 心情 이 함과 같  

것이며, 이 까닭에 上에는 形한 世 가 있어 上의 人間世  

한 組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經에「况 人乎况 乎」아 하여 

每每사람과 을 한 것  形한 人間世  形한 世 가 이 

間에 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上의 世  上의 人間世 가 그 組 이 하고 그 도 한 

하므로 에는「  害盈而  人 惡盈而好 」이라 하니 이는 

과 사람의 두 世 가 로 하여 共 한 를 가지고 그 미워하고 

좋아하고 함이 相 하다 함을 말함이다.  사람의 死後의  에 

의 여  사람이라, 그러므로 死後의 이 命을 들어 命 을 

하고 人間世 에 하여 害  의 權能을 하는 것이니, 人間 에

 古 로 盈한 者가 亡하고 한 者가 하는 것  모두 의 害

에 한 것이다.

上의 世 組  人間  같  高下階 이 있는데, 人間 의 長

의 에는 그 高下階 이 人格의 高下로써 지 아니하고 主로 長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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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勢 强弱 로써 定 는 것이나, 世 에는 長競 이라는 것

이 없고 一 의 至 하신 主宰下에  惡의 로써 그 階 의 高

下가 定 는 것이다. 宗 를 하신 釋迦   같  聖人  

로써 를 하시고 長 의 에 맞춰  을 가르쳐  一 의 事

을 直  代 하 므로 이는 로 一 의 體의 一部로 어 있는 것

이  이 아니며 그러므로 三聖人같  이는 달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 하시는 陽을 中心 로하여 하고 있는 어느 至近한 별에 

하시는 것이며, 그 의 賢哲들  이 어 달에 하는 것이 , 

에 惡을 한 者는 로 어 上에 하지 못하고 下에 있 니, 

下는 火山의 갈 리하여 있는 곳이라 이가 곧 宗 에  말하는 의 

火가 끓는 이 , 그 의 凡한 者는 한 이 勝하여 上에 

하는 것이다. 이 四層의 階  間의 山 의 階層과 비슷한 것이

, 人間의 을 主 하는 者는 달에 하고 있는 이 , 人間

에  凡한 사람들과 相 하는 者는 主로 上의 이니 辭에 人

라든가 旣濟 濟 에 이라든가 하는 것  모두 上의 를 말한 것

이다.

■ 의 盈 消長

사람의 는 日 에  하는데 日 에는 盈 하는 가 있고, 사람의 

 火로써 體를 삼는데, 火에는 聚 의 가 있 니, 그러므로 사람

의 에 日 火의 盈 聚 하는 가 있고 사람 로 더불어 이 

一한 에 한 盈 聚 하는 가 있는 것이다. 豐 에「日이 中한즉 

하고 이 盈한즉 食하나니 의 盈 도 로 더불어 消하고 食하고 

하건  하 며 사람이며 하 며 이라 」하니 이는 日 도 그 

를 라  盈 消 이 있는 것인데 사람이나 이 어  盈 消 하는 

가 없 리  함이다. 消 이라 함  終하고 새로 한다 함이라, 사람  

死하는 것이 곧 消 이   聚 하는 것이 곧 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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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日 에  하는 것인데, 日 에 하는 가 있어  

의 盈 消 이 있 므로 사람의 長 에도 가 있고 의 聚 에

도 가 있어, 사람과 이 로 더불어 消 하는 것이다. 사람과 

의 消 이라 함  사람이 죽어  이 고 이 다시 사람 로 태어

나고 하는 것이 곧 消 인데 이 消 에는 과 長 의 두 가지 形 가 

있는 것이다.

가 盈 하여 日 의 이 消 하면  이 循環하니, 이것  

의 하는 象이 ,  비록 消 하  의 體는 하여 

滅이 없 니, 이것  의 長 하는 象이다. 日 의 에 과 長

의 象이 있 므로 日 에  한 사람과 에도 한 과 長 의 

象이 있 니,  달에  사람의 의 體로 고 사람의 死後에 다시 

이 어 에 消 이 있는 것  의 하는 象이  의 形

에는 消 이 있  의  하여 滅이 없는 것  의 

長 하는 象이다. 의 과 長 의 象  사람의 長 하는 形 에도 

나타나고 있 니, 사람이 形한 에  하여 形 로 하는 것  

곧 이 形 로부  形 로 한 것이므로 사람의 出 하는 것  

의 象이 는 것이  사람의 이 여 어  의 이 하는 

것  곧 이 形中에 갈 리하여 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여 는 것

 長 의 象이 는 것이다. 사람과  그 이 一하며 다만 

肉體의 死 과 形의 藏이 있을 뿐이니, 그러므로 死의 속에 의 이 

있고 의 속에 死의 이 있는 것이다. 사람의 하는 것  의 

象이  사람의 여 는 것  長 의 象인데, 사람의 자라는 것  과 

의 中間에 있어 의 을 部에 含하고 形質이 에 나타나  

形한 形質을 르  하여 質 活을 하는 것이다. 사람  하면 

드시 자라야하고  사람이 여  하여는 드시 자라야 하는 것이니, 

이 자라는 間中에 잘 자라면 이 여 어  形속에 의 이 

하여 그 死後에도 이 長 하는 것이다.



易學原理總論

- 69 -

四章   사람의 

一節   의 動

■ 宇宙는 狀組

의 에는 終하고 始함이 있어, 終하는데  다시 始하여 循環하는 

것이 , 循環하여 끝이 없  後에 그 이 하여 치 아니하는 것

이니, 이것을 動이라하며, 는 自體가 不 히 하  하여 

드시 動을 하는 것이 「乾  이 다」함  의 動을 

말한 것이다.

動에는 間 動과 間 動의 두 가지 形 가 있다. 의 間  

한 體로 어 의 비치는 範 안이 곧 의 間인데,  日

 과 같이 狀 로 어 있 므로 間도 한 狀 로 어 있고, 

間이 狀 로 어 있는 까닭에 間을 돌고있는  달도 모두 

轉하는 動을 하는 것이다. 間과 間  一體의 兩 로

 間의 移하는 間이 곧 間이  間을 歷 하는 間이 곧 間

이다. 間에 動이 있 므로 間에도 한 動이 있어  달

의 間  動  한  四  과 같  間  動 로 는 

것이  라  間에 하고 있는 모든 의 에도 드시 間

과 間의 動이 있어, 끝없는 을 하는 것이니, 의 열매에

 싹이 나고 싹이 로 고 에 다시 열매가 맺히며 의 에  

이 나고 이 로 고 이 다시 을 하며, 鳥 가 을 

하고 에  다시 鳥가 하고 함과 같  것 , 모두 間  動과 

間  動의 兩象을 兼하여 世世로 하여 치 아니하는 것이다. 

가 을 함에는  과의 사이에 한 動이 있어야

하고, 一 動이 없 면 直線 動이 고 直線 動  어느때든가 는 

어느곳에 든가 드시 끝나는데가 있고, 끝나는데가 있 면 함이 있어 

치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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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動  모두 動을 하고 있 므로 의 構 도 모두 

狀 로 어 있 니,  日  의 形 가 狀을 띠고 있음  勿論이

, 上에  우리 人間을 비롯하여 鳥   의 構 가 모두 狀

로 어 柱狀의 體  肢屬 과 狀의  과 狀의 

眼   果實 과 狀의 耳   口  한 狀 이 羅 어 

있고 至  우리의 周 를 둘러싼 山峰이 모두 狀이  의 上에 

맺힌 滴도 狀이  이나 鐵屬의 液을 하면 한 狀이 

니, 이는 의 動이 모두 中을 하여 도 쉬지 아니하는 

까닭에 이 모두 그 을 아  狀을 띠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 것

이다.

에  를 에 下 하면 그 는 이 어 어떠한 形 로든지 다시 

로 하는 것이 , 이 로 한다 함  母가 를 하

고 가 母를 닮아  世世 하는 것이 곧 間  動과 間  

動을 하여 로 하는 象이다.  에  하여 을 母

로 하므로 이 長 하여 을 닮는 것이 곧 과 의 動인데 

 形하니, 이 어떻게 을 닮을 가 있는가 하면 이라 함  宇

宙 命體의 이라 의 이 의 形像과 一致하는 것이 곧 을 

닮는 것이며 上에 出 한 中에  과 動  비록 을 母로하

고 있  그 이 을 닮을 가 없 므로 世世 하는 가 

지 못하는 것이  직 사람  의 로  그 이 을 닮아 , 

에 이 있고 死後에 다시 이 는 것이므로 과 사람과의 

사이에는 間  間 로 動이 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  自體가 히 하시  하여 사람을 하여 함께 動을 

하는 것이 , 여 에 사람의 貴 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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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動 과 사람의 差

動 에도 이 없는 것  아니나, 動 의  을 닮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사람과 動  모두 그 의 에 이미 그 體의 組

이  相 하고 있는 까닭이다. 의 組  모두 火로써 體를 삼고 

있는데, 사람의 體는 火의 調和  胎宮에  胎育 므로 寒 이 調節 어 

部는 寒하고 寒한 部 에는 이 하며, 얼굴이나 몸같  것  火의 

烹 에 하여 하고 한 部 에는 이 치 아니하여 이 는 

것이니, 胎宮 의「 火相 」과「 」  이 을 말한 것 로 , 

火相 이라 함  烹 이 함이  이라 함  動 의 上에는 

이 있어 毛 가 고 사람의 上에는 이 없어  이 다 함이다. 사

람  몸에 陽 가 盛하여 火 가 炎上하므로 體는 火의 炎上體  같이 

三角形 로 直立하여 를 貫 하고 이 한 火炎體로 어 에 

하여 을 하며  火가 調和 어 는 하고 火는 하

므로 과 로써 事 을 應하여 이 하며 火의 

陽 의 揚 로 因하여 를 宣하며, 體가 直立한 까닭에 

를 써  을 工 하며,  工이 있는 까닭에 를 하여 

의 가 하니, 의 는 이라 사람이 를 하는 것이 곧 

을 닮는 以이다. 動  그 의 하는 때에 이미 가 勝하고 

火 가 어  火炎과 같  炎上體가 지 못하므로 그 胎宮에 火의 烹

이 치 못하여, 소  高 動 들도 얼굴이나 에 이 하여 

毛 에 싸여 있 며 의 形  로 어 을 橫 로 흐르고 있

므로 가 勝하고 있는 動 의 體는 모두 橫 하여 背를 하늘로 하고 

을 땅 로 하여 를 直立치 못하며 사람  그 體가 直立하므로 그 家

族系統도 의 上 母로부  아래의 에 이름과 같  系   

弟  같  橫系 의 兩系가 하여 火의 調和를 이루고 있는데, 動

 그 體가 橫하므로 그 새끼를 乳 하는 間 以 에는 系族屬이라는 

것이 없고 직 雌雄相從하는 橫系만이 있는 것이 , 사람이 의 을 

考로 모시는 것도 한 系의 에 한 것이다. 動  火 가 不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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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火의 이 弱하므로 이 어두우며, 陽 가 어  宣하는 

힘이 없 므로 를 치 못하는 것이다.  사람의 食  槪 火로

써 工하여 그 을 取하고, 飮 는 에 있는 것이로  직 命

體인 中에  솟아 나 는 이 命 로 어 의 한 것이므로 飮

는 井泉을  마시는 것인데, 動 의 食 는 에  하는 

을 工함이 없이 그 로 食하고 있 니, 動  火 가 어  

치 못하고 가 비록 勝하  가 濁하여 치 못하고 한 까닭에 

이 어둡고 濁하여 을 닮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는 不 한 動을 하고 을 世世 하  하여 

 을 하고 그 을 資 로 하여 한 次 의 높  動 을 

하고, 다시 과 動 을 資 로 하여 더 한 次 의 높  사람을 

하고 사람의 로 하여  을 닮게 하여 과 사람이 함께 動을 

하고 있 니, 이것이 가 사람을 한 以이 , 사람  의 

한 의 一役을 맡  하여 이 世上에 出 한 것이다. 動 이 

을 資 로하고 사람이 動 을 資 로하는 것  의 자라는 

때에 相 과 相 의 을 어울러 하는 의 自 法 이니 이는 動

과  陽 가 不 하고 形質이 勝하고 이 여 지 못하여 을 닮

지못하는 것이므로  自體의 形質을 하여 에게 쳐   次

의 動 의 形質로 하고, 動 이 한 自體의 形質을 하여 에게 

쳐   次 의 사람의 形質로 하는 것 로  모든 이 一聯이 어 

相 과 相 로써 을 닮는 을 하는 動이다.

 動  사람의 一聯의 關係는 의 때에 이미 定하여진 것이

니, 이것을 長 의 象 로써 보건 , 이 처음 로 을 할 때에 

의 基 組 인 形質을  만들고 히 의 인 自 法 을 르

게 하고 動의 自 를 주지 아니하니, 이는 의 基 組 이 動의 自

를 가지고 있 면 의 自 法 을 어겨  스스로 自體의 組 을 壞하

는 일이 있는 까닭이 , 의 基 組 「 」의 象인데, 基 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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壞하는 것  곧 自體의 을 壞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 基 組

에는 自 가 없고 직 自 法 을 從할뿐이며, 이것이 로  

이다.

의 에는 모두 組 과 의 兩象이 있는데  動의 自 가 

없 므로 그 이라고는 中에 着根하여 周 에 있는 營 을 取하고 他

에 하여 殖 을 하는 의 能 活을 營 할뿐이니 이는 이 

다만 組 體를 가지고 살고만 있는 의 象 로써 自 法 을 어 는 일이 

없이 의 을 從하고 있 나 動의 自 가 없는 까닭에 한 에게

로 하는 도 없는 것이다. 에는 의 한 가 있어 그 

를 헤아릴  없을 만치 雜하니, 이는 이 其 의 體의 을 

一部 을 나 어 아  그 體를 삼는 까닭에 의 體의 體가 모두 

部 로 나뉘어  한 가 생  것이 , 이 의 의 

을 하나로 綜 하여 놓 면 한 의 體의 體 을 이루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 는 곧 의 體의 體로  上의 모든 의 基

組 이 는 것이다.

의 다음에는 의 基 組 인 形質을 탕 로 하여 그 形質에는 亦

 組 을 할만한 動의 自 가 없고 의 自 法 을 라  하고 

자라고 老하고 죽고하면  다만 그 形質을 움직여  育 殖 長壽의  

能을 할  있는 動의 自 를 가지는 한 이 니, 이가 

곧 動 이다. 그러므로 動  의 形質을 그 體의 基 組 로하여 

自 法 을 應하고 거 에 能 活을 할  있는 動의 自 를 가

지고 있는 것이며, 能 活의 自 는 이 자라  하여는 가장 基

는 自 인데, 動 「長」의 象이 므로 자라는 동안의 能 活을 營

하  하여 動의 自 가 있는 것이다. 다만 動 에는 中의 能

인 情만 있고 의 여 는 이 없 므로 에게로 하는 이 

없 며, 動 에도 한 가 있는 것  動 이 其 의 情의 一部

을 나 어 아  그 能을 삼는 까닭에 의 情의 體가 나뉘어  



易學原理總論

- 74 -

한 動 가 생  것이 , 이 動 의 의 能을 하나로 綜 하

여 놓 면 한 의 情의 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動 의 

의 能  곧 의 情의 體로  이것이 모든 의 能의 이 는 

것이다.

動 의 다음에는 의 形質을「 」의 基 組 로하여 自 法 을 

르고 動 의 能을「자라는 」 로하여 自 로이 動하고 그 에 

에게로 하  하여 그 形象  의 形象을 닮고 의 自 를 가

지는 한 이 니, 이가 곧 사람이다. 사람  一 의 形像

로 어 있 므로 世 人 가 一 로 고 는 의 여 는 

을 가진 者만이 할  있는 것인데, 에「 이라 함  을 妙하

게하고 을 하는 者이라」하여 이 을 하고 사람에게 를 주

어 로 한다 함을 말함이니 이는 사람 「 」의 象 로  의 形

質과 動 의 能을 하고  의 를 워  의 여 는 을 

한다 함이며, 사람이 를 하여 로 더불어 할  있는 것이 

곧 能히 에게로 하는 以이다.

世人中에는 흔히 사람을 動 의 一 로 보는 일도 있 나 사람과 動  

그 하는 次 이 다르다. 사람  의 形質로써 肉體의 組 을 

삼고 그것이「 」의 象이 는 것이므로 사람의 肉體는 과 같이 의 

自 法 을 라  長老死하고 있 니, 人體中에 自 法 을 從하는 

것  직 이 肉體이며, 人體가 의 를 가지고 自 法 을 라  

하고 있 므로 사람  드시 을 取하여 自體 의 資 를 삼는 것

이며, 사람  動 의 自 動하는 能 로써 活의 能을 삼고 그것이

「長」의 象이 는 것이므로 사람의 肉體는 動 과 같이 能을 라  

動하고 있 니 이 까닭에 人間의 能 活  모두 動 이며, 人體가 

動 의 를 가지고 能 活을하여 자라고 있 므로 動 을 取하여 自

體 의 資 를 삼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活이 能 活에 그친다고 하면 이는 動 과 로 差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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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할 것이나 사람  그 形像이 을 닮고 를 하여 로 더불

어 할 가 있 므로 사람의 肉體中에 動 의 가 들어 있을 뿐이

 動 의 一 는 아니다. 사람과 動 의 長 하는 象을 比 하여 보

더라도 自 에 陽 의 終인 九 는 자라는 가 고 의 終인 

는 여 는 가 는데, 사람  體는 九竅가 열리고 女體는 竅

가 열  陽長 의 를 가지고, 女가 모두 女體의 竅에  九

을 지낸 만에 出 하므로 自  五 五가 具 하여 陽이 調節

고 의 이 하는 것이며, 動  비록 高 動 이라 하더라도 九竅

만이 열리고 竅가 지 못하므로 肉體만 자라고 이 여 지 못하는 

것이니, 이가 사람이 動 보다. 한 次  높  에 있는 以이며, 이 까닭

에 動  自體를 하여 사람을 하는 資 가 는 것이 自體의 形

質을 한 次  높  사람의 形質로 하여 에게로 한 次  近하는 以

이다.  사람 로 더불어 하  하여 사람을 하고 사람을 르

 하여 動 을 하고 있 므로 사람  드시 이 여 어  

을 닮는 修 을  後에, 自體를 하여 사람을 하고 있는 動

에 하여 그 德을 함이 는 것이 , 만일 사람이 그 을 여

게 하지 못하고 한갓 자  肉體가 살  하여 다른 만을 하

여 없애면 이는 殺 이 어 의 德에 어그러지는 것이다

■ 과 사람의 相

는 不 히 하  하여 사람을 하고 사람  을 닮아  世

世 한 後에 의 任務를 다하는 것이니, 사람이 의 法 을 본

아  의 事 을 하는 것이 곧 을 닮는 일이다. 라함  라

는 로  사람이 을 돕고 이 사람을 돕고 함을 라 하는 것이니, 

辭에「可히 더불어 을 한다」함  사람이 을 함을 말함이  

에「 로부  한다」함  이 사람을 함을 말함이다. 사람이 

을 한다 함  의 事 을 함이  의 事 이라 함  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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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을 하  하여 사람을 하여 사람 로 더불어 

動을 하는 것이 곧 의 事 이다. 그러므로 間에는 사람을 하

는 일보다 더 큰 事 이 없고 中에는 사람이 가장 貴한 것이며, 人

間 의 事  모두 이 사람을 하는 事 로   같

 것도 비록 그것이 사람의 自 志에 하여 營 고 있  그 事

 의 에 한 事 로  사람들이 의 을 들어  하는 것

이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自 志가 있어  의 事 을 할 도 있고 

 害할 도 있는지라, 사람이 의 을 들어  의 事 을 하는 

것  을 하는 것이  을 하는 者는 의 를 는 것이며, 의 

을 들지 아니하고 不 을 하여 도리어 사람의 을 害하는 것  

을 하는 일이  을 하는 者는 의 를 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  의 로  로 더불어 動을 하고 의 事 을 하

는 것이 곧 을 닮는 것이니, 함과 함과 닮음과는 一한 일에 한 

現을 달리한 것 로 , 이것을 動하는 로써 보면 動이 

고, 世世 하는 로써 보면 을 닮음이 고, 事 을 하는 로

써 보면 을 함이 는 것이다. 乾 에「 人  로 더불어 그 

凶을 한다」하니 이는 人이 하다 하는 것을 도 하다하고 

人이 凶하다하는 것을 도 凶하다 한다는 로  人이 을 닮아  

그 에 이 있 므로 人과 이 完 히 致한다 함이다.

사람  그 日 活에 쓰고 있는 資  具는 을 그 로 쓰는 것

 거의 없고 드시 人工을 하여 쓰며, 사람의 共 活에 必 한 모든 

는 로는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람이 自 法 을 본

아  새로 定하는 것이니, 이는 사람이 사람을 하는 事 을 하

 하여 의 한 工을 代 하고 工  사람을 待하여 完 는 

것이다. 그러므로 辭에는 人을 三 라하니 라함  을 하는 

能을 말함이라,  의 를 하여 에 하고 는 의 下

한 를 受하여 形質을 하고 사람  에 人工을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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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資를 하니 이는 人이 모두 을 하는 能이 있 므

로 이것을 三 라 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 上에는 가 한 

과 사람이 工한 人工 이 域을 지하고 그 以 에는 鳥 의 巢 

蟻의 집 거미의 그  같  것이 있을 뿐이며, 사람이 三 의 에 있는 것

이 곧 로 더불어 하는 에 있는 以이다.

人工 의 製  의 定같  것  間에 屬하는 일이  間의 

에도 한 工과 人工과의 關係가 있 니, 이는 곧 사람이 를 하는 

일이다. 라 함  一 의 四 나 長 의 과 같  것이니, 컨  

이 면  하는 것이로  같  것  人工 로써 壤을 耕

하고 를 심  後에 그 育이 正 한 것이  가을이 면  

하는 것이로  여름에 人工 로써 培 한 後에 가을의 結實이 完 한 

것이니, 이가 人工 로써 를 함이다. 의 의 에는 이 

있는데, 이 할 때마다 사람  그 에 맞춰  를 새로 만들고 

活樣式을 한 後에 其 宜함을 得하는 것이니, 의 인 

始 의 人間 活과 지 의 長의 의 人間 活의 相 한 것  이 까닭

이다. 그러므로 이 할 때마다 드시 者가 나  새 에 맞

는 새 活을  하는 것이니, 이는 비록 이 어도 人工 로써 

을 심지 아니하면 가을에 完 한 結實을 얻을  없음과 같이 비록 의 

하는 때라 하더라도 사람이 人工 로써 그 에 맞는 事 을 치 아

니하면 그 에 맞는 를 지 못하는 까닭이다. 의 는 工

이  에 맞는 事 을 하는 것  人工이니 의 하는 때에 

者가 나  다음 을 豫 하고 그 에 맞는 事 을 人工 로써 

하는 것이 한 을 하는 三 의 일이며 의 하는 때가 

면 工  한 드시 人工 로써 工을 代 할  있는 者를 이 世

上에 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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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節   自 志  惡

■ 惡이 모두 自

사람의 이 함에는 自 가 있어 그것이 自 志가 는 것이니. 

이는 사람  其 를 달리하고 그 하는 곳의 宜  食 이 

一치 아니하므로 自體가 하  하여 自體의 을 宜히 裁 할 

 있는 自 志를 가지지 아니할 가 없고,  사람  을 하여 모

든 活資 를 하고 共 活에 必 한 를 만들어 사람을 하

는 事 을 하고 함에는 그 을 우고 能을 揮하여 人工을 할 

 있는 自 志를 가지지 아니할 가 없고 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사람

의 自 志는 그 出 하는 때에 로부  受한 賦의 自 이니 辭

에「 下가 엇을 하며 엇을 하리  下가 歸하   다르고 

一致하  는 이라」하니 歸一致라함  에게로 歸一함을 말함이  

이 다르고 가 이라 함  自의 에 自 가 있다 함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의 自 는 自體가 하고  사람을 하  하여 

로부   의 自 로  이것  을 하는 自 이  工을 代 하는 

自 이다.

사람  自 志  을 營 하는 知能이 있고  사람의  의 

하여 여  것이므로  한 것인데 사람에게 惡이 있는 것  슨

까닭인가,  惡이라는 것을 로써 보면  의 組 과 같  

것 로  에  싹이 나 는 것이 곧 인즉 가 여 지 아니하고 쭉

이로 어 싹이 나 지 아니하는 것  을 害함이 있는 까닭이 , 을 

害하는 것이 곧 惡이니, 이는 하여 育함  이 고 을 害하는 

것  惡이 다함이며, 그러므로 사람을 하는 事 을 돕는 것  한 

일이 , 事 을 害하는 것  惡한 일이니, 이가 惡을 하는 標

이 는 것이다.

 말하 를 이 사람을 하실 때에 엇 때 에 사람에게 自 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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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知能을 주어  惡을 하게하고  그 惡을 止치 아니하는가 하는데, 

이 을 하실 때에  을 지어  動의 自  知能을 주

시지 아니하고, 다음에 動 을 하심에 動의 自 만을 주시고 知能을 

주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사람을 하심에 一 의 形像 로 짓

고  自 이 가지고 있는 自 志  知能을 그 로 주시고 의 말하는 

를 주어  과 사람이 로 하게 하시어 사람 로 하여  자라고 

여 어  에게로 하도록 하시었 므로, 사람  人工 로써 工의 

함을 代 하고 이 여 어  이 하여 로 하는 것

이니, 사람의 自 는 사람의 자라는 동안 아 런 을 지 아니하는 

賦의 自 이다. 과 命  一體二 의 로 는데  한 을 

主宰하므로 의 를 하심에 모두 을 賦 하여 世世로 

 하시니, 그러므로 의 長 動에 있어 , 의 象인 의  

의 象인 열매의 여 는 것  이 直 主宰하시고 에  싹이 나  

열매를 맺 까지의 形質의 자라는 동안  形을 主宰하는 命體가 그 任

務를 맡고 있는 것이며, 의 形하는 동안에는  形質中에 갈 리하

여 다만 그를 라 가실 뿐이다. 이것을 사람의 로써 보면 사람의 

의 始 하는 일과 사람의 이 여 어  에게로 하는 일  이 

主宰하시고, 사람의 出 以後에 肉體를 하고 을 修 하는  자라

는 동안의 일  하나의 立  命體로 어있는 사람 自 의 任務로 

는 것이다.

이 사람을 하실 때에 의 形像 로 지  까닭에 에게 自 志  

知能이 있음과 같이 사람에게도 自 志  知能을 賦 하신것인데, 사람

 자라는 동안에 그 自 志  知能을 마음껏 하여 할 도 있고 

惡할 도 있 며,  다만 사람의 의 結果에 하여 害 을 주실 

뿐이다. 害 이라 함  사람이 자라는 동안에 을 하든지 惡을 하든

지 그것  모두 사람의 自 이  이 이면 사람의 이 여 어  

을 닮아 알맹이가 고 惡이 이면 에 이 없어  쭉 이가 

는 것이니, 이가 곧 害 이  이것을 自 法 로써 보면 應 가 는 



易學原理總論

- 80 -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  自己의 自 志 로 한 에 하여 그 自

이 責任을 지는 것이다.

사람  自 이 자라는 自 를 가지고 있 므로 남을 자라게 하는 能 의 

自 도 있어 能히 사람을 하는 事 을 할 가 있는 것이  여 는 

일  그 지 아니하여 自 의 여 는 것도 의 主宰에 屬하는 것이므로 

남을 여 게 할 는 없 며, 다만 가 弟 의 을 여 게 하는 것

 自 의 自 能 이 아니라 聖人이 하여 놓  의 로써 가르

치는 까닭이니 그러므로 사람  에 하여 만 이 여 가 있

는 것이다.

●自 의 質

사람에게는 자라는 동안에 自 志가 있고  자라는 동안에 長競 이 있 므로 

사람의 자라는 동안에는 人 로부  長競 의 自 가 動하여  人 世 는 

모두 競 이  모두 自 이니, 그러므로 이 世上에는 自己의 을 하는것도 

揮하는것도 自 이 , 남의 을 害하는것도 自 이 , 勢 을 가진 者가 

을 壓하여 權을 하는것도 自 이  들이 自體의 益을 하  

하여 權에 하는것도 自 이다. 의 資 主義 의 弱 族 도 資

主義들의 自 이었고 지 의 共 主義者들이 을 奴隸 하고 自體가 勞動貴族

하는 것도 共 主義者들의 自 이다. 自 라는 것  質이 이러한 것이다. 만일 

이러한 自 에 하여  사람의 自 를 重하여 이러한 自 도 重하고, 러

한 自 도 重한다면, 이 世上에는 强者만이 살고 弱者는 살  없어  이 世上에

는 自 라는 것이 殺 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自 를 하는 

에는 스스로 남의 을 하는  남의 을 害하는 가 있고 남의 을 

하는 는 이 고 남의 을 害하는 는 惡이 는 것이다.

● 惡의 標

惡이라는 것을 人體로써 보면  이  病  惡이니 이는  사람을 

하게하므로 이 고 病  사람의 을 害하므로 惡이 는 것이다. 그런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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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立한 體로 어 있어 그 모든 는 徹 徹  自己 體의 을 하 로 

어 있는 것이 , 코 남을 하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가 어떻게 남의 을 

할 것인가 하면, 사람의 自 에는 體  이 있다. 사람  體로 어 있어 

그 는 드시 體의 을 하는 것이므로 體의 을 하는 는 自

의 體가 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  드시 共 活을 營 하 로 어 있는 까

닭에 自己가 自己 體의 을 하는 法  두 가지 이 있 니  自己가 남을 

하지 아니하고 직 自己 體만을 徹 히 하는 人主義를 하는 과 自己가 

남을 하고 그 남들로 하여  한 나를 하게 하는 共 體를 하는 이 있다. 

自己가 남을 치 아니하고 직 自己 體만을 徹 히 하는 人主義의  結  

이  안에  自己를 하는 사람  自己 자 뿐이며, 自己가 남을 하고 

그 남들이 한 나를 하는 共 體의  結  이  가 모두 나를 하는 

사람이 는 것이니,  가 모두 로 하고 로 돕고 하는 것이 人

의 의 姿勢이  사람이 남을 하는 가 곧 自己의 을 하는 이며, 

그러므로 사람이 남을 하는 는 自 의 이 는 것이다. 이 體  의 

를 하면 사람의 自 의 體는 自 이 直 로 自己 體의 을 하는 것

이  自 의  남을 하여 間 로 自己 體의 을 하는 것이니, 사람

의 自 에 이 體  이 具 한 後에 能히 그 을 完 하는 것이다. 사람이 

만일 體만 있고 이 없 면  自  자만이 自 을 하는 사람이 고 이 世上

에  남과 相 할  없는 隻影이 고 에는 이러한 사람을 의 좁  

人이라 하고 惡을 하는 者는 남의 을 할 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人들이라

고 한 것이다. 

의 좁  人들  그 眼 가 므로 그 體의 을 營 할 때에  자가 

 을 하드래도 에 큰 害가 없는 것이나, 만일 그러한 人들이 의 

權을 가지는 때는 로 하여  自己의 體를  하여 드 어 큰 惡에 빠지

는 것이다. 

■ 지 의 人間  자라는 에 있는 品

사람의  한 것인데 지 에 人間 에  惡이 자주 하는 것  

슨 까닭인가 하면, 사람의 이 하다 함  의 여  것을 말함이

 사람의 자라는 에는 아직 이 여 지 못하여 한 이 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자라는 에 있는 사람  하나의 品 로 어 

있는 까닭이다. 지  長의 에 하여 사람들이 모두 品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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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어, 사람들의 이 한 品 로 어 있 므로 이 지 못하

고 惡이 하는 일이 많  것이다. 모든  體를 가지고 育하는 

能이 있 므로 體의 자라는 때에는 드시 長競 을 하여 他를 

하는 것이  히 長의 中에 있어 는 그 長競 의 結果가 惡에 

까지 할  있는 것이다. 이것을 樹 의 로써 보건  樹  아  

이 없  한 長競 을 가지고 로 하면  自體의 長

을 하고 且 열매를 맺고 여 어  世世 하여 不 히 하  

하는 것이며, 만일 長競 에 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면 世世 의 

이 끊어지는 것이므로 樹  열매를 맺  하여 長競 을 하는 것

이다. 그러나 樹 에는 自 志가 없고  自 法 을 하여 의 

事 을 害하는 일이 없 므로 惡  치 아니하는 것이다. 動 같  

것  自 志를 가지고 長競 을 하고 있 나 그 것  相互間의 

에 不 하고  로 의 事 을 害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 惡이 지 아니하는 것이다. 직 사람  長競 을 하는 때에 

 로 他를 하여 의 事 을 害하는 일이 있 므로 長競

의 激 한 長의 에 惡이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惡의 하는 것을 人體의 組 로써 보건  사람의 과 肉體는 一體二

의 로 는데, 에는 이 있어 人公共한 것이므로 거 에는 

이 있고 惡이 없 며, 肉體는 人마다  私 한 體로  거 에

는 能의 情이 있고 情에는 彼 의 이 强하고 體의 私가 하

는 까닭에 흔히 이 지 못하고 和 를 하여 惡이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사람  을 면 이 여 어  알맹이가 고 惡을 면 이 

여 지 못하여 쭉 이가 어 스스로 消滅하는 것인데, 惡이 쭉 이로 

는 것  슨까닭인가 하면  사람의 自 로운 을 하여  自

로이 자라게 하  하여 사람의 자라는 동안에 사람에게 自 志를 賦

하고 사람  自 志에 하여 모든 을 하는 것이므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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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自 志를 하는 동안  惡間에 사람의 를 그 로 하고 사

람의 하는 로 라가시는 것이니 이는 사람에게 自 志가 있  

後에 히 자랄  있는 까닭이며, 사람의  의 에 의하

여 惡間에 모두 에게로 라가고  그것을 시는 로 모두 그 

사람에게 돌 주시어 그 사람의 을 시키시는 것이다.  사람  

을 하면 이 여  자라고 惡을 하면 惡이 여  자라는 것이며, 

의 자란 것  열매가 여 어  한 가 는 것이  惡의 자란 것  

쭉 이가 어 이 끊어지는 것이니, 사람이 을 하는 者는 열매가 

를 하는 者이  惡을 하는 者는 쭉 이가 를 하는 者이라, 

自 의 自 志로써 惡을 하여 열매가 고 쭉 이가  고 하는 것  

모두 그 을 하는 일이다.

에「 之家必  不 之家必 殃」이라 하니 이는 사람이 自

志로써 惡을 하여 그 하는 殃을 음을 말함이며, 여 에도 

한 動의 象이 있 니, 自家에  함이 나가면 드시 의 應 가 

돌아 고, 自家에  不 함이 나가면 드시 不 의 應 가 돌아 는 것인

데, 自家에  나가  自家에 돌아 는 것  間  動이 , 지 에 나

가  後日에 돌아 는 것  間  動이다. 여름에 의 자랄 때에

는 어느 열매가 알맹이로 고 어느 열매가 쭉 이로 고 할 것을 할 

가 없는 것이나, 가을이 면 알맹이  쭉 이가 스스로 어 알맹

이만 남고 쭉 이는 消滅 는 것이니, 이는 의 法 이 그러한 것

이다. 그러므로 사람  자라는 때에 自 志의 을 르게 하여 實

히 자라면 알맹이가 한 實히 여 는 것이  實히 자라지 못하면 비

록 의 이 하더라도 實한 알맹이가 지 못하는 것이며, 지

의 人間  長의 에 하여 아직 여 지 못한 品이 고 있 므로 

惡을 하는 일이 있어 쭉 이로 는 者가 지 아니한 것이다. 人體로써 

보면  사람의 命을 完 히 하는 것이므로 하여 알맹이의 象이 

고 病  사람의 을 害하여 死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惡하여 쭉

이의 象이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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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間 안에 사람의 을 害하는 惡人이 있는 것  사람의 體에 病이 

있음과 같  것이다. 사람의 體의 病을 하여 그 을 完 하게 하

는 것  비록 病 中에 그 사람에게 苦痛을 주고 體一部를 하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그것  이 고 惡이 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에 

하여 안의 惡人의 自 를 拘束하고 을 하고 하는 것  의 

病을 하여 그 의 을 完 하  함이니, 그러므로 이것  

이 고 惡이 지 아니하는 것이며, 에「 武 命 乎 而應乎人」이

라 함   人心에 應하여 안의 惡 를 하고 의 을 

完 하는 事 을 함을 命이라 한 것이다. 여 에 命이라 함  

應人하는 命을 말하는 것이므로 命  한 것이며, 長의 에 勢

의 强弱 로써 로 權을 하는 것  비록 權을 取하  그것  

를 하는 動이 아니므로 命이라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惡

사람의 을 惡하다고하는 惡 이 있는데,  사람의 모든 를 主宰하여 

人體의 함과 같  것이므로  드시 한 것이며,   惡  마치 

世間에 病에 걸린 사람이 많음을 보고 사람의 몸  病 로  組 었다 함과 

같  것이다. 사람의 몸  로  組 고 病 같  것  一  不  現象

에 不 한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의  한 것이   惡같  것  長競 의 

에  이 病에 걸  一 로 하는 것이  에는 惡이 없는 것

이다.

■ 命  一 의 命

사람에게는 自 志가 있어 의 自 法 을 어 고 惡의 하는 일이 

있 므로 사람  그 出 하는 때에 自體의 을 營 함에 必 한 을 

로부  受하는 에 한 世上에 出 하여 어떠한 일을 한다는 

命을 로부  아울러 受하니, 이가 命이 , 乾 에 「乾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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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命을 正한다」함  이 과 命을 르게 한다 함을 

말함이다.  深 하여 間의 象이 고 命  사람의 一 동안

에 할 의 命이므로 間의 象이 는데, 間  사람의 自 志

에 하여 그 一部를 할 가 있 므로 에는 自 가 있어 能히 

間의 自 에 하여 人工을 할 가 있는 것이  間  사람의 힘의 

 미치지 못하는 域이므로 스스로 旣定  命이 있어 사람  를 

하면  그 命을 다하지 아니 할  없는 것이다. 

모든 이 形에  形 로 하여 이 世上에 한 者는 드시 命

을 고 있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이 世上에 나  때에 다만 忽

히 는 로 다가다 나  것이 아니라 모두 의 體의 一部 을 나  

고 나  까닭이다. 이나 動  한 로 나뉘어  하고 있는

데, 이들  形質을 主로 하고 있 므로 그  命이라는 것  그 

의 形質의 하는 일이니 그 一 로는  로 하여 

의 를 保 하는 것이 그의 命이 , 桑  桑 로 하여 桑 의 

를 保 하는 것이 그의 命이 , 는 로 하여 의 를 保 하는 

것이 그의 命이  는 로 하여 의 를 保 하는 것이 그의 命

이다. 그러므로 桑 는 모두 그 로 共 한 을 가지고 一

한 任務를 하여 모두 自 스럽게 그 命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나 사람  一 로 어 共 活의 를 組 하고 사람의 活  

히 雜하여 드시 이 있는 것이므로 사람  그 는 一하고 

있  그 格 知  能 같   實로 差 한 것이니, 사람의 

의 가지 差 는 動 의 가지 의 差  하는 것이

며, 사람의 自 志에 한 로써 의 事 을 하  하여 

其 殊한 格 知  能  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命이다. 사

람  殊한 을 가지고 의 事 을 하는 것 로써 一 의 命을 

삼고 있 므로 사람  動 과 같이 自體의 形質이 자라고 을 殖하

고 하는 것 로는 命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動  한 

로 나뉘어 있 므로 그 族保 이 한 命 로 어 있 나, 사람  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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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가 모두 一 로 고 있 므로 그 族의 保  命이 지 

아니하고 人 體의 을 하는 事 이 命 로 는 까닭이며, 사람

이 자라는 동안에 自 志로써 그 命을 다하는 것  命을 함이 고 

命을 다하지 못하는 것  命을 함이 는 것이다.

命인 命  사람의 一 동안에 하는 일이므로 어느 一 로는 

命도 는 것이니. 마치 動 의 桑 는 一 을 桑 로  

에 없는 까닭에 完 히 命 로 어 있음과 같  것이다. 이런 로 

볼 때에는 사람의 命도 한 命이 는 것이 ,  사람의 살고 있는 

도 間에 屬하여 있 므로 한 命이 는 것이니, 사람  이

라는 命의 속에  살면  그 受한 의 命을 다하고 있 므로 그 一

의 活動  스스로 命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間속의 人間의 實

活  間에 屬하니, 間에 屬하는 일  人工 로써 하게 할 도 있고 

惡하게 할 도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비록 어떠한 이 하더라도 

사람  그 에만 하는 것이 아니  間에 屬하는 일  의 人

工을 하여 人間 活에 하고 人工 로써 할  있는 人事를 다한 

後에 을 待하는 것이 곧 命을 함이다.

과 命  하나는 自 이  하나는 命 로  로 立하고 있는듯

하나, 두가지가 모두 로부  受한 것 로  그 이 一하므로 

사람  그 自 志로써 의 至 을 다하고 命을 하여 사람을 

하는 事 을 하는 때에 의 自  命의 命이 스스로 一致하는 

것이니, 에「 를 하고 을 盡하여 써 命에 至한다」함  과 

命의 一致한 를 말함이  과 命의 一致한 者는 의 여  

者이다.

그러나 사람  自 의 受한 命이 엇인지를 알 가 어 고, 命을 

알지 못하고  자 가 이 世上에 태어난 命을 다하 는 더욱 어 운 것

이다. 그러므로 사람  비록 命을 알지 못하고 있  人間 로 을 

하는 일을 하면 한 스스로 命을 다하는 일이 는 것이니, 이는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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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共 活에는 여러 가지의 이 있  그 歸着하는 곳  모두 

을 하는 일이  때 이다.

三節    忠 義는 三

■ 忠義는 이다

사람의 動하는 로  과 相 하는 三 이 있 니, 三 이라 함

 의  의 忠과 의 義를 말함이다. 忠義의 三

 의 하신 인데, 長의 의 사람들  자라는 에 있어 

長競 을 하여 自己의 自 志를 主張하고 의 을 알지못하여 이 

을 르게 쓰지 못하고 도리어 의 主  貴族들에게 잘못  

일도 있는 것이며, 의 에는 이것이 人間 의  로 는 것

이다. 三  남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結果 로는 自 의 을 

하는 일이 는 것이며, 한 가 動을 하여 自 에  나간 不

이 다시 自 에게로 돌아 다는 도 는 것이니, 그러므로 三  

人間 의 모든 德의 이 는 것이다.

■ 의 

는 의 의 中心이 고 있는 것이니, 사람이 하고 자라고 

함에는 로부  이어 내 는 上 母의 命의 을 하여 命을 

는 것이므로 命의 을 하는 것이 곧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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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에「 廟致 享也」라 하여 이 廟를 워  母의 을 享하는 것을 

라 하고 그 다음에「 命」이라하여 母가 의 出 을 하여 自  

하는 것을 命이라 하니 이는 母가 終하고 가 母를 하여 命을 잇는 

것이 곧 라 한 것이다.

사람의 살고 있는 이 는 陽을 中心 로하여 公轉하고 이 한 陽에 

하심 로 사람   함께 陽을 公轉하면  한 을 中心 로하여 하는 

것이 , 陽과 의 사이에 電  磁 를 因한 引 의 이 있 므로 과 사

람과의 사이에도 한 의 雷 의 를 因한 命의 이 있어 系統의 

이 고 있는 것이다. 動  心 動과 心 動 로 어 있는지라, 사람이 

形한 에  出 하여 形 로 어 이 한 世代  늘어 나가는 것  

中心에  어지는 心 動이  사람의 心 動  人마다 그 置가 다르고 世

代마다 그 軌 가 늘어나  一한 置 一한 軌 를 걷는 사람  하나도 없 니 

그러므로 사람  얼굴이나 質의  一한 者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 , 사람의 

出 한 以後에 그 하여 나가는  形 로부  다시 形 로 어 에게

로 돌아가는 것이니, 이는 中心을 아가는 心 動이며, 그러므로 사람  그 出

하는 날부  一 동안의 걸어가는 路는 의 계신 곳 로 하여가는 것이다.

사람  을 中心 로하여 間 없이 心 動과 心 動을 아울러 하고 

있 니, 心 動을 하는 것  間 로 히 擴 하  하여 形

에  形이 하여 中心에  어지는 것이며, 이는 사람의 形質의 자라

는 動이 , 心 動을 하는 것  間 로 히 하  하여 

心의 終點에  의 始點을 아  形한 中心을 하여가는 것이며, 

이는 사람의 의 여 는 動이다. 의 動  모두 動 로 

고 直線 動  없는지라, 사람이 上 로부  이어 내 는 것  그것

이 動이므로 드시 動이  直線 動이 아니며, 動에 結

어 하는 動  한 動이므로 사람이 하여가는 도 

한 直線이 아니  드시 動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動을 하여가

는  그것의 形이거나 旋形이거나를 勿論하고 드시 始 하는 中

心을 하여 하는 것이다.

사람이 을 中心 로한 心 動과 心 動  스스로 과 사람과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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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있는 을 하여 하는 것이  이  사람의 上이 

에  出 하여 世世로 하여 내 는 이므로 이것  命의 이 

는 것이다.  陽과의 引 의  心 動의 과 心 動의 

이 로 있는 것이 아니라 相反 는 두 動을 한 로써 하고 있음과 

같이, 과 사람과의 命의 도 한 한 로 어 있어 上 로부  世

世 하는 心 動의 이 곧 사람이 에게로 하는 心 動의 

이 어, 사람이 에게로 돌아감에는 드시 上 母의 내 신 을 

도로 걸어 라가는 것이다. 과 사람과의 命의 에는 上 母의 

도 있어 을 하는 心 動  드시 一한 에 하신 여러 上

母의 마 를 거쳐  라가는 것이므로 을 하는 마음이 곧 上 母를 

하는 마음이 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  의 事 을 하는 때에 비로소 命의 이 어 

에 한 가 는 것이 , 을 하는 마음이 곧 上 母를 하는 마

음이므로 에 한 가 로 上 母에 한 가 는 것이니, 그러므

로 에 한 가 없이는 上 母에도 가 지 못하며,  上 母에 

한 가 없이는 에도 가 지 못하는 것이다. 에 한 라함  

사람이 의 事 을 하는 일이라, 사람이 을 하면  動의 

에 하여 사람의 를 시는 로 惠를 내리어 사람을 하시는 것

이니, 이는 사람이 을 하는 일이 한 自 이 의 를 는 結果가 

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에게 하는 것  한 自 의 을 

하는 일이  이 惠를 내리어 사람을 하시는 것  한 그 을 

하여 한 事 을 하시  함이니 이  같이 과 사람이 相

하여 가 不 히 하는 것이 의 로 는 것이다.

의 로써 보면 이 上 母를 하는 것  곧 自 의 을 

하여 自 과 과의 命의 을 하는 일이  上 母가 을 育

하는 것  한 自 의 世世 하는 을 하여 自己 과 과의 

命의 을 하는 일이다. 이 上 母를 하고 上 母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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育하고 하는 것  모두 自己의 을 하는 일이면  한  

上 母의 德을 하고 上 母는 의 을 하여 의 事 을 

하는 것이니 上 母  과의 사이는 自  他를 하여 一한 

命의 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는 것  다만 한 母

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을 여 게하고 의 사업을 하여 

을 하는 마음과 이미 하신 上 母를 하는 마음이 一致하고 아울

러 下의 들에게 을 範하여 上 母  下 들과의 사

이에 命의 이 게하는 것이 곧 하신 上 母에 한 가 

는 것이다.

사람  上 에  出 하여 間  로는 上과 의 世하는 

系統이 고 間  擴 로는 世 人 의 枝하는 弟의 가 는데, 

사람이 의 事 을 하여 사람을 한다 함  다른 남이 아니  곧 

자 의 世 弟를 하는 것이다. 世 人 는 비록 色이 로 다르

고 俗이 로 같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모두 一 에  出 하여 

一 上을 모시고 있는 弟이  비록 寸 의 늘고 고 한 差 는 있다 하

더라도 自 離  남남이 아니며 소  族과 族의 差 라는 것  

다만 寸 의 늘고 고 함과 姻을 하고 치 아니하고 한 差  에는 

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람이 形한 肉體로써 로 觸하는 것  히 

어 있  形한 에는 의 이 있어 人 가 모두 共 한 

것이니, 에는 달에  사람의 의 함을 象한 을「 人」이라 하

고 거 에 「 下의 志를 한다」고한 것 , 人 의 가 모두 달에  

出 하여 그 이 一하고 下사람의 志가 로 한다 함을 말한 것

이다. 그러므로 世 人 가 弟의 로써 로돕고 로 和하는 것  

의 事 을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곧 에 한 가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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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忠의 

忠  사람  自體가 하  하여 心의 體인 德을 하여 自體가 

屬하여 있는 의 을 돕고 事 을 修하는 것이 곧 忠이다.

  ●忠의 

乾 에「忠과 信이 써 德을 하는 이라」한  德이라 함  사람이 을 하

는 마음의 體를 말함이니, 忠  中心 로부  을 育하는 마음이 솟아나 을 말

함이  마음이 忠하면 能히 을 한다 함이다.

사람  家 의 共 活體의 속에  살고 있 므로 그 共 體의 

을 하여 中心에  나 는 共 活 이 곧 忠이다. 사람  그 에 

出 하는 날에 스스로 그 家 의 一員이 어, 家 의 이 곧 

自 의 과 直結 는 것이므로  家의 을 하여 忠하는 것

이 곧 自 의 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  自 의 을 하

여 其職務를 하여 自己를 하고 아울러 를 하여 사람을 하

는 일에 參 하는 것  家 의 을 하는 忠이 는 에 한 

의 事 을 하여 에 한 忠이 는 것이다.

사람의 活에는 形質로  肉體의 活과 인 의 活과의 二

이 있는데, 肉體는 形한 體로 어 人의 自한 것이므로 

肉體 活  體를 中心 로하여 하는 것이니, 이가 곧 能 活이  

 形한 로  人 共 한 것이므로 活  人 의 自出한 

을 中心 로 하여 하는 것이니, 이가 곧 活이다. 사람의  

을 中心 로하여 活하고 있 므로 上 母에 한 가 한 에 

한 가 고 家 에 한 忠이 한 에 한 忠이 는 것이며 一

히 을 하는 일에  忠의 이 있는 것  슨까닭인가 하면, 이

것을 하는 關係로써 볼 때에는 가 고 共 活하는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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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組 關係로써 볼 때에는 忠이 는 것이다.

사람  의 形質을「 」의 基 組 로하여 自 法 을 르고, 動

의 能을「자라는 」 로하여 自 로이 動하며,  이들 과 動

을 活資 로 하여 하고 있 므로 사람의 法 이 動 과 

一하고 사람의 忠 의 도 한 動 의  相 하는 것이다. 

이 뿌리로부  漸次로 長하여 의 次 가 있는 것  사람이 上

로부  代代로 하는 形  같고 의 長에 節이 있는 것  사

람의 하는 寸 의 形  같 니 根  上 母의 象이  枝

 의 象이라 의 枝  그 自出한 根 을 하  하여 枝

을 뿌리의 張한 範 만치 張시  뿌리가 日 에 乾燥 을 止하고 

뿌리는 과 營 을 吸 하여 枝 에 하여 根 과 枝 이 모두 그 

自體의 을 하여 로 하고 로 育하니 이는 사람의 上 母

 이 로 그 自體의 을 하여 命의 을 함과 같  것이

며, 의 枝 이 그 根 을 하는 것  의 象이 므로 사람이 上

母를 하는 는 의 의  相 하는 것이다.

動 體의 官  次 로 長 岐하는 과는 달라  그 出 하는 

때에 統體가 이미 組 고 있는 것  사람이 出 하면  스스로 그 屬

한 共 活體의 一員이 과 같고 動 體의 官이 그 自體의 을 

하여 共 로 그 統體의 을 營 하는 것  사람이 自體의 을 

하여 그 屬한 家 의 을 돕고 있음과 같  것이며, 動 體의 

官이 그 統體를 하는 것  忠의 象이 므로 사람이 家 를 

하는 忠  動 體의 忠의  相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間의 모든 

의  모두 忠의 을 걷고 있는 것이다.

에「 後  後 臣 臣 後 上下 上下 後

義 」이라 하니 는 體의 象이  臣의 權 組 인 家

는 動 體의 象이  上下 는 自 秩 인 義의 하는 人 의 象이니, 

이는 이 있  後에 動 이 있고 動 이 있  後에 사람이 있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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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象이다. 는 母가 을 다하여 女를 하여 家 에 

치는 것 로  이는 이 自體를 하여 動 體를 하는 象이  

家 는 家가 을 다하여 사람을 하여 그 을 여 게 하는 

것 로 , 이는 動 이 自體를 하여 사람을 하는 象이다. 그러므

로 사람이 自體를 하여주는 動 의 德을 잊지 아니하는 것  

로 自體를 하여주는 母 家의 德을 잊지 아니하는  相 하

는 것이  이 自體를 하여주는 德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 곧 忠의 

이다.

■ 義의 

義는 義라함  陽兩 이 로 和 하여 하나의 새로운 體를 이루는 

것이  그러므로 一 一 의 하는 것을 의 義라 한 것이다

  ●義의 

家人 에「 女正 之 義」라 하고 歸妹 에「 之 義」라 하니 이는 의 

陽和 을 義라 한 것이다.

사람의 活  家 을 基 로 하여 하는 것이므로 家人 에는

「家를 正하매 下가 定한다」하여, 의 家 이 組 의 基 이 

고 있음을 말하고,  「 이 에 正 하고 女가 에 正 하여 女가 

正함  의 義」라 하여 라 함  一 一女가 로 和 하고 其 

의 가 어 한 家 을 이루는 것이므로 一 一 가 相 하는 것이 곧 

義라 함을 말하고, 에는「三人이 하면 一人을 하고 一人이 하

면 그 友를 得한다」하여, 二人相 하는 一 一 가 의 라 함을 

말한 것이다. 下의 女中에  직 一 一女가 相 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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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그 의 義가 한 것이  가  後에는 一 동안에 는 一

를 하고 는 一 를 하여 함께 살고 있 니, 그 의 義가 和한 것

이며, 女가 一 一 의 義를 지키는 것  로 그 相 便을 하는 일인 

에 한 로 그 自 의 을 하는 일이다.

에는 女의 姻 의 家  童 의 出 의 곳에 모두 를 말

하니, 이  가지는 家 活의 主 한 일이  그 中에 도 家 의 秩 를 

우는 의 義가 그 中心이 고 있어 家 를 正한 後에 家 의 

事 도 할 가 있고 忠한 도 이러한 家 에  出 할 가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間에 義의 和한 家  한 사람을 하는 

의 事 을 하여 가 하는 것이다.

● 活의 體

世間에는 人主義 想을 가지고 自己의 體의 만을 하고 他人의 을 不 하

는 일이 한데 이것  活의 體 을 알지못하는 까닭이다. 自體의 을 하는 

것  活의 體이  他人의 을 하는 것  活의 이니, 사람  내가 남을 

하는 때에 남이 한 나를 하여 비로소 共 活을 營 하는 것이라, 사람이 自體

의 만을 하고 남의 을 하지 아니하면 이는 活의 體만있고 活의 이 없

는 것이므로 그 사람  남 로 더불어 共 活을 營 하지 못하고 立 한 

活 에 하지 못하는 것이  人間  立 로  活할 는 없는 것이다. 忠

義의 도 實  活의 體 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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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章   의 의 

一節 世上의 

■ 과 의 

지  이 點  의 자라고 있는 長의 이 , 의 자라는 者는 

드시 여 어  하는 것이므로 앞 로 는  의 이다. 

에 의 로부  長의 로 어  때에는 의 을 

이라 하고 長의 을 이라 하 는데 지 에는 長의 로부  장

 의 로 어가  世 乾 로부  次世代의 乾 이 하는 것

이므로 과 長의 두 을 하여 모두 이라 하고 의 을 

이라 한다. 는 後라는 과 女 이라는 과 世를 體한다는 과

의  가지 이 있 므로 長하는 陽 의 後에 하는 이 하고 

 女의 象이라 하여 의 의 을 이라 한 것이다. 

의 長과 의 象을 樹 의 로써 보면 여름에 樹 의 陽 가 

部로부  部에 宣하고 液이 뿌리로부  로 上하고 形에  

形한  가지 잎사귀가 나  여러 갈래로 나뉘우고 하는 것 長의 

의 象이 , 가을에 部의 陽 가 樹 의 部에 들어가  하고 

液이 로부  아래로 내  뿌리로 돌아가고 열매가 여 어  次世代

의 로 고하는 것  의 의 象이다. 지 의 長의 의 일을 

의 의 의 일에 比하여 보면 人間 의 일만 로써 보더라도 形에

 形이 한 것과 에  가 한 것이 그 部 이니, 보다 人

이 하고 人口가 한 것도 長의 象이  사람들의  活資  

여러 가지 이 새로  것도 한 長의 象이다. 그런데 의 

에  長의 로 어  때에는 一 로치면 에  여름 로 어

는 때  같아  形에  形이 하는 것이지만, 앞 로 長의 에  

의 로 어갈 때에는 여름에  가을로 어가는 때  같아  長

하던 것이 모두 로 하고 이 까지 盛하던 잎사귀가 리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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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여  열매  쭉 이가 는 것이다.

■  달 사람의 

宇宙의 體는 그 組 이 陽의 二 로 어 과 

이 있 므로 그 하는 에는 스스로 한번 하고 한번 陽하고 하여 

하는 과 하는 이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陽系의 宇宙도 

의 가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 不 히 하고 있는 것

이다. 는 하는 에 에 完  것이 아니  거 에도 長

의 象이 있어 의 에 하고 長의 에 자라며 지 에는 長의 

에  의 로 어가는 때이다. 가 長의 에는 樹 의 

같이 部에 있는 陽 가 部로 宣 出 어 陽이 調和치 못하므

로 의 寒과 가 있고 의 가 凍結하는 것이  의 

에는 陽 가 部로부  部에 하여 이 높아지고 寒과 가없

어 가 和하고 의 얼음이 풀리는 것이니 지 에 의 

얼음이 조  풀리고 있는 것  가 長의 에  의 로 

어가는 徵 이다.

에 어떠한 가 하면 의 胎宮 로 어있는 달에도 한 

가 하는 것이다. 달의 組  山과 澤 로 고 는 乾 의 六

中에 하므로 母體의 胎宮中에  자라고 있는 胎 의 象이 는데, 胎

中의 胎 는 드시 여 어  母 로 出 하는 것이라 의 이 면 

胎中에 있는 달도 한 여 어  하고 달이 하면 그 軌 가 한 

하는 것이다. 달의 하는 象을 의 로써 보건 , 사람의 胎

가 母 中에 있을 때는 母體  하여 의 象이 는 것인데 胎 가 

出 하면 母體  같이 가 을 하고 이 를 는 것이니, 이 에 

하여 지 에는 달의 이 를 하고 裏  늘 裏 로 있는 것

인데 달이 여 어  軌 가 하면 體가 뒤집  지 의 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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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버리고 지 의 裏 이 를 하게 는 것이다. 달의 消하는 그

믐에는 달이 陽의 앞에 있고 달의 始 하는 에는 달이 陽의 뒤에 

있는 것이니 이 에 하여 의 에 달이 出 하는 때는 달이 陽의 

앞에  陽의 뒤로 돌아가는 象이 어 日 의 軌 의 相互關係가 모

두 하는 것이다.

달의 軌 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에는 乾 의 正 가 三 六

로 어 있어 이것이 周 의 正  三 六  一歲의 正日  三 六

日을 象한 것이다. 그런데 지 의 周 는 三 六 五 가 고 一

歲의 日 는 三 六 五日 가 어 는 正 보다 五 가 더 많고 

日 는 正日 보다 五日 가 더 많 니 이 五日 는 正日 보다 늘어나는 

閏日이다. 閏이라 함  懷妊 殖하여 가 늘어난다는 이라, 지  長

의 이므로 에도 每歲 五日 의 閏日이 하는 것이며 每歲에 五日

의 閏日이 하는 까닭에 日 의 을 標 한 曆에는 五歲에  

兩次의 閏日을 두고 閏 이 드는 해는 三 이 어 이것을 閏歲라하고 

閏歲의 日 는  三 八 四日인데 이것  一歲의 正日  三 六 日

보다 二 四日이 더 많 니, 그러므로 二 四日  閏日 의 象이 는 것

이다. 母胎中의 胎 는 閏 의 象이므로 胎 의 는 二 四로 고 지

의 가  二 四 를 하고 있는 것도 한 母胎中에 胎 의 閏  

二 四가 보태어 있는 까닭이다. 胎中에  자라고 있는 胎 는 자람이 끝

나면 드시 여 어  母 로 出 하는 것이 , 胎 가 出 하면 胎 의 

閏  二 四가 어  母體는 三 六 의 正 가 는 것이므로 의 胎

宮에  달이 여 어  軌 가 하면  出 하면 에  二 四의 閏

가 고 正  三 六 이 어 의 가 로 는 것이니, 이가 

 달의 하는 때이다. 가 로 고 달의 軌 가 하면 海 과 

潮 에 큰 가 일어나  가 에  하고 에  潮하고  

가 하여 東 로 하는 것이니, 이가 의 의 始로  閏없는 三

六 日曆이 나 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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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胎宮 二 四

는 六 四 인데 六 는 母 이  四 는 胎宮 이니 一  六 로써 

하면 六 는 三 六 로  正 가 고 四 는 二 四로  閏 가 는 것이다. 

 六 四 의 는 三 八 四 로 어 閏歲 三 八 四日  一하고 乾

正  三 六 보다 二 四가 더 많 니 이 二 四는 胎宮 四 의 로  그것

이 胎宮에  자라고 있는 胎 의 閏 이다. 經의 上經  八 이  下經  二

四 로  上下 의 象이 는 것  下經속에 胎宮 二 四 가 들어 있는 까닭

이니, 의   二 四 도 이 에 한 것이다.

의 이 하면 사람의 에도 한 가 하는 것이니, 長

의 에는 사람의 心 가 主로 하여 權勢 財    活에 

置重하고 長競 이 하며,  의 象을 로써 보면 長의  

動 의 象이  動   能 活을하고 거의 部가 體 活을 하는 

것이므로 사람도 長의 에는 能 活과 體主義 活이 主 活로 고 

端 로는 動 活에 하는 者도 없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나 의 

이 면 사람들의 가 一轉하여 이 여 고 이 하여 能

히 間의 深과 間의 를 觀할 가 있고 體主義가 하여 

下가 人하고 世 人 는 모두 한 家 을 이룰 가 있는 것이다.

長의 에는 自 가 九 까지만 자라고 의 자리가 열리지 아

니하여 黑속에 싸여 있 므로 사람마다 그 뱃속에 自한 秘密을 감추고 

있어 사람과 사람사이에 로 信賴할 가 없고 로 害關係로  다 고 

있어 이 世上  公 할 날이 없는 것이다. 長의 에  의 로 

어가면 가 열  自 가 具 하여 의 이 하고 사람들의 

에 의 이 하면 이 世上에는 秘密이라는 것이 할 도 없

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여 惡을 하는 秘密을 뱃속에 두지도 아니

하여 이 世上  華한 世 를 이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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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質 의 과 의 

사람의 가 을 라  하므로 사람의 의 도 한 

을 라  하는 것이다. 의 에는 모두 命과 의 二 이 있

는데, 命의 動  形에  形한 形質이 하여 質이 고,  

形하여 形한 質속에 갈 리하여 있고 사람의  心情   形

質속에 갈 리하여 있는 이다. 그러므로 사람  形質이 자라 는 

質로써 하고 이 여 는 로써하며,  사람  자라는 일만을 

自 志에 하여 하고 하고 여 는 일  에 하여 하는 것

이므로 그 形質이 자라  하여 質 活을 營 함에는 사람마다 그 體

의 自 에 하여 하는 것이다. 動 들  에 하여 아 런 工

도 없이 그 로 고살지만 사람  드시 에 人工을 하여 그 

하는 資를 製하는 것이니 이가 人工이 工을 代 함이  이는 사람

에게 을 製하는 能과 自 가 있는 까닭이다.

지  長의 이  長의  形質의 자라는 때이므로 사람들  自體

가 자라  하여 形質의 자라는 를 하 에 心 을 다하고 있는

데, 長의 의 에는 사람들의 活이 하고 그 이 한 

어리므로 그 活에 必 한 事 에 한 가 部 로는 步  

이 깊지 아니하 나 그 를 體系 로 짜 놓   없었 며, 사

람들의 이 漸次 자람을 라  비로소 事 을 하는 여러 가지 

法이 案出 고 그中에 도 히 析과 實 에 하여 形質의 자라는 

를 아내는 이 생 니 이가 곧 科 이다. 科 이라 함  析과 實

에 하여 質의 組 는 를 하는 이  析이라 함  

의 자랄 때에 枝 이 漸漸 나뉘움과 같  것이니 科 도 이 자라

 가지가 나뉘운다는 이며, 그러므로 科  長의 에 사람들이 自

體가 자라  하여 形質의 자라는 를 案出하여 系統 로 그 의 

體系를 운 이다. 長의 의 에는 비록 科 이라는  없

었 나 사람들이 人工 로써 工을 代 하여 그 活資 를 製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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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것이  이들 製  賢哲한 知者들이 나  한 것이니 

이는 科 以 의 人工이나 그 以後의 人工이나가 모두 그 때  環 에 

라  사람의 에  案出  것이다. 그러므로 지 에  世人이 科 의 

함을 歎하여 科 能 代가 고 있 나 이것  코 科 의 

함이 아니라 로지 사람의 의 함에 基因한 것이다. 사람의 

에는 하고 자라고 여 고 하는 이 있고 長의 의 사람의 

 과 함께 자라고 있 므로 사람의 自 志에 하여 能히 事 을 

析 實 하여 形質의 자라는 인 科 이라는 을 한 것이니 그

러므로 科  사람의 의 자라는 에 形質의 자라는 를 하

는 法 로  案出  에 不 한 것이  이는 사람의 이 하여 

그 자라는 때에 質 을 建 하  하여 科 이라는 한 具를 쓴 것

이다. 

그러므로 科  長의 의 人 에 燦 한 質 을 建 한 

 지 아니하나 거 에는 스스로 一定한 가 있고 그 에 하면 

그 以上 더 자라지 못하고 도리어 病 症狀이 나타나는 것이다.

에는 質과 의 兩 이 있어 長 의 動을 하고 있는데 사람

 이 하 만 하면 을 가지고 하고 자라고 여 어  과 

相 하는 것이지만 質로  形質  자라 만하고 여 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形質이 자람을 하면 여 는 것이 아니라 老 하여 消滅하는 로 

하는 까닭이다. 이것을 로써 보면 여름에 의 枝 이 盛하여 

綠이 滿 하면 그 華한 致는 可  絶勝이다. 그러나 여름과 가을의 

交代하는 어느 하루아침에 이르러 의 로 因하여 秋 이 일어나면 

이 까지 을 하던 枝 의 華는 一 에 枯 하고 여  열매만이 가

지의 사이에 남게 는 것이니, 枝 의 華는 사람의 形質의 象이  여  

열매는 사람의 여  의 象이다. 人 는 宇宙의 에 應하여 長

의 과 의 이 있 므로 長의 에  의 로 어가는 

때에는 이 까지의 質  사람의 形質과 같이 한 의 枝 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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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시 자람을 止하고 老 枯 하는 것이  그 뒤에는 사람의 여  

이 을 함과 같이 한 의 열매가 여 어  世世 하는 

을 함과 같이 드시 한 次  더 높  의 이 하는 것

이다.

그러면 科  그 자람을 하고 한 次  높  새 을 낳을 가 없는

가 하면, 科  析實 하는 法을 하여 形質의 자라는 를 아

내는 이니 形而下 인 質의  이러한 法 로써 할 가 

있 나 析實 의 域 에 있는 形而上  事  컨  의 는 처음

에 어떻게 생 고  어떻게 여 어  宇宙  에 생겨난 가 지

까지 世世 하여 하는가 하는 라든가 에는 그 長 하는 

自 法 과 不亂한 秩 가 어떻게 생겨  自가 立 로 하면

 한 體가 機 로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이라든가에 

하여는 一 句의 案도 내리지 못하고 있 니 이는 科  사람이 形質

의 자라는 를  하여 案出  이므로 科 로 는 質의 자

라는 에는 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  形質의 자라는 동안에만 

自 志를 하고 科  사람의 自 志에 하여 案出  이  

사람의 의 여 는 것  에 하여 하는 것이므로 科 로써 

事 을 함에는 직 形質의 자라는 範 에 그치고 그 以上의 여 는 

域에 하여는 거의 知에 가까운 것이다. 더욱이  모두 宇宙

에  고 을 中心 로하여 그자라는 때는 心 動을 하여 形質

이 자라고, 그 여 는 때는 心 動을 하여 이 여 면  에게로 

돌아가는 것인데, 科  形質의 자라는 를 는 質 로  心

動을 하고 있 며, 心 動을 하는 者는 로부  어지는 것이므

로 科  하면 할 록 로부  더욱 어지고 내종에는  

을 忘 하게 는 것이니, 이 心 動에  心 動 로 어가는 轉換

點이 곧 科 로 는 을  없는 로  한次  더 높  을 

할  없는 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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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長 의 動이 있어 자라면 드시 여 로 어 있  形質

과 같  것  자람이 하면 老 하여 消滅의 로 하는데 이消滅의 

로 걸어가는 에 病 症狀이 일어나는 것이니, 老人들의 老 가 곧 이 

病의 症狀이다. 科  質 로  人間 의 德이나 惡같  

것  關涉하지 아니하고 직 質 活의 一層 上을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人 活의 上을 하여 案出한 科 이 지 에 는 도리어 

武 를 만들어 가지고 瞬 間에 이 도 壞할  있을만치 橫暴하

여 人 의 을 하고 있 니, 이는 科 이 老 病에 걸린 症狀이다.

人口의  사람의 形質의 자라는 象이  人 의 動  드시 한

번 하고 한번 陽하여 陽이 調和한 後에 한 것도 없고 不及한 것

도 없고 히 하고 히 자라는 것인데, 長의 에 사람들의 가 

모두 하고 그 하는 인 科 이 한 자라는 로 하여 

하는 것만을 알고 할 을 알지 못하므로 形質이 히 자라  

人口의 이 激히 하여 도리어 人 自體의 活을 하고 있

니, 이는 形質이  자라  老 病에 걸린 症狀이다. 武 의 橫暴  

人口 의  科 이 形質의 자라는 일에만 하고 여 는 를 

알지 못하는 致로 생  病 症狀이며, 이 病  科 속에는 아 런 

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에는 長 의 이 있는지라, 長의 에는 形質의 

자라는 의 인 科 을 하여 燦 한 質 을 建 한 것이  

科 에는 자라는 만 있고 여 는 가 없 므로 老 하여 病 症狀

이 생 고 있지만, 사람의  長의 에  의 로 어가는 

때에는 여  하여 자라 를 하지 아니하므로 로 더불어 함께 

여 고 하는 人 에게는 科  쓸 곳이 없는  이 는 것이  

 여 다는 일  자라는 의 인 科 에게는  想像조  不 하

는 知의 域이다. 그러므로 여 를 하는 사람에게는 여 는 의 

이 必 한 것이  이  곧 을 여 게 하는 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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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의 에는 직 만이 사람의 을 여 게 하여 

히 자란 科 의 病 症狀을 하고 陽의 調和 로써 自 스럽게 

人口의 을 調節하여 人 에 質 보다 한 次  더 높  

을 建 하는 것이다.

에 하여 이 建 면 사람들  이 여 어  지난날에 

形質의 자람을 主하던 質 을 다시 追 하는 者가 없어 , 質

 秋 이 일어난 뒤의 枝 과 같이 枯 하고 에 한 이 枯

한 枝 사이의 열매  같이 나타나게 는 것이다. 이라 함  어떠

한 것인가 하면 의 經 의  基督 의聖經과 같이 宇宙 과 사

람과의 關係를 말한 이 곧 이  에 한 이라 함  

從 의 科  사람의 이 모두 하여 知 을 하므로써 事

에 한 知  廣 하게 얻을 가 있었 나 自 의  하여 

로는 하나의 知한 人間이 고 있는 것인데,  이 하

여 스스로 하므로 이 하고 과 相和하여 肉眼 로 볼  없

는 事 도 能히 眼 로써 볼 가 있고, 肉耳로써 들을  없는 일도 能

히 耳로써 들을 가 있고 의 事 을 豫觀할 도 있는 것이니, 이

가 에 한 이다.

長의 에는 사람들이 自 志로써 形質의 자람을 하여 長競 을 

하고 그 까닭에 形質의 자라는 의 인 科 을 至上 로 삼

고 있 므로 사람들의 의 이 모두 形質에 蔽 어 하게  

것이 , 의 에는 사람들이 로부  惡에 한 審 을 고 비

로소 이 하여 스스로 그 마음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의 

이 하는 것이며, 이 長과 의 이 우는 때에 지 까지 

을 자랑하던 科 이 러가고 한 次 더 높  이 는 것이

다. 이것을 로써 보면 人 의 科 代의 活  의 活과 같

고 代의 活  의 이 인 로 한 活과 같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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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節   새 宗 의 出現

■ 宗 는 의 

宗 라 함  엇인가, 經에「聖人이 로써 를 하매 下가 한

다」한 것이 宗 의 旨를 말한 것이다. 라 함  經에「觀 之

而四 不忒」이라 한  같이 이 한번 하고 한번 陽하고 하는 로써 

을 하고 자라게 하고 여 게 하고 하는 四 의 長 을 함을 

말함이니 宇宙間의  모두 에 한 長 의 로써 하고 

자라고 여 고 하며, 사람도 이 長 의 에 하여 形한 로부

 形한 形質을 아  하고 한 後에 自 志로써 人工을 하여 

자라고 자란 後에 이 여 어  다시 에게로 하는 것이다. 聖

人  이 의 長 하는 을 본 아  사람이 르게 하고 르게 

자라고 르게 여 고 하는 를 삼고 그것 로써 를 하여 사람을 

가르치시니 이에 下의 사람이 모두 이 에 從하여 의 속에  

活하게  것이 , 이 의 로써 사람을 가르치는 育이 곧 宗

이다.

 宇宙 의 主宰로  一 二하여 宇宙 命體를 統 하고 있 므로 

宇宙의 命體組 이 곧 의 體이며 그러므로 宇宙 命體가 을 

함에, 形에  形한 形質을 出하는 의 과 陽 가 動하여 

을 자라게 하는 長의 과 가 하여 을 여 게 하는 의 

이 있음과 같이 의 體에도 한 이 長 의  가지 이 있는 것이

다. 그런데 一 이 長 의 어느 한 만을 하신다고 하면 이는 한 

體의 이 고마는 것이며, 統體는 體의 을 할  없는 것이

니, 그러므로 聖人을 이 世上에 내시어 其 의 體의 一部 을 맡게 

하고 聖人  의 한 自 法 에 하여 長 의 로써 를 하여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이며 自 法 의 長 에는 스스로 의 

이 있 므로 의 에도 한 에 한 , 長에 한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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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 이 있는 것이니, 이가 宗 가 立하여 그 를 달리하

는 以이다.

의 體가 長 을 하는 象을 日 로써 보면 陽속의 形한 

質  宇宙 形中에  始 한 形體로  의 象이 는데, 陽의 組

 陽 인 과 인  電 인 雷  磁 인 과  火의 로써 

構 고, 그 中에  火의 質이 陽에  離하여 가  것

이니, 그러므로 陽속의 質과 는 質의 形體로  의 象이 

고 있는 것이다.

 形質이 있 면 스스로 을 하  하여 드시 陽 과 

의 兩 이 있고 이 兩 의 交互 에 하여 長 의 을 하는 

것인데 陽에  나 는  陽 로  陽 의 을 하고 陽

는 長의 象이 며, 에 屬하여 있는 달  의 胎宮인 로  

의 을 하여 陽에  는 陽 를 受하여 을 여 게 하

고 는 의 象이 는 것이다.  의 體의 長 을 人 로써 

보면 사람의 形質  形에  形이 하여 마치 陽속의 質과 같  

것이므로 이것  의 象이 고 體의 陽 는 자라  을 하여 

마치 陽의 陽 가  달의 質에 과 같  것이므로 이것  

長의 象이 고 女體의 胎宮에  胎 가 長 하여 母 로 出 하는 것  

마치 달이 陽의 陽 를 受하여 을 여 게 함과 같  것이므로 이것

 의 象이 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라 함  形에  形한 形質의 

始 함을 象함이  長이라 함  陽 가 하여 을 始하여 形體가 자람

을 象함이  이라 함  이 陽 를 含하고 義가 和하여 次世代를 

함을 象함이다.

宇宙의 主宰인 의 體에는 이  같   가지 이 있고 이  가지 

 其 長 의  가지 과 致하는 것이므로 聖人의 도 한 

 가지 을 하여  가지 에 致하는 를 하신 것이니, 

그러므로 처음에 나  는 의 體의 하는 과 하는 을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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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음에 나  는 의 體의 長하는 과 長하는 을 象하

고, 내종에 나  基督 는 의 體의 하는 과 하는 을 象한 

것이다. 世間에는 여러 가지 形 의 宗 가 있 나 이 의  가지 

中에  어느 한 을 로 한 後에 聖人의 가 는 것이  그

지 못한 者는 聖人의 가 지 못하는 것이다.

■ 의 

가 의 體의 하는 이 는 것  슨까닭인가 하면, 間에

 로 形에  形이 한 것  陽속에 있는 火의 質인

데, 는 火 의 四 로써 形質組 의 를 삼 니 이는 가 

形質의 始 함을 象하여 의 象이 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는 色이 

그 로 이  이 그 로 色이라 하여 의 自  도 없고 滅도 없

다하니, 이는 의 形質이 에  하여 色  을 떠나지 아니하고 

 色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로 , 形에  形한 形質의 하는 象

을 말한 것이다.

火 의 質이 陽의 속에 있을 때에는 늘 陽의 을 아  

을 하고 있 나 그것이 陽에  離하여 로 는 때에는 質이 

陽 을 가리워  을 치 못하는 것이며, 사람  火 의 質과의 

因緣에 하여 上에  하고 자라는 것이니, 이 質  도 아니  

의 것도 아닌 것인데, 사람의 質이 자라는 때는 스스로 을 가리워  

이 는 것이  이 면「 」「 의 것」이라는 主觀  執着이 

하여 貪嗔 라는 三毒 이 일어나  一 을 惱  苦의 속에  헤매

게 는 것이다. 사람이 의 修 에 하여 라든가 의 것이라든가 

하는 主觀  執着을 없이하면 비록 形質  있  形質의 이  그 로 

있고 자라지 아니하여, 마치 陽속에 있는 質이 質그 로 있 면  

을 揚함과 같  것이  形質이 을 하면 스스로 貪嗔 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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惱를 解 하고 老病死의 苦가 없는 것이니, 이것을 로써 보면 

의 의 組 이 자라지 아니하고 組  그 로 있는 象이며 組  

그 로 있는 者는 部에 을 갈 리하고 그 이 寂 히 하므로 

는 그 修 의 致를 과 寂 에 두는 것이니, 이가 의 根

이다.

陽속의 質과 의 質과는 모두 火 로 어 그 質이 一

하고 사람의 는 陽의 에  고 있  그 質  한 火

로 어 上의 質에  자라고 있 므로 에 는 사람의 에 잘 

修 하여 이 의 組 과 같이 組 그 로 있고 자라지 아니하면, 死

後의 이 上의 한 곳에  한다 하고 이 한 곳을 樂世

라 한다.

樂世 는 이 燦 하여 아름답고 깨끗하며 나  宮殿이 모두 七寶

로 어 있다 하니 七寶라 함  燦 한 七色 로  이것이 로 陽

의 七色의 象이다. 上의 體는 陽과 달이  달  에  

離하여 달의 質과 陽속의 質  그 質이 一하고 陽의 과 

달의 이 한 그 質이 一한 것인데, 陽  陽 이므로 

을 하여 함을 主하고 달  이므로 을 하여 여 는 것을 

主하니 그러므로 사람의 死後  을 하는 陽에는 가지 못

하고 을 하는 달로 가는 것이며, 이 까닭에 陽의 을 아  

을 하고 있는 달이 곧 樂世 이  이는 이 달에 한다는 

에 한 것이다. 의 質과 달의 質  그 質이 一하므로 사람

 上에도 하고 上의 달에도 하여 死後에 樂世 로 갈 가 있

는 것이다.

는 을 象하여 자라지 아니하는 修 을  하여 「 」「 의

것」이라는 執着을 없애는 에 한 사람의 主 한 能을 하고 있

니, 그 人들이 을 營 치 아니하고 乞食을 하는 것  飮食 能

을 함이  姻을 하지 아니하여 家 을 두지 아니하는 것  殖 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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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이다. 사람의 能에는 飮食 能 殖 能  長壽 能의  가

지가 있는데,  의것에 執着치 아니하고 自 의 形質을 私 치 아니하

여 로 長壽 能을 하고  肉體 로 飮食 能과 殖 能을 

하니, 이는 徹 히 자라지 아니하는 修 이다. 그러나 宇宙의 

는 人 의 미치지 못하는 곳이므로 에도 에 應하는 일이 

있 니, 釋迦가 의 菩薩로부  人世에 出 할 때에 「모든 사람이 

法에 들어  根 이 익었는가, 人間 에  부처  때가 었는가」하는 

것을 觀察하고 人間에 태어난 것인즉 釋迦 以 의 사람들  아직 法에 

들어  根 이 익지 못하여 비록 修 을 하더라도 人間에  부처가 나  

가 없었던 것이 , 이가 의 據이다.

는 의 體의 하는 을 象한 것인데, 그 에 宇宙 一 을 

말하지 아니하고 한 을 말하니 이는 形質의 始 함을 象한 까닭이

다. 의 形質이 하는 者는 모두 體로 어 間에 하는 狀 로 

고 始 한 童 과 같아  能動 인 統一 이 치 못하니 統一  

一 의 인데, 形質의 始 을 象한 에는 統一 이 없 므로 

一 을 말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나 에도 一 이 없는 것  아니

다. 에 는 一 을 上 라하고 基督 에 는 一 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世 人 는 모두 一 의 , 一 의 姓 로  로 弟

가 고 있 며 의 事  그 인 世 人 를 하는 일이  

라  사람의 事 과 德이 한 自 의 弟인 世 人 를 

하는 일이니, 이 까닭에 에 는 仁을 하여 姓을 사랑하라 하고 

基督 에 는 로써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며 

에 는 로써 을 濟 하라하니 을 濟 하는 것이 곧  基督

 같이 自 의 世 弟를 한다는 에  나  일이  世 人

를 自 의 弟로 생각하는 것이 곧 宇宙 一 을 모시고 있는 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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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가 의 體의 長하는 이 는 것  슨까닭인가 하면, 의 

 經이  經에는 陽에  는 陽 인 가 자라  달의 과 

相交하는 象을 말하고 있 므로 長의 을 象한 가 는 것이다. 그

러므로 經 의 에는 의 하는 때의 日 의 하는 를 

말하고 中間에는 달의 자라는 를 말하고 終端에는 달이 여 어  

하는 를 말한 것이며 經  日 의 로써 의 長 하는 

를 말한 까닭에 經이라는 가 日 로 고 거 에  한다는 

을 寓한 것이다.

經에 말한 日 相交는 陽의 雷  달의 澤이 陽 로써 相交

하는 것인데  長 이  는 女이며 에 二長二 의 相 을 正이

라 하고 長과 의 相 을 不正이라 하는 것이므로 長 과 女의 相

交는 不正의 象이 는 것이다. 그러므로 長의 에는 사람이 自 志

를 가지고 相 을 主하여 드시 陽이 正치 못하고 로 長競 을 

하여 惡이 하는 것이며, 이 까닭에 經에는 人 가 始 한 곳에 惡을 

막고 을 揚함을 말한 것이며 惡을 막고 을 揚하는 것이 의 根

이다. 의 자라는 것  且 여  함이  이 여 면 部에 

을 含하는 것이므로 에는 나 基督  같  死後의 樂 

의 를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上에 人 世 가 있고 上에 世

가 있고 사람의 이 여 어  에게로 한다는 를 말한 것이

다.

■基督 의 

基督 가 의 體의 하는 이 는 것  슨까닭인가 하면, 陽에

 는 는 달의 中에 한 後에 의 形質을 하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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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 가 달에 하면 마치 사람의 殖 에  體의 가 

女體의 를 하여 하고 는 自體를 하고 그 이 를 

하여  의 相交하는 때에 을 妙하게 하는 을 고 있

음과 같이 달의 도 를 受하는 때에 이 하고 이 하

는 가 있는 것이며, 가 架에  몸을 하고 保 의 로

써 그 弟 들를 하고 聖 을 내  弟 들의 을 여 게 하여 死後

에 로 가게 하는 것  로 달의 이 를 育 함과 같  것이

니, 이 保 로써 弟 들의 을 여 게 하여 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 基督 의 根 이다.

는 슨까닭에 自 을 하여 弟 들을 育 하는가 하면 는 宇

宙 의 自 法 을 라  自體의 을 하여 그 弟 들의 을 여

게 하는 것이니, 이는 는 의 體의 하는 을 하는 象 로  

의 들을 여 게 하는 任務를 맡고 있 므로 自體를 하고 그 保

로써 弟 들을 育 하는 것이 곧 의 을 代 하는 에 한 

自體의 을 完 하는 이 는 까닭이다. 이 陽 를 受하여 胎育

함에는 드시 의 과 이 하는 것이므로 의 架

과 保  로 이 任務를 하여 의 自 法 을 完 한 것이다.

의 長한 者는 드시 死하고 의 死하는 것  罪를 짓고 死 을 

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長하고 있는 사람  모두 出 하면 부  罪를 

짓고 있는 것이며, 사람이 死하지 아니하고 하게 면 이는 罪를 

하는 象이다. 聖經에는 世 人 가 모두 아담 해 의 로 어 있는

데 아담 해 가 惡果를 고 長한 까닭에 老死하는 罪를 짓고 그 

들  모두 드시 자라  죽는다는 罪를 지  것이 , 의 弟 들

 의 保 에 하여 聖 을 고 援을 아  하게 는데 

하는 것  罪를 한다는 이라, 이는 가 그 保 로써 弟 들의 

罪를 한 象이 는 것이다.

달의 이 陽의 를 受하여 을 하는 것  樹 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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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의 弟 가 의 안에 들어가  를 믿고 그 保 에 

하여 聖 을 는 것  한 의 象이 므로 聖經에는 이것을 

나 에 가지를 함과 같다고 한 것이니 이는 가 달의 象이 고 있는 

까닭이다. 달이 처음에 出 한 것  宇宙 母의 相交에 하여 出 한 것

이 아니라 그 母體인 에  自 하여 離하여 나  것이  는 

달의 母體의 象이니 이는 달이 母體에  童貞女 한 것이며 가 母胎

中에  童貞女 한 것  달이 그 母體인 에  自 한 것과 같  

것이다. 聖經에는 의 出 에 하여 말하 를「하나님의 말 이 肉

이 었다」고하니, 이것을 로써 보면 말  澤 의 象이  澤  

한 달의 象이므로 하나님의 말 이라 함  陽에  出한 달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 이 肉 이 었다 함  달의 澤 이 의 肉 이 

었다는 이니 달이 의 肉 로  것이 곧 의 童貞女 의 

이다. 는 달의 象 로  體의 을 하므로 이면  妻를 聚

하지 아니하고 남의 女인 弟 를 容하여 을 한 것이다. 

의 弟 들  이 여 어  死後에 로 가는데 死後의  

드시 을 하는 달로 들어가는 것인즉 도 한 달을 말함이니 

이는 의 樂과 基督 의 이 모두 달을 말한 것이다.   

基督 의  宗 는 의 體의 中에  其 한 을 取하여 

를 삼아  人 를 한 것이므로  宗 는 모두 一 의 一部 을 

象하고 의 目 이 한 모두 사람이 을 닮는데에 있는 것이니, 이  

그 의 한 를 擧하여 본다.

■三  의 相互關聯

는 陽속의 質을 象하고 는 陽의 陽 가  달의 을 

相交함을 象하고 基督 는 달을 象하며 는 함을 象하고 는 長함

을 象하고 基督 는 함을 象한 것이 그 相 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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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長 을 로써 보면 는 義八 의 象이  는 八

의 象이  基督 는 正 八 의 象이다.

의 死解 의 는 聖經의 아담 해 의  相 하니 는 을 

象한 宗 이  의 한 것이  그 로 있어 자라지 아니하고 모든 

에  하는 貪嗔 의 惱를 끊 면 苦에  解 어 上에  하고 다

시 人間世上 로 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는 上에  하는 이며, 

基督 의 世 에는 아담 해 가 비로소 形한 人間 로 出 하여 命

나 의 열매만 고 惡을 아는 惡果를 지 아니하면 上에  하

는 것인데 蛇의 惑을 아  惡果를  까닭에 에덴 동산에  몰

나고 마침내 活의苦 死의苦 胎의苦가 있게  것이다. 이것을 로 

比 하여 보면 가 貪嗔 의 마음을 끊는다 함  자라지 아니한다는 

이  基督 가 惡을 모른다 함  한 자라지 아니한다는 인데 蛇의 

惑을 고 惡果를  것  곧 자라  始 한 象이다. 그러므로 만

일 아담 해 가 惡果( 長 )를 지 아니하고 자라지 아니하여 上

에  하면 이는 로 의 가 는 것이며, 아담 해 가 蛇의 

惑을  까닭에 자라고  여 어  基督 의 가 한 것이다.

蛇는 의 자라는 象이니 이것을 로써 보면  長을 象한 

이  上經  陽의 長함을 말하고 下經  의 長함을 말한 것인데, 上經 

의 陽에 龍의 象이 있고 下經 의 陽相交에 龍蛇의 象이 있 니, 

이는 陽의 長하는 象을 龍이라 하고 의 長하는 象을 蛇라 한 것이며 해

가 蛇의 惑을 았다 함  해 는 女體로  의 자라는 動을 

고 있는 象이다. 지  基督 의 一派에   修女의 가 있는데, 

이것  아담 해 가 惡果를  以 의 象 로  의 出家의 

 相 하는 것이다.

는 사람의 에 惱의 마음을 끊지 못하면 몇 동안 人間에 하

여 마음을 닦는 것이니, 이가 輪廻의 이며, 만일 에 惱를 끊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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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에 나  다시 이 世上에 지 아니하는 것이며, 基督 에 는 이 

여 어  에 가면 에  한다 하니, 이것도 兩 의 가 

相 한 것이다. 다만 는 을 象하므로 몇 동안 上과 人世를 往

하여 다시 人世에  修 하고 修 이 지 아니한 者는 과 人

世를 輪廻하지만 基督 는 을 象하므로 長에  로 어갈 때에 審

을 고 과 쭉 이가 定 어 있 므로 다시 로 輪廻하

는 일  없고 다만 上과 人世를 往 하는 것이다.   基督

가 一히 中을 말한 것이니 中  이 끓고 있는 곳인데 罪를 지  

사람의 는 이 中 속에 하는 것이니  달의 樂 과 

는 것이다. 에 는 上에 난 사람이 그 에 라  이 世上에 

하여 을 濟 하는 일이 있고 基督 에 도 엘리아가 요한 로 

하 니, 이것이 한 上 人世를 往 하는 한 形 이다.

는 의 體의 形質의 始 함을 象한 것이므로 의 體에  揚하는 

陽 의 과 하는 의 이 모두 그 속에 含 어 있어 한편

에 는 不 히 揚하고 한편에 는 不 히 하여 心 動과 心 動

이 하고 과 사람이 로 循環 하여 人世에도 나고 上의 樂

에도 나고 에 도 나는 것이다.

의 인  의 體의 陽 가 揚하여 의 長함을 象한 것이

 의 長하는 者는 心 動을 하여 에  漸漸 어지는데, 心

動을 하는  비록 과 相離하지는 못하  한 과 相和하지도 못

하여, 自 志로써 自 을 動하고 있 니, 그러므로 사람의 自 志의 

惡이라는 것  그 長하는 동안에 心 動을 하는 때에만 있는 것이

, 이 自 志에 한 의 惡에 라  이 여 도하고 쭉

이가 도 하는 것이다. 이 여 는 것  로부  을 는 象이

 쭉 이가 는 것  로부  害를 는 象이니, 이가 自 의 에 

하여 自 이 責任을 지고있는 이다. 사람이 長하는 동안  과 

의 中間에 있어 死  關聯 지 아니하고 있 므로 에는 樂 의 



易學原理總論

- 114 -

가 없고 다만 害 의 가 있는 것인데 그 實  害가 로 가는 이

 이 樂 로 가는 이다.

基督 는 의 體의 가 하여 의 함을 象한 것이  의 하

는 者는 心 動을 하여 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며, 사람이 心 動을 

하면 이 여 어  에게로 돌아가고 心 動을 치 아니하면 

이 여 지 못하여 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 이 消滅치 아니하고 하는 것이니 이가 基督 의 의 

로  로 간다는 것이다.

 基督 는 의 體 의 陽關係로  한번 하고 한번 陽하고 하는 

이므로 의 과 基督 의 聖經  一 의 兩 로 어 두 이 

모두 의 로 어있는 것이다.  聖人이  洛書를 하고 

蓍法을 하여 지  인데, 는 羲 때에 龍 가 를 등에 지고 

에  나  것이  洛書는 때에 龜가 書를 등에 지고 洛 에  나  

것 로  모두 의 하신 그림이  蓍法  聖人이 을 하여 

한 것이며, 聖經이 한 하나님의 말 과 하나님의 을 들어  한 

로  의 에 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이는 長의 에  의 

로 어가는 때에 日 의 가 있 므로  그 들의 할

의 을 가르치시는 에 한 그 에 할 의 法을 알리시  

하여 로  과 信仰 로  聖經을 로써 이 世上에 내리신 

것이다. 의 經典에 의 가 없는 것  는 一 을 말하지 아

니하고  을 象하여 童 의 象이 는데 童  의 를 알지못하

고 童 의 育에는 스승의 말이 가장 한 것이므로 그  主로 스승

인 부처의 로  것이다. 經과 聖經  모두 의 로  로

 로 裏가 고 있 므로 經 의  聖經 世 의 는 

로 깊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의 乾 는 의 始로  世  

의「 에 하나님이 를 하심」이  의 屯 는 가 始

하고 의 속에  이 始 하는 것 로  世  첫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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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시고 가 나뉘움」이  의 는 이 中에 있다

가 과 가 나뉘우는 것 로  世  둘째 날의「 이 생 고 아

래의 과 의 로 나뉘움」이  의 比 는 가 하여 땅

이 始 하는 것 로  世  셋째날의「 下의 이 한곳 로 모여  땅

과 다가 고 이 함」이  의 履 는 달이 비로소 생겨  

日 의 이 上을 비치는 것 로  世  째날의「두 큰 이 생

어 큰  낮을 主 하고 작   을 主 함」이  의 泰

否 는 의 과 下의 가 相交하여 이 하는 것 로  世 의 

다 째날의「 과 땅 에 이 蕃盛함」이  의 人 는 人

가 始 하여 로부  를 는 것 로  世  여 째 날의 

「하나님의 形狀 로 사람을 만드시고 上 中 속의 모든 을 다스

리게 하심」이  의 豫 는 달에  한 사람의 가 비로소 上

에 내  形한 人間이 는 것 로  世  일곱째날의「  

이 다 이루어짐」이다. 그런데 에는 豫 의 다음인 隨 에 山澤

의 가 하여 사람의 形質이 생 고 거 에 을 어  를 하

고 이에 女가 한 것 로 어 있 니 聖經도 일곱째날의 完  

上에  사람의 를 完 함이  上에  形한 人間形質을 完 한 것

 아니며, 그러므로 일곱째날이 지난 뒤에 비로소 흙 로 사람을 만들고 

命을 불어 어 아담을 한 것이  사람  女가 모두 體속의 

에  出 한다는 에 하여 아담의 몸의 一部를 떼어  해 를 하

다고 한 것이다.

經에는 의 로부  長의 로 어갈 때에는 始人의 部

이 中에 瀆하고 직 로 出 한 가  雷  火 山澤의 八

象을 具하여 着 하여 瀆치 아니하고 비로소 上 가 人 의 上임을 알 

것인  聖經에 노아 洪 는 한 의 로부  長의 로 어가

는 때로  직 代의 義人이라하는 노아 家族 八人만이 살고 그 의 사

람  部 瀆하 니 이가 두 이 로 裏가 는 곳이  노아 家族

의 母 三  三 의 八人  로 經의 母 三  三女의 八 의 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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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 陽二  一體二 의 인데, 基督 에  흙 로 사람을 만들고 

命을 불어 었다 하는 것도 한 一體二 이며 의 因緣도 모두 相

을 띄어 一體二 의 象이 니   基督의 三 는 의 體의 象인 日

의 組 에  나  것이므로 모두 一體二 의 로 는 것이다.

■ 三 一體의 새 宗

사람  의 로  世上에 태어나  르게 하고 르게 자라고 

르게 여 고 한 後에 다시 에게로 돌아가  을 하여 宇宙의 

事 을 하는 것이니, 이가 사람이 世上에 태어난 目 이다. 그러나 사람

의 자라는 동안에는 그 自 志에 하여 惡間에 마음 로 하고 을 

믿고 믿지아니하는 것도 한 그 사람의 自 志에 屬하는 것이니 그러므

로  그 는 世 人 에게 르게 하고 르게 자라고 르게 

여 고하는 을 가르치시  하여 聖人을 世上에 보내어 로써 長

의 를 가르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는 의 를 가르쳐

 사람들로 하여  비록 形質을 가지고 있  陽 속의 質과 같이  

그 로의 狀 로 있어 을 잃지 아니하고 어둠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는 

것을 로 한 것이 , 는 長의 를 가르쳐  사람들로 하여  形

質  비록 자라고 있  陽의 이 質에 蔽 지 아니하고 그 

情이 을 揚하는 것을 로 한 것이  基督 는 의 를 가르

쳐  사람들로 하여  하늘에  보낸 聖 을 고 로 라가는 것을 

로 한 것이니, 이  宗 는 의  가지 로  셋이면  하나

이다.

釋迦    聖人  비록 그 는 長 의  가지를 其 擔하

여 하고 있  모두 長의 에 出 하고 있 므로 그 에는 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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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 共 로 들어 있 니, 이는 의 

 의 仁과 基督 의 이다. 의 자라는 것  且 열매를 맺

아  가 히 하  함이  사람의 자라는 것도 한 이 

여 어  알맹이가 생겨  을 하  함인데 알맹이는 仁의 象이

 사람의 에 仁이 있  後에 이 育하여 이 여 는 것이니, 

는 자람을 象한 것이므로 알맹이가 는 仁을 말한 것  한 일이

 의  基督 의 도 모두 仁이라는 이며, 이는  聖人이 

모두 長의 에 出 하고 그 의 사람들이 모두 자라는 에 있

므로 그 사람들로 하여  이 仁을 하여 자라면  여 게 하  하

여 仁과  를 根 로 한 것이다.

지  長의 에  의 로 어가는 때이므로 사람들  스스로 

心 動 로써 에게로 돌아가는 때이며, 에게로 돌아가면 스스로 

의 體의 의 하는 속에 들어가는 것이 , 의 하는 속  곧 

의 안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 에 를 믿지 아니하고 를 

믿든지 를 믿든지 其他 어떠한 宗 를 믿든지를 勿論하고, 宇宙 一

을 믿고 의 事 을 하는 者는 모두 의 안 로 들어가  結果

로 基督 를 믿는 것이 는 것이다. 그러므로 聖經의 아담 하  에 

의 을 象한 의 가 있고 노아 에 長의 을 象한 

의 가 있고  三 의 經典中에는 직 聖經에 宇宙 一 인 하느

님을 뚜 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사람  르게 여 고자 하면 드시  르게 하여야하고  드시 

르게 자라야 하는 것이므로 宇宙 一 의 長 의  을 法하여 

의 로 하고 의 로 자라고 基督 의 로 여  

後에 能히 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의 새 宗 는 이러한 에  

出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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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節   의 

■ 

長의  心 動의 形 로  사람이 로부   어  

이 치 못하고 사람들의 自 志에 하여 를 하므로 長競

이 激 하여 惡이 뒤 여 있고 勢 의 强한 者가 勢 의 弱한 者를 壓

하고 權을 잡고 의 에 臨하고 있 므로 形 가 主 이든

지 資 主義의 이든지 는 主 이든지를 不 하고 모두 權

로 어 權 로써 을 하는 것이니, 이가 長의 에 하는 

의 徵이다. 權 의 下에 는 스스로 權 을 잡  者가 權 없

는 을 하게 어 의 主 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近世의 

 主 라는 것도 實際에 있어 는 權 이 을 하는 이

 을 家의 主權者로 모시는 가 아니니, 이는 長의 의 人間

들  자라는 에 있는 한 品 로 어 있 므로 사람의 事 을 

한다는 생각보다 그 權 을 自 志 로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앞 는 까닭이다.

近世  共 主義라는 가 나  資 主義 를 標 하고 資 主

義下의 를 解 시킴에는 一 가 고 있었 나, 宇宙의 一 을 알

지못하고 想에 빠  階 裁로써 을 奴隸 하는 를 하

니 이 는 人間 에 絶 로 容 할  없는 이다.

라 함  家 의 事 이  어느 執權者의 私 를 하는 일이 

아니니, 그러므로 者는 의 飢寒하는 것을 自己家族의 飢寒함과 같

이 여 고 의 病苦하는 것을 自己家族의 病苦함과 같이 여  後에 

家의 事 이 完 는 것이니, 이것  蟻 의 로써 알  있

는 일이다. 蟻 는 그 한 群 이 自 스럽게 和 하고 自가 모

두 그 職務에 忠實하여 秩 가 自 스럽게 維 고 있 니, 이는 그 

의 統 者가 로 母이  의 構 員이 모두 로 ,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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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家族이 한 集 을 이루어, 員이 곧 한 家族인 까닭이다. 人間

는 그 지 아니하여 한 家族 로써 構 고 있 므로 그 統 者

는 自己의 家族과 他人의 家族을 差 하여 을 自己의 家族과 같이 생

각치 아니하고 權 로써 하며, 그 이 한 그 統 者를 自家의 

長과 같이 생각치 아니하고 하나의 權 者로 여겨 , 이에 蟻

 같  自 스러운 秩 가 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 

主로  사람의 始 가 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모두 을 모시고 의 

에 하는 나라를 우면,  비록 形하  스스로 그 나라의 가 

고 世 人 는 모두 一 의 에  一 의 이 어 한 家族을 

이루게 는 것이니, 이는 로 蟻 의 形 이다. 그러나  形하

므로 사람들이 을 모시는 것  의 을 말함이  는 아니며, 

의 에 實際 를 함에 있어 는 의 을 들어 하는 

가 하는 것이다.

라 함  가 의 任에 하여 로써 사람을 가르쳐  知

을 열고 을 여 게 하고 家의 機關  權 機關이 아니라 한 

로 어 있고 家機關에 從事하는 官員  모두 의 일을 하고 

들  權 에 는 것이 아니라 의 가르침을 라가는 이

다. 中에   를 하는 것  직 사람뿐이니, 사람  

로써 雜한 를 하고 갖 事 의 狀 를 하며, 는 모

든 를 하여 間과 間을 하여 隔 에 도 로 를 

할 가 있고 몇 의 일이라도 의 에 하여 그것을 알

 있는 것이며, 사람에게  가 있는 까닭에 의 가 하여 

人間의 랜동안의 經 과 를 弟 에게 하여 能히 그 을 여

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弟 의 關係는 비록 他人과 他人의 사

이라 하더라도 그 가 母 間의 사이  같아  는 그 弟 를 

과 같이 생각하고 弟 는 그 를 母  같이 생각하는 것이니, 

下의 는 蟻 의 形  거의 一한 을 할 가 있는 

것이 , 비록 蟻  一치 아니하다 하드래도,  長의 의 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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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같이 가 弟 를 欺瞞하거나 取하거나  害하거나 하

는 일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는 의 에 가 하

로 어있는 것이다. 지 의 代에도 사람을 育하는 의 가 

없는 것  아니나 의 育  長의 에 하여 사람들의 心 가 

하여 知 의 得에 하고 있 므로 사람을 자라게 하 는 하  

사람을 여 게 하지는 못하여, 비록 育을  사람이라 하더라도 

에 쭉 이가 많고 알맹이가  것이다.  의 에 가 하는 

의 하는 에 는 一 을 始 로 모시고 家의 統 者인 

는 과 相 하여 母의 格이 고 가 한 家族 로 어 和

한 活을 享 하는 것이다.

  ● 의  家 의 

自 로써 構  洛書  正 에 의  家의  의  가 있

니, 의 는 五 이 相 로 어 受의 象이 므로 의 가 는 

것이 , 洛書의 는 五 이 相 로 어 勢 로써 相勝하는 象이 므로 勢

로써 權 을 하는 家의 가 는 것이 , 正 의 는 五 이 로 

어 가 弟 의 을 여 게 하는 象이 므로 의 가 는 것이다.

 五 의 相 과  그 象이 一하면  그  히 相 하니, 

相 이라 함  長의 에 自 이 자라  하여 他를 하여 自 의 자

라는 資 를 삼고 自 이 者의 世代 者가 는 것이 , 이라 

함  의 에 他를 하여 그 을 여 게하고 他로 하여  者의 

世代를 하는 者로 삼는 것이니, 이는 長의 에는 사람이 自 志

를 가지고 長競 을 하여 他를 하고 者의 長을 하는 것이 , 

의 에는 이 사람의 을 여 게 하는 때이므로 그 이라는 것

 者의 長을 함이 아니라 他를 하여 그 의 속에 을 

갈 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五 의 相 하는 의 에는 

의 가 하고, 洛書五 의 相 하는 長의 에는 家의 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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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正 五 의 하는 의 에는 의 가 하는 것이다.  互

에도  家 의 의 象이 있 니 互 라함  中의 人 를 相

互하여 를 지  것이다. 三 는 中 이 人의 象이  六 는 三  

四 가 人의 象이니 그러므로 六 에 는 三 四  中 인 二 五 가 

모두 人의 象이  이 人象의 를 모두 中 라 한다. 中 의 四 을 相互

하여 三四五로써 上 를 삼고 二三四로써 下 를 삼아  六 를 만든 것

이 곧 互 이니, 그러므로 互 는 間에 人 가 하고 있음을 象한 

것이며 互 에 의  家의  의  가 있는 것  柯 의 에

 取한 것이다. 의 에 있는 乾 의 互 는 亦 乾 이  의 互

는 亦  이니 이는 一世 乾 이 二世 乾 을 하는 것 로 , 

母가 女를 하여 世世 하는 의 가 는 것이다. 의 

終에 있는 旣濟 의 互 는 濟 이  濟 의 互 는 旣濟 이니 이는 

一世 旣濟가 二世 濟를 하고 一世 濟가 二世 旣濟를 하는 

것 로 , 로 그 를 꿔  他 로써 자 의 者인 를 삼아 「

를 꿔  가르친다」는 의 가 는 것이다. 乾  旣濟 濟의 

四 를 하면 그 나 지의 六 는 모두 가 隱藏하고 女가 로 

出現하니 이는 女가 母를 離 하여 家 로 出하는 것 로  

家 의 世世 하는 가 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長  하 를 의 로써하여 受하는 相

로써 하는 것이 , 자라 를 家의 로써하여 勢 의 相勝하는 相

로써 하는 것이  여 를 의 로써하여 스승이 弟 를 

育하는 로써 하는 것이다. 는 互 의 象 로써 이  가지

를 말하니, 사람의 함  에  始하는 것이므로 의 인 乾

로써 를 삼  것이 , 가 있 면 家 가 組 는 것이므로 屯

에  建 한 以後는 家 의 로써 한 것이  家 가 있 면 

모든 待를 調和하  하여 의 로써 의 를 가르치는 것이므

로 의 인 旣濟 濟로써 를 終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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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法 이 의 이다

는 에 한 인데, 라함  에 있어 는 日 의 

이 틀리지 아니하는 것이 이  人間에 있어 는 聖人의 한 宗 가 

이다.   基督 는  聖人이 로써 사람을 가르친 宗 이

니, 代의 長의 에는 사람들의 自 志에 하여 를 하고 

있 므로 로써 部 로 사람을 가르치는 宗 는 할 가 있 나 

로써 을 다스리는 는 할 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長의 

에  의 로 어가면 도 한 로써 치 아니하면 안

는 것이며, 는 日 의 法 을 取하여 그 를 삼는 것이

니, 正 에「日 의 이 至 至 하다」하고 「雷 이 를 正하고 

을 한다」하여 日 의 을 이라고 한 것  日 에 가 있다 

함을 말함이 , 이는 사람의 가 日 에  한 까닭에 日 의 法

이 로 사람을 하는 事 인 가 는 것이다. 正  近世에 

우리 나라의 者 一 이 의 를 아  지 신 로  長의 

의 인 經을 後 하여 의 에 日 軌 의 하는 象을 豫

한 인데, 正 의 에 하면 長의 에는 이 자라  閏 가 

하는 象이  日 의 에도 스스로 閏 가 하여 지 의 一歲日 가 

三 六 五日 가 니 一歲의 日 는 三 六 日이 正한 것이므로 지 의 

每歲 五日 는 閏 로 는 것이다. 日 에 閏 가 있 므로 日 의 

가 로 差 하여, 몇해에 한번  閏日이나 閏 을 두지 아니할 

가 없는 것이니, 이것을 日 의 不正이라고 하며 日 이 不正하므로 

의 자라는 것도 한 正치 못하여 人口가 히 하고 人心이 

르지 못한 일이 많  것이다. 長의 에  의 로 어가면 周

는  三 六 가 고 一歲의 는  二 이 고 一 의 日

는  三 日이 는 것이니, 이것이 日 의 正한 것 로  一 이 

正 에 한 正曆이다. 正曆  閏이 없고 正하므로 그 에는 

陽의 調和에 하여 人口가 自 調節 고 도 여 어  그 形이 正하

고 人心도 正을 하고 도 이 日 正 의 를 取하는 것이다. 日 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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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함  經에 말한 (이간)이  이라 함  가 日과 로써 

構 과 같이 陽이 陽 를 달에 하여 을 始하는 이 히 

함을 라하고, 가 로써 構 과 같이 달이 陽의 陽 를 

受하여 을 하는 이 히 함을 이라 하는 것이며,  

곧 日 의 이다. 日 이 間을 하여  四 를 하고 

을 함이 至公 私하여  日 의 하는 속에  자연스럽게 

하고 자연스럽게 자라고 자연스럽게 여 면  스스로 富 하고 스스로 日

하니 이가 日 의 의 이다.  妹 知한 鳥 도 能히 交

의 을 하여 長 하고 아  이 없는 도 能히 交 의 機能

을 다하여 長 하고 있는 것  모두 日 의 에 한 것이다. 사람

이 를 함에  하는 令이 하여 人心에 치 아니하는 것이 

없 면 이는 가 는 것이 , 受하는 心이 하여 令을 뻐하

지 아니하는 것이 없 면 이것  이 는 것이니, 令과 心이 로 

應하여 들의 과 같이 自 스럽게 하는 것이 곧 

이다.

의 長의 에는 사람들의 이 여 지 못하고 가 品인 人

間들의 自 志에 하여 하고 를 하는 者가 日 의 를 알

지못하니, 그러므로 가 險 하 만 하여 章 條의 法令을 만들고 

雜 歧한 機構를 만들며, 나라의 層이 權 을 잡고 모든 法令을 만들

고 있는데 實際로 나라의 法令을 어 는 者는 勢 한 이 아니라 

法令을 만든 者가 도리어 自 의 만든 法令을 어 는 것이 거의 部 이

니, 이 까닭에 가 치 못하여 日 의 法 에 어그러지는 것이

다. 日 의 法 을 로한 는 어떠한가하면 에는 日

의 하는 自 法 을 본 아  가 弟 를 가르치듯 하면  사람을 

하는 事 을 할 뿐이  아 런 僞 私 이 없 므로 지 과 같  

條 의 强 法令이 必 치 아니하고 雜盤 한 權 機關이 쓸곳이 없

고  世上이 가르치고 우고 하는 것이 곧 가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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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釋迦  基督의  聖人의 는 日 의 하는 에 하여 

한 것이  에는 三 의 一  새 宗 가 나  사람들을 育하는

데, 育과 는  한가지이  두가지가 아니며,  사람의 가 日

에  하 므로 育과 가 모두 日 의 하는 自 法 을 

로 하고 있어 한 育과 가 그 이 一한 것이다. 그러므로 

一 의 提 한 正曆의 가 로 宗  의 로 

는 것이 , 이 正曆 에 하여 새 宗  새 가 實 면 이 世上

에는 지  사람들의 의  想 치 못하는 가 開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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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經  

彖象의 辭

辭

下에 辭를 한 것  辭이다. 는 함이니 事 의 象을 懸 하여 

한다는 이며, 는 의 陽 를 觀하여 立한 것이므로 辭는 

의 陽 를 말한 것인데, 亨 貞이라는 辭는 의 을 

하는 말이므로 辭는 主로 亨 貞 로써 한 것이다.

辭

 下에 辭를 한 것  辭이다. 는 上을 交하고 下를 交하여 動

하고 있는 象을 한다는 이며, 는 의 柔를 揮하여 한 

것이므로 辭는 로써 의 情僞의 相 함을 말한 것이다.

의 陽을 하  하여 陽 는 九라하고 는 六이라 하니, 이는 

乾 九六의 이다. 自 에 一, 三, 五, 七, 九는 陽 이  二, 四, 

六, 八,  인데 陽  長 을 하고 長  의 端에 

있는 것이므로 陽 는 陽 의 端인 九를 쓰고,  을 하고 

 의 中 에 있는 것이므로 는 의 中 인 六을 쓴 것

이다.  自 中의 는 六, 七, 八, 九인데 七, 九는 陽의 이  

六, 八  의 이며, 陽의 長  七로부  上하여 九에 하므로 七

 陽이 고 九는 老陽이 며, 의  八로부  下하여 六에 

하므로 八  이 고 六  老 이 니, 九  六  長과 의 

이므로 모든 動  에  일어난다는 에 하여 九, 六에  動

이 일어나는 것이 , 의 乾  老陽과 老 의 象이므로 乾  九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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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六 로 어 乾 에  의 一闔一闢하는 動과 이 하는 것

이다. 라 함  가 上을 交하고 下를 交하여 動한다는 이 , 이 

動한다는 을 하  하여 九  六을 쓴 것이다.

乾  以 의 에도 陽 를 九라하고 를 六이라 하니, 이는  는 

비록 母 女의 이 있 나 모두 乾 의 六 로 어 그 陽  가 乾

에  한 것이므로 陽 에 乾의 인 九를 쓰고 에 의 인 六을 

쓰는 것이다. 九  六  그 에는 의 差가 있 나 그  

하니, 컨  사람에게 九竅가 있  九竅의 體는 耳, 目, 口, , , 

의 六官이 , 九竅가 곧 六官이므로 九, 六  한 것이다.

彖辭

 下에 彖曰이라 한 것  彖辭이다. 彖이라 함  豕가 함이니 豕는 

의 象이  이 乾의 中 를 交하여 이 는 것이므로 豕가 한다 함

 가 을 하여 한다는 이 , 彖辭라 함  가 인 辭

를 受하는 辭이라 함이다. 그러므로 彖辭는 로써 인 辭를 

受하여 한 것이 , 다만 辭만을 解釋한 나 이 아니며, 主로 

의 受하는 日  四  의 象 로써 의 長 하는 象을 말하

니, 그 까닭에 彖辭에는 辭以 의 辭가 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데 彖辭는 辭  直  關聯 어 있 므로 辭에는 辭의 解釋에 

하여 ｢知한 者가 그 彖辭를 觀하면 가 을 하리라｣ 한 것이다. 彖辭

는 의 材를 論한 것이  辭는 그 가 上을 交하고 下를 交하여 

動 함을 말한 것 로  하나는 體이  하나는 部 이니, 그러므로 

彖辭는 體  部 이 로 關聯 어 있는 것이다. 그 相 한 는 彖  

 體를 材로 하여  를 말한 것이므로 上 二 는 의 로 

고 下 二 는 의 로 고 中 二 는 人의 로 어 組 의 象



易經大意

- 145 -

이 니 그러므로   組 의 主 의 을 말하고 다음에 의 

에 하여 인 上 의 로부  말하여 漸次로 人  에 及하니, 

그 까닭에 , 亨, , 貞도 亨  上 의 象이 고 貞  下 의 象이 

는 것이다. 辭는 의 하여 있는 로써 의 動하는 象을 

말한 것인데, 가 을 함에는 드시 下로부  하여 上 하는 것

이므로 辭는 下 를 로 하고 로부  上하여 , 二, 三, 四, 五, 上

의 가 며, 그 의 象 로는 下 의 中 는 의 中心이 고 上

의 中 는 의 中心이 는 것이다.

 彖辭는 의 組 을 말한 것이므로 의 한 를 가 受하여 

한다는 象을 取하니, 이는 의 組  間을 象함이 , 辭는 의 

을 말한 것이므로 가 을 하여 上 한 것을 이 果實로 여 게 

한다는 象을 取하니, 이는 의 하는 間을 象함이니,   

果實을 主하고 는 形質의 長함을 主한 것이다. , 亨, , 貞  이  

는 의 流 이므로 彖辭는 의 下 함을 象하여 上 로부  下로 

下하는 를 取한 것이며, , 長,  形質이  는 形質의 凝 이

므로 辭는 形質의 上 함을 象하여 下로부  上 로 上하는 를 取한 

것이다.

象辭

下  下에 象曰이라 한 것  象辭이다. 下의 象辭는 의 

象을 말한 것이  下의 (象)辭는 의 象을 말한 것이다. 經에

는 모든 事 이 어느 하나도 象이 아닌 것이 없 나 여 에 히 象曰이라 

한 것  辭에 ｢象也者像也｣라 하고  (이간)의 을 말함에 ｢象也

者像此者也｣라 함과 같이 像  人과 象 로 어 사람의 하는 의 人

를 象한 것이니, 그러므로 象辭는 人 를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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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  辭에 ｢書不盡  不盡  聖人之  其不可 乎｣아 하

여 辭  과 象과 로써 를 알  있음을 말하니 辭 象  곧 

聖人의 盡 하는 書  盡 하는 이  書  이 곧 이다. 乾  

의 門이   의 이므로 乾 에 히 을 두어 解釋의 法을 

한 것이다.

는 六 四 의 하는 次를 한 것이다.   雷   火 山 

澤의 八 는 宇宙間을 하면  의 長 을 하는 根  

인데, 의 動하는 現狀을 보건 , 모두 八 의 上下 의 相互 觸

에 하여 動을 일 키는 것이므로 八 를 上下로 因重하여 六 의 六

四 를 지  것이다. 三 는 의 組 의 象이  六 는 의 하고 

 하는 象이라 그러므로 六 를 上下의 로써 보면 上 二  의 

象이 고 下 二  의 象이 고 中 二  人의 象이 니, 이는 사

람이 의 사이에  三 의 를 이루고 있는 象이  이 象에 하여 

에는 가 있고 가 있고 人 가 있는 것이며, 로 는 의 

가 에  하여 에  形質을 하고, 로 는 의 가 에

 싹이 長하여 에  열매를 實하는 것이다.

는 一  命의 機體이   部 의 도 한  命의 機

體로  모두 自體안에 自體의 法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 長 에는 모두 一한 과 共 한 法 이 있어, 어느 한 

部 에 가 하면 機體가 드시 그것을 因緣하여  

가 일어나며,  그 形 는 其 自體의 法 을 라  이루어지

는 것이다. 그러므로 六 四 의 는 이미 乾이 있 면 드시 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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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있 면  드시 屯 以下의 六 二 가 있는 것이니 이것이 緣

緣 이 , 經의 는 이 命體의 緣緣 의 로써 의 長

하는 象을 말하고 그것 로써 , 人事  의 하는 象과 

因을 힌 것이다.

는 의 主 한 組 이니, 이것을 人 로써 보면 人 의 耳, 目, 

口, , , , ,  體는 體를 構 하는 材이  이 材가 

 그 에 하여  까닭에 사람에게 命이 있고 情이 하는 것

이며,   하여 하나의 命體로 어 그 속에 의 德을 

하고 의 情을 하여 을 하고 있 니, 이는 六 四 라는 

材가 次를 定하여  그 에 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을 

지  聖人이 그 次의 亂  것을 念 하여 히  一篇을 지어 한 

體系를 이루어 놓  것이다.

는 二 가 一宮 로 어 모두 三 二宮이 는데  宮   

反 로 어 있는 것이다. 의 에는 , 反 , 交 의 三 의 

象이 있고 에도 三 의 象이 있다. 이라 함  의 에 그 

이 待 로 하는 形 이니, 寒이 로 하고 가 寒 로 하면

 陽이 互 하여 을 하는 것 이 곧 이  지 에 어느 一

이 質의 他 로 轉 하는 것을 라 하는 것  한 의 한 

形 이며 에 乾이 로 하고 이 乾 로 하여 乾 이 宮함과 

같  것이 의 宮이다. 反 이라 함  의 現狀의 속에  그 待

는 이 하는 때에 드시 그 體 는 現狀과 하여 反 하는 形

이니 事 의 속에  事 이 하는 때에는 그 事 의  드

시 事 의 形  相反하는 것 로  母體中에  胎 가 母體  하

여 있고 그믐달이 달로 하는 것 이 곧 反 이  지 에 體

에  의 가 일어나  새로운 을 함을 라 하

는 것  한 反 의 한 形 이며, 에 屯이 로 反하고 이 屯

로 反하여 屯 이 宮함과 같  것이 反 의 宮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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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 이라 함  의 動 에 그 가 待 로 換 하는 形 이니, 

陽이 上에 있고 가 下에 있어 上下의 가 定하여 있  을 함에

는 陽의 陽 가 에 下하여 로 고 의 가 上하여 雲雨로 

는 것 이 곧 交 이 , 지 에 의 質  치 아니하고 직 相 하

는 形 만  하는 것을 라 하는 것  한 交 의 一形 이며 

에 가 로 하고 이 로 하여 이 宮함과 같  것이 

交 의 宮이다. 의  主로 母가 를 하는 인 

反 의 에 하여 世世 하고 에  가 하는 때에는 陽의 相

하는 인 의 에 하여 비로소 形이 하며 직 

인 交 로 는 이 치 못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는 宮

과 反 宮만 로써 次를 定한 것이다. 中에 反 로써 하는 는 

五 六  二 八宮이 , 로써 하는 는 八  四宮이니, 이는 

의  八 之七이 인 反 의 形 로써 하여 世하고 

八 之一이 인 의 形 로써 하여 世하는 것이다. 宇宙

의 에는 에  가 始 하는 때이므로 受하는 反 의 象이 

없고 직 中 하는 의 象이 있 므로 는 하는 인 

乾 로써 를 삼고 乾 가 의 門이 어 六 四 의 를 統括하

고  八  로 裏가 고 있 니, 그러므로 六 四 中에  

직 乾  二 를 揭하여 八 의 解 을 삼는 것이다. 의 

世는 胎 의 象이  의 世는 의 象이니 宇宙는 

에 中 하는 (乾 의 )이 있  에도 八 之七이 胎 하고 八

之一이 하는 것이다.

 乾 의 二 에 하여 하고 있 므로 도 二 의 

에 하여 上下 二經 로 나 고 上經  乾 를 象하고 下經  를 

象하며, 의 動에는 長 의 象이 있고, 長 의  長과 

의 形 로써 하고 있 므로 에도 長  가 있어 長

는 上經의 乾 에 屬하고 는 下經의 에 屬하는 것이다. 長

과 의 象을 로써 보면 이 下에  하여 上 로 上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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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長하는 것이므로, 長하는 者는 下部가  하고 다음에 上部

가 하는 것이  의 液이 上部로부  下로 下 하는 것  하는 

것이므로 하는 者는 上部가  하고 다음에 下部가 하는 것

이며 이 에 하여 長中 의 象이 있는 六 로  下 가 長하고 上

가 한 者는 下로부  上하는 長의 象이 고 이러한 는 屯 , , 隨, 

, 嗑, 賁, , , 困, 井, , 의 二 이며 上 가 長하고 下 가 

한 者는 上 로부  下하는 의 象이 고 이러한 는 家人, 睽, , 

解, 漸, 歸妹, 豊, 旅, , 節, 中 , 의 二 이다. 經의 上經  

長을 象하므로 長 는 上經에 있고 下經  을 象하므로 는 下

經에 있는데 직 長 인 困, 井, ,  四 가 一 이 어 下經의 中

에 있 니 이는 이 四 가 母體中의 胎宮 로 어 을 하는 

母體中에  로 長 을 하는 胎 宮이 는 까닭이다.

上經의 長 는 그 의 次 가 모두  고 있  下經의 

는 家人, 睽, , 解 四 가 한곳에 聚 하고 漸, 歸妹, 豊, 旅, , 節, 中

,  八 가 巽, 를 中心 로 하여 한 한곳에 聚 하고 있 니 이

는 의 長하는 때는 其 하고 하는 때는 로 어울  한곳

에 聚 하고 하는 에 한 것이다.

上經과 下經의 는 한  長 의 象이 있 므로 스스로 三 五 七의 

로써 어 있 니, 三 五 七이라 함  洛書中段의 東三, 中宮五, 

七의 로  三  의 始形하는 象이  五는 의 를 蓄하는 象이  

七  의 하는 象이다. 洛書의 上段 一 六 八  乾 의 가 고 下

段 二 四 九는 의 가 고 中段 三 五 七  人 의 가 는데, 人

의 는 한 의 이므로 三 五 七의 는 의 하고 長하고 

하고 함을 象한 것이  그러므로 의 長 을 象한 의 도 

한 三 五 七의 로써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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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는 反 과 을 取한 것인데 宮 에 反 과 을 兼한 것

 泰 否, 隨 , 漸 歸妹, 旣濟 濟 八 이다. 로써 보면 泰否는 

가 처음 로 相交하는 로  宮의 中心이 고 그것이 反  하

여 가 開闢하면 이에 의 로부  長의 로 어가는 것이

며 長의 의 始는 의 의 一  이라 그러므로 그 첫 宮에 反

 을 兼한 長 인 隨, 가 하는 것이다. 泰,否의 속에도 互  漸, 

歸妹가 있고 隨, 의 속에도 互  漸, 歸妹가 있 니 漸, 歸妹는 이

라. 이는 長의 속에 스스로 結實하는 이 있는 이며 의 漸, 歸

妹는 長의 로부  의 로 어가는 一 이므로 漸, 歸

妹가 한 反 의 象이 있는 것이다. 漸, 歸妹에  하  始 하면 

그 結實로  互  旣濟 濟가 出 하니 旣濟 濟는 가 交互하고 日

이 往 하고 反 과 을 兼하고 한,  日 의 一  이며 泰, 

否에  가 日 로써 相交한 以後에 旣濟 濟에  二世의 日

이 出 하는 것이다. 世하는 는 轉하여도 그 形이 치 아니하

므로 그 狀이 하여 의 의 流 하는 象이 는 것이다. 의 流

動하는 者는 드시 狀을 띠는 것인데, 의 는 世世 의 을 

하  하여 能動 을 가지고 不 히 流動하는 까닭에 動 의 , 

의 實 의 形이 狀을 띠지 아니한 것이 없 니 이는 命인 는 

狀 로  後에 能히 轉하여 다음 段階로 어가는 까닭이다. 

中에 世 을 하는 도 그것이 命인 로  다음 段階로 어가

는 것이므로 드시 狀을 띠고 있는 世 로 는 것이니 의 

 乾  의  로  狀 로 고 上經의 陽體로부  下經의 

體로 어가는 인 , 가 한 狀이 고 이 , 를 하

는 火가 한 狀의 離로  것이며 下經에는 胎宮에  胎育  

의 가 로 어가는 때에 한 中 의 狀 가 하고 있는 

것이다.



易經大意

- 151 -

世하는 는 드시 의 陽 로 고 의 形 는 狀을 띠고 있는

데 그 狀  八 의 에 나타나고 있어 에  로 하여 

狀이 고 있는 것이니 의  인 乾 에  한 屯  로부

 하여 狀이 고 上經의 陽體로부  下經의 體로 어가는 가 

한 로부  하고 胎宮에  育 는 胎 가 한 로  

의 로부  하며, 로 어가는 濟는 樹 에 着 어 있는 

六  果實로  그 속에 을 하는 만 있고 果는 아직 나타나지 아

니하니 이는 果는 한 로  에 어가  여 는 까닭이다.

四維 四正의 互

八 는 山 이 四維에 있어 九六七八의 가 는데, 이 

에 하여 이 므로 과  에 屬하고, 가 에 하여 山이 

므로  山  에 屬하며 火雷澤이 四正에 있어 一二三四의 가 

는데 火는 陽의 象이  火가 下 하여 雷가 므로 火  雷는 陽에 

屬하고 는 달의 象이  가 上 하여 澤이 므로  澤  달에 屬하

는 것이다.

의 相交는 泰의 形 로써 하고 四維 를 모두 泰의 形 로써 

하여  山이 上 로 고 과 이 下 로 면 그 는 泰, 山

, 山 , 로 고 이 四 의 互 는 모두 雷澤歸妹로 니 

雷  澤  乾 과 이  歸妹는 로 , 雷澤歸妹는 의 속에 

日 의 이 하여 가 하는 象이다. 泰는 八 에  

이  를 하고 는 妹의 象이므로 六五 에 乙歸妹가 있 니 

이는 달에  사람의 의 하는 것이  山 는 山과 이 東 을 

하고  의 의 象이므로 彖辭에 後 이 있 니 이는 에  

싹이 하여 女의 하는 것이  山  山과 이  을 

하고  豕의 象이므로 六五 에 豶豕之 가 있 니 이는 體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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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長하는 것이    이 離를 하고 離는 의 

이므로 彖辭에 征 이 있 니 이는 女體의 宮에 胎 를 胚胎하는 것이

다. 이 四 는 相交의 象이 고 그 속에  日 이 하여 의 

이 하는 것이다.

火의 相 는 雷澤歸妹의 形 로써 하고 四正 를 雷澤歸妹의 形 로써 

하여 火  雷가 上 로 고  澤이 下 로 면 그 는 雷澤歸妹, 火

濟, 雷 解, 火澤睽로 고 이 四 의 互 는 모두 火旣濟로 니 

火는 의 聚 을 하는 것 로  火旣濟는 火가 相 하여 

의 旣 하는 象이다. 雷澤歸妹는 上下의 二 이 不交하면  한 하여 

相待하며 火澤睽는 上下의 火澤이 相睽하면  한 하여 相 하며, 雷

解는 冬 이 相離하여 凍結하면  한 하여 相解하며, 火 濟는 

上下가 相 하면  한 相應하여 相濟하는 것이다. 이 四 는 日 의 

에 하여 火가 相 하여 의 가 여 어  의 로 어가

는 象이니 그러므로 八 는 長의 로부 의 로 어감

을 象한 것이다.

에는 三 六 의 가 있 니 三 六 는 長과 을 象한 이다. 

三 六  六 를 乾 과 의 로써 나  이니 乾  三 六  長

의 象이 고  二 四는 의 象이 는 것이며  洛書 는 九에 

止하고 九 가 自 互相 立하면 그 立 는 三 六이 니 (九人이 

 二人이 相拜하면 모두 三 六拜가 과 같음이다) 이는 九는 의 

終 로  長 의 이 고 洛書는 長을 象하여 九 를 하는 것이므

로 乾 의 三 六  洛書 의 三 六  로 하는 것이다.

 三 六 의 는 乾  의 로  의 象이 있고 그 三 六

째의 , 에 이 後 의 象이 있 며,  의 하는 

로  달의 하는 始이  그 三 六 째의 姤는 의 交 로  次世

代의 달의 하는 象이며 는 洛書의 始가 는 長 로  三日 後

三日이 있고 그 三 六 째의 巽  八 의 中心이 어 三日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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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王八卦圖   四正生卦成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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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日이 있는 것 이다. 洛書는 九 로  八을 하면 一로부  八까지

가 모두 三 六이  八 는 陽 이 二이  이 二인데 이것을 參

兩 로하면 陽  三 六이 고  二 四가 며 正 의 金火正

의 가  二 四 , 八 , 中 四  三 六 이니 이는 모

두 三 六  長 로  로 어가는 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三 六 는 長의 終하는 이므로 長  三 六 의 中에 長에  

로 어가는 中間  段階가 있 니 乾과 의 出 의 中間에 

三日이 있고 과 姤의 달의 의 中間에 의 日 이 있고  

巽의 의 中間에  의 三日이 있는 것 이 그 一 이며 이는 모

두 長에  로 어가는 中間  形 이다.

八 의 四正 를 그 隣 로써 하   乾 인 를 下

로 하고 의 聚 을 하는 火를 上 로하면 東에는 長 인 雷

屯과 火雷 嗑이 있고 에는 인 火澤睽  澤節이 있 니 이 四

의 는 한 三 六 의 로 어 屯 로부  睽에 이르 가 三 六

이  그 中間點에 嗑이 있 며 嗑 로부  節에 이르 가 三 六이  

그 中間點에 睽가 있는 것이다.

이 長 의 四 는  이 

火를 하여  것인데, 는 東

에 있 므로 의 에  하고 

의 火에  하니, 그러므로  

의 한 屯  의 長 의 始

에 있어 의 하는 象이 고 火

 의 한 嗑  中 로  

의 長 의 終에 있어 의 

長 하는 象이 는 것이  , 

의 長 는 하여 陽이 中에 

하는 것이다.  에 있 므로 



易經大意

- 154 -

의 火에  하고 의 에  하니 그러므로 火  의 한 睽는 

의 의 始에 있어 의 하는 象이 고,  의 한 

節  中 로  의 의 終에 있어 의 長 하는 象이 는 

것이 , 中 , 의 는 하여 陽이 中에  出 는 것이다. 

그러므로 上經의 長  를 主로 하여 屯에  하고 嗑에  長 하

고 , 에  하여 體에 하는 것이며 下經의  을 主

로 하여 睽에  하고 節에  長 하고 中 , 에 하여 陽을 出

하는 것이다.

四正의 長 의 屯, 嗑, 睽, 節  三 六 의 로써 고 있

므로 屯 로부  嗑까지, 嗑 로부  睽까지, 睽로부  節까지는 모

두 七  八이 고 있는데 節로부  屯까지는 七 에 지 아니

하니, 이는 經  의 長 의 象을 말한 것이므로 節의 中에  이 

하여 二世의 하는 象만 있고 다시 屯 로 循環하는 象  없는 것

이다. 이것을 嗑의 中과 節의 中 로써 보면 의 藏  

線 로써 闔闢 動을 하는데, 中의 長 인 嗑에  門을 闢하여 

賁에  이 하고, 中의 인 節에  門을 闔하고 에  

이 藏하니, 長할 때에는  門을 闢하고 後에 이 하는 것이므

로 에 嗑이 하고 賁가 後하며 할 때에는  을 藏하고 

後에 門을 闔하는 것이므로 에 이 하고 節이 後하는 것이다.

에는 長과 의 兩 이 있어, 長  陽上 下하는 否의 象

이 고,  上陽下하는 泰의 象이 는 것이니,  

의 자라  以 의 의 이므로 아직 中에 있어 泰의 象이 

는 것이 , 의 자라는 洛書  否의 象이 는 것이 , 의 여

는  다시 泰의 象이 는 것이다. 이 에 하여 嗑, 

賁의 長 에  門이 闢하고 이 出 하여 長의 인 否의 

象이 는 것인즉 에 嗑 以  泰의 하는 象이  것이 , 

 節의 에  이 閉藏하고 門이 闔하여 의 인 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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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象이 는 것인즉 에 , 節 以  否의 長의 象이  것이

다. 그러므로 賁의 長  泰의 로부  하여, 泰의 上六의 

이 二에 하고 九二의 陽이 上에 往하여 山火賁가  것이니, 陽上 下는 

곧 否의 象이라, 이는 의 象 로써 보면 泰가 하여 賁가  

것이  의 象 로써 보면 泰가 하여 否가  것이며, 이로부  洛書

長의 이  것이  賁 의 柔  上  泰가 賁  否로 함을 

말함이다. 의  否의 長 로부  하여 否의 九四의 陽이 

二에 하고 六二의 이 四에 上하여 이  것이니, 上陽下는 곧 

泰의 象이라, 이는 의 象 로써 보면 否가 하여 이  것

이  의 象 로써 보면 否가 하여 泰가  것이며, 이로부  

의 이  것이  에 柔 는 否가 과 泰로 함을 말한 것

이다.

嗑과 節  線上에  의 點 로 고 있 므로 兩 의 

中間에 睽의 의 象이 있어  의 始가 어, 中의 長

에  中의 로 어가는 轉換點이  것이다.

그러므로 節 는 秋로부  冬하여 一 의 節이 는 에 한 否로부  

泰하여 長 의 節이 고, 이 節  循環하는 것이 아니라 節에  次世

代가 胚胎 어 로 어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正 에 陽의 

하는  己 도 이 節 에 있는 것이다.

 三 六 의 에 로부  巽까지의 三 六  嗑 로부  節까지

의 三 六 에는 모두 四 가 빠  있 니, 이는 胎宮의 困 井   을 

한 까닭이다. 는 모두 六 四 이로  胎宮  아직 胎中에 있 므

로 가 할 때에는 胎宮 는 드시 는 것이 , 이것   六

의 象에도 나타나고 있다. 六 이라 함  上下經의 組 에  胎宮을 

하고  三 로 나 어 日 의 을 象한 것이니, 上經의 一

 의 象인 乾 을 로 하고 二  相交의 象인 泰 否를 로 

하고 三  日 이 中하여 長 을 하는 象인 嗑 賁를 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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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下經의 一  의 形한 의 象인 咸 을 로 하고 二

 의 形한 相交의 象인 , 益을 로 하고 三  日 이 

盈 하여 을 하는 象인 豊 旅를 로 한 것이니, 이 下經二 에

는 胎宮이  것이다.

上下經 六 의 는  宮이 모두 乾 의 로 어 陽 의 가 調和

하니, 이는 의  드시 日 의 로써 하고 日 의 

 드시 陽의 調和로써 하는 까닭이며, 그러므로 陽의 調和는 

乾 의 이다.

經의 에는 한 互 의 가 있 니, 互 라 함  中의 人 를 相

互하여 를 지  것이다. 三 에 는 上  의 象이  下  의 

象이  中  人의 象이니, 그러므로 三 를 因重하여 六 를 만들면 

六 의 二  五는 곧 三 의 中 이므로 二  五는 모두 人 로 는 

것이 ,  六 는 五  上  의 象이 ,  二는 의 象이 , 三과 

四는 人의 象이니, 그러므로 六 의 二三四五는 모두 人의 로 는 것

이 , 이것을 中 라 한다. 中 의 四 을 相互하여 三四五로써 上 를 삼

고 二三四로써 下 를 삼아  六 를 만든 것이 곧 互 이니, 그러므로 

互 는 間에 人 가 하고 있음을 象한 것이 , 六 四 의 互 는 

다음의 六 로 는 것이다.

乾, , 姤, 는     互乾이

, , 復, 는     互 이

屯, 比, 觀, 益     互 이

, , 臨,     互復이

, , 井, 巽     互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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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履, 困, 는     互家人이

泰, , ,     互歸妹이

否, 隨, 无妄, 는     互漸이

人, 咸, ,     互姤이

, , 壯,        互 이

, 賁, ,     互解이

豫, 嗑, ,     互 이

, , 節, 中 는     互  이

離, 豊, 旅, 는     互 이

家人, , 漸, 旣濟는       互 濟이

睽, 解, 歸妹, 濟는       互旣濟이다.

六 四 는 을 象한 것이 , 六 四 中에  中  人 의 互  六

는 中의 人 를 象한 것이니, 六 四  六  三 一藏의 로 , 六

四中의 六  一藏하는 人 의 象이 , 그 나 지의 四 八  三 하는 

의 象이며, 人 를 一藏이라 하는 것  中에  직 人 가 

日 의 象을 法하여 의 를 하는 것인데, 人  六 인 乾, , 

, 復, , 姤, , , 家人, 睽, , 解, 漸, 歸妹, 旣濟, 濟의 속에만 

日 의 互 인 乾, , 旣濟, 濟가 藏하여 있고 그 나 지 四 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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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에는 日 의 互 가 없 므로 이 六 의 象 로 어 있는 人

를 中의 一藏이라 하는 것이다.

人  六 의 속에는 다시 다음의 四互 가 있 니

乾, , 姤, 는         互乾이

, , 復, 는           互 이

旣濟, 漸, , 家人        互 濟이

濟, 歸妹, 解, 睽는       互旣濟이다.

六 는 人 를 象한 것이 , 六의 中에  中  人 의 互  四 는 人

中의 賢人을 象한 것이니, 六과 四는 한 三 一藏의 로 , 六中

의 四는 一藏하는 賢人의 象이  그 나 지의 二는 三 하는 人 의 象

이며 賢人을 一藏이라 하는 것  人 中에  직 賢人이 日 의 象이 

고 있는 것인데, 人 六 中에  乾, , 旣濟, 濟의 四 만이 

日 이 고 있 므로 이 四 의 象 로 어 있는 賢人을 人 中의 一藏

이라 하는 것이다.

이 八 의 象 로써 함에는 는 日 을 하고 日  

日  雷 山澤을 하고 日  雷 山澤  六 四 를 하니, 이

는 의 一世의 하는 이 , 一世가 二世를 하는 는 

六 四 의 中 에 六 의 互 를 藏하고 六 의 中 에 乾, , 旣濟, 

濟의 四互 를 藏하니, 乾, , 旣濟, 濟는 곧 日 이라 이는 二

世의 日 을 藏하고 있는 것이다. 一世의 의 속에 二世의 를 

互하여, 一世乾의 互 에 二世乾을 하고 一世 의 互 에 二世 을 하

니, 이는 母가 女를 하여 世世 하는 의 가 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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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一世日 의 속에 二世의 日 을 互하여 一世旣濟의 互 에 二世 濟를 

하고 一世 濟의 互 에 二世旣濟를 하니, 이는 로 그 를 꿔  

他 로써 自己의 者를 삼는 것 로  ｢ 를 꿔  가르친다｣는 弟

의 가 는 것이다. 乾, , 旣濟, 濟의 四 를 하면 그 나 지

의 六 의 互 는 모두 母가 隱藏하고 女가 로 出現하니 이는 

女가 母를 離 하여 家 로 出하는 것 로  家 의 世世

하는 가 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長 , 하 를 의 로써 하여 受하는 相

로써 하는 것이 , 長하 를 家의 로써 하여 勢 의 相勝하는 

相 로써 하는 것이 , 하 를 弟의 로써 하여 弟 를 育하

는 로써 하는 것이다. 經의 는 互 의 象 로써 이  가

지를 말하니, 사람의 함  에  始하는 것이므로 乾 로써 를 

삼아, 始하 를 乾  의 로써 하여 乾 八宮에 하는 의 象을 

말한 것이 , 가 있 면 家 가 組 는 것이므로 屯에  建 한 

以後는 家 의 로써 하여 자라는 의 象을 말한 것이 , 家

가 있 면 모든 待를 調和하  하여 弟의 로써 의 를 

가르치는 것이므로 終하 를 旣濟 濟에  를 꾸는 弟의 로써 하

여 여 는 의 象을 말한 것이다. 의 始의 乾 과 終의 旣濟 濟는 

곧 日 로  一藏한 賢人의 象이니, 그러므로 人 가 처음 로 하는 

과 자라는 에  여 는 로 어가는 때에는 드시 賢人이 

出 하여 人 의 나가는 을 하는 것이다.( 取 柯 )

八 之 六    = 三 一藏

六 四 之互  = 三 一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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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

乾 也 而 不  後 而  乃 之 也 如 之 迷後得主也

乾  陽 로  陽 의 하는 의 象이다. 乾이 三 의 인 때에

는 의 象이 는 것이나 上 下 의 六 로 는 때에는 한 의 

象이 아니 , 에 上에도 있고 下에도 있어, 이 를 하고 하는 

象이 는 것이다.

乾  陽 로  의 象이 고 의  곧 日 이므로 乾에 

이 있는 것인데, 乾陽  陽의 象이 므로 陽의 을 아  을 

하고 있는 달도 陽과 함께 이라 한 것이다. 乾에 의 象이 있

므로 乾 는 (해돋을간)  乙로 어,   陽이 始出하여 하

다는 이  乙  의 하는 形이니, 陽 인 乾  陽  이 

間을 하는 象이므로 乾 를 取하여 을 삼  것이다. 乾에 

인 日 이 있고  統 이 있 므로 日과 로  도 乾 에  

나 고 거 에 하는 象을 寓한 것이다.

乾 亨 貞

亨 貞이라 함  하고 長하고 하고 正하고 함을 象한 것이 ,  

秋冬의 四 의 象도 는 것이며, 乾  統 이므로 長 正의 象을 

말하고 他辭가 없는 것이다.

乾  를 하고 하는 統 로 어 의 長 正하는 象을 具

하여 있고, 八 가 長의 을 象하면  한 長 로부  正

로 어가는 象을 말하여 乾  八 는 로 裏가 어 있 므로 

乾 의 辭  이 辭를 解釋한 彖辭는 八 의 流 하는  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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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乾  八 는 함께 經의 基 로 어 있는 것이다.

乾  彖辭의 亨 貞  로부  에 下하는 로 고, 辭에 

한 亨 貞의 象이 있는데, 이것  로부  로 上 하는 로 

니, 이는 彖辭는 陽의 하는 를 象하고 辭는 달의 하는 를 

象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彖辭는 八 를 하여  巽 離   

乾  의 次를 하고, 辭는 八 를 하여 九  九二乾 

九三 離 九四巽 九五  上九 의 次를 하는 것이니, 이는 日 의 

이 陽  하고 달  하는 에 한 것이 , 한 彖辭는 陽

에  가 하여 달에 下 하는 것을 象하여 이 고, 辭는 달이 

陽에  는 를 受하여 을 하고 이 下로부  長하여 上하

는 것을 象하여 이 는 것이다.

에 ｢ 往者  知 者  也｣라 하니, 往者 이라 함  

의 의 에 陽에  가 에 下함을 말함이 , 知 者 이라 

함  의 長의 에 달이 陽에  는 를 受하여 을  

上하여 자란다 함을 말함이다. 長의 을 象한 八 의  이 

자라  上하는 를 말한 것이므로  라 한 것이다 

彖辭  八

彖辭는 陽 의 象이니, 陽이 出乎 에  始하여 하여 四 의 

象 로써 을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哉乾  一節   出乎  

雲 雨  一節   乎巽

終始 一節   相 乎離   致役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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乘六龍 一節   乎

乾  一節   乎乾

保 和 一節   勞乎

出  一節   乎

辭  八

辭는 달의 의 象이니, 달이 勞乎 에  하여 하여 의 象

로써 의 盈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上九亢龍   乎

九五飛龍   出乎

九四    乎巽

九三終日   致役乎   相 乎離

九二 龍   乎乾 

九潛龍   勞乎

九 潛龍勿

 長을 象함 로 에 龍蛇也

龍蛇는 長을 象한 인데 龍  陽 이  蛇는 이므로 上經 의 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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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龍의 象이 있고 下經 의 咸에 蛇의 象이 있고 咸  이 陽 를 

受하는 象이 므로 龍蛇를 兼 한 것이다.

龍이라 함  中에 하여 能  能  能  能 하는 를 하여 에 

하고 秋에 潛淵하고 하는 을 말함이니, 이는 陽 의 轉飛動함을 

象함이며, 의 의 로 는 는 陽 가 中에 하여 自體

의 을 가지고 能動 을 하고 液中에 潛하여 있는 것이므로 을 

龍이라 하고, 乾  로써 世世 하는 를 삼고 있 므로 乾 이 모

두 龍의 象이 는 것이다. 三 中에 직 에만 世 을 하는 長

의 象이 있고 에는 의 象이 없 므로  의 象이 는 것이

다.

九潛龍  間 로는 의 하는 始 이  間 로는 이 下의 

中에 潛한 것이다. 乾   인 龍을 象하고 九는 下의 에 

있 므로 潛龍이라 하니 이는 九가 彖에 말한 保 和로  貞의 에 

하고, 八 의 勞乎 에 하여, 陽 가 下에 隱 하므로 의 

象이 어 潛龍이라 한 것이다.

勿 이라 함 ,  한 後에 하는 것인데 九는 陽이 下에 潛하고 

치 못함 로 치 못하는 것이니, 달로써 보면 하고 있는 象이  人

로써 보면 體의 陽 의 한 象이다.

乾 는 을 象하고 自 의 가 一三五七九인데, 는 의 長을 

象하여 下로부  하여 上 로 라가고 自 의 長도 한 하

여 下로부  上 로 라가는 것이므로  自 가 로 하여, 

九는 一에 하고 九二는 三에 하고 九三  五에 하고 九四는 七에 

하고 九五는 九에 하는 것이  上九는 하여 가 없는 것이며,  

自 의 하는 關係는 직 陽 의 乾 에만 있는 象이다. 

九는 自 의 一에 하므로 陽이 微 하여 치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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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二 龍  人

九二는 上의 로  龍이 上에 하는 象이므로 龍이라 한 것이 , 

 의 하는 이니, 九二가 上에  의 하는 中心이 고 있

음을 象함이다. 九二는 의 三에 하고 三  을 하는 이므로 

이 德을 受하여 의 하는 象이 있는 것이 , 八 의 乎

乾에 하여 陽이 體中에 있어 陽이 相薄하여 部에  動하는 象이

니, 그러므로 九二는 龍이 上에 現하  를 離치 못하고, 달로써 보면 

달의 體의 始現하는 象이 , 人 로써 보면 體 陽 의 始形하는 象이

다.

人이라 함  間에 形의  한 것  이 , 보다 더 及

하는 것이 없 므로 의 至 한 사람을 人이라 하는 것이 , 이 까닭

에 陽의  속에 있는 乾 를 象하여 人이라 하며, 人이

라 함  九二의 의 中心에  乾 를 하면 陽의 義가 和한다 함

이다.

九二는 의 中心 로  로는 의 中心이 고 의 四德 로는 乾

하는 인 가 니,  의 始 함이  는 陽이 中에 하

여 함이라, 과  로 엇갈리는 듯 하나 이는 一事 의 兩 이

다. 九二가 의 로  上 로 의 乾 를 受하여 陽의 義가 

和하는 것이 곧 이 , 九二가 受한 를 에  育하는 것이 곧 

이니, 그러므로 陽이 하여 이 모두 相 한다는 을 取하여 

龍이라 한 것이다.

九三 終日乾乾 惕若 咎

乾의 六 는 六龍의 象이 는 것인데, 九三, 九四에 龍을 말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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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八 에 九三  離 에 하고 九四는 巽에 하며 離 巽  모

두 로  龍의 象이 지 못하므로 龍을 말하지 아니한 것이다.

九三  間의 人 이  한 上의 線上에 있어 八 의 離

에 하여, 陽이 終하고 달이 始하는 終始의 가 므로 終日이

라 한 것이  는 달의 象이다.

乾乾이라 함  上乾下乾 는 乾 乾이라는 이니, 陽이 終하고 달이 

始하는 것이 곧 乾乾이다.  陽이 終하여 한 象이  惕  心과 

로 는데 이 에 蔽 어 心이 懼하  스스로 그 心을 

 하는 것이 곧 惕 이  는 中을 涉하여 함이  咎는 陽이 로 

함이니, 惕若 咎는, 九三  陽의 終하는 에 있어 이 

蔽 므로 中에 하여 懼하는 象이 고 있 나 그 心에 한 듯 

한 陽 가 있 니, 비록 中을 涉하여 하  달이 陽의 을 受하여 

그 을 하  始하므로 陽과 달의 陽이 치 아니한다 함이니, 

이는 日 이 往 하여 의 不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九三  달로써 보면  의 始 하는 象이 , 人 로써 보면 體의 陽

가 을 하여 殖의 機能을 하는 象이다. 女體의 가 달의 

의 盈 를 라  消長하고 있음과 같이 體의 陽 도 달의 을 

아  하는 것이니 사람의 가 달에  하므로 女의 陽 가 모

두 달의 을 아  하고 消長하고 하는 것이다.

九四 淵 咎

 龍의 飛하는 象이  淵  의 囲(?) 의 象이니 九四는 八

의 巽에 하여 巽股의 象이 고 巽  한 달의 象이 므로 淵  

달의 의 을 象함이니 의 于淵이 한 巽股의 象이다.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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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體의 에는 消長이 있어 하는 도 있고 치 못하는 도 있

므로 이라 한 것이니  이라 함  龍이 淵의 를 보아  한다 

함을 말함이다.

九四는 달로써 보면 上乾에 하여 의 漸滿하는 象이  人 로써 보

면 體의 陽 가 長 하여 殖 을 할  있는 象이다.

九四에는 巽 의 象이 있는데 巽  八 이   自 의  七에 

하는데 七  陽 이니, 八의 달이 七의 陽을 受하여 陽相

하는 象이 므로 龍이 하여 淵에 한다고 한 것이다. 九三과 九四에 

咎를 말한 것  九三과 九四가 八 의 離 과 巽의 에 하여 

달이 陽의 을 受하는 象이 므로 陽이 치 아니하여 咎의 

象이  것이다.

九五 飛龍  人

九五는 이  陽의 聚結한 곳이니, 달로써 보면 이 는 象이  人

로써 보면 體의 陽 가 實하여 殖 을 하는 象이다. 九五는 

八 의 出乎 에 하고 自 의 九에 하여 陽의 한 象이

니, 이는 달이 陽의 을 受하여 陽을 聚結하여 을 하고 의 

속에 가 있는 象이니, 이가 人의 象이다. 飛라 함  陽 이 

體로 어감에는 火가 하여 絶 하는 것이므로 飛의 象이 는 

것이 , 乾九五의 飛龍  乾 九의 象이 어, 이 이것을 資하여 始

하는 것이니, 習 의 習龍, 의 于飛, 의 飛鳥는 모두 乾의 飛龍을 

因하여 말한 것이다.

乾九五는 의 의 이므로 陽과 달의 의 兩象이 있어, 彖辭에

는 九五의 에 陽의 象을 말하고, 辭에는 달이 陽의 을 受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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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上九 亢龍

亢  人 로  陽이 上에만 있는 象이니 亢龍이라 함  陽 가 上에 

하여 消함을 象한 것이다. 上九는 陽 의 에 있고  八 의 

乎 에 하여 終 始의 象이 므로 陽體가 次世代로  陽 를 

體에 하고 스스로 하는 것이니 이가 亢龍의 象이다.

라 함  陽이 히 動하여 中에 하여 心의 함이  라 함  

陽의 을 害함이니 亢龍 라 함  上九가 乾陽의 上에 하여 終하는 

象인 亢이 므로 中에 하여 育치 못하는 것이다. 上九는 달로써 보

면 을 지나  缺하는 象이  人 로써 보면 體가 陽 를 하고 

스스로 하는 象이다.

九 群龍

九  六  乾과 의 象인데, 九  六을 한다 함  陽體  體의 殖

를 한다 함을 말함이다. 自  中에  九는 陽 의 端이므로 陽體

의 陽 의 象이 고 六  의 中 이므로 體의 의 象이 는 것

이며  五 의 로써 보면, 九는 乾象의 陽金이  乾金  燥하므로 燥는 

陽體의 陽 가 는 것이 , 六  象의 이  는 濕하므로 濕  

體의 가 는 것이니, 乾 에 ｢ 流濕火 燥｣는 乾 九六의 象을 

말한 것이다.

九의 는 九五 이니, 九五에 乎 德의 象이 있고 九에 德不可

의 象이 있어 九五 德과 九 德이 一한 德이므로 九五 가 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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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로 는 것이다.

群  의 象이니, 中에 말한 否六二의 不亂群, 漸九三의 離群 , 賁 

上九의 群 亡의 群  모두 의 象이며, 群龍이라 함  龍인데, 乾 에

는 九四에 群의 象이 있고 九四는 八 의 巽에 하여 股의 象이 

니, 群龍  九四의 巽股를 말함이 , 巽股는 陽이 하면 드시 하는 

것이다.

는 彖의 出 의 로  自 의 陽 의 인 九를 말함이 ,  

命의 함이다.

가 을 함에는 드시 陽體가 九의 象인 를 하여 陽 을 

體에 하는 것이니, 이가 乾彖의 出 의 이며, 九의 는 九五

이 , 九五의 의 中心에 陽 이 있 므로 九五의 陽  그 應 인 九二

의 에 하여 을 하는 것이 , 만일 群龍인 巽股에 하면 陽

이 에 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九를 함에는 群龍을 하고

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中에 巽股를 應하고 하고 한 陽 에는 드시 辭가 있는 것이니, 

六의 弑 弑  陽이 巽股를 하여 殃함이 , 姤 九四의 无 , 

九四의 无 , 九四의 , 九四의 他吝  모두 六의 巽股

를 應한 凶 이 , 九의 復自 , 家人 九의 閑 家, 中 九의 

他不燕  모두 六四의 巽股를 應한 이 , 九三의 妻反目, 家人

九三의 暿暿, 漸九三의 征不復  六四의 巽股를 한 이니, 

九에 群龍  陽九의  巽股 의 關係를 한 것이다.

彖曰 哉乾  資始 乃統

이라 함  을 始 하는 이  에는 乾 과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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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 資始  資 을 象 로써 보건 , 宇宙에는 命의 動하는 一

이 있고 이것을 이라 하니, 하는 것이 이  에 이 있

므로 하는 命의 一 動體가 곧 이며, 의 動  陽의 兩

로 하여 一 一陽하면  能動과 受動, 闔과 闢  待 을 하니, 

그 能動하고 闢하고 하는 을 象하여 乾이라 하고, 受動하고 闔하고 하

는 을 象하여 이라 하며, 乾  命의 動하는 에  하는 

까닭에 乾 을 命 이라 하는 것이다. 宇宙는 그 自體가 하  

하여 命이 드시 하여야 하고 命이 함에는 드시 가 있

어야 하는 것이며, 命의 世世 하는 는 드시 自 하는 로  

能動 로 動하는 을 하고 自體 에 이 있고 하는 것인데, 

三 中에  직 雷가 이러한 을 具 하므로 에 世의 象이 있

어 에는 三陽 中에  직 을 라 하고  이라고만 하고 

를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는 의 이 어 乾 이 고, 사

람에 있어 는 體의 陽 ( )의 象이 는 것이니, 이가 의 는 

드시 陽體에만 있는 이다.  乾 之火 也 之 也 

始 火 也

의 形質을 하는 質  드시 의 澤 로  部에 陽 를 

하고 口가 있어 部로부  營 을 取하고 部로부  를 宣하고 하는 

것인데, 三女 中에 직 澤이 이러한 을 具 하므로 에 形質을 

하는 象이 있어 形質의 이 어 이 고, 사람에 있어 는 女體의 

( )의 象이 는 것이다.

乾  日 의 象이므로 乾  澤에 한 日 의 象이 있

는 것이다. 陽의 組  離火의 象이  달의 組  의 象이며 火는 

炎上하고 는 下하는지라 陽의  달의 이 相交하면, 炎上하는 

離火는 의 下 을 受하여 炎上하는 上  陽이 로 하면  

雷로 어 下 하니, 이는 陽의 이  달에 하여 의 電 로 

하는 이 , 下하는 는 離火의 炎上 을 受하여 下하는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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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陽 로 하면  澤 로 어 上 하니, 이는 澤이 에  

하여 달의 로 는 이다.  澤의 는 한 日 의 出 하

는 에도 있 니, 八 에  東 이  는 이라, 陽  

東  에  하므로 는 陽의 속에  乾 을 하는 것이  달

  에  하므로 澤  달의 속에  을 하는 것이다.

哉라 함  陽  動을 主하고  을 主하므로 陽을 象하여 라

하고 을 象하여 라 하는데, 乾  陽 로  그 의  하

므로 乾에 의 象이 있고, 乾象 로  , , 壯, , 泰 의 

諸 에 모두 의 象을 말한 것이며, 乾 는 의 의 이 어 

히 擴 하는 것이므로 哉라 한 것이다. 라 함  의 가득  

있는 이  間  모두 에  하고 있 므로 의 인 

는 을 統하고 있는 것이다.

哉乾  一節  辭의 의 解釋이  八 의 出乎 의 象이니, 

乾 의 統  의 이  乾 의 資始는 出乎 이다. 로

는 九五의 飛龍 이니, 그러므로 九五는 乾 의 象이  이 곧 統

이다.

雲 雨  品 流形

雲 雨 品 流形  辭의 亨의 解釋이니, 亨이라 함  陽의 함이

며, 雲 雨 라 함  가 下 하여 를 하면 巽象이 고, 巽이 

中에 있는 때에 雲雨의 象이 어 달의 體를 이루는 것이 , 그러므로 

달에 雲雨를 하는 이 있어, 上의 雨는 陽의 陽  달의 

의 에 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品 이라 함  品  三口로  라는 과 三 形이라는 이 있다. 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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彖에 , 品 , 의  가지가 있는데,  間에 하는 모

든 을 한 것이니, 乾  間 의 을  資始하는 까닭에 

이라 한 것이 ,  가 下의 로 어 人 의 蓄 함을 

象한 것이니, 에는 人 이 蓄 하고 있 므로 이라 한 것이다. 品

 雲이 하고 雨가 하여 中에  流形한 것이므로  달의 象이 

니, 이는 의 密雲이 旣雨하여 달의 體를 한 것과 一한 이며, 

이 一節  八 의 乎巽에 하고 乾 中의 乎巽  로 

의 象이므로 品  달을 象한 것이니, 에  雲雨가 하여 달이 고 

달이 陽의 을 受하여 陽, 로 더불어 三 의 象이 니 이가 

곧 品 流形이다. 經에 乾  姤의 三 에 品 이 있는데, 乾  의 

終始하는 이   달의 하는 이  姤는 달의 하는 이므

로 이 三 에 히 品 을 말한 것이다.

經 에는 에  달의 體가 비로소 하고 姤에  달이 

하는데, 乾 에 달이 하고  後得主하는 달을 말한 것  乾  

 象을 한 까닭이다.

이 一節  로 는 九四의 淵이니 淵이 한 달의 이다.

終始 六

이라 함  日 의 을 말함이니, 乾의 속에 陽의 象이 있고 의 

속에 달의 象이 있는데, 陽  스스로 을 하고 달  陽의 을 

아  을 하니, 日 의  모두 陽의 로  이가 곧 

이며, 의 도 한 陽의 과 달의 을 아울러 말한 것이

다. 가 上下에 하고 日 이 그 사이를 하면 陽  쪽의 

線上에  終하고 陽의 終하는 곳에  달이 하니 이것을 이 終하고 

始한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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終始 之三 六宮也 三 六乃六龍六 也 之次 家人睽 家人睽乃

之始 而 之  乎人 而人  人 六 也

六 라 함  의 六 로  人 三 의 를 象한 것이니, 二는 

의 이  三四는 人의 이  五上  의 인데 달이 한 의 사이

에 있어 人의  一하므로 달이 한 로 더불어 六 가 다 하여 

六 이라 한 것이다. 라 함  달에는 盈 消長의 가 있 므로 달

이 盈하고 長한 때에는 로 더불어 六 를 하고 하고 消하고 한 때

에는 六 를 치 못하여, 하는  치 못하는 가 있 므로 이

라 한 것이다.

이 一節  八 의 相 乎離  致役乎 이니, 陽이 離에  하고 

에  하며, 달  陽의 하는 곳에  하므로 離 에 終始의 象이 

있는 것이 , 로는 九三의 終日과 惕이니 終日  陽의 終함이  

惕  달의 始함이다.

乘六龍 以御

龍에는 間六 의 를 라  潛龍 龍 飛龍 亢龍 의 이 있고 乾

 陽 로  間 로 볼 때에는 一陽 이 一 의 象이 고 一

가 一龍의 象이 어, 六 이 곧 六龍의 象이 니 六龍이라 함  間六

를 上下 動하는 乾陽을 象한 것이다.

乘六龍者 之 乾 也 御 者 之乃 也 此一節至哉 乃 也

乘이라 함  乘하는  乘치 아니하는 가 있다 함이니, 이는 節의 

과 一한 로  달의 盈 消長하는 가 있음을 말함이  御 이라 

함  를 하여 을 달린다는 이다. 달  乾陽을 乘하여 하고 

로 을 하니, 이는 로 六龍을 乘하는 象이 , 달  의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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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乾陽을 乘하고 中을 하므로 가 을 달리는 象이  것이다. 

乾의 六龍이  六 를 한즉 모두 三 六 가 니, 三 六 는 陽

의 하는 이며 乾 에 三 六 의 象이 있 므로 陽 는 三 六 에

 하는 가 있 니, 乾의 이  三 六의 에  日

中이 고 의 이   三 六의 巽 에  이 고 

하는 것이 그 一 이다. 三 六 의 는 二 六 로  乾 의 가 

니 乾彖에 六龍六 를 말한 것  乾 의 統 에 三 六  二

六 의 가 있음을 한 것이다.

이 一節  八 의 乎 이니, 는 달의 인 澤이 , 澤

이 正 에 있어, 正東의 出乎 하는 陽의  相 하여 을 受하

는 것이 곧 乘龍의 象이 , 달이 로부  東 로 하여 을 하는 

것이 곧 御 의 象이다. 달의 乘龍御  上의 이 여 어  로 

하는 가 는 것이니, 사람의 이 여 어  을 닮아  로 

하는 것  달의 乘龍御 의 에 한 것이다.

乾  正 命

乾 라 함  가 亨 로부  貞 로 하고 長 로부  

로 하는 것이며,  이라 함  에  動 로 함이 , 라 함  動

에  로 함이니, 그러므로 現狀의 體를 하는 것  이 고 새로

운 體를 하는 것  가 는 것이다.

命이라 함  과 命 로  에도 있고 사람에도 있는 것인데 사

람 로써 보면 사람  出 하는 때에 로부  과 命을 니, 

 사람이 하  하여 그 가진 의 을 말함이  命  

사람의 命과 그 맡  의 命을 말함이다. 사람의  自體의 

을 하여 動 치 아니할 가 없는 것이므로 거 에는 스스로 志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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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 가 있고 命  그 出 하는 때에 이미 로부  賦  것이므로 

거 에는 스스로 命이 있는 것이니, 自 志  命  로 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兩者는 모두 로부  아  그 이 一한 것

이니 에 ｢ 盡  以至御命｣이라 하고  ｢ 者 聖人之 也 以

命之 ｣라 한  는 待를 調和함이라 命  그 사람의 一  路中

에 한 이   이 한 을 하  하여 受한 의 

이니 사람  命과 의 待를 調和함을 하고 의 至 을 

다 하여 이 하면 그것이 스스로 命과 一致하는 것이니 이가 命

의 正함이다. 같  것  長에  로 하여 次代의 果實을 

하는 것이 곧 命의 正함이니, 이는  果實을 하여 世世 하

는 것이 그의 命이라 한 果實  陽이 中에 하지 못하여 仁이 

치 못하고 있 므로 次代의 芽를 치 못하여 그 命을 다하지 못하

는 것이다. 그러므로  乾 가 하여 亨이 貞 로 하는 

때에 비로소 그 과 命이 正하여 의 命을 다 하는 것이다.

이 一節  八 의 乎乾이니 의 乾에  陽이 相薄하고 陽이 

部에 하여 이 하여 이 하고  의 妄 에 하

여 陽이 로부  하여 에  主가 어 命이 니, 이가 正 命의 

이다. 이 一節  八 의 乾에 하므로 히 乾 를 쓰니 이는 

彖의  一節이 八 의 에 하므로 히 를 쓴 것과 

一한 이다. 로는 九二의 龍이니, 이 하여 形體가 現하다 함이

다.

保 和 乃 貞

保  陽 가 에 하고 이 를 함이  和는 이 여 어  

陽의 義로 和하여 一한다 함이니, 保 和라 함  이 長 로부  

로 어 陽 가 部에 藏 고 陽이 調和하여 統一 이니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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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의 象이다.

에 ｢ 貞  情이라」 한  乾 가 하여 이 正하고 이 正하

면 情이 한 和하여 和가 는 것이니, 이것을 사람 로써 보면 貞이

라 함  情의 正하고 和함이다.

이 一節  八 의 勞乎 에 하니 이 에 歸하여 勞하는 것

이 和의 象이  로는 九의 潛龍이니 潛이 곧 에 歸함이다.

貞  乾  保 和를 하여 말한 것 로 , 이것을 하여 말

하면 乾 는 이  保 和는 貞이다. 經中의 는 乾 의 保

和  辭의 의 두 곳뿐인데, 乾 가 의 象이 고 있 므

로 乾彖에 를 말한 것이다. 이라 함  의 統 의 어느 一

致點을 말함이니 自 는 一로부  까지인데 를 하면 

이 고 를 統하면 一 이 는지라, 乾 에는 統 의 象이 있고 

貞에는 體를 統和하는 이 있 므로 거 에 和의 를 말하

여 乾 에 의 이 있음을 한 것이다.

亨 貞의 四德에는 三 一藏의 가 있 니, 이 는 節 에  取한 

것이다. 八 中에  乾   離 四 는 反 하여도 가 치 아니하므로 

로 四 가 고 과 巽 는 反 하면 로 하므로 이 一

로 고 巽 가 一 로 어, 八 는 모두 六 로 니 이는 八 中에  

六 가 하고 二 가 藏하여 六 二藏  三 一藏이 는 것이다. 이 

에 하여 의 에는 드시 三 一藏의 象이 있어, 그 一藏이 

의 이 는 것이니, 의 四 에는 이 秋가 하고 冬에 藏

하여, 그 四 一 는 一藏이 藏의 任務를 가지고 의 을 蓄하여  

다음의 에 하며, 사람의 一日中 動 과 睡眠 間을 하면 槪 

四 三을 動 하고 四 一을 寢 하여 를 러  다음날의 活動에 

하니, 이러한 것을 三 一藏이라 한다. 乾彖의 亨 貞도 그러하여  資

始, 流形, 하는 亨 는 三 이 고 和하는 貞  一藏이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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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出  咸寧

는 乾의 象인데, 乾이 을 하  하여 하는 는 乾自體

가 아니라, 自 로는 陽 長의 인 九를 하고, 로는 陽 長의 

인 을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에 , 의 의 象이 있는 것이

 이는 陽體가 殖 을 함에 陽體의 體를 하는 것이 아니라 陽

體의 陽 를 함과 一한 이다. 그 의 를 八 로써 보

건  乾體의 陽 인 가 陽 인 中에 陽 인 를 含하고 體

의 巽股에 하여 를 하면, 는 스스로 하여 終하고, 는 

宮인 離火宮에 하여 體의 인 과 하면 이에 胎 의 形이 

하면  가 反 하여 童이 어 形體가 하니, 이는 이 終하

고 後 이 始하는 終 始의 象이  이가 出 의 이다.

 人 의 蓄 함이    域 로 어 의 를 하고 

域을 定함을 말함이니 과 의 相 한 는  의 域을 말함

이   과 丰(풀 할 ) 로 어  人 이  丰  의 盛한 

模樣 로  사람의 集 하는 人間 를 말함이다. 咸  골고루 라는 과 

女相 한다는 이 있고 寧  女가 하고 飮食한다 함이니, 家 의 

活의 安定하다는 인데 寧과 安의 相 한 는 寧  體를 主하여 

말하고 安  女體를 主하여 말하는 것이다.

咸寧이라 함  人 이 蓄 하여 의 域을 나 어 을 우고 

가  和 하여 安定한 活을 한다 함이니 이는 에  終 始하여 

을 育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 一節  八 의 乎 이

 로는 上九의 亢龍이니, 의 終  上九亢龍의 象이  의 始는 

彖의 出 의 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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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彖과 八

乾彖  가 의 亨 貞을 受하여 함을 象한 것이  八

가 한 長의 의 로  의 長育함을 象한 것이므로 彖辭의 

는 로 八 의 로 어 乾彖과 八 가 로 裏가 

는 것이다. 乾彖과 八 의 는 한 上經 의 乾 七宮의 

로 어 東  隨 이  東 巽  臨觀이  離는 嗑 賁이  

 復이  에는 가 없고 乾  无妄 이  

  이  東  習 離인데, 嗑 賁의 日中 가 陽의 象 로

 離에 있고 復  달의 盈 消 하는 象 로  에 있 니, 

이는 달이 陽의 앞에 있어 迷한 달이 는 象이  이 까닭에 復

에 迷復의 象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乾 에  한 八 는 長의 

의 迷한 달의 象이 고, 長의 의 洛書가 陽의 象인 九金이 

에 있고 달의 象인 二火가 에 있어 한 迷의 달의 象이 는 

것이다.

象曰  以自彊不

이라 함  의 上下 하는 象이다. 八 中에  日 인 乾

離는 上經에 있는데, 그 象에는 勢 至 兩 이라 하여,  

火의 體를 말하고 다음에 , 勢, 至, 兩 의 을 말하며, 雷

山澤인 巽 는 下經에 있는데, 그 象에는 雷, 兼山, 隨 , 澤

이라 하여  그 인 , 兼, 隨, 를 말하고, 다음에 雷山 澤의 

體를 말하니 이는 上經의 日  의 形四象이므로  그 體

를 말하고 다음에 그 하는 을 말하며, 下經의 雷山 澤  日

의 形이므로  그 하는 을 말하고 다음에 그 體를 말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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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乾의 德이니, 他 의 象에는 모두 을 말하고, 직 乾  象

에만 乾의 德인 을 말하니, 이는 乾에는 의 象이 있고  下

의 至 한 것인데 乾  統 로  宇宙 象을 具 하고 의 象만이 있

는 것이 아니므로 乾 를 쓰지 아니하고 를 쓴 것이다. 그러나 이 

에  다른 큰 이 있 니, 乾  의 로  의 를 하

는 象이 있 니 이라 함  의 의 組 을 말한 것이다.  

宇宙를 主宰하는 乾 의 象이   命을 하는 巽 의 象이   

乾을 世世 하는 의 象이니 는 그 가 이 는 것이며, 이 

至 한 로써 하면 스스로 間 로 擴 하는 과 間 로 

하는 이 하니, 間 擴  巽 의 이  間  

 雷의 이라 乾 命 이 雷 의 를 하여 三 一體의 命

體로  것이 곧 의 의 象이니, 그러므로  의 처음 로 

 의 의 象이다.

彊  弓과 (지경강) 로 어 弓이 하여 近 로부  을 한다

는 이니, 自彊이라 함  의 德修 하는 을 말함이 , 不  

 六五의 不可 과 의 不 之貞의 이니, 는 乾의 이 

中에 하는 象 로  日 이 往 하여 의 不 하는 을 말한 것이

다. 는 이 終하고 이 始하여 日 의 이 不 함을 말한 것

이다.

乾 象  九三 의 終日乾乾의 이니, 이는 사람이 의 사이에 

하고 九三  人 에 하고 있는 까닭이다.

라 함  乾 의 라는 로 , 乾  宇宙를 主宰하고 는 乾을 

하여 事하는 者이니, 그러므로 에 있어 는 달의 을 라하고 

人間에 있어 는 마음이 하고 事를 하는 에 있어 를 하

는 者를 라 하는 것이다. 中에 를 말함에는 달과 사람의 兩象

이 있 니, 辭 彖辭 辭는  를 말한 것이므로 거 에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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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을 象함이 , 그 의 人 를 말한 곳에는 모두 사람을 말함이

며, 이는 사람의 가 달에  下 하여 달과 사람의 가 相 한 까닭이

다.

經에는  賢人의 이 있 나,  賢人  一人의 兩 이

다. 賢人이라 함  그 人格이 하여 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이므로 人 를 하는 것을 賢 賢이라 한 것이 , 라 함  事

하는 에 있는 賢人을 말함이다.

潛龍勿  陽 下也 龍  德 也 終日乾乾 反復 也 淵 

咎也 飛龍  人 也 亢龍  盈不可久也 九 德不可

也

彖象에 陽을 말한 것   乾 九의 陽 下  六의 始凝과 泰彖

의 陽 과 否彖의 陽과 中 九二의 鳴 이니, 이는 다만 

陽을 陽 로 한 것이 아니라, 陽의 義는 日 에 하는 것이므로 

이 五 에 日 의 德하는 象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乾에 이 있고 

에 인 달이 있 니 乾의 陽 下는 달의 이 下에 있음이  

의 始凝  달의 의 凝한 것이며, 泰否는 乾 의 交不交이므로 日

의 消長을 象함이 , 中 는 달의 하는 象이므로 달의 에 

달의 자라고 있음을 象한 것이다.

陽 下也는 九 의 象이다. 陽이 下 인 下에 있 므로 潛의 象이 

 것이다

德 也는 九二 의 象이다. 九五의 德을 에 下 하여 함에 

가 모두 一하다는 이니 體가 陽體의 를 受하여 育하는 

象을 말함이 , 그러므로 의 育하는 의 象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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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復 也는 九三 의 象이다. 復 에 反復其 의 象이 있는데 이것  달이 

하고 復하여 다시 을 한다는 이므로 九三의 反復 도 한 陽

의 終하는 에  의 달이 한다 함이다. 그런데 復 의 달  陽의 

앞에 있는 復上 로  의 心 이 니, 이는 迷의 달이  乾九三

 間의 人 인 에 하고  의 中 인 五에 하므로 五

의 象이 어 日 의 相 하는 中宮이 고 거 에  이 終始하여 

달이 一 一陽하는 를 反復하니, 이는 乾 로부  乾 로 乾乾하여 

달이 陽의 뒤로 어가는 것이므로 의 中心에  나 는 心 이 

는 것이니, 이가 後得主의 달이다. 그러므로 復 의 反復其 는 달의 

復하는 의 를 말함이  乾九三의 反復 는 에  로 

어가는 一 一陽하는 를 말함이다. 復  乾 로부  二 四  四 四

의 에 하여 이 乾 의 를 受하여 달이 는 象이므

로 달을 復上에  하는 心 이라 하는 것이다.

咎也는 九四 의 象이다. 九四는 巽 의 에  乾陽을 受하는 것이

므로 하여 乾陽을 하면 로 치 아니한다 함이다.

人 也는 九五 의 象이다. 人 는 人의 함이니 乾 가 飛

龍 로  에 하여 을 하는 것 , 人事로써 보면 人間 에 

人의 하는 象이 는 것이다.

盈不可久也는 上九 의 象이다. 盈이라 함  盈하면 한다 함이니, 上九

는 乾陽의 上에 하므로 盈의 象이 는 것이다.  하면 하고 

하면 하고 하면 久한 것인데, 上九는 하  陽이 高하여 

치 못하고 하여 그 을 하여 久치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乾 는 

九, 九二에 龍德이 있고 九三, 九四에 德이 있고 九五에 德이 있어 諸

에 모두 德이 있  직 上九에 德이 없는 것이다.

德不可 也라 함  九 인 九五 의 象이다. 德이라 함  益 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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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의 惠 德, 六五의 以德의 로  乾體의 陽 을 體에 하여 

하는 의 德을 말함이니, 의  드시 의 中

心인 五  의 中心인 二 가 相應하여 한 後에 의 德인 

德이 는 것이 , 만일 陽이 中心에 있지 아니하고 陽이 巽股를 하

면 陽의 亡의 象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九五의 德의 에 는 巽股

인 群龍에게 陽 인 九를 치 말라고 한 것이다.

曰 者 之長也.... 曰乾 亨 貞

乾  의 辭, 辭, 彖辭, 象辭의 에 하여 지  것이니, 

처음의 者 之長也 一節  辭의 이 , 다음의 九曰乃至上九曰 

一節  의 이 , 다음의 潛龍乃至 下 也 一節  의 間  

를 말한 이 , 다음의 潛龍乃至乃  一節  의 間  를 

말한 이 , 다음  乾 始而亨 一節  彖辭의 이  다음의 

以 德 乃至亢之  一節  象辭의 이다 乾以 의 六 三 는 

모두 辭 다음에 彖辭를 두고 그 다음에 象辭 辭 象辭의 로 두

었는데 직 乾 는 辭 辭 彖辭 象辭 象辭의 로 두니, 이는 

乾  의  一한 로 두  함이다. 辭의 亨 貞에 

하여, 彖辭는 始 流形  和의 로써 解釋하고,  人 義

의 人 로써 解釋하니, 이는 彖辭는 로써 를 함을 말하고 

 人 로써 人事를 말하고 한 까닭이다.

이라 함  로써 보면 에  의 가 始 하는 象이 고 四

로써 보면 에 이 始 하는 象이 는 것이다. 이 처음 로 出 하

는 때는 치 아니함이 없 므로 之者 하고 그 이 長하여 이 는 

것이니, 이는 이 仁에  하는 까닭이다. 仁이라 함  의  같

 것이므로 열매의 를 한 仁이라 하는 것이며, 仁에 새싹의 나 는 

것이 곧 이니, 그러므로 仁과  모두 命의 하는 象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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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에  體가 는 것을 仁이라 하고 部에 現하여 하는 것을 이라 

하며, 仁의 體에  의 長하는 것이 곧 이다.

人 로 는 仁을 體로 하여 사람을 르는 을 이라 하는 것이다. 四德

中에 직 에 仁 을 兼 한 것  仁體 이 하여 이 는 까닭이

니 復 九에 以下仁 不 의 仁 을 兼 하고 辭에 之者  仁者 之

의 仁 을 兼 한 것이 모두 그 까닭이다.

亨이라 함  로써 보면 에  下 한 가 에  자라는 象이 고  

四 로써 보면 에 의 자라는 象이 는 것이다. 이 처음 로 자라

는 때에는 潔 치 아니함이 없고 潔 가 곧 美이며  이 美가 하

여 體를 이루고 있 니 이것을 의 라 한다. 人 로 는 사람의 하

는 가 곧 亨이니 亨이라 함  人間 의 自 스러운 秩 인 로  사

람의 과 人情에 어그러짐이 없이 美하게 相 하는 를 亨이라 하는 

것이다.

라 함  로써 보면 의 를 아  에  자라는 이 여 는 象

이 고 四 로써 보면 秋에 의 여 는 象이 는 것이다. 의 여 는 

때에는 陽이 體의 속에 하여 陽이 和 하면  그 의 의 情

을 具 하는 것이니, 이것을 義의 和라하며, 義라 함  質의 兩 이 調

和하여 一하는 것이니 臣 義, 義, 義 弟 같  것이 그 一 이다. 

人 로 는 人間 의 모든 矛盾 立을 調和하여 一로 和하는 을 

라 하는 것이다.

貞이라 함  로써 보면 이 여 어  에 閉藏하는 象이 고 四

로써 보면 冬에 의 藏하는 象이 는 것이다. 이 여 어  閉藏하는 

것  다음의 機에 다시 하  하여 그 를 蓄하는 것이니, 

이것을 事의 이라 하니, 事는 함이   後日에 새싹의 自出하

는 體이며, 그러므로 貞  의 自出하는 體이다. 人 로 는 心

의 體가 固하고 部에 을 藏하여 하는 世事에 應하는 것을 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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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는 것이다.

仁 義 의 四德에도 三 一藏의 가 있 니, 仁 義는 秋의 三 이

 事의  冬의 一藏이다. 一藏의 이라 함  의 仁과 待하는 

의 知를 말하는 것 로 , 四德  仁 義知로 는 것인데, 에는 知를 

말하지 아니하고 事의 을 말하니, 이는 知가 모든 의 自出하는 

體가 고 있  그것이 藏함이 貞固하여 現치 아니하는 까닭에 現

하는 의 現象만을 말하고 部에 深藏한 知를 말하지 아니한 것이다.

九曰 潛龍勿  也....

九以下 上九까지의 一節  辭의 이다.

曰이라 함 , 經에는 乾  을 라하고 를 사람에 擬한 것을 

人이라 하고 人이 의 任에 한 것을 聖人이라 하니 그러므로 

의 任에 하고 있는 聖人의 말을 曰이라고 하는 것이다.

九  九二에 히 龍德을 말한 것  이 兩 가 에 있어 龍의 體가 

는 까닭이니, 德이라 함  心의 體이다. 乾 下五 가 모두 의 盛德을 

말하 는데, 九五는 이므로 德이 고 九三九四는 八 의 

의 에 하고  人 가 므로 龍을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修 하

는 德을 말하고, 에 있는 九九二에는 龍德을 말한 것이다.

龍德의 隱한 者라 함  陽 의 轉飛動하는 陽體가 中에 있어 象이 

므로 潛隱한 象이 다 함이며, 그러므로 世를 移 치 아니하며 自 의 

을 現치 아니하며 陽이 中에 있어 人世를 하  치 아니하니, 

 의 陽 의 이   心의 閉 어 있는 象이다

는 古 의 이  는 의 中 함이며 는 한 의 로  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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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이니, 는 과 直 로  陽 의 動直한 象이며, 九는 

陽 을 치 못하  치 아니하는 것이다. 는 濟  上九 辭

의 의  相 하니 이는 終 의 終  의 에 모두 를 

두어  終한 者가 始에 한다는 을 한 것이며, 그러므로 濟의 

는 上九 辭의 終에 있고 乾의 는 九 辭의 龍德而隱 로부  不

可拔潛龍也까지의 中 에 있어, 陽 의 終이 의 始의 中心에 

들어 을 象한 것이다.

樂  上 로 을 하여 함이 , 는 의 下 함이니, 九는 下에 

있어 潛하 , 의 에 있어 가 動하고 있 므로 上을 하는 樂  

하고, 陽이 中에 하여 하는 는 하는 것이다. 乎라 함  

乾의 德 이 하여 한 것이며, 拔  泰否의 拔 의 拔로  體

의 陽 를 體에 하는 象이니, 九는 龍德이 乎하여 하  아직 

하여 치 못하므로 를 拔치 아니하고 潛隱한다 함이다.

九二曰 龍  人 也...

龍德  陽 의 轉飛動하는 陽體이  正中  統體에  그 中이 는 것이

니, 九二는 의 中心에 龍이 하고 있 므로 龍德의 正中한 象이 는 

것이다.

九二는 亨 로부  貞 로 어가는 中心 로  乾 가 하여  

命을 正하는 象이 있 므로 을 말하니,  과 로 어 

事를 更하여 한다는 이다. 乾 가 하는 때에는 事를 함에 

을 信하게 하고 을 하고 비뚤어짐을 막고 을 두고 世를 하게 하

니 이라 함  之者 의 이라 世를 하여 새로운 한 世上이 

한다 함이  自己를 자랑하  하여 남을 하지 아니하고 九五의 德

을 受하여 上에 及하여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 이가 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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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이  乾 의 德이다.

六 中에 직 九二에만 ｢ 曰｣이라 하고, 과 辭의  解釋

에도 ｢ 曰｣을 한 곳이 있 니, 이라 함  日 의 法 이  거

에 한다는 을 寓한 것이라, 의 과 의 解釋에 ｢ 曰｣을 말

한 것 , 그 에 日 의 하는 象이 있는 까닭이며, 九二 는 달의 始

하는 이므로 과 의 象이 있어, 日 의 하는 象을 말한 것이

다.

辭에는 九五  九二에 모두 人을 말하 는데, 에는 九五에만 

人을 말하고 九二에는 人이 없고 德을 말하니, 이는 九五는 德의 

로  의 中心이므로 人의 象이 고, 九二는 上의 의 中心 로

 九五의 德을 受하는 것이므로 德의 함이 하고 德이 하고 

하여, 上의 人 의 德의 象이 는 것이며 九五의 人과 九二의 人  

한 二 人이 아니라, 九二는 始 하는 人이  九五는 德한 人

이니, 그러므로 의 人  乾 資始하는 陽 를 體에 하는 象의 

人이 는 것이  上의 人  德을 受하여 人間 에 하는 

德이 는 것이다.

사람의 을 正함에는 三 一藏의 象이 있 니, 心  部에 있어 一藏

이 고 는 사람의 를 部에 하여 三 이 는 것이다. 의 

信  人 이니, 人  사람의 말의 信한 것이  의  菫 이니 

菫  의 이라, 에 맞는 말이 이 는 것이 , 閑  이

니 實한 말이 이 는 것이라, 이 信   의 三 이  世를 

하게 하  하지 아니하고 德이 하고 함  心의 一藏이다. 의 

三 이 信 하고 心의 一藏이 하고 한 것이 곧 사람의 의 正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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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三曰 終日乾乾...雖 咎矣

의 德修  의 이니, 辭에 ｢富 之  日 之 盛德｣이

라 하고  ｢可久 賢人之德 可 賢人之 ｣이라 하고  ｢  聖人 以

德 而廣 也｣라 한  이 德과  모두 을 말한 것이므로 九三과 九

四의 德修  한 을 말한 것이다. 이라 함  는 陽의 

하는 法 이   달의 하는 法 이라, 九三九四에 日 의 相 하

는 象이 있 므로 히 의 를 말한 것이다.

德을 함  忠과 信 로써 하고 을 修함  修辭  立 로써 하는데, 

여 에도 九二  같이 心의 一藏과 의 三 의 가 있다. 忠  中心의 

忠함이니, 이는 心의 一藏이  信  人 의 信함이  修辭는 의 正

함이  立  의 實함이니 信, 修辭, 立  의 三 이다. 

는 一藏한 心이 忠하고 三 하는 가 信하고 修하고 立하고 하면 德을 

하고 에 하여 을 體得하는 것이다.

라 함  辭에 ｢ 는 動의 微함이  의 함이라｣하니  이라 

經의  모두 달이 비로소 陽의 을 는다는 이며 義는 

辭에 ｢ 陽의 義는 日 에 한다｣하니 經의 義 는 모두 陽相 의 

로 어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九三의  義는 한 日 相 하는 

을 말한 것이다.

九三  陽이 終하고 달이 始하고 하는 終始의 이므로 달  그 至

할 데를 知하여 거 에 至한 까닭에 陽과 비로소 相 하여 을 아  

日이  것이 , 陽  그 終할 데를 知하여 거 에  終한 까닭에 달

과 相 하여 陽의 義를 하는 것이니, 可 可 義가 곧 日 의 

이다. 日 과  一 의 體 로  日  의 體이   

日 의 이니 體 는 日  이  이 는  人 이라, 그러

므로 辭에는 ｢ 陽의 義는 日 에 하고 의  至德에 한다｣하

여,  의 日 을 말하고 다음에 人 의 에 미쳐  사람의 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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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 이 를 본 는 것임을 말하고, 의 九三에는  德修 하는 

人 의 을 말하고 다음에 可 可 義하는 의 日에 미쳐  사

람이 을 體得하여 로 하는 人 의 를 말한 것이다.

上  下 는 上乾下乾의 乾乾을 말함이  는 高亢함이  는 의 下

함이니 上 不 는 上 에 있는 陽이 中에 함이  下 不 는 

下 에 있는 달이 線上의 에 있음이다. 사람  上不 下不 하

면 日 의 可 可 義함과 같이 能히 의 德 을 修한다 함이다.

九四曰 淵... 咎

九四는 雲 雨 의 이니, 雲  上하고 雨는 下하며, 上함  이  下함

 이므로 上下 의 象을 말한 것이다. 德  德을 높이는 것 로  

에 屬하여 上 의 象이 고 修  을 히는 것 로  에 屬하여 

下 의 象이 니, 그러므로 德과 修 이 곧 雲 雨 하여 上下 하는 

象이 는 것이다. 이라 함  主를 得치 못하여 陽의 가 없음이

니, 九四가 陽龍 로  巽股의 에 하여 上하고 下하고 하여 陽의 

가 없  비뚤어진 軌 를 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하는 象을 말

한 것이다. 이라 함  雷 相 하는 의 이므로  龍과 巽

股가 相 치 아니 함이니 하고 하고 하여 雷 이 相 치 못하  

이 에  離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淵의 象을 말한 것이다. 달의 

에는 을 受하는  受치 못하는 가 있 므로 雲上雨下하면  그 

에 及코자 함이니, 그러므로 陽이 치 아니하는 것이다.

九五曰 飛龍  人 也

九五는 飛龍 九의 이므로 가 相從하고 陽이 相交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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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 있는 것이다. 의 하는 것  드시 에  하고 六

四 中에  乾九五가 德의 이므로 乾九五에 의 象이 있어 

의 象인 羲八 가 長의 象인 八 로 한 象을 말한 것이다.

의 長하는 것  形에  形 로 고 다시 形 로 돌아가는 것이

니 그러므로 羲八 가 八 로 하는 를 보건 , 聲 應

는 形한 이  火燥濕  形의 始 하는 이니 이는 形한 에  

形한 로 하는 것이  雲龍 는 雲의 가 龍 의 形을 從하

는 것이니 이는 形의 함이며 形이 이미 하면 이에 中의 

한 聖人이 하여 三 가 하며, 하는 乾  이니 이는 

이 여 어  形에  形 로 하는 것이다.

聲相應이라 함   雷이  離는 로  雷 이 一한 雷聲인데 

羲八 의 東 의 이 東 의 離 에 移하여 八 의 東  로 

니 이는 聲의 相應함이  相 라 함   이  는 澤 로  

澤이 一한 인데 羲八 의 東 의 가 의 에 移하여 

八 의  로 니, 이는 가 相 함이다. 流濕이라 함  

는 이  濕  의 의 象이라, 羲八 의  이 의 

에 移하여 八 의  로 니, 이는 가 濕에 流함이 , 

火 燥라 함  火는 離이  燥는 乾金의 象이라 羲八 의 東  離가 

의 乾 에 移하여 八 의  離로 니, 이는 火가 燥에 함

이며, 體陽體의 殖 를 濕과 燥로 한 것  이 의  乾의 金

의 象에 基한 것이다.

雲從龍이라 함  에 雲雨의 象이 있고   의 相 한 巽

에 雲의 象이 있어 과 에 密雲의 象이 있는 것이며, 龍  象이

니 羲八 의 의 이 東 의 에 移 하여 八 의 東  

로 는 것이 곧 雲이 龍을 從함이  從 라 함  달에 의 象이 

있는데 乾陽  달의 이 고 澤  달의 이 므로 乾과 에 

의 象이 있는 것이며,  巽象이니 羲八 의 의 巽이 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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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移하여 八 의 東 巽 로 는 것이 곧 이 를 從함이다.

의 移에 하여 聲  火 雷 의 六 가 를 從하여 을 하

는데 의 하는 때에는 사람의 活도 한 하는 것이므로  

드시 聖人을 하여 사람을 가르치고 活을 하는 것이니 이가 聖人

而 睹의 이다. 九五에는 人과 聖人의 兩象이 있는데 그 相 한 

는 의 한 사람을 人이라 하고, 人 로  의 任에 한 사

람을 聖人이라 한 것이다.

에 한 者는 陽인 乾이 , 下에  上하는 者는 의 上 하여 에 

하는 山이니, 그러므로 陽의 乾  하는 山上에 있어 羲八

의 의 乾이 의 에 移하여 八 의 乾 로 니, 이

는 에 한 乾이 下에  上하는 山을 함이 , 에 한 者는 인 

이  上에  下하는 者는 의 下 하여 에 하는 巽 이니, 그러

므로 의  한 下에 있어 羲八 의 의 이 의 

巽 에 移하여 八 의 로 니, 이는 에 한 이 上에

 下하는 을 함이다.

八 는  그 를 從하여 하는데, 羲八 의 의 과 

八 의 長의 이 한 를 從하여 하는 象이 있 므로 그것을 

乾九五에 말한 것이다.

上九曰 亢龍  也... 動而 也

貴는 乾의 象이니 上九는 乾體로  貴의 象이 는데, 亢하여 陽이 

할 곳이 없 므로 라 한 것이 , 上九는 陽 의 上 에 있 므로 高

의 象이 는 것이 ,  의 象인데, 陽의 高亢  곧 을 치 못함

을 象한 것이므로 의 象이 는 것이다. 賢人이라 함  달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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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한 것이니, 上九의 相應하는 인 九三의 가 곧 賢人이며 上九는 上

에 하고 八 의 東 에 하여 달의 消하는 象이므로 달의 

이 下 의 九三에  하고 있 , 上九의 消함을 치 못하는 것이다.

動而 라 함  動하면   의 을 하여 陽이 中에 하

여 하여 育치 못하는 것이다.

潛龍勿 下也 龍 也 終日乾乾 事也 淵自 也 飛龍

上 也 亢龍 之灾也 乾 九 下 也

이 一節  間의 로써 陽 의 하는 象을 말한 이다. 九에 下

라 함  그 가 下에 있음이  九二에 는 廢止함이  라 함  九

二는 달의 體로  의 陽 를 受하는  受치 못하는 가 있어 

로는 廢止한다 함이니, 九의 下  九二의 는 井  六 象의 下  

 一한 이며, 九三에 事라 함  이 終하고 始하여 을 

함이  九四에 自 라 함  에 及하  하여 함이  九五에 上

라 함  는 上에  를 下 하여 陽의 和하는 것인데 九五의 飛龍에 

陽 을 하는 象이 있어 上에  下를 함이  上九에 之灾라 함  灾

는 火로  이 火災함이니, 消滅하는 을 象함이  陽 의 上九는 

陽의 消하는 곳이므로 의 灾가  것이며 九에 下 라 함  九五는 

乾 과 九의 이므로 九五에는 上 라하고 九에는 下 라 하니 兩

者가 一한 의 一한 인데, 다만 九五는 이므로 者의 를 말

하고 九는 의 陽相交하는 것이므로 의 하는 인 下를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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潛龍勿 陽 潛藏 龍 下  終日乾乾  淵乾

乃  飛龍 乃 乎 德 亢龍  乾 九乃

이 一節  間의 移로써 陽 의 하는 象을 말한 이다. 九에 

陽 潛藏이라 함  陽 가 下에 藏하여 出 치 못함이  九二에  

과 陽 이 相雜하여 形質에 彩가 함이   의 함이니 下

 가 로부  陽 을 受하여 을 함이  九三에 

이라 함  달이 陽의 뒤에 있어 을 하여 하는 를 함이  

九四에 이라 함   己日의 로  九四가 巽 의 에 하여 乾

陽의 를 部에 함이  九五에 德이라 함  德  에  를 

하여 에 하고, 에  한 을 에  하여 不已하는 의 

德을 말함이니 九 九二의 龍德과 九三九四의 德  모두 九五의 德

에  受한 것이다. 上九에 이라 함  陽 가 上 하는 에 

하여 消하는 가 이다.

九에 이라 함  聖人 之의 로  의 한 法 을 이 法하

여 을 하는 것을 말함이니 가 을 하는 自 法 이 곧 

이며 乾 의 九는 을 하는 을 하는 것이므로 九에  

을 한다고 한 것이다.

以上 二節  乾 를 다시 間의  間의 移로써 解 한 것이다. 

라 함  事 의 動하는 狀 를 象한 것이  事 의 動  間의 

 間의 移를 라  하는 것이니 辭에 ｢六 相雜 其 ｣이라 

함  는 間의 移를 말함이   間의 ( 曰 )를 말

함이다. 그러므로 乾 에는 를 解釋하고 다시 間의  間의 

移로써 辭를 解釋하여 經 辭解釋의 凡 를 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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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 者 始而亨者也...雲 雨 下 也

이 一節  彖辭의 이다.

의 亨 段階는  形質의 育이 있고 아직 의 情을 具치 못하

는 것이므로 乾 이라 함  이 始하여 그 形이 長하는 것이며, 貞段階

는 形質이 이미 定하고 의 情이 하는 것이다. 彖辭에는 命을 말

하고 에는 情을 말하니, 命  의 賦 한 命이  情  에  

하는 能이라 彖  를 말한 까닭에 命이라 하고  人

를 말한 까닭에 情이라 한 것이다.

乾始라 함  乾 의 始함이  美라 함  의 하는 亨이  라 함  義

의 和함이니 乾 이 을 始하고 美  로써 그것을 히 長育하고 統

一 로 義和하여 下의 을 모두 裁 하  乾 의 統  自

스럽게 하여 그 統一하는 形跡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不 의 ) 의 

 모두 一한 自 法 에 統一 고 있  自의  其 立

活을 하는 것 로 어 自 法 에 裁 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 니 

이가 乾 의 矣哉한 以이다

哉乾乎라 함  乾의 象을 말함이  乾에는 辭의 亨 貞의 四德과 

辭의 潛  惕  飛 亢의 六龍이 있 니, 四德과 六龍이 곧 哉한 

以이다.   中 正  亨 貞의 四德을 말함이  六 揮는 潛 惕

飛亢의 六龍을 말한 것이며, 辭는 이  辭는 이라 사람의 

 日 의 深 한 로부  는 것이므로 에 屬하고 

情  달에  가 의 相 하는 로부  는 것이므로 에 

屬하니, 그러므로  深 한 을 말함이  旁 情  

의 하는 情을 말함이다.

 糸  屯 로 어 屯 의 經綸의 로  盤桓하여 한 象이  

는  로 어  을 한 의 로  澤이 聚하여 深한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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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火의 한 것 로  火 한 象이니, 이라 함  사

람의 이 하고 深하고 하다 함을 말함이  旁 이라 함  日  

과 같이 中心 로부  形 로 하여 하는 것이니 의 能이 

에  하는 것을 旁 情이라 한 것이다.  人 를 말한 까닭에 

辭의 四德을 로 解釋하고 辭의 六龍을 情 로 解釋하니 이는 

한 仁  義 知는 이  潛 惕 飛亢  情이라 함을 말한 것이다.

彖辭에는 雲 雨 를  말하고 다음에 御 을 말하며 에는 御 을 

 말하고 다음에 雲 雨 를 말하니 이는 彖辭는 의 을 말한 

까닭에 雲 雨 品 流形한 뒤에 乘龍御 하는 것이   사람의 情

을 말한 까닭에 사람의 이 하여 에 한 뒤에 의 事 을 하

여 下가 하는 것이다.

 以 德 .... 弗 也

이는 九 象의 陽 下也의 이다.

日可 之라 함  日 한다는 도 고 陽의 을 한다는 도 

니, 辭 의 不 의  相 하는 것이  陽이 下에 있 므로 隱而

而 이 는 것이다.

이라는 말  潛之 也 亢之 也 妙 而 이 있 니, 乾 上의 

도 한 의 이다.

乾五 之象 上之  潛 亢亦 之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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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以聚之.... 德也

이는 九二 象의 德 也의 이  辭 의 德 而  一한 이

다.

가 德을 修함에는 聚 辨 寬  仁 의  가지가 있 니, 이는 四

情에  나  것이다. 九二에 命의 象이 있 므로 한 에  하는 情

의 象이 있 니, 以聚之는 聚의 情이  以辨之는 應의 情이  寬

以 之는 久의 情이  仁以 之는 에만 있는 正 의 情이다. 彖辭의 

에 ｢ 貞者 情也｣라 한 것도 九二가 貞의 로 어 命과 情의 

象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德이라 함  乾 의 德이  德 의 德이니, 이는 九五 德의 에  

下 하는 德이며, 德의 下 가 곧 人의 象이다.

九三 重 而不中....雖 咎矣

이는 九三 象의 反復 也의 이다.

重 이라 함  上乾下乾의 에 있음을 象함이  中치 못하고 不 不

하여 間의 人 에 있 므로 下乾上乾하여 一 一陽하는 를 反復

하는 것이며 體가 陽을 하는  치 못하는 가 있음을 因하여 그

心을  하면 비록 中을 涉하여 하  陽이 치 아니 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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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四 重 而不中.... 咎

이는 九四 象의 咎의 이다.

上乾下乾의 에 있어 中치 못하고 不  不  不 人하여 中에 

있 니 이는 不定의 象이다. 이라 함  不安定함이  라 함  心

의 枝 定함이니 九四는 中의 安定치 못한 에 있 므로 스스로 

하여 한 後에 陽이 相 하여 치 아니하여 에 及하는 것이다.

六 中에 직 九三과 九四에만 를 말한 것  重 不中한 에  

가 德修 하여 九三에  反復하고 九四에  하고 함을 말하  

함이다.

人者 其德....況 乎

이는 九五 象의 人 也의 이니, 人  ｢ 人｣ 는 ｢그 人｣

이라는 로  人 의 人을 함이다.

其德 日 其  四 其 는 그 事象이 에 나타난 三

이  其 凶  形 體한 一藏이다. 이라 함  엇인가 하

면 에는 一 이 있고 이 의 을 함에는 마치 사람이 

을 함에 耳 目 口  이 其 任務를 나 어 部 로 

動 함과 같이 도 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 여러 이 其 

맡  의 任務를 하는 것이 , 이 이 곧 이다.

는 體 의 이    統體의 이니  一  

 統體의 이므로 거 에는 만 있고 가 없 며 의  이미 

體를 가지고 있 므로 거 에  의 두 이 아울러 있는 것이다. 

其 凶이라 함  人의 凶이 곧 의 凶이  의 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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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곧 의 凶이므로 人  로 더불어 그 凶을 하고  

로 더불어 그 凶을 하여 에 하  이 치 아니 하는 것이다. 여

에 이라 함  의 하시는 를 말함이니 그러므로 이 치 아니

한다 함  곧 이 치 아니 한다는 이다.

의 凶이라 함  엇인가 하면, 에 「 害盈而 」이라 한

 의 하는 것  이 고 害하는 것  凶이 는 것이다.  

슨 까닭에 사람을 하고 害하고 하는가 하면 사람  에  하여 

의 長 法 에 하여 하고 있 므로 사람의 하는 法  곧 

의 인 의 法 이며 그러므로 의 凶  한 사람의 凶

과 一致하니 이가 이 사람을 하고 害하는 象이다. 그런데 이 사

람에 하여 害의 을 함에는, 한 者를 로 하고 惡한 者를 

로 害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辭에 「 不 不 以  惡不 不

以滅 」이라 하니 이는 도 많이 하여 한 後에 을 는 것이 , 

惡도 많이 하여 한 後에 害를 는다 함을 말함이다. 一 을 

하  조  하고 다시 치 아니하여 이 치 아니하면 하는 이 

지 아니하고 惡을 하  조  하고 다시 치 아니하여 惡이 치 아

니하면 滅 하는 害가 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 長 의 

에 하여 을 하면 이 長 하여 로부  을 아  가 

하는 것이니 이가 의 하다 하는 것이  惡을 하면 惡이 長

하여 로부  害를 아  쭉 이가 는 것이니 이가 의 凶하다 

하는 것이다. 의 盈과 , 이것을 人事로써 보면 盈  盈함이  

 함이다. 惡의 한 것이 곧 盈이   의 한 것이 곧 이니 

그러므로 사람의 盈한 者는 로부  害를 아  凶하고 한 者

는 로부  을 아  한 것이다.

九五 의 人  象의 人 의 人이  는 의 로  乾陽을 

體에 하는 이 곧 이니 는 을 한다 함이다. 에 

하  이 치 아니한다 함  의 開闢하  以 에 人이 을 하



乾

- 197 -

 에 치 아니한다 함이  에 後함에 를 한다 함  의 開

闢以後에 를 하여 을 하면 에 한다 함인데 九五에 

의 開闢以 과 開闢以後의 象 로 는 의 의 象인 羲八  長

의 의 象인 八 가 있다. 羲八 는 의 開闢하  以 의 

한 象을 寫한 것이니 이는 에 함이  羲八 가 에 

하  의 하는 가 에 如實히 나타나고 있 니 이가 不

이다. 八 는 이 開闢한 以後의 長하는 象을 寫한 것이니 

이는 에 後함이  八 가 에 後하여 의 하는 가 

에 如實히 나타나고 있 니 이가 이다. 羲八 는 에 하므

로 의 象이 고 八 는 에 後하므로 의 象이 니 이는 

長의 에 있어 는, 의  이 고 長의  이 는 

것이며 이 하여 長 로부  의 로 어가는 때에는 

長  모두 이 고 의  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經(周 )  이 고 正  이 는 것이다.

况 乎의  其 凶의 이니 도 人의 한 

의 를 치 못하므로 의 인 도 한 의 를 치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羲八 의  八 의 는 도 치 못하고 

사람도 치 못하고 도 치 못하여  人 이 모두 그 長 의 

를 라가  長 의 을 하는 것이니 이가 이 로 더불어 

하고 로 더불어 相 하고 한 以이다.

四 日

四 의 象 , 八 의 四正 로써 보면  正 이  離는 正 이  

는 正秋이   正冬이며 中에 四 를 말한 것  統 인 乾 以

에 五 가 있 니 豫  觀에는 「四 不忒」이라 하고 에는 「四

」라 하고 과 節에는 「四 」이라 하니 象과 로써 보면 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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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觀  이   秋의 交이   秋이  節  冬이다. 과 

節에 四 를 말한 것   의 離로부  의 로 는 正秋이  節

 의 로부  의 로 는 正冬인 까닭이다. 로부  하

는 解  로부  離하는 嗑에는 과 의 四 를 말하지 아니하고 

豫  觀에 四 를 말한 것  슨 까닭인가 하면, 四 라 함  長 의 

이  과 의 長  드시 雷 의 가 乾 命 을 하여 上

에 流 하여 을 吸取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八 의 流 이 東과 

東 의 雷 에  始하는 것이  이가 雷 이 에 하는 豫  觀에 四

를 말한 以이다. 秋冬에 을 함에는 을 吸取하지 아니하고 이미 

吸取한 澤을 資賴하여 陽의 과 雨 을 아  凝 하는 것이므

로 火  澤 로  과 節에 四 를 말한 것이다.  雷 의 이라 

豫 觀의 雷 이 하여 命 을 하는 이 어 長에  로 

어가는 의 를 하고 있 므로 에 四 의 를 말하고 

로는 豫觀의 長과 節의 의 中間에 한 것이다. 中에 日 을 말한 

것  統 인 乾以 에 직 豫   離이니 離는 上離下離인 까닭에 

의 象이 있어 日 의 이  것이  豫   四 인데 四 는 日

의 에 하여 하고 日 의  의 에 하여 하며 

四 中에  를 한 는 직 豫  이므로 이 두 에만 日 을 

말한 것이다. 

亢之 也.....不 其正者 其 聖人乎

이는 上九 象의 盈不可久의 이다.

知 而不知  知 而不知亡 知得而不知  모두 盈의 象이  盈한 者는 

드시 하여 久치 못한 것이다. 聖人을 거듭 말한 것  者는  

亡 得 을 知함을 聖人이라 한 것이  後者는 不 其正함을 聖人이라 한 

것이다. 에는  亡 得 을 말하고 뒤에는  亡만을 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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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不 其正의 이 곧 의 인 까닭이다.

辭에 「   久 裳 而 下 盖取諸乾 」이

라 하니 乾 에는 久의 가 있는데  이 乾 의 를 法

하여 한 까닭에 久한 것이  上九는 之災의 象인데 이 乾 의 

를 知치 못한 까닭에 盈하여 久치 못한 것이며 其 聖人乎라 함  

久의 를 知하여 不 其正한 을 한 것이다. 

正이라 함  乾의 中正의 正 로  貞하여 保 한다는 이니 上九는 

陽 의 에 있 므로 保 한 後에 亡치 아니하는 것이  그러므로 動

하면 가 있다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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迷 = 하면 迷하고,  後得主 = 後하면 主를 得하여 하고, 에는 

迷하고, 後 에는 主를 得하여 하고, 中  이다.  之胎宮 

復 也(正 )

 로  形質의 을 象하고 을 하여 하는 것이다. 

이 三 인 인 때에는 의 象이 는 것인데 上 下 의 六 로 

는 때에는 上에도 가 있고 下에도 가 있고 하여  달의 象이 는 

것이  는  로 어 가 하여 을 育하는 象이 

니 이는 이  달에  하고 있음을 象한 것이다.

 亨 之貞. . . . 安貞

乾 에는 陽의 象이 있어 彖辭가 八 를 하고 있는데 는 

乾을 하는  달의 象이 있어 彖辭가 한 八 를 하고 

있  陽의 는 하고 달의 는 하니 이는 는 이  陽

이 中에 있 면 하고 彖辭는 로  달의 의 象이 어 陽

에 屬하므로 달의 이  中에  하고 있는 까닭이며  乾  統

이므로 그 彖辭가 八 의 體를 하고 있   

로  을 統치 못하므로 八 의 만을 하는 것이다. 陽  

에  出하므로 이 乾 로 어 乾 의 乾  八 의 에  

始하는 것이  달  에  하므로 가 로 어 의  

八 의 에  始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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彖辭  八

彖辭는 달이 陽의 을 受하는 象이니 달의 이 乎 에  始

하여 하여 의 하는 를 말한 것이다. 乾  辭의 달의 

 陽 의 에  본 이   彖辭의 달의  달의 에  

본 이다.

至哉 資 乃 ----------------------- 乎

德 含弘 品 咸亨-----------------致役乎

柔 貞 ----------致役乎  相 乎離

迷 後 得 -----------------------------相 乎離

得 乃 東 乃終 --------  --------- 乎巽

安貞之 應 ----------------------------- 出乎

辭  八

 辭는 달의 이 陽 를 受하는 象이니 달의 이 乎巽에  始

하여 하여 陽 를 受하는 를 말한 것이다.

上六--------- 乎乾

六五--------- 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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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四---------致役乎

六三---------致役乎  相 乎離-------- 六

六二---------相 乎離

六--------- 乎巽

는 달의 象이 고 있 므로 彖辭는 달의 의 象이 어 陽이 中

에 있어 그 이 하고 辭는 달의 의 象이 어 이 中에 있

어 그 이 하니 그러므로 彖辭는 八 의 를 하여 

離巽의 次로 고 辭는 八 의 를 하여 六巽 六二離 

六三離  六四  六五 의 로  것이다. 辭가 이  같이 하면 

上六  드시 六五 를 지나  의 乾 로 하는 것이  乾  陽

로  陽이 相薄하여 하고 있는 이므로 上六에 龍 의 象이 있는 

것이다.

彖曰 至哉  資始 乃

이 一節  辭의 의 解釋이  八 의 에 하는 것이다.

가 相交하여 을 함에는  陽 로써 陽 를 삼고 는 달로

써 을 삼아 陽의 陽 속에 있는 가 달의  속에 있는 澤과 

하면 그것이 하여 의 를 하는 것이다. 는 乾 이  

澤  이니 이라는 는  달을 하여 말한 것 로  의 

胎宮中에 의 形質을 하는 인 澤이 있다 함이  마치 女體의 股

의 속에 인 가 있음과 一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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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 에  이 資始하고 에  이 資 하니 資始라 함  의 함

이  資 이라 함  의 함이니 이는 辭에 「乾知 始 」

의 이다.

至는 飛鳥가 高 로부  下하여 에 至한다는 이다. 至哉라 함  에

 에 下하여 어느 致 에 이른 것이니  달의 澤 로  人

에 있어 는 女體의 의 象이 고 는 女體가 體의 陽 를 受

하는 宮의 致 에 있는 것이므로 을 至 로써 한 것이다.

의  乾의 과 함이니  乾의 德 의 함이   의 

德 의 함이라 乾  至 至 한 의 德 이 있어 能히 資始資

하므로  하여 을 한다고 한 것이다.

 一節  한 六五 의 黃裳 이  의 下經의 咸 이다.

 德  含弘  品 咸亨

이 一節  辭의 亨의 解釋이  八 의 에 하므로 히 를 

쓰고 의 의 德을 말한 것이니 乾彖이 乾에 하는 곳에 乾 라는 乾

를 쓴 것과 一한 이다.

의 體는 이므로 重 의 을 取하여 라 한 것이  을 한다 함  

는 을 하여 하는 것이므로 輿가 을 하는 象이 는 것이

다. 이라 함  가 없음이니 狀의 이 軌 를 하여 形體

 이 모두 가 없음을 象한 것이  이는 德을 말함이다. 德

이라 함  는 하여 을 하고 그 體가 狀 로 어 로 

다 함이다. 含弘  이 乾 로부  의 를 受하여 含 育함이 

弘廣한다 함이  는 이 乾 로부  陽 의 을 受하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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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함이 하다 함이니 含弘 는 이 乾을 受하는 象을 말함이다. 品

  달과 陽의 三 形을 竝 한 것이니 이 乾을 受하여 含弘

하므로  달과 陽이 골고루 로 하여 모두 한다 함이다.

自至哉  至品 含亨之 亨  陽   달의 하는 象을 말함이  

 以下는 貞 로  달의 의 象을 말한 것이다.

이 一節  한 六四 의 括囊이  의  壯이다.

  柔 貞 

이 一節  辭의 之貞의 解釋이  八 中의 과 離에 하

여 달이 陽의 을 아  을 비추면  함을 말한 것이다.

乾  象이   象인데 乾 을 陽關係로써 볼 때에는  는 

陽의 義가 없 므로 을 라 한 것이다. 는 의 이  가 

아니며 의 로  를 함이 한 것  직 달이니 이라 

함  달이 의 周 의 軌 를 함을 말함이다. 柔 이라 함  柔는 

의 體이   의 로  이 乾의 하는 陽 를 受하는 

이 곧 柔 이니 이는 乾의 과 하여 말한 것이다. 에 柔 이

라는 말  과 에만 있고 이라는 말  乾   에만 있는

데  모두 乾의 陽 를 하는 에 있고 柔  이 乾陽을 受하

는 과 에만 있 며  의  拯 는 한 의  相 하

여 달의 象이 는 것이다.

辭의 貞을 彖辭에  解釋함에 貞 그 로 쓴 것  乾彖의 乃 貞 

彖의 柔 貞 彖의 以 貞 中 彖의 以 貞 彖의 以 貞의 五

뿐이 , 이는 모두 의 能 을 말함이며 의  에 

를 말한 것  모두 달의 象이니 柔 貞  달이 陽의 陽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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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하여 하는 이 能하다 함을 말함이다.

이 一節  한 六三 의 含章이  의  이다.

迷  後 得

이 一節  辭의 迷後得主의 解釋이  八 의 相 乎離의 에

하여 陽과 달의 互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辭에는 往을 

迷의 上에 하고 彖辭에는 을 의 下에 하니 이는 는 

달의 象이라 辭  彖辭에  一句로써  上에 하고  下에 

하여 一節과 迷一節이 모두 달의 象이라 함을 한 것이며 다만 

相 한 는  달의 함을 말함이  往  달이 陽

을 相 함을 말함이다.

辭에는 後得主 라하고 彖辭에는 後 得 이라 하고 에는 後得主而

이라 하니 이는 得主가 곧 이라 함을 로 한 것이다.

달의 함이 陽의 앞에 있는 것을 한다 하고 陽의 뒤에 있는 것을 

後한다 하는데 달의 함이 陽에 하면 後 이 어 이 漸消하는 

것이니 이가 곧 迷이  迷는 달의 象이며 달의 함이 陽에 後

하면 이 어 이 漸 하니 이가 곧 後得主이  後得主는 後하면 

하여 主를 得하는 後 달의 象이다 라 함  一 一陽하는 것인데 달의 

이 迷하면 消하여 日 이 一 一陽하는 를 치 못하니 이가 곧 

이다. 後得主 라 함  달이 陽의 後로 어가  달이 면 長

의 이 의 로 하는 것이니 의 이 곧 의 의 段階

가 다 함이다.

이 一節  한 六二 의 直 이  의 家人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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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  乃  東  乃終  (安貞之  應 )

이 一節  辭의 得  東  安貞 의 解釋이  八 의 巽

에 하니 巽  달의 體이므로 여 에 得  (安貞)의 象을 말한 것이

다.

 體의 이니 곧 달의 이며  로써 를 삼는 것

이므로 달의 의 는 곧 陽의 이며 乃 이라 함  달의 體

가 에  그 인 陽을 從 하여 을 한다 함이니 여 에 라 

함  乾九五에 雲從龍 從  其 也의 이다. 그러므로 得 乃

 달이 에  陽을 從 하여 을 한다 함이  이는 後得

主의 달을 말한 것이다.

달  에 이르면 의 東 을 하여 消하는 것이므로 달의 消하는 것을 

東 이라 하며 이는 迷의 달을 말한 것이다. 달의 消하는 때는  

달과 陽이 一直線 로 어 이 는데 달  의 胎宮이므로 母體인 

 胎宮인 달이 陽과 一直線이 는 때에 모두 一體가 어 陽의 陽

를 受하고 달의 이 復 하는 것이  달의 의 復 하는 것이 

곧 이니, 이라 함  한 의 함이다. 달  每 에 하고 하

고 하여 의 象이 는 것이다. 彖의 迷後得主는 每 의 의 

로써  달과  달의 象을 말한 것이  의 달이 陽과 하고 

陽의 뒤로 어가   달로 는 것이 곧 乃終 이다.

安貞之  應

이 一節  辭의 安貞 의 解釋이  八 의 에 하니  陽

에  는 乾 로  달이 그 部에 受하여 保 하여 育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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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一節  한 의 益이니 安定 應  益 의 動而巽日 이

다.

九四의 (復 命 )安貞 이라 함  에 할 의 育을 말한 

것이므로 彖의 安貞 도 한 의 受한 를 말하는 것이다. 安  

女가 深 中 에 있어 하다 함이  貞  保 함이니 安貞  달이 陽

를 受하고 保 하면 한 가 한다 함이다. 安  寧 의 相 한 

는 寧  이 女를 得하여 陽相從함이  安  女가 을 하여 陽相

從함이다.

應

安貞 을 八 의 이라 하는 것  中에 安貞한 乾 가 를 

應하여 한 軌 를 한다 함이다. 八 의 四維에 東 巽  

달의 體이  乾  달에 陽 를 하는 乾陽이   달의 의 

하는 곳이  東  달의 의 消하는 곳이니 得  달이 

의 에  의 乾陽의 뒤를 라 하여 을 함이니 이는 後得主

의 象이  東  달이 東 의 에 하여 乾陽의 앞에 있어 

을 함이니 이는 迷의 象이다. 乾陽  곧 六 의 이다.

이 一節  한 六 의 履 이  의 解이니 그러므로 解에 

한 東 의 象이 있어 이 乾陽의 을 受하여 至의 象이 

는 것이다.

彖과 正 八

彖  八 의 를 하여 下經 의 五宮의 로 



坤

- 208 -

니 至哉  一節   로  의 咸 이   一節   

로  의  壯이   一節   과  離로  

의  이  迷  一節   離로  의 家人 睽이  

得  一節  東  巽 로  의  解이다.  는 인 陽이 

하고 하고 하는 象 로  에  로 가  하는 象이 고 

家人 睽는 달의 象 로  에 하여 에 있 니 이는  의 陽

이 에 있고 家人 睽의 달이 에 있어 달이 陽의 뒤로 돌아간 象

이  것이며, 陽이 하고 달이 한 것이 곧 金火가 正 하여 後得

主하는 달이  象이다. 五宮의 는 의 嗑 賁  復의 

迷한 달이 金火가 正 하여 後得主하는  달이 고 家人 睽의 三女

가 하여 의 이 여 고   解의 三 가 하여 이 

乾陽을 受하여 달의 을 하니 이는 로 正 八  金火正 의 象이

다. 그러므로 正 八 는 의 後得主의 에  하여 의 五

宮의 象 로 더불어 로 裏가 는 것이다.

象曰 勢  以 德

勢라 함  가 하여 을 育하는 을 말함이다. 重 의 象

 모두 重 한 을 取하여 雷 隨   至  兩  兼山 澤의 象을 

取하고 직 乾 에는 勢라하여 그 하는 을 取하니 이는 乾

 命 로  命 의 交互 하는 에 하여 을 하는 것

이므로 과 勢의 을 말한 것이다. 德  彖辭의 이니 

는 形質을 主하므로 의 象을 取한 것이다.

六 履 至 象曰 履 始凝也 致其 至 也

는 를 象하고 自 의 가 二 四 六 八 인데 는 의 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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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象하여 下로부  上하고 自 의 長이 한 上하는 것이므로 

 自 가 로 하여 六  二이  六二는 四이  六三  六이  

六四는 八이  六五는 이  上六  가 없는 것이다.

六  의 始가 고  自 의 二에 하여 始凝의 象이 고 

八 의 巽에 하니 巽  달의 體로  그 色이 하니 이 始凝하여 

하므로 이라 하고 한 의 殺陽의 을 取한 것이다. 履는 달의 

하는 이니 履 이라 함  六에 달의 體의 象이 있음을 한 것이다. 

 乾象이니 乾  陽한 金의 象이므로 한 至 中에 陽 를 한 

의 象이 는 것이며 六 巽  한 의 解에 하고 解의 陽

는 乾의 陽 로  冬寒中에 있 므로 이라 하니 이는 六巽이 

解에 함을 하  함이다.   殺陽의 象이 는데 八 에 

乾巽이 相 하여 乾陽  치 아니하는 것이니 中에  치 아니하는 陽

 陽이므로 乾陽에 象을 取한 것이다.  의 心 의 節

의 로  乾陽의 再索三索하는 陽相交 이 곧 이다. 履 至

라 함  달의 體가 비로소 하고 乾陽이 달의 과 相交한다 함이다. 

 이  六  巽股의 이므로 六에  이 비로소 凝 하

여 여 고 乾陽이 至하여 陽이 相交한다 함이다.  이니 致其

至 이라 함  한 가 一 一陽하는 를 致하여 乾陽을 至하

게 함이며 辭의 至는 乾陽이 體에 下 함을 말함이   象의 至

 體가 乾陽을 함을 말함이니 이는 陽의 交互 을 象한 것

이다.

六二 直 . . . .不習 不  也

六二는 의 의 中心 로  그 德이 하고 自 의 의 四에 하

므로 體 形의 組 의 象이 는 것이다. 直이라 함  乾其動也直 로  

陽의 動하는 象이  이라 함  로  의 하는 象이니 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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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과 달의 相交하는 象이  라 함  이 하여 을 함을 말

함이다. 習  習 의 陽 이니 六二는 八 의 離 에 있어 陽 로

부  陽 를 受하여 陽直 하므로 中에 習 의 陽 의 象이 없

 스스로 彖의 後得主의 象이 어 한 것이다. 陽 의 飛 하는 것

을 習이라고 하는 것  飛는 鳥의 象이  習  鳥 飛로  雛의 象이니 陽

中의 는 雛의 象이므로 그 飛 하는 것을 習이라 한 것이다. 六二

의 動이라 함  乾其動也直 其動也闢 로  달의 體가 陽의 을 受

하여 動함이  이라 함  달이 陽의 을 아  一 一陽한다 함

이다.

直 는 直 하여 하다고 하는 것이니 이는 六 가 履  直  含章 

括囊 黃裳 黃의 韻 로 어 있는 까닭이다.

六三 含章可貞 . . . . 從 事 知 也

章  采의 인데 로써 보면 花가 華 하여 實을 하는 것이 곧 

章이니 體中에 陽의 을 受하여 이 美한 것을 章이라 한다.

六三  自 의 의 六에 하니 六  六宮의 이므로 六三이 

한 六宮의 象이 는 것이며 六三  八 의 相 乎離  致役乎

에 하는데 乾 는 陽의 象이 는 까닭에 離 에 하는 九三에 

이 中에 하는 終日의 象이 있고 는 달의 象이 는 까닭에 離 에 

하는 六三에 中에 을 하는 含章의 象이 있는 것이다.

에  가장 章美한 것  花이  花에는 色과 과 이 있는데 色  

이   目에 屬하여 離 의 象이 고  臭이  臭는 에 屬하여 

巽 의 象이 고  味이  味는 口에 屬하여 의 象이 니 花의 

章美함  이 三女 의 象을 因함이  人體의 美가 主로 上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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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에 目 口의 三女 의 象이 있는 까닭이며 體의 六宮  巽의 股  

離의 宮과 의 의 三女 로써 이루어진 까닭에 六宮의 에 章

美를 말한 것이다.

可貞이라 함  保 하여 그 할 에 及하여 한다 함이니 이는 體의 

澤에는 盈 消長이 있어 그 하는  치 아니하는 가 있는 까닭

이다. 이라 함  一이 三을 貫하여 人 三 를 하는 象이니 乾陽이 

三 의 主가 어 을 交하여 次世代를 하는 때에 乾陽을 이라 하

는 것이  事는 乾 의 相交 이  從 事는 體가 그 하는 에 

乾陽을 從함이니 이는 六三의 六宮에 陽相交하는 象이 있고 六三이 

彖의  의  에 하므로 從 事의 象이 있는 것이다.

이라 함  의 이  終이라 함  의 六宮이 自體가 

을 하는 것이 아니라 乾陽을 受하여 그것을 胎育하여 終을 한다 함

이  이는 을 함에 陽  始하고  終하고 함을 말함이다. 自

는 一에  始하여 에  終하는데 陽 는 一에  하여 九에  止하

므로 陽  始만 있고 終이 없 며 는 二에  하여 에  終하므로 

 始가 없고 終이 있는 것이니  이가 六三의 終의 이다.

知 라 함  의 함을 知한다 함이니 달이 陽의 뒤로 돌아가  

陽의 을 受하는 이 곧 의 함을 知하는 象이다.

六四 括囊 咎  象曰 括囊 咎 不害也

括囊  宮을 闔하는 象 로  宮이 陽 를 하고 胎育하는 象을 말함

이니 解 上六  달이 陽을 受하는 象이므로 動而不括이라 한 것이다.

六四는 八 의 致役乎 에 하므로 의 闔 의 象이 있고 自

의 의 八에 하고 八  로  形質의 長育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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彖辭의 의 象이 는 것이며  의  壯에 하니  陽

의 隱함이  壯  陽의 止함이므로 한 括囊의 象이다.

咎는 陽이 치 아니 함이  는 의 한다는 聲이 없음이니 

陽이 交 하여 하지도 아니하고 가 하지도 아니하고 하는 것  

胎 를 胎育하는 象이다. 不害라 함   括囊의 이  不害라 함  

여 어  쭉 이가 지 아니한다 함이니 이는 의 致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六五 黃裳  象曰 黃裳 中也

黃  의 正色이  裳  乾 裳의 이니 黃裳  가 下에 있어 上

로 乾을 受한다 함이   陽이 에 하여 育함을 象함이니 六

五는 八 의 에 하여 달의 하는 가 고 彖의 至哉 에 

하여 과 乾 이 德하므로 의 象이 는 것이  의 咸 에 

하여 의 하는 象이 는 것이다.

六五는 의 中心 로  한 自 의 의 에 하여 의 의 

象이 므로 乾 이 德하여 次世代를 하는 象이 는 것이며 이

라 함  과 陽 이 相雜하여 形質에 彩가 하는 것이니 인 

澤이 乾 인 의 陽 를 受한 것이 곧 中이다.

上六 龍 于野 其 黃 象曰 龍 于野 其 也

龍  乾 의 龍이니 乾陽의 인 의 象이   이 에  하

고 陽이 에  動하여 相薄하는 象이  野는 乾陽의 하는 廣 한 

이니  翕動闢하여 廣이 하므로 의 翕闢함을 野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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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六  의 이  의 에 의 한 곳에는 드시 陽이 

하는 것이므로 上六의 속에는 가 있는 것이  이 하면 이 

하고 속의 는 한 動함이 하므로 과 動의 相薄이 곧 

의 象이  가 中에  하므로 龍 于野라 한 것이다. 上六  

八 의 乾에 하여 「 乎乾」의 象이 있는 까닭에 龍 于野가  

것이다.

上六의 속에는 乾 의 하는 인 龍이 있고 龍  形한 體로

 사람의 眼 로만 볼  있는 것이며 形한 龍이 形  할 때에는 

 이 하는 것이   中含陽한 의 象이니 이는 乾 의 

하는 는 長  龍이로  그 形體는 中  의 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이가 곧 龍 이다.

龍  이   이니 形한 雷 의 가 形한 火의 로 

하는 것이 곧 龍 의 이며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때에 乾 의 下

하는 龍 을 는 者는 乾 의 을 닮을  있는 賢貴한 사람이 는 것

이다. 龍 의 色  黃하니 黃  黃이라 이는 龍이 의 

를 하여 하므로 黃의 色이  것이다.

賢貴한 乾 의 는 龍 을 고 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하는 象의 屯

上六과 六四에 泣 漣如  于 이 있고 달의 하는 象의 六四  

上六에는 가 있 니 이는 달도 로써 體를 삼고 있  달을 構

하는 는 의 가 아니라 의 上 하는 澤의 로써 構 어 

下 의 이 陽 로 한 것이니 가 하여 澤이 므로 이 

한다고 한 것이  는 澤의 象이 있음을 하는 말이다.

其 이라 함  의 속에 陽을 하므로 乾 의 一 一陽하는 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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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貞 象曰 六 貞 以 終也

六  自 의 의 中 이니 體의 는 中 에 있 므로 를 

함을 象하여 六이라 하며 六三  女交情의 에 하므로 六三이 

六宮 로 는 것이다. 貞이라 함  中에  가 育함을 象함이  

以 終이라 함  六의 인 六三 의  終의 이다. 六宮이 

事의 함을 知하여 終하는 것이 곧 貞이  가 中에  育

하여 陽의 義가 和하는 것이 곧 이다.

九 六의 는 乾의 九는 九五에 있고 의 六  六三에 있 며 

 乾  乾 과 九가 함께 九五에 있고   六五에 있고 六  

六三에 있어 兩 에 나뉘우고 있 니 이는 乾의 陽 는 陽 로 어 한

곳에 聚結하고 있 므로 乾 과 九가 하나로 어 있는 것이  의 

  달의 두 곳에 나뉘우고 있 므로 과 六  두 곳 로 어 

있는 것이며 사람도 體는 九竅로 고 女體는 竅로 니 이는 體는 

乾 과 九가 하나로 고 女體는 과 六이 둘로 는 에 한 것

이다.

乾  의 을 비롯하여 辭에 있는 의 解釋에는 모두 「 曰」

의 辭가 있는데 직  의 과 六三  嗑上九의 解釋에 曰

의 辭가 없다. 曰이라 함  의 任에 하는 聖人의 말이라는 이

라. 는 女 에 關한 일이  六三  女構 의 일이  嗑上九는 

體의 陽 의 일이니 이는 聖人이 女 事의 일을 말하지 아니한 것이

다.  自 는 一로부  까지인데 長의 의 는 九에 하여 

八 의 는 乾九에 止하며 의 의 는 에 至하는 것이므로 

正 八 의 는 가 具 한 것이니 이 까닭에 의 長하는 것  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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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終인 九를 쓰고 의 하는 것  의 終인 을 쓰는 것이다. 사

람  耳目口 의 七竅  後 의 二竅를 하면 九竅가 고 九竅는 사

람의 育에 必 한 竅 이니 이는 長하는 를 象한 것이  로 女體에

는 次世代를 하는 竅가 있 니 이는 의 하는 를 象한 것

이다. 을 지  는 長의 로  九 만을 쓰고 가 열리지 

아니하므로 에 하는 竅의 일에 하여 가  口 치 아니

하는 것이니 이가 女相交에 關한 의 과 解釋에 曰의 辭가 없는 

以이다.

九  의 象을 日 로써 보면 陽의 線에는 七色에 紫 의 二

線을 하여 九線이 니 九線  陽의 長하는 이  陽의 이 上

의 에 비치는 것  九線이로  그 九線이 統一 로 달에 비치어 달

의 로 어 上의 에 反 니 달의  陽의 九線 以 의 

線이다. 달의 에 線이 있 므로 달의 象인 女體에도 한 竅

가 있고 사람  竅에  하는 까닭에 九 까지 長한 後에 그 

이 에  여 는 것이니 그러므로 長의  九 까지 長하는 陽

( 體의 象)이  의  가 具 한 하는 이며 이 까닭에 

經의 長의 의 終 인 濟에 「 濟는 의 함이라」한 것이다.

長의 에는 가 열리지 아니하여 女의 竅의 일이 모두 秘密에 

 있는 것이므로 달의 線의 일도 한 秘密에  있는 것인데 長

의 로부  의 로 어가면 女의 竅의 秘密이 公開

어 사람들이 그것을 口 하게 고 달의 線의 秘密도 한 열리는 것

이다.

曰 至柔而動也  . . . . 而

이 一節  辭  彖辭를 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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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柔而動也 이라 함   달  그 質  柔하  그 動하는  

과 함께 하여 乾과 같이 하다 함이  至 而德 이라 함   달

 體로  受動 을 하여 하고 形이 하여 陽을 한다 함이  

後得主而 이라 함  달이 陽의 뒤로 어가  달이 어 陽主

를 得하고 一 一陽하는 가 있다 함이  含 而 이라 함  가 

을 含하여 하여 여 게 하고 이 한다 함이니  달의 

는 하여 을 하여 하는 것이며 이라 함  體에는 陽을 受하

는  受치 못하는 가 있 므로 陽을 受하여 로 한다 함이다.

之家 必  . . . .蓋 也

이는 六 의 이다. 六  의 下에 있고 八 의 巽에 

하므로 巽股의 象이 며 巽股는 陽을 하여 受胎하는 이므로 는 

巽股에 하여 하는 것이며 는 의 하는 것이므로 之家 必

의 象이 는 것이다. 殖 에 있어  陽體의 陽 가 股를 

하면 陽 을 하고 自體가 하는 것이니 이가 不 의 象이  六에 

의 象이 있는 것도 한 이 을 죽이는 이 있는 까닭이다. 陽

는 乾象 로  가 고 股는 象 로  臣 가 는데 陽 가 

股에 하여 하는 것  臣弑其 의 象이 는 것이   陽 를 한 者

는 이  體의 陽 는 인데 陽 가 陽 를 體에 하고 自體가 

하는 것  弑其 의 象이 는 것이니 이가 必 殃의 象이다. 이라 

함  함이니 不  드시 한 後에 殃이 있는 것이므로 

을 한 後에 한 의 하는 이 있고 不 을 하  다시 하지 아

니하여 치 아니하면 殃이 없는 것이다.

一 一 이라 함  는 東에  日出하는 의 象이   에  日 하

는 의 象이니 弑害의 事 는 의 陽 의 相交하는 事 가 아니라 

陽이 巽股를 하는 事 이다. 의 相交하는 것  隨 의 象인데 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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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에  日出하고 에  日 하여 出門 相交하는 것이므로 事 가 없 니 

雜 에 「隨 也」라 함  이 을 말함이다. 陽이 함을 事 라하니 

豐 는 日中 盈 食하여 陽 의 消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事 라하여 

雜 에 「豊 也」라 한 것이다. 漸  漸 의 九三 陽이 六四巽股를 

하여 征不復함을 말함이  辨  復 의 辨 의 이니 事 의 는 

漸  같이 陽이 巽股를 한 까닭이며 復  같이 陽이 下에 復하면 巽

股의 殃을 早辨하여 弑害의 事 가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라 함  

八 의 巽 이 그 相 의 乾陽에 함을 말함이  象의 도 

한 의 이니 의 함  의 象이 고 의 不 함  不 의 象

이 는 것이다. 에 六  六四 에 「 曰」을 말한 것  이 兩

에 乾 九二  같이 日 의 하는 象이 있는 까닭이다.

直其正也 其義也 . . . . 不 其 也

이는 六二 의 이다.

直  乾陽의 動하는 象이  正  保 의 正이며  의 함이  義는 

陽의 和함이며  하는 이  義는 陽의 義이니 以直 라 함

 陽이 中에 하여 함이  義以 라 함  이 陽을 하여 和

一함이다. 과 義가 立하면 陽이 德하여 로 立치 아니하는 것이

니 이는 辭의 後得主 의 을 말함이다.

不 其 이라 함  陽의 이 枝 치 아니하여 得主의 象이 을 말

함이다.

雖 美含之 以從 事 . . . . 代 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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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六三 의 이다. 美는 辭에 말한 章이니 陽이 하여 

이 陽의 을 受하는 것이 곧 의 美이  에 美를 含한 것이 곧 章

이다.  取함이다. 六三의  章美를 含하여 事를 從하  自 이 

取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陽을 受하여 事를 하는 것이니 이는 六

三이 六宮 로 어 있는 까닭이다.

 妻  臣 는 모두 이 陽을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니 로써 보

면 가 고 로써 보면 妻 가 고 臣 로써 보면 臣 가 는 

것이다. 六三  이  이므로 自  치 못하고 乾을 代하여 

을 終하는 것이다.

蕃 . . . . 蓋 也

이는 六四 의 이다. 六四는 八 의 에 하여 致役乎 의 象

이 므로 秋의 交에 하여 의 象이 는 것이  蕃  의 蕃

의 로  가 部에  育하는 象이니 이는 六四에 胎育의 象이 

있음을 말함이다.

閉賢人隱  胎育의 이니 賢人  한 사람이  隱  陽이 

中에 하여 함이다. 象에는 이라 하고 에는 이라 하니  

心 로 어 囊中을 한다는 이   로 어 囊口를 閉한다

는 이니 모두 胎育의 을 말함이다.

黃中  . . . . 美之至也

이는 六五 의 이다. 乾 裳의 에 하여 가 下하여 이 

고 形이 하여 橫이 어 橫이 相交하여 形 로 고 그 交叉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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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五在無極中之五皇極此
胎宮也黃中者中央五土也
四支者一二三四之縱橫也

三

二

四

一

五

이 中 의 로 어 美가 그 中에 있는 것이

니 이가 六五 의 이다.

黃中이라 함  黃  의 正色이  中  交叉

點의 中 이니 交叉點의 中  五 의 이므로 黃

中이 는 것이  라 함  陽의 待를 義로 和함

이니 黃中 는 交叉點의 中 에  乾의 陽 가 의 

을 交하여 義로 和한다 함이다. 正 라 함  陽이 

 그 를 正함이  體라 함  이 乾陽을 體

로 하여 여 는 것이니 六二의 直其正也가 六五의 正 이  六二의 其義

가 六五의 體이다. 美 其中  象의 中의 이  美가 中 에 있

므로 의 四 인 四 에 하는 것이다. 事 이라 함  事는 

함이   富 의 이니 이 乾 을 交하여 을 資 하고 그것이 

을 하여 富 의 로 하는 것이 곧 美의 至함이  至는 至

哉 의 이다.

陽必  . . . . 而 黃

이는 上六 의 이다.

陽이라 함  陽의 枝 함이니 秋冬의 交에 陽이 로 枝 하여 

一 一陽하는 가 하는 때에는 陽  드시 體中에 하여 이 

하고 陽이 動하여 陽이 相薄하는 것이니 陽相薄이 곧 이다. 上六

에는 龍의 象이 없 나 의 에 中에는 드시 陽이 있는 것이

므로 陽이 없다는 것을 꺼 하여 龍이라 한 것이다.

陽이 中에 한 것  象인데  陽 이면  中에 하여 流下하

는 가 어 의 를 離 치 못하므로 陽 인 龍에 인 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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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니 이는 龍  乾陽과 의 로써 體를 한 까닭이다. 그러므

로 에도 한 乾 의 德하는 象이 있어 黃의 相雜한 黃을 말

한 것이다.

屯 雷

屯  과 宮하여 三 의 長 로  가 中에 있다.

 三  이 乾陽을 交하여 得한 體이  三 中에 도 에 

世世 하는 陽 의 의 象이 있고 陽 는 드시 體의 液中에 싸여 

있어 長 을 하는 것이므로 屯 는 乾 이 相交하여 처음 로 得

한 로 어 있는 것이  그러므로 「屯  之 始 」이라 한 것이다. 

陽 는 母體가 體로부  受하고 다시 를 하여 그 를 世世

하는 것이니 이는 의 는 드시 能動 을 하여 不滅하는 陽

에 있고 陽 의 體는 곧 體이므로 는 體에 있는 것이다 다만. 

가 冬寒의 象인 中에 싸여  아직 出 치 못하므로 彖에는 「 柔始

交而難 」이라 한 것이다. 는 八 의 東에 있 므로 의 에

 하고 의 火에  하니 그러므로  의 한 屯   의 

하는 象이 어 의 長 의 始에 있고 火  의 한 嗑 賁는 

의 하는 象이 어  長 의 終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屯  

三 이 長하여 의 하는 象이 는 것이다.

의 인 에는 의 象이 있 므로 經에는 의 長 의 象을 

흔히 로써 象하는 것인데 屯 도 一과 로 어 이 처음 로 

出 함을 象하니 一  이  　  이 를 貫하  치 못하여 

曲한 것이며 屯  冬寒中의 로  上에 出 치 못한 象이므로 屯 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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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삼  것이다.

의  처음에 乾 命 이 動을 일  長 長女의 雷

의 를 하여 의 象이 어 形한 體가 니 의 

體가 形而上한 것  의 이 고 形而下한 것  의 가 며 

의 體가 動을 일  形에  形 로 하는 때에 中

中女의 火의 이 하는데 屯  長 中 의 雷로 어 의 一한 

體로 니 彖에 「雷雨之動滿盈」이라 함  이 을 말함이  그러므로 屯

는  에 形에  形이 한 始 로  三  始의 에는 

스스로 火의 女가 相 어 있 므로 屯 中에는 乾  雷  火의 象이 

있고 乾  雷  火의 一한 體는 그 形而上한 것  의 하는 體가 

고 形而下한 것  의 가 고 上에 形하여  象을 하는 것  

陽의 이 는 것이니 이 까닭에 屯 에는 이 雷雨中에  을 

하는 象과  의 始 하는 象이 있어 彖에는 이것을 라 

한 것이다.

屯 는 隨 로 더불어 로 關聯 어 있다. 屯과 隨는 亨 貞의 四德이 

있는 長 인데 彖에는 그것을 亨貞 로 解釋하니  彖에 四德을 

亨貞 로 解釋한 것  직 屯 隨 二 이며 屯의  에 乘 班如의 

象이 있고 隨에 한 乘 의 象이 있 며 屯이 隨의 象과 相 한 것

 직 六四一 로  屯  雷가 中에 있고 隨는 雷가 澤中에 있어 그 

象이 相 한 것인데 屯四에 而往 也라하고 隨四에 也라하여 모

두 의 象이 있 니 그러므로 屯과 隨는 모두 의 長 로 어 있

는 것이다. 屯  三  長 로  가 液中에 싸여 있 므로 의 

長 인 의 象이 고 가 液中에 保 어 있 므로 亨貞이라 한 

것이  隨는 日 의 形한 雷 山澤의 長 로  가 澤中에 

하므로 雷澤相 하는 人體構 의 象이 고 가 澤中에 保 어 

아직 人 이 出現치 아니하므로 亨貞이라 한 것이다. 屯  의 

는 長 로  의 의 象이 므로 乾 의 다음에 한 것이  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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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體의 構 는 長 로  人 의 始 하는 象이 므로 長의 의 始

가  것이다. 不寧  陽이 을 치 못함이니 그러므로 屯에는 不寧

이라 하고 比에는 不寧이 라 한 것이다.(盤桓 陽也)

屯 는 가 液中에 있어 의 象이 고 의 알맹이는 九 인데 

九에 建 라 하니 는 長의 가 世를 하여 長이 다는 이

 九 는 가 中에  는 象이므로 乾 을 하는 長 라하

여 建 라 한 것이며 의 는 陽의 에  出하는 것이므로 盤桓

이라 함  陽을 象한 것이다. 盤  한 磐 로 는데 盤  形이라는 

이  磐  게 펴진다는 이  桓  한다는 이니 盤桓  陽의 

體  의 함을 象함이  雖盤桓志 正也라 함  그 形  비록 

하  그 는 直 하여 그 動함이 直하다 함을 말함이다.

二 四 上之乘  = 象  乘 者 巽離 之 股 宮 也 二 長女巽

乘  曰 寇 也 四 中女離 曰 也 上 女 而陽缺  曰泣

也 乘 班如者 如 核 中 而 電 其 也

六二 六四 上六의 에 모두 乘 班如의 象이 있 니 에 乘이라 

함  이 陽을 乘함을 말함이라.  形質이므로 自體에 動하는 가 

없고 드시 陽 를 乘하고 動하는 것이며 그 陽 라 함  陽의 를 

말함이니 屯 九에 陽의 象이 있 므로 에 乘 班如하는 象이 

있는 것이  班如라 함  가 陽을 轉함을 象함이다. 乾彖의 乘龍과 

屯 諸 의 乘 는 모두 乾陽의 長 인 를 乘함을 말함인데 乾  陽

이므로 陽 인 龍을 象하고 屯  이 乾陽을 受한 이므로 

 乾 를 相 시  를 象한 것이다.

不寧이라 함  陽의 陽 가 을 得치 못함을 象함이니 屯  의 

에 陽의 이 비로소 하고 아직 달이 치 아니하므로 不寧의 象

이  것이다. 不寧  辭의 勿 往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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柔始交라 함  體가 乾陽을 受하여 三 을 함인데 아직 가 

하고 있 므로 難이라 한 것이며 六二  九五는 의 의 中心이므로 

六二  九五에만 屯 가 있 며 六二가 陽을 受하여 생  는 드시 

育하여 出 하는 것인데 六二가 陽을 乘하여 을 蔽하므로 가 

育치 못하고 을 待하여야 하니 이라 함  母가 를 胎育하여 

出 하는 間을 말함이다. 自 는 에  하고 가  後에 

二世가 出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母가 를 하고 있는 屯 復  

諸 에 의 象이 있는 것이   의 여 다는 로  의 

함을 象한 것이니 이라 함  體가 를 胎育하여 여 게 하는 

間을 말함이다. 洛書 의 는 九에 止하고 에 어가  의 

가 는 것이니 復 는 이므로 모두 洛書 에만 쓰고 에는 

쓰지 못하며 직 의 長 인 屯의 는, 陽의 가 六二에 胎

 것이므로 에 어가  乾 의 二世로 出 는 것이다. 사람이 

를 함에 竅에  하고 胎育 만에 出 하는 것이 모두 의 

이다.

九五는 冬寒의 中心에 있어 液인 을 하고 있  陽 는 하여 

貞凶의 象이 니 이는 의 寒冷한 中心에는 가 育 지 못한다 

함을 한 것이다.

屯  乾 이 始交하여 의 混 한 中에 中에  가 始 하여 形의 

始가 고 의 인 는 乾 로  과 相 하여 가  것이니  

그러므로 屯이 乾 에 次하는 것이다.

가 相交하면 三 의 에 하여 人을 하니 는 人의 賢한 者이다. 

乾九五에 飛龍 人 也라하여 과 로써 의 을 하고  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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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인 는 建人 로  建 의 이 니 宜建 라 함  이 

을 하고 賢人을 建하여 人間 活의 을 가르침을 말함이다. 屯 

豫의 建  의  의 가 모두 建人의 이다.

辭 辭에는 建 라하고 彖辭에는 宜建 라 하니 는 義의 和함이  

宜는 를 得하여 安함이라 辭 辭는 九의 陽을 主하여 陽이 과 義

하는 象을 말한 것이  彖辭는 의 를 主하여 의 陽이 를 

得하여 安定함을 말한 것이다.

象

彖에는 雷雨라하고 象에는 雲雷라 하니 彖  柔相交하는 象을 因하여 

雷雨의 動이라 하고 象  險의 解한 現象을 因하여 아직 雨치 아니하

는 雲雷라 한 것이다.

經綸  의 象이니 經  線 로  의 寒 하는 線이  綸  

橫線 로  日 의 하는 東 路이다.  의 寒 의 基點

이므로 經의 象이 고  日 의 東 하는 日出點이므로 綸의 象이 

다. 屯  體로  乾陽을 受하여 과 이 어 寒  日 이 

하여 을 하는 것이므로 의 經과 東 의 綸의 象이 는 것

이니 그러므로 人間 에  의 를 法하여 事 의 을 우

는 것을 經綸이라 하는 것이며 屯  의 象이므로 의 象인 經綸이 

는 것이다.

辭에 亨 貞 四德을 모두 말한 는 乾  屯 隨 臨 妄 의 七 이

다. 四德  長 의 象을 말한 것이므로 의 命을 始하는 나 

의 形質을 하는 澤 이나를 含하여 長하는 象이 있는 에만 말하니 

乾에는 을 資始하는 乾 이 있어 을 統하므로 四德이 있는 것이  



屯

- 225 -

 을 資 하는 이 있어 을 하므로 四德이 있는 것인데 

  달로 나뉘어 있 므로 四德의 속에 인 달이 끼어 있는 것이

다. 乾 가 를 한 것이 妄이  母가 澤 을 한 것이 臨이니 

그러므로 妄과 臨의 辭에 四德이 있는 것이  三  長 는 屯 인

데 屯에 가 있고, 三女 長 는  인데 에 澤 이 있 니, 그러

므로 屯과 의 辭에 四德이 있는 것이   澤 의 相 한 長

는 隨이므로 隨의 辭에 四德이 있는 것이다. 乾 과 他五 의 四德  

一한 亨 貞이로  乾  母 이므로 四德이 하여 其 長 固의 

을 具한 것이  他五 는 그 德이 하여 亨貞 는 亨以正 로 

 것이다.

九의 貴賤  上下의 을 말함이니 中에 上下의 이 있는 가 

많  직 屯 九에 貴賤을 말한 것  三  長 의 九가 乾 의 

長 가 어 의 象이 므로 한 建 의 象이 있는 것이니 

의  乾 의 長 의 象이므로 貴가  것이   의 象이   

乾에 하여 賤의 象이 는 것이며 屯의 이 모두 九의 盤桓을 從하

여 그 周 를 旋回하고 있 므로 貴로써 賤에 下하여 得 하는 象이 

는 것이다.

班에는 旋回  雜色의 兩 가 있 니 이 陽을 乘하여 의 黃한 雜

色이 어 陽을 中心 로 하여 旋回하므로 班이라 한 것이다.

寇는 을 乘하여 擊하는 者이니 이 陽 을 하여 陽이 에 한 

에 寇象이 있는 것이다. 에 寇 를 말한 것  屯 賁 睽의 三 인

데 寇  을 한 것  寇는 한 때에 하는 것이  는 陽往

의 를 取하여 日 後의 에 하는 것이니 가 女  로  

것  이 까닭이며 모두 에 事하여 그 象이 相 하므로 兩者를 

한 것이다. 寇  에 모두 冥과 의 兩象이 있어 寇는 이 陽을 

하여 을 하는 것이   이 陽을 從하여 을 受하는 것이

니 그러므로 의 이 陽을 하는 象이 있는 것  寇가 어 上 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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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三 解三의 寇는 모두 이에 屬하고 屯二 賁四 睽上에는 寇 의 

象이 있 니 屯  上經의 長 의 始이  賁는 上經의 長 의 終이  

(  는 長의 )睽는 下經의 의 始이라. 이 三 는 八

의 四正 인 屯  嗑 賁 家人 睽로  모두   陽相

交하는 象이 있어 寇의 象이 고 있  한 모두 陽 가 하여 의 

象이 있 니 그러므로 이 陽을 하여 寇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陽

과 하여 을 受하  함이다.

女 는  相 한 女이니 家人三의  같  것이다.

는 를 하여 乳育한다는 이다.

六三의 , 經에 는  로 고 는 旅 한다는 이니 

 의 로  陽이 相 한다 함이다.

屯의 二四上의 는 모두 陽 를 乘하여 乘 班如의 象이 있 므로 陽

도 한 「日 乎 」과 같이 하는 곳이 있는 것이니 六三  陽을 

乘應함이 없고 九 九五의 二陽의 中間에 있어 陽의 하는 象이 는 

것이며 다른 에 모두 陽 動 인 를 乘하는 象이 므로 六三의 

에도 한 動 의 象을 取하여 陽이 하는 動 인 의 의 

象이 는 것이다.

角者 雌雄 角 角者 雌雄 角  雄 角而雌 角 人之  髮

而女 髮也 屯 始 之  而六三 人  以 擬人 以 應陽 (

)此乃人 不 之象也 人 亦 而 應陽 曰 (動)不如 (止)也 此 之

不至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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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中  의 象이  에 하여 林中에 하면 林과 이 하여 이 

니  山 이라 六三의 가 의 出 하는 山下 中에 있어 

上出하는 象과 乎 의 象이 있 므로 의 象을 取한 것이다.

는 聲의 로  의 象이니 六三  陽을 乘應함이 없 므로 가 

 것이   中에 한 의 인 를 象함이다.

는 달의 象이  는 달이 陽을 始 함이  는 의 胎育의 에 

及치 못하여 乾九二의  같  것이다. 屯에는 陽의 象이 있  아

직 달의 象이 없 므로 六三의 中 에 달이 陽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을 말한 것이다.

六二는 乘 班如 寇 가 고 六四는 乘 班如 가 니 六二는 

乘 하여 九의 陽을 蔽한 까닭에 과 의 兩象이 있어 寇  의 

兩象이 있고 六四는 九를 應하고 乘치 아니하므로 치 아니하고 이 

있어 寇가 없고 가 는 것이다.

는 動 肉體의 肥澤함과 五 의 滑潤한 것이 모두 이니 動 의 體의 

凝 한 火의 을 말함이  九三의 雉 도 한 火의 이다. 屯  

冬寒中에  柔始交而難 하므로 屯其 의 象이 어 陽 의 가 치 

못한 것이다. 九五는, 冬寒의 液  로  하므로 의 象이 고 

 陽의 로  陽의 의 하는 에 있 므로 의 象이 는 것

이다. 屯  亨貞의 로  九五 는 亨의 에 있 면  한 그 가 

冬寒을 하여 貞의 保 하는 象이 니 이는 九五에 亨과 貞의 兩象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 保 하는 것  을 하여 비록 難하  

하고 陽의 의 保 하는 것  이 치 못하여 陽이 하여 凶한 

것이다.

上六  九五의 陽을 乘한 것이 곧 乘 班如이다. 泣이라 함  人 의 上

部에 있는 한 眼竅에  液이 流下함이다. 上六  屯이 하여 解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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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九五의 를 乘하여 班如하는데 九五의 冬寒의 液이 解하여 九五의 

陽竅에  流下하므로 이것을 泣이라 하고 上六  冬寒險 한 이므로 險

를 象하여 이라 한 것이다.

泣者 = 嗟目淚也 上 象 而缺出  泣 也

漣   로 어 九五의 液과 上六의 이 하여 流下함이니 上

六에 乘 班如의 象이 있 므로 九五의  上六의 의 流하는 을 

말한 것이다.

可長也라 함  上에 하여 現狀 로 치 못하고 드시 한다 함이

니 上六  가 出하는 에 있고 의 에 하여 드시 

하여 이 는 것이므로 可長也라 한 것이다.

屯上六의  上六의 黃한 과 關聯 어 있 니 上六의  달의 

液中에 潛한 이며 屯 도 液中의 로  屯이 反 하면  童

의 달이  하는 것이므로 屯의 上六에 한 을 말하여 次 달의 함

이 있다 함을 한 것이며  의 消하는 이므로 上六에 上六 

屯上六의 과  六四의 를 하여 其 라고 한 것이다.

     山

 屯과 宮한 三 長 로  屯의 의 反 한 것이니 의 反 한 

것  胎 의 反 하는 象이다.  山과 로 어 있는데 三 長 로

 長 育하여 의 과 山의 形을 하고 있어 形에  形 로 

하고 있 므로 屯의 가 胎 를 함을 象하여 이라 하니  童

이라는 로  胚胎하는 를 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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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冡 로 고 冡  豕를 함이니 上   山이  下   

豕이라 山에 의 하는 象이 있고 下  豕는 陽이 에 는 

象이 므로 上下 를 하여 로써 을 삼  것이며 屯 에 모두 

의 象을 取한 것  사람과 의 長 하는 가 相 하고 그 

하는 形 도 相 한 가 있는 까닭이다. 사람  의 하고 있는 

로써 을 삼아 을 하므로 사람  에 根하고  根 로써 을 

삼아 에 着하므로 에 根하여 하여 사람과 相反하는 것이다. 그

런데 사람도 母體中의 胎 는 母體  反 하여 가 下로 하여 의 

함과 같고  과 같이 自 志가 없 니 그러므로 屯 에  始

하는 胎 는 과 같다 하여 로써 을 삼  것이  도 母

體 에  胎 가 育하는 象이므로 인 를 쓴 것이다.

屯  三  長 로  形이 混 어 있 므로 아직 形을 치 못하

고 乾 의 속에  育 고 있는  胎 의 象이 는 것이며 山下 險

險而止 이라 함  山의 形의 속에 陽 의 이 있고 陽 의 이 

로 는 것이 곧 童 이라 함이다.

屯  의 象이  는 陽의 에  出하는 것이므로 屯에 陽의 象

이 있고 屯의 盤桓  陽의 象이며  胎 의 象이  胎 는 의 胎宮

인 달에  育 는 것이므로 에 달의 象이 있고 의 童  달의 象이

다. 그러나 屯  의 中에  과 의 는 에 있

고  屯에 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에 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屯 에

는 다만 日 의 質만 있고 日 의 形體는 없는 것이며 日 의 形體가 없

므로  胎 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만  胎 로   

이 있는 것이다.

 山의 形의 속에 陽 의 이 있어 胎 의 象이 므로 달의 象이 

는데 달  陽 로 더불어 陽의 義가 있 므로 의 달  屯의 陽

의 陽 를 受하니 이가 日 이 하여 함이  달이 陽의 陽 를 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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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는  乘 과 같  가 있고  中宮의 中 에  受하니 이가 

곧 에 中함이다.

 달이 陽과 하는 象이  달  女인 山澤 로써 組 어 

童 의 象이 는데 달이 陽과 함에는  함께 陽의 周 를 

하면  陽의 陽 를 受하는 것이니 이는 陽이 달을 함이 아니라 

달이 陽을 하는 것이며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童  童

라 한 것이다. 라 함  사람의 自出한 을 말함이니 彖辭의 는 

에 의 象이 있음을 한 것이  童  에  出 한 것 로  

을 모시고 人相應한 後에 로부  내리시는 를 는 것이니 마치 

달과 가 陽에  出하여 陽을 하면  그 陽 를 受함과 같

므로 이 童 을 하는 것이 아니라 童 이 를 受하  하여 

을 한다고 한 것이다.

六五 에 의 象이 있 므로 童 之  以巽이라 하니  을 한

다 함이  巽  가 下 하여 에 한다 함인데 以巽  곧 이

므로 觀 에도 「 以巽」과 「 」를 말한 것이다. 는 달의 象인데 

사람의 는 달에  하고  의 인 이 달에 하여 사람의 

를 하니 달과 과 사람의 는 로 不可 의 關係를 가지고 있

므로 에 달과 과 童 의 象이 있는 것이다.

는 竹과 巫로 고  과 사람이 相應한다는 의 이 있는데 竹

 象이  巫는 象이며 의 體한 雷澤歸妹는 의 象이니 九二는 

의 中心에 있는 陽 로  中의 의 象이 고 는 로부  出

한 것이므로 九二에 竹巫로  라는 과 과 相應하는 라는 

과를 아울러 取하여 의 象을 말한 것이며 告는 下가 上에 알린다는 이

므로 告는 이 童 에게 알린다는 이 아니라 九二의 속에 어 

있는 長  인 가 에 着하여 한다는 이다.

에 童 始 之  而 出 之 는 着 하고 其 之再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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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 瀆而不着 中也 屯 女之 殖  出 者 而着  

再三之 瀆而不着 也之 也

九二는 中한 陽이므로 로 어 着 하는 것이  六三과 六四는 再索한 

의 과 三索한 의 로  가 混 하여 瀆이  것이므로 가 

지 못하여 着 치 못하는 것이다.

에 는 巽象이  가 下 하여 에 하는 것이 한 巽象이니 

九二는 의 中心의 陽 로  의 에 있어 를 하므로 의 

象이 는 것이  九二는 비록 體이나 의 象이 어 의 象이 므

로 家라 한 것이니 家는 가 巽 를 하여 柔가 相 함을 

말함이다.

 사람의 가 始 하는 를 말한 이므로 에 이 있 니 

 에  싹이 처음 로 튼다는 이  人  사람의 모양의 을 한

다 함이  正法  法 에 맞도록 한다 함이니 이는 의 로써 

사람의 形質을 한다 함이다. 桎  械로  의 着 하는 象이  

梏  械로  의 着 하는 象이니 에는 드시 屯의 陽의 의 

과 의 陽의 의 形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이가 곧 人桎梏의 象이

며 만일 六三 六四의 과 같이 陽이 없 면 瀆 이 어 着 치 못하고 

의 이 하여 路가 한 것이다. 그러므로 人 의 始 하는 때

에는 聖人이 로써 사람의 正 를 하여 法 에 맞게 하는 것이니 이

가 곧 聖人이 을 하는 이다. 에 「 正」의 는 과 

인데 도 의 着 하는 이  도 한 의 하는 이니 이

는 이 가 長 하여 果로 는 歷史를 말한 이므로 에는 

以 正이 聖 이라 하고 에는  聖人 賢以及 이라 하여 

두 에 모두 聖人의 正하는 를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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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屯의 가 反 하여 童 이  것이므로 屯에 次하는 것이다. 

象

泉  의 이니 流 川한 形을 象한 것이다. 를 泉 로써 한 것  

 사람의 처음 出 하는 童 의 이  가 처음 로 中에  出 하

는 것  泉이니 그러므로 泉 로써 童 을 象한 것이다. 

에는 雷澤歸妹의  八 象  八 는 의 한 것, 相 의  가

지 이 있다.

果는 山의 象이   流의 象이며 育  가 을 滋 하는 象이  

德  가 하여 을 하는 象이다. 果 이라 함  山下에  出한 泉  

드시 海에 至한다 함을 象함이  育德이라 함  에  한  

드시 長 한다 함을 象함이다. 德과  乾 의 德 을 말함이다.

는 사람이 裹姙하  가 形 치 아니함을 象함이  九二는 의 中心이

므로 이라 하니 泰二의  否二의  姤二의 가 모두 一한 

象이다.

六三  再三瀆不告의 이니 上九의 陽과 應하고 있 나 瀆 인 까닭에 陽

이 着 치 못하여 六 中에 직 六三에 가 없는 것이다.  懷

妊의 이  金 는 上 의 한 乾陽의 이니 金 를 하  치 

못함이 곧 瀆不告이다.  (  自己自 이다.)

困  揜의 이니 의 出 하는 에 六四가 陽을 應함이 없 므로 

困하여 實의 象이  것이다.

擊  古代에 ( 巫)과 하므로 擊 에는 擊 과 巫의 두 가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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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니 擊  寇를 함이  巫는 의 과 相 하는 것이다. 上九의 

寇는 六三의 瀆 의 女이니 上九는 險에 止하는 에 있 므로 六三의 險

과 相應하여 止하면 寇에게 擊 는 것이  로써 六三의 寇를 하면 

上九  六三이 上下가 한 것이니 上下  六三의 不 과 한 것이

다. 六五의 以巽이 이므로 上九의 上下 의 「 」이 한 이다 

에 이라 함  를 함을 말함이다.

는 乾이 正 의 中에 있어 의 에 一 의 가 있는 象인데 

는 上에 하는 이 아니므로 의 는 上에  始 하는 의 

象이 고 上에  始 하는 는 곧 乾 에  始 하는 屯 의 이니 

그러므로  에는 의 를 含 한 一 의 命 가 있는 것이

다.

는 雨  而로 고 而는 毛이니 乾 가 中에 있 므로 毛가 

中에 濡하고 있는 象의 를 쓴 것인데 가 에 濡한 것   濡

이  濡는 가 中에 하는 象이 는 것이므로 旣濟 濟 에 濡

의 辭가 있는 것이  는 乾 가 비록 中에 있  乾이 하여 

치 아니하고 乾의 中心에 있는 九二 는 비록 險中에 하고 있  陽

의 宣하는 이 있 므로 치 아니하고 上 로 하는 機를 待하

고 있어 濡 의 象이 없 며 九五의 陽  에 있어 陽 가 뭉쳐  

하니 그러므로 濡 의 을 省하여 를 쓰고 거 에 機를 待한다

는 을 寓한 것이다.

乾  이므로 險中에 있  하여 치 아니하니 陽이 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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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치 아니하는 것  雷이므로 에 雷의 象이 있는 것이  가 

反 하여 이 면 과 가 하여 가 에 下 하여 巽 의 象

이 니 그러므로 에는 雷 의 象이 있는 것이  그 까닭에  九에 

雷  을 말한 것이며 에는 이 雷 을 한 의 象이 있고 

의 雷  相薄相 치 아니 하는 것이므로 그 陽의 義가 和하여 

이 陽을 揜하여 困하거나 陽이 에 하여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니 이가 其義不困 의 이다.

에는  의 하는 象이 있고  의 雷는 下에  動하여 

하는 이 있고 의 巽  가 下 하여 에 하는 이 

있어  下 이 로 因하여 의 轉 動을 하니 의 의 

이 한 의 雷 의 하는 에 하여 하는 것이다.

九二 의  川이 海로 宗한다는 이니 川의 는 泉이 聚하여 

한 것이  泉  山下에  出하는 것 로  海 의 出한 것이므로 

海  泉과 川  上 의 하는 形 이  이것이 곧 의 이다. 上

에  의 하는 動도 한 의 雷 의 에 하여 하는 

것이다.

九五는 에 있어 가 上에  하는 中心이 고 있 므로 九五에

는 雲雨가 을 하는 象이 있어 食의 象이  것이니 는 하고 

食  하여 陽 의 을 象한 것이다.

九二는 에 있어 가 上에  하는 中心이 고 있 므로 九二에

는 中의 象이 있어 비록 險中에  하여 하고 있  陽 의 

宣함이 있어 이 하는 것이니 이라 함  陽 의 宣함을 말함이

다.

을 陽 의 宣이라 함  슨 까닭인가 하면 이라 함  陽 가 形

質을 하여 部에 宣하여 이 는 것이므로 經에는 의 山澤의 



需

- 235 -

形質에 과 이 있 며 이 과  山澤의 反 한 雷 의 

에 하여 宣 는 것이니 陽 의 宣이라 함  곧 雷 의 를 말함이

며 그러므로 九二의 動과  雷 의 에 하여 하는 것이

다.

의 도  九二의 의 을 因함이니 의 이 一二三四五

로 하여 六七八九의 四象을 이루면  그 四象이 한 統一 로 動하는 

것  海에  山下의 泉이 出하고 그 泉이 川 로 어 다시 海로 歸

함과 같 므로 川 宗 海한다는 를 쓴 것이다.

는 乾이 命 를 하여 體에 하는 象이므로 涉 川의 象이 있는 

것이다. 川  의 이니 의 流함을 象한 것이  川  乾의 陽

가 川에 流함을 象함이니 陽體가 體를 交하여 陽 를 하는 때

는 火  絶 의 에 하여 드시 가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의 乾이 體에 陽 를 하는 것  川의 象이 는 것이다. 涉

 하여 를 濟함이   의 象이며 는 陽이 中에 하여 

陽의 義가 和함이다. 그러므로 涉 川이라 함  乾이 陽 를 體에 

하면 陽의 義가 和한다 함이며 이는 의 陽 가 且 과 하

여 의 가 다는 을 한 것이다.

의 는 드시 液中에 含 는 것인데 屯 에  한 는 의 

의 命 中에 含 어 있 므로 가 에 次하는 것이다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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屯 의 는 의 이므로 三 의 는 모두 의 이  流

하는 가 아니니 그러므로 三 의 象에는 를 말하지 아니하고 屯과 

는 雲이라 하고  泉이라 한 것이다 의 命 는 을 하므로 

飮食宴樂의 象이  것이다 雲이 에 上한 것  雲 雨 의 을 함

이니 의 雲 雨 는 사람에 있어 는 飮食과 女相交의 象이 는 것

이다 宴 는  日과 女로 고 는 家의 象이  日  陽 로  體

의 象이니 宴樂이라 함  家中에  女가 和 하여 樂한다는 이다 飮

食과 女相交는 곧 食色 로  의 하는 能이니 는 雲 雨

하여 을 하는 象이 므로 거 에 의 하는 食色 能을 말한 

것이다

九三의 泥  寇는 彖의 險 을 말함이  九三  不 하는 乾體의 

에  險體를 하고 있 므로 險을 하면 하고 만일 陽이 에 動하

여 하고 直하면 에 치 아니하는 것이다

六四의 에 을 말한 것  의 雲上 의 가 하여 比의 

가 고 比의 가 하여 六四의 密雲의 달이 니 六四  

六四는 直  關聯 어 있 므로 兩 에 모두 을 말하여 그 로 關聯

어 있음을 한 것이다

 室이  中에 사람이 하고 있음을 말함이니 六四에 말한 出自

 六四가 九三의 에  出한다 함이다

는 險 의 인데 上六  險의 로  自 이 곧 險이므로 六 中에 

직 上六에 가 없는 것이다

上六  九三의 을 應하므로 于 의 象이 고 九三의 에 하여 스

스로 乾陽을 하므로 不 之客三人 라고 하니 이는 九三 中에 이미 

客三人이 있는 것이며 라 함  로부  에 함을 말하는 것인데 

乾三陽  인 九三에 하여 있 므로 不 이라 하고 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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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 의 三  의 象이  三人  사람의 라는 이니 의 雷는 

사람의 의 象이 므로 九三에 三人의 象을 말한 것이다

 의 反 이니 乾  上 하는 이 있고 는 下 하는 이 있

므로 과 가 하여 上 下 의 이 定하는 것이며  上에 

비로소 가 하여 의 의 象이 는데 의 자라는 때에는 드시 

派 枝하여 間 로 擴 는 것이라 의 하는 것  의 

派 로  의 자라는 象이 므로  의 中에  長의 

로 는 것이다

는 公과 로 어 公 로써 曲直을 辯한다는 이다  

의 를 中心 로 하여  이 上하고 下하고 하는 轉 動을 하

는 象이니 이 中心을 轉하는者는 스스로 心 心의 두 가지 動이 

있어  曲線이 고 徑  直線이 는 것이라 그러므로 의 

轉 動에도 한 心 心의 動과 徑의 曲直이 있 니 가 에

 하여 드시 離하고자 하는 것  心 動이  의 中心과 

을 結하는 徑의 直線이 있고 그 直線에는 引하는 引 이 있어 

를 離하지도 못하게 하고  近着하지도 못하게 하여 로 하여  

히 의 中心을 하여 그 을 돌게 하는 것  心 動이다 의 

九二의 가 에  下 한 것  心 動의 이  九二가 을 치 아

니하고 歸하여 하는 것  心 動의 不 이다 

心 動  의 曲線上을 돌고 心 動  中心의 徑線上에 얽매어 

이 曲과 直  히 相 하는 形 를 띠고 있 니 이가 의 이  

曲線 轉의 中 點에 의 中心이 있어 直線 로써 曲形을 辨 하는 象

이 있는 까닭에 을 이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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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心 動과 心 動이 있는 것   함께 雷 이 있는 까닭이

니 雷 에는 引 이 있는 까닭에 陽의 의 象에는 至 한 引

이 있어 一 로 하여  心과 心의 을 하게 하는 것이  에 

가 下 하여 가 하는 것  거 에 의 象인 巽 이 있

는 까닭이다

彖에는 「上 下險險而 이 」이라 하니 의 組 로는 上이 하고 

下가 險하며 의 로는 下가 險하고 上이 하여 과 險이 로 

轉하는 까닭에 心 心의  終止치 아니하는 것이다 

 의 命 가 下 의 에 下 고 있어 로 涉 川의 象이 고 

있 나 의 下 는 九二의 는 가 에 下하여 下 하는 巽

의 象이 고 가 巽股에 下하므로 淵이라 하니 乾九四의 淵도 巽象을 

말한 것이며 가 淵에 하는 象이 어 하고 竄하므로 히 陽

의 義의 和치 못함을 말한 것이다 巽 之象也

九五 는 의 中心 로  을 辨 하는 가 고 九二  九四의 二陽  

心 動의 主 이 어 上을 하고 九二는 六  六三 의 을 하

여 함께 을 하는데 사람을 하여 함께 惡을 하는 것을 竄 이라 함 로 

九二가 二 을  한 것을 한 이라 한 것이다 가 과 하여 

母를 하므로 不 이라 한 것이다 心 動  한 心 動이 는 것

이므로 九二  九四는 「不 」의 象이 어 心 動을 하고 二陽이 

心 動을 하므로 二 의 動이 한 스스로 終止  것이다 

에  下 한 命 는 間의 어느 一點에 聚 하여 陽 가 뭉치고 거

에 의 를 하는 것이니 九二 의 「其 人三 眚」  의 

의 下 하는 象을 말함이다  사람이 聚 하여 사는 四 를 말함이

 는  사람을 하여 말함이  三  上六 의 三人이라는 이  

 自 의 終 인 을 自乘한 로  域의 을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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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眚  의 가리움이 없다 함이니 人三 眚  사람의 가 

로부  上 에 내  聚 하여 하고 의 을 아  

育한다 함이다 의 代는 아직 사람의 가 치 아니하고 다만 로 

 이 中에 含 어 命 로 어 있는 것인데 이 을 사람에

게 비겨  말한 것이다. 

 의 中의 乾이 反 하여 과 가 하여 上 下 의 이 定

하여진 것이므로 에 次하는 것이다.

乾 屯  三宮 로  가 開闢하는 象이다.

象

가 에  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과 가 한다고 한 것  

兩者가 轉 動을 하고 있어 로 함이 아니라 함을 말함이다.

事는 함이   의 이  始는 乾知 始의 이  는 

하여 人 한다는 이다. 가 하여 과 의 이 생

고 의 이 始하는 것이므로 事 始의 象이 는 것이다.

下 가 心 動을 하는데 六  心 動의 終點이  心 動의 

始 이므로 하는 事를 치 아니하는 것이다. 

六  下險의 에 있어 이 하고 있 나 心 心의 動의 直線이 

 結 어 陽 가 로부  宣하므로  雖 의 象이 는 것이

다. 六  하여 의 象이 있  한 陽과 直結하여 의 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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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므로 그 의 辯이 한 것이다.

 體에 가 下 하여 巽股의 象이 는 것이므로  같이 

六三에 六宮의 象이 있어 六三의 從 事의 象이 있는 것이다.

九四  九二의 二陽이 하여 上을 하다가 모두 不 하는데 九二는 

體에 있 므로 歸而 라하고 九四는 九五 의 乾體에 있 므로 復 命

이라 한 것이다.

의 는 命 가 를 含 한 陽 이  에  로 下 한 는 

라는 웅덩이에  育하여 이 는 것이니 九四 豫上六 隨 九

의 는 모두 에  下 한 를 育하여 로 하는 웅덩이이다. 

如人 體之陽 也

는 로  을 束함이니 之 라 함  을 束하여 

치 못하게 함이다. 九五를 로 하고 그 以下의 四 는 下로부  上을 

하는 象이 는데 上九는 의 에 있어 陽 를 體에 하는 

象이 는 것이다.  가 車에  離 치 못하게 하는 裝束이므로 

는 의 이다 終 는 日의 象이  三 는 를 함이다. 의 

는 正 에 있어 陽體의 陽 의 象이 고 의 相 는 正 에 있는 

의 火宮 로  의 陽 를 受하여 胎育하는 것이니 의 

는 의  相 하고 의 日  의 終  相 하고 의 

三  의 三  相 하는 것이다.

上九는 의 中心을 離 하여 의 體  三 하여 陽 을 하므로 以

直 가 지 못하고 陽이 하니 이가 곧 이 하여 終凶한 象이다. 

의 에는 드시 陽이 相交하여 陽 를 受하는 것인데 이 

受  드시 의 中心에  한 後에 陽이 體에 하여 育

어 의 象이 는 것이니 九五의 人 中正  이 을 말함이

 上九는 가 中正치 못하고 亢 의 에 있 므로 陽이 하여 終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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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이  것이다.

는 一陽이 中 에 있 니 一 이나 一陽이 中 에 있어 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者는 의 의 象이  部에 있는 一 이나 一陽  드시 

자라  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는 의 中에  의 에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는 의 의 長 에 하여 의 形의 

始 하는 象의 이다.

는 의 에 가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 처음 로 凝

하여 에는 가 聚하고 高 에는 陸 가 나타나  山澤의 象이  것

인데 中에 가 있는 것  의 命 가 下 하여 의 를 

中에 하여 育하는 象이다. 之人 上 征不 之 也 毒 下

從之 九二 之象 亦 保之象

는 　  로 는데 　 는 이니 聚 한다는 이   의 

周함이니 라 함  에  下 한 命 가 의 周 聚 한 속에 聚하

여 育의 始가 는 것이며 그러므로 는 山의 象이 어 을 

始하는 곳이 고 있는 것이다 六五 의「 」  上에 動 의 着

함을 象함이니  鳥 의 胎 로  且 을 가지고 있는 動

의 出現할 것을 象한 것이며 動  을 가지고 能動 을 하

여 長의 의 象이 는 것이므로 長의 의 에 라는 動 로써 

을 삼  것이다. 그러므로 의 中 에는 의 로 는 命體

를 含하고 있어 陽體의 陽 의 象이 는 것이  九二 의 「 寵」

「懷 」  體가 의 로부  陽 를 受하여 上의 에 

하여 育함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九二의 陽  의 中心에  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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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을 統 하는 者가 는 것이  六五의  의 中心에  을 統

하는 를 하여 丈人과 可以 의 象이 는 것이다 

寵  女가 의 貴 를 음이니 가 上 로 을 한 것이 곧 寵의 象

이므로 山 하는 山에 寵의 象이 있는데 도 陸 가 나타나  山의 

象이 므로 寵을 말한 것이다. 

에  命 가 에 下 한 것이 곧 三 命이다.

執  陽 (九二)의 宣함을 執 함이니 中而應之 也

丈  又  로 어 을 한다는 인데  自 의 終한 

이  한 의 한 이니 六五는 이 의 의 中心에 있

어 德한 사람의 象이 므로 丈人이라 한 것이   乾陽이 三 의 主

가 어 을 함을 象함이니 가 어 이 始 하는 때에 六五

가 의 陽 를 受하여 을 하고 있 므로 事를 代한다는 을 取

하여 可以 이라 한 것이다 에 「 險」이라는 辭는 의 를 함

을 말하는 것이므로 彖의「 險而 」  한 의 이니 이는 

의 에 六五가 과 乾陽의 兩象을 兼하고 丈人과 可以 의 兩格을 

具하여 乾 의 의 가 하고 있음을 象한 것이다. 는 의 

로써 險을 하는 까닭에 下를 毒하는 象이 니 毒이라 함  사람을 

害하는  實의 없는 사람이 往往히  한다는 이라 의 

는 에 險과  과害가 하여 害人하는  한 사람이 往往히 

있어 人 活의 毒이 는 것이  毒을 함에는 毒을 하는 것인데 

의 로써 險을 하는 것이 곧 毒을 함이니 이가 「 下를 毒한다」

는 이며  그 毒이 害人 한 毒이 아니  로써 險을 하

는 毒이라 함을 아는 까닭에 마음 로 從하여 잘 育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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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 의 動과 의 象  의 險而 의 象이므로 豫 의 罰이 곧 

의 毒이  豫 의 이 곧 의 從이다. 豫 의 의 雷는 하

여 罰의 象이 는데 에는 雷가 없고 險이 있 므로 毒이라 한 것이

다.

上六 에는 의 完 는 象이 있어 「開 家」를 말한 것이다. 開

이라 함  를 組 하여 共 活을 營 하는 家의 이  家라 함

 家 의 世代를 하는 의 이며  의 「 」  彖辭의 

「丈人」에는 라는 을 寓하여 을 正하는 의 를 말하니 이는 

사람이 聚 하여 活함에는 드시 의  家의  의 가 

있는 까닭이  이 三 의 象이 에 있는 것이다.

는 이  는 의 下 한 것이므로 는 에 次하는 것이

다.

象

中의 는 命을 含 한 命 이므로 中의 命 는 을 育하

는 象이 고 그 까닭에 을 容하고 을 함을 象한 것이다.

律이라 함  陽 의 動하는 音樂이니 出以律이라 함  六의 中 는 

九二의 陽 의 動함을 라  動하는 것이  만일 陽 의 動함을 하면 

한다 함이다. 臧  에 隱함이니 臧과 藏의 相 한 는 藏  로 

어 且 出 하는 때가 있음을 象함이  臧  에 隱하고 있음이다. 六

의 는 九二의 陽을 라  動치 아니하면 陽과 이 否가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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隱하여 한다. 함이다.

輿는 을 하는 車이  는 臥의 形 로  節이 解 함이니 輿 라 

함  車輿가 體解  것이다.

下 의 六三 는 이 하니 이는 六三  人 로  險의 에 하여 

있는 까닭이다.

六五의  九二 를 象함이니 九二는 의 上 로  의 中

心이 므로 을 象하고  命 의 를 말함이다. 九二는 의 中

이로  이 乾陽을 受한 것이므로 그  이니 그러므로 六五

辭에는 九二 에 長 ( )  弟 ( )의 兩象을 말한 것이다. 

執  을 執 하는 를 말함이니 咸九三의 執其隨 六二의 執之 이 

모두 의 의 象인즉 六五의 執이 한 의 象이다. 六五는 

의 의 中心에  上 로 을 應하고 있 므로 山의 象이  것이

  의 終 始하는 이니 執 이라 함  六五의 山이 九二의 

을 執하여 育 始한다 함이다.

上六  의 한 이므로 諸 中에 직 上六에 가 없는 것이다. 

亂이라 함  를 橫流하여 濟함이니 의 橫 兩 함이 곧 亂이다 人間

도 橫 裂하는 것이 곧 亂이  人  를 裂  하는 者이다.

中의 는 마침내 上 로 出하는 것인데 上의 의 하는 는 

上六이  中 의 中心  九二이니 그러므로 九二의 象이 上六에 나타나

 上六의 命開 家는 곧 九二의 三 命懷 의 이  上六의 

人勿  곧 九二의 毒 下의 이다. 

과 의 相 한 는 이라 함  乾 를 象함이  이라 함  

는 陽의 象이   乾의 象이므로  體의 受하는 陽 의 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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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上六  가 하여 이 着 하므로 陽 를 受하는 象이 니 

이것을 로써 볼 때에는 命의 象이 는 것이다.

比

比는  宮하여 의 中에  의 가 는데 의 中 가 

反 하여 比의 上 가 니 中 라 함  中에 있는 만이 아니라 

의 에 聚하여 中  相 하는 川  海가 모두 中 가 는 

것이  中 의 反 한 比의 上 는 下하는 가 아니  에  

하여 上 한 이니 그러므로 比는 中에 上 한 澤 로  달의 象이 

는 것이다 九五 에 「 比」의 象이 있 니  과㬎 로 어 

가 하고 하다는 이며 에 一陽이 있어 가 聚하고 人 의 象이 

어 의 한 것  달이다 에 賢人  달의 을 象한 것인데 六四

에 「 로 賢에 比한다」함  九五 가 달의 象이 고 있음을 말한 것

이다 

比 는 密하다는 이  한 上한다는 이니 二人이 从(從의 )

이 고 　从을 反한 것이 比가 는데 从  應한다는 이  比는 

한다는 이니 比의 上 는 中 가 하여 달이  것이므로  

달  密하면  한 한다 하여 比 를 쓴 것이다

比는 로  의 의 一部가 에 上하여 달이  것이니 

의 上 한 것  澤이  比는 가 上에 있 므로 한 澤의 象이 며 

比는 山澤의 形이 中에 出現하여 달이  것이므로 比에 달의 하는 

象이 있 니 彖辭에 「比 也比 也」라하니 이라 함  달의 始 하는 

日을 말함이  라 함  의 과 의 에 의 象이 있는 것인

즉 는 山 澤이 相比하여 달의 體를 이루고 있음을 말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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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는 澤이 있어 陽 로부  乾 를 受하여  澤이 

하여 歸妹 象의 가 形 니 이가 에  말함과 같  이  사람

의 는 달에  하는 것이므로 比에는 人 의 의 始하는 象이 있

니 이가 곧 이며 이 는 과 六의 貞 에 하여 

受 는 것이므로 彖에는 이것을 ( 를) 貞한다 한 것이  九五

의 三 라 함   乾陽의 象이  自 의 三   의 象이  는 

의 함인데 는 乾象이니 陽의 乾陽이 를 하여 달의 에 

하는 것이 곧 三 이며 人  九二 의 人 로  사람의 

가 에  下 한 것이다.

달과 陽  關係를 가지고 있는데 달의 體가 하  以 에는 陽의 

陽 가 을 得치 못하여 不寧이  것이며 不寧 라 함  陽이 달을 

得하여 兩 을 한 象이 어  이 다 함이다 달  陽의 을 

受하는 과 陽의 을 背 하는 과의 兩 이 있 므로 드시 과 

의 兩象이 있어 의  陽이 하여 이 고 의  陽이 하

여 凶이 는 것이니 彖의 「後 凶其 也」라 함  上六 가 의 에 

하여 그 인 陽을 後로 하여 을 지 못한 까닭에 陽 가 하

여 一 一陽하는 가 하다 함이다 六三 의 「比之 人」도 上六 의 

를 應함을 말함이니 사람  한 것이므로 한 것을 人이라 하는 

것이  象의 「不亦 乎」는 의 의 을 取하여 六三 가 上

六 의 를 應한 까닭에 이 하 다 함이다.

사람의 에는 의 竹과 의 巫로  의 象이 있다 하여  比

에 를 쓴 것인데 는 蓍法의 이니 이는 과 比에 한 

四象八 의 象이 있음을 하  함이다. 辭에 「 에 이 있 니 

이가 兩 를 하고 兩 가 四象을 하고 四象이 八 를 하고 八 가 

凶을 定하고 凶이 을 한다」한  八 의 에는 두 가지

가 있 니 八 의 出 한 로는 가 母가 어 雷 火山澤의 長

長女 中 中女 女의 로써 六 를 한 것이  八 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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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로는 日 이 法象 懸象 로 어 雷 山澤의 을 하는 것

인데  兩  四象 八 는 八 의 하는 를 말한 것이다.  

乾의 象이니 그러므로 中에 는 직 乾 의 和뿐이며 乾  이

  이라 의 속에는 스스로 가 있어 陽關係로 고 를 兩

라하니 이는 이 兩 를 함이  屯의 盤桓  陽의 象이  의 

童  달의 象인데 屯 이 乾 을 하여 乾 屯  四 가 日 이 

고 日 을 四象이라 하니 이는 의 兩 가 日 의 四象을 함

이  는 雷의 象이   의 象이  는 山의 象이  比는 澤의 象

인데 比가 乾 屯 을 하여 乾 屯  四 는 日 의 四象이 

고 乾 屯 比 八 는 日 雷 山澤의 八 가 니 이는 

日 의 四象이 日 雷 山澤의 八 를 함이다  乾에 의 陽

이 있고 에 의 달이 있고 屯의 盤桓  陽의 象이  의 童  

달의 象이  의 雷  陽의 象이  比의 山澤  달의 象이니 乾

屯 比는 모두 日 의 象 로  比에  달의 體가 始 한 것이다.

라 함  四象八 를 우는 蓍法인데 에 이 四 로  四象 에 

하고 比가 八 로  八 에 하므로 과 比에 를 쓴 것이  

이는 經 의 에 日 雷 山澤의 八 의 象이 있음을 하  

함이다. 

八 의 比에  달의 體가 비로소 하여 과 後 의 의 象이 定

하고 는 凶의 象이니 이는 八 가 凶을 定함이  달의 體가 하

여 하는 凶이 있는 까닭에 日 이 往 하면  이 相 하여 의 

能의 인 富 의 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는 凶이 을 함이

다 의 能  乾의 知 과 하는 것이  富 의 이 한 

日 의 盛德과 하는 것이니 比에  달 體가 始 한 까닭에 間에는 

盛德 의 이 하는 것이다.

의 는 乾 屯 比로 고 雜 의 는 乾 比 臨觀屯

의 로 고 있다 는 乾 이 屯 에  사람의 를 始하여 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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含 하고 가 의 를 中心 로하여 轉 動을 하여 比의 달

을 하고 달에  사람의 를 하니 이는 의 의 에 달과 

사람의 하는 를 말함이  雜 는 乾 이 比에  달을 하고 에  

를 定하고 臨觀의 를 中心 로하여 하는 轉 動을 하

여 屯 에  사람을 하니 이는 에 가 하여 달과 사람의 

하는 를 말한 것이다.

比는 의 反 로  의 一部가 上하여 달이  것이므로 比는 

에 次하는 것이다

象

上 는 陸  川海가 어 人 가 定 하고 처음 로 家를 建

하는 를 말한 것이다. 이라 함  世의 이라는 이  

는  相 하여  宗主 의 母이  는 를 한 諸 이니 

달이 에  離하여  體를 이루고 있 므로 의 象을 말한 것이다. 

比는 달의 始 하는 이므로 그 部에 陽이 뭉쳐 있 니 六  部의 

深 이므로 陽 가 뭉쳐  缶에 盈한다고 한 것이다 缶는 이니 

의 容 의 象을 말함이다. 

他라 함  九四  中 九에 陽이 巽股를 應함을 他라하니 股를 他

라 하는 것  他 가 人과 也로 고 也는 女 의 인 까닭이며 를 

也라 하는 것도 한 의 女 이라는 이다 달  體의 胎宮이  六

 陽 가 部에 뭉쳐  에 盈하고 있 므로 거 에 女 이 생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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胎育 을 한다 함이다.

比의 六 에 는 모두 比之라하고 직 九五는 比라하니 比之라 함  

出하여 어느 象에 比함이  比라 함  로 應從한다 함이다.

六二의 比之自 는 彖의 不寧 上下應이다.

과 後 가 相 하여 九五는 上六을 이라 하고 上六  九五를 後

라 한다. 을 한다 함  上六이 陽의 을 지 못하여 하여 

命을 하고 있음을 象한 것이며 上六이 命을 한 것  하여 迷

가  까닭이니 이가 곧 이다 이라 함  後 得 의 이니 下諸

가 을 受하는 것이 곧 取 이다.

는 乾陽이니 上六이 乾陽의 을 지 못하는 것이 곧 이다.

 

以 者 體中 乾陽 此乃 之 之 自  象以動 而曰 也 

亦

 一 이 中 에 있어 의 中에  의 에 하는 이다. 

의 에 一 이 中에 得 하여(巽  下 의 象이므로 中

이라 한다) 의 를 受하는 이 고 에 乾陽을 하며 巽  

磁 이  乾  金인데 磁 가 金을 引하여 의 組 體를 이루니 乾巽

의 는 모두 磁 가 金을 引하는 象이 있 므로 에 復 姤에 柔

의 象이 있는 것이며 의 組 體는 달이므로  달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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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象이  것이   하고 달  로  의 象이 므로 

을 이라 하니 도 한 달의 陽 의 한 象이므로 이라 

한 것이다.

에 의 이 달의 體를 이룬 象이 있고 比에 한 가 上하

여 山澤이 어 中에  달의 體를 이룬 象이 있 니 그러므로 의 

달  곧 比의 한 山澤의 달이며 彖에는 이것을 「密雲不雨自

郊」라 한 것이다.

달의 는 陽과 같이 東 로부  로 가는 것이나 陽과의 交 關係

에 있어 는 달  에  東을 하여가는 것이니 이가 自 郊의 象이

다.

密 는 宓과 山 로 어 山形의 安 함을 말함이  節 에는 澤의 凝結한 

것을 密이라 하며 比 의 比 는 密하다는 이며 雲  比의 上하

는 象이니 密雲이라 함  가 中에 上하여 山澤의 形이  것이  

中의 山澤  곧 달의 體이며 이가 의 달에 密雲의 象을 말하는 

以이다.

乾 九四는 乾이 中에  을 得하여 의 象이 므로 雲 雨

 品 流形의 象이 어 의 密雲과 相 하고 群 淵  가 모두 巽

象이다.

不雨라 함 , 가 에 上한 것  雲이  가 에  下하는 것  

雨이니 의 密雲  달의 體로 어 에 下하지 아니하고 中에  

하는 까닭에 不雨의 象이  것이다.

달  드시 인 에  始하는 것이므로 인 에  하는 것이며 

郊는 과 交로 어 로부  線上을 라보는 相交한 際를 말

함이  라 함  을 統하는 乾을 말함이니 乾이 의 郊에  을 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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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달을 한다는 이며 이는 한 달  가 보든지 드시 郊에  

한다는 도 는 것이다. 郊는 의 이  密雲  이니 이는 

六四 의 象이라  의 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므로 드시 

로부  陽 인 東을 하여 往하는 것이니 이가 달의 가 하여 

로부  東 로 하는 以이  雜 에 「  寡함이라」함  의 

달  아직 陽을 치 못하여 寡 로 고 있다 함이다.

 달의 密雲體인데 六四 의 一 이 를 得하고 ( 에 巽이 上

에 있는 者는 六四 가 得 하는 것이다) 陽을 相應하므로 陽 가 뭉쳐  

險의 이 하고 의 惕이 出하니 이는 의 에  가 

하여 比의 가 고 比의 가 하여 의 密雲이  때에 

 六四 의 險 과 九二 의 險惕이 의 中에 混 한 것인데 

六四 의 과 九五 의 陽이 하여 陽 의 뭉침 로 因하여 이 하

고 惕이 出한 것이다.

六四의 密雲의 달  六四의 雲上 의 에  한 것이므로 六

四  六四에 모두 을 말하여 로 關聯 어 있음을 한 것이다.

九五 는 의 中心에 있어 六四 의 과 하고 九二 의 陽과 하

여 陽 가 뭉쳐  體가 富 하므로 富 을 하는 탕이 이루어진 

것이다.

辭에 「 凶 」이라 함  比 의 凶이 달을 하여 의 富以

其 하는 것이 곧 富 의 이다.

六四 의 一  巽股의 象이 므로 九三 의 輿 輻과 九 의 復自

의 象이  것이다 巽股라 함  巽 의 一 이 女股의 象이 다 함이  

體의 陽이 巽股를 하면 드시 亡하는 것이다 九四 의 陽 로  

六 의 巽股를 應한 者는, 姤 九四 는 가 고  九四 는 

이 고  九四 는 이 어 모두 不 하고  九四 는 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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吝이 니 他는 巽股를 함이  吝  이 嗇하여 路가 함이다.

九 의 陽 로  六四 의 巽股를 應한 者는 六의 巽股보다는 그 害가 

니  九 는 復自 가 어 復하면 咎가 없고 家人 九 는 閑

家가 어 閑하면 가 없고 中  九 는 他不燕이 어 他가 있

면 安定치 못하고 직 益 는 長 長女의 相 이므로 한 것이다.

九三 의 陽 로  六四 의 巽股를 한 者는,  九三 는 輿 輻이 

어 치 못하고 漸 九三 는 征不復이 어 凶하고 家人 九三 는 

가 하면 家節을 하는 것이다.

 體의 凝  象이  上九 에  이 하여 體가 完 는 

것이므로 이 陽을 하여 不雨하던 者가 旣雨하고 東 로 往하던 者가 

旣 하고 輻한 輿가 을 하고 이에 비로소 乾陽을 相 하여 을 

微 하니 라 함  動의 微함이  의 現하는 者이라 이라 함  

달이 비로소 乾陽과 相 하여 微 을 하여 日이 다 함을 말함이다.

比   모두 의 中에  의 에 하는 인데 比에  달

이 始 하고 에  달의 이 하여 달의 體가 하는 것이므로 

이 比에 次하는 것이다.

象

德이라 함 ,  體의 始 하는 이므로 體가 을 함을 

德이라 하니 懿 德이라 함  달이 陽의 을 아  함과 같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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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心體도 하여 을 함을 말함이다.

九五에 如가 있고 中 九五에 한 如가 있 며 彖에 

密雲不雨自 郊가 있고 六五에 한 密雲不雨自 郊가 있 니 그

러므로  달의 하는 이  中 는 달의 하는 이

다.

履 澤

履는 과 宮한 인데 에  凝  體가 反 하여 澤이 乾陽

을 受하니 澤  달의 이라 이는 달이 陽의 을 는 象이며 

履는 을 하여 步하는 신이   의 象이니 달이 陽의 後를 從

하여 乾 를 受하면  을 履하여 하는 것이 곧 履의 象이며 

陽과 달  上下의 秩 로 어 을 하므로 履 에 의 象이 있어 

履를 한 라하니 이는 라 함  秩 가 있어 亂雜치 아니하고 하

여 치 아니하고 한 後에 가 는 까닭이다.

履 에는 履 不咥人의 象이 있 니 는 兩眼에 火 을 하는 動 이

라 달  陽의 後를 履하여 을 하는 것이므로 陽과 달의  

의 兩眼의 火 의 象이 고 陽의  곧 乾의 陽 이라 달이 乾陽을 

履하여 하면 乾陽  의 象이 고 달  의 象이 는데 사람의 

는 달에  하여 달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람이 를 履하는 

象이 는 것이다.

의 象을 象 로써 보면 을 하는 乾陽을 라하고 는 澤 로

 乾陽을 受하여 달의 을 하므로 는 의 形質의 象이 는 것이

다.

咥  口  至로 어 口가 至함이니 咥人  口가 至하여 사람을 害

함이다. 사람의 는 달에  하여 드시 을 아  사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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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陽의 을 면 사람도 한 그 을 아  害를 입지 아니

하는 것이니 이가 不咥人의 이다. 澤  달의 이  乾  陽

의 象인데 澤이 하고 乾陽이 後하여 의 迷의 象이 고 있 나 

履 는 달과 乾陽에 後의 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달이 乾陽을 履하고 

하는 象이므로 迷가 지 아니하여 不咥人의 象이  것이다.

사람  한 것이  한 것이 사람이니 그러므로 이 있 면 人

가 있고 이 없 면 人 가 없는 것이  比  否 의 人도 모두 

의 함을 象한 것이다.

彖之咥人 乃九二之 人貞 也

履 始 人 也 歸妹 人之終始 義也

九五에는 「履 而不 」의 象이 있 니 九五는 體 의 中心이  

라 함  上에  을 하여 을 하는 을 말함이  ( 는 

이  人  의 한 것이므로 九五  人之象也) 九五에 乾陽의 

이 하여 달의 을 하므로 라 한 것이  는 하다는 

이니 달이 乾陽을 履하여 應하므로 을 受하여 치 아니한 것이  

이는 에 寡 의 象이 있 므로 履 에 의 象인 달이 치 아니

하다 함을 말한 것이다 여 에 히 를 말한 것  上에  을 하여 

을 하시는 을 라 하므로 에는 이 의 하는 東

의 에  出하는 것을 「 가 에  出하다」한 것이며 履 는 間에

 처음 로 달의 의 하는 이므로 그 을 하  하여 九五

에 을 하는 를 말한 것이다. 

六三 는 의 主 로  달의 의 象이 므로 陽의 을 受하는 

象이 는데 달이 을 受하여 을 하는 것  目 의 象이  陽을 

履하여 하는 것  의 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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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三 는 의 로  口에 하여 口의 象이 고 乾陽에 하여 

迷의 象이 니 달이 迷하여 의 한쪽을 한 것이 곧 眇이  跛이

며 歸妹의 달도 달이 에게로 歸하여 迷의 달이 므로 九에 眇의 象

이 있고 九二에 跛의 象이 있는 것이다. 履 六三과 六四는 사람의 이므

로 兩 에 履 의 象이 있는데 六三  迷의 달이 어 이 치 못하

므로 咥人의 象이  것이다.

上九는 달의 體가 하고 乾의 陽의 과 의 달의 이 兩 하니 이는 

의 兩眼의 火 이 兩 한 象이  日 이 往 하여 을 하는 것을 

「考 其旋」이라 하니 考는 로  乾의 象이   羊 로  의 象이

 旋  함이라 이는 日 이 往 하여 을 하고 있음을 말

한 것이다.

履는 의 反 로  의 體가 履에  비로소 을 하므로 履가 

에 次하는 것이다.

의 辭는 처음에 亨을 말하고 履의 辭는 내종에 亨을 말하니 亨  

함이라  體의 組 의 象 로   陽이 하고 그 後에 

體가 하는 것이므로  亨을 말한 것이  履는 달의 의 象 로  

달이 陽을 履한 後에 그 을 受하여 陽이 하는 것이므로 내

종에 亨을 말한 것이다.

象

陽과 달  上下의 定 이라, 人間 에도 드시 上下의 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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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上下를 辨하여 志를 定하는 것이 의 秩 를 우는 以이

다.

는 飾을 치 아니한 탕이니 九는 履의 下에 있어 體의 탕

이 므로 履라 한 것이다.

履 는  乾의 一 一陽하는 이며   旦 로 고 旦  日

이 上에 나타나는 象이니 履 이라 함  달의 體가 陽의 을 

아  上에 을 나타냄을 말함이다. 人이라 함  달에  하는 사

람의 를 말함이다.

武人  를 迹하는 後人이니 體가 乾陽의 을 受하여 을 하

면 달의  武人의 象이 고 달이 陽의 을 受하는 것  의 

象이 는 것이니 달이 陽과 같이 을 하는 것이 곧 武人 于

이다.

履  는 交 의 인데 는 乾陽이 澤 을 하고 하는 象이  履九

五는 乾陽이 澤 을 하고 을 하는 象이니 兩 가 모두 을 

하는 것이므로 履의 象이 는 것이다.

泰 

乾 의 體한 는 泰否 咸  益 旣濟 濟의 八 인데 직 泰否만이 

乾 의 形을 하여 의 象이 있고 그 의 六 는 모두 乾 의 

形  것이며 泰否에는 乾 이 相交하여 을 하는 象이 있 니 그러

므로 泰否는  에 의 中에  의 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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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는 로 어 의 가 上 하고 의 陽 가 下 하니 이가 

相交의 象이다. 人體로써 보면 人體의 組  火臟인 心臟이 上에 있고 

臟인 臟이 下에 있 니 이것  定  秩 이  人體의  火가 

下 하여 이 하고 가 上 하여 가 寒하니 이것  交體  秩 이며 

이 火 하는 이 곧 人體의 陽相交이다. 그러므로 人體에는 

泰 의 象이 있 니 人中을 中心 로하여 上에 兩耳竅 兩眼竅 兩 竅의 六

竅가 있어 象이 고 下에 口   後 의 三 竅가 있어 乾象이 

고 하여 上六竅  下三竅는 스스로 泰 의 象이  것이다.

泰 는 로 는데 의 相交함에는 드시 火가 하여 絶 에 

하는 것이므로 泰 의 相交도 한 火가 하여 陽體에  

命 가 하여 體에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 象인 泰 를 쓴 것

이다.

泰는 乾陽이 에 있고 이 에 있 므로 彖에 「 陽而 」이라 한 

것인데 에는 陽의 往 하는 象이 있 므로 泰에도 往 하는 

象을 取하여 辭에 「 가 往하고 가 한다」 하니 는 陽의 象이  

는 의 象이다 陽이 하고 이 往하는 것  이 하고 이 往

하여 의 하는 象이 므로 彖에 「 가 交하여 이 한다」하

니  이 하여 하고 한다는 이며 泰는 의 中의 의 

에 하여 의 乾 과 이 相交하므로 함을 하여 이 

出하는 것이다 彖에는 「 而 」이라 하여 히 을 말한 것  

 乾 의 의 인 까닭이니 辭에 「乾  下之至 也 德

以知險 下之至 也 德 以知 」라하여  乾 의 한 

德 에  한 것임을 말하 는데 泰 의 交는 곧 乾 의 

이므로 히 을 말한 것이다.

彖에 「 而 人」이라 하여 의 는 長하고 人의 는 消한

다 하니 라 함  을 象함이  人이라 함  을 象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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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相交는 드시 日 로써 하여 陽 中의 乾  달의 中

의 澤이 相交하는 것이므로 泰 에 달의 의 하는 象이있어 下

乾  乾陽의 象이 는 에 한 달의 의 長하는 象이 는 것이

다 泰의 下 乾을 乾陽이라 하고 上 을 이라고 하는 것  乾 의 

間 相交함을 말함이  泰의 下 乾을 의 長함이라 하고 上 을 

의 消함이라 하는 것  陽의 間 消長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泰

에는 間 相交  間 消長의 兩象이 있는 것이다.

六五 에는 乙歸妹의 象이 있 니 歸妹는 乾 의 二 이 하여 하

여 달로 는 象이  泰는 八 의 四維 로  乾 이 를 交하

고  互歸妹가 있 므로 의 中心인 六五 에 乙歸妹를 말한 것이다. 

乙歸妹라 함  古代에 어느 이 女를 間에 下嫁한 古事를 因한 

것이나 한 에 乙歸妹의 象이 있는 것이니 ( 八 互歸妹之泰

는 上 下 陽 相交之象而 體中 人 之象也) 는 出乎

의 이  乙  의 上出하는 象이므로 乙  의 上出함을 象함이  

妹는 女 의 象이니 이는 上出하는 에게 女인 妹를 歸嫁하여 陽

을 受한다 함이라 泰는 의 中에  의 에 하여 交  

互歸妹의 兩象이 있고 乾陽이 하고 이 後하여 달의 後得主의 象이 

므로 이것을 象하여 乙歸妹라 한 것이다 는  止로 는데 는 

의 事이  止는 의 하는 根 이니 以 는 陽 인 를 受胎한

다 함이다.

歸妹者 之  之組 也 隨者 之 長 之 育也 以

反 也

六五  相交하는 九二 는 乾陽의 의 中心 로  命 의 하는 中

心이 고 있 므로 의 象을 말한 것이다.   巟 로 고 

巟  의 廣함이니 이라 함  命 中에 의 象인 를 하고 

있음이  는 가 上에 流함이  라 함  를 含한 

命 를 廣 하는 것이니 乾의 九二 의 陽 가 에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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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象이  것이다.

九二 에 含  九 의 에는 以 彙의 象이 있 니 는 

下 의 로  節節이 根相 하고 一部 을 하여도 남  部 이 

 하는 것인데 는 을 함에 쓰는 이  는 하는 싹

로  를 象함이  彙는 의 聚함이  는 體의 陽 의 象이니 

體가 陽 를 한번 하면 다시 陽 가 새로 하여 함이 

의 함과 같 므로 體의 陽 를 象하여 拔 以其彙라 한 것

이다.

九三 는 乾이 長하여 을 際하고 上六 는 이 하여 泰가 終하니 그

러므로 이 兩 에는 消長의 象이 있어 九三 에 「 不 往不復」의 

象이 있고 上六 에는「城復于隍」의 象이 있는 것이다.

不 라 함  가 치 아니한 것이 없어  高 한 는 드시 

로 한다 함이니 下 乾  의 象이  上  의 象이라 乾이 

하여 로 함을 말함이  往不復이라 함  달의 消하던 者가 다시 

을 하여 乾陽이 이니 復이라 함  陽이 中에 하여 함이라 乾

이 中에 있음을 말함이다. 城復于隍이라 함  城  人 의 聚 하는 

을 保 하는 築 이  隍  城下 에 의 없는 곳이니 下 乾  城의 象

이  上  隍의 象이라 乾이 下 에 하여 中에 있 므로 城이 

隍의 속에 復한 象이 고 上六 는 泰가 하므로 가 없어  隍이 고 

中 가 없어  泉 이 치 못하며 下 乾 로부  命 를 受하는 

것이다.

는 日 로써 相交하는데  履에  달이 始 하므로 交하는 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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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履에 次하는 것이다.

象

라 함  後라는 과 女 이라는 과 世를 體한다는 이 있는 것

이므로 의 事하는 에 달의 體가 陽의 後를 하여 을 하

는 것을 라하니 泰  姤에 달의 體가 乾陽을 하여 을 하는 象

이 있 므로 女 體의 을 取하여 를 말한 것이다. 

財는 사람의 活資 를 말함이다. 泰는 가 交하면 사람을 하고 사

람이 하면 한 財를 하여야 하는 것이니 辭에 「 以聚人曰財」라 

함  이 을 말함이  財 之 라 함  財를 하여 人의 를 

이룬다 함이다 相 之宜라 함  에 宜한  의 育을 

한다 함이다 左右 이라 함  에 陽之右 之左하니  右하고 는 

左함이라 을 의  의 宜로써 한다 함이다.

泰는 九二에 의 象이 있어 그 象이  相 하므로  上六에 人

勿 이 있고 泰 上六에 人 消  勿 가 있 며 上六에 必亂 이 있

고 泰上六에 其命亂이 있는 것이다.

九四의 不富以其  달의 의  하는 象이니 九五의 富以其 이 

달의 하는 것이므로 不富以其  달의 하는 것이며 上   의 

에 있어 달의 이 없 므로 六四에 그 象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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否

否는 泰  宮하여 의 中에  의 에 하는데 乾이 上에 있

고 이 下에 있어 三 竅가 上에 있고 六 竅가 下에 있 니 泰 를 사람

의 直立體라고 하면 否 는 사람의 體이  사람의 하는 것  母體

의 胎中에 있는 胎 이니 그러므로 否는 母 中의 胎 의 象이며 이는 泰

에  가 相交하여 이 하고 否에  受胎하여 胎宮을 閉하고 있는 

象이다 泰는 의 사이에 互歸妹가 있어 달이 陽 을 受하는 象이 있고 

否는 의 사이에 互漸이 있고 漸  胎의 이므로 否에는 受胎의 象

이 있는 것이다. 否 는 不과 口로 어 口를 開치 아니한다는 이니 이

는 胎宮의 口를 閉함을 象함이며 辭의 人  사람이 冥中에 있어 

이 없다는 로  胎 가 胎中의 冥中에 있 므로 人이라 한 것이

다.

人이라 함  달의 冥함을 象함이니 이는 否 가 이 長하고 陽이 消

하여 달의 이 消하고 있음을 말함이  에 는 달의 을 

象한 것인데 否 는 달의 의 消하는 象이므로 가 保 하여 陽의 

義가 和치 못하다 한 것이다. 泰  否의 과 不 의 象   六四  

에 있 니 에 「 가 하매 이 蕃한다」함  泰의 의 

함을 말함이  「 가 閉하매 賢人이 隱한다」함  否의 의 不

함을 말함이며 下 이 곧 人의 이다.

泰에 을 말한 것  乾 의 를 取한 것이  否에 柔 을 

말한 것  를 하는 를 말함이니 에 「 의 를 立함을 

가로  柔  이라 한다」함과 같이 柔  의 이라 否는 로써 

泰의 乾陽을 受하는 象이므로 柔를 말한 것이다.

泰  否는 그象이 相反하고 있  한 로 어 있 니 否 六의 

拔 는  泰 九의 拔 이다. 泰 九는 體의 陽 를 象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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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出하면 하고 志가 에 함이라 한 것이  否 六  女體가 體

의 하는 陽 를 受하는 것이므로 保 하면 하고 志가 乾 에 있음

이라 한 것이다.

否六二의  泰九二의 과 는 것이니 泰九二는 乾陽의 의 

中心에 陽 를 함이  否六二의  의 의 中心에 를 

하고 乾의 陽 를 受함이며 人  의 의 하여 育함을 象

함이  人否亨  乾의 陽 가 中에 胎 어 陽의 함을 말함

이다.

六二의 人否亨  九五의 人 이 는 것이니 六二는 의 中心이므로 

人 胎의 象이 는 것이  九五는 의 中心이므로 胎  人이 育

하고 있는 象이 는 것이다.

六의 는 의 象을 取한 것이므로 九五의 의 中心에 한 

의 象인  苞桑을 取한 것이다 는 人이 에 하여 蔭 다는 이

니 否라 함  乾의 陽 를 胎宮에 否하여 蔭한다 함이  桑  日出하

는 東 의 인데 乾의 陽 인 가 八 의 東 에 하므로 

에 桑의 象을 取하고 苞桑이라 함  를 하고 있다는 이며 否의 上

乾  彖에 말한 「 消」의 象이 므로 「其亡其亡」이라는 辭로써 

하는 을 寓한 것이다. 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할까 하

는 者 그 를 安하는 者이  亡할까 하는 者는 그 을 保하는 者이  亂

할까 하는 者는 그 를 하는 者이라 로 는 安하  를 忘치 

아니하고 하  亡을 忘치 아니하고 하  亂을 忘치 아니하나니 그러므

로 이 安하고 家를 可히 保한다 하니 이가 곧 其亡其亡의 이다 泰否

에  의 象을 取한 것  交의 에 乾 의 象이 있음을 하

 함이니 泰否에  가 始交하고 에  가 終하는데 泰로부

 까지는 三 六  二 六 로  乾  二 六에 하고 乾 는 

의 의 終하는 象이다. 그러므로 의 始交하는 泰 에 拔 의 

象이 있고 泰  의 中間인 에 體가 를 藉 하여 陽 를 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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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象이 있고 의 終하는 에 中에  이 하여 次世代의 胎

育하는 象이 있는 것이니 이는 가 次世代를 하는 를  

로써 한 것이다.

否 는 否閉하는 象이 고 있 나 그  互 는 山 의 秩

로 고 山 는 에 正  久 應 聚의 四情의 로 고 있

므로 否閉하는 속에 스스로 의 長하는 象이 있어 上九 에 否後

의 象이 있는 것이니 라 함  陽 가 에  하여 의 함이다.

泰에  가 交하고 否에  乾陽의 를 受胎하므로 否가 泰에 次한 

것이다.

象

否는 體가 胎 를 胎育하고 가 閉하는 象이다  함이  難  

함이니 德辟難이라 함  心을 하여 함이  과  

華를 말함이니 不可 以 이라 함  胎 가 胎中에 隱하여 育하고 

치 아니함을 말함이다.

羞는 이  不仁이 가 니 人  不 不仁이라 六三  人 長의 

에 하므로 羞 를 하고 있는 人의 象이 는 것이다.

는 洛書九 로  長의 의 象이  否 가 한 長의 의 象이

므로 否의 乾體의 에 九 의 을 말하여 의 하는 根 이 

를 아  에 하여 자란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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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火

人  一 이 中 에 있어 의 中의 의 에 하여 의 形

이 始 하는 象인데 上에 乾陽이 있고 下에 離火가 있 니 乾陽  陽의 

象이므로 離火는 陽의 象이 아니라 달의 이 陽의 을 는 象이 

는 것이다. 달이 陽의 을 아  을 始 하는 것  곧 달에  사

람의 가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人 에는 달이 陽의 을 는 象

과 달에  사람의 가 하는 象이 있어 달과 사람의 가 相 하다 하

여 을 人이라 한 것이다.   人 를 과 火의 象 로써 보면 

上의 火 가 炎上하여 을 應하고 있는데 炎上하는 火는 의 象 로 

어 三角形이 는 것이  사람이 上에 立하는 것도 한 가 을 

하고 兩 이 를 履하여 三角形이 는 것이므로 人 는 사람의 直立한 

象이 는 것이다. 人이라 함  한 사람의 가 달에  하여 下의 

사람이 모두 一한 母에  出 한 의 사람이라는 도 는 것이  

그러므로 上의 人 는 모두 一 上의 로  한 弟이

다. 사람  人 의 日 中에  하는 것이므로 사람  드시 

의 있는 곳에  을 고 사는 것이  이 까닭에 사람이라 함  한 

것이라 하는 도 는 것이며 사람  한 것이므로 能히 下의 弟

로 더불어 그 가 相 하는 것이다.

人 는 乾陽과 離火로 어 陽과 달의 相 하는 象이 는데 이것을 

五 의 로써 보면 乾陽  金이  離  火이니 이는 日  金火의 象

이 는 것이  乾의 陽金의 는 九이  離의 火의 는 二이니 이는 

日  九二의 象이 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과 의 日 에는 金火  

九二의 象이 있어 이것이 洛書의 金火  九二의  로 關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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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洛書의 金火  九二는 日 軌 의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六二의 一  人 의 主로  九五의 乾陽을 應하는데 로써 보면 

달의 이 乾陽의 을 受하여 을 하므로 의 象이 어 能히 

下의 志를 하는 것이  그 로써 보면 一  달의 인 澤이

 九五의 陽  乾陽中의 이며  澤  歸妹의 象 로  사람의 

이라 이는 달에  사람의 의 하는데 六二의 이 를 應하여 

하므로 吝嗇의 象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六二에는 志  吝 의 兩象

이 있는 것이다.

上 乾  直立한 이  下 離는 兩 이 를 履한 이다(離兩也) 人

九五에 雷澤이 있는 것  人  否의 이  ( 人 辭에 을 로 

擧 치 아니한 것  人이 否의 인 까닭) 否는 泰의 이니 (否도 

辭에 을 擧치 아니하 다) 人九五의 는 곧 泰九五의 이

다.

九五의 咷는 의 象이  는 澤의 象이니 이는 雷澤歸妹의 象

이  雷澤歸妹는 달이 陽 을 受하는 象이면  한 사람의 의 組 이 

니 그러므로 咷而後 는 의 中心에  사람의 의 하는 象이 

는 것이  라 함  中 인 의 象 로  乾陽에  하는 陽

라는 이니 彖의 涉 川  이  陽 의 을 말함이  相 相 이라 

함  乾陽의 陽  離 의 火가 火 이 相 하여 사람의 를 

한다는 이니 이는 九五에  사람의 의 의 함을 말함이다. 사람

 陽과 달이 相交하여 陽의 陽  달의 火가 相 하여 의 

로 어 한 것이므로 人體는 火로써 構 고 사람의 도 한 

火를 體로 하는 것이다.

辭에는 咷而後 를 人事로써 말하여 의 는  出하고  

하며  黙하고  하나 二人이 心하면 그 함이 金을 하고 

心하는  그 臭가 과 같다 하니 出 는 雷를 말함이  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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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口를 말함이다 金  乾象이  臭는 巽象 로  姤 의 象이

 姤는 달이 乾陽을 하는 이니 이는 九五에 달이 乾陽을 하는 象이 

있음을 말함이다 九五의 相 가 곧 姤의 柔 이다

人  日 로  한 象인데 火의  하여 치 못한 것

이므로 九 六二  九五 上九는 의 에 있어 로 志가 하여 人

의 象이 있는 것이  中 에 있는 九三과 九四는 의 에 있어 로 

志가 치 못하므로 六 中에 직 이 兩 에만 人의 象이 없는 것이며 

사람  志가 치 못하면 로 하는 것이니 九三, 九四에 , 乘

의 象이 있는 것  이 까닭이다.

人  人 이므로 象의 人 에는 九三 人 의 象을 말한 것이다. 九三

의 于 三歲不  下의 志가 로 치 못한 까닭이  下의 志가 

로 치 못한 것  族과 에 相 한 곳이 있는 까닭이다. 人 가 모

두 人함에는 其族屬을 하고 事 을 辨하여 그 相 한 를 調和

한 後에 모두 相 한 곳 로 歸一하는 것이다. 

人  로써 보면 野에  人하니 野는 乾의 을 象함이라 이는 

九五의 에  日 의 相 함을 말함이  上九 로써 보면 郊에  人

하니 郊는 로부  線上을 라보는 相際한 곳이라 이는 上九

는 의 終에 있어 陽이 終하고 의 달이 始 하는 郊의 가 어 달

의 이 始 함을 말함이다

泰否에  가 交하여 사람의 가 하는 象이 있고 人에  日 이 

相 하여 사람의 가 하는 象이 있 므로 人이 否에 次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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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

族  叢 함이   의 있음이니 乾  사람의 하는 이 어 

族의 象이 고 離火는 하여 辨 의 象이  것이다. 人  사람의 

의 의 始 하는 로  下사람이 모두 一 의 인 一한 사

람이라는 象이 있는데 그 하는 에 라  俗  活樣

式을 달리하여 一定한 域을 로 하여 叢 하는 族屬이 생 게 는 

것이  이 族屬  下 人中의 이다. 이러한 族屬  其 하여 

自의 共 活을 營 하는 것이 곧 自의 을 完 하고 아울러 下

의 域 로 나가는 이   사람의 活에는 스스로 上下의 이 

있는 것이  이  한 下 人中의 辨 이니 사람  職 의 上下에 

라  其職 을 다하는 것이 곧 自의 을 完 하고 아울러 下

의 域 로 나가는 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其 族屬이 하여 살고 

其 職 을 맡아  살고하여 의 속에 가 있고 하면  하는 것이 곧 

人의 族辨 이다.

乾  의 門이   日 의 함이니 日 이 相交하여 사람의 를 

하는 象의 人 는 九에 乾 門이 있고 그 門  한 사람의 나 는 

門이므로 九에 人于門이라 한 것이다.

宗  宗이라는 인데 에는 世世 의 을 하는 을 宗이라 

한다. 九五에 가 있고 六二에 澤이 있어 는 陽의 로써 相交

하니 이 相交는 女二人의 相交에 고 下 의 相交가 아니므로 

吝嗇한 一 一陽의 가 는 것이다.

九三  下 의 體가 上 의 陽體를 交 하는 에 하므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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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陽을 胎育하는 象이 는 것이다.  深의 象이니 한 近郊의 

色이  近郊는 應 인 上九의 郊  한 것이다  兵事이다. 

의 는 中에 藏한 兵 의 象이  에  가 있 므로 

于  의 象을 取한 것이  其高  의 高 한 의 象을 取

함이니  가 陽을 受한 이므로 九三에 의 象을 말한 것

이   陽의 下 의 象이  高는 의 上應의 象이며 三歲不 安

也는 安  女가 深 中에 있다 함이니 陽이 中에 深 하여 함을 象함

이다.

九四는 上 의 陽體가 下 의 體를 交 하는 에 있 므로 揜하는 困

의 象이 는 것이다.  應 인 九의 門과 한 것이니 九四의 

乘 이 곧 九의 出門이다.

辭에는 人于野라하고 上九 辭에는 人于郊라하니 野는 를 하

여 말한 것이  郊는 相際 인 線을 말함이니 上九의 陽體가 九三

의 體  相交함을 象하여 人于郊라 한 것이다.

 火

는 人의 反 로  離火의 달과 乾金의 陽 로 고 의 中

의 의 에 하여 달이 陽의 을 受하여 을 하고 의 中心

에  달의 이 乾陽을 應하므로 사람의 가 하고 있는 象의 이

다. 乾陽과 의 사이에는 陽과 가  하여 를 이루고 

의 사이에는 달과 사람이 한 것인데 에는 달이 을 하고 

사람의 가 하여 달과 사람의 함을 한다 하여 을 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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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上一 乃 之 之 之 ( 之 ) 其 也 曰 亨也 壯

貞者 之 之 之  曰 之情正 也

는 陽이 德하여 달을 하고 달  日 이 德하여 사람을 하니 

는 日 이 아니면 殼이  日  至人이 아니면 影이라 그러므로 

에는 달의 의 하는 象과 賢人의 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사람의 의 는 사람이 비로소 體를 가지는 것 로  사람의 形의 

始가 는 것이므로 여 에  의 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  

드시 에  하는 것이  라는 것  間에 이 한 것이 아니라 

의 하  以 의 代를 라고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 는 

에  가 한 것이  의 代를 라고 하는 것이며 의 象을 

四德 로써 보면   에  가 始 한 것이  亨  의 자라는 것이

 는 의 여 는 것이  貞  의 갈 리하여 次世代의 代로 

는 것이니 貞  의 象이며 그러므로 의 辭는 직 亨 二

만 있고 他辭가 없 니 이는 가 달의  사람의 를 한 始이므

로 과 亨의 象만이 있는 것이다.

는 달의 의 하는 이므로 가 로써 構 고 辭에는 달

의 (이간) 에 의 富以其 과 의 를 取하여「富

함을 이라 이른다」한 것이다. 彖辭에 「其德」이라는 其는 달의 德

을 한 것이니 의 彖辭에 其德이라고 말한 것  직  

의 兩 뿐인데 의 「日 其德」도 한 달의 德을 한 것이다.

의 六四는 이 得 하고 上下가 應하므로 이 고 의 六

五는 이 를 得하고 中하여 上下가 應하므로 가 니 이는 

 六四의 이 中의 에  乾陽을 應하여 體를 凝結하는 象이므로 

의 하는 을 取하여 이라 한 것이  는 六五의 이 

中의 에  乾陽을 應하여 을 하는 象이므로 陽 의 揚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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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取하여 라 한 것이며 과 의 兩 를 한 것이 곧 이므

로 에는 과 같이 달의 도 하고  같이 도 揚

하여 한 것이다     달의 하는 象이 고 달  

乾陽의 에 하여 하는 것이므로 이 三 의 下 乾陽에는 모두 車輿

의 輪의 轉 하는 象이 있 며 다만  의 乾陽  의 이 있

므로 輿의 象이 고 의 乾陽  의 이 있 므로 車의 象이  

것이다.

六五는 달의 의 로  乾陽의 을 아  을 하는 곳이므로 

交如라하니 이는 下로 乾陽을 交하여 陽 가 뭉쳐 있다 함이  九二는 

乾陽의 中心 로  달의 하는 곳이므로 車以 라하니 이는 乾陽이 

달의 을 하고 轉 動을 하여 車輪의 轉 함과 같다 함이다.

는 사람의 의 하는 이  九三  人 에 하므로 九三에 「公

이 써  亨한다」하니 公  의 象이  는 乾陽의 인 의 

象이라 이는 가 乾陽의  하여 上에  한 賢人을 하여 

사람의 事 을 한다 함이며 人弗 이라 함  人  한 사람

을 象함이  九三  人 로  賢人도 있고 人도 있 므로 人의 에

는 이 없어  事 을 勝任치 못한다고 한 것이다.

上九는 의 의 달의 長 하는 에 있 므로 달의 의 長 하는 

象이 는 것이  사람의 가 달에  하므로 달의 이 長 하면 사

람의 이 한 長 하는 것이며 달의 의 長 하는 것  乾陽

로부  의 를 受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의 長 하는 것  

한 로부  의 를 受함이니 上九는 사람이 로부  

의 를 受하여 賢人이 出 한다 함이다.

의 賢  모두 달의 을 象한 것이니 乾 의 賢人 下 는 九三의 

달이  比 의 比 賢  九五의 달이  의 賢 의 賢 

의 賢 의 以 聖賢  모두 上九의 달의 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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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사람의 의 하는 象이  는 한 가 形 로 는 

것이므로 가 人에 次하는 것이다.

象

의 始 하는者는 之者 하므로 에 이 있는 것이  로부  

長하는者는 競 이 하고 競 에는 他의 을 害하는 惡이 하

 쉬운 것이니 그러므로 에는 惡이 없고 직 長에 惡이 있 며 의 

亨  곧 과 長이므로 거 에 惡의 機가 있는 것이다. 火가 上에 

있 면 이 하고 이 隱하는데  의 象이   惡의 

象이므로 火 上한 에 惡揚 의 象이 있는 것이다 命이라 

함  을 하고 그 命을 蔭함이니 사람의 함에 命을 受하여야 

할 것을 말함이다.

人  火가 下 에 있 므로 象에 族과 을 말하니 이는 形而下한 

이  는 火가 上 에 있 므로 象에 惡과 命을 말하니 이는 形

而上한 이다.

는 사람의 하는 이므로 人 를 象한 象에는 九三 의 人 의 象

을 말하니 象의 惡  九三 의 人의 象이  象의 命  九三

의 亨于 의 象이다.

는 의 中心에 一 이 있어 五陽을 하는데 九는 한 中 에 

있 므로 咎 咎의 咎를 두 번이나 말하고 比는 의 中心에 一陽이 있

어 五 을 比하는데 六  한 下 에 있 므로 를 두 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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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니 이는 九五의 一陽  六五의 一 는  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比의 六  가 있 면 比하고 가 缶를 盈

하면 終 에 한 것이며 의 九는 交함이 없 면 害하여 쭉 이가 

는 것이니 이는 陽의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을 部에 하면 

陽이 交하는 것이다.

人 가 九  九四가 相應하고 九三과 上九  相應함과 같이 도 

九  九四  相應하고 九三과 上九  相應하는 것이다.

九四의 彭  이다. 九는 艱하여 九四를 交하면 咎하고 九四는 

九를 하지 아니하여 咎하니 그러므로 九에는 咎라하고 九四에는 

其彭이라 하여 兩 로써 그 相交하는 을 하고 兩 에 모두 咎를 

말한 것이며 ( )는 이니 九四의 는 九의 艱과 相 하여 艱  

그 을 함이  는 中에 을 함이다

公 亨의 亨 는 隨上六 六四의 亨 困九二의 亨 의 亨과 같이 

하는 亨의 이다. 九三과 上九는 人의 相應하는 것이므로 九三의 

公 亨于 는 上九의 自 之의 이다.

 下를 하여 한다는 이다. 는 과 女로 고  陽 가 

下하여 로 하는 象이니 如는 女體의 속에 陽 가 한다는 이다.

山

比 履  人  豫가 陽相 하니 比는 의  履는 

上에  달이 하는 것이므로 이  相 하여 人 는 上의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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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의 , 豫는 上에  人의 形 이다. 

人 而又 豫 樂也

 一陽이 中 에 있어 의 中의 의 에 하는데 山의 高로

써 의 의 속에 있 니 이는 가 上 하고 의 陽 가 上 로부  

上에 下 한 象이며 陽 의 下 한 九三의 는 上의 人 로 고 

한 日 의 終始하는 로 니 그러므로 는 달의 이 中에  

하는 象도 고 달에  한 사람의 가 上에 내  사람의 形體

를 이루는 象도 는 것이다. 달이 中에  하는 것  間의 象이라 

에는, 陽의  下濟하고 달의  上 하여 間의 象이 

므로 달이 의 의 中宮을 開 하고 長의 로 어가  하여 

中을 하여 日로 하는 象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 反 인 豫

에 의 하는 日의 象이 있는 것이며 이것을 人事로써 보면 사람의 

가 上에 내 는 것  가 자라  사람 로 는 것이니 그러므로 

는 달과 사람이 모두 의 을 마치고 長의 로 어가  자

라 고 하는 象이다. 달이 中을 하고 사람의 가 上에 내 고하

는 것  모두 의 高에  의 로 내 는 것이므로 의 象이 는 

것이  달과 사람이 자라는 것  陽 의 宣함인데 에 陽 의 宣하

는 것을 象하여 이라 하니 에는 과 의 두 가지 이 있는지라 

달과 사람이 에 내  자란다는 을 하  하여 을 이라 

한 것이다. 

는 의 이 長의 로 하는 象이 므로 거 에는 가 

開 하여 八 가 나 는 象이 있 니 가 開 하면  가 

하여 東 의 六  이 고 의 七  이 는데 과  의 

組 이  과 이 를 相 하여 八 가  것이다. 의 

의 이 八 로 할 때에 東 의 과 의 이 相 하고 

羲八 의 의 이 洛書의 長의 로 할 때에 한 東 의 二

 의 八이 相 하니 이 東 과 의  二八의 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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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長의 로 어 는 때에 日 의 가 일어나는 象이  이 

東  의 는 로 에  의 의 달이 長의 로 어

가  形質이 자라고 하는 이다.

는 陽의 陽 가 아래에 下하여 달에 하니 이는 彖辭의 가 下

濟하여 하다 함이  달의 이 하  陽에게로 上 하니 이는 彖

辭의 가 하  上 한다 함이다. 陽의 이 下濟하고 달의 이 

上 하면 달이 陽의 을 受하여 그 이 자라는 것이며 사람의 

가 上에 내 면  山川의 를 아  사람이 자라는 것이니 이가 彖辭

의 는 盈을 하여 을 益하며 는 盈을 하여 에 流하며 

 盈을 害하고 을 하며 사람  盈을 惡하고 을 好한다 함이니 盈한

데를 여  한데를 보태는 것이 곧 자라는 象이다. 陽  하여 

하고 달  하  사람들이 可히 고 지 못하므로 달이 陽의 陽 을 

受하여 사람의 를 하여 上에 내 보내는 것이니 이가 곧「

終」이  라 함  달을 象함이  終이라 함  의 「 代

終」의 이다.

는 달에  사람의 가 上의 人 로 내 는 象이므로 에  내

는 가 있고, 달  의 胎宮이므로 가 있고 달에 이 하

므로 이 있고 달에  사람의 가 下 하므로 人 가 있는 것이다.

에   人 를 말한 것  가 사람을 하여 키우는 

을 말한 것이다. 에는 이 있어 의 을 主宰하는데  그

의 이 로 어 사람의 을 主宰하여 害하고 하고 하는 것

이니 에는 사람의 가 처음 로 上에 내  자라는 象이 있 므

로 히 人 三  의 을 말한 것이다. 

   한 權能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能히 그 權能을 

하여 하고 益하고 하고 流하고 害하고 하고 하는 것이나 사람과 사

람의 사이에는 그러한 權能의 가 없는 까닭에 다만 惡하고 好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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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를 할뿐이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人工 로써 를 組 하여 

共 活에 必 한 를 定하여 盈함을 하고 함을 補益하고 하는 

을 할 가 있는 것이니 라 함  共 活의 秩 이라 그러므로 

에 「 」의 象이 있고 를 하여 쓰는 것이 곧 權能의 이다.

에 의 象이 있는 것  슨 까닭인가 하면 의 動  는 

下濟하고 는 上 하여 不 히 하면  마치 울이 을 하게 

다루는 것과 같이 을 하는 것인데 九三 는 의 上下하

는 中間에 하여 함을 하고 함을 益하고 하는 울 의 點과 같

 을 하니 象의「裒 益寡 」는 九三의 을 말함

이  九德 에「 德之柄也」라 한 柄  울 를 말함이며 에는 에 

한 柄과 의 象이 있 니 의 柄이 곧 의 柄이  의 이 곧 의 

이라 에 이 있 므로 能히 의 秩 인 를 하는 것이

니 이는 의 秩 는 이 한 後에 能히 安定 는 까닭이며 

그러므로 九三 의 象에 을 말한 것이다.

辭에는, 勞 을 人事로써 말하여 勞하  치 아니하고 이 있  德

色을 내지 아니함  의 至 함이라 그 로써 人에 下함을 말함이다. 

德  盛함을 함이  는 함을 함이라 이라 함  을 致하여  써 

그 를 하는 者이라 하니  德과 盛  의 象이    의 象이

며 는 의 를 하여 말한 것이다.

彖辭의 終  곧 九三 의 終이  終  勞 의 象을 因

함이니 勞라 함  勞乎 의 로  陽이 中에 하여 를 하는 

것이 곧 勞이  이 의 中에 歸勞하고 東 의 에  終

始하는 것인데 九三 는 과 陽의 두 가지 象이 고 있 므로 달이 

 中을 하여 陽 를 하고 東 에  開 하여 자라고 하는 象

이 는 것이며 上 로 내  사람의 는 달로 더불어 함께 자라는 것

이므로 九三 에 달과 사람의 자라는 것을 아울러 말하여 勞 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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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 自 下  而 之象 人 上 毒 下之象 

曰征不 也 盈者亢龍之象 之陽 自上而下 盈之象 益 者 

之  乃自 而下 也

의 下濟上 의 動  의 中心인 六五에  하는 것이니 六五의 不

富而其  彖辭의 「 盈而益 」 로  不富가 곧 盈이다.

六二  上六 에 鳴 의 象이 있 니 에는 에 鳴의 象이 있고 

 의 始 하는 象이라 의 鳴  豫 의 鳴豫 中 의 鳴 이 모

두 의 鳴 로써 달과 사람의 始 함을 象한 것이다. 모든 이 그 

志를 하는 소리에는 動 의 鳴과 사람의 가 있는데 사람이 胎中에

 出 하는 때에는 를 치 못하므로 직 鳴聲을 내는 것이니 鳴  

鳴豫 鳴  鳴 를 쓴 것  의 始 하는 때의 志 하는 象을 말한 

것이며 鳴  志를 한다는 이므로 鳴 의  象에는 모두 心  

志 를 쓴 것이다. 사람  聲을 내는 까닭에 사람의 始 하는 象에 鳴

를 쓰는 것이나, 人 始着  出 之象 取 之 而曰鳴也

의 六二  上六에 鳴 을 말한 것  九三의 一陽이 의 의 中宮

에  出 하는 때에 그 陽 가 로 宣하여 鳴聲이 는 것인데 中宮의 

鳴聲  에 響應하여 들리는 것이므로 鳴의 象  九三에 있지 아니하고 

九三을 하는 六二  九三을 應하는 上六에 있는 것이다.

는 달에  한 사람의 가 形 로 하는 것이   달에  

한 사람의 가 上에 내  자라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 에 

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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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  車의 함이라 陽이 에  下하여 上을 하는 象이므로 

이 乾을 受하여 이  것이  의 輿  의 徑路를 하여 이

라 하니 六 七 이 交 하고 사람의 가 에  下 하여 上에 함이 

곧 의 象이다

象

이라 함  를 裒하여 寡를 益하여 을 함이 곧 이니 그러

므로  의 兩象을 兼하여 上에  下에 下하는 것이 의 象이다.

 달에  液中에 含  사람의 가 上에 下 하는 이므로 

下濟의 濟  涉 川의 涉 가 있는 것이  이것  上六의 中 의 

도 關聯 는 것이다.

六五는 彖의 盈益 의 로  달의 하는 象이 므로 泰六四  같

이 不富以其 이라 한 것이다.

六二는 彖의 盈流 의 로  의 流下하는 象이 므로 上에 勞乎

의 가 있고 下에 涉 川의 川 가 있는 것이다.

六四는 彖의 害盈 의 로  權能 로써 사람을 하는 象이 

므로 이라 하니 는 工 로써 한다는 이다.

六三  彖의 人 惡盈好 의 로  그 로써 사람에게 下하는 象이 

므로 勞 이라 하니 勞 이라 함  勞가 있  자랑하지 아니한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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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 雷

豫는 과 宮하여 一陽이 中 에 있어 의 中의 의 에 하

는 인데 이 上에 있 니 이 上에 있는 것  八 의 出

乎 의 象이 는 것이나 아직 一陽이 中 를 出치 못하므로 出하는 

에 있 니 그러므로 豫에는  의 象이 있어 上  四 를 말한 것

이다. 豫는 의 달이 中宮에  나 는 에 있고 사람의 가 上에

 出 하는 에 있어 모두 자라  始 하는 象이 므로 의 의 

終 가 고 의 의 달도 豫에  終하는 것이다.

豫에는 樂한다는 과 象을 하여 事를 知한다는 이 있 니 

이 처음 로 하는 때에 가 하여 가장 樂한 것인데 豫는 달

과 사람이 처음 로 出하여 자라 는 것이므로 樂한다는 이 는 것

이  豫는 의 로부  長의 로 어가는 轉換 에 하는데 

의 轉換하는 象을 보고 의 을 知할  있는 것이므로 豫는 

象을 하여 를 知한다는 이 는 것이니 豫 에는 이 두 가지 

이 있 므로 豫 를 取하여 을 삼  것이  豫 의 予  象이 곧 事

을 象한다는 이다.

豫者豫 豫 之  而 動之 提也 長之 也 人 下  形

之人 豫는 上人  中 也 上人  乃建 也 中  乃日

不 也 冥者現 之 也 之益 豫之 乃雷 之  引  自 而下  

人 着  而 而長也 豫之薦上  乃隨 出乎 之 提也 의 再三

 瀆하는데 豫는 建 事하는 長 이므로 下交(下 )하  不瀆한다 聖

人 罰者 征不 也

豫는 의 로부  長의 로 어가는 轉換 에 하여 가 

上에 出하여 次世代를 하는 象이 고  一陽이 上에  動하여 

인 을 統 하는 象이 니 가 次世代를 하는 것  屯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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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 의 象이  가 長 로  을 統 하는 것  의 의 象이

니 과 豫는 과 樂의 인데 거 에 의 象과 征 罰의 象이 

있는 것 , 사람  로부  上에 出 하여 上 海中 中의 모든 

을 다스리고 사람에게 從치 아니하는 것을 征 하고 하는 任務를 가진 

까닭에 이 任務를 다하는 것이 곧 과 樂을 實現하는 以이라 함을 

말한 것이다.

가 上에  動하는 것  의 動하는 象이 므로 上에 出 한 

聖人도 한 를 본 아  動하는 것이니 動이라 함  近하 는 

의 呼吸, 心臟의 動, 液의 循環 과 하 는 潮 의 滿 日 의 出

이 自 스럽게 往 하여 치 아니하는 것이 곧 動이다.

建  는 사람이 비로소 上에  자라는 것을 象함이라 가 動

하는 까닭에 上에 는 달이 비로소 자라고 있  그 軌 를 치 아니

하여 四 가 忒치 아니한 것이  聖人이 動하는 까닭에 人間에 는 사람

이 자라  長競 을 하  罰이 淸하여 心이 하는 것이다. 

忒 는 心 로 는데 히 忒 를 쓴 것  心  雷 에 根하고 心  宇

宙의 에  하는 것이  豫觀  雷 의 가 上에 하여 의 象이 

므로 豫觀에 모두 을 말하고 忒 를 써  雷 心이 로 關聯 어 

있음을 한 것이다.

豫에 罰을 말한 것  自 의 이 動치 못하여 滯  不 이 

하는 때는 電  雷 로써 開하여 하고 人間 의 이 사람

들의 長競 로 因하여 動치 못하고 弊害가 하는 때는 罰의 

로써 開하여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에 말한 罰  雷에  

取象한 것이다.

豫는 의 一陽이 上에 出하여 을 應하니 이는 命 을 하는 

雷가 動 로써 을 應함이  一陽의 가 動하여 上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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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이는 志의 함이  그 動하는 動  로써 動하여 豫의 樂 

知의 象이 니 豫의 動함  九四  一陽의 出하는 까닭이므로 豫

라하니 는 이 枝條를 하는 象이  이 一陽  體의 陽 의 함

이다.

달의 나 는 動機는 의 中心인 六二 에 있 므로 六二에 而 과 

의 을 말하니 는 日 이 하여 달의 이 微 함이  의 

 日이 다는 이다.

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를 知함이 그 한  는 上을 交

하  諂치 아니하고 下를 交하  瀆치 아니하니 그가 를 知한  라 함

 動의 微함이  의  現함이다. 는 를 하여 하여 終日하

를 俟치 아니한다 는 微함을 知하고 彰함을 知하고 柔함을 知하고 

함을 知하니 의 이라 하니 여 에 라고 함  달을 象한 것이

다.

六五는 의 中心이  豫는 日 四 의 (乾 九五 下)이므로 六五

에 日 不  四 不忒의 象이 있는 것이다  의 이니 四 中에 

직 豫  에 日 四 의 象이 있는데 에는 日 이 을 得하여 

能히 久 하고 四 가 하여 能히 久 하는 象이 있  즉 豫六五의 

의 中心에도 한 이러한 象이 있 므로 하여 死치 아니한다 하니 이가 

곧 彖辭의 不 이다.

彖의 不 를 에 不死라 한 것  라 함   에 의 象

이 있음과 같이 이 하면 死하는 것이므로 不 를 不死라 한 것이  

히 死 로써 한 것  모든 이 形質이 있는 者는 死 이 있고 形質이 

없는者는 死 이 없는지라  豫 에  사람이 나 고 사람  에  

하는 것이므로 에 이 있고 豫에 上 가 있 며 觀 에는 의 

가 있 므로 四 가 不忒하는 것인즉 豫 의 四 不忒도 한 가 있는 

까닭이며  久不已하여 死 이 없 니 豫 에 가 있음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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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六五에 不死를 말한 것이다.

豫 에 사람을 하신 의 象이 있 므로 象에 「殷薦之上  以

考」라하니 殷薦  하여 을 다하여 上 로 을 한다 함이  上

는 을 하신 을 말함이  考는 上 가 考에 한다 함이니 

사람  에  하고 考는 사람의 出 의 이므로 上 는 사람의 考

에 하는 것이다.

義 矣哉

經에 義의 함을 말한 는 豫  姤 旅의 四 이니 라 함  陽

의 相 하는 로  에는 陽과 相 하는  相 치 아니하는 가 있

다 함을 말함이  義라 함   그 인 股  相和하는 義이니 

義가 하다 함  가 股  相 하여 을 하는  義가 하

다 함이다.

義 矣를  巽股의 相 로써 解釋하는 것  슨 까닭인가 하면 

中에 의 形을 가지고 있는 것  復 이니 復  이 를 한 

一陽 로  體가 한 로 어 있는 것이다. 四 義 는 모두 

復 象과 相 하는 象이 있고  義 에 가 股  相 하는 象이 

있 니 豫는 復의 交 로  豫의 重門擊柝  復의 閉關과 相 하고 의 

浸長  復의 陽長과 相 하고 姤는 復의 로  姤의 以 命 四

 復의 不省 과 相 하고 旅의 旅  復의 旅不 과 相 하는 것

이다 그런데 復 가 四 義  相 하는 것  四 義 에 復  相 하

면  한  股의 相 하는 象이 있는 까닭이다. 

義 = 豫는 陽體의 이   體의 含陽이  姤는 體의 相交이

 旅는 胎 의 胎이다 (旅者旅人也 = 之旅 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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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는 復의 交 인데 의 一陽이 質中에  하므로 스스로 巽 과 相

하게 는 것이니 豫六五의 不死의  雷 이  雷  巽 이 相

하므로 義가 한 것이다  肖巽 로  陽의 하는 象이므로 

가 巽 中에 하여 義가 한 것이니 에  巽 을 말하는 것  

그 宮한 壯 에 이 止하고 肖巽의 反 인 肖 의 羊象이 있는 까닭

이다.(復 長 柔浸長)

姤는 巽 로  復의 이 어 이 陽을 하는 象이 므로 義가 

한 것이다. 旅는 亨 乎 의 로  重巽의 亨 乎 의 象이 어 

를 受하는데 重巽에는 의 하는 象이 없고 旅에는 의 旅次

하는 象이 있 므로 義가 한 것이다.

의 달  에  形 어 巽 과 乾陽이 相 하여 復自 復하는 

 巽股의 相 의 象이 는데 復  長의 의 달이 을 始 하

는 心 이 므로 復의  巽股에 義의 함을 말하니 이는 復이 

心 의 象 로  의 長 가 고 있 므로 中에 을 한 가 

많  직 復 의 交  하는  復 의 相 하는 肖巽 巽 重巽

의 巽股 에 義의 함을 말한 것이다.

義의 를 달로써 보면 巽  달의 象이라 豫는 의 의 달이 長의 

의 달로 하는 에 巽의 相 함이   長의 의 달이 形質

의 자람이  姤는 長의 의 달이 陽의 뒤로 어가  달을 胎

함이  旅는 달이 胎中에  育함이다.

 달과 사람이 의 의 中宮에  出하는 象이  豫는 달과 사람

이 上에 出하여 形現하고 體의 陽 의 하는 象이므로 豫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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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하는 것이  五 宮에  가 相交하여 을 한 事 이 

여 에  終한 것이다.

象

에는 가 있고 豫에는 樂이 있 니 는 의 自 秩 로  自

을 함을 主하므로 中 山하는 에는 를 말한 것이  樂  

의 律動 動 로  和 가 上 하여 動함을 主하므로 雷出 하는 豫에

는 樂을 말한 것이다. 는 藏 로써 을 하여 의 

德을 盛하게 하는 것인데 聖人  樂을 하여 의 心을 動하여 

의 가 을 하니 이가 樂 德의 이다 雷의 動 鳴聲과 의 缶

가 樂 의 象이 는 것이다 殷  과 殳로 고   로  하

면  그 을 轉旋한다는 이  殳는 하는 武 이니 殷이라 함  律動

動 로써 하는 形狀을 말한 것이다. 같  것도 藏하는 動 動

에 하여 出 하면 드시 律動 動 로써 하면  자라는 것이니 豫의 

樂과 殷  의 에  長의 로 어가는 때에 이러한 動과 

의 長 이 있음을 象한 것이다.

는 의 하는 象의 에 말하는 것이  上 는 의 上이라는 

을 하  하여 上 를 한 것이니 豫에는 사람이 비로소 는 

象이 있 므로 上 를 말한 것이다.

사람이 樂하고 하면  의 德을 揚하는 것이 곧 樂 德 

殷薦之上 이  以 考라 함  上 를 사람의 考로 모신다 함이다.

豫는 의 의 終 로  사람의 始 하는 象이 있 므로 여 에 上

는 사람의 考라는 을 말한 것이다.

石  象이  介는 의 이다. 六二는 의 中心에  母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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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는 의 에  反 하여 의 달이 다 함이다. 乾九三

의 달  日이 終하면  달이 하는데 豫의 달  의 의 終에 長의 

의 달이 하는 것이므로 終日을 俟치 아니하고 달이 한 것이다.

는 이 枝條를 한다는 이니 一陽이 中에  出함을 象한 것이

다.  달의 象이   竹과 로 고  潛의 이며  竹의 

象이  ( 豫의 象이 이다)의 속에 있는  潛龍의 象이 

니 그러므로  九四의 를 象한 것이다.

彖辭의 罰淸而  九四 의 象인데 九四에 罰의 象이 있는 것  豫

 嗑을 關聯시  말한 것이  그 까닭에 盍 로써 한다는 을 

하니 盍  嗑 의 口를 省한 것이다 豫는 에 하여 로 하고 嗑  

에  에 이르니 그 하는 이 一하고 豫는 의 로  之

者 하므로 罰이 淸한 것이  嗑  長競 로  上下의 陽이 盛

하여 口 로써 他를 食하여 惡의 하는 일이 있 므로 의 象이 

있는 것인데 嗑의 上下 를 罰하여 滅하면 豫 로 니 이가 한 豫의 

罰淸의 象이다.

冥 는 冖과 㠯과 六 로 고 冖  上 하다는 이  㠯  의 

이니 冥 는 六日에 이 하여 冥하다 함이다. 豫는 上經의  

乾 로부  六 인데 上 에 冥豫가 있고 下經에는 이  咸 로

부  六 인데 한 上 에 冥 이 있 니 이는 豫는 의 의 終

이므로 의 의 달의 하는象이 있어 上 에 冥豫라하고  長의 

의 乾 의 終하는 이므로 長의 의 달의 하는 象이 있어 한 

上 에 冥 이라 한 것이다.

는 가 하여 웅덩이가  것이니 달에  내  사람의 는 이 

에  사람의 體로 하는 것이다.

豫二之下交不瀆者 之 告之 也 豫 三日之  自 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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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之  不瀆之象也( 之審 )

隨 澤雷

隨以後至 離者 陽 之長也( 體(含 )之長也) 咸 至乾解 之長也(女

體(含 )之長也)

隨 之 長  ( 體)也 反 中 也 之始現 長  長

之 之始也 

隨는  宮하여 日 의 形한 雷 山澤의 陽相交하는 長 로

 乾  澤의 相 하여 亨 貞의 四德을 具 하므로 이 

에  出하여 비로소 現形하여 자라는 象이 는 것이니 이는 의 

자라는 것이므로 가 하여 에 下한다고 한 것이다. 이것을 사람

로써 보면 人體의 構 는 女를 勿論하고 모두  澤 로 어 있

는데  澤의 는 歸妹  隨의 二 가 있 니 歸妹는 이므로 

사람의 의 組 의 象이 고 隨는 長 이므로 에  새 命이 나

 사람의 形을 이루는 象이 니 그러므로 泰 에  사람의 의 하

는 六五 에 歸妹의 象이 있고 長의 中의 의 에는 隨 가 첫

로 어 있는 것이다. 隨 에는 隨從한다는 과 橢 하다는 이 있 니 

이 로 隨從하는 者는 가 他를 隨하고 他가  를 隨하여 橢 形

로 往 하는데 隨 는 의 陽이 澤의 下에 하여 로 橢 隨從하는 

象이 므로 隨 로써 을 삼  것이다.

八 에는 이 東에 있고 가 에 있어 에 日 의 象이 

있는데 이 下에 있고 가 上에 있어 로부  하고 로부  秋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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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象이 있 며 로부  하면 이 中에 하고 로부  

秋하면 陽 가 中에 藏 는 것이니 그러므로 隨 에 陽이 하여 에 

下한다는 象을 말한 것이며 이는 의 의 달이 中에 하여 하고 

에  長의 의 달이 싹트는 象이니 이 까닭에 象에 이라고 

한 것이다.

 澤의 相  體의 陽  女體의 의 相 하는 象이  體

의 陽 는 陽의 象 로  한 것이나 女體의 는 달의 象 로  

盈 가 있어 殖 에 一定한 가 있 므로 모든 의 殖  

드시 가 있는 것이니 隨 는 陽  가 相交하여 새 命의 자라는 

것이므로 를 隨하여 殖 을 하는 象이 고 彖의「 下가 를 隨

한다」함  이 을 말함이다.

隨는 가 澤下에 하여 人體構 의 象이 는데 上의 달에  에 

下 하는 의 象이 므로 而下柔 亨貞의 象이  것이며 澤의 

달  陽을 中心 로하여 轉하므로 乘 의 象이  것이  澤이 

를 하여 人體를 構 하므로 를 하여 하는 象이 어 下隨 라고 

한 것이다.

를 隨하는 義가 하다 함  모든  陽의 義로써 를 隨하여 

殖 을 하여 乾 가 을 資始하고 澤이 을 資 하므로 

二 의 陽의 義가 하다 함이다. 그런데 隨는 東 의 이 의 에 

下하여 陽이 山에 하고 달이 에  하는 象이 니 陽과 달이 

山에  로 만나는 것  間 로는 가 고 間 로는 義가 

니 日 이 를 라  義가 和하여 이 하는 것이므로 를 隨하

는 義가 하다고 한 것이다.

中에는 六 의 三 三陽의 隨 咸   賁 에 柔上下하는 象이 있

니 이는 六 의 三 三陽 는 모두 相 의 象이므로 의 하

는 때에 陽上下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隨 는 의 에  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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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가  陽  가 相 하여 자라는 인데 이 로부  써 

命이  나  形質이 자라는 때에는 드시 反 하여 上下하는 象이 

있 므로 長의 의 첫 인 隨 에 柔上下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咸

 乾 하고 二 二長이  相 하여 의 가 하여 하는 

인데 이 로부  로 하는 때는 드시 反轉하여 上下

하는 象이 있 므로 組 의 象인 咸 에 柔上下하는 象이 있는 것이

다. 賁   의 中과 中의 柔 하는 곳에  의 藏하는 

인데 의 藏하는 때에는 드시 出 하여 上下하는 象이 있 므로 

藏의 象인 賁  에 柔上下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 益의 陽

의 上下 益도 한 柔上下의 한 形 이다)

隨는  澤 이 相隨하는 長 로  陽이 相隨하여 자라는 것이므

로 에는 陽의 相應하여 次世代를 하는 象이 없고 陽이 에 下하

여 相係하는 象이 어 九는 六二에 下하여 相係하고 六三과 九四는 相

隨하여 相係하고 九五는 上六에 下하여 相係한 것이다. 六三과 九四는 上

下 의 에 있어 兩 의 相隨하는 것이므로 六 中에 직 六三과 九四에 

隨의 象이 있어 上下의 陽이 치 아니하니 九四의 「 咎」는 곧 彖

의「 咎」이  九四의 「其義」는 곧 彖의「隨 之義」이다. 九는 

下柔하는 乾 로  六二  相係하여 달을 資始하는 象이 고 上六  

澤 로  九五  相係하여 事를 從하므로 九五에 山의 山澤이 

하여 달의 形質을 하는 象이 니 山澤  달의 體이  달이 始하고 

形質의 하는 것이 곧 長의 의 象이다. 

  

豫는 의 의 달이 終하고 사람의 가 비로소 上에 形現하며 隨는 

長의 의 달이 에  싹트고 의 始長하는 象이 므로 隨가 豫에 次

하여 洛書의 始가 어 七宮이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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隨는 달로써 보면 달의 陽 의 자라는 象이  人 로써 보면 體의 陽

의 자라는 象이니 그러므로 隨 以下 離에 이르 까지의 七宮  모

두 陽 가 자라  과 相 하는 象이 어 八 의 로부  八

을 하고  乾彖의 가 는 것이다.

隨      = 出乎  = 哉乾  資始 乃統

臨觀     = 乎巽   = 雲 雨  品 流形

嗑賁   = 相 乎離 = 終始 六

復     = 致役乎  = 終始 六

               乎   =  乘六龍 以

无妄  = 乎乾   = 乾  正 命

   = 勞乎    = 保 和 乃 貞

離     = 乎  = 出  咸寧

에 乎 가 없 니 隨 以下의 七宮  體의 陽 의 長하는 象이

 는 女體의 이니 體에는 가 없는 까닭에 乎 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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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

澤中 雷라 함  澤中에 가 들어 있는 象이다. 라 함  陽이 

東 로부  하여 하고 달의 이 澤속에 들어가  함이니 隨의 

 澤  日 의 象이 므로 를 쓴 것이다

宴  家 中에  女가 한다는 이   하고 다시 動한다

는 이니 宴 이라 함  女가 家中에 하여 을 한다 함이다.

官  과 㠯로 고  이  㠯는 이니 官  家 中에 이 있다

는 로 의  容 의 象이다. 隨 에는 澤中에 가 하여 

長하는 象이 있는데 의 長하고 있는 澤  豫 의 웅덩이인 

의 象이니 그러므로 九의 에 中에  人 을 하는 의 象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出門交라 함  陽의 가 東 의 日 門을 出하여 澤을 相交함이  

이라 함  從 可 하는 乾 의 事 이니 隨 九는 

出乎 의 主 로  長의 의 始 이므로 乾 의 을 말한 것이다.

六二는 下柔의 柔 이므로 九  六二의 相係함을 말한 것이다.

사람의 肉  山澤의 形 로써 하여 로써 質을 삼는 까닭에 에  

하는 로써 主食을 삼는 것이며 肉 의 長美 가 모두 의 이

다.

上六 乃下柔之柔 也 九 下 上六之柔也 上六拘係從維也

拘는 의 하는 것을 로 執하여 止함이  係는 이 陽을 함이  

維는 車盖維로  한다는 이다.

陽下 而 下 上六之柔 上六之柔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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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

는 隨  宮하여 日 의 形한 雷 山澤의 陽相交하는 長 이

므로 長의 中의 의 에 하여 長의 의 달의 陽 가 隨 에

 長하는 象이다 上   가 上 하여 을 한 것이  下 巽  

가 下 하여 를 한 것이므로 上九에는 의 象이 있고 六에는 

股의 象이 있어 가 上 下股로 는데 上 下股는 人 의 直立한 象이

므로 에 人 의 始 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는 長의 에 

陽 의 자라는 象 로  사람의 體가 비로소 形이 하는 象이 는 것

이다. 上 下股는 의 一 에  의 兩 가 하여 體의 陽 에  乾

의 女兩體가 하는 象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에는 사람의 

體의 가 女로 하는 象이 있어 에 母의 象을 말한 것이다.

는 蟲과 皿 로 고 皿  形而下한 라는 이므로 를 한 中

이라 하니 中  體中의 陽 를 말함이  에 體의 陽 의 象

이 있 므로 을 라 한 것이다. 陽 를 히 로써 한 까닭  

는 蟲이  蟲  上을 어다니면  사는데 蟲이 蛹 하여 蟲

이 면 中을 飛 하여 蟲과는 그 次 을 달리한 活을 하는 것이니 

習 의 習과 離 의 離鳥  漸 의 과 의 飛鳥는 모두 의 飜

한 蟲을 象한 것이며 사람도 長의 에는 의 蟲과 같이 上에

 살고 있 나 의 이 면 의 한 飛鳥  같이 어 長의 

의 사람과는  次 을 달리한 活을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로써 

을 삼아 그 次 을 달리한다는 을 寓한 것이다.

에는 를 事라하고 事라 함  한다 함이  이라 함  現實의 

한 속에  現實과 相反하는 事 이 하여 現實이 다 함이니 

그러므로 事  드시 現實과 하는 것 로  母體中의 胎 는 새

로 자라는 命이므로 그 體가 母體  하고 上 의 자라는 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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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戊

己

癸 壬 辛

乾坎艮

震 兌 庚

坤離巽

丁丙乙

모두  反 하여 上을 하여 자라고 있 니 이러한 것이 모두 

의 象이다. 는 隨  함께 長의 의 첫 宮이 어 의 의 한 

現實을 하고 八 의 始 點인 東 에 하므로 를 한 事

라 한 것이다. 에는 의 는 象이 있 므로 上柔下라하여 

陽上下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는 八 의 四維 로  巽이 東 을 하여 陽 를 含한 象이 

고  歸妹를 互하여 長의 속에 를 하는 象이 니  東

의 象이므로 彖辭에 의 을 말하고 辭에 을 말하며 

의 속에는 後日의 로 는 互歸妹가 있는 것이다.  上  果實의 

象이  下 巽  長 의 象이  上의 果는 곧 果로  乾의 象이 니 

이는 隨 가 乾彖의 哉乾  資始 乃統 의 가 므로 에 乾

九의 象이 있어 「 亨而 下 」라고 한 것이다.

는 東 을 하고  隨

는 八 의 出乎 에 

하므로 의 象이 있 니 

 의 이다. 의 象을 

보건   이 을 

하고 出 함이니 의 長하는 

이  乙  이 中에  

始出하는데 그 出 하는 象이 

屯曲함이  丙  에 이 

炳 함이  丁  陽 가 에 

하고 에 이 丁壯함이

 己는 中宮이니 는 陽이 

하여 의 枝 이 盛함이

며 己는 中宮에 陽을 하여 의 果實의 形이 함이   秋에 陽이 

中에 하여 의 果實이 實함이  辛  의 함이  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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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庚丙壬  陽干  四正에 當하고 
乙辛丁癸  陰干  四維에 當하니 

는 洛書  一三七九  陽數가 四
正에 當하고 二四六八  陰數가 四
維에 當하는 것과 同一한 理 다

 中에 陽이 하여 懷妊한 象이

 는 가 中 로 流 하여 

藏함이다. 三日  辛壬 로  

의 이 하여 陽을 懷妊한 

果實의 象이  後 三日  乙丙丁 로  이 出하여 盛壯하는 象이다. 

巽 에는 三日 後 三日이 있 니 三日  丁 己로  이 壯하

여 果實의 形을 하는 象이  後 三日  三日과 같  辛壬 로  陽

을 懷妊하는 果實의 象이 는 것이다.

 八 에 는데  八 의 이  三日  八 의 

乾 이니 乾에 果實이 하고 에  歸勞하여 를 르고 에  

終 始하는 것이며 後 三日  八 의 巽離 이니 巽에  이 上에 

하고 離에  이 華하여 모두 相 하고 에  이 致 하는 것

이다.  八 의 이  三日  八 의 과 中 의 己이니 이는 

의 丁에  致 하고 中宮의 己에 함이다. 八 는 長 長女인 

東 의 雷 에  始하므로 中宮 己에 하는 者는 곧 雷 이니 그러므로 

己는 巽에 하여 金火正 에는 巽이 己  相 하고 後 九宮八

에는 巽이 中宮에 한 것이다 後 三日  三日과 같이 乾

이니 後 의 乾  後 의 의 로 어가는 것이다.

三日  乾 의 三陽 이  ( 의象) 後 三日  巽離 의 三 (形

質의 자라는象)이며 三日  中宮의 胎宮 (胎中)이  後 三日  乾

의 三陽 이니 胎宮에  出 한 胎 이다.

三  의 始形하는 이므로  洛書에 모두 三이 의 始 하는 東

에 있는 것이며 日  陽 의 함이니 三日  陽에  하는 

를 象함이라  의 함이   의 함이니 가 

하여 달의 形을 하는 것을 三日이라 하니 三日  가 八

의 乾 을 하고 終 始하여 에  長의 의 달이 하는 것

이  後 三日  가 八 의 巽離 을 하여 의 體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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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始長하니 이가 復 의 七日 復하는 달이며 三日  가 

八 의 과 中宮을 하여 에  달이 蛹 하는 것이  後 三日

 中의 가 八 의 乾 을 하여 次世代의 가 어 여

는 것이니 이가 旣濟 의 七日得의 달이며 復에  旣濟까지는 三 六  

二 六 의 乾 이다.

三日의 乾   後 三日의 과 三日의   後 三日의 乾

 그 象  一하  의 象  相 하니 의 乾  形에

 形을 하여 의 長하는 象이 는 것이  後 의 乾  

의 「 也者妙 而 」하는 乾 로  形에  形한 로 

어 의 여 는 象이 는 것이다.

彖辭의  亨 涉 川  모두 의 中心인 六五 의 象이므로 

六五 에 下  往 事 終 始 의 象이 있는 것이다.  이

  芽를 하고 果實이 없는 것이나 그 속에 스스로 果實을 맺는 

이 있 므로 六五 의 中에 陽 가 하여 이 陽 로 하면 山

가 重巽 로 하여 九五 가 三日後 三日의 象이 는 것이다.

에는 女 의 象이 있는데 體의 陽 에  女가 하는 것이므

로 一三四五의 는 모두 象이 고 巽女의 의 中心인 九二는 母象

이 는 것이다.

는 體의 陽 에  女가 하여 受의 象이 므로 六의 

에는  考의 象이 있고 上九의 에는 의 象인 과 의 象인 가 

있는 것이니 隨 上九에 의 象이 있고 의 속의 에 世 을 하

는 의 象이 있 므로 의 象을 取한 것이다. (上九 上之 也 不事人

間 殖之事也 只事 之製 也 上九 上者 之高 不 上之事也 

乃事 上之事也)

六五는 의 中心 로  乾 九의 에 있 므로 以德이라 하니 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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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 의 德이며 上九의 陽  巽而止의 主가 어 九의 象이 없 므로 

諸 中에 로 母의 象이 없고 히 受하는 를 일삼는 九의 

象이 없다 함을 하  하여 不事 라 한 것이  志可 이라 함  乾

九乃 의 이니 비록 를 일삼지는 아니하나 그 陽 는 可히 

乾 이 德할  있다 함을 말한 것이다.

隨는 의 始長하는 象이 고 는 이 자라  受, 女 의 象

이 므로 가 隨에 次하는 것이다.

象

이라 함  乾 의 「 其 不 」의 이  育德이라 함  

의 「 以 正」의 이니 ( 과 의 象에 모두 育德이 있다) 는 長

의 의 一宮이므로 과 의 象을 말한 것이다.

 貞者事之 也의 이니 는 의 의 終에  長의 이 始하는 

것이므로 의 이 는 것이다.

 六의 (억)  六四의 心 (억)과 相 하고 六四의 裕는 

六의 裕  相 하고 三日後 三日  의 日三  의 三日不食

과 相 하는 것이다.

 巽의 中間에 가 있어 모두 三日의 象이 있 니 의 三日

 三日에  巽三日로 어가는 轉換點이며  는 乾 로부   

三 六 로  乾의 이 의 中에 하여 의 轉換點이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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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日이 한 乾과 의 中間에 있 니 乾   巽의 三日의 關聯

 陽에  하는 의 함을 말함이다 ( 六柔下之 也 巽之

也 陽 中 也 陽 考也) 後 三日  乙丙丁이  三日

 丁 己로  丁을 轉換點 로하여 과 이 相 하는데 는 巽의 

中間에 있 므로 丁의 에 하고 丁  八 에 에 하니 이는 의 

이 丁에 하여 致 의 象이 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 三日과 과 裕가 相 하고  의 이 相 하

고 乾 과 이 相 하고 乾 下  下 가 相 하고 乾 과 

이 相 하는 것이다.

隨 以下 離까지는 體가 長하여 의 하는 象을 말함이다.

의 八  互歸妹는 上 陽 下 이므로 間에  人 가 出

( )하여 人體가 는 象이다. 上 는 이   달 속에  만을 

하고 殖의 事를 치 아니하며 사람의 殖의 事는 上에 만 하니 

上九의 不事 는 에 는 ( )相 의 事를 치 아니한다 함이며 

聖經의 에덴東山이 곧 上의 달에  사람의 를 하여 아담하 가  

것이다. 아담하 가 蛇로 因하여 惡果를  것  長 의 動을 

하여 殖 의 機能이 하므로 上의 東山에 치 못하고 出 어 

上의 東 에 나가니 이는 出乎 의 이다.  蛇巳也 巳屬巽 巽 股 

蛇之 惑者 女股之動也

上에 不事 를 말한 것  사람이 上 로부  上에 下 하여 長하

게 는 緣 를 말한 것이   上九에  의 象만이 있는 까닭이

다.

臨 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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臨  이 을 하여 母가 를 한 象이므로 亨 貞의 四德

이 있는데 의 體는 乾 과 의 二 組 로 어 陽  로

써 構 는데 陽體는 四德 인  臨觀과 四德 인 命  妄

로써 組 어 臨觀  이 고 妄  陽 가 는 것이며 (

巽形質之潔 也  臨觀 巽 乾之品 流形乃 體之長也) 에 陽體  

體가 모두 陽  의 二 組 로 어 있  陽體는 이 體가 

고 陽이 이 며 體는 陽이 體가 고 이 이 는지라 臨  體의 

속에  二陽이 浸長하여 體陽 하므로 陽 의 長하는 象이 는 것이

다. 과 의 한 것  달의 象이  陽의 浸長하는 것  달의 에

 陽 의 長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臨  달의 에  陽 가 長하는 

象이다 陽 의 長하는 이므로 의 가 어 一 一陽이  것이다. 

臨 는 臣과 人 品 로 어 의 臣  品 의 象이 고 辭에 「如

臨 母」라 함  가 母를 한다는 이니 臨 는 달이 臣 로써 陽

을 하고 中에  陽이 자라  母를 한다는 이 며  陽이 

달을 하고 母가 를 하는 것도 臨의 象이니 그러므로 臨觀之義 

라하여 로 臨한다 한 것이며 二陽이 四 에 臨하고 四 이 二陽에 

臨하므로 을 臨이라 한 것이다. 而 이라 함  이 를 하고 

있다 함이  中而應이라 함  陽 가 을 應하여 이 다 함이  

亨以正  四德을 具 하여 자란다 함이  의 라 함  의 陽 가 

하여 一 一陽한다 함이다. 臨  二陽이 下에 있고 四 이 上에 있어 

陽이 하여 로 臨하고 있 므로 의 陽 의 하는 象이 어 

의 라 한 것이다. 泰否는 의 인데 의 象이 없는 것  

슨 까닭인가 하면  不安定하면 動하여 하고 安定하면 하여 正한 

것이라 臨觀  하여 不安定하므로 하고 泰否는 泰 後에 安하여 安

定하므로 치 아니하고 로 消長하는 것이다.

 과 로 어 는 이 고  形質이 는데 는 久하

여 다만 藏이 있고 滅이 없 며 로  形質  滅이 있어 그 

長함이 一定한 에 하면 스스로 消滅하는 것이니 의 肉體에 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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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女體의 에 盈 가 있고 함이 모두 로  形質인 까닭이

다. 臨 는 달의 陽 의 자라는 象인데 陽 는 에 하여 자라고 

 드시 消長 滅이 있는 것이므로 의 消滅하는 인 八 에 至

하면 陽 도 한 함이 있는 것이다.

自 에는 七을 陽이라 하고 八을 이라 하는데 三 에  反

의 가 있는 이 七 陽이 고 三女 에  反 의 가 있는 

巽 가 八 이 는 것이다. 八 에는 가 七이 고 巽 이 

八이 고 있 나 을 함에는 陽  를 始하고  形質을 

하는 것이므로 의 에는 로  雷가 七 陽의 을 하고 

形質로  澤이 八 의 을 하는 것이며  乾 로  陽의 

하는 이 고 는 로  달의 組 는 이 니 그러므

로 에는 달의 을 象하여 七日이라 하고 달의 을 象하여 八

이라 한다. 그런데 을 한 가 많  이 을 하여 이 고 

달이 陽의 을 受하여 의 始 하는 復 가 七日의 象이 고 를 

한 가 많  形質이 重 하여 달의 을 하는 重 가 八 의 

象이 는 것이니 이는 달  陽의 을 受하여 그 을 하는 것이므

로 陽 의 陽 인 七日  달의 의 함을 象하고 의 인 

八  달의 의 消함을 象한 것이다 巽에 의 象이 있는데 巽 가 

宮하여 八 의 에 하므로 八  한 巽 의 이 는 것이  

巽 의 陽 가 에 하는 것이 곧 달의 의 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復 의 七日 復이라 함  復 自體에 달의 의 하는 象이 있음을 말

함이  臨 의 至于八 凶이라 함  臨에  자라고 있는 의 달의 

이 에 至하여 消한다 함을 말함이다. 

(七日  달의 이   陽 로  滅이 없고 藏이 있 므로 七

日에는 復得을 말하고 八  澤이  澤  로  死가 있 므

로 八 에는 凶을 말한 것이다)

臨 로부  까지는 三 六 이니 이는 한 三 六  二 六 의 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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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달이 長을 하고 消滅하는 象이 는 것이다. (一에  八까

지 三 六이다) 至于八  凶  한 至于八 凶도 니 八이라 함  

一로부  八까지가 모두 三 六 로  三 六 의  한 것이다 (乾

之六 六龍 三 六 之 也)(正  之影  八也 此三 六 之

也)

臨  陽 의 자라는 의 이  의 陽 를 應하는 것  의 中心

에 있는 六五 이다. 知는 乾의 知의 知로  의 象이   體

가 乾의 陽 를 受하는 象이  宜는 體를 得한다는 이니 六五는 亨

의 이므로 의 陽과 應하여 乾 의 知가 臨하고 이 體를 得하

여 中을 하는 것이며 이 까닭에 六五에는 달의 이 자라는 象이 있

는 것이다.

臨  陽 의 자라는 로  陽의 相 하는 義가 있어 의 로써 

體를 삼고 있 니 이는 咸 의 組 의 二 應以相 하는 象과 相

하니 그러므로 九  九二의 두 陽 에 咸 의 應하는 을 取하여 咸

臨이라 한 것이다. 九二의 命  陽의 浸長하는 象이다. 命이라 함  

陽이 에 主가 을 말한 것이므로 臨의 交 인 澤 는 陽이 에 

하여 命의 象이  것이  臨  陽이 浸長하여 하고 에 하지 

아니하므로 命이라 한 것이니 이는 의 命과 하여 말한 것

이다.

臨觀  中에  陽이 자라는 이므로 八 의 乎巽에 하니 

乎巽  가 下 하여 의 陽 가 形質속에  자라는 象이다.

는 의 이 하여 長의 이 어 體陽 의 長하는 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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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臨  形質의 속에  陽 가 자라  하는 것이므로 臨이 에 次하는 

것이다.

上經의 는 陽의 長을 말한 것인데 二陽의 浸長하는 臨이 하고 一

陽의 長하는 復이 後하니 이는 臨  의 陽長 이므로 에  芽의 

育하는 象이 고 復  를 한 陽長 이므로 形質의 속에  仁의 

하는 象이 니 그러므로 芽의 育하는 臨 가 하고 仁의 하는 

復 가 後하는 것이다. 下經에 二 의 가 하고 一 의 姤 가 後하

는 것도 한 이  같아여 의 二 浸長  陽의 하는 象이 고 姤

의 一  이 主하는 象이 므로 의 二 보다 姤의 一 이 더 長한 

것이다.

象

澤上에 가 있어 澤 가 聚하여 深한 것  사람의 의 深한 象이 고 

澤이 에 聚한 것  의 容 의 象이 는데 中 는 流 하므로 

다만 容 이 고 澤  하여 保 하므로 容保 이 는 것이다. 

 間의 함이   間의 함이니 臨  함이라 는 

를 하고 를 想하고 하는 間의 象이므로 이라 하고 容保

 을 容하는 間의 象이므로 이라 한 것이다. 

 中을 流하는 澤의 味이니 臨六三  澤이 中을 流하여 臨이 

고 節六五는 澤의 流하는 로  中을 流하여 節이  것이며 

口의 象을 因하여 를 쓴 것이다. 臨  澤을 容保하는 이로  二陽이 

浸長하여 流 하는 가 므로 陽이 義和하는 가 지 못한 것이다.

이라 함  澤 가 止치 아니하고 流 함을 말함이다.

六四의 至臨의 至는 彖의 至于八 凶의 至  相 하니 至于八 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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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이 重 의 에 至하여 消한다 함이  至臨  의 가 下하

여 九의 陽과 相臨한다 함이며 至 는 을 한 것이다.

 瓜가 蔓에 한 象이니 의 蔓의 柔弱한 者에 果實이 上에 結함

을 이라 한다. 臨  體의 속에 陽 가 浸長하여 果實을 하는 象이므

로 로써 그 을 한 것이다.

觀

觀  巽의 가 下 하여 에 하고 二陽이 上의 에 뭉치고 있

니 이는 形質의 리에 陽 가 뭉치고 그 陽 의 이 에 下 하는 象

이다. 觀이라 함  上의 二陽의 이 下의 四 에 觀 하고 下의 四 이 

上의 을 仰觀하는 것인데 觀  門의 雙闕이  에 門闕의 象이 있

니 觀 는 肖 의 象이 므로 과 門闕의 兩象을 取하여 觀 로써 

을 삼  것이다. 의 二陽  久不已하는 陽이므로 貞觀의 象이 있

어 가  것이다.

八 는 巽의 雷 에  始하여 雷가 上에 있는 것  豫가 고 

이 上에 있는 것  觀이 니 雷 는 東 의 出乎 의 象이 고 있

나 一陽이 中 를 出치 못하므로 아직 出乎  지 못하고 다만  

의 象이 는 것이며 隨 에 이르러 비로소 東 의 出乎 이 고 臨觀

이 東 의 乎巽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豫에 의 象이 있고 觀에 의 

象이 있어 豫  觀에 四 不忒을 말한 것이다. 

盥  潔 함이니 東 의 巽에 潔 하는 이 있는 것  에 의 

長育함이 淨潔하고 一하고 함을 말함이  觀  乎巽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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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 象이 있 므로 潔  의 兩象을 取하여 盥이라 한 것이며 히 

盥 를 쓴 것  形質이 에  長하고 있  上의 陽 를 受한 後에 

潔 하는 것이므로 皿上臼 의 를 쓴 것이다.

豫  觀이 雷 의 로  의 象이 는데 豫에는 上 에게 薦한다 하

고 觀에는 薦치 아니한다 하니 薦이라 함  에게  친다는 이라 

觀 는 로  上에 薦하면 드시 上 로부  을 受하여 을 

하는 것인데 觀  달의 形質만 長하여 潔 하고 아직 을 受치 아니하

므로 不薦이라 한 것이다.  라는 이  若이라 함  를 仰

觀한다 함이다. 觀  달에 陽 가 뭉치고 자라  의 象이 어 下에 

觀 하고 下는 그것을 仰觀하여 함이니 上에  觀 하고 下가 仰觀하

고 함이 곧 陽이 하여 의 陽 의 의 象이 는 것이  여

에 의 가 있는 것이다.

에 以 에 을 말한 것  직 豫 觀 咸 三 이니 이라 함  

의 一 을 이름이다. 사람  에  하고 있  그 자라는 때에

는 肉體가 心 動을 하여 로부  漸漸 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日 의 , 四 의 往 , 의 이 모두 의  에 

하여 하여지는 것이므로 사람의 도 한 에 하여 하여지는 

것이다.

 陽에 하여 雷 의 로써 上에 하므로 上에 雷 이 있는 

豫  觀 에 의 象이 있는데 豫는 의 에 一陽이 中 를 出치 못

하므로 는 치 아니하고 다만 를 知함이 하다 한 것이며 觀 는 

長의 에 가 에 下 하여 의 하는 象이 므로 의 

는 上에 하고 있  사람  心 動을 하여 에 薦치 아니하는 

것이며   陽에 하고 있  의 인  달에 하여 

의 을 하고 있 므로 (陽 의 뭉치는 象의 觀 에 의   

의 象이 있는 것이다) 사람  의 속에  살고 있어 을 考로 모

시고 있는 것이므로 聖人이 로써 를 하여 사람을 가르치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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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이 心 動 로  자라는 에 하여진 것이며 咸  雷 을 

모두 한 澤山의 形質이므로 이  것이니 이것을 의 로

써 보면 咸 代는 人이 德하여 의 域을 어가고 있는 것이다.

九五는 의 의 로  觀하는 中心이 고 陽 가 뭉쳐 있어  

의 을 하고 있 므로 의 의 를 下에 觀 하는 것

이다. 九五  六三에 觀 의 象이 있는데 九五는 이므로 를 下

에 觀 함이 곧 觀 이  六三  上의 人 이므로 의 를 仰觀함

이 곧 觀 이며 라 함  巽의 象이  巽  가 下 하여 에 

함이니 觀 라 함 , 사람  의 를 仰觀하고 의 는 下

하여 上의 人 에 한다 함이며 그러므로 九五의 陽과 六三의 이 

人關係로써 一 一陽하는 를 치 아니하는 것이다.

辭에 「 之 貞觀者也」라 한  이것  乾 이 사람에게 의 를 

隤 히 한다 함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觀 의 는 곧 의 이

다.

臨  달의 形質中에 陽 가 자라  하는 象이  觀 는 形質에 陽 가 

뭉쳐  달의 觀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觀이 臨에 次하는 것이다.

象

가 上에 하므로 를 省察하고 에게 를 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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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를 하는 象이 는 것이다.

六  仰觀하는 로  下 에 있고 形質의 한 것이므로 童象을 

말한 것이  한 달의 이 비치지 못하여 人 가  것이다.

觀  四 上 의 로  下 는 의 象이 므로 六에 吝 人

라하고 六二에 闚觀이라 하니 闚는 를 하고 門中을 함이라 豊 上六

의 闚其  觀六二의 闚觀  모두 中에 하여 家中을 하는 것이

다.

六三  과 의 에 하여 있는 사람의 象이므로 觀 하

는 것이다.

六四는 의 에 上하므로 觀 之 이 는 것이다. 觀  에 門闕

의 象이 있고 九五의 陽이 門闕의 上에  下 을 觀하므로 과 의 象

을 取한 것이  賓이라 함  이 의 門에 함을 象함이니 이는 六四

의 이 門闕에 上한 象이다.

嗑 火雷

嗑  의 에  의 離로 하는 長 로  陽 의 盛한 象이  

八 의 相 乎離에 하며 에 의 長함에는 드시 他를 하

여 食 을 삼는 것이므로 他 을 食하는 을 取하여 嗑이라 하고 中

을 嗑이라 이른다고 한 것이다. 嗑의 象을 에  取한 것  두 

가지 象이 있 니 象 로써 보면 에 飮食하는 象이 있고 嗑에 한 

他를 食하는 象이 있 며 는 上止下動하고 嗑  上 下動하여 兩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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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飮食을 는 象이 는 것이며 의 象 로써 보면 는 로부

 하여 長의 이 고 嗑  로부  하는 中間에 離가 있고 

離는 이 모두 相 하는 象이니 이는 中에 이 있는 象이다. 그러

므로  嗑이 모두 長 이로  는 冬至直 에 이 終하고 다시 

始하는 象이 고 嗑  로부  하여 의 속에 이 모두 나타

나는 象이 어 中 이라 한 것이다.

嗑 는 모두 口로 는데 는 어  解한다는 이  嗑  하여 

는다는 이니 이는 嗑에 과 의 兩象이 있는 까닭이다 嗑  

로부  離하여 陽의 中한 象이 므로 日中의 象이 니 그러므로 

嗑 賁는 乾彖의 의 에 하는 것이며 中  上  下 의 陽의 

兩 하는 象이므로 이것을 柔 이라 한 것이  節 도 한 中에  

今兩日의 陽兩 하는 象이 므로 柔 이라 한 것이다. 嗑   雷

電 로 어 電  陽電 의 相 하는 象이 니 ( 嗑의 속에 豫  같

 가 含 다) 陽이 相 하여 을 하므로 이것을 雷電 而章이

라 한 것이며 嗑에는 雷雨의 象이 없 므로 雷聲의 象을 取하지 아니한 

것이다. 柔 과 雷電 而章이 곧 하면  하고 하면  하고 하는 

象이니 사람의 飮食하는 것이 한 하면  하고 하면  하는 것이

므로 嗑 로써 을 삼  것이다. 辭에 嗑의 象을 말하 를 「日

中에 를 만들어 下의 을 致하고 下의 貨를 聚하고 交 하여 하

여  그 를 得  한다」하니 致  聚는 함이  交 과 得  함

이다. 에 이 자라  枝 이  나뉘우는 것  이  나뉘

운 枝 이 모두 하는 것  이니 그러므로 과 이 互根하는 것  

이 에 자라는 象이  嗑  의 長 인 까닭에 의 兩象이 

있는 것이다.

八 의 四正 의 에 는 에  하고 火에  하는 것

이므로 雷의 屯  의 하는 象이 고 火雷의 嗑  의 하

는 象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嗑에 를 하여 여 게 하는 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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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嗑  과 의 兩象이 있 므로 한 長과 의 兩象이 있 니 亨

 長을 象함이   을 象함이다. 그러므로 二 三 四 五의 

中 에는 모두 肉의 象이 있어 形質의 長育을 말하니 히 肉을 말한 

것  中 의 가 로  耽耽其欲 의 이므로 中四  口

中의 에 모두 의 肉의 象을 取한 것이  上의 兩 에는 校의 象이 

있고 校는 中에 囚함이니 히 囚를 말한 것  이 에 徒長

함을 하여 陽 를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嗑의 의 象을 

의 로써 보면  드시 열매를 맺어  世世로 하는 것이  

열매를 맺  하여는 陽 를 部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 九의 雷動하

는 陽과 上九의 火炎하는 陽  部로 動하여 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 長하 만 하여 枝 이 徒長하고 열매를 치 아니함이다. 그러므

로  長 을 하면  한 을 하여 陽 를 部에 

藏하는 것이니 六五의  의 中心에 있어 의 을 하고 

있 므로 上二陽을 에 校囚하는 象이 는 것이다. 사람도 는 

動을 主하는데 로는 長育시키면  로는 시킨 後에 

이 여 는 것이  의 校 活  의 한 形 이다.

는 과 兩 로 는데  陽 의 宣함이   守家하는 이

니 兩 이 陽 를 守하여 宣치 못하게 함이 곧 이다 嗑 가 의 

象을 取한 것  에,  의 象이  上下 의 正  兩 의 象

이  한 의 象이 있 니 는 兩 이 陽 를 守하여 의 象이 

므로 嗑 는 陽 를 한다는 을 하  하여 를 쓰고  

兩 이 을 守하는 象이 있는 의 象을 取한 것이다.

嗑 , 離火가 上 에 있는 는 모두 달의 象이 므로 嗑에도 달의 

象이있어 柔得中上 이라 하고 달의 이 陽 를 하므로 의 

象이  것이다. 得黃金이라 함 , 黃  의 色이  金  乾象이니 六

五가 하여 乾陽과 이 保 하여 달의 體가 長한다 함을 말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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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五에 乾 의 하는 象이 있 므로 上에 의 象을 말하니 六二는 

의 中心이  九 를 하는 이니 滅 는 모두 가 六二의 

形質中에 함을 象함이다. 는 이  의 中心에  陽을 하는 

을 象함이  는 九의 陽이 六二의 中에 함을 象함이다. 는 

사람이 形 는 때에 가  하므로 始 를 라 하는 것이니 

九 는 六 中에 가장  하므로 라하고 六二의 이 를 乘하

여 하므로 滅 라 한 것이다. 滅 滅 는 모두 九가 六二에게 乘  

象인데 九로써 보면 滅 가 고 六二로써 보면 滅 가 는 것이다. 

九의 屨는 下에  하여 의 象이 고 上九의 는 上에  하여 의 

象이 는 것이다(睽三之  嗑上之 )

九는 屨校滅 가 니 屨는 을 함이  屨校는 로써 을 하여 

不 함이  滅   烕(불꺼질 )로 어 火 의 이니 陽이 中에 함

이  는 이 一 一止하면  함이다.

九의  長 의 陽 로  中에 藏 어 있  後에 世世

의 로 는 것인데 만일 形質이 揚하 만하고 그 속에 를 保

치 못하면 仁이 치 못하여 이 끊어지는 것이니 ( 嗑  柔 의 

이므로 달이 한 後에 하는 象이 는 것이며 달이 하면  九의 

속에 를 하므로 滅 咎의 象이  것이다) 嗑에 長과 의 

兩象이 있 므로 이 揚하면  한 保不 하는 象이 어 屨校滅

라 한 것이다. 滅 라 함  을 滅한 것이 아니  의 함을 滅한 것이

다. 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人  不仁함을 치 아니하고 不

義함을 치 아니하고 를 치 아니하면 勸치아니 하고 치 아니하면 

懲치 아니하나니 懲하고 함이 이가 人의 이라 하니( 嗑  長

로  여름에 自 志를 濫 하여 長競 을 하여 자라 만 하고 

이 여 지 못한 者를 말함이다) 人이라 함  形質의 長만을 主하고 

의 여 는 것을 알지 못하는 者이  勸懲  모두 하는 象이  

 命이 도움을 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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懲 라 함  는 이니 形質의 象이  는 陽이니 의 象이라 

肉體의 不仁不義함을 懲하여 을 여 게 하는 것이 곧 懲 이니 이

는 人의 命을 도 주는 일이라 함이다.

上九는 校滅耳가 니 上九의 陽  自體가 炎上하여 치 못하고 陽

가 하여 科條가 枯하니 이는 離 의 의 科上槁의 象이  科上槁가 

곧 校이며 耳는 象인데 液이 하므로 의 耳痛이 니 耳痛이 곧 

滅耳이며 이는 上九에 命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上九는 의 에 있

므로 聽不 하고 달의 가 賁의 이다) 辭에는 이것을 人事로

써 말하여 「  치 아니하면 히 써 을 치 못하고 惡  치 아

니하면 히 써 을 滅치 못하는지라 人  로써 益하다 하여 

치 아니하고 惡 로써 하다 하여 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惡이 

하여 可히 치 못하고 罪가 하여 可히 解치 못한다」하니  困 의 

의 이니 不可 이라 함  陽이 中에 育치 못한다 함이  解는 

解 의 解 而雷雨  雷雨  而 果  의 이니 不可解라 함

 果 이 枯하여 치 못한다 함이다.

乾 에는, 에 曰이 없고 辭에는, 에는 직 嗑上

九  六三에 曰이 없 니 曰  의 말이라는 이다.

지 의 經  長의 을 象한 것이므로 그 가 洛書  九에 止하고 

가 열리지 아니하니 人 로써 보면 는 女 의 象이  의 

 嗑上九  六三  모두 女 에 關한 일이므로 는 아직 열리

지 아니한 를 말하지 못한 것이다.

觀 는 달의 形質에 陽 가 뭉치는 象이  嗑  달의 陽 의 長이 盛

하면  한 하여 陽 를 含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嗑이 觀에 次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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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

象의 는 에 上 의 象을 말하고 次에 下 의 象을 말하는 것이니 雷

 雷益 같  것이 그 一 이다. 嗑  電雷라 하지 아니하고 雷電이

라 한 것  슨 까닭인가 하면 雷鳴電閃하면  雨하는 때에는 에 電

을 하고 다음에 雷聲을 聞하는 것이라 嗑 는 下 가 雷하고 上 가 

電하여 雷後電하고 있 므로 雷電 雨하는 가 지 아니하고 다만 雷

 電의 象이 있을 뿐이니 그러므로 體의 現을 電 雷라고 하지 아

니하고 雷 電하는 雷電이라 한 것이다 豐 는 上 가 雷하고 下 가 電

하여 電 雷하는 雷電 雨의 인데 만일 다만 雷電이라고 하면 體가 

雷 電하는 이 어 雷電 雨하는 가 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雷電

雨하는 라는 을 하  하여 至라는 辭를 붙여  雷電 至라하

니 雷電 至는 雷電과 雨가 一 에 몰 는 이 는 것이다.

罰  雷  같이 한 後에 사람이 그 懼할 를 알고 電과 같이 

한 後에 罪를 察할 가 있 므로 雷電의 의 象에는 罰을 말하

니 嗑의 罰勅法과 豊의 致 이 곧 그것이다. 그런데 嗑  雷電

雨의 가 아니  다만 雷電 而章의 象이므로 罰과 法을 하여 사람

로 하여  그 할 를 알게 하는 것이  豊  雷電이 至하여 雷鳴

電閃하는 象이므로 罰을 實 하여 을 致하는 것이다.

六五 의 에 하여 彖에는 不 라하고 에는 得 이라 하니 彖에는 

罰勅法하는 雷의  電의 을 象한 까닭에 六五의 에는 과 가 

없 므로 罰의 不 를 말하고 에는 의 함을 象한 까닭에 

의 得 을 말하니 이는 罰에는 不 하고 에는 한 것이다.

 日 에 쪼인 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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胏는 肉을 하고 그 속에 이 있는 者이다.

賁 山火

賁는 山下에 火가 있 니 山이라 함  火의 炎上에 하여 의 隆 한 것

이라 火의 炎上하는 것  山의 部에 陽 의 盛한 象이  火 의 炎上하

는 山  彩의 하는 象이니 이는 賁가 嗑과 反 하여 달의 자라는 

象이 는데 달의 속에 陽 가 盛하여 彩가 하고 있음을 象한 것이다.

賁는 (훼)  貝( )로 고 는 의 이  貝는 貨貝로  交 의 

象이니 의 한다는 이다. 賁 는 陽 가 자라  上下의 陽이 

로 交 하는 것이므로 長하던 이 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의 한다는 의 賁 를 써 을 삼  것이다.

에는 長과 의 兩 이 있어 長하는 것  陽이 上하고 이 

下하여 否의 象이 고 하는 것  이 上하고 陽이 下하여 

泰의 象이 는 것이며  의 이므로 아직 中에 있어 

泰의 象이 고 洛書  長의 이므로 이 長하여 否의 

象이 고  의 이므로 이 하여 다시 泰의 象이 

는 것이니 이가 의 하는 때에 陽의 上下하는 象이 있는 以이

다. 嗑 賁는 달의 長 이  嗑  中 이니 中에  門이 闢하

면 달의 에 出하여 長하는 象이 는 것이다. 嗑以  달이 

하여 泰의 象이 고 嗑以後는 달이 長하여 否의 象이 는데 

嗑에  門이 開하면 스스로 反 하여 賁가 는 것이므로 賁에  泰가 

하여 否가 는 것이다. 泰否의 를 賁 의 象에 맞춰 보면 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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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二의 陽이 上 에 上하고 上六의 이 二 에 下 하여 賁가 는데 陽

이 上하고 이 下하는 것  否의 象이므로 賁는 否의 象이 어 

달이 長하는 것이다. 賁의 彖辭에 「柔 而 」이라 함  泰의 上六의 

이 二 에 下 함을 말함이  「 上而 柔」라 함  泰의 九二의 陽

이 上 에 上함을 말함이니 의 의 泰象의 달이 하여 長의 의 

否象의 달이 므로 彖에는 이것을 「 」이라 하고「觀乎 以察

」이라 함  泰象의 달이 否象의 달로 하여 이 함을 말함이

다. 泰象의 달이라 함  陽이 下에  長하여 의 漸 하는 달이니 이는 

日부  五日까지의 달  의 달이  否象의 달이라 함  이 下

에  長하여 의 漸消하는 달이니 이는 六日부  日까지의 달  

後 의 달이다. 彖에 「 하면 迷하다」함  달이 陽의 에 있는 後

의 달이니 곧 長의 의 否象의 달이  「後하면 主를 得한다」함  

달이 陽의 後에 있는 의 달이니 곧 의 의 泰象의 달이다. 그

러므로 長의 이 終하는 때에 한 長의 의 否象의 달이 다시 하

여 의 의 泰象의 달이 는 것이니 이가 곧 節의 이다.

節  이  節  中 이다. 의  線의 闔闢

動에 하여 하는데 의 長할 때에는 中에  門이  闢하고 그 

後에 이 出하는 것이므로 에 中 인 嗑이 하고 달의 

인 賁가 後하며 의 할 때에는 中이  에  을 藏하

고 그 後에 門이 闔하는 것이므로 에 달의 인 이 하고 

中 인 節이 後하는 것이다. 以  달이 長하여 否의 象이 고 

以後는 달이 하고 여 어  泰의 象이 는 것인데 의 하

는 者는 이  藏하고 門이 後에 闔하는 것이므로 節의 門이 闔하  

以 에 에  否의 달이 하여 泰의 달이 고 後에 節의 

門이 闔하는 것이다.

否泰의 를 의 象에 맞춰 보면 否의 九四의 陽이 二 에 下

하고 六二의 이 四 에 上하여 이 는데 陽이 下하고 이 上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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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泰의 象이므로  泰의 象이 어 달이 여 는 것이다. 의 

彖辭에 「 而不 」이라 함  否의 九四의 陽이 二 에 下 함을 말함

이  「柔得 乎 而上 」이라 함  否의 六二의 이 四 에 上함을 말

함이며 嗑의 中에  節의 中까지는 三 六  二 六 이니 이는 

乾 二 六의 이다. 賁에는 人 의 象이 있는데 止라 함  가 

上 하여 을 함이  사람이 하여 의 를 한다는 이니 이

가 곧 人 이며 사람이 人 을 觀하여 이것 로써 下를 하여 여 게 

하는 것이 곧 下이다. 觀 는 觀 의 觀 仰觀의 觀이니 과 人

에 모두 上에  觀 하는 象이 있 므로 下에  한 仰觀한다 함이다.

六五는 의 中心에 있어 上而 柔하는 柔의 이니 乾陽이 上하여 六

五의 을 하는 것  否의 달의 象이다. 束 이라 함  束  

에 飾을 함이니 이는 의 上에 乾陽이 飾함을 象함이   

殘 함이니 의 飾의 殘  곧 否의 달의 漸消하는 象이다.

九는 柔 하는 의 이니 車는 輪轉함이  徒는 이 에 着하여 

步 함이다. 九는 乾體로  上 의 이 하여 飾한 것이므로 

九의 는 乾體의 車象을 하여 輪轉치 아니하고 에 하여 하는 

徒步의 象이  것이다.  九의 陽  六二의 에 하여 陽의 義가 있

므로 이 에 着하여 徒步하고 輪轉하는 車를 乘치 아니하는 것이니 

이는 달이 에 하여 徒步하는 形 로써  함께 하고 로는 輪轉

치 아니한다 함을 말한 것이다.

六四의 翰如는 八 의 四正 인 屯 睽 嗑 節에 의 象

이 있음을 因함이니 의 하는 때에 의 하는 을 하는 

것이  로 함에는 인 를 乘하는 것이니 屯의 乘 班如  睽

의 勿  賁의 翰如 의 拯 壯이 곧 그것이며 가 嗑 節에 

있지 아니하고 賁 에 있는 것  嗑 節에  線의 闔闢이 생 면  

賁 에 柔上下하는 가 일어나므로 賁 에 의 象이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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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老人의 髮 함이니 黑이 로 함이  의 黑이 陽의 

賁를 受하여 로 함을 말함이다. 寇  (屯 下參 )도 과 

  黑 의 象을 말함이다 

泰의 六四는 의 의 로  實의 象이 는데 賁六四는 泰六四

로  陽의 賁를 受하므로  의 象이  것이다.( 의 老色  

 乾 二老의 相交하는 象이다)

嗑  달의 陽 의 盛한 것을 部에 하는 象이  賁는 部의 陽

가 하여 彩를 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賁가 嗑에 次하는 것이

다.

象

嗑 賁  豊 旅는 雷 火 의 象을 取하여 法  罰  의 象을 말하니 

이는 法 罰  하고 하고 하여야 함을 말함이다. 法이라 함  

의 活秩 의 을 定한 것이  이라 함  法을 함이  罰이

라 함  罪에 한 裁이  이라 함  罰을 執 함이  이라 함  人

을 拘囚함이다. 法 罰  定을 하여 를 함이   旣定한 

罪를 執 하는 것이다. 嗑  長 이  長  를 하여 하는 

것이므로 를 하  하여 罰勅法을 말하고 豊  이  

 事實이 이미 定 고 있 므로 致 을 말한 것이며 賁는 嗑의 

罰勅法의 反 이므로 火  이 고 山止는 이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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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三과 九四에 賁如 濡如 如 翰如의 如 가 있 니 이는 兩 가 柔上

下하는 中間에 있 므로 上下를 모두 從隨하는 中間 의 象이 있는 것이

다.

山

 一陽의 現한 이다. 一陽 로  一陽이 中 에 있는 者는  比 

 豫의 四 로  모두 의 에 의 始 하는 象이 고 一陽의 現

한 復  長의 에 陽의 長 하는 象이 므로 復에  長의 의 

달이 하여 復上의 心 이 는 것이다.

 로써 보면 下의 五  枝 이 枯 하여 陽 의 盡하고 上의 

一陽  果가 어 世世 을 하는 象이며  彔과 로 어 

로써 을 함이니 는 의 陽 의 盡하는 象이 므로 로써 

을 하는 象을 取하여 로써 을 삼  것이다.

復  八 의 致役乎 에 하니  달의 하는 이   乾彖

의 終始六 의 에 하므로 에  이 終하고 復에  

이 始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에 盈 消 의 象이 있고 復에 모두 

의 象이 있는 것이다.

彖辭에 을 말한 것  復 三 인데  의 終始하는 象

에 말하는 것이므로 乾 資始하는  의 終始하는 復에 을 말

한 것이  人長이라 함  달의 黑 의 長함이다.

彖의 「柔 」이라 함  이 長하면  陽이 하여 部로 들어간다 함



剝

- 314 -

이니 九五 의 于 도 한 陽이 中에 있고 이 에 있음을 象한 

것이며 「 而止之觀象也」라 함  下 上 하여 一陽이 現한 것  一陽

이 不 하는 象을 觀 한다 함이니 觀 에는 觀  仰觀의 두 가지 

이 있는 것이다. 의 彖辭에 「象」 가 있는 것  의 觀象也  

의 象也  의 飛鳥之象 과의  인데 辭에 「 이라 함  象이

라」하므로 象 를 日 이라는 로 써  에 모두 달의 象이 있

음을 한 것이다.

消 과 消長  一치 아니하니 消長이라 함  의 消하고 長하고 함을 

말함이  消 이라 함  이 消하여 止하고 그의 次世代인 이 出

한다 함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止하고  殖한다는 이다. 消

과 盈 는 一事 의 兩 이니 消  間을 말함이  盈 는 間을 말

함이다. 달의 消하고 하고 하는 것을 間의 流 로써 보면 消 이 

고 間의 形狀 로써 보면 盈 가 는 것이다.

上九의 一陽  不滅하는 命이 고 있 므로 의 果가 消滅치 

아니하고 世世 함과 같  것이며 下 五  두 一陽의 廬가 니 廬는 

寄 함이라 農人이 中에 寄 할 집을 하여 에 하고 秋冬에 

하는 것을 廬라하며 의  枝 의 象이 어 에 하고 秋冬

에 枯 하니 이는 廬가 에 하고 秋冬에 함과 같  것이며 

廬는 枝 의 枯 함을 말함이다 五 中에 직 六五는 一陽의 하는 宮

人이 고 六三  一陽과 應하여 이 두 는 命이 있고 그 의 는 모

두 命이 없는 象이다.

賁는 泰象의 달이 否象의 달로 하고  달의 形質이 完  象이니 그

러므로 이 賁에 次하는 것이다.

의 二四의 諸 에는 의 象을 取하니  인 巽 의 象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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巽  로  陽을 受하는 가 는 것이므로 이 陽을 하는 

것을 象하여 이라 하고 巽 의 丌가 한 의 象이다  一陽이 上에 

있어 의 象이 고 있 나 이 陽을 치 아니하고 도리어 陽을 하

는 象이 므로 이는 巽 의 乎陽하는 을 하는 것이니 이가 

의 이다.

象

는 의 의 이  宅  이니 의 安定하는 것을 宅이라 한다. 

山  로써 基를 삼는 것이 곧 下이  山이 에 安定한 것이 곧 安宅

이다.

象에 上을 말한 것  직 一 이니 의 一陽  不滅하는 

로  上에 하여 法象을 하는 의 象이므로 의 上의 를 象

한 것이다. 는 로써 보면 柔가 을 함이  組 로써 보면 

과 의 象이니 彖  의 象을 取하고 象  組 의 象을 取한 것이

다.

는 이 陽을 하는 것이나 乃終에는 陽이 함께 하는 것이니  이

는 一 中에 陽이 相 하여 로써 相勝하여 를 害하면 竟一

이 하여 者  勝者가 모두 그 害를 受함과 같  것이다. 그러므로 

의  陽을 하면  그것이  自 을 하는 象이 는 것이다.

六三  로 더불어 하여 陽을 하고 있 나 히 上九  應하여 

陽의 하는 宅이 므로 咎한 것이다.

는 巽 의 象이  寵  中의 이니 六五는 上九의 하는 質이 

고 있 므로 巽 의 속에 가 貫 한 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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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五에는 貫이 있어 一而貫之의 이니 一而貫之라 함  自 가 一로

부  자라  라간다 함이  그 上 에 果不食의 象이 있 며 九

에는 翼이 있어 而翼之의 이니 而翼之라 함  自 가 까지 다 

함이  그 에 三日不食의 象이 있 니 一而貫之하여 果不食하는 것  

洛書 의 자라는 象을 말함이  而翼之하여 三日不食하는 것  洛書 의 

이 그 長함을 하여 陽을 受하는 象을 말함이다.

復 雷

復  母中에 가 하여 의 象이 므로 中에 上下 로 보든

지 로 보든지 모두 의 象이 는 는 직 復一 이며 復  

의 로  一陽이 現하여 長의 의 陽長하는 象이 므로 復에는 長

의 에 달의 의 始長하는 象이 있 니 그러므로 復에  始長하는 

달을 復上  는 心 이라 하는 것이  辭의 는 달의 의 長

함을 말함이다. 復  八 의 에 하는데  로  달의 

하는 이므로 長의 의 달  八 의 에 하는 復에  長하

니 復의 는 곧 의 得 이다 復   乾彖의 終始六 의 

에 하여 의 始하는 象이 고 六 라 함  三 의 로  과 

 달의 를 말한 것이니 달  三 의 中心에 있 므로 之心이라 

한 것이다.

復  彳과 로 어 彳  步이   를 함이니 步 하여 

을 往 한다는 이다. 陽 에는 滅이 없고 藏만 있 므로 그 動

 一 一藏하면  을 往 反復하는 것이라 復의 一陽  달의 의 

始長함이  달의  陽 로부  受하여 藏만 있고 滅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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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復 의 달에도 의 反復한다는 을 取하여 復 로써 을 삼고 

辭에 出 이라 하여 陽 가 中을 出 하여 藏하고 있  陽이 

에게 하는 일이 없다고 한 것이다.

反復其 라 함  陽 의 藏에 하여 달의 이 一 一陽하는 를 往

함이  七日이라 함  달의 을 象함이니 復  달의 의 始長하는 

이므로 反復其 七日 復이라 한 것이  달의 往 가 곧 이며 乾九

三의 反復 도 한 달의 反復함을 말함이다

復  下에  一陽이 하므로 一 로써 보면 陽의 歸의 始인 冬至의 

象이 고 로써 보면 世 을 하는 仁의 象이 고 사람의 

로써 보면 의 長인 仁의 象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에는 

직 乾九二  復 九에 仁이 있는 것이다 之心에는 두 가지 이 있

니 그 하나는 의 中心이라 함이   하나는 의 心 이라 함이

다 의 中心이라 함  間의 中心을 말하는 것인데 달  의 胎宮

로  의 陽의 를 受하여 을 하므로 女體의 胎宮이 女

殖의 中心 官이 고 있음과 같이 달이 의 中心이 어 의 

를 한다 함이다. 달의 을 七日이라 하는데 自 五 五는 

의 이   하고 는 하여 의 形  三角形 로 고 그 

中心 는 七 이므로 中心 인 七 가 陽의 을 아  七日  

달의 象이 니 이 까닭에 七日  달의 이 의 中心이 다 하여 

復 의 달을 心 이라 하는 것이다. 의 心 이라 함  心  陽

로  에 根하여 滅이없고 藏이 있는 것이므로 사람의 心 도 사람

의 死後에도 滅치 아니하고 이 며 사람의 心  의 心 에  

受한 것이므로 에도 心 이 있 니 이것을 이라 하며  心

로써 의 을 하는 것이며 復 의 陽  不滅하는 一

陽 로  冬至의 象이 어 諸仁 藏諸 의 을 하므로 復 의 陽을 

의 心 이라고 하는 것이다. 

復 의 는 의 心의 象이 고 있 므로 復 의 에는 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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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象이 있고 義의 한 는, 豫  姤 旅의 四 인데 이 四 는 모

두 의 長 과 關聯 어 있는 것이다. 豫는 復의 交 이  復 象의 

閉關  豫의 重門擊柝과 며  陽이  復  陽長이므로 復 象의 

一陽의 長하는 至日  의 浸長과 며 姤는 復의 이  復 象

의 不省  姤의 以 命과 며 旅는 가 體의 中宮에 旅하

는 것이므로 復 象의 旅不 과 는 것이다.

九 의 一陽  의 心을 出 反復하는 을 하니 이는 의 心

을 中心 로하여 心 動과 心 動을 하는 것이  中心을 出 反復하

 心에  치 아니하고 心 動에 하여 그 를 反復하니 이가 곧 不

復이다. 象의 修  反 修德의 로  한 不 復하는 心 動

을 말함이다. ( 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의 가 그 자못 

한  不 이 있 면 일즉 知치 못하지 아니하고 知하면 일즉 다시 하

지 아니한다 한 것이다.)

六五의  瓜가 蔓에 함이니 六二의 의 中心에  下 한 仁이 六

五의 의 中心에  열매가 맺는데  의 蔓의 柔弱한 象이  

蔓이 柔弱하고 열매가 에 맺 므로 이라 하니 辭에 安 乎仁  

復의 復의 을 말함이  臨上六의 臨 上九의 이 모두 柔弱한 

蔓에 열매가 맺고 있음을 象한 것이다.

上六의 迷復  彖의 迷의 이

니 迷는 달이 하고 陽이 後하고 

한 洛書의 九二의 象을 말한 것이며 

長의 의 달  迷의 달이다 復

는 八 의  에 하

여 洛書의 二의 가 고 八

의  離에는 日中의 象인 嗑

이 하여 洛書의 九의 가 니 이

는 달이 하고 陽이 後함이라 그러므로 復 의 心  長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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迷한 달이 는 것이다.

의 一陽이 下에 反하여 復이 어 長의 의 달이 始長하는 것이므로 

復이 에 次하는 것이다.

復下仁  六二가 의 中心 로  九의 를 蔭하여 仁을 下

하는 基 가 는 것이다.

象

彖辭에는 이 長하여 往함이 하다 하고 象辭에는 至日에 閉關하여 不

不省한다 하니 이는 彖辭는 가 를 함을 말하고 象辭는 人

를 말한 까닭이다. 로써 보면 陽이 往하여 을 한 後에 長하는 

것이므로 往함이 한 것이  人 로써 보면 一陽이 始 하여 微 하므로 

往하여 을 하면 하는 것이니 이 까닭에 一陽이 長하  閉하고 치 

아니하고 省치 아니하는 것이다.

中 이라 함  가 中에 함이니 群 中에 직 六四가 九  應하

여 中 이  것이  復이라 함  群 中에  로 九  應하여 復함

이니 六三의 上下  一한 이다.

至于 不 征  復  迷의 달이므로 에 至할 때까지는 을 

하여 征치 못하는 것이다.

妄 雷

妄  乾이 를 하여 乾 가 陽 를 한 象이므로 亨 貞의 四

德이 있 며 의 에는 드시 世世 하는 命과 自體의 任務인 

命이 있 니 이 을 命이라 하므로 命에는 命과 命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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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이라 妄  陽體를 組 한 陽 가 어 (臨 下參 ) 乾이 

를 하여 하는 命과 그 의 맡  의 命과의 두 가지 

이 있 므로 妄  命 로 어 있는 것이다.

妄  經에 无妄이라 쓰고 經에는 를 모두 无 로 쓰고 있 니 

이 까닭을 말하면 妄  八 의 의 乾에 하는데 无 가 

한 无 한다는 이며 妄 의 命이 한 乾 의 正 命의 

과 相 하므로 妄 가 八 의 에 있는 乾에 한다는 을 

하  하여 无 의 象인 无 를 쓴 것이다. 妄  妄함이니 命이

라 함  사람의 알  어 운 일이나 이것  의 實 로  妄함이 없

다 하여 을 妄이라고 한 것이다.

命의 構 에는  가지 이 하여야 하니 一  의 陽이 로

부  의 部에 하여 의 하는 主宰가 어야 하며 二는 能動

로 動하고 하여 함이 없어야 하고 三  乾 命 이 의 中

心에 있어 로 應하여야 하며 四는 亨 貞의 四德을 具 하여야 하는 

것이니 妄 에는 이  가지 이 있 므로 命 가  것이다. 

의 에는 드시 과 命이 있는데 妄 는 乾彖의 乾

正 命의 에 하므로 命의 象이 있는 것이며 사람에게도 과 命

이 있 므로 에는「 를 하고 을 盡하여 써 命에 至한다」고 한 

것이다.

乾의 하는 는 乾을 世하는 로 고 그 가 乾 이 어 次代

의 乾 로 는 것이니 가 次代의 乾 로 는 것  곧 그의  

의 命이며 그러므로 는 로부  에 하여 乾體中의 主가 는 

것이다. 는 形質에 어 있  그것  과 一 가 하여 乾

이 어 하고 있 니 사람의 呼吸 動같  것  의 하

는 闔闢 動과 하고 사람의 의 開閉 動같  것  日 의 東 出

하는 動과 하고 있어 사람  이 動의 로 벗어날 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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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이것을 命이라 하는 것이며 가 上 로 乾과 하여 있

는 妄 에 命을 말한 것  이 까닭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만 命이 

있는 것이 아니라 命과 命을 가지고 動하고 있는 에는 모두 

命이 있어 그 動에는 드시 命의 를 는 것이  만일 命을 지 

못하면 그 動  不正이 는 것이다.

사람의  體中에 있는 復 의 心과 같이 의 形質에 어 

體의 形質에 屬하므로 거 에는 人 志의 自 가 있고 命  乾의 陽

에 하여 로 더불어 함께 하고 있 므로 거 에는 人 의 미치지 

못하는 命이 있 니 의 自 에 하여 사람의 自 로써 을 

하여 그 一部를 할  있는 것  직 形質의 象인 間뿐이  間  

사람의 自 의 미치지 못하는 域이다. 사람의 呼吸 로써 보면 그 

呼吸自體는 間 動에 屬하고 呼吸의  間 動에 屬하며 의 開

閉로써 보면 開閉自體는 間 動에 屬하고 開閉의  間 動에 屬

하니 間에 屬하는 呼吸과 의 開閉는 그 形 를 할 가 있  

間에 屬하는 動  그것을 하여 中 할 가 없는 것이다. 그러

므로 間에 屬하는 것이 곧 命에  는 命이  가 乾을 하여 

間 動을 하는 것이 곧 命이다.

九五는 命의 中心 이  命  人 의 미치지 못하는 域이므로 에 

걸리  그  命의 致이  人 에 한 藥을 할 곳이 아니라 함

이다.

九는 彖辭의 「 自 而 主 」이  象의 「 下雷 」이니 

九는 命의 하는 것이므로 往하면 이 하는 것이다.

六二는 의 中心 로  九五의 命을 應하고 있 므로 命을 하여 

九의 를 하여 育하니 이가 을 耕치 아니하  스스로 를 얻어

 을 함이  火 을 만들지 아니하  스스로 火 이 이루어짐이며 이

것  體의 火 中에는 스스로 陽 를 育하고 그 陽 는 命을 受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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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下 하여 에 主가 고 있다 함을 象한 것이다.

妄  乾이 를 하고 仁이 여 어  命의 下 한 象인데 이 

仁  乾이 體를 交하여 得한 것이므로 下 는 體가 로 하고 

象을 한 것이  六三  體의 이므로 六三에 그 象을 말하여 

之 人之得 人之災라고 한 것이다. 之 라 함  의 象을 말함

이  人之得이라 함  人  下雷 하는 九 이니 가 에  

下 하여 體에 하여 象을 하고  로  것이 곧 人得 이  

人之災라 함   體의 象이  體가 그 形을 한 것이 곧 人

의 災이다. 六三 辭의 旨는 母가 를 하여 致役하고 自體가 消

滅하여 이 는 것  이것이 命이라는 을 한 것이  이 辭는 

의 命의 과 相 하는 것이다

의 에는 드시 의 形質에 한 과 乾의 를 한 命이 

있는데 復  形質에 한 心 의 象이므로 乾의 를 한 命의 象인 

妄이 復에 次하는 것이다.

彖에는 妄之往 之矣리 하고 九에는 妄往 이라 하니 彖  上九를 

말함이라 妄 의 命  九에 있는데 上九는 上에 하므로 命不

가 는 것이  九는 命自體이므로 往 이 는 것이다.

象

雷 라 함  乾이 를 하여 命이 고 命이 하여 이 

應 함이니 이가 곧 乾의 長 인 가 形質의 속에 하는 妄의 象이

다. 는  로 고 는 陽이 中宮에 하여 의 枝 이 盛함

이니 이는 主 의 이  는 에 맞춤이니 이는 間의 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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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命을 좇음이다 育  를 하여 을 하게 함이니 을 하여 

을 하게 함이 곧 命이다.

 山

 乾陽이 山의 形質의 속에 止하고 山上의 陽이 을 하여 을 

하는 象이니 妄  宮하여 에 命이 있고 八 의 의 

乎乾에 하여 乾陽이 中에 하고 이 여 어 其 固 의 命을 

가지고 하는 象이므로 로써 보면 열매의 속에 仁이 여 어  次代

의 가 는 象이  달로써 보면 陽 가 長 하여 을 하는 象이  

人 로써 보면 體中의 陽 가 育長 하는 象이니  互歸妹를 

하고 歸妹는 의 象이므로 陽體의 인 陽 의 長 하는 象이 는 것

이다.

 과 를 한 象이므로  를 써  이라 한 것

이다.  에 있는 一 이 乾陽을 하여 달의 形質을 하는 象이

 는 달이 을 하고 사람의 의 의 하는 象인데  달

의 이 자라  하고 사람의 陽 의 長 한 象이며 그 象도 三 가 

모두 乾을 하고 의 六四  의 六五가 하여 의 六五六四로 

 것이니 그러므로  과 를 한 象이 는 것이다.

彖에 을 말한 것    의 三 이니 이는 에 의 의 

象과 의 陽 의 象이 있음을 한 것이다.

日 其德이라 함  辭의 「日 之 盛德」이라는 을 말함이니 

달의 形質의 始 하는 과 달의 의 始 하는 에 富 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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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 므로 과 를 하여 달의 의 長 한 에 日 盛德을 

말한 것이다. (日 者 之每日 長 乃 之象也)( 涉 川者 陽 之

體之  上經之陽體也 下經 益之 之 也)

日  陽의 함이   함이니  달이 陽의 을 受

하면  不 히 그 을 하여 한 달이 고 있 므로 이것을 日

이라 한 것이다. 賢이라 함  달의 을 象함이니 下에 어 있

다.

彖에는 그 德을 日 한다 하고 象에는 往 을 하여 써 그 德을 

한다 하니 德을 함  의 을 하는 知이니 이는 辭의 

「知以藏 」의 이  德을 日 함  를 知하는 이니 이는 

辭의 「 以知 」의 이다. 彖에는 를 하여 日 又 하는 를 

말하고 象에는 往事를 彰 하여 를 察하는 知를 말하니 德을 하는 

것이 곧 德을 하는 以이므로 를 하는 것이 한 를 知하는 

以이며  는 間의 一線上에 있는 것이므로 雜 에는 「

 이라」한 것이다.

 八 의 四維 로  의 을 하고  歸妹의 를 互하

므로 六五에 豶豕의 를 말하니 豶  羠豕이  을 羠라하며 는 

이  는 를 保 하는 것이니 豶豕의 라 함  六五의 豕가 의 

의 를 應하여 그 를 保 한다 함이  이는 에  陽이 德하여 

陽 가 長 한다 함을 말함이다.

九三의 良  六四의 童 는 乾 을 말함이다. 는 火 이므로 上을 

하여 乾의 象이 어 하고 하는 때에는 를 擧하여 을 하며 

는 이므로 下를 하여 의 象이 어 柔하고 하는 때에는 를 

俯하여 를 하는 것이니 九三의 는  上 로 을 하는 것이  六四

의 는 下로 를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가 로 止하여 그 德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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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달  上九에  을 하여 을 하니 는 치 아니하는 

곳이 없는 路이므로 달의 路를 象하여 의 라 한 것이다. 는 

 하여 負 한다는 이다. 사람의 路는 에 있 나 日 의 路

는 의 經 에 있 니 이는 日 이 의 經 를 背에 負 하고 함이

라 그러므로 의 를 한다 함  日 이 中을 함을 象한 것이

다. 를 쓰지 아니하고 를 쓴 까닭  는 을 肩背에 負한다는 

인데 日 이 의 經 를 背 하는 것  肩背에 을 負 하는 것이 아

니므로 를 쓴 것이  嗑의 校도 한 을 한다는 이므로 

嗑을 象하 를 且 라 한 것이다.

彖辭의 不家食도 한 上九의 象인데 家는 로  九三의 閑 六四의 

과 같  의 이  食  에 가리워 있는 艱의 이니 不家食이라 함

 上九의 달이 하거나 艱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이 日 한다 함을 

말한 것이다.

妄에  가 에 하여 의 命을 受하고 에  가 長 하여 

을 日 하므로 이 妄에 次하는 것이다.

 陽體中에  陽 의 하는 것이므로 涉 川의 象이 는 것이

니 六五의 質속에 九二 陽 의 가 하여 있는 것이다. 의 九三  

輿 輻이 고 의 九二는 輿 輹이 니 輻  轉하는 車輪의 살이  

輹  車의 構 의 中心인 굴 통이라   모두 陽을 하는 이 

車輿의 象이 는데  上하므로 車의 輪 하는 象이 고 六四

의 이 九三의 을 한 까닭에 輿의 轉하는 輻을 하는 象이 며 

 이 山中에 하므로 車의 構 의 象이 고 六五의 이 九二의 

乾 中心을 한 까닭에 輿의 中軸인 輹을 하는 象이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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良 는 乾象 로  下三 의 乾 體를 함을 象한 것이니 閑  廐로  

九의 陽을 廐에 매어둔다는 이  家人 九의 閑 도 陽을 매어둔다

는 이며 輿는 를 메우는 것 로  九二의 陽을 輹한 輿에 매어  

치 못하게 함이  는 의 을 守함이니 九三  陽이 과 相 한 

이  를 追하여 의 안에 守함이다.

妄六三에 人 가 得 하여 次世代의 가 고 母 가 하 므로 

六四에는 次世代인 童 가 하니 이는 无妄 九의 가 六四에  

함이  이가 丑 의 始하는 곳이다.

에는 乾에  까지가 二 六 이  乾에  가 하면 己丑이 

에 하니 己丑  丑 의 始이다. 九에 己가 있고 六四에 

가 있고 는 丑이니 이는 에 己丑 의 陽 가 있음을 한 것

이며 童 는 陽 이다.

八  互歸妹之  上 陽 下 陽 體中 之象也

山雷

는 長 로  長 로부  에 이르러 陽의 長을 한 象이 

고 陽의 長이 하면 드시 陽 를 體에 하여 次世代를 하여 

하는 象이 므로 에 가 을 하는 象이 있는 것이  는 

辭를 修하여 을 하고 飮食을 어  形質을 하고 하는 곳인데 

는 八 의 에  出하여 에  하고 과 의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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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形質을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口 로 는 것이  上 下

하여 上止下動함이 上下  같 므로 을 라 한 것이다.

 는 八 의 勞乎 에 하고 乾彖의 保 和乃 貞에 하여 

陽 가 의 속에 하는 象이 므로  에는 陽體의 陽 를 體

에 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가 에  하는 것  屯 과 相 하나 屯  反 이 있는 三 長

이므로 의 의 하는 象이 고 는 陽體의 가 長을 하고 

體에 하는 象이 는데 陽體의 가 體에 함에는 드시 狀 로 

어 하여도 形이 치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는 反 이 없고 

狀 로 하는 象이 는 것이니 六二 六四의  이 을 말함이다.

는 反 이 없어  反 치 못함 로 自體의 에 하여 그 을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 하는  宮하여 하는 것이다.

는 辭를 出하고 飮食을 는 곳이라 中에  雜한 를 하는 

辭를 쓰고 火로써 調 한 飮食을 고 하는 것  직 사람뿐이며 

辭를 修하여 을 하고 飮食을 어  形質을 하고 하는 것  口實

의 重 한 일이다. 의 하는 는 人間만이 가지고 있는  飮

食을 正하게 하여 과 形質을 하는 것이니 이가 곧 正이  正의 

象   의 에 있는데 正  모두 聖人의 事 로 어 

있 니 이는 下의 長  이 聖人 로  을 育하는 를 말한 것

이다.

觀 라 함  觀에 觀  仰觀의 두 가지 이 있어 에  의 를 사

람에 觀 하고 사람이 의 의 를 仰觀하고 함이 곧 觀 이다. 그 

함을 觀한다 함  그 함이 인가 形質인가 함을 上에  觀 하

고 下에  仰觀하며 그 自 함을 觀한다 함  그 自 함이 인 때에는 

辭를 修하는 를 하고 그 自 함이 形質인 때에는 飮食을 는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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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인데 이것도 한 上에  觀 하고 下에  仰觀하는 것이다. 

「 가 을 한다」함  가 을 하는 를 觀 하고 

을 하는 資 를 出함이  聖人이 賢을 하여 써 에 미친다 

함  聖人이 의 를 본 아  의 를 하여 賢人을 하고 賢

人 로 하여  工을 代 하여 貨를 하고 를 하여 을 

하게 하는 일이다.

는 八 에 로부  하는 象 로  에  反 한 이 에

 終하고 다시 에  始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에는 이 하

여 終始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에  한다 함  에  하고 이 하면  에  하는 象이 

므로 上 는 正 이  下 는 이니 그 까닭에 上  正 의 는 모두 

하고 下 의 는 모두 凶한 것이다. 上 는 에 屬하고 下 는 

에 屬하는데  狗의 象이라  로  이 고  陽

로  가 어 로 交 하는 것이며 狗의 交 함에는 드시 交하여 

의 가 로 反 하니 下 는 의 로  가 어 을 

하고 上 는 의 正 로  이 어 受 을 하는 것이며 

의 交 에 하여 次世代의 이 하여 終 始하니 이가 의 

의 象이다.

矣哉

에 矣哉를 말한 는 解   의 四 이니 이는 秋冬의 

四 의 함을 말함이다 解는 가 冬 로부  에 移하고 가 

로부  東에 流 하여 의 가 어 寒 가 解하고 雷雨가 하고 

果 이 모두 하여 의 이 니 이를 의 解라하여 解의 가 

하다 한 것이   가 로부  秋에 移하고 가 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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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流 하여 秋 의 가 어 鳥 의 羽毛가 하여 하여 秋의 

이 니 이를 秋의 이라 하여 의 가 하다 한 것이다.

一  冬至에 陽이 歸하면  一陽이 下에  하여 復 의 象이 고 

陽이 漸長하여 二 에 臨  正 에 泰  二 에 壯  三 에 의 

象이 어 且 上에 殘 한 一 을 하  하는데 의  一瞬間

도 陽이   없는 것이므로 四 에는 이 終盡하는 것이 아니   

姤의 中間 形 가 하여 上下 二 이 中間의 四陽을 하여 의 象

이 니 이는 陽이 盛하여 스스로 하여 中에 하면  至 直

의 象이 며 그러므로 雜 에 「 는 함이라」한 것이  는 하

여 至로 는 까닭에 의 가 하다 한 것이다.

五  至에 陽이 歸하면  一 이 下에  하여 姤 의 象이 고 

이 漸長하여 六 에  七 에 否  八 에 觀  九 에 의 象이 

어 且 上에 殘 한 一陽을 하  하는데 의  一瞬間도 

이   없는 것이므로 에는 陽이 終盡하는 것이 아니  과 復의 

中間 形 가 하여 上下 二陽이 中間의 四 을 하여 의 象이 니 

이는 이 盛하고 스스로 하고 의 속에 陽을 胚胎하여 冬至 直

의 象이 며 그러므로 에 과 拂이 있는 것이  가 하고 拂하여 

冬至로 는 까닭에 의 가 하다 한 것이다.

八 의 四正의 로써 보면 節과 嗑  解 과 같이  

가 冬  로 流 하는 인데 거 에 矣의 象이 없는 것  

슨 까닭인가 하면 解  다만  가 秋  東 로 流 할뿐만 

아니라 한   같이 하는 象이 있 니 解 의 의  로

부  出하여 反 하는 것이  의 秋의  液이 下로 轉 하여 

根 로 歸하는 것이니 反 과 歸根이 모두 의 象이며 이 의 象이 

있는 까닭에 矣가 는 것이다. 節  秋로부  冬하고 로부  하

여 中의 象이 고 嗑  로부  하고 東 로부  하여 中의 

象이 니 中 中에는 柔 의 象  있 나 의 象이 없 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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矣가 지 아니하는 것이다.

는 의 이  上下 二陽   의 로  의 主가 며  

는 二陽의 을 하는 것인데 下에 을 하는 者는 이 고 上에 

을 하는 者는 拂이 니  함이  拂  함이라 에 

의 象이 있 므로 과 拂이 있는 것이다.

九를 主로 한 것  九를 하는 六二  九를 應하는 六四이므로 

六二  六四는 이  것이  上九를 主로 한 것  上九를 應하는 六三

과 上九를 하는 六五이므로 六三과 六五는 拂이  것이다 는 八

의 에  하여 의 八 을 一 하고 있 므로 日 이 의 經 를 

一 하는 象이 니 屯  象의 經도 한 屯 이 에  하여 를 一

하는 象이 있 므로 經의 象을 取한 것이다. 에는 과 拂의 象이 있

므로 日 의 도 從 의 經 를 하는 象이 니 六二의 의 中

心과 六五의 의 中心에 拂經이 있는 것  이 를 말한 것이다.

六四에 의 象이 있는 것  는 離로  달의 長이 하여 이 

陽의 을 受하여 眼과 같이 火 을 하는 까닭이다. 는 乾陽을 

象하는 것인데 의 는 陽의  곧 乾陽의 이므로  六四의 

달의 에 하는 火 을 말한 것이  眈眈이라 함  冘  淫淫히 함

이니 하 를 淫淫히 한다는 이   의 良  睽의 勿

의 로  陽의 相待함을 말함이니 眈眈 其欲 이라 함  六

四가 九를 應하여 相交하는 象을 말함이다 九의 말한 의 龜는 곧 

六四이니 龜는 益의 龜  같이 달의 離火宮의 象을 말함이   의 

이니 는 을 하고 있다 하여 에 을 말한 것이다 九는 

하여 上九의 果가 고 自體는 樹 의 下 한 가 고 있 므로 그 

相應하는 龜의 속에 胎育 지 못하여 仁이 없고 形質만 남아 있는 것

이다. 九의 仁  六四의 에게 食 므로 九는 乾의 貴를 하고 

六四는 乾陽의 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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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四의 는 履 의 履  의 과 相 하고 있 니 履의 는 

의 의 달이  의 는 長의 의 달이  의 는 의 母胎中

에  胎育 어 長의 로부  의 로 어가는 胎中의 달이며 

履  는 그 가 三 六  二 六 의 乾 로 고 는 그 中間

에 있는 것이다. 履의 에는 사람의 의 하는 를 말하여  不咥人이

라 하고 의 에는 이 있어 사람의 이 의 에 한다 함

을 말하고 의 에는 人  豹 이 있어 人 의 出 함을 

말하니 사람의 가 달에  하므로 달과 사람에 모두 의 象을 取한 것

이며 의 에 出 하는 人 는 의  같이 眼에  火 을 

하고 의  같이 을 하고 하는 것이다.

 體의 陽 의 長 을 한 象이  는 陽 가 여 어  하여 

體에 는 象이니 그러므로 가 에 次하는 것이다.

象

山下 雷는 의 에 雷가 있는 것이니 雷가 에 있 므로 의 

象이  것이다.

에 을 말하니  心과 眞 로 어 있 므로 를 함  心을 

하는 以이  飮食에 節을 말하니 節  一 中 形質을 하는 의 

節 이므로 飮食을 節함  形質을 하는 以이다.

上九에 涉 川의 象이 있는 것  陽 가 體로 어가는 때에는 狀을 

띠고 液中에 싸이는 것이므로 가 反 한 形이 고 上九의 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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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 를 體에 하는 涉 川의 象이 있는 것이다.

 澤

는 巽 로  長 로  四陽이 二 中에 있어 陽이 長을 한 

象이 고 陽의 長이 하면 를 하여 하여 陽體로부  體로 

어가  體中에 들어가는 것이며 陽이 體中에 들어가는 때에는 陽 는 

드시 하는 것이므로 을 라하니 는 陽의 象이라 陽이 를 

하여 한다 함이다. 는 反 이 없어  反 치 못하고 自體의 

에 하여 그 을 하는 것이므로 그 하는  宮하여 의 

陽 가 곧 의 하는 陽 이다. 는  함께 八 의 勞

乎 에 하고 乾彖의 保 和 乃 貞에 하여 陽이 中에 하는 것이

므로 象에 世 의 象이 있 니 世 이라 함  乾  潛龍의 象이

라 는  中에 陽이 潛隱하여 있는 象이다.

棟  과 東 로 어 東 인 를 象함이  橈는 을 橈하는 巽

을 象함이니 棟橈라 함  陽이 하여 가 巽 의 中에 함을 象

함이   上下二 이니 六  이  上六  이라 이 柔弱하

여 盛한 四陽을 勝치 못함 로 陽이 하는 것이다. 陽이 하  

의 中心에 陽이 있고 巽股에 하여 澤 中을 하므로 가 胎 는 

象이 는 것이다.

矣哉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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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二  九五에 枯 이 있 니  과 로 어 陽 이라는 인데 

  雌 과 雄 의 이 가장 한 나 로  澤 에  育하는 

것이므로 陽相交하는 上澤下 의 象의 에 을 말하고  陽의 

하는 象의 이므로 中心의 에 枯의 象을 取한 것이다. 는 陽

體가 體를 交하여 陽 를 體中에 하고 陽體의 陽 는 亡하는 것이

므로 陽體는 枯 이 고 陽 는 華가 는 것이다.

라 함  하는 싹이니 九二는 長 의 의 中心이므로 가 하고 

는 象이다. 老 라 함  九二의 枯 을 말함이  女妻라 함  한 

妻라는 로  한 를 말함이니 이는 九二의 의 中心에 陽이 

胎 어 싹이 새로 함을 象함이다. 九五도 枯 이  華는 花이니 이는 

長 의 의 中心이므로 열매를 맺  하여 花를 한 것이  花의 속에

는 次世代의 命인 열매가 있 니 花는 이  열매는 陽이며 花는 열매

를 맺  뒤에 自體가 老 하여 終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花는 老 의 象이 

고 열매는 한 士 의 象이 니 이는 九五의 澤의 이 陽을 受하

여 열매를 맺는 象이  象의 澤滅  九五의 象을 말함이며 咎 라 

함  의 括囊의 이니 九五에  受胎하고 胎宮을 括囊한다 함이다.

九三  棟橈가 고 九四는 棟隆이 니 이는 九三 九四가 四陽의 中 에 

있어 가장 盛한 까닭이다. 上下 를 로써 보면 下 는 下에 있는 六

 이 어 弱하고 上에 있는 九三  盛하니 이 弱하고 上이 盛한 까

닭에 九三  下에 가 없어 棟橈가 고 上 는 上에 있는 上六  이 

어 弱하고 下에 있는 九四는 盛하니 이 弱하고 下가 盛한 까닭에 九四

는 下가 橈치 아니하여 棟隆이  것이다. 그러나 九四의 陽이 六의 巽

股  應하므로 吝의 象이 니 는 六의 股를 가리킴이라 九四가 

六을 하면 路가 하다 함이다.

는 가 體에 胎 는 이  胎 에는 巽股를 하는 것인데 

六  그 巽股의 에 하는 것이다. 의 胎에 의 象을 取한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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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泰에  가 交하여 를 拔하고 否에  를 拔하여 하니 

는 를 象한 것이므로 의 陽相交에도 한 의 象을 取한 

것이  이는 한 의 三 六  二 六 의 에 泰의 交  의 

이 三 六 로 고 는 그 中間 로  交  의 中間인 의 

에 있는 까닭이다.

는 인 가 巽股에 하는데 巽  長 長女의 相 하는 것이

 巽의 色이 하므로 巽股를 라하니 藉 라 함  巽股  는 

비록 雷 이 相薄하여 相 하는 象이 고 있  의 六  柔하고 

弱하여  相 치 아니하고 重하여 로써 를 交 한다 함이

다. 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진실로 에 하여도 可하거늘 藉

함에 를 하니 엇이 함이 있 리  重함의 至 함이다. 의 

이 薄하나 그  可히 重하니 이 을 하여 써 陽이 相 하면 

그가 하는 가 없 리라」하니  上下로 相交함이  薄  雷 의 相

薄함이  하는 가 없다 함  巽이 를 하여 치 아니한다 함이

다.

는 陽體의 陽 를 體에 하는 象이  는 體가 陽 를 受하는 

것이므로 가 에 次하는데 는 의 象이므로 모두 受

의 에 있는 象이다.

象

澤滅 이라 함  가 澤中에 涉 함이다. 立不懼는 胎 가 胎宮에 

立하여 있음이  世  乾 九潛龍의 象 로  가 胎宮에 潛隱

한 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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涉滅  陽이 을 交하는 象이니 凶  陽體의 陽 를 말함이  无咎는 

陽 가 體 에 함을 말함이다.

習  重

習  重 을 말하는 것인데 의 八 中에   를 하여 을 

삼  것  직 習  一 이니 習  鳥 飛라는 로  習  飛 를 

象함이다. 習  上 下 로 어 가 上 로부  下流하는 象이  

가 下流하는 것  를 含한 命 가 陽體로부  體에 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習 의 飛 는 로부  에 下 하는 命 로  곧 

의 이  習 의 도 한 의 이며 乾九五의 飛龍  

의 에 하여 에 下 하는 것이므로 習 의 飛 는 한 乾飛龍의 

下 하는 이다. 中에 涉 川이라는 말  모두 이 陽 를 

에 下 한다는 로  의 陽相交함을 象한 것인데 陽 는 陽

에  나 는 를 含한 命 를 말하는 것이니 陽에  는 陽  

上을 흐르는 의 重 가 곧 習 이  重 에 이 을 하  하

여 히 習 를 한 것이다.  習 를 한 의 하나는 長의 의 

사람  上을 다니고 의 의 사람  中을 飛 한다는 을 하  

함이니 長의 의 사람  과 같이 上을 다니는 것이므로 사람의 

女 하는 에 로써 을 삼고 사람의 二世인 人의 胚胎

하는 에는 사람의 飛 하는 象을 取하여 鳥飛를 象한 習  離 를 쓰

고 사람의 胎育하는 인 에는 飛鳥를 말한 것이다.

習 는 上 下 로 어 間을 流 하고 있는데 에는 之心이

있고 의 中의 陽이 한 心의 象이 므로 間을 流 하는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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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는 의 心을 維하고 한 의 心  에 하는 것이니 그

러므로 에 가 하는 때에는 의 가  일어나는 것이

다.

習  로  離로부  宮 하고 習 의 는 陽 를 含한 陽

로  그것을 離의 體에 하고 離는 體의 離火宮 로  習 의 陽

를 受하여 八 의 乎 에 하니  의 終 始

이라 習  陽 를 하는 것이므로 終이 고 離는 陽 를 受

하고 次世代의 胎育을 始하는 것이므로 始가 는 것이며 離에  飛

가 體에 飛 하는 것이 곧 火 이룬 곳에 絶 함이다. 習  

 乾彖의 出  咸寧에 하므로 陽 에  命 를 하여 

을 하고 公이 險하여 그 을 守하고 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矣哉

이라 함  의 險難한 者는 그 險難自體는 體가 고 險難한 體는 어

느 를 하면 스스로 그 險難을 濟하는 로 한다 함이니 體는 비록 

險難하나 의 에는 모두 가 있 므로 를 맞춰  하는 것이 

곧 이다. 의 는 習  睽 의 三 이니 習 의 險 睽의 睽  

의 難이 中에 가장 險難한 것이므로 이 三 에 을 말한 것이다. 

習  陽 의 함이  睽  三八線의 로  受 의 象이 

는데 陽 의 受에는 陽相 하는 知險 知 의 險 가 있는 것

이니 그러므로 習  睽 이 비록 險 하  이 險 가 도리어  의 이 

어 三八線 相交의 을 이룬다 함이다.

의 하고 있는 이 上에 가장 險難한 것  의  의 

 의 寒과의  가지인데 習 의 險  의 이  睽의  

兩 의 睽 이  의 難  의 寒이다. 習 의 上 下 는 險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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險인데 險  可히 치 못하는 것이  險  山川丘 이니 山川丘  

의 險 한 것이니 가 險 한 까닭에 그것을 하여 를 하면 

도리어 家의 守 로 하는 것이니 이가 險의 의 함이다.  

의 로  이 中에 하는 象이니 習 의 上 는 陽에  는 

陽 이  달이 아니므로 달이 아니라는 을 하  하여 不可 이라 

한 것이다. 人 의 其高 이 한 下 의 달의 象을 말한 것이다.

이것을 의 하는 로써 보면 習  陽體의 陽 가 體에 飛

하여 九의 象이 며 乾陽의  至 하   險을 하니 이가 한 

險의 이다.

睽의 火上澤下는 兩 로 고 兩  의 兩 端에 나뉘어 있어 至

히 睽 한 것이나 의 兩端이 兩 로 나뉘어 있는 까닭에 의 

揚하는 陽  의 하는  陽磁 의  같이 相互 하

여 의 動을 調和하는 것이니 이가 睽의 의 함이다 이것을 

의 하는 로써 보면 睽는 離宮中의 로  六의 象이 며 

女는 睽하  그 志는 하니 이가 한 睽의 이다.

의 山  冬寒中의 열매로  열매가 冬寒의 險을 만나  止하여 치 

못하고 하니  의 至難한 것이나 열매는 冬寒을 만난 까닭에 굳

게 하여 命의 을 하고 다음의 하는 이 强한 것이니 이

가 의 의 함이다. 이것을 의 하는 로써 보면  

이 乾陽을 受하여 九  六의 象이 아울러 있고 乾陽의 始하는 

이 知하니 이가 한 의 이며 中에 辭에 人이 있는 

것  직 乾  九二 九五   上六뿐이니 이는 에 乾의 九하는 

象이 있 므로 그 을 하  하여 上六에 人을 말한 것이다.

習  의 上下의 에 하여 流 하여 盈치 아니하고  을 이

루는 것이니 이가 의 中心인 九五 의 象이다. 의 의 終에 

에는 「 下濟而 」「 盈而流 」「 」의 象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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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는 乾陽의 命 가 에 下 하여 사람을 始 하는 象이라 習  

長의 에 乾陽의 命 가 에 飛 하는 이므로 九五 에 한 

의 象이 있 니 不盈  의 盈流 의 이  旣  의 

의 이  中 는  의 者 不可以盈 受之以 의 이다. 

과 習 의 는 모두 의 하는 때에 의 가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는 陽體의 陽 가 體에 하는 의 象이  習  陽 가 陽

中에 含 어 體로 飛流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習 이 에 次하는 

것이다.

象

至라 함  가 再至又至하여 中 치 아니함을 象함이다. 德 이라 

함  乾의 德 이 하여 險함을 知하고 의 德 이 하여 함을 

知하니 習 의 險 險  險과 이므로 德 을 하여 險 를 知

하는 것이 곧 德 이다. 習 事라 함  는 의 이  事는 이

 習  鳥 飛이니  을 習 하여 險 를 하게 하는 것이

다.

는 上에  下로 流下하는 것이  習  上의 가 로 飛下하는 것이

므로 習 의 飛下하는 端이 곧 六이니 그러므로 諸 中에 직 六

에 鳥飛의 象을 取하여 習 이라 한 것이  習 가 險의 에 하

므로 于 의 象이 어 一 一陽하는 를 한 것이다.

六二는 險의 中心이  險守 하는 이니 得이라 함  하

면 守 함을 得한다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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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三  上 下 의 로 에  가 하므로 이라 하니  六三

의 雷가 함과 같  것이다. 且는 에 藉함이  枕  薦 함이니 下

 上이 모두 險하므로 險함이 且하고 枕한다 한 것이다.

習 의 陽 中心  九五이므로 六四는 陽 의 의 象이다. 樽  이

 는 의 의 象이  는 하여 이 를 한 象

의 이  貳는 함이니 貳는  二 의 이  缶는 의 이  

 糸  勺 로 어 勺을 維한다는 이  는 日 의 하

는 壁 이다. 이것을 하여 말하면 缶로써 陽 를 盛하는 를 삼

고 乾陽의 를 受 하여 維한다 함이니 象의 柔際는 이 을 말함

이다.

徽는 三 이   二 이  棘  束 로  芒棘의 많  이니 

에 「 必 」라 하므로 三  二  重險에 하는 象을 말함

이  䕺棘  棘의 重險한 을 象함이다.

八  以人 觀之  乾 母也 離 火 之 也 上經 以乾  終

以 離 以象 母之構 也 六 中 離 宮者 以其 火構 也 巽

 二長二 之 宮 之  不 下經之  而 下經之 之咸

 以正  咸兮 兮 兮 五兮也

離 重火

離는 上火下火로 어 日 의 象이 는데 의 火象인 까닭에 離火 宮

에 習 의 陽 를 受하여 二世의 命을 胚胎하는 象이다. 離는 中

한 火宮 로  體의 宮의 象이 고 習 로더불어 宮 하여 

陽 를 受하고 八 의 乎 에 하여 終 始하는 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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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離는 兩  鳥의 두 가지 이 있 니 離는 體의 宮의 象

이 므로 陽 가 飛 하여 하는 兩 의 象이 어 兩 이 하면

 한 相 하는 것이   離는 習 의 飛 를 受하는 것이므로 宮

에도 한 飛鳥의 象이 있 니 이 兩  鳥의 두 象을 取하여 을 離

라 한 것이다. 離는 黃鳥의 이라 陽을 受하는 宮인 까닭에 色의 黃

을 象한 것이   離 는  隹로 어 는 이  隹는 鳥이니 사람

 長의 에는 上을 다   같고 의 에는 中을 飛 하

여 鳥  같다 하여 長의 의  의 의 隹를 한 離 로써 

을 삼아 長의 의 에  의 의 鳥로 한다 함을 象한 것이

다.

離의 上火下火는 日 의 象인데 下 九三  日 의 가 고 上 六五는 

習 를 受하는 달의 가 는 것이며 習 의 上 下 에 의 象이 

있 므로 離의 上火下火에 한 의 象이 있어 日 이 에 하고 

이 에 한다고 하니 上下 를 日 로 나 어 보면 上 는 달의 

하는 가 고 下 는 陽의 終하는 가 며 上下 를 로 나 어 

보면 上 는 日 의 하는 이 고 下 는 의 하는 가 

는 것이다. 릇 라 함  이라 上 六五는 日 의 하는 의 가

고 下 六二는 의 하는 의 가 니 이는 上 六五의 달의 

에  陽의 陽 를 受하여 의 를 하고 그 의 를 

의 인 六二에  殖한다 하는 日 의 을 말한 것이다.

上經  乾에  始하여 離에  終하는데 乾에 이 있고 離에 重 한 日

이 있 니 乾의  곧 離의 重 이라 乾에  이 終始하여 

달이 하여 六 가 하므로 離에  한 離가 相交하여 의 

를 胎育하는 것이다.

日 者 之 也  者 之 之 也

離에는 이라 하고 解에는 果 이라 하니  함이라 離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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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 에 하여 世相 함을 象한 까닭에 이라 하고 果는 實

이니 果實이 하여 芽를 함을 象한 까닭에 果라 한 것이니  陽體의 

를 象함이  果는 의 結實함을 象한 것이다.

의 는 달의 象이  달을 라 한 것  乾을 라하고 乾에 陽의 

象이 있 므로 陽과 달을 相 시  달을 라 한 것이  離는 의 

中 를 受하여 의 胎宮을 世하는 이 있 므로 離火宮에 의 

世하는 象이 있고 을 라 하므로 離를 과 相 시  라 한 것이

니 는 달을 象함이  는 을 象함이다.   과 같이 

속에 乾陽을 하는 것이니 離는 宮의 속에 乾陽의 習 를 受하여 

를 하여 의 世 을 하므로 라 한 것이  離의 

는 의 童  相 하는 것이다.

六五는 日 의 로  習 가 離火 宮에 飛 하고 陽의  

달의 이 相 하는 象이 어 離의 火  東 의 乾

이 한 곳이다. 涕는 目 의 出함이니 目  離의 象이  는 雨함이

니 雨는 의 象이  는  로 어 中에  豆가 始 하는 形

이니 의 象이  嗟는 口의 가 呼하여 歎함이니 口의 象이며 이

가 곧 離 의 象 로  八 의 四正이 고 象의 于四  

이 四正의 을 取한 것이다.

六五의 涕 嗟는 火  乾 이 相 하여 次世代의 命을 胚胎하

는 象이다.

上經의 는 陽體의 陽 의 로써 終을 삼고 陽 가 하면 體

로 어가는 것이며 陽 가 體로 어감에는 그 形이 狀 로 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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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  그 形이 치 아니하고 火 의 에 하여 間을 飛

하는 것이니 이가 곧 離의 火 이다. 그러므로 陽體의 陽 는 

에  反 없는 狀 로 하고  離에  反 없는 狀 로 體

에 飛 하는 것이다. 習  陽 의 飛 하는 것이  離는 陽 를 

受하는 宮이므로 離가 習 에 次하는 것이다.

上九는 上經의 終의 陽 로  下經의 에 觸하는 곳이므로 乾

의 陽 의 象을 取하여 出征이라 하니 離는 乾彖의 出 咸

寧의 에 하므로 上九에 出正 의 象이 있는 것이다. 라 함  

 의 毁 이  는 乎 出 의 이  라 함  

가 離火宮中에  한다 함이니 이는 上九에  離의 火가 相 하

여 離火宮의 澤과 出 하는 가 하여 下經의 로 어가

는 것이며  의 相 이 로 下經 의 澤山咸이다

象

兩  重 의 이   日 이 相 하여 이 함이다. 習 에는 

至라하고 離에는 兩 이라 하니 는 下하는 것이므로 至라하고 

火는 炎上하는 것이므로 이라 한 것이다. 象의 人以는 직 一

이니 이는 한 者가 곧 人인 까닭이다. 사람의 諸德中에 이 한 

것이다.

象 人者 乾五之 不  而 之 人也 離 上經之終 而

下經之  乾九五之 人也

九三  下離의 이므로 終日의 象이 어 日 이라 한 것이다. 耋  老의 

함이니 自 의 陽 는 九에 하고 九九八 一  陽의 長의 이

므로 人 八 을 耋이라 하는 것이며 離는 上經陽長의 終 이  離 九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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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의 象이므로 日 에 耋의 象을 말한 것이다.

는 之以雷 하는 로  의 象이  缶는 의 이니 缶는 雷

豫의 樂의 이다. 歌  嗟는 口의 象인데 和 하면 聲이 하여 歌

가 고 歎하면 가 呼하여 嗟가 는 것이다. 缶而歌라 함  豫 의 

가 를 隨하여 歌하여 長의 의 始가 는 것이  耋의 嗟라 함

 陽이 長을 하여 의 中에 하여 嗟하는 것이니 九三  陽長의 

이 므로 다시 缶而歌하는 豫隨의 和 이없고 不久한 老 의 嗟

歎이 다 함이다.

九四는 九三을 하여 火의 炎上하는 象인데 九三의 日 하는 象  九四에

 陽이 하고 亡하는 象이 는 것이다.  로 어 不 가 

忽出한다 함이니 九四의 陽의 이 곧 의 弑其 의 象이 므로 

不 가 出하는 象이 는 것이  如死如棄如는 모두 弑의 象이다.

離火宮  胎宮의 象이므로 困井 의 胎宮이 의 離火에  胎 가 

하는 것이  胎宮의 母宮인 姤 도 姤는 至의 象 로  離火의 

이   의 象 로  離火의 이다. 그러므로 에  로 

어가는 도 每   離火의  關聯 어 있 니 三八線의 亂이 

寅 의 至直後에 일어나고 亂의 終 이 이  經의 濟 가 

丙 에 하는 것이다.

咸 澤山

乾= 體 體以 陽之雷 也

咸  과 宮하여 日 의 形한 雷 山澤의 二 相交하는 澤山의 

로  乾 하니 澤山  모두 形質이  乾  組 의 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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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二長 正交 也-以 體) 가 形質로써 組  것  體이

니 그러므로 咸  體의 象이 는 것이다. 의 組 體는 固定하고 動

이 없는 것인데 咸  山澤이 하고 二 가 相 하므로 組 體이면  

한 動이 하고 있 니 彖의 二 應以相 라 함  應과 相 가 모두 

動이다. 咸  의 組 이로  泰否  같  의 形이 아니라 

의 形한 로써 組 고 는 달의 組 이니 그러므로 咸  달의 

形質의 이다.

의 여 는 것이 곧 달의 여 는 것인데 咸  가 로 는 것이

므로 女의 여 는 象이 어 달이 여 는 것이  달의 여 는 것이 

곧 달이니 그러므로 咸에  달이 하며 正 에 曆而 兮咸兮

兮는 달의 함을 말함이다 (咸 心者 而 也 二長 

从(從)心者 之 也)

咸  의 女로  이 女에 下하니 女는 應함이 가장 

한 것인데 이 女에 下하여 이 하고 女가 하므로 女 應의 象이 

어 의 로 는 것이다. 는 女로  應함이 하나 아

직 하므로  가 모두 로 고 있는 것이  의 한 

咸 도 한 를 쓰게 어 應의 의 心을 省하여 咸 를 써  

을 삼  것이다. 그러므로 咸 의 의 心을 이라 하니  童心

이라 아직 하여 童心이 고 人의 心이 지 못한다 함이다.

咸  八 의 乎 에 하니 는 이므로 한 彖의 至

哉  資 乃 에 하여 咸에 의 象이 있는 것이  上

經의 隨 는 乾 에 하므로 長의 의 陽長하는 始가 고 下經의 咸

 에 하므로 長의 의 長의 始가 는 것이니 그러므로 咸

 長하는 의 始가 어 下經의 가  것이다.

咸 에 가 로 하는 象이 있고 의 하는 때는 陽의 

上下하는 象이 있 므로 咸에 柔上 下의 象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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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輔頰   

五    頤      등

四    心臟   등

三    股     등

二    腓     

初    拇     

咸 二 가 모두 形의 組 로  가 는데 長 長女인 가 

下經의 가 지 아니하는 것  슨 까닭인가 하면 下經의 咸  上經의 

乾과 는 것이니 上經  이  는 陽에 屬하므로 陽의 乾을 

로 하고 陽인 乾  인 의 形質에 하는 

것이므로 乾 이 宮하는 것이며 下經  이  

는 形質이므로 形質의 象인 澤山의 咸을 로 하고 

形質인 澤山  雷 의 에 하여 는 것이므로 

咸 이 宮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澤山의 咸  달이 

고 雷 의  陽의 하는 가 며 人事로써 

보면 咸  形質의 組 인 가 고  의 

인 의 가 는 것이다.

中에 六 이 모두 人 의 象 로  것  직 咸一 이다. 人 에는 

등과 가 있 니 에는 등과 닥( )이있고 다리에는 등 이( 강

이)  다릿 (종아리)가 있고 軀 에는 뒷등과 앞 가 있고 낯에는 콧등과 

낯 닥( )이 있 며 등  陽에 屬하고 는 에 屬하는 것이다.

咸 는 人 을 後 에  본 것이니 六  가락인 拇의 인데 이므

로 가락의 이다.

六二는 다리인 의 인데 이므로 다릿 이다.

九三  股의 인데 陽 이므로 股의 相 便인 엉덩이이다.

九四는 心의 인데 陽 이므로 心臟의 의 뒷등이다.

九五는 心臟의 上의 인데 陽 이므로 心臟의 上 의 등심이다.

上六  낯의 인데 이므로 낯의 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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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 의 六  사람을 後 에  본 것이니 이것을 人 의 路로써 보면 

사람이 처음 로 出 한 때에는 形한 로부  形한 人間이 出 하

며 形한 人間  다시 를 하여 形한 에게로 돌아가는 것인데 

사람의 하는 者는 이 보이고 往하는 者는 後 이 보이는 것이라 咸

에  人 의 後 이 보이는 것  咸 가 形한 澤山 로  이미 出 한 

人 의 象이 어 形한 에게로 돌아가는 路에 있는 까닭이니 그러므

로 咸 에는 의 象이 있고 宮한 의 雷 이 에 屬하여 

한 雷 豫 觀과 같이 가 고 있는 것이다.

之情

情이라 함  의 한 로  體의 形質이 하  하여 가 

動하여 스스로 하는 能이니 經에 의 情을 말한 는 咸

의 三 이  의 情을 말한 것  壯 一 이니 이는 의 上下秩

인 山 에  澤을  한 이다. 山 는 否  

 그의 互 인 山漸의 에  나  것이다.

 에 屬하고 山 는 에 屬하여 八 의 四維가 고 과 

는 八 의 東 에 있어 間을 出 하는 日 의 象이 는데 

이 四維의 사이를 陽의 는 層의 을 하고 달의 澤  

層의 山 를 하는 것이 곧 四情의 象이다. 가 澤을 한 澤 는 

秩 의 에 있어 形質을 聚凝하는 이 있 므로 聚의 情이 

고 에 있어 는 營 을 聚하여 形質을 育하는 育 能이 니 이

는 모든 이 그 體를 維 하  한 가장 基 는 情이다. 山이 澤

을 한 澤山咸  의 高 한 에 있고 形質에 屬하는데 陽이 相 하

여 動을 일 키는 이 있 므로 應의 情이 고 電 나 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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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의 相引相 하는 이 모두 應의 情이  에 있어 는 을 殖

하는 殖 能이 니 殖 能  비록 長 能과 같이 形質의 欲 에 

한 것이로  山의 一陽이 上 로 을 하여 의 이 있 므로 心

이 치 아니하면 女間의 情이 動치 아니하는 것이다.

이 를 한 雷  가 에 하는 에 있는데 에 屬하고 

는 命의 하는 이 있 므로 久의 情이 고 에 있어 는 

命을 久히 維 하 는 長壽 能이 니 모든  그 命을 하

 하여 飮食을 取하고 를 呼吸하여 形質을 補强하고 있는데 에 

한 形質에는 死 이 있고 雷 의 는 久하여 의 이 하고 있

므로 사람의 長壽는 飮食呼吸만 로써 는 것이 아니  거 에는 의 

하는 힘이 한 하고 있는 것이다. (九三 下之  執下也)(上六 

柔上之  上 上也勝也)

이 를 한 雷 壯  上의 에 있어 이 의 을 

하는 를 保 하고 의 의 하는 이 고 있 므로 正 의 

情이 니 正 라 함  치 아니하고 치 아니한 것이며  의 

一部 을 受하여 出 한 까닭에 其 自體의 만을 保 하고 있고 직 

는 의 의 을 部 保 하고 있 므로 正 의 情이 는 것이

다. 

九四는 乾 하는 乾의 中心에 있고 人 의 心의 에 하여 應의 

主가 고 있 므로 咸 六 中에 직 九四 에 一 가 있는 것이다. 

 心과 童 로 고 童  의 女를 象함이니 九四의 心 에  

가 相 하므로 往 라 한 것이다. 從 라 함   이니 

를 말함이  는 陽이니 을 말함이라 咸  陽이 하고 이 後하므

로 가 의 를 從한다 함이다.

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 下가 를 하며 를 하리  

下가 歸하  殊 하고 一致하  하는 것이니 下가 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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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리  日往  往 日  日 相 而  寒往  往

寒  寒 相 而歲  往者 也 者信也 信相 而  之  以

信也 龍蛇之蟄 以 也 義 以致 也 安 以 德也 此以往 

之 知也 知  德之盛也」 하니 從 의 는 의 이  

라 함  의 이 아니라 下의 歸一致할  있는 

가 엇인가 함을 말함이  그 는 하는 이니 이는 咸 의 

하여가는 路가 로 에게로 돌아가는 인 까닭이며 그러므로 

의 相 하는 는 곧 에 하여 을 하고 를 知하는 想이

다.

의 信  曲直이  曲直  이며  에는 棟 의 橈하는 象이 

있고 의 橈는 曲直의 象이 므로  에 東 인 桑의 上의 

의 信함을 象하고 龍蛇는 乾의 飛龍이  離의 習 는 命 中에 

飛龍의 象인 를 含하여 龍蛇의 象이 고 飛龍  離宮中에 하므로 

離에 龍蛇의 蟄 함을 象한 것이다. 그러므로  龍蛇는 의 

 離에  인 咸 에 어가  咸乾陽이 中에 蟄하여 그 飜

할 를 待한다 함을 말함이다.

「 後  後 女 女 後  後  

後 臣 臣 後 上下 上下 後 義 」   

女는 上經의 를 말함이    臣 上下 義는 下經의 

를 말함이니 咸  이므로 下經의 가  것이다.

離는 上經 의 日 의 象이  咸  乾 로 組  의 달이므로 

咸이 離를 한 것이  人 로써 보면 咸 以後 解에 이르 까지는 女

體組 의 象이 어 八 中에  만을 하여 로부  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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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것이   彖의 가 는 것이다.

咸    = 乎  = 至哉  資  乃

壯 = 致役乎  =  德  含弘  品 咸亨

 = 致役乎  相 乎離 =   柔 貞 

家人睽 = 相 乎離 = 迷  後 得

解   = 乎巽 = 得  乃  東  乃終

象

山의 組 에는 가 있 므로 能히 澤을 山上에 引上하는 것이  사람  

心에 私가 없는 것을 心이라 하고 心한 者가 能히 사람을 受하는 것이

다.

六  의 拇 의 象인데 拇 의 가 보이는 것  이 動하여 出하

는 象이므로 志 라 한 것이다.

六二는 止의 中心이 는데 한 가 하여 動하니 止함  한 것이  

動함  止의 旨에 하여 凶한 것이다.

咸 彖辭는 應의 象을 말하여 하고 下和 하여 모두 한 것

인데 辭는 한 것이 없 니 이는 彖辭는 의 象을 말하여 의 

한 象이  辭는 部 을 말하여 의 한 象이니 의  咸 이 는 

까닭에 하고 의  周徧치 못한 까닭에 치 못한 것이다.

九五의 는 과 關聯 고  의 과 같이 上六을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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滕  의 함이니 上六이 山上의 澤 로 어 의 出하는 곳이므로 

滕의 象이 다. 咸의  二 는 上六에  하여 口 을 滕하니 이는 

의 과 의 의 한 象이  九五는 下女의 義에 하여 上六

의 과 相 하여 口 을 滕하여 를 出하니 九五의 는 곧 의 出

하는 의 聲音 이다.

雷

 咸과 宮하여 日 의 形한 雷 山澤의 二長相交하는 雷 이

니 雷  로  雷  의 命 을 하는 인데 陽이 上하고 

이 下하여 二長이 保 하고 乾 하여 組 의 象이 니 이는 

體組 의 象이다. 의 組  固定하여 動이 없는 것인데  雷 의 

가 相 하고 陽이 로 應하여 하면  動하므로 組 體이면  한 

動이 하고 있 니 그러므로 의 一 一陽하는 가 久하여 그치

지 아니하는 것이다.  咸 로 더불어 宮하여 咸의 形한 山澤  

形한 의 雷 에 하여 고 의 形한 雷  形한 咸의 山澤

에 하여 을 하는 것인데 이는 한 山澤 로  달이 陽의 雷

의 에 하여 하는 象이 는 것이다 는 心 로 니 心  雷

의 에  하는 것이므로 雷  自體가 心 의 을 하고 山澤  

雷 의 를 得하여 心 의 이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六 四 中에 

心 로  는 직  一 이다. 咸 의 心을 人 로써 보면 人  

咸  山澤의 形質의 象이  의 雷 自體의 心  의 象이니 咸 의 

應하는 心이 의 雷 에  得한 것임과 같이 人 의 心 도 한 의 

에  得한 것이니 이 까닭에 咸과  人과 과의 關係로 어 있 며 

 山澤과 雷  形과 의 反 하는 것이므로 人과 이 한 形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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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 한 象이 는 것이다.

山澤  形 로  能히 를 하는 것  山澤의 形이 雷 의 로써 

의 을 삼는 까닭이  雷  로  能히 一定한 를 라  動 하

는 것  雷 의 가 山澤의 形 로써 의 體를 삼는 까닭이다.

久라 함  久不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도 치 아니하는 것

이 없고  도 치 아니하는 것이 없어  間에는 久라는 것

이 없 나 에는 體  이 있어 體는 久하고  하는 것이니 

의 自體는 久한 體이  그 하고 長하고 하고 하는 것  하는 

이다 의 體가 久한 까닭에 그 固 의 을 가지고 能히 長 의 

을 하는 것이  의 이 하는 까닭에 能히  에 應

하여 久한 體를 維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久  는 體 關係로써 

로 하여 久히 하는 것이다 에 「日 得 而能久 」는 

久한 의 體를 말함이  「四 가 하여 能久 」  하는 을 

말함이다.  는 雷 의 로  乾 한 組 體이므로 雷 의 가 

長 하여 久한 組 의 象이 고 雷 의 는 一定한 形이 없고 流動

轉하므로 하는 의 象이 는 것이다.

終 始의 象   의 二 에 있 니 의 終 始는 의 이 

終하고 長의 이 始함을 말함이  의 終 始는 長의 中에  

의 陽 이 終하고 의 이 始함을 말함이다 隨 가 宮하  에 

終 始의 象이 있는 것  에  이 비로소 長하는 까닭이  咸 이 

宮하  에 終 始의 象이 있는 것  에  久 하는 의 

이 비로소 하는 까닭이니 에 久 의 象이 있는 것  한 久

하면  하는 象이 있는 까닭이다 의 가 있는 때에는 陽의 

上下하는 象이 있는 것이니 에도 終 始하는 의 가 있 므로 

上柔下하는 의 象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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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四

乾九五 下

이 를 하므로 久의 情이  것이다.

之情    咸 下

六五는 의 中心 로  久의 體  의 의 兩象이 있 므로 한 

의 로  人과 의 兩象이 있는 것이다. 人  體에 屬하여 

組 의 象이 는 까닭에 一德을 從하여 久한 것이  는 에 屬하

여 의 象이 는 까닭에 陽을 義로써 和하여 久하면  하는 

것이니 이가 곧 義를 함이다 그런데 六五는 上柔下하는 旨에 어그러

 이 陽의 上에 하고 가 人을 從하여 의 을 치 못

하는 象이 므로 陽이 中에 한 것이다.

의 六  巽股이  九四는 가 巽股를 應하니 九四의 陽이 巽股를 

應하면 命 中의 를 하는 것이므로 九四는 이 고 六

 雷 의  相薄에 하여 를 害하므로 스스로 中에 한 것이다.

六 柔下之  浚深也 應陽而 陽 凶也

九四 上之  而下 股也 柔下也

咸  山澤의 形質로  달의 象이   雷 의 로  陽의 의 

하는 象인데 달이 部에 乾陽을 含하고 雷 의 에 하여 하는 것

이므로 이 咸에 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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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  長의 中에  長의 에 하여 體가 陽 를 受하여 자라는 

象이 는 것이다.

象

에는 間과 間의 兩象이 있 니 彖의 之 久而不已는 間의 

이  象의 立不  間의 이다. 雷  로  의 象이  

 이 없는 것인데 의 象  立不 을 말하니 이는  形質의 

相互 하는 이다. 咸  山澤의 形質이므로 雷 의 를 하는 를 

말하고  雷 의 이므로 山澤의 形質인 을 말하니 이가 相互 의 

象이다.

 雷 의 인데 九三  而動의 에 있 므로 巽  하고  

하여 動하니 動이 곧 不 其德의 象이다.

 動하는 로  그 根  一 에 定着하고 그 端이 로 動하

는 것을 이라 하는데 는 하  上六  動體의 에  動하고 있 므

로 이  것이다.

山

 下에 山이 있는데 山  의 聳高한 것이  가 聳高할 록 이 

로 하는 것이니 이가 의 浸長하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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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體  體之長也 臨 體陽 也

 二 이 下에  浸長하고 陽이 하여 部에 하므로 組 의 象

이 고 八 의 致役乎 에 하여 이 陽 를 含하고 保 하는 것

이다. 陽 는 揚하는 것이 곧 長함이   陽 를 含하고 保 하는 

것이 곧 長함이니 그러므로  質의 長하여 女體의 의 하는 

이다. (달의 長하는 이므로 九五의 陽이 하여 하는 것이

다)

 豚과 辶 로 고 豚  中 의 豚과 같이 巽 의 象이  巽  의 

陽 가 下 하여 의 中에 함이니 는 巽 로 어 陽이 中에 

하는 것이므로 豚 의 을 取하여 로써 을 삼  것이며 乾 九 

 象의 世 이 모두 陽이 中에 함을 象한 것이다.

臨  陽의 浸長의 이   의 浸長의 인데 臨  에 陽 의 長

하는 象을 取하고  에 의 長하는 象을 取하지 아니하고 도리

어 陽 의 하는 象을 取하니 이는 슨 까닭인가 하면 陽 는 藏만 

있고 滅이 없어  世世 하는 을 하는 것이  質  滅이 있

는 것이라  의 이  이라 함  이 하고 長하고 하

고 하여 世世 하는 것이므로 二 의 浸長하는 에 의 長함을 主

하지 아니하고 陽 의 함을 主한 것이며 陽 가 하   곳 로 가 버

리는 것이 아니라 그 長하는 體의 部로 들어가는 것이다.

을 달로써 보면 陽이 部에 들어가  달의 의 자라는 것인데 

에 質이 자란다 함  陽體 의 이 자란다는 것이니 臨 의 二陽浸

長  이 體가 고 陽이 이 므로 陽 의 자라는 것이   陽이 

體가 고 이 이 므로 의 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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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 矣哉   豫 下

이 浸長하고 陽이 하여 女體의 가 하므로 義가 한 것이

니 는 陽體 이다. 

九五는 하는 乾陽의 中心 로  六二의 浸長한 과 相應하여 陽의 

하는 象이 므로 彖에는 이라 하고 에는 이라 한 것이

다. 六二는 의 浸長하는 로   黃 之 의 象이 있 니 以 에 

黃 之 의 象이 있는 것  인데 는 가 의 離로부  秋의 

로 移 하는 象 로  그 中間에 이 있 므로 의 黃  秋의 羽毛

의 을 取하여 黃 之 이라 한 것이  도 二 이 浸長하여 

로부  秋로 移 하는 象이 있고  八 의 에 하므로 黃 之

의 象을 取하여 에  같  陽消長의 象이 있음을 한 것이

 六二는 의 長하는 中心이므로 六 中에 직 六二에 가 없는 것

이다.

九四에 人否의 兩象이 있는 것  에는 上三 의 乾陽과 下三

의 體가 否 의 象 로 어 하는 乾陽  部에 하여 育

고 浸長하는  閉 는 것이니 이는 否 의 人 의 象이 

는 것이므로 人의 兩象을 取한 것이다.

咸  體組 의 象이   陽 가 體의 部에 하여 體의 자

라는 象이 므로 이 에 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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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

下에  二 이 浸長하니  한 人의 象이다 不惡而 이라 함  不

惡는 辭의 「 下之至賾而不可惡」의 로  惡치 아니한다 함이

  의 로  母가 不 한 을 待하듯이 한다 함이니 

人  狎近치 아니하여 諂 에 어가지 아니하는 것이 곧 함이다.

陽 의 에 九三  陽 이므로 乾陽 로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나 體

로써 보면 에 屬하여 二 로 더불어 體가 니 이는 九三이 에 係

하여 病든 것이다.

肥는 肉이 하  節하다는 이니 의 長함에 肉이 하고  陽

가 實한 後에 肥가 는 것이다. 의 上九는 의 終이므로 陽이 中

에 하여 肥한 象이 는 것이다.

壯 雷

壯  가 上에 있는데 는 의 의 이  가 上에 

있는 것  이 의 를  모두 保 하고 있는 象이며  壯  

八 의 致役乎 에 하고  彖의 德 含弘 品 流形

에 하므로 이 을 하는 象이 니 그러므로 壯에 正 의 

情이 있는 것이다.(咸 四情下) 陽  의 象이  陽을 保 함  正의 象

이니 壯  에 하여 二 이 四陽의 를 保 하므로 正 의 象이 

있는 것이다.

壯  四陽이 의 二 下에 있고 의 象이 어 陽이 치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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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陽消長의 象이 없고 다만 陽의 彊壯한 象이 니 陽의 壯한 象을 

取하여 을 壯이라 하고 陽이 止하여 치 못하므로 雜 에 「 壯  

止한다」고 한 것이다.

之情 (咸 下) 이 를 하므로 正 의 情이  것이다.

壯  上四 에 羊의 象을 取하니 이는 上下 를 하여 로 고 

에 羊象이 있는 까닭이니 마치 壯의 宮인 에 巽의 豚象을 取함

과 같  것이다. 壯에 羊의 象을 取한 것  羊  觸하  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라 壯의 四陽  觸하  만하고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羊觸의 象을 取한 것이다. 九三의 陽  乾陽의 에 있어 羝羊이 한 

의 藩을 觸하  上六과 應하는 까닭에 角이 에게 어 藩을 치 

못하며 九四의 陽  한 이 의 象이 고 있 므로 陽이 을 

하는 象이 어 藩이 하고 지 아니한 것이며 六五는 비록 의 

羊體로 어 있 나 이 의 中心에  의 를 保 하는 에 있

므로 下四陽의 觸藩하는 것과는 陽이 中에 하여 그 가 相 하여 (六

之義 而貢)도리어 下四陽을 保 하는 象이 는데 羊  로  의 

象이  陽이 를 하면 가 하는 것이니 이가 羊을 에  

한 것이라 함이며 이는 壯의 四陽이 의 로  保 어 있음을 象

한 것이다.( 輿者 彖之 之 也)

九三에 人 壯 罔의 兩象이 있는 것  九四의 人兩象과 

같  것이다. 壯에는 下三 의 乾陽과 上三 의 體가 있는데 九四의 

陽도 中에 保 어 泰 의 象 로  것이  泰 에 

人의 象이 있고 九三이 上六의 罔에 어 있는 까닭에 上 의 을 

人 壯이라 하고 下 의 陽을 罔이라 한 것이다. 이것을 달로써 

보면 二 이 四陽을 保 하여 가 고 八 의 致役乎 에 하

므로 달의 質이 자라고 있는 象이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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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體가 陽 를 하여 자라고 壯  體가 자라  의 를 

하므로 壯이 에 次하는 것이다.

象

辭에 貞 二 만 있는 것  직 壯이  貞  情이라 陽이 中

에 하여 義가 和한 後에 貞하여 情이 하는 것이다 貞  亨

로부  하고 亨  하는 이니 그러므로 陽이 하여 에 

한 後에 貞하여 義가 和하여 情이 하여 正 의 情이 는 것

이니 이가 弗履의 이다.

는 의 하는 秩 이  하는 秩 가 定한 後에 情이 正

한 것이며 人間 도 秩 인 가 없 면 사람이 없는 것이므로 사람

 不可廢이  이가 사람이 弗履하는 以이다.(宇宙의 自 法 의 

秩 를 履 함이다)

壯  陽의 止하는 인데 陽 는 九에 뭉쳐 있는 것이다.

上六  九三과 應하여 羝羊觸藩의 象이 는데 上에 하므로 能히 後 치 

못하고  壯  止하므로 能히 치 못하니 라 함  自 를 從하여 

함이라 上六  壯 止의 象이 므로 不 이 니  羊 로

 의 의 의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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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

 者 體之受陽之組 也 相  陽 受日

 離火가 上에 있어 이 上에 出한 象이  離火의  달의 

이니 이는 달이 陽의 한 을 受하여 을 함이   彖의 柔

而上 이라 함  달의 을 말함이다.  離 의 한 로  

陽의 을 受하는 象이 므로 體組 의 長 한 象이 는 것이다.

 臸  日로 고 臸는 함이니 陽 의 하는 象이다.  古代

中 의 都이  는 中 의 東  이니 과 는 로 東

로 相 하고 있 므로 이 上에 出하는 때에는 이 을 하

고 이 中에 하는 때에는 이 을 한다 하여 의 出하는 

에는 를 쓰고 의 하는 에는 를 쓴 것이니 과 는 한 

의 가 는 것이다.

八 에  陽 이   인데  正 이  離는 正 이니 

그러므로 乾과 의 한  陽 를 하는 陽體의 象이 고 

과 離火의 한 는 의 陽 를 受한 體의 離火宮의 象이 

는 것이며 이 까닭에 에 과 는 三 로써 과 에 正

相 하고 있는 것이다. 에  는 陽 는 곧 乾陽의 를 含

한 習 이므로 에는 의 象이 있 니  라는 이  는 

라는 이라 를 한다 함  에  를 로 하여 에 

한다 함이  八 에 는 相 乎離  致役乎 에 하고 한 

彖의   柔 貞 에 하니 에 의 象이 

있 므로 의 乾陽이 의 인 를 에 하여 蕃  한 것이다. 

蕃  의 象이므로 에 蕃 의 象이 있고 는 乾의 의 함이

니 乾 의 出  이 을 말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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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三  上九의 終 三  相 하여 終  日이 相 하고 三  

三 이 相 하니 이것  가 의 陽 를 受함을 하  

하여 兩 에 終 三  日三 의 象을 말한 것이다. 과 가 

火로써 相交하므로 陽의 속에는 가 있고 달의 속에는 火가 있고 

의 體는 모두 火로써 을 삼는 것이다.

는 에 三 六 로 어 있는 三日後 三日과 三日

後 三日과의 中間에 있어 에  日三 이 있고 에 三日不食이 

있 니  長의 中의 의 이   長의 中의 의 

인즉 그 中間에 있는 는 長의 中의 長의 에 하여 달이 

陽의 을 受하여 體의 長 을 하고 있는 것이다.

乎 이라 함  上 가 離火로 고 下 가 山澤의 形質로 는 때에 

이나 의 象이 는 것이다. 上  離는 모두 달의 이 陽의 

을 는 象인데 下 의 山澤의 形質  드시 陽의 引 에 하여 

는 것이며 下 에는 이 乾과 相 하므로 乾의 의 象을 取하

여 乎 이라 한 것이  山과 澤  에 屬하여 로 에 하

는 일이 없고 직 女體의 가 離火宮에 하고 胎 인 童이 離火宮

에 하고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睽旅의 乎  나 童

이 離火宮에 함을 말한 것이다.

六五 에 得이라 함  의 迷  後 得 의 이니 六五는 달의 

이 하여 陽의 에 하고 있 므로 長의 의 달이 비록 

迷 의 象이 고 있 나 의 달  後 得 의 旨에 하므로 得을 

치 말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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壯  體의 자라는 象이  體가 자라면 드시 陽 를  後에 

여 는 것이므로 이 의 을 는 이 壯에 次하는 것이다.

象

德이라 함  德  사람의 心體이  心體는 日 에  受 한 것이므

로 質이 하니 이가 德이다. 心體는 形質에 蔽한 가 어 가 

하므로 能히 을 치 못하는 것이니 그 蔽한 를 하는 것이 곧 自

이다.

는  하여 의 이니 에 蕃 의 象이 있 므로 六의 

下 에 의 象을 말한 것이다.

六二는 蕃 하는 의 中心이므로 母의 三 하는 象이 있어 受 介 이

라 하니 는 의 益 함이  介는 豫 의 介于石의 介로  의 反

하는 象이   을 受한다는 이다.

는 石과 로 어 모두 의 象이  中의 彩있는 動 을 象함이

다  의 를 受하여 日三 하여 次世代의 달을 形 하는 

象이 는데 次世代의 달  象의 달의 反 하는 것이므로 에 의 

象을 말한 것이다.

角이라 함  上의 陽이 에 觸하여 한 者이니  이 上 하여 

盛하므로 上九의 陽이 하여 角이  것이  維는 車蓋維로  이 盛

하여 陽을 함을 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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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火

는 離火가 中에 있어 이 中에 한 象이니 이것을 上에  

보면 의 한 象이 고 中에  보면 을 得한 象이 는 것이며 이

것  달의 이 을 藏하여 體組 의 完 하여 의 

陽 를 受하는 象이다. 라 함  의 相 인 를  한다

는 이니 그러므로 彖辭에 의  과 東 의  가 있는 것이

며 과 는 代의 聖人 로   을 中 시키고 는 

洛書洪範을 周武 에게 하니 과 는 의 代에 하여 

과 洛書洪範 로써 을  한 것이  이는 과 洛書洪範이 로 

日 의 이 는 까닭이다.

과 는 殷과 周의 史實에  나  것이나 에 한 의 

象이 있 니  의 이   乾陽의 象 로  乾陽의 한 것

을 이라 한 것이  는 二 八宿의 하나로  의 하는 根基가

는 東 宿이니 그러므로 一陽이 하는 冬至日에 陽이 에 있는 

것이  는 仁이니 는 의 의 이 는 를 말함이니 

 의 解釋이  는 六五 의 解釋이다.

二三의 三 에  를 말한 것  離火가 中에 함을 象함이다.

(四五  下句者 上 體蔽 也) 는 처음에는 飛하고 내종에

는 그 翼을 하니 飛하는 것  上六의 于 의 이  翼하는 것  

上六의 後 于 의 이다. 飛  翼  鳥의 象이니 가 習 中에 

含 어 體로 飛 하는 象의 곳에 鳥의 象을 말한 것인데 는 乾의 

飛龍인 가 의 陽 에 含 어 習 의 鳥 飛로 어 의 離

火宮에 飛 한 것이므로 九의 陽 에 鳥가 飛하여 翼을 하고 上 로부

 下한다 함을 말한 것이다.  自 에 一  長하여 下로부  上하

는 것이므로 一로부  長하여 上하는 것을 一以貫之라 하니 六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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貫 는 一로부  上하여 長의 한 것이   하여 上 로부  下

하는 것이므로 로부  하여 下하는 것을 以翼之라하니 의 

翼  로부  下하여 의 始하는 것이다. 는 乾의 

로부  三 六  二 六 의 乾 에 하여 乾 가 終하고 가 始

하는 象이므로 上六에 于 後 于 의 象이 있고 의 다음 인 家

人 睽가 비로소 가 는 것이다. 三日이라 함  가 하여 달

의 形을 함을 象함이  三日不食이라 함  달이 中에 하  의 

長하고 있는 달의 形  치 아니한다 함인데 는 三日과 巽 三

日의 中間 에 있 므로 三日不食의 象이  것이다. 

六五에는 가 을  한다 하고 象에는 을 可히 치 못한

다 하니 이 不可  달을 말한 것이므로 에 스스로 의 象이 

있고 는 을 하는 根基로 는 東 를 말함이  는 곧 

乾 로부  의 離火宮에 飛 한 飛龍이며 六五는 달을 하고 

있는 中心 이다.

에  乾 이 終하고 이 始하는 象을 八 로써 보면 

에 의 乾 이 에 하고 의 離가 에 하는데  

의 하는 곳이므로 八 의 의 乾이  闢 한 後에 

가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乾이  에 하여 闢 하고 다음에 

이 正 에  한 것이며 는 火가 에 藏 어 하는 곳이므로 

八 의 正 의 離火가  한 後에 이 闔 하여 藏하는 것

이니 그러므로 離가  正 에  하고 다음에 이 에  闔 하는 

것이다. 乾  乾의 闢 에  始하고 의 闔 에  終하는 것이므로 

에는 의 한 乾 에  乾 이 始하고 의 中에  

乾 이 終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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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을 고 는 의 을 아  體의 속에 藏

하여 體가 여 는 것이므로 가 에 次하는 것이다. 咸   壯 

 는  三宮 로  體의 長 하는 象이다.

象

는 한 이니 이가 而 의 이다. 사람이 을 待함에 

을 盡 하면 察하여 도리어 이 하는 것이니 는 의 象이라 

을 치 아니하  하여는 에 함에 는 하면  로는 를 

하는 것이다.

에는 彖의 象이 있 니 彖에 柔 이 있고  以 에 柔 의 辭가 

있는 것  직 의 柔 이며 彖에  往이 있고  九

에 于  往이 있 며 彖에 後得主가 있고  九에 主人

이 있 니  한 의 이며 彖에 가 있고 에 拯

壯이 있는 것이다.

壯  의 象이  拯 壯  의 인 가 中에  한다 

함이니 이는 體  가 體하여 體의 여 는 象이다.

는 이 中에 한 것이  上六이 하는 主 이므로 不 라 한 

것이  諸 中에 직 上六에 가 없는 것  上六 自 이 곧 인 까닭이

다.

六三의 狩는 가 巽 의 中間인 丁에 있음을 象함이니 丁  

이  離의 終 이므로 丁을 말한 것이다.

는 乾象이니 의 丁의 속에 乾陽을 得하여 자라고 있는 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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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여 어  巽 이 는 것이다.

左  象이니 六四 體가 離火宮을 하므로 의 象을 取하고  

의 辭가 辭의 中間에 있는 것이다. 心이라 함  陽 가 中을 出

함이니 의 心   中을 出 하는 陽 이므로 六四에 之心이 

있는 것이다. (억)   六과  六四에만 있는데  心音이  音

 陽體가 陽 를 宣함이니  六四가 九  應하므로 九의 이 

곧 六四의 心 이다. 門  日 出 하는 乾 門이   口의 象이니 

于出門  의 달이 乾 中을 함이며 節 九二의 不出門 과 相

하니 節의 不出門  의 消終함이다. 六四는 을 受胎할 

宮의 象이다.

家人 火

家人  三女 이  이니 體의 股  離火宮의 하는 것이므로 

體組 의 長 하는 象이다 (家人  의 로  陽體 하므로 

의 長 하는 象이 는 것이다)

의 體는 乾 과 의 二 組 로 어 陽  로써 構

는데 陽體는 四德 인 臨觀의 之  妄 의 之命 로써 組 어 

臨觀  이 고 妄  陽 가 어 陽體의 陽 에  女가 

는 것이  體는 三女  三 의 로써 組 니 家人睽는 三女의 

한 것이므로 이 고 解는 三 의 한 것이므로 陽 가 는 

것이다. 體  陽體는 모두 陽  의 二 組 로 어 있  陽

體는 體陽 하고  體는 陽體 하는데 는 모두 陽體 이 

고 있 니 그러므로 體는 三女  三 의 인 家人睽  解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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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組 는 것이  이 體組 이 한 달의 組 이며 에 人 를 

쓴 것  人과 家人인데 人  의 乾陽이 離火宮을 應하는 것이  家

人  가 離火宮에 下 하는 것이니 兩 가 모두 上 下火로 어 있

며 火는 드시 炎上直立하여 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 火 가 있 므

로 사람이 한 火  같이 直立하여 을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火가 

을 하고 있는 人과 家人에 모두 人의 象을 取한 것이며 人  의 

에 의 이 離火宮을 應하므로 달에  사람의 의 하는 象이 

니 이는 下人이 모두 一한 人 라는 이므로 人이라 한 것이  

家人  長의 에 가 離火宮에 下 하여 三女 하는 달의 中

에  사람을 하는 象이 니 이는 女體가 사람을 하여 家 人이 다

는 이므로 家人이라 한 것이다.

家人  上九 一 를 하고는 모두 陽이 陽 에 있고 이 에 있어 

其 를 正하고 하여 하므로 家人의 象이 는데 한 에 家

人  로부  三 六 에 하고 에 之家 不 之家의 家象이 

있고    臣妾의 象이 있 므로 家人에 家 를 쓰고   

의 象을 말한 것이다.

家人의 三女  組  달의 의 象이므로 八 의 相 乎離에 

하고 彖의 迷  後 得 에 하는데 彖辭에 女正 乎 는 달이 

陽의 後에 있음이  正 乎 는 陽이 달의 에 있음이니 이는 後

得 하는 後得主의 象이며 長의 의 달  迷가 고 있는데 家人  

의 의 始로  體가 하여 의 을 하고 있 므로 그 

象에 後得主의 象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女 正 를 의 義라고 

하는 것  「 陽之義 日 」의  者義之和也의 에 하여 달이 

하여 得主하는 義이라 함이다.

家人 는 下五 가 모두 陽의 가 正하고 직 上九 一 가 陽이 

에 있 니 이는 一陽이 로 어 하는 象이 므로 한 의 

을 取하니 이것을 一家로써 보면 母의 象이 고 로써 보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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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인 의 象이 는 것이다 家人 는 體로써 보면 母  女

의 象이 는 것이  下五 만 로써 보면 모두 一 一陽이 交 羅 하여 

로는 弟姉妹의 象이 고 動 로는 交 의 象이 니 그러

므로 母 女 弟 를 말한 것이  一 一陽함을 라 이르는 것이

므로 家人 의 一 一陽의 交 羅  것을 家 라 한 것이다.  의 

 間 移의 象이  弟의 殖  間擴 의 象이  의 交

 間의 互相 結의 象이니 여 에는 世 가 一家이  人 가 弟이

라 하는 이 있는 것이  그 까닭에 家를 正하매 下가 定한다고한 것이

다. 

家人  하 는 母를 모시고 있는 一家이  하 는 를 모시고 있

는 世 이라 그러므로 人  世 人 의 임을 말한 것이  家人  

世 人 의 一家族임을 말한 것이다.

九五는 의 下 하는 中心 로  正 乎 의 가 고 乾陽의 가 

달의 에 하여 사람의 를 하는 것이므로 家라하니  

乾陽의 象이라 乾陽이 一家의 가 다 함이다. 辭에는「安 乎仁

能 」라하니 이는 에 安 하여 열매가 여 는 것을 라고 하는 것인데 

九五 象에 家는 交相 함이라 하니 의 下 하는  의 象

이라 이 世 人 를 하여 家 을 이루고 安하고 여 고한 活을 하게 

하므로 이것을 이라 한 것이다.

六 中에 직 九三에만 家人의 辭가 있 니 이는 人을 象한 家人 에 九

三이 人 로 어 있는 까닭이다. 九三의 陽  六四의 巽股  하므로 

股의 가 있는 것이니 嗃嗃는 肅이  는 樂聲이라 九三의 陽이 

肅自 하면 그 을 치 아니하는 것이  六四 九三의 가 樂相 하

면 家 의 節을 하는 것이다. 象  人 를 말하는 것이므로 家人

象에는 九三 의 人 의 象을 말하여 而 이라 하니  

이   의 之  不可以不久이라 九三이 嗃嗃하여 家節을 지

 의 를 久  하는 것이 곧 象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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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는 六四의 巽股를 應하므로 閑 家의 象이 어 志가 치아니 하고 

閑하면 後 가 없다고 한 것이다. 

上九의 如는 달의 의 함이니 는 陽 의 뭉침이  如

는 陽 가 하여 中에 함이라 陽 가 뭉치고 하여 에 

하는 것이 곧 달의 의 함이다.

六二는 女正 乎 의 로  家 主 가 食 活을 主하는 象이  는 

로써 사람에게 한다는 이니 家 主 가 사람을 하는 飮食을 짓고 家

事를 다스리고 하는 것  이므로 象에 以巽이라 하니 以巽  觀

의 象이다. 九五의 家가 의 象이므로 九五를 하여 下로

부  上에 리는 象의 六二에 한 가 있는 것이다. 

는 體가 의 을 아  여 는 象이  家人  體가 여

면  組 의 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家人이 에 次하는 것이다.

象

自火出이라 함  火의 하는 곳에 이 한다 함이니  磁 의 힘

의 動함이라 磁 가 陽에  出하는 것이 곧 自火出이다. 家人 에 있

어 는  巽이니 臭이  火는 宮이라 體에 殖의 情이 하면 

情한 臭가 宮 로부  고 動 이 臭에 하여 交 하는 것이니 臭

自火宮出  家人의 殖 을 하는 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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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火는 直立한 人의 火 의 上 함이  上   사람이 를 로

써 呼吸함이니 이는 火는 上하고 는 下하여 人 하는 象이며 그러

므로 五 에 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 呼吸 가 病하여 를 呼吸함

이 不調한 者는 과 相 치 못하는 象이다 不正 者 不能  此肺病之

象이다.

出乎 乎  乎 乎 하는 것이니  에  出하는 것이므

로 自火出하는 家人 에 을 말한 것이다.  이니  

家 의 를 하는 秩 이   의 久함이니  家

의 의 久함이다. 雜 에 睽 也家人 也라하니 이는 六二의 

以直 義以 의 이다. 家人睽는 三女 이므로 象이 있는 것이

다.

以直 는 인데 家人  家 에  女의 秩 가 正하여 를 리는 

것이 곧 直 이  義의 는 義의 和함인데 睽는 女의 志가 하여 義

가 和하는 것이 곧 이다.

六四의 富는 人間 의 活資 를 말함이니 長女 巽의 에 富의 象이 

있는데 이것을 히 家人六四에 말한 것  家人  三女의 로  下經

의 가 어 形質을 하는 象이 있는 까닭이다.

閑  廐에 매어 둔다 함이니  九三의 閑과 같고 志  股를 치 

아니함이니 中  九의 志 과 같  것이다.

中四 가 陽 이 陽 에 있고 이 에 있는 者는 모두 正의 象이 

니 家人의 正家 의 正  漸의 正  旣濟의 柔正이 모두 그 이다.



睽

- 370 -

睽 火澤

睽는 三女 로  離火宮에  女體의 의 하는 象이므로 한 달

에  달의 인 澤이 하는 象이다. 八 의 四正 의 에 

澤  에 있 므로 의 火에  하고 의 에  하니 그러므로 

火  澤의 한 家人睽는 澤의 하는 象이 어 의 의 始

가 고  澤의 한 節  澤의 하는 象이 어 의 

의 終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睽는 三女가 하여 달의 火宮에  

澤의 하는 象이 고 離火宮에  澤이 하므로 而 乎 이라 한 것

이다.

睽는 火가 動하여 上하고 澤이 動하여 下하여 로 睽 하고 人事로써 보

면 中女 女의 二女만이 하고 長女의 없는 者는 그 志가 치 아니

하는 것이므로 睽가  것이다. 睽 는 目과 로 어 目  離火의 象이

 는 가 四 로부  中에 流 하는 澤의 象이라 睽는 離火  

澤 로  까닭에 目과 로  睽 로써 을 삼고 火가 相乖하여 反

目한다는 을 한 것이다.

睽는 火  澤이 上下에 相 하는데 上  의 象이  下는 의 象이므로 

과 의 相 하는 象이 고 있다. 火로  旣濟 濟는 의 

象이 지 아니하고 火澤의 睽가 의 象이 는 것  슨 까닭인가 

하면 旣濟 濟는 火가 하여 相 相濟하는 것이므로 兩 에 固定

 것이 아니며 睽는 火上澤下하여 上下의 이 定하여 있는 火인 까

닭에 의 象이  것이며 澤에 의 象을 取한 까닭  火  澤이 

하는 때는 澤도 한 의 象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澤火 에도 火

의 象을 取하여 火相 이라고 한 것이다.

睽는 의 相睽한 象이 는데 睽에는 目의 象이 있고  八

의 相 乎離에 하여 의 相 하는 象이 므로 의 相 하는 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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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에 는 의 火流 과 嗑의 象을 하고 에 는 

의 解  火流 의 象을 하는 것이다.  비록 相睽하  

그것  一 의 兩端에 不 하므로 마침내 睽 가 하여 가 는 것이

니 그러므로 彖에는 睽而 其事 也 女睽而 其志 也 睽而 其事

也라하여 모든 事 이 睽 하  그 事  一하고  事 이 睽 한 

까닭에 로 을 삼아 一한다고 한 것이다. 睽 에 相 의 象이 

있 므로 女體의 離火宮과 의 사이에도 드시 上하고 下하고 하는 

의 相睽 이 있어 睽하면  하고 달에도 한 의 相睽

이 있어 그 에 하여 動이 일어나  睽하면  하는 것이다.

矣哉      習 下

睽는 로  六五가 上 하여 달의 의 中心이 어 九二의 陽과 

應하므로 九二의 陽이 六五의 中에 한 것이  이것을 象하여 라하

며 六五  九二가 의 中心에  相應하는 까닭에 睽 한 者가 하게 

 것이  그러므로 事가 하니 事라 함  하여 하는 일이

다.

六三  의 로  그 하는 는 의 輿曳其 하는 旣濟 의 

象과 其人 且 하는 嗑 의 象이니 嗑이 보이는 것  嗑  

門의 開門한 인 까닭이  上九는 의 로  그 하는 는 

의 豕負 하는 解 의 象과 一車하는 濟 의 象이니 門의 節

가 보이지 아니하고 解 가 보이는 것  節 는 門의 閉門  象이  

解 는 의 凍結  것이 解  象인 까닭이다.

九에는 自復의 象이 있 니 에는 달의 乘龍御 하는 에 하

여 八 의 四正 인 屯賁睽 에 의 하는 象이 있어 

이 를 乘하고 로 하는 가 있 므로 (屯 下 參 )睽 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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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象이 있는 것이  睽 가 에 睽하고 後에 하므로 에 를 하

고 後에 가 自復한 것이다,

家人  股  離火宮의 體組 이 하는 象이  睽는 體의 離火宮이 

여 어  가 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睽가 家人에 次하는 것이다.

睽는 의 乾 로부  三 八에 하는데 의 四象 에 한 三

八 의 象이 있다. 四象 에 老陽  三이  老  二 五

이  陽  二 一이   七인데 老陽老 의 이 하

여 三 八이 고 陽 의 이 한 하여 三 八이 니 이라 

함  閏 의 로  曆法에 九歲七閏이라는 閏法  九도 이 三 八의 

에  나  것이다. 閏 의  閏殖하는 象이 는 것이므로 

이 새로 殖하는 것을 象하여 閏이라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殖을 主

하는 體의 殖宮인 家人睽는 의 三 八  九宮의 閏法 에 

하여 의 閏宮 로 어 있는 것이다, 

家人睽는 의 閏宮 로 어 있 므로 家人 는  弟 가 

岐하고 睽는  女 이 모두 睽하여 하고 있어 長의 의 

象이 고 있는 것이  이 까닭에 閏法의 인 三 八 에 하는 것이다 

家人睽가 하면 交 하여 出 하는 胎宮의 로 어 의 

로 어가는데 의 에는 日 가 하여 閏曆의 法이 하여 閏

이 없어지는 것이니 의 歷 는 이 閏曆의 한다는 을 말한 것

이다.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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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 라 함  하  함이니 辭의「 歸而殊  一致而 」의 이

다. 彖에는 睽의 中에 이 있는 를 말하고 象에는 의 中에 가 있

는 를 말하니 睽는 一 의 兩 이므로 睽한 中에 이 있고 한 中

에 가 있는 것이다.

의 體는 乾 로부  를 受하고 그 를 受하는 곳  睽의 體

의 澤이니 그러므로 睽下 에 自復의 象이 있는 것이  睽 하

는 까닭에 에 하고 後에 自復하는 것이다. 惡人  上 嗑象의 사람

이니 嗑에 惡 의 象이 있는 것이다.

九二는 彖의 應乎 이  六五의 에 하고 있 니 九二  六五는 로써 

보면 九二는 陽이  六五는 이며 로써 보면 九二는 澤 形質인 이  

六五는 陽 인 陽이다. 巷  골목 路이다. 九二의 主는 相 하여 

相 함이  相交 殖함  아니다.

六三  下 澤 의 에 있 므로 의 象이 며 上에 立하여 四

을 보면 四 이 모두 이므로 만이 보인다. 輿曳는 火上에 輿

曳가 있는 旣濟 의 象이  其 가 한 旣濟의 東 殺  相 하여 旣

濟의 下  離火中에 의 가 있는 것이다.

睽는 火動上 澤動下하여 睽 하는 이므로 한 火 가 下 火

炎上하여 火相濟하는 旣濟 를 보는 것이다.

且 는  上 의 이  는 滅 의 로  모두 嗑의 象이니 

嗑 上九의 校가 의 象이  九二의 滅 가 의 象이다. 睽는 火澤의 

睽 이므로 한 中의 火에  하는 嗑 를 보는 것이

다.

終  六三의 이 上九의 陽을 함을 말함이다. 自 는 一의 陽

에  始하여 의 에  終하므로 陽  始가 있고 終이 없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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終이 있고 始가 없는 것이니 六三의 終  體의 여 는 것  陽

로써 始를 삼 므로 六三의  가 없는 것이  體의 는 의 終

을 하므로 六三의  終이 있는 것이다. 巽九五의 後 의 

終도 睽六三과 一한 이다. 그런데 終의 象  어느 陽相交의 

象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직 의 여 는 때에만 있는 것이니 睽의 體

는 陽을 受하여 하여 여 는 것이며 巽의  한 陽을 受하여 여

는 것이니 이는 의 여 는 것  드시 을 受하여 여 는 이

다.

라 함  六二의 義立而德不 의 이니 九四 上九의 火 이 動하여 

上하고 에 하므로 義가 立치 못하여 한 것이다.

宗  의 象이  이 中에 한 것이 곧 宗 이니 嗑 의 

가 곧 그것이  嗑六二의 속에 가 하여 하면 가 하여 

火澤睽가 니 그러므로 睽六五가 九二의 陽을 應하는 것  곧 九二의 속에 

있는 하는 宗을 應함이다.

睽는 八  互旣濟의 이니 互旣濟는 火  旣 之 也 睽互

旣濟는 上 陽下 陽 女體中之火 之 之 也

上九는 上 離火의 에 있 므로 의 象이 며 上에 立하여 四

을 보면 四 이 모두 이므로 만이 보인다. 豕負 는 豕가 를 

負하고 있는 解 의 象이니 睽는 火澤의 睽 한 이므로 한 의 

가 雷雨가 하여 凍 解하는 解 를 보는 것이다.

一車는 의 輿에 인 狐를 한 濟의 象이  弧는 의 

弓輪이라 下 이 張弧하고 上 離가 弧하는 것이 한 濟의 象이니 

睽는 火澤의 睽 한 이므로 한 張弧 弧한 濟를 보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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寇 는 上九  六三의 相 하는 象이니 解가 凍 解하고 濟가 

張弧 弧하므로 하여 寇 의 象이  것이다.

家人 睽 解의 現象

家人睽는 이  解는 이다. 는 이 모두 

을 하므로 家人睽 解가  것이나  로 反 로 動하

고 있어 함께 의 陽 를 受하니 女體의 殖 도 一히 하면  

한便 로는 形質이 하고 한便 로는 火 가 하는 이 있다. 三

八線에도 이러한 이 있 므로 이 四 가 三八線 象이  것이다.

金火正 에 中間의 의 에 東  하고 (女體 殖 의 形質) 

己日  하니(女體 殖 의 火 )이것이 한 家人睽 解의 이

다. (金火正 에 三八線의 象이 있다)

의 의 長하는 象  三 長 인 屯 의 象이  基督 의 胎宮保

의 象  三女 인 家人睽의 象이며  乾 로부  睽 까지는 三

八 로  上 三 八 線의 象이  三 八 線의 睽  의 胎宮의 

象이며 乾 과 는 이 의 胎宮인 三 八 線에  相交하는 것

이며 의 胎宮  달이므로 三 八 線  달의 受胎하는 象이니 그러므

로 睽 에  相交하는 益 는 陽 을 受하는 달이 之龜로 

어 있는 것이다. 睽 의 三 八線에 달이 고 있 므로 의 乙 에 韓

에  日 한 것이  益의 相交는 姤 로써 하는데 姤

에 相 의 象이 있 므로 姤의 寅 에 相交의 이 하는 것

이   中 이  는 美 이라 그러므로 寅 에 韓 의 三 八 線

에  中 과 美 의 가 相 한 것이다.

相 한 韓 三八線  달의 象이  달  의 象이므로 三 八 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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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主 하는 곳이니 三 八線의 相 는 을 하  한 之

이  그러므로 三八線의 統一  한 의 主 에 있는 것이다.

三八線에  이 하고 의 象徵  가 하는 것이므로 正

에는 八 三 가 어 가 三八 로 는 것이다.

山

 三  (三女 長  相 )이니 陽 가 하여 과 함께 

體의 組 이 는 象이므로 體의 組 中에는 解의 陽 가 들어 있고 

體는 解의 陽 를 得하여 長 하는 것이다. 三 의 이라 함  

 의 象이므로 이 陽을 受하여 한다는 이므로 解는 受

乾의 象이 다.

 八 의 乎巽에 하고 巽  가 下 하여 를 하는 象

이니 이는 한 달의 이 乾陽을 受하는 象이다.   山 로 

어 는 險하고 山  止하므로 險을 하고 能히 止하는 象이 니  

果實의 象이   冬寒의 象이라 果實이 冬寒을 만나  하여 止한다

는 이다. 는 과 寒 로 고  果實中의 의 象이니 果實中

의 가 冬寒을 만나  그 함이 難한 것이므로 로써 을 삼

 것이다.

知라 함  三 一藏의 에 하여 冬에 陽 가 部에 藏하여 乾以 知의 

을 하여 命의 하는 이 는 것이니 의 陽 에는 一藏의 

이 있 므로 이것을 知矣哉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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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知를 말하는 것  슨 까닭인가 하면 知라 함  사람이 의 

에  을 受하고 에 知  能이 있 니 知는 사람의 이 그 

受한 을 다시 에 하는 이다.  달도 陽의 을 受하

여 을 하고 그 을 다시 에 하면 그것을 知라고 하는 것이

니 그러므로 六三의 知  의 知는 모두 달의 의 象이다.

解는 彖의 得  乃  東  乃終 에 하므로 解에 

東 의 辭가 있는 것이다.

 달의 이 陽 를 受하여 그 體를 여 게 하는 象이므로 이 乾

陽을 受하는 象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九五의 陽  中 이 乾陽을 受

하여 이  것이  九三의 陽  上 이 乾陽을 受하여 이  것이

다. 그런데 九五의 陽  의 中心에 있어 의 象이 므로 의 象

이 어 陽의 義가 和하고 九三의 陽  中을 得치 못하여 消하는 

의 象이 므로 消의 象이 어 陽의 義가 和치 못하니 이 하다 

함   의 이므로 九五의 함을 象하여 이라 한 것이  

九五 의 가 곧 한 것이며 東 이 치 못하다 함  東  消

의 이므로 九三의 消함을 象하여 東 이라 한 것이  九三 의 往

反이 곧 이 消하고 이 反 하는 것이다.

矣哉 習 下

의 諸 는 中心의 九五  六二를 하고는 모두 往 의 象이 있 니 

往  함이  는 함이라  陽 가 體中에 하는 이므

로 모두 에 往치 아니하고 에 하는 象이 는 것이다.

九五는 彖의 往得中의 이다.  달이니 라 함  體가 乾

陽을 受하여 달의 을 함을 말함이  乾陽이 中에 하고 있 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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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라 한 것이다. 節  中 로  가 하고 가 節하여 달

이 다시 하는 인데 이 한 가 하고 果實이 冬寒의 中에 있

어 그 象이 節  相 하므로 中節이라 한 것이니 그러므로 節의 後에 中

의 緩死가 있고 의 後에 解의 解緩이 있는 것이다.

六二는 의 中心에  乾陽을 受하므로 臣이라 한 것인데 臣 를 쓴 

것   體로  從 事하는 臣 라 하는 을 하  함이   

 中四 가 모두 하여 正 의 象이 있 므로 과 臣을 關聯시

 말한 것이다. 六二는 의 中心에 있어 往 할 곳이 없 므로 往 의 

象이 없고 往하여도 하고 하여도 하다 하여 이라 한 것이다. 

 의 動을 말함이  下  의 이며 는 弊 함이니 之 라 

함  六二가 하고 있는 것  果의 弊 함이 아니라 가 冬寒中에 

있는 까닭이라 함이다.

上六  의 에 하므로 上九의 果의 象이 어 이라 한 것이

니 이는 果의 終 始하는 이며 이 하면 復 로 反하는 것이므로 

上六이 하고 에 反 하여 解 의 復이  것이니 이는 象의 志

의 이다.

家人睽는 달의 의 하여 자라는 象이   하는 陽 를 얻

 後에 여 는 것이므로 陽 의 인 이 睽에 次하는 것이다.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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彖의 險能止 知矣哉가 곧 反 修德이다.

에는 彖과 上六 에 人의 象이 있 니 에 人이 있는 것  

직 乾九二 九五  上六뿐이다. 彖의 人  九五 의 象이  九

五의 人  九五는 體로  六五 이 乾陽을 受하는 象을 

九五에 말한 것이  上六의 人  上六의 龍의 象을 上六에 말한 

것이니 象의 從貴라 함  貴는 乾 의 象이라 乾陽의 長 인 龍을 從

함을 人以從貴라 한 것이다.

解 雷

解는 三 이니 陽 가 體의 中에 하여 의 凍 함을 解

緩하고 體가 長 하는 象이다. 雷가 險을 出하여 屯 로 더불어 交 하

므로 動하여 險을 한 象이 니 이가 解의 象이다.

解 는  角 로 어 로써 角을 解 한다는 이니 角이라 함  

陽 가 에 觸하여 한 者인데 解 는 陽 가 體中에 하여 를 

하고 한 角을 消하는 象이 므로 解 로써 을 삼  것이다.

解는 과 함께 體로  乾陽을 受하는 象이니 九四의 陽  上 의 

에 陽이 往하여 이  것이므로 가 을 得하고 달의 의 

한 象이 며 그러므로 九四에 이 至한다 한 것이  에  달의 

의 한 것을 이라 하므로 解  九四에  달의 의 한 것도 

한 이라 한 것이다.

彖의 解而雷雨  의 冬寒이 解 에  解함이  雷雨  而 果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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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果가 解 에  育함이니 이는 모두 이 陽 를 

受하여 陽이 義和하여 달의 體가 長 하고 있음을 象함이다.

矣哉   下

六五는 解의 의 中心이므로 雷雨 의 象이 어 陽 의 維  것이 解

緩 고 陽 가 中에 뭉쳐  가 한 것이  의 中心인 九二는 

乾陽의 復한 이므로 果 이 모두 하는 것이다.

上六  달의 이 乾陽을 하여 을 하여 陽의 相 함을 解하

는 象이다.

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隼  이  弓矢는 이  하는 者

는 人이니 가 를 에 藏하고 를 待하여 動하면 엇이 不 함이 

있 리  動하여 括치 아니하는지라 그러므로 出하여 함이 있 니 를 

하여 動함을 말함이라」하니  이  는 形而下한 로  體

의 이  高  人 의 高 其 이  하는 人  달의 이 乾陽

을 受하는 象의 人 이니 이는 解 의 體의 이 乾陽의 陽 를 

受하 를 人 의 과 같이하여 動하므로 乾陽의 를 하여 

陽의 義가 和한다 함이  而動이라 함  달의 이 陽 를 受한 

後에 動하여야 體가 長 하여 括囊이 지 아니하고 가 相交하여 

를 하여 次世代를 胎育한다 함이다.

 陽 가 하여 冬寒의 中에 止하여 치 못하는 象이  解는 

陽 가 을 解緩하여 體가 長 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解가 에 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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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象

雷雨  凍을 解하는 象이니 雷는 의 이  雨는 澤이라 人間

의  사람의 自 를 拘束하여 凍의 象이 고 을 하는 것  

澤을 하여 凍을 解하는 象이 는 것이다.

雷雨가 하여 果 이 하는 것  의 의 中에 澤이 있는 

것이므로 宥罪의 象이 는 것이다.

九二의 三狐는 彖의 其 復 로  果 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狐는 

解九二  濟彖에 있는데 解  濟는 下五 가 一 一陽의 交互한 로

 모두 不 하여 安定치 못하니 이는 狐 이 一 一 하여 狐 不定한 

象이며 解는 果 의 이  濟는 果實滋味의 인데 狐는 과 瓜로 

고 에 狗  果蓏의 象이 있 며 狐는  의 黔 의 屬이므로 狐는 

果의 象 로  解의 果 濟의 果實滋味를 象한 것이  三狐는 果의 

의 象이다.

 이니 三狐는 彖의 其 復의 로  에 陽體의 가 

함을 말함이다.

解는 八  互旣濟이니 上  下  女體中之 凝  體之

象也 睽解二 以女體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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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澤

 益과 宮하여 日 의 形한 雷 山澤의 二 相交하는 山澤 로 

고 한 乾이 을 하고 하는 象이 는데 山과 澤  모두 上

이 있어 山도 의 聳上한 것이  澤도 山上 로 上 하는 것이므로 

가 하면  山澤이 모두 上 하여 下益上의 象이 는 것이다. 山澤

과 澤山咸의 한 는 咸이 모두 山澤 로  上 이 있  咸  

乾한 組 의 象이므로 上 치 아니하는 것이   乾하

여 의 하는 象이 므로 上 하는 象이 는 것이다.  의 

에는 能動하는 陽이 主하고  受動하는 것인데 咸  三陽이 中에 

聚 하여 上下하는 動이 없 므로 上 치 아니하고  上下의 陽이 

을 하고 하는 象이 므로 山澤의 가 上 하여 彖에 그 가 上

한다고 한 것이다.

益  그 自體에만 의 象이 있는 것이 아니라 益兩 의 사이

에도 의 象이 있 니 의 山澤의 形  이  의 의 上

 곧 의 上 이며 益의 雷 의 는 이  益의 의 下  곧 

의 下 이니 그러므로 의 는 上 하여 體의 象이 고 益의 

는 下 하여 陽體의 象이 어 가 相交하는 것이다.

 乾 의 로  로 어 있 니 이는 乾의 九三의 陽이 의 

上六에 往하여 이 고 上六의 이 乾九三에 하여 가 고 한 象

이다.

그런데 陽이 上下로 往 하는 現象  乾陽의 能動하는 을 因하여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 陽往 도 九三의 陽을 하여 上六의 을 

益하는 下益上이 는 것이다. 을 이라 하여 下의 을 取한 것

 의  下 의 의 에  하는 것이므로 下 의 을 主하

여 下를 하여 上을 益하는 까닭에 의 象을 取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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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損   卦 

鼻   −   등

胸       

腹       

股       

脚   −   등

足   −   등

는  口  貝로 니 는 象이  口는 象이  貝는 貨貝로  

交 의 象이라  가 로 交 하는 이므로 口의 相交하는 

를 쓴 것이다.

 乾 로  六三의 에  陽이 往 하니 이는 六三과 같이 

六宮의 象이 므로 益  彖의 六宮의 安貞之 應 에 하고 

한 八 의 離에 하여 體의 殖 의 象이 있는 것이다.

의 하는 때에는 陽의 上下하는 象이 나타나는 

것이니 益의 下益上과 上益下도 한 陽上下의 

한 形 이다. 長의 에 家人睽 解에  體가 이미 

長 하 므로 益에  陽이 相交하여 二世를 

胎하는 이 하는 것이니 이는 의 이  

陽의 上下 益  體  陽體의 相交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과咸이 모두 山澤의 形한 形質로  人 의 象이 

는데 咸  人 의 後 의 象 로  形한 사람이 形한 에게로 돌아가

는 象이 고  人 의 의 象 로  形한 로부  形한 사

람이 出 하는 象이 며 人 의 이 보이는  股가 나타나고 있

므로 女가 構 하여 사람을 하는 象이 는 것이다. 益乃 八

之  出  而 二 享 之象1)

享이라 함  하고 受하고 하는 이  에게 하여 리는 것이 곧 享

이다.  사람의 始 이니 사람이 上 로 始 을 하는 것  한 自

을 마 로 하여 下로 에게 하는 일이며 이는 始 로부  命

을 受하고 그 命을 하여 에게 하는 까닭에 始 과 과의 

사이에는 不絶하는 命의 이 있는 것이다. 의 의 로써 보

면 始 을 中心 로하여 下로 에게 하는 것  心 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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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上 로 始 을 모시는 것  心 動이라 心 動  드시 始

에게 하여 림이 있는 것이  이 始 에게 하여 림이 있 면 

始 로부  한 에게 賜하여 내림이 있는 것이니 이가 곧 하고 

受하고 하는 享이다. 享에 受의 두 가지 象이 있는 것  슨까닭인가 

하면 이라 함  下가 自 을 하여 上을 益함이라 下에  上을 益하면 

의 에 하여 드시 上 로부  下에 내리는 것이므로 下가 그 

益을 다시 受하게 는 것이니 이가 享에 受의 兩象이 있는 以이다. 

그러므로 經에는 上 로 始 을 하고 下로 에게 하고 하는 象

이 있는 에 모두 享의 象을 말한 것이다. 사람이 始 을 享하는 것

 心 動이니 心 動  하는 象이  心 動  長하는 象이라 

로써 보면 乾 로부  까지의 三 六 는 乾 의 로  長하는 

心 動이 고 家人睽가 비로소 로 어 心 動 로 轉換하는데 

心 動을 하는 의 中에는 享이라는 것이 없고 家人睽 解의 

를 지나  비로소 享이 있 니 彖의 二 可 享 益六二의 享于

 彖의 致 享 彖의 以享上  象의 享于 가 모두 始 을 享하

는 心 動의 形 를 말한 것이다.

는 한 이니 乾 이 곧 의 象이  二 는 咸의 

二  相 하여 를 말함이다. 曷  止함이니 曷之 二 는 의 二

人相 의 이다. 應  로써 하는 까닭에 咸에는 二 라하고 相交는 

形質로써 하는 까닭에 에는 二 라 한 것이  인 를 쓴 것  

 享의 이 相 하는 까닭이다.

彖에 를 두 번 말한 것  相交의 段階를 말함이니 二 應 는 

는 달의 象이  달에는 盈 가 있 므로 二 를 하여 交 하는 殖

에는 가 있다 함이  이미 交 하면 陽體의 을 하여 體의 柔

를 益하는 것도 한 가 있다 함이다. 그러므로 하고 益하고 하여 盈

하고 하고 함  로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니 에는 의 

가 있 므로 益盈 의 를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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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三  女構 의 象이  自 을 하여 上을 益하는 主 이다. 三人이 

하면 一人을 한다 함  乾三 에  陽一人을 하여 上을 益함을 말함

이  上六의 三人도 한 下 의 乾三 을 말한 것이며 一人이 하면 

그 友를 得한다. 함  六三의 一  곧 一人의 함인데 上九를 得하여 

應을 삼는 것이 곧 그 友를 得함이니 陽을 友라하고 을 이라 한다. 三

인 때는 一을 하여 二를 만들고 一인 때는 一을 得하여 한 二를 만들

고 하는 것  二는 陽相 의 致一하는 이  이가 一 一 의 이

다. 辭의 曷之 二 可 享  六三 의 를 말함이니 止하여 二 를 

한다 함  二人相 하는 一 一 라는 이  一人을 하여 上六에 

리고 上九로부  友를 得하고 하는 것  하고 受하고 하는 享의 이다. 

辭에는 이것을 의 象 로써 말하여「 絪   女構  

」이라 하니 絪  陽相交의 象 로  一索 再索 三索하는 索의 

이   을 釀하여 를 만드는 것이니 로써 質의 을 

함을 象함이다. 과 辭 中 嗑上九  六三에 曰이 

없 니 曰  의 말이라는 이라 曰이 없는 것  모두 女 에 關

한 일이  女  의 象이니 長의 에는 가 九에 止하고 이 열

리지 아니하므로 가 의 象을 말하지 아니한 것이다.

 下益上하는 象이므로 上 의 의 中心인 六五에도 益하는 象이 

있 니 이라 함  彖의 의 이다. 六五는 相交하는 의 中

心 로  달의 長 한 象이 니  의 함이   달의 에 

의 하는 象이  龜는 離火宮의 象인데 의 離의 象과 八 의 

離의 象을 아울러 取한 것이다. 益之 之龜弗 라 함  乾陽이 

하여 益하는데 달의 長 한 宮이 그것을 치 아니하고 受하여 

가 相交한다 함이다.

六五에 를 말한 것  長의 에는 九 까지를 쓰는 것인데 益  

의 二世를 胎하는 象의 이므로 그 母體인 달에 를 말하여 

의 를 하니 이가 益에 의 象이 있는 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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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九는 六三과 함께 下益上의 이  得臣 家는 六三의 人得友  相

하니 六三이 乾上 의 陽을 한 것  人이 고 上九가 上 의 

을 한 것  家가 며 六三이 上九를 應하는 것  得友가 고 上九가 

六三을 應하는 것  得臣이 니 人과 友는 乾의 象이  臣과 家는 의 

象이다. 과 陽이 六三 上九  같이 로 하고 로 得하는 것이 

의 이다.

上經에 離에  달이 한 後에 泰否의 가 相交하고 下經에 家人

睽 解에  달이 長 한 後에 益의 가 相交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 解에 次하는 것이다.

象

 의 女交 하는 이므로 忿이라 함  女間의 惡하는 情

이  欲이라 함  女間의 情欲의 이니 忿과 欲  모두 火 의 動함

이다.  그 가 上 하여 火의 炎上하는 象이므로 女間의 炎上하는 

火를 象하여 忿欲이라 한 것이다. 懲  心을 함이   上 하는 

를 反下  함이다. 사람  人과 家人의 火로써 構  까닭에 火 의 動

하는 忿과 欲이 있는 것이니 惡하는 情을 하고 情欲의 함을 反

下  하는 것이 곧 의 象이다.

九二는 澤의 中 로  山을 上潤하는 主 가 는데 澤을 하면 涸하는 것

이므로 出하면 陽이 하는 것이며 의 中心에 있 므로 하  치 아

니하고 益하여 그 가 上 하는 것이니 이는 井의 得 其 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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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益之는 自 을 益함이니 九二는 上을 益하는 中心이므로 自 을 益하는 것

이 한 上을 益하는 以이다.

 耑과 辶 로 어 耑  의 하는 이  辶  함이니 이라 

함  의 하는 가 어 한다 함이다.

六 中에 직 六五에 가 없 니 이는 六五에 益盈 를 로 더불

어 하는 이 있는 까닭이다.

龜는 九의 龜  相 하니 龜는 離火宮의 象이라 陽 를 受하는 

宮을 象함이  上經의 의 長한 陽 가 의 宮에 涉 는 것이 

곧 下經 益의 宮이 陽 를 受하는 일이니 그러므로  益에 龜

를 써  그 을 한 것이다.

益 雷

益  과 宮하여 日 의 形한 雷 山澤의 二長相交하는 雷 로 

고 한 乾이 을 하고 하는 象이 는데 과 雷는 모두 下

이 있어  가 下 하여 를 하는 것이  雷는 陽의 이 下에 

下하여 電 로 는 것이므로 가 하면  雷가 모두 下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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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益下의 象이 는 것이다. 益  가 하여 乾陽의 陽을 달에 하

여 달을 胎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六二에 之龜의 象이 있는 것이

다.

雷益과 雷 의 한 것  益 이 모두 雷로  下 이 있  

 乾한 組 의 象이므로 下 치 아니하는 것이  益  

乾하여 의 하는 象이므로 下 하는 象이 는 것이다.  의 

에는 能動하는 陽이 主하고  受動하는 것인데  三陽이 中에 

하여 上下하는 動이 없 므로 下 치 아니하고 益  上下의 陽이 

을 하고 하는 象이 므로 雷 의 가 下 하여 彖에「上 로부  

下에 下하여 그 가 하다」고 한 것이다. 益  그 自體에만 

의 象이 있는 것이 아니라 益의 사이에도 가 하여 相交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下 參 )

益  乾 의 로  雷로 어 있 니 이는 乾九四의 陽이 의 

六에 하여 이 고 六의 이 乾九四에 往하여 巽이 고 한 象이

다. 그런데 陽이 上下로 往 하는 現象  乾陽의 能動하는 을 因하

여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益 의 陽往 도 九四의 陽을 하여 六의 

을 益하는 上益下가 는 것이다. 을 益이라 하여 益下의 을 取

한 까닭  의  下 의 의 에  하는 것이므로 下 의 을 

主하여 上을 하여 下를 益한 까닭에 益의 象을 取한 것이다.

益 는 橫  皿 로 고 皿  이니 益의 에는 의 陽 가 

에 橫 하는 象이 므로  皿의 益 로써 을 삼  것이다.

益  乾九四의 陽이 六의 에 하여 相交하는 것인데 乾陽  乾

로 므로  澤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에 澤을 

象하여 이 한다 하고 益  八 의 離 六宮에 하여 乾 이 

相交하고  彖의 安貞之 應 에 하므로 이라 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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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함   洛書의 東 三八 의 이니 八 中에  陽 로  

三 이 고 巽  로  八 이 는데 巽의 益 는 八 에 東

에  出하고 東 에  하여 의 長하는 象이 있고 六二  九五의 

中心에  三 과 八 이 하여 一 一陽하고 있 므로 라 한 

것이다. 는 이니 巽의 雷 이 모두 로  의 象이 고 있

므로 의 着 한 豫  巽 의 着 한 觀 에 의 象이 있는 것이

 益 六二의 享于 도 한 의 이다.

自 에 三  의 中이  八  의 中인데 에 는 三

로 고 는 八 로 니 羲 가 비로소 八 를 하여 써 의 

德을 한 것  이 三八 의 에 가 있음을 象한 것이다. 과 

과의 關係를 보건  八 中에  가 下 하여 에 하는 巽 과 

陽 이 로 下 하는 雷가 에  로 下 하는 象이 있고 巽  

모두 의 象이니 이는 이 처음 로 에 下하여 로 現形한 象이

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動  自 志가 있어 自 法 에 어그러지는 일

도 있  직  自 法 에 應하여 조 도 어그러짐이 없 니 이

는 의 가 로 의 現인 까닭이며 그러므로 雷로  益 의 

는 곧 이다.

益에는 가 下 하여 를 에 하는 象이 있 니 이가 彖의「 動

而巽日   其益 」의 이다. 이것을 象 로써 보면 益

 東 로부  가 動하여 東 의 巽股에 하고 그 體는 離

로 고 을 하니 離는 日 이   이며 는 九五에  

를 下 함이   六二에  하는 澤이 를 受하여 二

世를 胎함이니 (益自 而離而 而  出乎 之象 而六二 以此

也)이는 에  巽하고 離하고 하고 하여 가 八 의 을 

하는 象이며  의 이니 其益 이라 함  그 益함이 

 같이 이 없어 益치 아니하는 곳이 없다 함이다. 이라 함  

彖의 과 一하니 陽의 殖 에는 가 있다 함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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乃 하는 이다.

九五는 의 로  陽 가 뭉쳐 있 니 이가 體에 乾陽의 를 下

하는 惠心이  惠心을 에 하여 辨取 함이 없는 것이 곧 勿 이

다. 六二는 달의 로  의 가 고 益之 之龜弗 는 

六五  一하니 九五의 惠心勿 이 곧 六二의 益之이다. 九五에는 陽

가 뭉쳐  의 의 德을 體에 하는 것이  六二는 를 하는 

이므로 上 로 를 享하여 하고 受하고 하는 것이니 九五의 惠 德이 

곧 六二의 享于 이다.

九  六四는 陽의 上益下하는 이   一 一陽하는 이니  

九는 一 一陽하여 乾이 始하고 ( 九는 益下의 也 也) 이 

한다 하여 이라 하고 六四는 一 一陽하여 六의 가 九四에 

라갔다 하여 을 한다 한 것이며 六四에 巽股의 가 있는데 (告公者

公之着 也) 九의 는 巽股로 더불어 雷 相薄하는 象이 있 므로 下

不 事라하니 不 는 곧 薄의 이다.(雷 相薄者陽 中也)

上九는 益 의 上에 하니 로써 보면 上九는 益의 이  益이 하

면 하는 것이며 上下 로써 보면 上 가 下 를 益하여 上九는 受 의 

가 는 것이니 그러므로 上九는 益할 이가 없는 것이다(上九는 益이 

하여 달의 하는 象이 며 달  心 이라 立心勿  心

의 久치 못함이다) 益의  의 始이므로  로부  擊하는 일이 

있 니 이는 灾  같  關이다.

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는 그 을 安한 後에 動하고 

그心을 한 後에 하고 그 交를 定한 後에 하나니 는 이 三者

를 修하는 者인 로 한 것이다. 하여 써 動하면 이 치 아니하고 

懼하여 써 하면 이 應치 아니하고 交함이 없이 하면 이 치 아니

하는 것이다. 할 이가 없 면 이를 하는 者가 至하는 것이라 」하니 

益  가 相交하여  의 相 하는 象이라 動  의 象이  



益

- 391 -

는 口의 象이  는 相 의 로   澤의 相交하는 象

이   二世를 함이   應  의 雷 相  柔 應의 

이므로 不  不應을 立心勿 이라 한 것이다 上九는 益할 이가 없 므로 

以動 懼以  交以 의 象이 어 이 不 不應하는 것이니 不 不應

이 곧 勿 의 象이다.

 로써 山澤이 上 하여 을 享하는 象이  益  로써 의 

上 하는 것을 受하고 의 에 하여 다시 下 하는 것이니 그러

므로 益이 에 次하는 것이다. 益의 上下 하는 動  二世를 

胎하는 것이므로 의 象이 다음 四 에 나타나  姤의 乾의 

 가 고 의 의  이 는 것이다.

象

益  이 를 하고 하여 雷가 모두 上 로부  에 下하여 

를 益하는 象이다. 이라 함  을 益함이  라 함  

를 하면 한 이 益하는 것이니  之者 하여  의 

가 는 것이므로 을 益하는 것이 곧 人 의 益이다.

六二 에 을 再 한 것  그 相應하는 九五에 를 再 함과 相 하니 

六二의 之龜弗  貞  陽 가 體中에 하는 것 로  九五의 

惠心勿 과 相 하는 것이  享于  을 하는 것 로

 九五의 惠 德과 相 하는 것이다.

는 에 쓰는 瑞 로  上 下 한 것이니 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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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象을 取하고 益 에는 의 上 下 한 象을 取한 것  의 絪

 의 이 고 益의  上下의 이 고 하는 까닭이다.

告公者 公之着 也

六四 上之  也

澤

姤者 乎乾也 者 致役乎 也 益 相交 而乾 中 乾而

乾 終也

는 一 의 現한 이다. 一 로  一 이 中 에 있는 者는 履

人 의 四 로  모든 의 에 의 始 하는 象이 고 一 의 

現한 姤는 長의 에 의 長 하는 象이 므로 姤에  長의 

의 달이 여 어  二世의 달을 胎하는 것이다.

는 乾陽이 澤을 하고 그 속에 들어가고 一 이 主가 어 五陽을 

하니 人 로써 보면 體의 陽 가 女體의 속에 하고 들어가  

胎 는 象이 니 그러므로 姤는 益 의「 」의 象이다.

는 의 省함이니 에 를 쓴 것  咸 의 四 인데 

는 모두 女로  아직 한 까닭에 를 쓴 것이  咸과  

한 女이로  咸 만이 로부  하여 六 出 의 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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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象이 므로 를 쓴 것이  는 母가 六 를 함에 乾 로

부  始하여 에  終하니 諸 中에 가 하므로 한 한 象이 

있어 의 인 를 쓴 것이다.

而 이라 함  乾이 澤에 함이  而和라 함  乾이 澤에 함

에는 乾陽의 인 가 하는 것이   澤  陽과 달과의 關

係로 어 陽의 義가 和하므로 而和라 한 것인데 이는 한 는 正秋

의 象이  乾陽이 中에 하는 것  이  者義之和이므로 和를 말한 

것이다.

揚  眉의 美함을 象함이니 乾陽이 澤에 하고 上의 一 이 五陽을 乘

하고 있어 마치 動 없는 兩眉가 兩目 兩   口의 動 하는 五竅의 上

에 擧揚함과 같 니 이는 上一 의 象이   乾陽의 하는 宮中

이니 이는 五竅의 象이다 사람의 의 五竅는 兩目  離 의 象이  兩

 巽 의 臭의 象이  口는 의 象이니 이는 의 三 이  

三 는 乾陽이 을 得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三 의 五竅는 乾陽

의 하는 로 어 있는 것이라 는 陽 가 로부  宣하여 

을 함이 마치 人 中의 陽 가 五竅를 하여 出 함과 같 므로 에 

五竅의 을 하  하여 揚眉의 象을 取한 것이다.

는 乾陽이 口를 하므로 陽 가 宣하여 의 象이 고 있 나 

한 一 이 五陽을 蔽하여 가 聲 지 못하는 象이다. 는 있

 그것이 聲 지 못하고 다만 形象 로만 고 있는 것  이니 

그러므로 에 의 象이 있어 이것을 書 라 한 것이다.

는 上一 이 五陽을 蔽하고 乾陽이 에 하여 日 의 象이 므로 

九二 九五의 中心에 모두 의 象이 있어 九五에는 陽이 中에 

하는 中 의 象이 있고 九二에는 날이 는 의 象이 있는 것이다. 

彖의 는 九五이니 陽 가 뭉치고 가 하는데 中을 涉하여 

하다 함이  告自 不  九二이니 自 에 着 하여 上六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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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라 함이  往  九이니 九의 가 곧 往의 이다. 

는 五陽이 中에 하여 陽의 長함이 終하는 것이므로 그終하는 象을 

의 인 九에 말한 것이다.

五陽中에 一 을 하는 것  上六을 하는 九五  上六을 應하는 九三이

므로 이 兩 에 의 象이 있 니 라 함  한다는 이다 九五

의  山羊細角이  陸 (규) 의 强 함이니 壯 의 羊이 藩을 觸

하여 하는 象이 있는데 의 象이 壯과 相 하여 陽이 中에 함

이 壯의 陽의 止함과 같 므로 九五에 羊角觸 의 象을 取하고 九  

九三에 壯의 象을 取한 것이다.

上六  彖의 揚于 의 로  乾陽이 하고 한 것이나 乾陽의 胎하

는 는 上六이 아니  의 中心인 九五이니 그러므로 上六  長 치 못

하고 殼 로 어 마침내 消滅하는 것이며 이가 陽 에는 藏이있고 

滅이 없어  의 一陽이 下에 反하여 復의 一陽이 고 質에는 滅이 

있어  長하는 者는 드시 消한다 하는 이다.

益  가 相交하여 陽 를 體에 하는 象이  는 乾陽이 體의  

에 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가 益에 次하는 것이다.

象

澤이 에 上하면 드시 潰 하여 下로 流하는 것이다. 及下라 함  

上의 德이 下에 及함이  德 忌라 함  德의 에 치 아니함이

다. 을 하여 下에 及하면 財가 聚치 아니하여 滿 潰 의 이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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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의 에 치 아니하면 스스로 下하여 의 가 없는 것이다.

象에 과 德을 말한 것  否  이니 兩 가 모두 陽이 中에 胎育

는 象이므로 陽을 하는 과 德을 말한 것이다 否는 陽이 否閉 어 있

므로 陽을 主하여, 陽  德을 하고 로 華치 아니한다 한 것이

 는 陽이 을 하는 것이므로 을 主하여,  을 下의 陽에 

하고 德에 하 를 忌하는 것이다.

는 九  로 어 九는 陽의 長 이   로  乾象이니 壯于

라 함  姤는 의 乾終의 이  의 九三이 乾陽體의 終 로  上

六의 一 과 應하여 中에 하므로 九三에 乾陽의 終하는 象이 있는 것

이다. 陽中에 직 九三이 上六과 相應하므로 雨라 한 것이니 

六三의 之  復六四의 復과 一한 象이다.

臀  體軀의 後 이니 乾陽이 澤을 하고 함에 그 後 를 하는 것

이므로 體의 後 인 九四를 臀이라 한 것이다. 九四는 上 의 體에 屬

하여 下 乾陽의 을 受하면  한 下 로 더불어 五陽의 一 이 어 

上六을 하고 있 니 이는 體의 臀이 하여 가 없고 下 乾과 體

어 上 하는象이다. 次且는 뭇거린다는 이니 九四는 體의 臀 로

 諸陽과 함께 上 하여 自 을 하는 것이므로 上 치 아니할 도 없

고  上 할 도 없어  그 함이 次且하는 것이다. 九四는 의 

달이 陽의 뒤로 돌아가  달의 裏 인 臀이 陽의 을 受하는 象이므

로 臀을 말한 것이다.

 壯  로 어 羊의 象을 取한 것인데 壯의 한 陽  九四

이  의 한 羊  九五이니 그러므로 壯九四는 藩 不羸가 고 

九五는 陸 가 며 壯의 九三  壯이 及한 까닭에 그 角을 羸하고 

의 九四는 가 及한 까닭에 羊이 는 것이다.

姤 以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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姤〔乾〕 〔 〕= 母之役終而 七宮之  也者 妙 而

者也

姤는 乾 의 終 로  이 고 姤의 속에 胎宮이 있는 것이다.

姤

姤는  함께 一 의 現한 로  長의 의 달이 여 어  二世

의 달을 胎하는 것이다. 姤는 一 이 下에 있어 乾陽을 하니 이는 

이 乾陽을 受하여 益 의「 」의 象이 는 것이다. 姤 의 乾巽相

에 하여 柔라 하지 아니하고 柔 이라고 하는 것  體의 陽

가 往하여 女體의 를 하는 것  의 象이  가 에 하여 陽

의 함을 受하는 것  姤의 象이므로 姤는 柔 의 象이 는 것이다.

姤 는 女  로 어 는 女主라는 도 고  體하는 主라는 

도 니 이는 女主는 달의 象이  體하는 主는 의 달을 體

하는 의 달이라는 이 는 것이며 姤 에는 의 달이 의 

달을 胎하는 象이 있 므로 姤 를 쓴 것이다. 그러므로 에는 姤

에  乾이 그 의 任務를 다하여 終하는 것이며 달의 始 한 에  

姤까지는 三 六 의 乾 로 고 이 交 하여 姤가 는 것이다.

巽이 上 에 있는 의 六四는 가 下 하여 中에  에 하므로 이

러한 의 六四에는 달의 象이 있는 것이며  六四의 巽股가 乾陽과 

하고 股는 人 의 에 있는 것이므로 이는 달의 이 陽의 을 

아  上에 비치는 象이 는 것인데 姤는 巽股의 後 에 있는 臀이 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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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과 하니 이는 달의 後 이 陽의 을 아  上에 비치는 象이니 

그러므로 의 달  이 을 비치고 의 달  後 이 을 비치

는 것이다.  股인데 股는 이  後  背인데 背는 陽이니 의 

달  背의 陽이 을 비치므로 달의 股 이 을 비치는 때보다 더 淸

하고 華한 것이다. 달의 組  이 陽을 藏하고 있 므로 後  陽

이 고  이 는 것이다.

品  陽   달의 三 을 象한 것이므로 의 이 있는 

乾에 品 流形이 있고 에 品 咸亨이있고 그 는 직 姤에 品 咸章이 

있 니 章이라 함  이 終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이라 姤에는 의 

달의 胎 는 象이 있 므로 의 象과 의 열매의 象을 아울러 

取하여 品 咸章이라 한 것이다.

勿 取女 不可 長者 陽 股  陽 蔽 而 長也 不可 長 不可

也

姤는 上下 로 보든지 로 보든지 모두 가 下 하여 를 하는 

巽 의 象이 므로 가 相 하는 象이 고 九五의 陽  달의 中

에 하는 陽이므로 九五의 陽이 中正한 를 한다 한 것이  下

이라 함  陽 가 下 하여 下에 한다 함이니  이는 二世의 달을 

胎하는 때에 의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義 矣哉 豫 下

姤는 女體가 乾陽을 하여 胎 가 胎 는 象이므로 義가 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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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五는 相 의 主 로  달의 中에 하는 陽이다. 杞는 과 己

로 고 己는 中宮에 陽을 하여 의 열매의 形이 맺는 것이다. 姤는 

至의 象 로  열매의 形이 맺는 때이므로 杞 를 쓴 것이   杞는 柳

의 屬 로  柳 를 만들어 을 盛하는 것인데 姤는 陽消 의 象 로써 

보면 四  로부  하고 九五에는 의 華하는 象이 있

니 杞  이 모두 柳의 屬이  의 華가 한 姤의 瓜  相 하는 

것이다 瓜는 蔓 로  瓜實을 結하여 이 弱하고 이 實한 象이라 

는 이 모두 弱한 것이나 姤는 六의 만 弱하고  實하므로 蔓

에 맺는 瓜의 象을 取한 것이며  瓜는 의 象이니 에  가 

體中에 하 는데 가 하여 姤가  것이므로 華中의 도 

한 하는 것이  가 하면 이 는 것이니 이가 姤 九五에 瓜

의 象이 있는 以이다.

姤는 至一 의 象 로  陽이 體가 고 이 이 니 六一  姤

事의 主 이며 그러므로 象에는 一 主의 을 取하여 를 말한 

것이니 象에 를 말한 것  직 泰  姤이다 ( (척 )者彳亍也

也 姤 之  而自  者也彳左 也亍  右 也 左右 者

 自 迷 後得主也)

六  巽 로  上 乾陽의 을 라  함께 轉하고  下

하여 를 함에는 索의 下 하는 象이 는데 과 索과 轉과의 

三象을 하여보면 실을 감는 製 자새의 象이 니 이가 柅이  柅가 乾

金과 하므로 金柅라하고 乾陽을 라  轉하므로 金柅에 한다고 하

니 이는 달의 이 乾陽을 라  함을 象함이다.

六에는 柔 이라 하고 九三에는 이라 하여 모두 를 쓰니 

 乾金과 巽 의 磁 의 相 하는 을 말함이  이는 의 復과 

一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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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四의 陽  六의 巽股를 應하는 에 있고 股는 陽 의 이므로 함

에 가 없다 하니 는 中에  사는 의 象이다. 六에는 豕  

의 兩象이 있 니 이것을 六의 自 로  볼 때에는 六  이 陽

을 含한 의 豕의 象이 는 것이  이것을 六과 相 한 九二의 陽과 

六과 相應하는 九四의 陽 로  볼 때에는 六  을 含한 의 象

이 는 것이므로 九四  九二에 의 象을 말한 것이며 의 貫  中

의 豚 도 巽 六과 같이 을 含한 이라는 이 있 므로 를 

말한 것이다.

는 乾陽이 體의 澤에 하고 姤는 體가 乾陽을 受함이니 그러

므로 姤가 에 次하는 것이다. (姤之 以  泰之 以也 泰 之  而

姤亦 之 也)

象

姤는 一 이 事하고 달의 體가 乾陽을 受하여 을 하므로 女

體의 을 取하여 라 한 것이다.

羸豕는 中에 陽을 함이   을 멈춰  치 못하게 함이다.

九三의 臀 其 次且는 九四의 象이니 乾三陽이 巽二陽과 相 하여 五

陽이 一 이 어 가 下 하는 것이므로 乾과 巽의 兩體가 하여 一

體가 는 을 하  하여 九四의 臀 其 次且의 象을 말한 것이

다. 달이 陽의 뒤로 돌아가  裏 이 陽의 을 는 것인데 臀이 上

乾陽과 한다 함  日 이 치 아니하고 달과 陽의 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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着 지 아니하고 後得主의 象이 다 함이다.

九四는 六의 股를 應하므로 陽이 하여 함에 가 없는 것이다. 는 

의 象이니 (雜 也) 乾體 는 의 象인 까닭에 九四도 의 

象이다. 九四 凶  六의 往 凶과 相 하니 九四의 凶이 곧 六의 

凶이다.

角이라 함  上의 陽이 에 觸하여 한 者이다. 姤의 諸 中에 직 

上九에만 姤 가 있 니 이는 相 하는 에 六이 가 고 上九가 

이 어 六과 上九가 相 하므로 上九에만 姤 가 있고 上九의 陽

이 上 하여 六의 과 相觸하므로 하여 角이  것이다.

姤  母體  之體也 乾   之 也 此 八宮 母

體 七宮 胎 也

六  姤 乾  丁  此亦 姤 之體 乾 之 也

澤

는 이 澤을 한 로  澤의 의 中心에 陽을 하니 이

는 女體의 가 陽 를 受하여 胎하는 象이  달의 이 乾陽을 

受하여 二世의 달을 胎하는 象이 니 그러므로  益 의 

의 象이  에는 이 에  그 受胎의 任務를 다하여 終하는 것이

다. 라 함  聚함이니 陽 가 部에 聚하여 胎  胎 가 長하는 象

이다. 의 聚함에는 하고 하고 中心에 陽이있고 應하고 하는  가지

가 있 니 하며 치 아니하면 聚치 못하는 것이  心이 從치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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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聚치 못하는 것이  中心의 이 柔弱하면 聚치 못하는 것이  聲

가 一치 아니하여 로 應치 아니하면 聚치 못하는 것이다. 에는 

이 하고 가 하고 九五의 陽이 中하고 六二가 應하므로 陽이 聚하여 

胎 가 長하는 것이다. 臨 에도 이  가지가 있 나 臨의 陽  部에 

있지 아니하므로 浸長하는 象이 고 聚하는 象이 지 못하는 것이다.

는  로 고  辭의「 之終」과 같이 終의 이니 

이 長을 하여 여 고 열매를 맺는 것이 곧 의 이다. 는 母體가 

여 어  終을 하고 二世를 胎하는 象이 므로 로써 을 삼

 것이다.

에는 모든 中에 의 自 法 을 應하여 조 도 어 이 없는 것

 이라 하여 象에 主로 의 象을 取하고 에는 乾 이 처음

로 한 屯 도 모두 의 象을 取한 것이며 의 終하는 에 

의 象을 取한 것도 한 이 에 한 것이다.

사람의 하는 것  의 로  의 에 하여 하는 것

이  사람이 을 享하는 곳을 廟라 하는데 上에 는 이 달에 

하고 있 므로 (이 는 論에 어있다) 上의 달  人間의 廟의 象이 

는 것이  人間에  의 하는 廟를 새로 우는 것  上에  

의 하는 달이 새로 하는 것과 一한 象이다. 에 廟

라 함  乾陽이 體인 달에 하여 二世의 새달로 胎 어 自 이 

의 로 고  달에 한다는 에 하여 上 이 새달에 

하니 이는 사람이 廟를 우고 上 을 거 에 安하는 象과 같다 

하여 달을 象하 를 廟라고 한 것이다.

乾陽이 에 하여 二世의 달로 胎 고 거 에 을  

하는 것  사람이 胎 를 胎하고 上과 의 命의 을 시키  

하여 上 을 享하는 廟를 움과 같 며 上의 廟를 우는 것  

곧 上에게 하고 上을 享하  함이므로 致 享이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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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老  로 어 가 母를 한다는 이  享  에게 하고 受

하고 한다는 이니 이는 모두 上과 과의 命의 을 하는 일

이다. 사람의 는 달에  하여 사람의 하는 는 달에  내  

것이므로 二世의 달의 하는 에 사람의 享하는 를 말하여 사람

과 달의 의 相 하다는 을 한 것이다.

이라 함  을 享함에 쓰 로 定한 이니 이라 함  母가 

二世를 胎育하는 것이 곧 를 로 쓰는 象이라 함이  母體가 

를 한 後에 自 이 消滅하는 것  한 을 에게 하는 象이니 

 終의 로  二世를 胎育하고 있 므로 의 象을 取

한 것이  이는 달이 달을 胎育하고 自 이 消滅 는 象이다. 

의  命  妄의   命과 相 하는 것이니 上經의 妄

과 下經의  로 하여 妄  陽體中의 의 長 함을 

象한 것이   體中에 를 胎育함을 象한 것이다. 의 

의 는 妄의 人 得한 이  의 하는 命  妄의 自 한 

命이다. 妄六三의 는  下 體의 인데 가 體 에 한 

까닭에 이 하여 로 니 이는 이 를 得함이  이 를 

得한 것이 곧 人이 를 得하고 人이 를 하여 灾(災)한 것인데 

는 妄 로부  를 受한 것이므로 下 이 를 受하면 한 

妄의 下 과 같이 自 을 하여 를 胎育하고 自 을 하게 는 

것이니 이가 命의 象이다.  妄에  命을 相 하여 

말한 것  母體가 胎 를 胎育하는 것  二世의 을 하는 인 

에 한 그것이 命이라 함을 하  함이다.

之情   咸 下

가 澤을 하므로 聚의 情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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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五 貞  과 六 로써 乾陽을 受하여 새달을 함이  

라 함  體中에 陽 를 뭉치는 것이 아니라 乾 를 하여 二世의 

달을 胎育한다 함이다. 九五는 廟의 로  달의 胎育 는 이니 

聚 라 함  上 로 命을 하고 下로 母를 하고 그 中間에  

달이 하여 乾彖의 말한 의 六 를 이룬다 함이  體中에 胎育 고 

있 므로 志가 한 것이다.

六二의 乃  彖의 의 이다. 六二는 의 中心 로  거

에 陽 가 뭉쳐  胎 가 胎育 면 이에 를 에게 享하는 로 

定하는 를 지내게 는 것이니 이는 母를 하여 을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姤는 體가 乾陽을 受하여 달의 胎하는 象이  는 二世의 달을 

胎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가 姤에 次하는 것이다.

는 의 四 五 로  洛書의 가 어 自 의 九에 하고  

五 五 로  의 가 어 自 의 에 하니 는 陽 의 終이므

로 에  의 胎 는 象을 取한 까닭에 가 母를 함을 

象하여 를 말하고  의 終하는 이므로 달이 母體의 竅에

 만에 出 함을 象하고 의 달  이  乾陽自 이 곧 

인 까닭에 胎 自 이 곧 乾陽임을 象하여 乃 中을 말한 것이다. 는 

洛書 의 終하는 로  母가 亡하고 二世달의 胎育하는 象이 고 胎中

 에 歷의 象이 있 니 이는 에  이 한다 함을 말함이  

에  二 七 六日만에 胎 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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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

는 長 能의 이  長 能에는 드시 長競 이 있는 것이므로 

에 쓰는 兵 를 하고 사람의 의 여 지 못한 것을 하는 

것이다.

咨는 歎하는 聲이니 口에 屬하고 涕는 目液의 出함이니 目에 屬하고 洟는 

液이니 에 屬하는데 象 로써 보면 口는 이  目  離이  는 

巽 로  口目 는 三女 의 象이다. 의 上 는 에 陽 를 하고 

竅가 上에 開하여 澤聚의 에 澤 下流하는 象이 는데 上六의 竅의 

上開는 上의 口目 의 象이니 그러므로 澤流下 을 咨涕洟의 로

써 象한 것이며 安上이라 함  上에  安定치 못하고 流함을 象한 것

이다.

澤이 에 上한 는 上六이 五陽을 乘하여 上의 目 口의 象이 고 

澤이 에 上한 도 上六에 上의 口目 의 象이 있 니 는 에 乾

陽의 를 하므로 部의 陽 가 目口 를 하여 로 하는 象이 

고 는 에 의 形質을 하므로 部의 液이 口目 를 하여 

로 出하는 象이 는 것이며  의 澤에 胎 의 胚胎하는 象이 있

므로 上六에 의 象을 말한 것이다.

 이 巽의 을 하고 의 下 하는 陽을 하므로 달이 

二世를 胎한 象이 니 益 의 「 」의 象이  그러므로 下經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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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胎宮의 에만 亨의 象이 있는 것이다.

의 始 함에는 下로부  上 하니 의 長이 모두 下로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달의 함을 象하여 이라 하고 彖에는 이 로써 

한다 하니  달의 體를 象함이  달에는 盈 消長이 있는 까닭에 를 

말한 것이다.

 八 의 四維 로  離를 하므로 征의 象이 있 니 이

는 달이 의 離火 로 出하여 을 는다 함을 말함이다.

 에 泰의 交로부  三 六 로 어 있 므로 泰에 拔 가 

있고 그 中間인 에 藉 가 있고 에 中 이 있어 이에 

交의 任務를 다하고 終하는 것이며  乾 로부  까지는 四 六  二

七 六 가 는데 二 七 六 는 사람이 受胎 로부  出 하 까지의 

體의 日 이니 이는 에  달이 하므로 사람의 出 하는 日 로써 

달의 함을 象한 것이다. 自體 에 달의 胎育하여 하는 象이 있 므

로 人이라 한 것이다.

六五의 階는 下에  高로 하는 이니 節 에 以 階가 있는데 節

는 이 終하고 日 이 하면  이 하  始하는 곳이므로 

階의 象이 는 것이  이 가 한 의 하는 始가 므로 달이 

로써 하는 것을 階라고 한 것이다.

九二의 乃  六二의 象과 一한 것이  六四의 亨于 山이

라 함  乾陽이 달의 澤을 岐山에  한다 함이니 山澤  달의 體이

 이는 달의 體가 六四 에  이루어짐을 말한 것이다. 長의 의 달  

隨 上六에  亨于 山하여 가 長하는 것이   六四

에  亨于岐山하여 가 하는 것인데 長의 의 달  이 달

의 始가 므로 隨 上 에 의 長하는 象이있고  五 에  

階하는 것이므로 四 에 의 하는 象이 있는 것이니 隨 上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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澤인 까닭에 山이라 하고 四 는 의 四 인 山이므로  山을 

하여 岐山이라 한 것이다.

八  互歸妹之  上 下  女體受陽 之象也 八  互

歸妹之 泰 上經 體之  一  下經 體受陽 之象也

는 母가 二世의 달을 胎育하는 象이   二世의 달을 하는 

段階에 한 것이니 그러므로 이 에 次하는 것이다.

五 宮에  의 相交하는 胎育의 事 이 에  終하고 胎

宮인 困井 로 어가는 것이다.

雜 에  不 也라하니   終의 로  의 한 것이므로 

가 로 어 自 의 함을 한 것이  에  한  다

시 長 로 돌아 지 아니하고 의 이 그 로 하는 것이므로 

의 한 象이 는  다시 치 아니하는 것이다.

象

의 胚胎하는 이므로 中 의 象이 는 것이니 象에 

「 」 가 있는 것  직 一 이다.

德  德이  는 의 聚함이  高 는 陽 의 高 함이니 이는 

胎 가 中에  長하는 象이  사람이 의 德 로써 以 하는 

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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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乾 終 로  盈 消長의 象이 있 므로 下 의 終인 九三

에 를 말하고 上 의 終인 上六에 消 를 쓰니 盈 는 間의 象이  消

長  間의 象이라 上 는 로  間의 象이 므로 上六에 消長을 

말하여 消不富라하고 下 는 로  間의 象이 므로 九三에는 盈 를 

말하여 이라 한 것이다.  下經咸 로부  六 에 하므로 

上經 六 인 豫  같이 달의 하는 象을 取하여 上六에 冥 이라 하

니 의 冥  長의 의 달의 冥함이  이는 上六의 消不富  一한 

이다.

胎宮 姤 과 困井

姤  母 의 終함이  다음에는 인 이 하는데 母   

는 胎宮 로써 結 고 있 므로 姤 의 다음에 胎宮인 困井

이 次하는 것이  의 胎宮  곧 달이므로 困井  巽 의 이 

火를 하여 長組 로  달의 의 象이니 이는 胎宮  胎 를 

하  하여 드시 長 을 하  때 이다. 

胎宮之 火 自 姤 之乾  此乾 之 也 火歷 七宮而 形 至旣

濟 濟而 火之  乾 之   乾  乾 者 姤 之 者

也

姤  의 象 로 어 乾 이 巽 를 한 것인데 陽의 

受  體의 火가 陽體의 陽 를 受하여 陽 中의 를 

胎育하면  火의 烹 로써 胎 의 體를 하는 것이니 이는 火는 

의 이  는 의 始이라 火가 의 의 이 는 까닭에 

의 의 인 는 陽의 에  는 것이  가 의 의 始

가 는 까닭에 의 는 液中에 싸여 있는 것이며 이가 陽  

火가 하여 胎 를 하는 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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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姤의 乾陽에 는 陽 가 나 고 의 

에 는 火가 하여 胎 를 하는 것이  이 

에 하여 澤 는 澤 困이 고 姤는 井이 

고 澤 는 澤火 이 고  火 이 니 

이는 火는 乾 에  하는 것 로  乾中 이 에 

하여 를 하고 中 이 乾에 하여 火를 하는 

까닭이며 困井 의 胎宮四 는 의 하는 中에 

로 長 로 어 있는 것이다.

母四  胎宮四 의 聯聯 하는 象을 보건  는 乾陽이 澤을 

하고 한 것이므로 乾陽에  가 하여 澤 困이  것이니 困  

下 의 象이  姤는 이 乾陽을 하는 것이므로 乾陽에  가 하

여 井이  것이니 井  를 하여 井을 하고 下 를 上하는 

象이다.

는 의 澤이 乾陽 의 를 受胎하면  에  離火를 하여 

澤火 이  것이니  火相 의 象이   中의 이 乾陽

의 를 胎育하면  에  離火를 하여 火 이  것이니  

中애  火를 烹 하는 象이다.

胎宮  乾 의 二世의 出 하는 곳인데 거 에는 을 製 함에 사람이 

工을 代 하는 象을 取하여 人工 로써 製 하는 井과 의 象을 말하니 

乾  의 의 이   長의 의 인즉 사람이 工을 代

하는 胎宮  의 의 人 이라 의 의  人 의 하는 

이라 하여 胎宮의 井 에 人工製 로써 을 삼  것이니 이는 

工의 한 것을 사람이 人工 로써 代 하여 製 한 後에 人 三

의 가 具 하여 의 이 하는 것이다.

胎宮  이니 胎 가 胎宮에 있는 동안까지는 에 하여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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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胎宮에  出 하는 때로부  始 을 하여 나가면  로 더불

어 相和하는 人 가 하는 것이다.

下經 의 로써 보면 下經  을 主하는데 三 四 中에  咸

母를 하고 그 나 지 三 二 의 中 部에 長 을 하는 胎宮

四 가 있 니 이는 自 에 二四六八 의 五 의 中 에 六宮

이 있는 이므로 胎宮  六宮의 象이 는 것이다.

胎宮의 가 四 로 는 까닭  乾  象 로  九가 고  母象

로  六이 고 九六 母가 相交하여 一 를 하니 이는 九六 五가 

一을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母  의 는 五 一로  하면 六

이  六 四를  母 의 에 맞춰 보면 母의 는 六 가

고 의 는 四 가 니 이 四 가 곧 胎宮四 의 이다.

困 澤

困井 陽 之 也  陽  而 長也

困  澤 에  하여 陽 가 澤을 하고 한 象이  이 陽

를 한 長 이므로 胎宮 가  것이다.

困 는 과 로 어 이 中에 하는 象이   의 象이니 困

 陽 가 澤 에 하므로 陽 의 象이 고 가 澤 의 中에 

하므로 困이라 하니 이는 乾陽의 가 胎하는 象이다. 陽이 에 蔽

고 있어 困하  澤과 의 하는 를 치 아니하니 이는 二

世의 달의 胎하는 象이다. 不信  九二의 陽이 部에  에 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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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宣치 못한다 함이다. 

九五는 胎의 이   嗑 의 滅 滅 이니 가 中에 

함을 象함이다. 九五에는 의 象이 있는데 에는 사람이 에  

하므로 을 하는 象의 에 에게 하여 上 로 上을 하고 

下로 에게 한다는 을 한 것이니 는 人과 의 相 함이  

는 하여 念함이라 九五는  澤이 相 하여 二世의 胎하

는 象이므로 로써 을 하고 로써 上을 하고 함을 말한 것

이다.

九二의 食  飮食 로써 을 하는 象을 말함이니 이는 의 中心에

 胎한 를 함이  亨 라 함  亨  함이  는 念

함이니 이는 二世의 胎하는 의 中心에  과 人이 相和하여 사람이 

에 한다는 을 한 것이다. ( 不信 口乃  = 九二之征凶)

胎宮  달의 胎育의 宮이  困  달의 始 하는 인데 六三  하고 

 乘 하여 命과 이 없 므로 달의 消하는 象이 어 凶한 것

이다.

六三  上 로 한 澤 를 負하니 이는 石에 困한 象이  下로 陽을 乘

하여 陽 를 하니 이는 藜에 據한 象이다.   로 고  

陽이 에 하여 病한 것이니 의 가 사람을 함을 象함이  藜는 旱

로  旱害가 있는 때에 藜가  하는 것이니 六三  陽 를 하

여 澤에 가 없 므로 旱 의 象을 取한 것이다. 澤  女體의 의 

象이  는 妻의 象인데 澤에 陽 가 없어  가 치 못하니 이는 

그妻를 치 못하는 象이다. 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困할 가 

아닌 데에 困하니 이 드시 辱 고 據할 가 아닌 데에 據하니 이 

드시 할지라 이미 辱 고  하여 死 가 至하거니 妻를 그 可히 

함을 得하리  하니 이는 六三에 의 하는 象이 없음을 말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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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揜 의 에 있어 不 한 象이 는 것이다. 사람  하

면 臀이 體軀의 中間에 있고 하면 臀이 에 있는 것이니 姤는 乾陽이 

中에 하는 人의 象이므로 臀이 의 中間에 있고 困  에  한 

이므로 그 을 하  하여 臀의 象을 取하고 胎宮의 胎 는 하는 

것이므로 臀이 에 있는 象을 取한 것이며 困 의 는 六이므로 六

에 臀의 象을 말한 것이다.

株는 과 로 고 는 心 이다.  의 心의 象이 고 

에 陽을 含함 로  의 象이며 六  胎 가 中에  하고 

있 므로 臀이 에 蔽 어 있다고 한 것이  九二의  九五의 이 

모두 의 이다.

는 이 가  隱微함이  谷  가 하여 山間口에 出함이니 

谷  山間에 泉이 始出하는 隱微한곳이  胎宮의 를 象한 것이다.

食  九五의 食과 一하니 困九二에 九五의 命 가 있음을 말

한 것이다.

金車는 의 이니 車는 이므로 車에 의 象을 말한 것이다.

藟는 旱 에 하는 蔓 로  蔓 上 하는 것이니 困  의 澤에 

의 하는 象이있고 上에 하여 九五를 하고 있 므로 旱 에 하는 

藟를 象한 것이다. 臲  隍의 로  의 毁함이   의 로

 의 枝가 하여 없음이니 上六  澤 한 곳이므로 가 毁하고 

이 枝하고 한 象이다. 上六  六三과 함께 陽을 蔽하는 이므로 上六

의 藟는 六三의 藜  같고 上六  臲  六三의 石과 같  것이다. 

그러나 六三  하므로 澤이 涸하여 凶하고 上六  하므로 가 하여 

한 것이다.

困하 를 于 藟하고 于臲 하니 이는 曰하 를 動 하고 하고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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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動 는 困하 를 藟에 함이  는 困하 를 臲 에 함이다

象

澤 는 揜의 이다. 險中에  困하므로 命을 致하여 自己의 志를 

하는 것이 곧 困을 하는 이니 致命  辭의 「盡 至命」의 

이다.

井

井  姤에  하여 이 陽 를 하여 命 를 上하는 象

이  이 陽 를 한 長 이므로 胎宮 가  것이다.

井  困의 反 이  人工 로써 를 하여 澤中의 를 上하는 것인

데 한 가 樹 의 根 로부  가지에 上 하여 樹 을 하는 象이있어 

마치 井 가 사람을 함과 相 하므로 井에 한 上 의 象을 取한 

것이다.

이라 함  人 의 이  이라 함  사람의 移 移 가 있다 함이  

不 井이라 함  사람의 移 移 는 있  井의 는 치 아니하여 모두 

그井을 井 로한다 함이니 이것을 胎宮의 로써 보면 胎宮에 하는 胎

는 者가 出 하고 後者가 하고 하여 그 人  드시 다른 人의 

하는 者이니 이는 하는 象이  胎 는 者가 往하고 後者가 하

고 하  모두 그 胎宮을 胎宮 로 하니 이는 不 井의 象이다. 井 는 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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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의 象이  洛書는 胎宮의 象이다. 洛書東 의 一六  三八  井

의 巽 로  그 가 의 를 치 아니하니 이가 不 井의 

象이  洛書 의 二七火 四九金  胎宮의 의 離火 金 로  그 

가 의 를 하니 이가 의 象이라 그러므로 洛書의 一六三

八  胎宮不 의 象이  二七四九는 胎 往의 象이다.

洛書의 中宮五 는 의 命體로  胎 의 象이다.

澤 에 흐르는 下 는 가 있어 그 에  더 上하지도 아니하고 

더 下하지도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한 井 도 한 가 있어 

치 아니하여도 더 上하지 아니하고 하여도 더 下하지 아니하니 하여

도 더 下하지 아니함  이  치 아니하여도 더 上하지 아니함  

得이다. 井  그 에 固定 어 있 므로 人 에는 往 함이 있  井

에는 往 가 없어 모두 그 井을 井 로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여 上하

 더 함이 없고 사람이 없어  上치 아니하  더 得함이 없고 을 

하여 치 아니하니 得  井의 體이  往 井井  井의 이라 

辭에 「井  그 에 하여 한다」함  井의 體  을 말한 것이다.

至 井 羸其  九二  六의 象을 말함이니 井  命 가 中

로부  出 하는 인데 六에 巽股가 있어 陽을 害하는 象이있고 九二가 

六과 하여 陽의 하는 象이 있 므로 九二의 井 는 下로 하여 

至가 고 下로 至하여 上 치 못하므로 의 象이 고 六의  

의 象인데 巽股가 陽을 害하므로 가 어 치 못하는 象

이 니 辭에  井  井 의 함을 말함이   中에 

命이 없음을 말함이다.

九五는 彖의 不 井의 이  寒  乾의 象이다. 乾  陽이  乾이 

에 하면 陽 가 뭉쳐 있고 그 廓이 寒하여 하는 것이니 이가 乾에 

寒象이 있는 以이  사람의 가 陽 의 뭉쳐 있는 乾象 로  寒한 것

도 한 이 에 한 것이다. 井九五는 姤九五의 乾에  한 것인데 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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泉中에는 陽 가 뭉쳐 있고 가 하는 까닭에 寒泉이  것이니 上六

의  는 九五의 泉의 하고 陽 의 뭉쳐 있음을 말한 것이다.

上六  井 의 하는 에 있어 得하는 곳이며 이라 함  乾

知 始 의 이니 上六에  不 의 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乾 의 象이  것이다.

胎宮四 는 이  火를 하여  것인데 는 下하는 形質의 象

이  火는 上 하는 의 象이다. 이것을 사람의 一 로써 보면 사람

에게도 形質과 의 兩 이 있어 形質  의 象이 고  火의 象

이 니 그러므로 困井의 에는 主로 形質을 하는 象을 말한 것이  

의 火에는 主로 을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이것을 달로써 보

면 困井의 는 달의 이 乾陽의 陽 를 受하여 二世의 을 

하는 象이 고 의 火는 달의 이 乾陽의 火 를 受하여 二

世의 陽 를 하는 象이 는 것이다. 그러나 二世의 달이라 함  사람

과 같이 母體가 를 하여 母體  胎 가 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 이 蛹 하여 蟲 로 飜 함과 같  것이니 胎宮四 는 달의 蛹

飜 하는 宮中 로 어 있는 것이다.

象

上 라 함  樹 에 液의 上 함이니 이가 井 上 하는 象이며 그

러므로 井의 中 가 上 하는 것  中 에 根과 같  組 이 있어 

根이 中 를 吸上함과 같  것이다.

勞는 勞乎 의 이니 井 는 을 勞 한다 함이  相  도움이니 共

로 井을 하여 로 돕는다 함이다. 勞 勸相  家가 을 勞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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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互間에 로 돕게 한다 함이다.

 井함이다. 九三  巽乎 而上 하는 에 있어 泉의 出하는 이

다. 困  九四에 困于金車의 象이 있어 乾陽이 中에 蔽 고 井九三  

困九四의 反 로  乾陽의 가 로 出하는 象이있어 可 이라 

한 것이다.

井의 六 九二의  는 胎宮의 經 의 濁하고 한 象이  九三 六四의 

 는 經 가 하여 胎宮이 淨 하는 象이  九五 上六  胎宮의 한 

象이다.

澤火

 澤 에  하여 中에 火를 하고 陽 가 뭉치는 象이  

이 火를 한 長 이므로 胎宮 가  것이며 三女 長 로  澤이 

있 므로 亨 貞의 四德이 있 니 下經에 四德이 있는 는 직 胎宮의 

一 이므로 에는 二世가 胎 어 世代의 는 象이 있는 것이

다.

 澤中에 火를 하고 火가 하여 相 하는 象이니 이것을 

八 에 의 離에  의 로 하는 象 로써 보면 가 에  秋

로 하여 鳥 의 羽毛가 하여 하는 象이 므로 을 이라 

하니 그러므로 는 의 로 는 것이다 (三女 의 長이라 함

 ( 解  相 ) 長  陽의 象이므로 陽이 體에 하여 長한다는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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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胎宮의 로써 보면 胎宮에는 火가 調和 어 이 하므로 胎

의 一 이 毛가 없이 로 고 직 에 毛髮이 있 니 이는 는 

乾象이  乾  部에 陽 가 뭉치고 廓이 寒하여 金의 象이 는 것이

므로 에는 毛髮이 있는 것이니 이는 는 함을 싫어하는 곳인 까닭이

 그 에 部 로 毛髮이 있는 것  모두 함을 싫어하고 寒함을 必

로 하는 곳이며 人體部 의 寒  井 의 井寒泉의 이다. 動 의 몸

이 毛 에 싸여 있는 것  動 의 胎宮에는 火 가 不 하여 이 

치 못하는 까닭이다.

已日乃 라 함  胎宮의 澤中에 陽의 陽 를 하여 陽 가 뭉쳐  

을 한다 함이다. 澤火의 는 睽  로  모두 火의 象이 

는데 睽는 火上 下하여 火가 不 하므로 睽가 는 것이   上

火下하여 가 火를 滅하고 火가 를 涸하여 火가 相 하므로 이 

는 것이다. 睽  에 모두 二女를 말한 것  三女의 에 中女 女가 

하는 때는 드시 相睽相 하는 이 하는 것이  長女中女가 하

는 때는 家人 이 어 家 가 正하고 和 한 것이다. 

이라 함  가 로부  秋에 移하여 이 한다 함을 말함이

 四 이라 함  秋에 이 한다 함을 말함이다.

命이라 함  命을 하는 일이니 長 에 있어 는 長하는 것

이 命이  의 에 있어 는 하는 것이 命이라 는 에

 한 것인데 의  命을 하는 象이  에  이 

終하고 에  로부  秋하여 次世代로  가 母體 에  하는 

것  命의 는 것이니 그러므로 에 命의 象이 있는 것이다. 

經의 彖辭에 實際人 을 말한 것  직 의   의 武

이다. 는 가 陽의 陽 을 受하여 胎育하는 象이   澤이 

陽의 陽 을 受하여 胎育하는 象이니  에 胎宮의 象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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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하여  에 實際人 이 그 속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武라 함  殷 의 과 周 의 武 의 史實에  나  것이나 한 

에 武의 象이 있 니 이라 함  이니 澤中에 火가 있고 가 火

를 因하여 하고 함이 곧 의 象이  武라 함   武의 이니 離는 

兵의 象이  는 金 의 象 로  兵과 金  모두 武의 이니 이

는 武의 象이다. 乎 而應乎人이라 함  命을 하고 人心에 應한다는 

인데 에 의 命과 사람의 의 象이 있다. 乾彖에 「乾 가 

하여 命을 正한다」하니 이는 이 長 로부  로 하는 秋

節이 면 이 여 어  命과 이 賦한 로 正한다 함이  命과 

이 賦한 로 正하는 것이 곧 의 命을 하고 人의 에 應하

는 것이며  는 로부  秋하여 乾 하여 正 命하는 象이 므

로 乎 而應乎人이라고 한 것이다.

矣哉   下

象에 歷 가 있 니 歷  曆 로   日 의 를 말한 것인데 달

이 하면 曆이 한 는 것이니 胎宮  달의 象이   한

다는 로  에 달의 한다는 이 있 므로 에 歷 를 

말한 것이다.  胎宮二 四 는 閏日의 이니 一 의 正日 는 乾

인 三 六 日이  閏 의 드는 해의 三  日 는 三 八 四日이므

로 三 八 四日에  正日 三 六 을 하면 나 지 二 四日  閏日

가 는 것이며  의 가 모두 三 八 四 로  閏歲의 日  相

하니 이는 三 八 四 中에 母 인 六  三 六  인 胎宮

四  二 四 가 하여 있는 것이  한 正閏日 의 로써 보면 

인 胎宮二 四 는 閏 로 는 것이다. 胎宮中의 胎 는 長 하면 드시 

出 하는 것이  胎 가 出 하고 母가 終하면 거 에는 乾  없

고 二世의 乾 이 새로 나 게 고 乾 에는 胎宮이 없 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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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 正  三 六 만이 있어 이것이 一 의 日 로 는 것이니 그러므

로 에는 閏日없는 曆이 나 는 것이며 이 曆이 달의 하는 象의 

에  나 는 것이다. (  下의 를 하는 것인데 에  曆을 

하여 日 를 豫知하고 있 므로 가 없어  치 아니하는 것이다.)

에는 中四 에 모두 가 있 니 (二 는 已日乃 ) 는 陽 가 

뭉쳐  命의 함이라 이는 의 는 때는 드시 自體의 部

에 陽 가 뭉쳐  한 後에 그  命이 長壽하는 것이  一 

他 에 하여 면 그 命  完 치 못한 것이다.

九五에 人 이 있 니 는 眼에 火 의 하는 動 이라  달의 

에 火 의 하는 象이므로 인 動 의 眼에 火 이 하는 의 

象을 取한 것이  人  形質을 가지고 있  心 이 을 하여 事

을 觀하는 이 있는 것이므로 한 人에 의 象을 말한 것이  

의 火는 의 中心인 九五에  하므로 九五에 人과 象이 있는 것

이다. 는 에  한 것이  履 에  까지가 三 六 이   

그 中間에 가 있는데 履에 履 不咥人이 있고 에 人 이 있고 

에 眈眈이 있 니 履는 달의 하는 象의 이  는 달의 長을 

한 象의 이   달의 는 象의 이라 이 三 에 모두 달과 

人事를 말한 것  履 의 달에는 사람의 의 始하는 象이 있고 의 달

에는 眼 의 象이있고 의 달에는 사람의 形質에  火 의 하는 象이 

있다 하여 달의 長 함을 라  사람의 에도 長 하는 象이 있다 함

을 말한 것이다.

人  그 이 炳하니 이는 九五의 陽 가 스스로 을 함을 象

함 로 炳이라 한 것이  豹  그 이 蔚하니 이는 上六의 이 

陽 를 受하여 彩를 함을 말함인데 는 火 의 함이 없고 마치 

이 日 을 아  彩를 함과 같이 火 을 反 하여 을 하므로 

蔚이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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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이라 함  人  그 心 이 動 의  같아  動 과 같이 

이 毛 로  象인데 人의 心 이 를 하여 賢 로 면 이는 

火의 에 하여 그 毛가 하여 이 어 人間 을 가진 人

이 다 함이다. 이 人  人  모두 달이 하여 로 

어가는 때에 사람에도  豹  과 같  가 일어난다 함을 말

한 것이며 에 사람의 體의 하는 象이 있 므로 上六의 에 

의 象을 말한 것이다.

 三女 이므로 上 에 의 象이 있 니 離는 目의 의 象이  

巽  로  의 嗅 의 象이  는 口味의 象이니 그러므로 上에는 

三女 의 象이 있는 것이며 이 三女 는 한 花의 象 로 어 花의 色  

離의 目 의 象이 고 花의  巽 의 嗅臭의 象이 고 花의  

의 口味의 象이 어 上의 目 口는 花의 色 과 그 象이 相 하니 그

러므로 사람의 이 和한 것  花의 開함이  의 함  花의 함이  

의 毒함  花의 함이다.

六二에 로부  秋하여 陽의 하는 象이 있 므로 執之 黃 之 이

라 하고 九에 한 火가 中에 는 象이 있 므로 

黃 之 이라 하니 八 의 秋의 間에 이 있고   黃 의 象

이  의 胎宮에  火가 하여 胎 를 胎育하는 이 있 므로 이 

兩 에 黃 之 을 말한 것이다.

彖의 已日乃 는 六二의 已日乃 之이다

이라 함  九三의 火의 陽 가 에 宣함이  三  一 二火가 相交

하여 의 로 이  는 火 燥의 로  火는 炎上하는 象이니 

三 라 함  九三에  陽 가 宣하고 火가 하여 胎育 을 한

다 함이다. ( 火相 의 에 九三  火의 이  上六  의 로  

兩 가 相應하는데 에  出하면 火가 相 하여 하므로 兩 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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征凶의 象이 있는 것이다)

九四는 彖의 而 의 이므로 모두 亡의 辭가 있는 것이다. 彖에는 

命이라 하고 九四에는 命이라 하며 下三 는 모두 이라 하고 九四는 

라하고 九五 上六  이라 하니 이는 下 는 로부  秋로 하는 

이므로 羽毛의 하는 을 말하고 九四는 上  秋의 에 移하여 이 

이미 하므로 라하고 九五上六  秋 에 새로운 이 하여 이 하

므로 을 말한 것이다.

는 달의 인 澤이 陽의 陽 를 하고 陽 의 뭉친 에  

을 하는 것이므로 九五에 달의 의 象이 있는 것이다. 九五는 陽

陽 이므로 달의 의 象이 어 人과 를 象하고 上六  이

므로 달의 의 象이 어 가 豹를 象하니 이는 人  離 象의 

人과 같이 日 의 을 象하고 는 形質이 을 受하여 을 함

을 象하며 는 에 火 을 함을 象하고 豹는  相 하  그 形이 

하고 이 한 것이므로 는 달의 을 象하고 豹는 달의 形質의 

을 象한 것이다.

上六의  이 한 것이므로 巽의 廣 寡髮의 象이다. 上六  

인데 거 에 巽의 廣 의 象이 있고 六  巽인데 거 에 의 妾의 象

이 있 니 이는 슨 까닭인가 하면  三女의 長 이  한 胎宮

殖 이라 그 는 火相 하는 이 하고 烹飪하는 이 後하는 것

인데 三女 의 殖   巽股에 한 後에 離를 하여 澤을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上六의  巽股中의 離火宮에  하여 

巽에 廣 의 象이 있는 것이   巽股에 하여 離火宮의 澤을 한 

後에 胎 의 形質이 하여 가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六의 得妾

 澤에  하여 에 妾의 象이 있는 것이다.

上六  달의 이  이라 함  毛가 하고 의 液이 下 하

여 의 하는 象이니 의 는 곧 달이 陽의 뒤로 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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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裏의 이 하여 從 의 裏 이 를 하니 이가 을 꾸는 

의 이  人  의 象이다. 달이 하여 裏 이 를 하면 

가 하여 巽이 니 이가 巽의 廣 의 이  姤 의 巽臀의 象이다.

以從   의 後 得 의 로  달이 陽의 뒤로 어감을 

말함이  從  陽을 라감이니 의 後得主의 이다.

火

 에  하여 에  火 가 하여 上 하는 象이  

이 火를 한 長 이므로 胎宮 가  것이다.

 의 反 이  人工 로써 을 하여 의 相 하는 를 中에 

고 火를 하여 烹 하는 것이니 井과  火의 이  胎宮이 한 

胎 를 하는 火의 宮이므로 井과 로써 胎宮 의 을 삼  것

이다.

 사람의 胎宮에 火烹 이 있 므로 사람의 의 한 달의 속에 

한 火烹 이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는 烹 을 하는 달

의 象이다.

는 離  巽 로 니 이는 目象이  巽  象인데 를 쪼개면 

(장)과 (편) 로 고 目에 을 하면 이 니 그러므로 巽 과 離

火로  에 를 쓰고 彖에는 「  象이라」한 것이다. 辭에 「

에 聖人의 가 四가 있 니 를 하는 者는 그 象을 한다」 하니 

 이라 聖人이 工을 代 하여 火 의 象을 取하여 人하는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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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그것이 곧 이며  「 이라 함  象이라」하니  日 이라는 

이  日 이 곧 象이라 을 象이라고한 것  에 달의 象이 있음을 

한 것이다.

上動 의 體는 가 勝하여 食을 主하는데 직 사람의 體는 火가 

調和 어 있어 不 히 火 를 補給하여야 는 것이므로 사람  主로 火食

을 하니 이가 의 烹飪하는 以이다.

에는 次世代인 가 하는 象이 있 므로 始 인 上 를 享하여 始

 의 命의 을 시키는 것이며  火烹飪의 이  는 

流下하고 火는 炎上하는 것이므로 火를 烹하는 火相 한 는 一上一

下하여 上下 의 을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을 享함에는 

드시 火의 로써 上下하여 하고 受하고 하며  그 火에 人工

로  井 를 하고 人工 로  飮食을 하여 人工 로  에 고 

人工 로  火를 하여 烹飪하면 거 에는 火의  人工의 이 

하여 사람의 이 에게로 라가는 것이니 이가 飮食 로써 을 享하는 

이다. 그러므로 聖人이 火를 烹하여 上 를 享하면 의  

火의 에 하여 上 는 그 火를 烹하여 사람에게 내  聖

人과 賢人의 心 을 하는데 聖人이 上 를 享할 때에는 이 라가고 

上 가 聖賢을 할 때에는 의 인 이 내 는 것이다. 巽而耳目

聰 이라 함  巽  가 下 하여 를 함이  耳目  火의 이

 聰  火의 烹 에 하여 火가 여 어  心 의 聰 이 열리는 

것이라 가 下 하여 의 이 사람에게 하면 사람의 聰 이 열  

聖人도 고 賢人도 다 함이다.

에는 에 象이 있는데 中에 火 를 한 것이 곧 이며 

의 인 의  母體를 하여 그 을 에게 리는 이라 

火의 로  母體의 로써 上 를 享하면 上 는 火를 烹하여 上의 

사람에게 의 을 내  사람들의 心 을 聰  하는 것이니 이가 곧 

의 烹享 이  이는 한 母體의 한 이 그 를 聖賢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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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巽而耳目聰 을 胎宮의 로써 보면 胎 가 胎中에 있을 때에는 耳目이 開

치 아니하여 聰 이 閉하는 것이  母 을 出하면 耳目이 開하여 이 까지 

相 치 못하던 母의 얼굴을 하게 는 것이니 이가 耳目聰 의 象이

다. 長의 의 사람  胎 의 象이  에  胎 가 出 하면 

의 사람이 어 聰 이 열리는 것이  聰 이 열리면 이 까지 相 치 

못하던 始 을 로 하게 는 것이니 이가 胎 가 母 을 나

 母의 얼굴을 上 하는 이다.

六五는 烹飪의 中心이니 黃  의 母體인 의 象이  耳는 

의 象이  金  部에 胎育 는 乾陽의 象이  實  烹飪하는 의 果

實이니 黃의  耳의  金 의 金과 果實의 과 烹飪의 火는 五 의 

象이  五  形에  形의 하는 를 말한 것이라 六五는 胎 의 

出 하는 이  胎 의 出  形에  形의 하는 象이므로 六五에 

五 을 말하여 形에  形한 命의 出 함을 한 것이다. 에는 

四德의 象이 없 나 의 出 하는 로  四德의 가 있 므로 彖辭

에는 六五 의 에 辭의 亨의 를 하여 亨이라 하고  六

五 에 貞을 말하여 하여 亨 貞의 四德이  것이다.

六五에 金 이 있고 上九에 이 있 니  金과 로 고 金  乾

陽의 象이므로  한 의 이다. 金과 이 모두 乾陽의 象인데 

金  自體가 彩를 하므로 陽 의 象이 고  石質로  을 

아  彩를 하므로 달의 象이 니 金  中을 하는 日

의 이며 上九에  의 달이 陽의 을 아  하고 

의 乾 이 節하여 한다 함이다. 金과  한 의 豹  相

하고 聖과 賢  의 人  相 하여 金과 는 人과 聖의 象이 

고 과 豹는  賢의 象이 는 것이다.

九四는 의 中心의 에 있는데 下로 巽股를 應하여 陽이 한 까닭에 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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飪한 飮食을 한 象이 는 것이다. 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德이 薄하면  가 하고 知가 하면  가 하고 이 하면  任

이 重하면 하여 及치 못하는 것이니 그 任을 勝치 못함을 말함이라 하니 

이라 함  德知 의 다는 이  不及矣라 함  德知 이 어  

任에 勝及치 못한다 함이다. 不及  곧 吝의 吝이다.

胎宮의 事 이 에  終하고 胎 의 을 象하는 七宮 로 어

가는 것이다.

象

 胎宮에  사람의 出 하는 이므로 사람이 世上에 出하여 三 의 

를 正하고 命을 受하여 凝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는 의 止한다는 이   의 과 같이 陽이 體에 하

는 것이  는 雷 不相 의 로  雷 相薄의 이다. 라 함  

가 巽股에 하여 하는 象이  라 함   巽股가 相 치 아

니하고 이 陽에 한다 함이다.

否는 否이  以從貴는 上六의 以從貴의 이니 出否는 이 

否閉의 속에  出하여 乾陽의 를 從하여 受胎함이다. 得妾以其 라 함

 가 澤中에 하여 次世代의 로 다 함이다.

九二의 實  六五의 以 實과 相 하니 六五가 九二의 陽을 應하여 中

의 實을 삼는 까닭에 九二에 實이 있는 것이며 胎宮 는 象을 取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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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陽의 에 實의 象을 取한 것이다.

仇는 六의 象이니 를 仇라 한다. 胎宮 의 巽股에는 陽이 에 하는 

象이 있 므로 井九二에는 의 象이 있고 九二에는 仇 의 象

이 있는데 井九二는 上에 應함이 없 므로 라하고 九二는 上에 得中

한 應이 있 므로 終 라 한 것이다.

九三  烹飪의 에 있 므로 火가 하여 한다 한 것이며 耳는 

象이니 中의 火相 이 곧 耳 이다. 火는 下에  炎하고 가 

中에  함 로 그 陽의 義를 한다고 한 것이다. 雉는 離火의 象이

 는 屯九五의 로  의 象이니 雉 는 火烹飪의 象을 말함이

다.

重雷

 益의 에 하여 胎育 는 것이므로 에도 의 象이

있고 에도 의 象이있다.   의 象이다.

 三 로는 다만 의 象이 고 있 나 上 下 의 上下 로 는 

때는 의 動 하는 象이 어 乾陽 로부  달에 下 하는 의 象이 

니 그러므로 에는 雷動과 姙 의 두 가지 이 있어 間의 雷動

 한 의 體에 를 하는 交 動이며  八

에 動 者 乎雷의 에 하는 것도 한 雷의 動 하는 을 말

한 것이다. (액액)  人九五의 咷而後 로  歸妹

의 象이 어 의 하는 象이  彖과 九 에 히 後 를 쓴 것  後

의 을 한 것이다.  의 象이   의 象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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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澤의 함을 말함이  ( 象 人象此 人 自  

也)  에 澤이 있는 것   슨까닭인가 하면  과 宮하

여 果의 속에 가 하고 가 하여 反 하면 이 는 것이

니 也者章에 也者 妙 而 者也라 한  이는 乾 의 이 六 를 

하여 을 하는 象인데 八 에는 出乎 하여 이 하

고 乎 하여 이 實하고 乎 하여 이 하니 妙  

出乎 이   乎  乎 이다.  을 하고 하

고 하는 始終인데 의 에  의 로 함에는 드시 가 東

로부  로 돌아가  澤과 하여 形質을 하여 하고 澤中의 

가 反 하여 果로 어 形質을 하여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 속에는 드시 澤이 있는 것이다. 이 를 八 로써 보면 乾

의 陽 인 東 이 東의 를 含하고 東 의 巽股를 하면  終

하고 는 巽股를 하여 의 離火宮에 하여 澤을 하며 가 

澤을 하면 象이 어 中에  育 고 가 反 하여 童의 

이 니 童  一世의 을 한 二世의 始가 며 이것이 의 

終 始의 象이  가 의 로 는 以이다.

을 달로써 보면  胎宮中에  의 자라는 象이  澤  달의 

이니 가 달의 胎中에  자라는 것이 곧  澤의 相 함이

다.  이  를 象함이니 이는 九五의 과 相 하여 말함

이   雌雄相和하는 聲이니 이는 口를 象함이며 ( 의 象

이 彖辭  九 辭가 一한 것  九가 의 象이 는 까닭이다)  

里라 함  의 을 象함이니 自 는 에 하고 廣의 과 

橫을 모두 의 로하면 그 이 이니 그러므로 을 里라 

한 것이며 이는 가  上下 體에 가 하는 象이 고 있 므

로 上下 를 모두 인 로하여 한 것이다.  陽 의 下

하여 雷로 한 것이라 陽 中의 가 에 하면 의 

이 雷動 을 受하여 姙 하는 것이니 이가 響 里의 象이다 不

(시)  辭에만 있고 彖辭에는 없 니 이는 彖辭의 出可以守宗廟  



震

- 427 -

以 主의 속에 不 의 이 含 어 있는 것이다 (  以直 하

는 이니 乾陽의 의 象이  懼는 함이다.  의 象이  는 

의 象이니 乾陽의 인 가 에  하면 가 受하여 한다 

함이다) 

는 이   이니 이라 함  로써 인 과 秬를 하

여 를 釀 하여 에게 한다는 이라 에 을 하는 일과 

을 하는 일  命의 을 하는 一한 일이므로 의 하는 

에 上을 하는 象이 있는 것이며   也者妙 而 의 

로  의 出 과 澤의 과 童의  모두 乾 의 의 

이므로 乾 의 象을 하  하여 과 宗廟 의 象을 말한 것이

다.

六二는 를 하고 있는 달의 의 인데 이 陽을 乘한 象이 어 

스스로 하므로 달의 을 한 것이니 貝라 함  貝의 珠胎는 

盈  珠胎亦  貝者 珠胎之 也 以乘  之象也 七日

 달의 의 象이다. 달의 인 澤  殖 에 盈 하는 가 있

므로 지 에는 비록 달의 을 하고 있 나 가 하면 스스로 

得하게 는 것이며 이가 勿 七日得의 이다.(貝는 兩殼의 形中에 陽

이 하고 있음을 象함이다.)

六五의  彖의 不 의 이니 가 드시 하여 달의 을 

得함을 말함이  事라 함  함이 있다 함이니 의 中心에  하

 그것이 의 中心에  어 七日을 得하는 機가 있다 함을 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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胎宮  의 여 는 달을 胎育하는 곳이  의 달  가 여 어  

組 는 것인데 는 가 澤을 하면  反 하여 이 어 여

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 胎宮에 次하는 것이다.

以後는 七宮 로  胎宮에  二世의 달의 長 하는 宮이 는데 

乾  이미 終하여 이 고 八 의 六 의 를 하는 것이

다. 胎宮以 의 五宮  母體로 본 의 여 는 달의 胎의 象이  

七宮  胎 로 본 의 여 는 달의 胎의 象이다.

     = 動 者 乎雷

漸歸妹   = 橈 者 乎        = 

豊旅     = 燥 者 乎火       = 

巽      = 者 乎澤

節     = 潤 者 潤乎        = 

中  = 終 始 者 盛乎  = 

旣濟 濟 = 能  旣

의 中 三 三陽의 陽調和   八 가 모두 七宮에  

巽 를 中心 로하여 一 에 集하니 이는 胎 의 하는 宮인 까닭이  

二世의 달  여 에  하는 것이다.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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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의 象이다. 과 懼는 受動하여 스스로 함이  修  省  

飭하여 스스로 察 함이니 사람  의 함을 알아야 한다 함이다.

는 과 로 어  象이  는 乎巽의 巽象이니 八 는 

이 東에  로 하여 를 하는 것이므로 가 하여 東 의 

巽에 하는 것이 곧 이다.

는 死하여 다시 함이  는 雷의 滅함을 象한 것이다. 六三이 上

下 의 雷의 에 있 므로 라 한 것이다. 二 는, 上의 는 

雷의 이  下의  姙 의 이니 이는 辭의 上 의 는 雷이

 下 의  姙 임과 같  것이다.

泥는 가 를 和함이니 泥는 가 의  하여 있  

이 없다 함이다.

索  雷의 往 相交함이니 六 의 一索 再索 三索의 索이  索索  陽絪

의 象이다. 矍  鳥가 하고자 하여 左右를 함이니 矍矍  

가 에  出하 는 象이다. 索索의 上  雷의 이  不于其 의 

下  姙 의 이다. 其  上六의 이  其  陽의 이니 곧 

이다. 之 과 之  上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 

하여 하는 것이니 이가 곧 不于其 于其 이다. 姻  가 上

六에  相 하면 陽 의 宣함이 있다 함이다.

重山

 가 胎宮에  育하면  反 하여 胎 로 는 象이니 胎 는 

한 의 果의 象이다.  上의 一陽이 山 로 어 을 하고 

二 이 下體로 어 兩 을 하고 있 니 이것  山의 象인데 山  上峰

로부  하여  峰을 이루고 그峰이  하여 다시 峰을 이루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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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山의 하는 象이니 이는 山이 止하면  한 함이라 그러므로 

에는 止 止하고 하는 象이 있는 것이  果가 할 때에 하고 

여  때에 여 고 하는 것도 한 止 의 象이다. 에 終 始의 象

이 있는 것  果를 因함이니 의 枝는 滅이있어 한 者가 死하고 長

한 者가 消하고 하  직 果는 世 하여 그치지 아니하고 지 의 하

는 果는 開闢 부  하는 者이니 이는 의  久不已하고 

도 上 의 一陽이 을 한 象이 는 까닭에 果는 終 始하면  

히 世 하는 것이다.

는 果의 이니 長의 에 二 는 아직 하므로 咸

가 모두 를 쓴 것이며 이 하면 을 終하고 을 始하고 하

는 果가 는 것이다.

山  의 體로  그 이 止하여 背의 을 하고 있다. 사람 一

의 上下 後의 背中에   로 動하  직 背는 止하

여 로 動치 못하니 象의 三 一藏의 로써 보면  三 의 

이  背는 一藏의 이다. 人 部의 主 官  모두 背에 着하여 

一 의 를 主 하여 止 止  動 不 其 하는 것이니  

背의 을 하므로 止 하여 의 終 始하는 을 하고 

있는 것이며 其 이라 함   달의 體가 고 上의 一陽이 을 

하여 로 더불어 一 一陽하여 을 하고 있음을 말함이다.

上下 應不相 라 함  上下에 과  陽과 陽이 로 하면  相 치 

아니한다 함이다. 八 는 모두 陽의 相 가 없는데 직 에만 應

不 의 象을 말한 것  乾  陽 과 을 함이니  陽

로 어 있는 것이  雷 火澤  모두 動하고 있어 로 應 하는 機가 

있는 것이로  로 山  止하여 動치 아니하므로 應하여 相 치 아니

한다 함이다. 그러나 이 應不相 가 로 胎宮의 不 其 不 其人의 

가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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胎宮의 胎 는 澤中에 止하여 自한 動이 없고 로 하  그 

을 私 치 못하니 이가 그 을 치 못함이다.  宮中 로  澤의 

象이니 胎 가 澤中에  育하고 있는 것이 곧 其 의 象이  其人이

라 함  과 함께 사람의 形質을 이루고 있는 澤을 象함이라 胎 가 

澤中에 하고 있  그것이 사람의 形質임을 치 못하니 이가 그 

을 하  그 人을 치 못함이다. 胎 인  自 도 私 치 못하고 

澤의 人임도 치 못하면  가 로 體하여 長 하고 있 니 이는 

人 의 가 아니라 이 에  妙 하고 에  하고 하는 

에 하여 하고 있는 것이다.

六五는 의 中心 로  의 妙 而 의 이므로 의 象이 있

는 것이니 라 함   의 과 의 의 로  곧 의 體

의 하는 이다.

長의 에는 가 하여 를 치 못하 는데 七宮  長의 

의 의 에 하여 가 胎宮에  形質을 하니 形質  곧 山

澤이며 乾 母의  을 妙하게 하여 그 形質을 하고 二 를 

여 게 하여 의 과 의 을 하게 하니 이가 의 

이다.

九三  의 中心一陽의 로  上下 應의 에 있 므로 其 이라 

한 것이다.  陽의 이   과 寅 로 어   日終

의 로  를 象함이  寅  東 陽 의 上出하는 로  을 象함

이니 其 이라 함  九三의 을 中心 로하여 과 가 하고 있다 

함이다. 薰  炎炎히 灼함이  心  體中을 出 하는 陽 이니 九三  

相 하는 의 重 中에  하는 陽이 있어 의 中心의 薰灼하는 

象이 고 의 中心에 薰灼하는 이 있 므로 그 가 宣出하여 山이 

는 것이며  달의 體이므로 달의 中心에도 한 中과 같이 薰灼하

는 이 있어 陽 를 宣出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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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胎宮에 胎 는 의 象이   가 反 하여 人 이 는 

象이니 그러므로 이 에 次하는 것인데  이므로 달에  

이 二世를 한 것이 아니라  이 二世로 는 象을 말한 것

이다.

象

兼山이라 함  山의 重 함이니 山   그 자리에 止하여 하지도 아

니하고 하지도 아니하므로 兼의 象이  것이다. 山   그 자리에 

止하여 의 의 을 이루고 있음과 같이 사람도  그 자리가 있어 

의 자리에 는 의 를 하고 의 자리에 는 의 를 

하고 官 의 자리에 는 官 의 를 하고 人 의 자리에 는 人 의 

를 하여 그 職을 守하는 것이니 이가 想이 그 를 出치 아니함

이다.

 瓜가 蔓에 함이니 의 果蓏의 象이다. 辭에 安 乎仁이라 

果가 結하여 仁이 한 것이 곧 의 象이  이가 始하여 의 

의 主가 는 것이다.

의 諸 는 의 形 組 을 人 로써 象한 것이니 그러므로 人 의 

組  咸  같이 拇 二  三股 四心 五  上 로 어 있는데 의 

組   二  三心 四  五  上 로 어(六四의  自己自 이

다) 咸보다 股의 가 없고 의 가 더 있 니 股는 一定한 에 한 

後에 하는 것이므로 의 構 에 股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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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臨上의 臨 復五의 復과 같이 를 하는 果實이므로 의 組

에는 그것을 終하는 이 있는 것이다.

漸 山

漸  歸妹  宮하여 日 의 形한 雷 山澤의 陽相交하는 

로  陽과 巽 이 相交하여 陽의 主 九三과 巽 의 主 六四가 三四

의 人 에  相 하므로 女 姻의 象이 는 것이  八 의 「橈

者 橈乎 」의 巽에 하니 橈라 함  의 棟橈  같이 가 

하여 巽股의 中에 하는 象이므로 漸 에는 가 巽股中에 

하여 胎 는 象이 있어 辭에 育의 辭가 있는 것이다.

의 相交함에는 陽 가 下 는 것이므로 象에 의 象이 없  

한 의 로써 하는 것이니 交의 泰가 로 고 의 

益이 로 고 女歸의 漸이 浸漸의 로 고 한 것이 모두 그러한 것

이다.

에는 의 秩 가 있 므로 否 의 속에는 互 山漸이 있어 

山 의 로 니 이가 곧 의 秩 이며 山漸  의 中間인 

人 하는 의 秩 로 니 그러므로 의 浸漸하는 과 秩 의 漸 하는 

을 取하여 을 漸이라 한 것이다.

山 의 上下秩 는 聚 應 久 正 의 四情의 로 는데 

間의 과 山  應과 久의 情이 니 應  咸 의 의 이  

久는 의 久의 이라 그러므로 漸 에 의  漸 하는 

久의 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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漸之 이라 함  之는 가 上에 出하여 枝 이 益 하여 上 한다는 

이므로 之  의 漸長함을 말함이니 漸 가 山上에 이있어 의 

漸長하는 象이 므로 之 이라 한 것이다. (中四 가 모두 陽이 陽 에 

있고 이 에 있어 以正의 象이 므로 正 이라 한 것이다)

六 에는 모두 의 象을 取하니  鳥로  의 寒 를 隨하여 移

動하고 로부  高 에 이르 까지 치 아니하는 데가 없고   

의 義를 重하여 和 의 象이 고 그 飛 함이 히 하여 

秩 가 있 니 漸 는 가 浸漸하고 女의 姻에 가 있고 가 

秩 를 重하고 하는 象이 있 므로 의 象을 取한 것인데 거 에  한

가지 가 있 니 漸  胎 의 胎 는 象이라 에 의 

의 이 長 하면 에는 飜 하여 飛鳥의 象이 는 것인데 漸에

는 飜 하는 飛鳥를 胎하는 象이 있 므로 隨 往 하는 鳥인 

을 取하여 雌雄相交하는 을 말한 것이다.

의 漸 하는 는 磐陸 陸의 로 니 이는 人 하는 山의 

域을 말함이며 六三의 陸  海陸이라는 陸이  上九의 陸(규)  가 

하여 의 强 한 高燥의 라는 이다.

九五는 陽 이로  女 인 까닭에 의 象이 고 陽 가 없는 까닭에 

胎치 못하는 象이나 八 에 山이 를 하고 있 므로 動不

의 象이 어 마침내 가 자라는 것이며 之勝이라 함  之는 의 

長 한다는 이라 六五는 의 胎 는 中心이므로 의 長 함을 

勝할 이가 없어  마침내 를 胎한다 함이다.

六四는 彖의 得 往 이니 巽 이 陽을 受하는 이  上 巽의 

六四는 中에  달의 하는 이며 以巽  觀 의 의 이니 

女가 姻하여 을 胎하는 것  이므로 女歸 의 巽 에 를 

말한 것이  한 달에 이 한다는 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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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三  陽이 六四의 巽股를 하므로 陽 의 象이 어 征不復이라 한 

것이  陽이 하여 一 一陽하는 를 한 까닭에 不育이라 한 것이

다 復  의 反이  群  의 象이  離는 兩者가 함이  는 

女의 相交함이다.

 胎 의 象이  漸  女가 嫁하여 二世를 胎하는 象이니 그

러므로 漸이 에 次하는 것이다.

象

는 이 山에 根着하는 象이다. 賢과 이 모두 仁의 象인데 賢이라 함

 仁 로써 自體를 修함을 말함이  이라 함  仁 로써 世에 함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德에는 賢을 말하고 俗에는 을 말한 것이다.

賢德  山을 象하고 俗  의 長함을 象한 것인데 漸의 에 長

의 象이 있는 것  이것을  漸 로써 比 하여 보건  는 長 로

 巽 上에 果가 있 니 이는 이 長하여 次世代의 果를 結하는 象

이  漸  로  果上에 巽 이 있 니 이는 果가 하고 거 에

 次世代의 이 하는 象이다. 漸  長 이므로 果實의 仁을 말하

지 아니하고 仁의 인 賢과 을 말한 것이다.

 涯이니 秩 인 山 의 닥에는 드시 가 있는 것이

므로 山下에는 가 있어 六에 을 말한 것이다. 는 中에 있는 

이니 漸의 巽이 을 하므로 六에 를 말한 것이  이는 

六의  一한 이다. 는 中에 있  之 의 이므로 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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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부  에 宣하여 의 象이  것이다.

磐  게 펴진 石이다.

陸  高 한 이다. 九三  이 巽股에 한 것인데 六에 其

者漸이라 함  漸九三의 征不復의 象을 말함이다.

辭에는 寇라하고 象에는 寇 相保也라 함  上六 辭에 

寇라하고 象에 寇上下 也라 함과 그 辭가 相 하니 寇라 

함  의 陽함을 함인데 寇라 함  를 하여  寇를 함

을 말함이니 六五의 以巽과 漸六四의 以巽이 모두 이므로 漸九

三의 相保  上九의 上下 의 이 한 모두 이다.

六四는 山上 의 이므로 漸于 이라 한 것이다. 桷  과 角 로 고 

角  上에  이 盛하여 陽의 한 者이니 九三의 의 陽이 中

에 한 것이 곧 角이니 得桷  六四의 이 陽을 得함을 말함이다.

羽는 의 飛함이 秩 가 있음을 象함이  는 兩 의 로  陽의 義

를 象함이니 漸  山의 自 秩 이므로 그 飛함이 秩 가 있어 陽이 

和 한다 하여 其羽可 라 한 것이다.

歸妹 雷澤

歸妹者 之  乃 之組 也 隨 之 育也

歸妹는 漸과 하여 日 의 形한 雷 山澤의 陽相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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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陽과 이 相交하여 陽의 主  九四  의 主  六三이 人

에  相 하므로 女 姻의 象이 는 것이다. 歸妹는 女가 長

에게 歸하여 泰六五의 乙歸妹  같이 달이 陽 을 受하는 象이 므로 

을 歸妹라 한 것이  女를 에  歸妹시킨 것  女의 得主의 象

이 어 달이 陽에게로 歸함과 같 니 그러므로 歸妹에 의 象이 

있는 것이다.

之 義는 家人과 歸妹에 있는데 陽이 中에 하여 하여 義가 和

하고 하는 때에 의 義가 는 것이니 歸妹는 로  女를 

에게 歸嫁시  의 組 의 象이 므로(六五 ) 의 義라 한 것이

다. 

女相交의 象이 없 므로 四 는 不交가 고  하면 하고 

하면 치 못하는 것인데 歸妹는 上下 의 가 모두 이 陽을 乘하

여 하므로 이 치 못하는 것이다. 의 는 모두  澤

로써 構 어 한 것인데 歸妹는 의 이므로 의 象이 

니 人 의 咷而後 는 사람의 인 歸妹 를 말함이다. 八

의 四維 는 泰   인데 모두 歸妹를 互하니 歸妹는 의 속에 

日 의 이 하여 달의 가 하는 象이  이 四維 가 모두 歸妹를 

互한 것  八 는 長의 을 象한 것인데 長의 의 의 속

에  의 로 어가는 의 달의 가 한다 함을 象한 것이다.

이라 함  이 을 受하여 한다는 이니  一日中에는 

에 하고 一 中에는 에 하는 것이라 歸妹의 는 日 이   

日出 이므로 로부  하여 그 中間에 가 있고 秋로부  하여 그 

中間에 冬이 있 니  冬  의 치 아니하는 이므로 不 이라 

한 것이다. 는 日의 終함이  冬  歲의 終함이니 그러므로 下  는 

終의 象이 는 것이며 는 日의 始이   歲의 始이므로 上  始

의 象이 는 것인데 歸妹는 嫁의 로  사람의 象이 고  의 主

六三과 의 主 九四가 모두 사람의 로  거 에 終 始의 象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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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歸妹를 사람의 終始라 한 것이다. 이 終始의 를 六 의 象 로써 

보면 六 의 함  에  始하고 에  終하는데 歸妹는 下 의 人

에  終하고 上 의 人 에  始하므로 한 人의 終始의 象이 는 것

이다. (人之終始는 九二 이니 人之辭也)

終始의 象을 로써 보면 乾 로부  歸妹까지는 五 이  五  

로  陽의 의 이라 乾에  이 終始하여 日 의 終始하는 

象이 있고 歸妹가 한 乾 이 相 하여 달이 陽 을 는 象 로

 로부  하여 終始하는 象이 있 니 이는 곧 달의 終始하는 象 로

 의 長하는 달이 終하고 의 하는 달이 始하는 것이며 六

四 中에는 歸妹 에 後 의 달의 終始하는 象이 나타나고 있 므로 六

五 에 과 을 말한 것이다.

사람  달에  하여 사람과 달의 가 相 하므로 달의 終始는 한 

사람의 終始가 는 것이며 女體가 體로 五 歲에 經의 함이 終하는 

것도 한 의 五 에  사람이 終始하는 에 한 것이니 그러므로 

雜 에는 歸妹는 女의 終함이라 한 것이다.

六五에 乙歸妹의 象이 있고 九  九二에는 履 의 跛能履眇能 의 象

이 있다. 乙歸妹는 泰 의 乾陽이 하고 이 後하여 달의 後得主하

는 象이니 이는 歸妹의 六五  九二의 象 로  九二의 陽이 하고 六五

의 이 後하므로 달의 後得主의 象이 어 의 象이 있는 것이  跛

能履眇能 는 履 의 六三의 이 하고 乾陽이 後하여 달의 迷의 象

이니 ( =동 ) 이는 歸妹의 下 의 象 로  이 하고 陽이 

後하므로 달의 迷의 象이 어 跛  眇의 象이 있는 것이다. 歸妹는 六

五  九二 로써 보면 後得主의 象이 고 上下 로써 보면 迷의 象이 

니 이는 歸妹가 달의 하는 에 있 므로 迷  後得主의 

兩象이 있는 것이다.

는 乾 의 한 것 로  乾의 上 이 缺한 의 象이니 달의 을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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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其 의 는 乾 과 를 한 澤履의 달이  其 의 는 

妹巽 의 에 하여 巽  妹를 한 澤中 의 달이니 履의 달  

의 에 한 달이  中 의 달  의 의 로 어가  

하여 中宮에  하는 달이   乾陽의 具 한 象이니 이는 의 

의 履의 달  의 의 中 의 달의 한 것만 같지 못하다 함이  

歸妹는 胎宮에  二世의 달의 胎 는 이므로 歸妹에 의 달

을 比 하여 말한 것이다. 를 巽이라 하는 것  九에 歸妹以 以 也

라하니  雷 의 이라 를 에 歸嫁시  雷 이 는 것이므로 

는 巽의 象이 는 것이다.

歸妹는 八 의 巽에 하므로 上 이 妹를 함에는 드시 巽

中에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九에 歸妹하 를 巽 로써 하는 象이 있

는 것이다. 跛能履眇能 는 履  六三의 象인데 履  歸妹를 比 하건  

履는 澤이 乾陽을 應하고 을 受하는 것이므로 中을 하는 달이 

 것이  歸妹는 澤이 乾陽中의 에 歸하는데 七宮에는 乾이 終

하고 이 始하는 것이므로 이는 이 終하고 이 始하는 象이며 

履는 달의 始 하는 象이므로 六三의 에 眇能 跛能履의 象이 있고 歸

妹는 已 한 달에  二世의 달이 하는 것이므로 陽 에 의 象이 

있어 九의 陽에 이 있어 跛能履가 고 九二의 陽에 이 있어 眇

能 가  것이다.

漸  가 嫁하여 二世의 胎 는 象이  歸妹는 胎 는 의 象

이니 그러므로 歸妹가 漸에 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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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

終  그 終을 久히 하여 치 아니함이  知 는 이 하면 한다 

함을 知함이니 이는 歸妹에 달의 蔽하는 象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는 를 한다 함이다. 九四는 의 始 하는 이니 一日로는 

에  하는 사이이  一 로는 秋에  하는 사이이므로 아직 이 

치 아니하여 姻의 象이 없는 것이다. 歸 라 함  歸하는 가 

하  한 그 가 있다 함이니 이는 를 待하여 함을 말함이다.

上六  歸妹의 終 이므로 女之終이 는 것이다. 女는 에 歸하는 

妹이  士는 人한 이며  竹 로  의 竹의 象이  羊  

妹의 象이다. 女 實이라 함  妹가 士를 하  에 果實이 

없다 함이니 이는 의 殖이 終함이  士 羊 이라 함  이 를 

하  에 經 이 없다 함이니 이는 의 殖이 終함이다.

象에 女 의 象만을 말하여 이라 한 것  歸妹는 女歸 이  上

六이 이므로 女의 陽하는 象만을 取하여 에 實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歸妹者 八 之四維 之互也 歸妹 四正 之互 乃 火旣濟也 四維

之中 四正 火 此 之間日 也 四維 之互 雷澤(乾 )之

歸妹 四正火 之互 火( 火相 之 )之旣濟 此乃 八 者 乾

相交 而因胎宮 火 之  日 之象也

歸妹는 互旣濟이니 上 下 陽 陽相交而 胎 之形之象也 歸

妹 濟二 以胎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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豊 雷火

豊  雷火의 이니 雷에는 炎上하는 火가 上 이 로 하면  下

하여 雷로 는 象이 있는데 豐 는 重離 의 上 이 로 하여 上

의 火가 下 하면  雷火로  象이니 이는 下 하는 火의 가 離火

宮에 하는 象이다. 火가 下 하여 離火宮에 하는 것  陽의 속

의 가 달의 에 하는 것이  가 離火宮에 함에는 드시 

雷電雨下의 이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豊에 雷電雨下의 이 있

며 雷電雨下의 을 人事로써 보면 體의 陽 가 體의 宮에 하

는 象이다.

豊旅는 八 의 燥 者 乎火의 離에 하므로 日 의 下 하는 

豊에는 日中의 象이 있고 燥   日 이 下를 하는 象이 며 

之는 乾陽이 달의 에 하여 하는 象이다.

豊에는 日 이 下 하여 日中하는 象이 있는데 그 日 이 달의 의 속

에 하므로 의 象이 니 이는 日이 中하여 하고 달이 盈하여 食하

는 象이다. 의 盈 도 로 더불어 消하고 하고 하므로 乾陽이 달에 

하여 달이 할 때에는 달  사람의 의 인 까닭에 사람도 終

하고 始하고 하는 가 있는 것이니 이가 况 人乎의 이  사람이 終

하고 始하고 할 때에는 사람이 死하여 이 도 하고 이 사람

로 하 도하여 달에  의 이 하는 것이니 이가 況

乎의 이다.

豊에 上 離의 上 陽이 로 하는 象을 取한 것  슨 까닭인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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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火가 하는 때에는  炎上하는 火가 下 하여 雷로 는 것이  가 

하는 때에는 流下하는 가 上 하여 澤 로 는 것이라 六 에  炎

上하는 重離火가 下 하는 象  직 豐 이  流下하는 重 가 上 하

는 것  직 節 이니 그러므로 豊과 節에 火의 하는 象이있고 이 

火의 로써 胎 를 育하는 것이니 이 胎 는 곤 의 달이

다.

豊 는 豆 이니 飮食 의 豊滿하다는 이다. 離火宮이 雷電雨下하는 陽

를 受하는 것  豆 에 豊滿한 飮食을 盛함과 같 므로 豊 를 쓴 

것이  乾陽이 한 것이므로 乾의 를 象하여 豊  하다고 한 것이

다.

辭에 仰以觀  俯以察  知 之  始反終 知死 之  

   知 之情狀이라 하니 日 이 하여 를 

하는 의 는 豐 의 의 消 함이  始하고 終하고 하는 死 의 

 豐 의 사람의 消 함이  과 의 하는 의 情狀  豐 의 

의 消 함이니 이는 사람과 의 消 함이 모두 日 의 을 因하

여 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의 이 長의 로 할 때에 에 下濟 上 하여  

  人 의 盈의 象이 있고 長의 이 의 로 할 때에 

豐 에 日中  盈 食하여 人 의 盈 의 象이 있 니 이는 

의 하는 때에는 드시 의 가 있고 의 를 因하여 사

람과 에도 가 하는 까닭이다.

六五는 의 日中의 이  하는 이며 章  雷電의 而章함이니 

章이라 함  이 하고 雷電 에 하여 이 陽 를 受한다 함

이다.

豊의 日 食  上六의 陽이 로 한 象 로  上六에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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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이 있 니 그러므로 豊上六의 際翔  上六의 于 의 이  

豊上六의 自藏  上六의 後 于 의 이다.  豊九四에는 其 主의 

象이 있 니 六四의 이 陽을 得하여 豊九四가  것이므로 여 에 

한 豊과 의 關聯 을 말한 것이다. 豊의 는 家人의 家

 같이 乾陽의 殖 인데 上六이 하여 家人의 에 치 아니하므

로 蔀其家 闃其 人이  것이다.

中諸 의 豊其蔀 豊其  豊其  上六의 이 陽 을 蔽함을 말함이

 日中  日中 는 六五에 日中의 象이 있어 日中의 日 이 下를 

하고 있  下는 陽 이 蔽 어 하고 있음을 말함이니 이는 豐

에 乾陽의 이 中에 하는 象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歸妹는 胎 는 의 象이  豊  의 인 가 陽에  下 하여 

달의 離火宮에 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豊이 歸妹에 次하는 것이다.

象

雷 電 의 이므로 의 象을 取하여 致 하는 을 말한 것이

다.

豊에는 陽이 中에 하여 受胎 는 象이 있 므로 中하는 의 

象과 相 하는 것이니 九의 其 主는 九四의 其 主  相應하는데 

九四는 의 六四가 陽을 受하여 한 것이므로 其 主의 象이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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蔀는  部로 고 部는 辰의 함이니 蔀라 함  을 蔽한 것

로  의 을 蔽한 象이며 諸 中에 二四上에 蔀가 있는 것  二

四上이 모두 로  을 蔽하는 象이 있는 까닭이다.

日中이라 함  六五 의 象이니 中 의 二三四에 모두 日中의 象이 있는 

것  六五의 日中 이 하는 것이  이가 彖에 말한 宜 下이다 

는 이   中에 하여 陽 을 揚하는 것이니 豊  盈

의 象이 있는 日 이므로 諸 에 한 辰 體의 象을 말한 

것이다.

는 雨의 下함이   의 함이다. 九三  雷電 至 의 雷電相際

에 있어 雷雨의 하는 象이므로 雨下  의 象이 는 것이  豊其

日中 이라 함  雷電이 下로 至하여 를 含 한 陽 를 體에 

하는 象을 말함이다. 右肱  의 左股  相 는 것이니 左股가 女

이므로 右肱  陽이다.

上六  日 食의 이다.  人 로  室의 蓋이  翔  兩翼을 

함이니 上六  陽이 하여 로 어 上을 하므로 豊其 의 象이 

며 豊에 사람의 消 의 象이 있 므로 上六에 家 人  人 의 象을 말

하고  에 달에는 鳥의 象을 取하는데 豊에는 食의 象이 있 므로 

鳥의 際翔의 象을 말하니 豊의 際翔  旅의 鳥 其巢 의 飛鳥以  

같이 의 消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闃  門과 狊 로 고 狊  鳥가 兩翼을 張하고 動하는 것이니 闃이라 

함  門 에  鳥가 兩翼을 張하고 動하  飛치 못한다 함이다. 闚其

闃其 人이라 함  室의 闔闢하는 口인 를 闚 한즉 門 에는 鳥가 兩翼

을 張하고 動하  飛치 못하고 사람  없다 함이니 이는 上六에 盈

의 象이 있어 달  치 못하고 사람  있지 아니하다 함이다.

之 之  之審  出者着  再三者瀆 長之 之  火之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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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 者  不實者  豐 三日之 而 盈 消  人 雷電之  

火 之灾也

旅 火山

旅는 童이 離火宮에 止 하니 이는 豊에  가 離火宮 로 下 하고 

旅에  가 反 하여 의 童이 어 離火宮에 止하는 것이며 離火

宮에 止하는 童  陽의 陽 가 달의 에 下 어 하는 

이다.

旅라 함  旅人이 宮에 하고 宮에  旅人을 受容하고 하는 것이 

곧 旅이니 가 陽體로부  에 出하고 의 宮이 의 中心에  

를 受容하여 止 하고 하는 것이 곧 旅의 이다.

이 에 得中한다 함  가 陽體로부  出 하므로 이 한 의 

中心에  陽을 受함이  이 陽에 한다 함  이 胎 는 를 

함이  에 한다 함  山澤의 形質  의 引 에 하여 

는 것인데 童이 離火宮에 止하고 있 므로 가 離火宮에 하고 있는 

股 함께 乎 이라고 한 것이다.

義 矣哉    豫 下

旅는 가 離火宮에 하여 童이 는 象이므로 義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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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五의 는 火相 의 이  相 가 한 火相 의 이다. 雉는 離

火의 象인데 九三에 雉象이 있는 것  火烹 의 을 取한 것이므로 

旅六五의 雉도 한 離火宮에 , 豐 에  는 陽 를 受하여 火

가 相 하는 것을 象한 것이다. 一矢라 함  陽의 動直의 象이  一矢亡이

라 함  陽體가 陽 를 하고 自 이 亡한다는 이며 旅 에 寡의 

象이 있는데 이 寡 가  것  가 亡한 까닭이니 그러므로 一矢亡

 陽體의 亡한 象이다. 雉 는 矢  隹로 는데 矢가 亡하면 隹만 남

니 隹는 鳥이라 이는 가 亡하고 만이 胎宮에 胎 다 함이다. 

旅火宮에 胎 는 鳥는 곧 漸 의 의 이니  鳥이라 鳥의 

가 離火宮에 하므로 火相 가  것이다.

上九는 의 離火炎上의 에 있는 陽이므로 陽의 自 하는 象이 니 

鳥 其巢라 한 것이  에 鳥는 달을 象한 것인데 旅는 豐 食의 反

로  달의 消하는 이므로 鳥 其巢는 달이 그 를 하는 

象이 는 것이다.

人之 咷 者 人自 也 旅上火  而滅 火 人滅 而反

動 也 此 之 體 而 火 也 者 陽交 之際也

旅人 後 咷는 人 의 咷而後 를 뒤집  것이다. 咷而後

는 의 後 로  의 姙 는 象인데 上九의 

後 咷는 姙 의 에 어그러  旅人이 容  곳이 없는 것이다.

旅는 火相 의 이므로 上經에 習 가 離火宮에 하는 象이 고 

旅上九는 離九四의 象이 니 그러므로 旅上九에 鳥 其巢가 있고 離九四

에 如死如가 있 며 旅에 旅而 容이 있고 離九四 象에 容이 있

는 것이며 旅上九의 于  곧 離의  相 는 것이다. (旅人 

後 咷者 隨之 也 旅人之 也) 에  丑 인 이므로 

의 火 하는 離 에 의 象이있어 이것이 이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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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旅上九는 火相 하는 를 하므로 離火가 滅하여 母體를 하여 

姙 치 못하고 를 한 象이 어 로 어가지 못하는 것이니 

旅는 의 終始하는 이므로 上九에 달의 象인 鳥  의 象인 

를 말한 것이다.

六五는 陽이 中에 하므로 羊을 하  하고 旅上  陽이 體

를 하므로 容 할 곳이 없어  凶하다.

六二는 의 中心이므로 乾 의 資始資 의 資를 懷하여 童僕을 得하는 것

이  六三  中치 못하고 止하  旅하니 이는 그 止 하는 離火宮을 

함이  離火宮에  止 할 곳을 하므로 次의 象이 어 童僕을 한 

것이다.

童  의 象이  僕  車 를 御하는 者이  資始하는 乾에 車  

의 象이 있고 資 하는 에 輿  의 象이 있 니 童僕이라 함  資

始資 하는 事를 御하는 를 말함이다.

資 는 資는 乾 의 資始資 의 이  는  로 어 을 하

여 를 하 를 始하는 具이다.

豊  陽의 가 달의 離火宮 로 下 하는 象이  旅는 가 離火宮

에 하여 童 로 는 象이니 그러므로 旅가 豊에 次하는 것이다.

象

豐旅가 反 하여 豊의 雷 電 에 致 의 象이 있 므로 旅의 火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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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山止에 不 이 있는 것이다.

巽 重

巽  上巽下巽 로 어 의 陽 의 下 하는 象이 니 彖의 重巽以 命

이라 함  의 陽 가 에 下하고  다음의 가 에 下 하는 象이

다.

巽  가 에 下하고  다음에 가 에 下하는데 의 下  

命의 下 하는 象이며 命의 거듭 下 하는 것이 곧 命이니 이는 

命이라는 이 아니라 다만 長하는 이 의 陽 를 受하여 여 어  

다 함이며 巽乎中正而志 이라 함  의 陽 인 가 巽의 

의 中心인 의 中心에 함이  柔 乎 이라 함  上下二 이 모두 陽

의 함을 한다 함이다.

巽  八 의 「 者 乎澤」의 에 하므로 이 陽 를 

受하여 部에 하고 여 는 것이니 이는 달이 陽 를 하여 의 

가 胎 는 象이다.

巽의 는  로 어 諸 을 具하여 丌로써 薦한다 함이  丌는 下

이니 이는 이 陽에 하여 上 함을 象한 것이다.

巽  의 陽 中의 가 巽股中에 하면 巽股中의 澤이 를 하

여 하는 것이므로 巽 에  澤이 있고  이 하여 柔에 下한

다 하여 隨 의 象을 取한 것이  의 中心인 九二에 巫의 象이 있는 것

도 한 澤의 象을 말함이니 巫는 의 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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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五는 彖의 巽乎中正의 로  달의 體를 하는 이다. 體中에 

의 陽 의 한 것이니 陽 의 하  以  山 이라 그러므

로 에 三日 後 三日의 象이 있고 巽九五에 三日後 三日의 象

이 있는 것이다.

巽  이 를 受하는 로  七宮의 八 의 中心에 있어 胎

를 胎하여 여 게 하는 象인데 이것을 의 關係로써 보면 巽  

陽 가 의 六五에 하여 巽 로 한 것이  巽  로부  三

六 의 乾 에 하여 의 象이 있고 巽   八 의 에 

하여 의 東 과 相 하고 있 니 그러므로 相 의 에 하여 

에 의 象을 取하고 巽에 의 象을 取한 것이다. 는 의 에  

長의 로 하여 의 始長하는 象이 므로 終 始라하고 巽  長

의 의 의 에 하여 이 陽 를 受하여 여 는 것이므로 

終이라 한 것이다.( 下參 )

三日이라 함  달의 形의 함인데 과 三日 後 三日을 하면 七

日이 니 七日  달의 의 象이라 七日  長의 의 달의 

의 하는 象이 는 것이  巽 과 三日 後 三日을 하면 七日이 

니 巽 七日  長의 의 의 에 달의 이 中에 하여 

藏하는 象이다. 그러므로 巽 의 三日  의 三日과는 그 形 가 相

하여 의 三日  달의 長하는 形의 함이  巽의 三日  달의 여 는 形

의 함이다.

巽 에는 달의 의 藏하는 象이 있 므로 의 消하는 象을 取하여 

巽에는 의 를 써  巽 下라하고 에는 于 이라 한 것이다.

이라 함  이니 巽 의 下 한 丌의 象이  陽을 受하는 

의 이다. 九二의 巽 下는 陽이 의 中心의 中에 함을 象함이  

上九의 巽 下는 上九가 巽 의 에 있어 의 陽 가 모두 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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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下의 象이 니 이 까닭에 上九는 上에 하여 陽 인 資 를 

하여 命의 한 象이다.

旅는 陽의 가 달의 中에 胎 는 象이  巽  달의 部에 

를 受하고 달의 여 는 象이니 그러므로 巽이 旅에 次하는 것이다.

六四는 上 巽의 得 한 로  달의 하는 象이 있는데 巽 는 七宮

의 中心宮 로  달의 胎 는 이므로 胎宮의 六四 에는 새달의 

하는 象이 있는 것이며 三品이라 함  乾의 品 流形 의 品 咸亨 姤의 

品 咸章 로  모두 가 相交하여 달을 하는 象을 말함이니 그러므

로 三品  새달의 를 受하여 한다 함을 말한 것이다.

六의 武人  를 迹하는 後人이니 에  의 하는 것

이 곧 武人의 象이  가 巽 에 하여 二世의 달로 고 있음을 象

한 것이다.

象

命  命을 거듭 내리는 것이  事는 을 함이니 의 하는 

때에 에 맞춰  함을 말함이다.

重澤

는, 巽股에 한 는 드시 澤을 하는 것이므로 에 의 象이 

있 니 이라 함  體의 속에 陽을 受하여 함이 곧 이며 는 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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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中에 있고 이 에 있어 가 中에 하므로 陽이 中에 뭉쳐

 胎 고 있는 것이다.

는 의 이니 女로  아직 한 까닭에 과 함께 를 

쓴 것이다. 

乎 而應乎人  乾彖의 乾 正 命의 이니 正命이 乎 이  

正 이 乎人이다. 乾彖의 乾 正 命  秋의 하는 象이  과 

가 한 秋의 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이 二 에 乎  應乎人을 말한 

것이다.( 下參 )

澤  體의 이니  의 象이  勞는 의 象이  難  이 陽

을 蔽하는 象이  死는 의 終함이다. 가 體의 澤에 하니 이는 

하여 써 에 함이  가 體의 澤에 하면 中에 陽을 

하는 象이 는데 體는 그것이 象이 는 을 알지 못하고 다만 

하 만 하니 이는 이  그 勞함을 忘함이  가 體의 에 

하면 이 陽을 蔽하니 이는 하여 써 難을 함이  가 體의 

에 하면 는 하여 그 을 終하는데 體는 의 의 終하는 

을 알지 못하고 다만 하 만 하니 이는 이 그 을 終하여 死함을 

忘함이다. 이것을 달로써 보면 의 에  陽 가 中에 하여 의 

象이 고 다시 八 를 하여 가 에 하여 澤節의 

中에 이르면 달이 을 하여 終하는 것이니 이가 勞  死의 象이  그러

므로 節九二에 달의 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는 陽의 하는 이 하므로 이 勞  死를 忘하고 勸勉하며 

이 勸勉하므로 中에 陽이 뭉쳐  한 것이니 이가 之 勸矣의 

이다.

달의 軌 의 하는 象을 로써 보면 乾 에 終始의 象이 있는

데  日 이  陽의  달의  곧 의 終始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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終始의 는 周 三 六 의 日 에  나  것이다. 周 三 六

는 의 한 秋 의 때에 가  八 로 어 있  日

出  八 의 과 日 後 八 의  모두 에 屬하므로 는 

八 에 의  三 六 를 添 한 二 六 가 고 는 八

에  의  三 六 를 한 四 四 가 는 것이니 이는 곧 

乾 二 六  四 四 의 根據이며 의 가 二 六이 

므로 經 에는 乾 로부  二 六 의 에 하는 의 上 에 

日 의 象이 있어 「 于 後 于 」라하여 가 끝나고 가 始함을 

말한 것이다.

달의 에도 한 三 六 의 가 있 니 달  每 에 한번  陽과 

하는데 述한   八 의 에 하여 陽  八 以

 陽後 八 以   三 六 以 의 사이는 陽의 때 에 달의 

이 치 못하는 것이므로 달  三 六 에  陽을 中心한 後 三 六

를 하고 그 나 지 三 二 四 의 사이에 만 을 하는 것이니 그

러므로 에는 乾 로부  까지의 三 二 四 는 달의 을 하는 

終 (胎宮四 를 함)로  九五 에 이 陽을 하는 「 」의 象이

있고 그 上 에 「 」의 象이 있는 것이다. 臨 의 至于八 凶도 

의 三 二 四 線을 말한 것이니 臨 로부  까지가 한 三 六  

二 六 의 乾 에 하는 것이  그러므로 에  달이 을 하여 

八 凶의 象이 는 것이다.

以後의 八 는 의 中 에 하므로 中 에 日 의 

하는 象이 있 니 中 는 中宮에  하여 달의 部에 陽 가 뭉침이  

는 달이 陽의 앞 로부  陽의 뒤로 지나감이다. 中  以後의 

八 는 의 終한 後인 乾의 終始에 하니 乾  의 象이라 

乾에  달이 하는 까닭에 이라 하는 것이다.

九二  九五는 의 中心이므로 陽 가 뭉쳐 있 니 九二는 의 中心이

므로 陽 가 뭉쳐  陽이 하고 九五는 의 中心이므로 陽 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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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고 가 를 蔽하여 의 陽의 象이  것이다.

巽  달의 이 陽을 受하여 달의 胎하는 象이 고 는 이 

陽을 蔽하여 달이 을 하고 그 部에 陽 가 뭉쳐  의 달이 胎

는 象이 니 그러므로 가 巽에 次하는 것이다.

象

澤  上澤下澤이 相 하는 것인데 한 는 離 의 象이  澤  陽이 

離火宮中의 澤에 胎育 므로 澤이라 한 것이다.  이  友는 陽

이   을 論 함이  習  을 實 함이니 友 習  澤이 

을 滋益하는 象을 取한 것이다.

和 라 함  는 正秋이  陽이 中에 하는 象이 어 四德의 가

니 者義之和이므로 和 라 한 것이다.

라 함  로부  에 함이다. 는 中柔 하여 하는 것인데 

六三의  로 下 에 한 象이니 이는 柔 의 旨에 하고 이 하

면 陽이 하는 것이므로 陽이 하여 凶한 것이다.

 復 의 旅의 이니 에 出하는 象이다. 寧  陽이 을 치 

못함이니 屯比의 不寧의 이다. 九四는 六三의 에 있 므로 旅의 象

이 어 寧한 것이다.

諸 中에 九五에 가 없 니 이는 陽의 하는 域을 어  部에 

陽 가 뭉쳐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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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陽 가 下 하여 의 이 하고 陽이 에 하여 

하는 象이니 의 陽  가 하고 否泰 의 에 하여 이 

中에 上 하므로 달의 體의 象이 는 것이다. 否泰 의 라 함  長의 

의 달  賁 의 陽上下에 하여 否의 象이 어 迷의 달이 

고 長의 에  의 로 어가는 달  의 陽上下에 하

여 泰의 象이 어 後得主의 달이 는 것이니 彖의 而不  柔得

乎 而上  모두 陽이 上下하여 泰의 象이 을 말함이며 賁

下에 어있다.

節  八 의 「潤 者 潤乎 」의 에 하여 달이 에 

하여 의 象이 을 말함이다.

는  로 고  하고 采가 章 하다 함이니 가 하고 

의 陽 를 受하여 采가 章 한 것  달이므로 로써 을삼고 거

에 과 離의 을 寓하니  의 陽 가 을 하고 그 속에 한

다 함을 말함이  離는 相 하면  한 한다는 로  의 陽  

달의 이 하여 있 면  한 相 하고 있다 함을 말함이다. 

廟의 象   一하니 乾陽이 體인 달에 하여 二世의 새달

로 胎 어 自 이 의 로 고  달에 한다는 에 

하여 上  새달에 하니 이는 사람이 廟를 우고 上 을 거 에 

享하는 象과 같다 하여 달을 象하 를 廟라고 한 것이다.  胎宮에  

새달의 體가 하는 이므로 새달에 이 하는 象을 取하여 이 

하여 廟를 한다 한 것이며 에는 致 享이라 하고 에는 乃



渙

- 455 -

中이라 하니 는 母體中에 乾陽이 하여 새달이  것이므로 母  

의 兩象을 因하여 가 母에게 하고 이 上을 享하고 하는 

을 取하여 致 享이라 한 것이  는 胎宮 의 胎 自 의 胎育 는 象

을 말한 것이므로 乾陽인 이 곧 胎 自 인 새달이라 하여 이 이에 中

에 있다고 한 것이다.

九五의 其 는 漸 六의 漸于  相 하는 것이다. 七宮

 八 가 一 이 어 달이 의 陽 를 受하여 새달의 體를 하

는 象이 고 의 陽 의 下 하는 는 山漸 重 巽  澤中

의 四 인데 上 巽  九五가 달의 體로 고 六四가 中의 달의 

로 고 가 에  下 한 의 로 는 것이다. 七宮의 

의 上 巽  漸이  漸 六에는 의 陽 로부  를 受하는 象이 있

므로 라하고 漸의 六  山下에  가 出하는 것이므로 이라 한 

것이   을 한 것이 곧 이니 九五의  漸 六에  의 

인 의 出 한 곳이며 에 漸한 의 가 旅六五의 雉로 어 巽

의 宮에 胎 고 九五에  長 하여 하니 에 는 의 象

이  는 의 長 한 象이라 其 는 漸의 에  出 한 의 

가 九五에  長 하여 새 달의 體를 한다 한 것이며 九五는 

乃 中의 이므로 라하니  곧 漸의 의 하는 者이다. 

九五에 漸 의 象을 말한 것  漸과 이 모두 로 어  

가 모두 中에  育하는 潛 의 象이 는 까닭이다.

에  이 終하므로 다음 인 에 中하는 의 象이 있 니 

의 拯 壯  곧  二의 拯 壯 이  의 는 곧 의 

이  의 其  곧 의 이다.

六二는 不 의 인데 에 象이 있 므로 陽이 하여 不 하는 것

을 實로써 象한 것이다. 는 桑實이   의 함에 賁 한 이 

있음이니 否 에 苞桑이있고 가 否 로부  하여 陽이 二 에 

하므로 九二에 苞桑의 가 하여 賁 한 달의 采를 한다 함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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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六의 拯 壯  의 六二 辭  一한 것인데 壯  의 象이

 拯 壯  中에  가 出한다 함이니 이는 의 가 中에

 하고 있음을 말함이며 다만 六二의 拯 壯  象에 以 이

라 하여 體  가 體하여 體의 여 는 것을 象함이  六의 

拯 壯  象에 함이라 하여 體가 를 受하여 胎育하는 것을 

象함이다.

六 中에 직 六에만 가 없는 것  六  이 치 아니하고 

를 하는 까닭이다.

六四는 柔得 乎 의 이  丘는 上 巽의 로  六四는 中

의 달의 로 고 있 므로 六四에  의 體가 丘聚하고 있는 것이

다. 과 는 모두 의 하는 인데 一한 의 象이로  는 

의 陽 를 受하여 다만 體를 여 게 하는 象이 고  의 陽 를 

受하여 을 胎育하는 象이 니 그러므로 六四의 丘는 의 

不 하던 이라 함이다.

는 달의 이 를 受하여 胎育하고 달의 을 하는 象이  

 가 어 새달의 體가 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이 에 次하는 것

이다.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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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 育을 主宰하는 이  形에  形이 는 것  의 

主宰하는 이므로 에는 의 하는 象에 를 말하니 履의 履

는 달의 함이  泰의 乙歸妹는 사람의 의 함이  豫의 殷薦之上

는 長의 에 사람의 함이  益의 亨于 는 의 受胎함이  

의 以享上 는 의 胎育함이  歸妹의 乙歸妹는 人의 終始함이며 

象의 享于 立廟는 달의 속에  의 胚胎함이다.

享于 立廟는 의 을 하여 上 에게 하여 을 하  함이다.

其 出이라 함   의 潤 하는 의 로  의 象인

데 의 陽 가 下 하여 의 을 하고 있 므로 上九에 이 

하고 쭉 이(害)가 는 가 出하는 象이 는 것이다.

과  그 象이 相 한 것인데 六四에는 惕出이라 하고 上

九에는 其 出이라 하니 이는  달이 처음 로 하는 象이므

로 主로 어 있는 六四의 속에 陽 가 뭉쳐  이 하고 惕의 

가 出함을 말한 것이   長을 한 달의 속에 가 하여 

이 하는 象이므로 그 終 에 이 하고 의 가 出하여 쭉

이를 리함을 말한 것이다.

節 澤

 節   澤 로 고 中에 流下하는 重 가 上 하는 것  직 

節 이니 (豐 下參 )이는 는 流下하는 것인데 下에  陽 가 上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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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上 로 하여 澤이 는 것이므로 重 의 下 이 陽 로 한 

것  節 이다. 節  의 上 하는 象이   澤이 하여 上 하

는 것  달이므로 節  달의 象이 는 것이다.

節  八 의 에 하고 그 象의 澤  秋로부  冬하여 一 의 

節이 하고 로부  하여 一 의  一日의 中이 니 이는 의 

終하는 象이  節  四正 의 에 하여 下經 의 終 로  

澤의 하는 象이므로 의 달  節에  終하는 것이다.

彖에 柔 이라 함 , 節  로부  하는 中 이  의 線의 

에 하여 中  陽의 하는 곳이라 하여 柔 이라 한 것이니 이

는 嗑 가 로부  離하는 中 이므로 한 柔 의 象이 과 같

 것이며 節  中 이므로 一 의 冬至 一 의  一日의  節이 

는 것이다.

節 는 竹節의 이   竹이니 節 는 의 長 의 節 이 

어 의 하는 때이며 이 하고  다시 出 하는 것이 곧 節의 이니 

中의 는 節에  달의 形質을 하고 다시 새로운 달로 出 하는 

것이므로 의 하는 象에 竹의 象을 取하여 節 로써 을 삼  것

이다.

以 險이라 함  陽이 하여 의 中을 함이  以節中正

以 이라 함  陽이 陽 에 있어 中의 中正의 에 節 하고 다시 

하는 九五 節의 象이다. 節  의 하는 象이  若節  의 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가 中을 하여 하는 者는 그 味가 하고 가 

中을 치 아니하는 者는 그 味가 苦한 것이며 苦節不可貞이라 함  保

하여 가 치 못하면 이 치 못하여 一 一陽치 못하고 그 가 

한 것이다.

에 節이 있 므로 사람의 活하는 에도 節이 있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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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함이 없  그 하는 속에 스스로 節이 있어 日 하는 至의 

至 至의 冬至 를 하는  秋 같  것이 모두 節이  一

中의 弦  一日中의 이 한 節이다. 의 에 가 있

는 까닭에 의 에 한 가 있어 山海의 自 殖에는 스스로 

가 있고 사람의 活資 의 出에도 한 가 있어 의  

 盡藏한 것이 아니다. 에는 中 의 嗑과 中 의 節에 

活資 의 가 있어 嗑에는 貨를 말하고 節에는 財를 말하니 財라 함

 사람의 活에 必 한 資이  貨라 함  財가 아니라 財의 價의 

이므로 라하니 곧 지 의 貨 이다. 貨財의 象이 嗑과 節에 있는 것  

嗑과 節  柔 의 로  嗑에는 하고 하고 하는 象이 있고 節

에는 하고 止하고 하는 象이있는 까닭이다. 嗑의 下  雷는 下에 

하여 이 應 치 아니하는 것이 없고 上 離는 에 하여 그 

을 지 아니함이 없고 火는 의 로  이 火의 의 動함을 隨

하여 하는 것이므로 嗑에는 貨의 象이 있는 것이  節의 下 澤  

形質을 하고 瀦止하여 의 體의 津液 이 고 上 는 에 

하여 津液 을 하는 것이므로 節에는 財의 象이 있는 것이다. 

嗑의 火는 하고 節의 는 하여 貨財의 象이 니 貨財는 곧 火

의 象이라 그러므로 사람의 貨財 活도 한 火 의 에 하여 

하는 것이다. 嗑  貨이므로 「日中  致 下之  聚 下之貨 交 而

 得其 」라하고 節  財이므로 「 節而四  節以  不 財 不

害 」이라 하니 財라 함  消費의 함이  害 이라 함  의 不

이다.

九二는 中에 及치 못하고 陽이 에 있어 치 못하므로 節치 못하

고 의 中心에 있 면  日 의 口를 出치 못하여 不出門 이  것

이니 陽이 出할 때에 出치 못하므로 이 며 六四의 于出門  

같  것  달이 日 의 口를 出함을 말함이다. 節  달의 形質의 함

을 象한 인데 의 節에  달의 하는 象이 있어 이 終하는 것이

니 이는 臨 九二의 至于八 凶의 象이 節九二에 나타나는 것이다. 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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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달의 이 形質에 하여 浸長하는 이  이는 臨九二의 象이

니 形質의 長한 者는 드시 消하는지라 그러므로 臨九二에 至于八 凶

의 象이 있는 것이며 節의 九二에는 의 終하는 象이있고 節九二의 終

하는 달  의 以 難 忘其死의 달이니 臨 의 九二 의  節

의 九二가 모두 澤의 終하는 것이므로 節九二의 의 달  곧 臨九

二의 至于八 의 달이다.

九는 重 의 六이 陽 로 하여 流下하는 를 止하여 澤을 삼  

것이므로 澤의 基 가 어 節의 하는 始 가 는 것이니 이가 陽 를 

宣치 아니하여 不出 의 象이 는 것이다. 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亂之 也 以 階 不密 臣 臣不密  事不密 害  

以 密而不出也라하여 달이 部의 陽 를 宣치 아니하는 것을 人

事의 에 비겨  말한 것이다.

 달의 體의 함이  節  이 終하고 의 始하는 마 이니 

그러므로 節이 에 次하는 것이다.

象

라 함  의 하는  이니 家官員의  財 의 豫

같  것이 모두 이  德 이라 함  사람의 德과 動이니 그 사람

의 德과 動을 하여 그 를 맡 는 것 이 모두 德 이니 

德 이 곧 節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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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澤

中 는 巽 의 로  이 에 있어 陽을 受하는 象이 고 

陽이 得中하니 이는 陽이 部에 뭉쳐  體를 形 한 것이  가 

離의 象 로 니 離는 火宮의 象이며 反 없는 狀 로 어 自體의 

에 하여 그 을 하는 것이니 體의 狀 로 고 火宮이 

에  陽을 受하여 陽이 中心에 뭉치는 것  달이 陽과 하는 象이 

는 것이다. 그러므로 中 는 八 의 終 始 者 盛乎 의 

에 하여 의 體가 終하고 日 이 中宮에  하여 의 

體가 하는 象이다.

中  에 가장 한 것 로  日 의 相 하는 中宮이라는 이  는 

陽 가 뭉쳐  命의 한다는 이니 中 는 日 의 하는 象이

므로 中 로써 을 삼  것이다.

中 는 달의 始 하는 象의 이므로 乾彖에 말한 終始의 象이 있

니 이  日 의 始終하는 象을 보건  陽  東 에  出하  그 

의 始現하는 것  東 이니 이는 八 에 이 始하는 

곳이 는 까닭이  달  에  하  ( 陽의 하는 것이 

이므로 달의 하는 것을 그 後 인 이라고 한다) 그 이 始現하

는 것  東 巽이니 이는 八 에 巽이 의 始가 는 까닭이다. 

(달  陽後 八 以 에 있어야 을 하는 것인데 一日에 日 이 

하면 二日의 日 距離는 二 이  三日 正 에 이르러 日 의 

距離가 八 가 어 달이 비로소 을 하니 三日正 는 陽의 

가 離에 있고 달의 가 東 巽에 있는 때이며 東 巽에  달이 하

는 것  中 의 巽에  하는  相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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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의  東 에  始現하여 에  終하고 달의  東

巽에  始現하여 東 에  終하니 이는 陽 의 始現하는 곳이 곧 달

의 의 終하는 곳 로 는 까닭이  陽 의 終하는  달의 

의 하는 東 巽  한 八 로본 終始의 象이다. 그런데 

中 는 로부  巽하여 는 陽의 終하는 가 고 巽  달의 始하는 

가 니 이는 中 의 巽 에 陽이 終하고 달이 始하고 하는 終始의 

象이있어 의 終 인 六三에  陽이 終하고 巽의 始 인 六四에  달이 

始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六三의 罷 泣 歌는 離九三의 不 缶而歌

耋之嗟의 象 로  日 의 象이 며 六四의  달의 始하는 象

이 는 것이다. 이 終하고 始하면 陽  달의 六 가 로 하

여 사람이 한 三 의 를 하는 것이니 乃  乾彖의 六 의 

이  乃應乎  乾彖의 以御 의 이다. 御 이라 함  달이 의 象

로  을 달린다는 인데 六四의 달이 하여 의 달인 이 

亡하고 의 한 이 絶 하고 上하니 이가 곧 御 의 象이다.

이라 함  人間 를 함이니 中 에  이 하면 六 가 

하고 사람도 三 의 를 하여 人間 가 다 함이  豚 이

라 함  豚 는 姤 六의 象 로  體가 乾陽을 受함을 象한 것이니 

中 의 豚 는 달이 陽의 을 受함을 말함이  豚  달에  日의 

이 함을 말함이  及豚 는 陽의 陽 의 뭉침이 달에 及함을 말함

이다.

九五의 如는  九五의 象이니 달의 에 陽 의 뭉침을 말함

이다.

九二의  澤 에 하여 鳴聲이 에 聞하는 陽鳥이니 澤에 뭉쳐 있

는 陽 가 陽과 하는 때에 日 에  律呂聲이 나는 것을 象함이  

鳴 이라 함  鳴 이 달에 있다 함이니 에는 乾 의  象과 

泰否의 彖以 에 陽을 말한 것  직 中 의 九二뿐이니 이는 中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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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하여 새 乾 이 는 象이 있음을 한 것이다. 其 라 함  

陽에  는 이  和之라 함  달에 뭉쳐 있는 陽  달의 受하

고 있는 가 相應하여 律呂聲을 내고 있음을 象함이다. 는 우리라는 

로  體를 말함이  吾는 나라는 로  自己를 말함이   

이니 六 의 를 말함이  는 下로 飛下하는 象이니 好 吾

之라 함  우리 달에는 과 의 사이에 六 라는 好 가 있 니  

나는  를 하고 달이 어 의 下로 飛下하리라 함이며 

이 辭는 九二의 의 中心에  달에 뭉쳐 있는 陽 가 陽과 하여 

律呂聲을 내면  를 受하여 鳥象의 달이 어 陽 로 더불

어 六 를 이룬다 함을 말함이다. 中 의  漸의  旅의 雉  一한

이  다만 象에 라  그象을 달리한 것이다.

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 其室 出其  里之 應之 

况其 者乎 其室出其  不  里之 之 况其 者乎 出乎 乎  

乎 乎  之樞機 樞機之  辱之主也 之 以動

也 可不 乎」아 하니 이는 의 이 를 動하는 것  鳴 의 

소리가 을 應함과 같다 함을 말함이다.

象而 之 也 者无 之中之 也 鳴者 之律呂聲也 其 者 

自 陽 之 也 和之者 陽 中也 鳴  其 和之者 日  

陽之  中也

九의 는 의 象이  他는 六四 의 巽股이니 九는 달의 의 

하는 로  달의 를 르는 것인데 巽股를 應하면 陽이 하여 燕과 

같이 를 라  往 치 못한다 함을 말함이다.

上九의 翰  鷄이다. 中 에는 鳥鳴의 象이 있 므로 諸 에 鳥의 

하는 象과 함에 가 있다는 象을 取하여 를 知하는 鳥를 말하니 

九의 燕  秋의 를 知하여 往 하는 鳥이  九二의  의 

를 知하여 鳴하는 陽鳥이  上九의 翰  의 를 知하여 鳴하는 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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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翰音者 翰如之翰 而 之音也 者 巽 而 也 六四之

亡相 也 中 之  律呂聲而上九  已亢之  

之 而亢也

中 는 陽 의 뭉치는 이므로 陽 에 모두 動 의 象을 取하는데 직 

九五에는 鳥의 象을 取하지 아니하고 豚 의 象을 取하니 이는 九五는 

의 中心에  陽 의 뭉치는 이므로 六 中에 직 九五에만 가 있고 

 中陽의 象인 豚 를 象한 것이다.

翰音의 音  宣하는 이 始하는 一을 含하여 陽體의 의 象이 는 

것 로  六의 (억) 考 六四의 心 (억)의 (억)과 一한 

것인데  는 사람의 象을 取한 까닭에 音에 心을 하여 (억)이

라 하고 中  의 音  鳥鳴의 象을 取한 까닭에 音이라 한 것이다.

于 이라 함  上六의 于 後 于 의 인데 中 上九는 鷄

의 가 에  하고 있는 象이니 이것  드시 下로 下하는 것이므

로 于 의 象을 말한 것이  象의 可長也는 上에  下로 轉하여 

한다는 이니 中 는 反 이 없는 로  自體의 에 하여 을 

하는 것이므로 上에  하여 中 가 로 고 上九의 翰音  

의 飛鳥 音 로 는 것이다.

節 는 의 象이  中 는 의 象이므로 中 가 節에 次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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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

緩死는 事에 死 을 쓰지 아니한다는 이니 이는 의 忘其死  

相 한다. 의 死는 달의 死하는 것인데 中 에  달이 다시 하니 이가 

緩死의 象이다.

 雷山

는 의 陽 로  로  四 의 함이 하고 의 이 

를 하여 下에 下하는 象이니 이는 달의 의 이 하여 

陽의 에 있던 것이 陽의 後로 하여 달이 는 象이  그러므

로 의 하는 에 하는 象이 있 며 八 의 終 始

者 盛乎 의 에 하여 體가 終하고 次世代가 始하는 象이 는 

것이다.

에 로써 을 삼  것  과 인데  이 하여 

달의 體의 하는 象이  는 의 이 를 하여 스스로 下에 下

하면  自體의 質이 하여 새달로 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과 

에 모두 密雲不雨自 郊의 象이 있는 것이다.

飛鳥는 달이  之音  달의 를 남 이며 不宜上宜下라 함  

上하면 의 宜를 얻지 못하고 下하면 의 宜를 얻는다 함인데 上하

는 것  이 어 달이 陽의 에 있어 迷의 象이 는 것이  下하

는 것  이 어 달이 陽의 後에 있어 後得主의 象이 는 것이니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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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主가 곧 後 得 이므로 下하면 하다고 한 것이며 달  後得主의 

달이므로 에  나 는 달  하여 陽의 後에 있는 것이다.

上  密雲之  迷之  密雲已上也의 이다.

飛鳥가 音을 한다 함  에  律呂聲이 出하여 日 하여 陽

의 를 受함이다.

終 也 之音而終 不宜上也 宜下者 陽之後也 

宜下하여 하다.

의 飛 는 乾의 飛龍 의 于飛  의 飛鳥이니 이는 乾  의 

象이  의  母의 象이  母의 하는 의  의 象

인 까닭에 母  에 모두 飛 를 말한 것이다.

의 彖辭에 「象」 가 있는 것     인데 이라 함  象이

  日 이니 彖에 象 를 쓴 것  에 달의 象이 있다 함을 

한 것이다.

六五의 密雲不雨自 郊는 의 辭로  달의 體의 하는 象을 말

한 것인데 에는 辭에 있고 에는 辭에 있 니 이는  密

雲이 中에 上하여 처음 로 달의 體를 하는 것이므로 辭에 말하고 

는 旣 한 달의 속에  次世代의 달이 하는 것이므로 辭에 말한 

것이다. 이 辭  辭의  마치 의  果實에  樹

의 이 함을 象한 까닭에 辭에 말하고 巽 의 後  旣 한 樹

의 가지에  果實이 함을 象한 까닭에 辭에 말하고 함과 一한 

이다.

密雲不雨已上也라 함  에  한 달  已上한 달로  上 하여 

迷의 象이  것이라 함이  公弋取彼 이라 함  上 한 달을 弋取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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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에 두어 下  한다 함이니 이는 의 後 得 의 달을 말함이

다.

六二는 의 中心이므로 飛鳥의 한 音을 胚胎하고 있는 것이다. 妣

라 함  乾과 을 말함이니 乾  乾 의 로  飛龍이 있고 는 母

의 로  于飛가 있고 는 音의 로  飛鳥가 있는데 六二의 妣

臣의 關係는 이 三飛 로써 는 것이다. 乾의 飛龍  에 하여 

을 하는 始 의 象이 므로 乾의 飛는 가 는 것이  의 

飛는 의 象 로  母가 는데 의 母는 에  終하여 妣가 

는 것이  의 飛鳥 音  六二의 의 中心에  胚胎 고 있는데 音

의 를 보면  乾飛의 를 하여 한 것이므로 그 를 한 

象이 는 것이  다음에 于飛의 母를 하여 胚胎 니 의 의 

中心의 六二는 곧 于飛하는 母體이  의 母體는 이미 妣가  것

이므로 의 音  六二에  妣를 한 象이 는 것이다.

臣  乾의 陽과 의 달의 象이다. 六二의  의 달의 象 로  

臣의 象이 고 달의 受하는 乾陽의  의 象이 는 것인데 六二

의 의 中心에  달의 體가 始 하고 달의 體는 의 臣 이므로 이는 그 

臣을 한 象이 는 것이  달  드시 陽의 後에 있  後에그 

이 하는 것이니 이는 의 後得主의 로  臣이 의 後에 있어 그 

에 及치 못한 象이 는 것이다.

妣 臣關係를 의 象 로써 보면 달이 陽의 後로 지나  것  復上

의 象인 의 乾을 하여  것이니 이는 그 를 함이  달이 

陽의 後에 있 니 이는 그 에 及치 못함이  달이 의 에 

하여 하니 이는 달이 已死한 妣를 함이  陽  의 象이  달  臣

의 象이므로 달의 한 것이 곧 그 臣을 함이다. 그러므로 其 其妣

라 함  乾의 飛龍이 의 에 胚胎 어 그것이 의 飛鳥 音 로 

 것임을 말함이  不及其 其臣이라 함  달이 陽의 後에 있어 그 

을 함을 말함이며 六二에 妣 臣의 象이 있는 것  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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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終始하는 이므로 六二의 의 中心에 달의 하는 系統  

關係를 말한 것이다.

六과 上九의 飛鳥는 모두 하니 이는 辭의 可 事不可 事의 이다. 

事라 함  하는 事이  事라 함  하는 事인데 이 得中한 

까닭에 六二 六五의 이 하여 달을 하는 일  可한 것이  陽

이 하여 不中한 까닭에 陽이 動하여 飛 하는 일  不可한 것이다. 

는 飛鳥의 象이  六과 上六  飛 하는 兩翼의 象이  兩翼의 飛

 動하는 象이므로 이 兩 는 飛하여 하는 것이다.

中 는 하는 象이  는 달이 陽의 後로 돌아 는 象이므로 

가 中 에 次하는 것이다.

象

山上에 雷가 하여 終 始 의 象이 는 것이  로써 보면 寒

立 의 節에 雷가 鳴動하여 하는 속에 長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의 과 의 哀  의  모두 하는 象이  哀  모

두 의 함이니 이는 終 의 象이  의 속에 이있고 哀의 

속에 世가 있고 의 속에 이 있 니 이는 始 의 象이다.

九三  東 의 달로  陽을 치 못함 로 이 어 消하는 것이

다.

九四는 陽을 치 아니하고 하여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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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濟 火

旣 濟者 胎宮 火(乾 之 火)之相  而 乾 之 者 乾 也

旣濟는 火 이니 의 組  모두 形의 始인 火로써 體를 삼는 

것이므로 次世代를 하는 에는 火  絶 의 에 하여 

火로써 相交하고 을 胎育하는 胎宮이 火로써 構 는 것이며 그러

므로 달이 中 에  陽의 後로 어 는 한 火가 相濟하

여 體를 하는 것이니 旣濟 濟는 달의 體를 하는 象이며 의 體에

는 모두 가 있 므로 의 體의 象이 는 兩 의 上 에는 를 말

하고 에는 를 말한 것이다.

달이 로 어감에는 한 火 의 에 하는 것이니 旣濟는 火

가 下에  上하는 象이  濟는 火가 上에  引하는 象이다.  旣濟

는 가 火上에 있어 이 하므로 의 象이 고 濟는 火가 上에 

있어 이 現하므로 의 象이 는데 中 에  日 이 한 後에 

에  달이 陽을 하여 陽의 後로 돌아 고 旣濟 濟에  를 反

復하면  旣濟 濟 三 의 八   陽의 後의 八 以 로 벗어

 나간 後에 달이 비로소 을 하는 것이  八 以 는 곧 다시 

乾 로 돌아가는 이니 달이 다시 乾 로 돌아가  을 하

는 까닭에 이것을 달이라고 하는 것이다.

旣濟라 함  間 로 이미 濟한다 함이니 이는 長의 이 終盡하고 

이 모두 하여 의 로 어감을 말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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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五의 東 殺  不如 之 는 歸妹六五의 其 之 不如其 之 良과 

一한 象이니 이는 八 의 四正 의 互 가 모두 旣濟로 어 旣濟

 歸妹에 달의 하는 象이 있는 까닭이다. 달인 復上 이 

하는 때에 妄 에 命의 象인 가 體에 下 하여 가 灾하니 

 八 의 東 이라 이는 東 殺 의 象이  東 殺 는 달의 

함을 象한 것이다. 달의 할 때에는 의 母가 이 어 

에 하니 는 命을 하여 澤의 속에 달을 胎하는 象이  

澤  八 의 이라 이는 의 象이  는 달

의 함을 象함이며 象의 는 日의 큰 달이 한다 함이다. 旣濟

九五는 後에 陽의 後의 를 는 의 中心이므로 여 에 

달의 象을 말하여 의 復上  달의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한 것이다. 旣濟九五에 의 象을 말한 것  슨까닭인가 하면 의 달

 이 飜 하여 鳥의 象이 는 것이므로 그 形象  鳥를 象한 것이  

 의 하는 의 로  의 象이 는 것이므로 그 

 를 象한 것이니 그러므로 九五의 속에 있는 달  의 인 童

이며 이 童 는 한 에 妄 의 東 의 인  童 의 胎育

 者이다.

九는 火가 下에  上하는 基 이므로 을 上함을 象하여 曳其輪

이라 한 것이다.

는 巽 이니 에 는 모두 巽의 象이며 六二의 는 歸妹 에 말한 

中 의 하는 巽 이다.   弗로 어 가 動하여 下로부

 함이니 의 象이다. 六二는 의 中心에  달의 하는 인데 

旣濟는 의 象 로  이 蔽 고 있 므로 巽 가 를 한 象

이 는 것이며 勿 七日得이라 함  七日  달의 象이니 치 아니하여도 

달의  로 얻어진다 함이  彖의 柔得中  이 六二 의 象을 

말함이다. 終止 亂其 이라 함  上 의 濡其 를 말함이니 새달이 

하고 體는 終하고 止하여 一 一陽하는 가 하므로 象에 可久也



旣濟

- 471 -

라 한 것이다.

사람의 死後에는 이 로 니 에 質 活을 하는 長 能

 가 고 의 여  것  이 는 것이며 그러므로 死後에는 드

시 이 있는 것인데 직 長 能이 强하여 이 여 지 못하고 

質 活을 主하던 사람  死後에 이 거의 없고 만 있 며 質

活을 主하는 사람들의 하는 곳에는 이없고 만 있 므로 그러한 

을 이라 하는 것이다. 高宗  巽이니 巽  長 長女로  五 의 

宗이므로 高宗이라 하는데 에 雷  의 을 하고 을 하

는 것  雷 의 이니 그러므로 旣濟九三의 高宗과 濟九四의  곧 

雷 의 이다. 旣濟에 雷 을 모두 말하고 濟에 雷만을 말한 것  雷는 

間  을 하고 雷  모두 間 擴 을 하는데 旣濟에

는 火 擊하는 間 가 있 므로 間 을 하는 雷 을 아울

러 말하고 濟에는 經의 終 로  을 하는 間 가 

있 므로 間 을 하는 雷만을 말한 것이다.

을 火로써 보면 는 의 象이   火의 象이니 그러므로 

 의 象이며 에 相 한 이 을 하는 것이므로 旣濟에

는 에 相 한 九三의 火에 高宗 이 있고 濟에는 에 相 한 

九四의 火에 이 있는 것이다.

의 互 의 에는 旣濟 濟에 而 하는 의 象이 있 니 

는 곧 로  雷 豫의 聖人 罰淸의  觀의 聖人

의 가 모두 이며 그러므로 旣濟 濟의  雷 이 

를 하는 象이  의 에는 사람의 이 여 어  가 하는 

까닭에 을 하는 旣濟 濟에 를 말한 것이다.

旣濟 濟는 八 의 의 는 없고 妙 而 하는 乾 의 에 

하여 能 旣 의 象이 니 旣濟 濟에 雷 의 이 있는 것  乾

의 이며 에 「 」의 辭가 있는 것  직 乾彖의 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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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雷 의 四 이니 乾 雷 에 의 象이 있

어 을 하는 까닭에 이 三 에만 의 辭가 있 며 辭에 

「知 之 者 其知 之 」라 한 것도 乾 雷 의 이 곧 의 

이라 함을 말함이며 그러므로 달의 하는 旣濟 濟에는 의 

이 하고 있는 것이다. 旣濟 濟는 火의 相 한 反   

交 의 三 이므로 이  八 의 어느 一 에 하는 

것이 아니라 火의 하는 곳에 의 이 치 아니하는 곳이 

없는 것이다.

는 달이 陽의 後로 돌아 는 象이  旣濟는 의 의 로 

어  을 모두 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旣濟가 에 次하는 것이

다.

象

旣濟는 가 火上에 있어 火의 擊하는 象이므로 火 動의 이 있는 

것이다. 豫 는 의 의 終 인데 旣濟가 한 濟  함께 長의 

의 終宮이므로 豫 로써 旣濟에  長의 의 終하는 象을 한 것이

다.

는 關門을 出 하는 때에 을 裂하여 信 로 쓰는 이  는 

弊 이니 六四는 火의  日 의 에 있는 關門의 象이므로 의 

信을 말한 것이  弊 의 象을 取한 것  乾  象이라 의 終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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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濟 濟는 八 에 火의 로  上下를 하는 象이 있어 

旣濟는 에  하여 의 는 가 고 上  가 며 濟는 

의 는 가 고 의 上  가 는 것이니 그러므로 旣濟 濟의 

 上 에 모두 의 象이 있는 것이다. 上經에  下經 로 어가

는 에는    離가 있어 모두 反 이 없는 轉 로  하  

形이 치 아니하는 인데 下經에  로 어가는 는 中  는 

  같  轉 인데 旣濟 濟는 轉 가 아니  하면 形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旣濟 濟가 하는 때에는 火가 에  하고 

에  하여 循環함이 端이없어 가 相聯하여 轉 의 形 가 는 

것이니 旣濟 濟의  上 에 를 말한 것  兩 에 轉하는 形

가 있음을 한 것이다.

濟 火

濟가  相 하는 것  의 한 陽 가 濟의 가 어 乾

이 는 까닭이다.

濟는 火 의 이니 그 旨는 旣濟 下에 어있다. 旣濟는 「이미 濟

한다」는 인즉 濟는 「아직 濟치 아니한다」는 이 아니라 이미 濟한

속에 아직 濟치 아니한 次世代가 있다 함이니 한 라는 이 는 것

이다. 로써 보면 의 長이 하여 하고 열매를 맺는 것  

旣濟의 象이  열매가 여 어  次世代의 者가 는 것  濟의 象이

며 달로써 보면 달의 體가 終하면  달의 始하는 것  旣濟의 象

이  달이 始 하여 로 건 가  여 는 것  濟의 象이다. 

그러므로 濟에는 새로 맺힌 六 열매가 아직 한 채로 가을로 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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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象이 있 니 는 의 枝 이 重 하여 老하고 열매가 맺힌다는 

로  六 열매의 象이므로 六 을 이라 하는 것이며 한 六 열

매가 가을로 건 가는 것  二 로써 構  한 달이 의 

로 건 가는 것과 一한 象이다.

狐는 과 瓜로 고 과 瓜는 모두 의 象이  狐가 한 의 黔 의 

屬이니 狐라 함  果의 함을 象한 것이  이는 의 中心인 九二

의 象이며 解 에도 果 의 象이 있 므로 九二 의 의 中心에 狐

象을 말한 것이다. 狐 濟라 함  로 는 한 열매가 가을로 

건 가는 象이  달로 는 한 의 달이 의 로 건 가는 象

이다.  의 下 하는 象 로  井 에 至의 象이 있고 井  胎宮

인데 七宮  胎 가 胎宮에 있음을 象한 것이   濟의 달도 아직 胎

宮에 있는 것이므로 를 써  濟의 달이 아직 胎宮의 井 中에 잠겨 

있는 潛 이라 함을 한 것이다.

中에 六 가 모두 不 하여 陽이 에 있고 이 陽 에 있는 것

 직 濟一 이니 의 不 는 不安定한 象이며 비록 不安定하  

六 의 柔가 모두 應하므로 轉하면  濟하는 것이다.

六五 之  달의 의 이니 六五는 달의 의 의 中心이므로 

그 가 비로소 한 것이  九二曳其輪  火가 上에  引하는 象이다.

六三  가 離火로 건 가는 이니 이는 上經에 習 에  離로 어

가는 象과 一하므로 六三에 六 열매의 건 가는 濟를 말한 것이  그

러므로 旣濟 濟의 兩 에 辭에 을 말한 것  직 濟六三一 뿐

이다. 濟는 陽體의 를 體의 離火宮에 하여 長하는 陽 에  

하는 로 어가는 象이 므로 雜 에 「 濟는 의 함이라」 한 

것이  六三의 涉 川  陽 의 陽 가 의 川 로 흐르는 것을 

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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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四의  旣濟 下에 어 있다.

上六의 는 과 直의 兩象이 있는데 乾 九의 에 한 不 而

이라 하여 一 를 써  濟上六 辭의 終端의  相結하니 이

는 濟의 終端에 있는 이 다시 乾에 하여 始한다 함을 한 것이

다.

旣濟는 長의 의 이 이미 濟한 象이  濟는 의 이미 濟한속

에 아직 濟치 아니한 次世代의 열매가 있어 의 로 어가고 있는

象이니 그러므로 濟가 旣濟에 次하는 것이  이 열매는 다시 乾에 

어 不 하는 것이다.

象

 이   이며 辨  火의 한 象이   의 聚하

는 象이니 辭의 以 聚 以群 이 곧 辨 의 이다. 濟는 

日 火의 하는 로  人間 活에 한 가 일어나는 것이므

로 하고 聚하고 함을 한다고 한 것이다.

濟는 八 互旣濟이니 上 陽下  間에  胎 가 하여 

人體가  象이다.

六의 濡其 는 彖의 不 終이다. 旣濟  濟는 로 轉하는 이므로 

濟의 濡其 가 곧 旣濟의 濡其 이  旣濟의 가 可久치 못하므로 濟

의 가 한 終치 못하여 의 함을 知치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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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上九의 濡其 는 곧 旣濟의 濡其 이  旣濟의 가 咎하므로 濟

의 가 한 咎한 것이다.

上九의 于飮 는( 于 食) 의 象이니 濟는 潛 로  

의 이 中에 있는 象이 므로 의 象을 取한 것인데 는 乾이 

하여 치 아니하므로 濡 에 가 없는 의 象이 고 上九는 치 

못하므로 陽이 하여 濡 의 象이 는 것이며 이가 濟 之 也

라 함이다.(濡其 는 의 象이다.)

六에 亦不知 이라 하고 上九에 亦不知節이라 하니 이는 의 달의 

하는 節 의 象을 因하는 것 로  節九二의 의 이  節  

節 의 節이다. 六  終치 못하여 終하니 이는 한 節 九二의 

함을 알지 못하고 풀이 함이  上九는 濡 하여 의 이 니 이는 

한 節 의 其 함을 아지 못하고 풀이하는 것이다.

雜 終段의 旣濟 濟의 에 하여 旣濟는 火가 下에  上하고 濟는 

火가 上에  引上하는 것이다. 旣濟는 乾 下而

上 濟乾 上而引上也

濟 丙  而 之 終點 ?步 丁 亦

濟 濟者丁 之濟也 丁者 後 三日之終 三日

之始 自長之 之 之象 以丁 濟

也

辭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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辭는 사람의 함을 主하여 지  이다.

一.  章

乾 定矣 ---- 形 矣

의 六 四 는 모두 乾 에  한 것이므로 辭의 첫 리에 乾 의 

을 말한 것이다. 는 乾 이 上下에 定 함이  는 하고 

 高하여 上下에 하니  함이  貴賤  乾 의 의 象 로  

乾을 貴하다 하고 을 賤하다 하는 것이  動  乾 의 로  動

 能動함이   受動함이며 이라 함  이 乾을 하여 主를 得

하여 이 있다 함이  이라 함  柔는 下 의 柔相 의 乾 柔이

 陽이 段의 事를 裁하여 一로 한다 함이니 이는 乾의 能動과 의 

受動이 가 있 므로 乾 柔의 動 이 一로 하여 하면 一하고 一

하면  하고 하는 것이다.

以 聚는 의 이  以群  乾의 이다.  의 하여 

한 象이  聚는 의 이 聚 함이니 는 하여 形을 凝하는 것

이므로 一 의 形이 一한 宜에 聚하여 하는 것이며  를 

말함이  群  의 象 로  自派 하는 것이니  動하여 聚

하는 것이므로 其上下의 를 라  로 群을지어 하는 것이다. 

의 聚  聚가 있는 곳에 이있고 이 있는 곳에 한 聚가 있

며  聚에  이 하고 에  聚가 하니 그러므로 聚 의 際에는 

드시 惡의 情이 相 하고  이 相雜하여 치 못한 部 이 있어

  하고  死하고 하는 凶이 하는 것이니 이가 聚  

群 이 凶을 하는 以이다.

高 動  聚  乾 의 이로  乾 이 六 를 하는 것이므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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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六 의 도 는 것이다. 는 에 屬하는 澤이  高는 

에 屬하는 山 로  의 形質을 하는 것인데 의  形에  

始하므로 乾 의 다음에 山澤을 말한 것이다. 動  雷이   巽

로  雷는 能動하고 巽  受動하므로 動 이라 한 것이  의 形의 

속에는 드시 形한 雷 의 가 하므로 山澤의 다음에 雷 을 말하

니 이는 澤山咸의 다음에 雷 이 하고 山澤 의 다음에 雷益이 하

는 이다. 聚  濟 象의 辨 의 로  聚는 의 

凝聚하는 이   火의 하는 이며 의 속에 命을 하

고 火의 속에 의 을 含하여  火로써 體를 삼고 있 므로 

의 聚  모두 火의 에 하여 하는 것이다.

 高 動  聚 의 八 의 象  의 定  山澤  雷 相薄 

火不相  相 하여 의 에 에  싹이 出하는 象을 말한 것이

다. 象  의 日 이  形  의 이니 에 한 日

 그 形質을 觸할 가없고 그 같  象만을 懸하여 上에 하는 

것이므로 象이라 한 것이  의  上에  形質을 하고 있

므로 形이라 한 것이다. 上에  日 이 하고 上에  이 

하여 모든 가 나타나는 것이니 이는 의 의 象이다.

柔相  ---- 女

柔는 乾陽과 이니 柔相 라 함  陽의 交互 하는 象이  盪

 皿上에 이있어 이 流함이니 八 가 上下로 交流하는 象이다. 

雷  雷  離火이  雨는 巽 과 이니 雷  이  火는 

이라 乾 命 이 雷 의 를 하여 하고 火의 을 하여 

하는 것이 곧 之潤之의 이다. 日  離이  寒 는 이니 

에  이 止하는 것  寒의 象이  에  이 하는 것  의 象

이며 澤山咸 에 寒 相 의 象이 있는 것  이 까닭이  寒 는 을 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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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다.

女라 함  의 雌雄 를 한 것이다.

女는 陽과 의 象인데  이 고  女가 고 하는 것  슨

까닭인가 하면  女가 모두 과 陽 로 組 어 있  다만 相

한 는 體가 乾陽을 受하여 을 하는 까닭에  體陽 이 

고 乾體가 을 受하여 女를 하는 까닭에 女는 陽體 이 어 그 體

關係를 달리한 것뿐이며 乾 라 함  體陽 의 一 一陽하는 이  

라 함  陽體 의 一 一陽하는 이다. 이 一節  의 雷以動之 

以 之 雨以潤之 日以 之 以止之 以 之 乾以 之 以藏之  相

하여 의 로부  長의 로 어가는 때에 가 로 女

를 하여 上에  女가 비로소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雷 의  雨의 潤  雷巽 의 가 相應하고 離 雨의 火의 

이  相聚함이  日 의  陽의  달의 澤이 體하여 로 

어 命體를 함이  一寒一 는 命體가 山 澤의 質과 寒 의 止

에 하여 形이 함이다. 여 에 日 과 寒 를 말한 것  의 에 

命과 形質의 두 가지가 있음을 因함이니 의 함에는 命  에

 는 까닭에 의 는 日 에  하는 것이  形質  寒 로써 

育 는 까닭에 에 長育하고 秋冬에 藏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日 이 

相 하여 이 하고 이 하는 까닭에 命이 하는 것이  寒 가 

相 하여 歲가 하고 歲가 하는 까닭에 形質이 하는 것이다. 乾  

命 이 어 乾 가 을 하고 가 女를 하니 乾 에는 日 의 

이있고 그 에 動하는 힘이 있는 까닭에 命 이 는 것이다.

乾知 始 ---- 乎其中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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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知 始라 함  知는 의 함이  는 哉乾 이  始는 의 

資始함이니 乾  의 속에 의 인 가 있어 에 周 하여 資

始 을 하는 것이  이라 함   함이   의 

形體를 함이니  乾의 를 하여 그것을 하여 을 形 하는 

資 의 을 하는 것이다.

이라 함  日 의 陽 이니 는 함이   함이다. 

陽의  하므로 日로  를 쓰고 달의 受  하므로 

로  를 쓴 것이다. 乾以 知라 함  乾의 는 의 로써 

을 하여 知하다 함이니 知는 을 하여 에 함이  以

能이라 함  의 受는 의 로써 乾의 을 受하여 을 

하는 能이 있다 함이니 能  能이라는 이다.

乾  하므로 을 하여 하 가 쉽고  하므로 을 하

여 應從하 가 쉬우며 知하 가 쉬우면 함이 있 니 이라 함  을 

하는 母가 이  應從하 가 쉬우면 이 있 니 이라 함  을 

하는 이다. 함이 있 면 可히 久하니 이는 의 母가 면 

久히 한다 함이  이 있 면 可히 하니 이는 하는 이 

이루면 富 의 이 다 함이다. 可히 久하면 이는 賢人의 德이니 德

이라 함  을 하는 한 體를 말함이  可히 富 하면 이는 賢人

의 이니 이라 함  을 하는 事 을 말함이다.  

의 德 에 하여  聖人의 德廣 을 말하고  의 德修

을 말하고  賢人의 可久之德 可 之 을 말하니 德廣  의 

과 의 廣을 象한 것이므로 聖人의 일이 는 것이  德修  사람의 

修 을 말한 것이므로 事하는 에 있는 의 일이 는 것이  賢人

 人品의 賢함을 말함이라 可久之德과 可 之  間에 三 의 를 

하는 사람의 일이므로 事하는 를 取하지 아니하고 그 人品의 賢함을 

取하여 賢人이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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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함  待를 調和함이니  모두 待의 二 組 로 어 있

므로 待를 調和한 後에 이 하는 것이다. 間에는 日 이 

하여 의 로써 의 待를 調和하고 人間 에 는 賢人이 

로써 活의 모든 待를 調和하는 것이니 의 待를 調和

함이 곧 下의 가 得함이  의 待를 調和하는 賢人  의 中

에  三 의 를 하는 것이다.

二.  聖人  章

聖人 觀象 --- 六 之動 三 之 也

聖人이 을 하여  觀象 辭하는 것  凶을 히  함이  

 에는 柔가 相 하여 를 하니 凶 는 章의 凶

矣 矣를 하여 말한 것이다. 凶이라 함  以 聚 以群 하

는 凶을 힘이니 中의 凶   聚하고  하고 하는 惡

의 情을 因하여 하는 것이  라 함   象 形하는 

를 말함이니 中의 는 陽이  하고  하여 象 形

함을 因하여 하는 것이다.

凶  聚 하는 得의 象이니  하여 凶함이  聚는 得하여 함이

다. 는 陽이 動하여 中에 하여 心의 하는 것이  吝  이 

함이 하여 吝嗇하여 路가 한 것이다. 는 함이  吝  不及함

이다. 는 吝의 象이  는 의 象이니 는 가 下 함이  는 

가 口 出聲하는 것 로  의 動하는 象이다. 는 陽이 에 하

여 心의 하는 것인데 陽에는 能動 이 있 므로 中 에  懺 하여 

의 動 로써 中에  出하여 에 復하면 이 는 것이  吝

 이 하여 吝嗇한 것인데 의 이 하여 吝嗇에  出치 못

하고 路가 하면 凶이 는 것이니 事 의 聚 함에는 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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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  得이 하여 得한 者는 이 고 한 者는 凶이 는 것이

다.

라 함  柔가 相 하여 하고 하고 하는 象이  柔相 라 함  

日 의 相 하는 象이니 의 는 모두 日 이 하고 가 

交代하여 의 消長하는데  하는 것이므로 에도 의 消長하는 

象이 있는 곳에 가 하는 것이다.

三 이라 함  의 과 의 과 人의 이니 六 에는 上五의 

兩 가 이 고 三四의 兩 가 人이 고 二의 兩 가 가 는데 六

를 로 보면 六 는 人 의 三 의 가 고 動 로 보면 六

에 象 形하는 가 있어   의 象이 니 그러므로 六

의 動하여 를 하는 것  三 의 이다.

三 의 를 의 로써 보면  陽體의 象이   體의 

象이   과 이 相交하여 사람을 하는 의 象이니 가 

相交하여 사람을 하는 것이 곧 象 形하는 이므로 六 가 動하여 

를 하고 사람이 三 의 에 있는 象에 三 의 를 말한 것이  三

의 는 곧 사람의 하는 이다.

而安者 --- 自 之 不

의 라 함  六 四 의 이  는 三 의 로써 의 

長 하는 象을 한 것이니 이는 사람이 中에 하여 의 에 

하는 象이므로 가 하여 安하는 것이  의 辭라 함  三 이 一

一陽하는 로써 動하는 六 의 辭이니 六 의 辭는 사람이 의 에

 動하고 있는 을 하는 것이므로 가 樂하여 心하는 것이다.

觀象 觀  辭 의 象 辭  聖人의 四 이  이 四 는 至  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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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 한 이므로 가 이것을 觀 하면 를 는 것이다. 自

之 不 는 上九 辭로  달에  賢人의 가 할 때에 를 

고 있음을 말함이니 聖人의 四 가 한 를 는 이므로 上

九 辭를 引 하여 말한 것이다.

三.  彖者 乎象 章

彖者 乎象者也 --- 咎者 補 也

彖者 乎象이라 함  章의  觀象 辭를 말함이  者 乎 이라 

함  章의 柔相 를 말함이다. 凶者 乎其 得이라 함  의 

聚하고 하고 하여 하면 凶하고 得하면 하고 함을 말함이다. 吝者

乎其 라 함  吝  이  는 이며 는 의 吝嗇함이  

는 이니 陽이 動하여 中에 하여 心의 함이다. 咎라 함  咎는 

人과 로 어 사람이 로 함이니 陽이 로 치 아니하는 

것이 곧 咎이니 로써, 하는 를 補하면 로 치 아니하는 

것이다.  咎는 모두 의 聚 의 에 그 를 하는 象을 말

한 것이다.

 貴賤者 乎  --- 辭也者 其 之

貴賤이라 함  一章의 貴賤 矣의 을 함이니 貴는 의 象이  賤

 의 象이라 에는 를 貴라하고 를 賤이라 함 로 「三 凶 

五  貴賤之 」이라 한 것이  라 함  一章의 聚 의 

을 함이니 는 하여 聚하는 象이  는 長하여 하는 象이라 

 長 가 히 置  것이 곧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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辨 凶이라 함  二章의 辭 而 凶을 함이  吝이라 함  

二章의 를 말함이  咎라 함  二章의 를 말함이다. 介는 의 

이니 陽의 動하는  의 하는 가 곧 介이므로 吝을 하

는 것  介를 치 아니하  함이   口出聲하는 의 象이니 

이 과 치 아니하는 것  懺 하여 에 復한 까닭이다.

險 라 함  乾의 德 이 하여 險함을 知한다는 이니 는 乾의 

이  險  치 못한 險 이다. 에는 聚하고 하고 하는 가 있

고 辭에는 하고 險 하고 함이 있 니 그러므로 의 辭는  그 

出하는 의 하고 險 하고 함을 한 것이다.

之라 함  이 出하여 枝가 長한다는 이니 의 辭는 의 出

하여 長함과 같이 의 長하는 을 말한 것이다.

四.   章

 --- 知 之情狀

이 章  章의 辭也者 其 之를 하여 의 辭의 를 말한 것이

다.

이라 함  로 한다 함이니  의 模寫 로  로 더

불어 로 하여 함께 移하는 까닭에 能히 의 一 一陽하는 

를 彌 組하는 것이다. 이라 함  陽의  달의 이  

라 함  의 四  上 下 이  이라 함  달의 의 藏함이

다. 달의  陽의 을 면 하고 陽의 을 지 못하면 하

니 이가 이   의 象이  는 死의 象이라 달의  과 

裏 을 循環하여 藏  있  死는 없는 것이며 달의 質  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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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면 하여 하는 象이 고 을 지 못하면 하여 死하는 象

이 니 과 는 과 死의 象이다. 사람의 는 달에  한 것인데 달

에 의 象이 있 므로 달의 質의 象인 사람의 形質에는 死 의 象이 

있고 달의 의 象인 사람의 에는 藏만 있고 滅이 없는 것이다. 

仰과 俯는 上 下 의 象이   上 下 의 關係에  하는 것이므

로 仰觀俯察하면 의 事 을 知하는 것이다. 始라 함  始하여 하

는 곳을 함이  反終이라 함  死하여 終하는 곳을 뒤집음이다. 사람

 命의 에  始하여 하고, 이 다시 命의 로 하면 終하

여 死하는 것이니 이는 死의 속에 의 이있고 의 속에 死의 이 있

는 것이라 그러므로 始를 하면 거 에는 死가 있고 終을 뒤집 면 거

에는 이 있어 死 이 互根하니 이가 사람의 死後에 이 하는 

이다.

이라 함  死 에 한 論 이라는 이니 知死 之 이라 함  從 로 

相 하는 死 論 을 할  있다 함이다.  이라 

함  사람의 는 달에  하여 形한 과 形한 로써 組 는데 

그 形한 것  形質이 고 形한 는 이 는 것이며 形質  形

하고 形  다시 形 로 어 滅이 있 므로 肉體에는 死 이 있고 

 形하고 形  滅이 없 므로 에는 藏이있고 死 이 없

어 사람의 死後에는 이 藏하여 이 는 것이니 이 이 곧 

의 情狀이다.

情  의 이  狀  의 이니 의 能인 情  의 

로 고 의 心의  의 인 狀 로 는 것이다. 이 一節  

의 辭에 하여  死  의 를 知한다 함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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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 不  --- 安 乎仁 能

 의 模寫 로 어 로 더불어 相 한 까닭에  相 치 

아니하여 에 知  仁이 있어 知 (仁의 한 것) 함과 같이 

에 한 知  仁이 있는 것이다.

知는 의 함이니 곧 乾의 知의 知이며 知가 에 周 하여 一

一陽하여 下의 을 濟하므로 陽이 를 치 아니하여 咎하는 

가 없는 것이  이는 의 事이다. 旁 이라 함  中心 로부  形 로 

하여 함이  流라 함  下로 하여 流함이  樂 이라 함  上

로 의 을 하여 함이  知命이라 함  의 賦 한 命을 라  

함이  不 라 함  吝하는 가 없다 함이니 이 中心 로부  

四 로 旁 하여 乾陽의 을 하여 하므로 吝하는 不及의 

가 없는 것이니 이는 달의 事이다.

安 는 의 象이   열매의 象이  仁  열매의 仁의 象이  는 

陽이 和 하여 이 陽을 育하는 象이니 安 乎仁이라 함  가 安

定하여 을 하고 르고 여 게 하여 仁을 育하는 것  곧 仁의 

象이니 이는 의 事이다. 이 一節  의 辭에 의 知  달의 命과 

의 仁의 象이 있다 함을 말함이다.

範 之 而不  --- 而 體

範 라 함  模 括함이니 狀의 속에 을 括하는 象이다. 範

之 而不 라 함  의  하는 을 模하여 狀의 속에 

括하여 咎하는 가 없는 것이다. 曲  曲盡하다는 로  한 狀의 

範 라는 이니 曲 而不 라 함  을 남 없이 의 動의 

속에 하여 여 게 한다 함이다.( 也 不及也 者 吝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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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 라 함  日 이 相 하여 一 一陽하여 를 하는 이니 

二章의 「 柔相 而  柔者 之象也」의 을 한 것이다. 

가 相 하여 를 하고 의 를 知하는 者는 의 를 知하

는 것이니 間 의 는 모두 의 로  의 이며 의 

를 하여 知한다 함  의 를 知하여 의 를 知한다 함이다. 

 日 의 相 動에 하여 不 히 하여 一定한 도없고 一

定한 形體도 없 므로 를 하는 도 一定한 이없어 不 하는 

것이   한 도 의 하는 狀 를 象하여 한 一定한 

形體가 없는 것이다. 이 一節  의 辭에 日 의  의 의 

象이 있다 함을 말함이다.

五.  一 一陽 章

一 一陽之  --- 之 矣

章以下는 사람이 長의 로부  의 로 어가  이 여

고 의 이 함을 말한 것이다.

한번 하고 한번 陽하는 것  의 이니 에 라 한 것  모두 

一 一陽하는 의 를 말함이다.

之者 이라 함  사람  의 로  를 하여 하는데 의 

하는 것  드시 열매의 仁에  하는 것이  仁  四德의 一인 

仁의 象이  仁의 하는 것이 곧 이다. 그러므로 의 하는 者는 

모두 함이  사람의 같  것  모두 여  열매의 仁에  

하는 象이며 仁의 없는 열매는 하는 이 없 므로 쭉 이가 어 

치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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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者 이라 함  이 를 하여 하면 自體의 法 에 하여 

하는 者는 드시 長 하는 것이  이 長 하면 그것이 仁 로 어 

로 사람의 의 탕이 는 것이다.

사람의 에는 의 이 있 므로 한 의 인 仁과 知가 

있는 것이며 仁  의 象이  知는 의 象인데  에  하여 

을 하여 上 하는 것이므로 이 하여 이 仁하면 仁  스스로 知

를 得하게 는 것이니 이 仁과 知가 곧 組 의 탕이다.

의 仁知한 者는 의 仁知한 을 보고 거 에 共 하여 그 仁知

를 揚하는 것이  姓  의 仁知를 日 하  그것이 仁知인 을 알

지 못하는 것이다.  蕃 의 인데 蕃 이라 함  가 胎中에

 始 하여 微 하다 함이니 之 矣라 함  한 姓  의 

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의 가 微 하다 함이다. 姓   

한 말로  한 이라는 이다.

諸仁 ..... 日 之 盛德

一 一陽하는 의 는 의 仁을 하고 仁의 로 는 의 

知를 藏하여 을 動하여 하니 諸仁이라 함  秋冬에 藏한 

의 仁을 에 함과 같음이  藏諸 이라 함  에 한 

이 열매를 맺 면 秋冬에 그 속에 한 의 을 藏함과 같음이

며 이 一 一藏하는 것이 곧 一 一陽하는 動 이다. 不 聖人 라 

함  聖人이 을 함에 를 하는 吝을 하여 의 終始하는 介를 

하 는데 의  一 一陽하여 스스로 치 아니함 로 는 

聖人 로 더불어 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盛德  乾陽의 德의 盛

함이   의 의 함이니 盛德  의 의 이므로 

盛 의 象을 말한 것이  至矣哉라 함  에  에 飛下함을 象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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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의 德  上의 을 하고 있 므로 그 德 을 至하다고 

한 것이다.

富 라 함  의 함이 富 하여 치 아니함이 없다 함이니 이는 이 

間 로 擴 하는 象을 말함이  日 이라 함  이 날마다 弊를 버

리고 한다 함이니 이는 이 間 로 長 하는 象을 말함이다. 

富 의  의 달의 이므로  가 모두 로  것이

 日 의 盛德  乾 의 陽의 이므로 日 과 가 모두 日로  

것이다.

之  ..... 陽不 之

之 이라 함  章의 體의 을 함이니  間 로는 

日 이 고 間 로는 富 가 는데 하는  不 히 하여 

日 又 하고 之又 하는 것이므로  이 고  一定한 體가 없

는 것이다.

象之 乾이라 함  上에  日 의 象이 하는 것  乾의 象 이

라 함이  法之 이라 함  上에  의 形이 하는 것  의 

法 이라 함이니 日 의 象이 上에  하면 의 形이 上에

 하는 것이 곧 象 法의 이며 이는 一章의 象 形

矣의 을 한 것이다.

乾이 象을 하고 이 法을 하여 의 形이 하면 象에는 드시 

가 있는 것이  그 라 함  의  五 五 이  五 五 는 를 

하고 을 하는 것인데 의 여  것이 五 五 이  이 여 면 

하여 事를 知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 가 여 어  을 하

여 事를 知하는 것이 곧 知 之 이  이라 함  事를 豫



繫辭 上

- 490 -

知하는 일이다.

이라 함  乾 의 一闔一闢하는 과 往 不 하는 을 말함이  事

라 함  現狀을 한다는 로  人間의 事는 모두 現 의 狀 를 

하여 事 를 만드는 것이므로 하는 것이 곧 事이니 乾 에 貞

者事之 也라 한 것도 한 貞  의 이 다 함이다.

陽不 之 이라 함  章의 과 上 의 一 一陽之 의 을 

한 것이니  陽 命 의 이  는 의 하는 이  不

 이니 一 一陽하는 를 하여 할  없는 한 이 

곧 이다.

六.  廣矣 矣 章

廣矣 矣 ... 以廣

이라 함  章의 之 을 함이다.

廣  의 象이  는 乾의 象이며  의 象의 象이  는 의 

法의 象이  之間  의 의 象이다.

 의 을 말하면,  中에 象을 하여 際 이 없 니 이가 

不 함이  의 를 말하면, 는 을 하여 形을 凝하니 이가 而

正함이  의 間을 말하면 의 間  이 하여 富 日 하니 

이가 함이다.

乾 이라 함  章의 象의 乾과 法의 을 함이다. 乾의 

 그 함에 一하여 의 私 가없고 그 動함에 直하여 의 歪

曲이 없 니 그러므로 이 하여 에 周 하여 能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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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것이  의  그 함에 保翕하여 自 히 藏하고 그 動

함에 闢 하여 自 히 하니 그러므로 受 이 하여 을 

涵하여 能히 의 廣을 하는 것이다.

廣  .... 之 至德

의 廣 함  의 廣 에 하고 의 함  四 의 에 하

고 의 陽의 義는 日 의 陽關係에 하고 의 의  

의 至德에 하니 至德이라 함  이 日 의 象을 上에 하여 

을 日 하는 盛德을 말함이다.

七.  其至矣 章

曰 其至矣乎 ... 義之門

至矣라 함  日 의 法 이 로부  上에 함이다. 이라 함

 上 의 至矣한 을 함이니  至矣한  聖人이 의 德을 하

고 의 을 廣하고 하는 以이라 함이다.

五章의 之者 에는 知  仁을 말하고 이 章의 에는 知  를 말

하니 仁의 한 것이 곧 이  仁과 가 모두 에 屬하는 것이다. 知

 仁  의 間  을 말함이  知  는 의 間 秩 를 

말함이다.

知는 하여 의 에 屬하고 는 하여 의 에 屬하는데 聖人

이 德廣 함에는 知의  을 하고 의 는 를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知의 로써 의 德을 하고 의 로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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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廣하는 것이다. 知  가 上下에 秩 를 定하니 이는 가 를 

한 象이  知  의 사이에  의 이 하니 이는 日 이 의 中

을 하는 象이다.

 과 함이니  함이   久함이라  

久로써 體를 삼고 로써 을 삼아 久한 體가 있  後에 하는 

이 하고  하는 이 있  後에 久한 體가 하는 것이

니 의 함  久한 體로 는 까닭에 이라 한 것이다. 의 

는 久하므로 日 이 그 中을 하는 것이  知 의 도 하여 久

하므로 의 이 그 中을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 

象이다.

는 一 一陽하는 것이  義는 陽의 和하는 것이니  義가 모두 

陽不 하는 의 이다. 그러므로 知  로써 을 하여 久히 

하면 의 이 그 門을 出 하여 이 하는 것이니 이가 가 

를 하고 日 의 法 이 그 中을 하여 을 하는 象이다.

八.  擬 動 章

聖人 以 下之賾 ... 擬 以 其  

賾  과 하여 말이 많고 로 다 다는 이다. 사람  自의 를 

가지고 있 므로 말이 많고  로 다 며 그 動이 混雜하고 로 어 나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調和가  것이다. 人間 의  그 

를 構 한 사람들의 말과 動 로써 營 는 것인데 그 말이 많아  

로 和치 못하고 相互의 動이 로 헝클어지면 의  完 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聖人이 을 지음에 下 사람들의 말의 많  것

을 보고 그 形容을 模擬하여 를 하고 을 붙여  그 의 事宜를 

象 로써 하니 이것을 象이라 하는 것이  下 사람들의 動의 混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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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보고 의 에 그 의 不  志의 不 을 觀하여 典 과 

節을 하고 辭를 하여 그 凶을 하니 이것을 라 하는 것이며 

象에는 下의 至 한 賾 을 말하  모두 事宜에 하여 可히 惡치 못

하고 에는 下의 至 한 動 를 말하  모두 秩 에 하여 可히 混亂

치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象에 擬한 後에 하고 의 辭에 擬

한 後에 動하며 擬하고 하여 事 의 를 하는 것이다.

一章에는 象 形 矣라하고 二章에는 柔相 而

라하고 章에는 擬 以 其 라하니 矣는 의 의 象을 말함

이  는 長의 의 象을 말함이  는 의 의 象을 말

함이니 擬 動하는 것  사람이 을 하는 以이다.

鳴 其 和之 ...

中 九二 의 辭로  과 動을 말한 것이다.

中 는 陽의 앞에 있는 象의 달이 의 의 에 陽의 뒤로 어

가는 에 中宮의 中 에  陽과 하는 象인데 日 의 하는 때

에는 中宮의 中 에  律呂聲이 하는 것이니 이가 의 鳴聲의 象이며 

이라 함  에는 인 乾 과 泰否에 陽을 말한 以 에는 他

에 陽을 말한 것이 없고 직 中 九二 에 一 가 있 니 이는 乾

에 日 의 象이 있고 泰否에 日 相交의 象이 있고 中 에 달의 始

하는 象이 있 므로 이 五 에만 陽 를 쓴 것이며 中 에는 달의 하

는 象이 있음을 하  하여 九二의 의 中心에 를 쓴 것이다.

는 이니 日 이 하여 새달이 하는 것이 곧 의 和하는象이니 

和라 함  體中에 陽 가 하여 義로 和함이다. 는 우리라는 이니 

體를 말함이  吾는 나라는 이니 自己를 말함이   이   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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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鳥鳴하는 曲調이니 이는 律呂聲의 하는 中宮의 中 를 말함이  

는 쓰러진다 함이니 好 吾 之라 함  우리에게 하는 좋  

가 있 니 나  가 쓰러지듯이 그 로 들어가  새달이 다 함이다. 

室  하는 中宮의 象이   鳴 和의 象이  里는 의 立

體의 象이니 自 는 에 止하므로  로 相乘한 里는 

의 의 象이  里에 다시 를 乘한 里는 의 立體의 象이

며 는 上距離의 近을 말한 것인데 한 乎 不 乎 而

正의 에 하여  의 象이  는 의 象이다. 樞는 門을 開閉하

는 지도리이  機는 틀을 하는 고동이니 樞機는 事 의 動하는 

라는 이다. 는 달의 象이   달의 의 象이다. 이 

를 動한다 함  里의 가 應하고 하고 함이 곧 을 動함이  者

가 應之 之함이 곧 를 動함이다.

人 咷而後  ...

人九五 의 辭로  을 말한 것이다.

人  上 乾陽의  下 離火宮의 澤이 體하여 사람의 의 

를 하는 象이니 咷는 의 象이  는 澤의 象이다. 出과 는 

雷의 出 하는 象이  黙과 는 口의 의 象이다.  澤이 

九二 九五의 의 中心에 相應하니 이가 二人 心의 象이다. 는 陽

의 義의 和함이   段의 事를 裁하여 一로 定함이  金  乾의 象

이  臭는 巽 의 象이   五 이다. 의 陽의 義가 和하여 

二體가 一體로 어 次世代의 乾의 를 하니 이가 其 金의 象이다. 

人  가 下 하여 火宮의 中宮을 相應하여 姤의 象이 는데 

人의 互 가 한 姤이므로 (姤의 雜 가 한 人) 人에 姤의 象이 

있어 乾의 金과 巽의 臭를 말하고 姤는 一 의 始 하는 五 至 이므로 

臭의 인 을 말한 것이다. 人  에는 로 하고 後에는 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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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下人의 하는 象이므로 九五 에 咷而後 의 象이 있는 것

이니 이는 下의 至雜한 人心이 和 를 띠고 至賾한 이 로 함

이다.

姤는 달이 陽의 뒤로 어가는 달의 로  人 의 互 로 고 

姤 人의 象이 相 하므로 人 의 解釋에 姤 의 을 引 하여 

에 새달이 나 고 下가 人한다는 을 말한 것이다.

六藉 咎 ...

 六 의 辭로  動을 말한 것이다.

는 陽이 하여 體中에 하여 胎育 는 象이  六  下 의 

巽股로  乾陽의 가 體中에 하는 이다. 는 下 의 로  

節節相 하고  하여 殖 의 象이 있 므로 相交하는 泰

否의 에 의 象이 있는 것이  는  巽 이 相 하고 巽

股가 를 하여 相交의 象이있고  澤 의  의 象이므로 

六의 巽股에 로써 을 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이라 함  上下

로 相交함이  薄이라 함  과 巽의 雷 相薄함이  往이라 함  陽의 

相 함이다. 六의 巽股는 의 下 하는 의 이니 가 六의 

에  巽股  交 하더라도 可한 것인데 藉하여 함에 를 하니 엇

이 함이 있 리  함의 至 함이니  六四의 括囊 咎 不害也

의 이다

의 이 雷 相薄하는 일이 있 나 그  重巽이 陽에 함과 같이 

에 한 것이니 이 을 하여 陽에게로 往하면 陽을 하는 가 없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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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終  ...

九三 의 辭로  을 말한 것이다.

 사람의 가 달로부  上에 下 하여 止하는 象이므로 이라 한 

것이  사람의 하는 는 辭로써 는 것이므로 로  

를 쓴 것이다.

九三 는 의 主 로  人 에 있고 一陽이 中에 있어 의 勞하는 

象이 므로 勞 이라 한 것이  盈而益  盈而流  害盈

而  人 惡盈而好 하여  下하  終이 있 니 終이 있다 함  

六三의 終의 로  을 한다는 이  이는 사람의 가 에 

下 하여 形體를 이루는 것이 곧 終 이다.

勞而不 이라 함  함이 勤勞하  他人을 하여 自己를 하지를 

아니한다 함이   而不德이라 함  勞가 있  德色을 내지 아니한

다 함이니 九三이 勞의 象 로  의 에 있 므로 不 不德의 象이 

는 것이  下에 있어 不 不德하여 를 치 아니하고 德을 하므로 

의 至가 는 것이니 이는 그 勞로써 사람에게 下하여 남에게 한

다 함을 말함이다.

德  盛하여야 하고 는 하여야 하니 德이라 함  하고 日 하여 盛

함을 말함이  라 함  로써 사람에게 下하여 함을 말함이다. 德

이 盛하고 가 함이 곧 이니 그러므로 이라 함  을 致하여 사람

의 三 의 를 保 하는 것이다.

亢龍  ...

乾上九 의 辭로  動을 말한 것이  乾 에 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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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出 咎 ...

節 九 의 辭로  을 말한 것이다.

節  로부  하여 秋로부  冬하는 象이 므로 一 의 節이 고 

澤의 로  澤이 上 하여 流하므로 의 節하는 象이 는 것이며 

澤이 하여 上 하는 것  달의 象이 므로 의 달이 節하여 終

하는 象이 는 것이다.

이라 함  乾 의 闔闢하는 의 口를 象함이  九는 節의 에 있

므로 不出 의 象이 고 口를 出치 아니하므로 를 出치 아니하

는 象이 는 것이다. 亂  澤의 이  는 陽 가 로 宣함

이  階는 下에  高로 함이   陽 의 象이  臣  의 象이  

는 陽이 微動하여 달의 始 함이  密  의 密雲과 같이 달 體의 

凝結한다는 이  害는 쭉 이로 이다. 亂之 也 以 階라 함  

澤이 어 이 凝結치 못하여 달이 치 못하는 것  陽 가 로 

宣하는 것이 그 因의 階로 다 함이  不密 臣이라 함  陽 가 

密치 아니하면 을 凝結시키지 못한다 함이  臣不密 이라 함  

이 密치 아니하면 自體를 치 못한다 함이  事不密 害 이라 함

 陽의動함이 微하여 의 하는 일이 密치 아니하면 달의 함을 害

하여 쭉 이가 다 함이니 그러므로 달  陽의 陽 를 受하고 括囊을 

하고 密하여 出치 아니하는 것이다. 九는 節을 하는 에 하므로 

陽 를 密하는 것이  달의 密하는 象  사람의 密하는  

一하므로 달에 擬하여 人事를 말한 것이다.

曰 者其知盜乎

解  六三 의 辭로  動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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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는 가 冬 로부  로 移하고 가 로부  東 로 流

하는 象이므로 凍 의 解하는 象이 는 것이며 六三  中 에 있는 

로  雷雨의  冬 의 際에 있어 凍 의 消하는 에 있는 것이다.

負는 九四의 陽을 負함이니 睽 의 豕負 가 解六三의 이 九四의 을 

負함을 말함이  乘  九二의 陽을 乘함이  는 九二의 矢이니 解上六의 

弓矢者 也라 함이 九二의 矢를 말함이다. 解는 體가 乾陽을 受하여 

달의 을 하는 로  陽 를 에 하는 象이 는데 六三  

體의 로  雷雨의 에 하여 陽體의 陽 를 盜 하는 象이 있 므

로 九二  九四의 陽 가 六三의 에게 盜 을 말한 것이니 九二  九

四는 陽의 陽 의 象이  六三  달의 의 象이다.

負也者 人之事라 함  九四를 負하고 있는 六三을 人이라 한 것이  乘

也者 之 라 함  九二의 矢는 의 라 함이니 泰否의 人이 

과 을 象한 것임과 一한 이다. 六三  人 로  를 負

하고  의 를 乘하고 있 니 이는 六三이 의 를 取하 를 

함이  盜는 곧 六三이다. 上 下暴라 함   陽相交하는 때의 陽體  

體의 動 을 象한 것이니 九四의 陽이 陽 를 하  하여 하고 

있는 것이 곧 上 이  九二의 陽이 하여 動하고 있는 것이 곧 下暴이

며 陽의 動 이 暴하므로 六三의 盜가 陽 를 하 를 함이다. 上

의 陽이 陽 를 藏할 것을 漫하는 것  盜에게 盜 하라고 가르침이  

下의 陽이 그 容 가 풀 질하여 쇳 을 녹이는 것  盜에게 貪淫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六三에는 스스로 盜를 招하는 象이 있어 六三

自體가 盜로 는 것이며 에 盜는 解 의 에 과 盜의 象

이 아울러 있음을 말함이며 이 一節  上 의 節 의 密不出과 相 하는 

것이다.

擬 動 一章  달이 하여 달의 하는 을 人事에 擬하여 말

한 것이니  陽 의 宣함이  動  陽의 受함이다. 中 의 鳴



繫辭 上

- 499 -

和는 日 의 하는 象이  人의 咷 는 日 의 相 하는 象

이  의 藉 는 陽의 가 달의 巽股에 하는 象이  의 

勞  의 陽 가 의 體에 下濟하는 象이  乾의 亢龍  陽體가 陽

를 하는 象이  節의 不出  陽體의 陽 密藏의 象이  解의 負

且乘致寇至는 體가 陽 를 受하는 象이다. 달에  달이 하

여 死者復 의 象이 니 그러므로 中 에 緩死하는 緩의 象이있고 解

에 難을 緩하여 宥罪하는 緩의 象이있어 달이 中 에  始하여 解

에  한 것이다.

九.   章

一 二 ..... 而 也

章의 擬 以 其 의 을 하여    의 을 말하

고 의 를 知하는 者가 의 를 知한다 하여 모든 는 의 

이라 함을 말한 것이다.

自 에 一三五七九의 는 二 五이  二四六八 의 는 三

이니 五 五이다. 洛書 는 一로부   九까지이  洛書는 長의 이므

로 四 五 는 長하는 로 는데 의 長하는 것  形質의 長하는 것이

므로 洛書 의 사람  形質의 長함을 主하고 가 에 하지 못하여 

를 치 못하므로 사람의 이 치 못하여 마치 의 열매가 여

지 못한 것과 같  것이다. 이라 함  사람의 이 여 면 

의 이 하고 의 열매가 여 어  世世 의 을 하는 것이 

한 의 이다. 이라 함  을 한다 함이니 洛書의 

長의 로부  의 로 어가  가 까지  五 五 로 

는 것이 곧 가 를 하여 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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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 五  ... 之 也

라 함  二 五를 한 것이다. 의 組  속에  陽이

있고 陽속에  陽이 있는 것이니 가 二 五이  二 五의 에  

 陽이 있 므로 를 하면 五 이 니 이가 이다. 

 五  陽 이  陽 의  轉하는 것인데 自轉하면  한 轉

하는  그 中心의 一點이 移動치 아니하여 치 아니하므로 自轉 轉하

여 하는 는 四 九이니 이가 의 이다. 의 四 九는 

陽 이  陽 의 속에 한 陽이 있는데 四 九는 다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陽 로 兩 는 것이니 이가 곧 兩 이다.

二 五에   五 이 함과 같이 三 에  한 六 의 

가 하니 이가 六 의 이다. 는 로  드시 次世代를 

出 하는 것이므로 六  母의 兩 의 로 는 것이니 이는  

이 兩 로 함과 같음이  母가 를 함에는 九 母 六의 

에 하여 는 三 六이 고 母 는 二 四가 니 三 六과 二 四

는 乾 의 이다. 九  母 六의 五가 相 하여 를 하면 

는 一이며 五 一  곧 六 四이므로 母 六 과 四를 한 

六 四가 곧 母 의 하는 이니 六 四는 六 의 이  

의 六 四 는 이 에  나  것이다. 그러므로 六 四 中에는 六

가 母宮 로 고 四 가 胎宮 로 는 것이다. 의 四 九

 의 六 四는 陽 의 關係를 가지고 있어 四 九는 七七의 

이니 七  陽 이  六 四는 八八의 이니 八  이다. 七八의 

陽  陽 의 이 고 있 므로 陽 의 致인  七 로

써 하여 달의 을 象하여 七日이라 하고 의 致인 質  八

로써 組 어 달의 形質을 象하여 八 이라 하는 것이다.

李 의 에 하면  一三五七九를 三自乘하여 하면 一

二 二 五가 고 의 中 五를 自乘하면 二 五가 는데 이 二 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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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一 二 二 五를 하면 四 九를 得하니 이가 其 四 九이  二

四六八 을  三自乘하면 一 八 이 고 의 中 六을 自乘하면 

三 六이 는데 이 三 六 로써 一 八 을 하면 五 을 得하니 이가 

五 이라 하 다 이것을 式을 써 하면

1 3+ 3 3+ 5 3+ 7 3+ 9 3= 1225

5 2= 25

1225÷25= 49 의 

2 3+ 4 3+ 6 3+ 8 3+ 10 3= 1800

6 2= 36

   1800÷36= 50

이 法  任 의 自 를 로 兩 하여 三自乘하여 하고 그 中

의 自乘한 것 로써 하면 그 得 는 드시 陽 가 보다 一이 

하여 五 과 四 九 의 關係  같  것인데 이 는  五 五

를 取하여 出한 것이므로 의 로 는 것이다.  一 二

二 五  一 八 을 한 는 三 二 五이  五 五 의 自乘한 것이 

한 三 二 五이니 그러므로 李 의   其  의  五

五의 에  나  것이다.

의  四 九는 에  나  것이  는 一로부  九까지에 이

르는 陽 로  長을 象한 것이므로 四 九 의 는 한 一로부  九

까지로 는 것이니 이가 兩  三品 四  五歲  六七八九의 四象 로 

하는 以이   長  閏을 하는 것이므로 洛書 의 曆에는 閏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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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九 를 一로 하고 一을 한 것  의 陽兩 의 象이  兩 에  

달이 하여 三品이 는 것이므로 一  陽과  달의 三品의 象이

 日 이 하여 을 하는 것  寒 의 往 하는 四 이므로 揲之

以四는 四 의 象이다. 는 閏이  五歲는 五歲에 閏과 陽閏이 一周하

는 歲 이다. 再閏이라 함  再 의 象이니 一을 하여 兩 의 陽을 삼

고 一을 하고  陽 를 四로써 揲하면  陽 에  

가 하고  陽 를 에 歸하니 이가 再 이  兩  再閏의 象이 

는 것이다. 그러므로 閏에는 의 閏과 陽의 閏이있고 兩閏이 하여 五

歲를 하니 五歲再閏이라 함  한번  閏이 고 한번  陽閏이 어 

하여보면 再閏이 고 하여보면 一周閏이 는 것이며 閏法  一周閏

하는 五歲로써 閏 의 를 삼는 것이다.

四 九 의 揲 의     揲 어가질  끼울륵

【一次】四 九 을 하여 揲 하면 그 이  五  九가

고 正 이  四 四  四 이 다.

【二次】  四 四   四 을 하여 揲 하면 그 이 

 四  八이 고 正 이  四   三 六  三 二가 다.

【三次】  四   三 六   三 二 을 하여 揲 하면 

그 이  四  八이 고 正 이  三 六  三 二  

二 八  二 四가 다.

이  같이하여 三次를 揲 하면 正 의 는 三 六의 老陽 , 二 四

의 老 , 二 八의 陽 , 三 二의 中 어느 하나로 는 것이  

老陽老 을 하여도 六 이 고 陽 을 하여도 六 이 는데 이 

六 는 하면 一 의 三 日 로 어 一 三 六 日의 基 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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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의 는 四 九에  正 를 한 이니 그러므로 老陽의  

三이  老 의  二 五이  陽의  二 一이  의 

 七이며 二老의 을 하여도 三 八이 고 二 의 을 하여

도 三 八이 는데 이 三 八 는 하면 九로 어 曆法의 九歲 

七閏의 가 니 그러므로 이 곧 閏 의 象이 는 것이  이 九歲

七閏  한 五歲再閏의 象이다.

老陽 三 六, 老 二 四, 陽 二 八, 三 二는 公 하면 九六

七八의 四象 가 는 것이  九六七八의 四象 는 參 兩 의 에 基하

는 것이니 參  陽의 象이  兩  의 象이라 九는 參이 三 로  陽이

므로 乾 의 象인 老陽이 는 것이  六  兩이 三 로  이므로 

母의 象인 老 이 는 것이  七  參이 一이  兩이 二로  二 一陽이

므로 三 의 象인 陽이 는 것이  八  參이 二이  兩이 一로  二

陽一 이므로 三女 의 象인 이 는 것이다.

揲 하는 一, 兩 , 三 , 四 , 五歲의 一二三四五는 이  四象의 

六七八九는 인데 洛書 는 長의 을 象한 것이므로 그 가 一로

부  九에 止하고  閏 가 하니 이가 長 에 의 생생蕃殖하는 

象이다.

 乾 이 하여 組  것인데 乾  老陽이니 그 가 三 六이  

 老 이니 그 가 二 四이며 乾의 六 는 二 六이  의 

六 는 四 四이니 하면 三 六 이 어 이것이 一 의 日 에 

하는 것이  一  三 六 日  의 의 一歲日 이므로 에는 

閏이없는 三 六 日의 正曆이 하는 것이다.

의 二篇 는 陽 이  一 九 二이  陽 에 老陽 三 六을 乘

하면 六 九 二가 고 에 老  二 四를 乘하면 四 六 八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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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하면 一 一 五 二 이  이는 의 에 하니 의 한 

에      를 쓰는 것  이 二篇의 에 基한 

것이다.

 四營而  ... 其知 之 乎

四營而 이라 함   日 의 法 이므로 四營하여 日 의 法

이 하 다 함이니 一營 로 而 二以象兩하고 二營 로 一而象三

하고 三營 로 揲之以四以象四 하고 四營 로 歸 以象閏하여 이에 

閏曆이 하니 이가 四營而 이다.

八 而 라 함  三 를 함에 八 을 한다 함이니 每 에 三

次를 揲 하고 每次에  陽 의 함이 있 므로 每 에 六 이 

있고 三 에 八 이 있는 것이  八 而 이라 함  八 의 함

을 말함이다. 에 觀 陽而立 라 하므로 每次에 陽 의 이 

있는 것이다.

引  弓을 開하여 近 로부  에 하여 丈의 가 이  觸  上의 

角의 는 象 로  自 의 上端에 象의 角이 하여 의 象이  

것이니 引而 之 觸 而長之라 함  自 의 九까지 張하여 에 한

다 함이   能事는 의 能의 事이니 自 가 長하여 가  五

五 가 면 의 의 이 어 의 하는 能의 事가 하여 

를 하고 의 을 하는 것이다. 한 八 가 引 觸長하여 

에 한다 함  六 四 의 象이 具하여 의 引 과 의 引 에

는 달이 終하고 달이 하는 象이 있고 壯 의 羊觸에는 달

의 하는 象이 있 니 이가 引 觸長의 이다.

라 함  一 一陽하고 하여 仁을 함이  德 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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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의 德  하고 의 德  하여 의 를 함이니 의 

能의 事의 한 에는 이 여 어  仁을 하고 德 이 

하여 의 이 하므로 可히 더불어 과 하고 可히 더불어 

을 하는 것이다.  의 이  의 의 主宰이니 可

 上 의 의 이  可  下 의 其知 之 의 이다.

.  聖人之 四  章

 聖人之 四  ... 以 者 其

이 章의 辭 象  二章의 象辭 의 인데 二章  가 觀象 

辭 觀  하여 德修 하는 을 말함이  이 章  聖人이 辭 象 을 

實 하여 德廣 하는 을 말함이다.

以 也 ... 下之至 其 能 此

라 함  에  함이  이라 함  事 에 함이  而以

이라 함  로써 에게 한다 함이  其受命也如 이라 함  로

부  命을 受함이 함과 같다 함이  近 深 知 이라 함  

이 間中에 생 는 事를 知한다 함이다.

 火의 로  하다는 이니 受命 知 는 下의 至 히 

한 사람만이 能한 것이며 이 節  章의 可 의 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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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以  ... 下之至  其 能 此

參 라 함  二 의 三 五 의 이다. 二 는 丑寅 辰巳

亥이니 寅辰  陽 이  丑 巳 亥는 이며 一 二 과 

一日의 二 가 모두 二 로 어 있다. 參 의 를 一 二 로써 

보면  長 이  의 長함  陽의 이므로 長  

二 의 一 인 陽 에  始하여 三 인 寅에  하니 에  寅까

지의 丑寅이 곧 長하는 三 이며 이는 一 의 冬至에 陽이 비

로소 歸하여 長 이 開하고 正 의 寅 立 에 이 動하는 

이다.  一 인 陽 에  開하므로 二 인 亥에  閉하

니 閉는 하는 象이다.  의 이  의 함  의 이므

로 의  二 의 二 인 亥에  始하니 이는 의 閉하

는 곳이 곧 의 始하는 곳이 는 이다. 에는 陽 에  始하여 

陽 에  함과 같이 에는 의 이 에  始하여 에  

하는 것이  의  그 部에 長 을 하는 것이므로 陽 의 

인 亥에  始하여 陽 寅의 後인 에  하니 亥에  까지의 亥 丑

寅 가 곧 하는 五 이며 의 三  의 長을 하는 間이  

의 五  의 實을 하는 間이다. 參 以 이라 함  의 

三 에  의 五 로 하여 의 의 한다 함을 말한 것이

다.

綜其 라 함  九金二火의 綜이다. 의 洛書九宮  陽의 象인 九

金이 에 있고 달의 象인 二火가 에 있 므로 달이 陽의 앞에 있는 

象이 어 迷의 달이 고 의 九宮  九金이 에 있고 二火

가 에 있어 달이 陽의 뒤로 어가는 象이 어 後得主의 달이 니 

九二가 互 하여 의 달이 의 달로  것이 곧 九二 綜이  九二

綜을 한 金火正 이라고 한다.

其 之  參 以 의 이니 三 의 이 五 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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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의 長 이 의 로 하는 것이 곧 之 이  

이라 함  의 相雜함을 말함이다. 其 定 下之象  綜其 의 

이니 九二가 互 하여 日 의 軌 가 하여 새로운 달을 한 것이 곧 

下之象이  象이라 함  象함을 말함이다. 이 節  章의 「知

之 」의 을 한 것이다.

參 以 과 九二 綜이 곧 下之至 이  과 象  正 八  九

宮  正 의 曆을 말한 것이다.

也 也 ... 下之至  其 能 此

이 節  上 의 以 者 其 의 이니 이라 함  을 하는 것인데 

 에 하는 것이 아니  그 사람의 德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聖人以此 以 其德」이라 하고  「 而 之 乎其人」이라 한 것

이다.

 의 하신 書이므로 의 에는 가 하고 있 니 「始

八 以 之德」  이 을 말함이  사람이 을 함에 正心하여 

終始 하면  相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없고 도없고 

寂 하여 動치 아니하는 것이로  사람의 德이 하면 스스로 의 을 

하여 下의 事 를 하는 것이니 이가 下의 至 이며 至  곧 

과 相 하는 를 말함이다.

이 節  章의 「 德 」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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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人 以 深而 也 ... 此之 也

深이라 함  形한 事 을 함이  라 함  動微한 事 을 

함이니 至 하여 形한 事 을 하므로 能히 下의 志 를 하는 것

이  至 하여 動微한 事 을 하므로 能히 下의 務를 하는 것이

 至 하여 과 相 하므로 間을 하여 하지 아니하  스스로 

하고 間을 하여 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至하는 것이니 이가 聖人

의 四 이다.

一. 開 務 章

曰 者也 ... 蓍之德 而  ... 闔 之  .. 

 .. 法象 乎  ...  .. 四象 ... 

曰自 之 .... 以自 之 不

一章  以上의 二章 로부  章까지를 括하여 聖人의 辭 象 의 

四 를 한 것이다.  上章의 也의 을 함이다. 開  

五章의 之者 의 이  한 諸仁의 로  長의 象을 말함이

 務는 五章의 之者 의 이  한 藏諸 의 로  의 象

을 말함이니 長하는 것  이므로 開 에는 을 말하고 하는 것

 人工을 한 것이므로 務에는 人工의 務를 말한 것이며 冒 下之

라 함  冒는 目을 蔽함이라 五章에 말한  같이 下의 는 一

一陽하는데 그 를 하고 있는  하고 陽하고 함을 할  없이 

蔽 어 있다 함이다 下之志라 함  上章의 至 하여 下의 志를 

한다 함이니 한 이 하여 을 開한다는 이  定 下之 이라 함

 上章의 至 하여 下의 務를 한다 함이니 한 이 하여 務를 

한다는 이  下之 라 함  上章의 至 하다 함이니 한 陽不

하는 로  下의 를 冒한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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蓍之德 而 이라 함  蓍는 二 五에 陽이 있어 五 이 고 五

 이며  하여 中心의 一이 치 아니하므로 의  

四 九가 고 四 九는 七七의 로  陽  七의 象이 니 이는 九

하는 乾  七로써 을 삼는 까닭이며 七七의 四 九 는 하고 固定  

이 없 므로 의 에 하여 이것을 하다고 한 것이다. 之德

而知라 함  三 에 陽이 있어 六 이 고 六  이

며 는 母體의 象이 어 드시 胎宮 로써 을 삼고 陽九六이 交하

여 次世代인 一을 하는 에 하여 六 의 胎宮  四 로 는 것이

므로 의  六 四가 고 六 四는 八八의 로  八

의 象이 니 이는 六하는  八로써 을 삼는 까닭이며 八八의 六

四 는 하고 한 者는 固定하여 往 을 藏하는 知가 는 것이므

로 이것을 知하다고 한 것이다. 

六 之義 而貢이라 함  義는 陽의 義이   柔의 相 함이  貢

 함이니 六 는 陽이 로 하고 로 하여 事 에 하게 

한다 함이다.

聖人이 을 體하여 心하고 密에 藏하니 心  章의 也의 이

 藏 密  章의 也의 이며 凶에 로더불어 을 한가지

로 한다. 함  聖人이 을 한 가 을 難中에  濟하여 下를 

 함에 있다 함을 말함이  以知 知以藏往이라 함  蓍의 한 德

을 體하여 事를 知하고 의 知한 德을 體하여 往 을 하여 

藏한다 함이니 이가 聖人이 下의 志를 하고 下의 을 定하고 下

의 를 하는 以이며 이러한 事 에 하는 者는 古者에 聰하여 察함

이 하고 하여 日 과 같이 하고 叡하여 深한곳까지 하여 하고 

知하여 함이 矢  같이 하고 하여 하고 陽하고 함을 치 못하고 

武하여 하  殺치 아니하고 하는 者이다. 이  같이하여 의 一 一陽

하는 에 하고 의 事 를 察하여 이에 인 蓍를 하여 知

로써 의 日 에 하여 하는 것이며 聖人  을 體하여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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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立心 로 어 上 의 心의 이  는 로  上 의 

藏 密의 이며 하고 하여 그德을  하니 이라 함  乾

의 과 같이 하다는 로  도 한 이라 하고 사람의 도 

한 이라 하는 것이다.

不殺者  其德 의 는 의 로  上章의 也의 을 

함이다. 를 闔하여 藏하는 것을 이라 하고 를 闢하여 하는 것을 

乾이라 하고 한번 闔하고 한번 闢하는 것을 이라 하고 往하고 하고 하

여 치 아니함을 이라 하니 乾  의 하는 機를 말한 것

로  上 에 의 에 하다는 이  하는 것을 象이라 하고 形의 

한 것을 라하고 象을 觀하여 形을 하여 함을 法이라 하고 

하는 法을 하고 闔闢하는 乾 의 를 出 하여 이 골고루 하여 

하는 것을 이라 하니 象 法  사람이 人工 로써 하는 것 로  上

에 의 를 察하여 의 에 한다는 이다. 

에 이 있어 이가 兩 를 한다 함  上 의 闔闢하는 乾 을 말함

이니 는 一인데 闔하고 闢하고 하는 兩 이 있어  乾 이 니 의 

一  이  兩 인 乾  兩 이라 그러므로 이라 함  乾 의 

하  以 에 闔闢의 機를 藏하고 있는 宇宙의 를 말함이  宇宙 體를 

말한 것  아니다.  의 棟이  乾  上下로 闔闢往 하는 것이

므로 는 의 棟에 있는 것이니 그 까닭에 에 를 쓴 것이  

이라 함  宇宙 一體의 一 點에 한 라 하는 이다. 

兩 하고 而 二象兩하니 의 一不 이 곧 의 이  不

하는 一  의 中心에  自轉하면  動하여 四 九를 하는 것

이니  自轉闔闢하는 動中心이  이 中心이 있는 까닭에 二하여 

陽兩 가 하는 것이다.

兩 가 四象을 한다 함  가 火의 인 日 을 한다 함이니 

日 이 모두 體로  에 하여 象을 한 것이므로 四象이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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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四象이 八 를 한다 함   가 下 하여 에 하는 

로써 을 삼고 는 勢가 上 하여 에 하는 山 로써 을삼고 日

 火가 로 下 하는 雷로써 을 삼고  가 로 上 하는 澤

로써 을 삼고 하여 日 의 象을 한 後에 雷 山澤의 이 하

니 日 과 雷 山澤을 하여 八 라 한 것이다. 八 의 의 

에는 두 가지가 있 니 그 出 하는 로는 乾 이 母로 고 다음에 

長 長女인 雷 의 가 하고 그 다음에 中 中女인 火의 이 하고 

내종에 女인 山澤의 形이 하는 것이며 그 象하는 로는 乾

兩 가 있  後에 日 이 象하고 그 다음에 雷 山澤의 이 하는 

것이니 兩 四象八 의  이 象하는 를 말한 것이다.

八 가 모두 한 後에 凶이 定하니 이는 一章에 高動 聚

의 八 가 있  後에 凶이 한다 하는 을 한 것이  凶이 

을 한다 함  의 象에는 凶이없고 凶  上의 과 에 聚  

이 있음을 因하여 하는 것인데 사람이 을 하고 凶을 하  하여 

의 能 로써 可 한 을 하는 것이 곧 凶이 을 함이니 

이는 人工 로써  法을 하여 한다는 이다. 그러므로 兩  四象 

八 는 上 의 乾 의 을 함이  凶  上 의 象 法 의 

을 한 것이다.

法象이 보다 한 이가 없다 함  上 의 闔 闢 하는 乾 의 을 

함이  함이 四 보다 한 이가 없다 함  上 의 闔闢往 하는 

의 을 함이  象 함이 日 보다 한 이가 없다 함  上 의 

乃 之象의 을 함이  高함이 富貴보다 함이 없다 함  貴는 乾

의 인 의 象이  富는 의 形質의 長 하는 象이니  形而下한 

로  드시  形質로써 하는데 는 에 屬하므로 이라 하고 

形質  에 屬하여 長 하므로 高라 하는 것이니 이는 上 의 形乃 之

의 을 함이  을 하여 을 致하고 象을 立하여 를 하여 下

의 로움을 삼음  聖人보다 한 이가 없다 함  上 의 而 之 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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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을 함이  賾  하고 隱  索하고 深  하고  致하여 

下의 凶을 定하고 下의 亹亹를 함  蓍龜보다 한 이가 없다 함  

上 의 出 咸 之 之 의 을 함이니 亹亹는 務를 勉勉하는 

것이다.

之  之  象之라 함  之는 그것 로써 法 을 삼는다 함이  之

는 그 法 이나 象을 본 다 함이  象之는 그 形容에 擬한다 함이니 그러

므로 인 蓍  洛書는 그것 로써 法 을 삼는 것이  의 象  

그의 形容에 擬하여 事 의 事宜를 取象한 것이  의 는 그것의 

法 과 象을 본 는 것이다. 出 之者 而 八 也 洛出書

之者 洛書 胎宮之象 而東 之一六 三八  胎宮之井 也 之四九金

二七火 胎宮之 也 濟 井象( )乾 象(乾 乃 )此洛書

之象也

二. 四象 章

四象 以 也 辭 以告也 ... 不 而信 乎德

二章의 觀象 辭而 凶의 과 上 의 四象 八 八 定 凶의 을 

한 것이니 이는 二章 로부  八章에 이르는 七章의 을  結論한 

것이며 그러므로 二章의 에 自 之 不 하는 上九의 辭를 

말하고 八章의 에 한 一한 上九 辭를 말한 것이다.

는 로부  이 처음 로 하여 로 는 이므로 上九에 自

之 不 의 象을 말한 것인데 二章에 聖人이 처음 로 한 것  

한 로부  를 하는 象이므로 그 章 에 上九 辭를 말한 것이

며 一章에 을 말하니 의 의 는 로부  始하여 

로  것이므로 한 章 에 上九 辭를 말한 것이다. 辭下의 

久에 한 上九 辭를 말하고 그 象을 乾 에  取한 것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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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하여 로  뒤에 새로 를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立象而盡 라 함  象  上章의 闔 闢 하는 乾 과 乾 에  하는 

火雷 山澤이  는 가 에 現하는 것이니 이는 八 의 象에 聖

人의 가 現하고 있다 함이  以盡情僞라 함  는 六 四 이  情

 四情과 같이 能에  出하는 것이  僞는 人 로  眞치 못한 

것이니 六 四 에는 스스로 그 情僞가 나타난다 함이  辭 以盡其 이

라 함  에 辭를 하여 聖人의 하고자 하는 를 모조리 한 것이

라 함이  而 之以盡 라 함  上章의 一闔一闢하는 과 往 不 하는 

로써  法을 하여 의 日 을 롭게 한다 함이  之 之以盡

이라 함  는 을 動하여 仁藏 함이  는 의 長함에 

律動을 하여 가 을 應함이니 이는 上章의 出 의 인데 出

咸 之가 곧 의 象이므로 之 之가 한 을 盡하여 과 사람이 

相和하는 것이다.

乾  이라 함  의 絪 함이  한  索이니 乾 이 一索 再

索 三索하여 를 한다는 이다. 乾 이 絪 하여 를 하므로 乾

이 을 한 後에 立乎其中也 에 乎其中 此  乾 이 

을 하매 이 그 中에 立한다 한 것  그 한 가 一치 아니한 

것이니 가 를 한다 함  의 가 上下에 定하고 日 이 그 中

을 한다는 의 象을 말함이  乾 이 을 한다 함  乾 이 陽

의 兩 을 하고 六 四 가 그 中에 立한다는 組 의 象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의 陽  모두 乾九 六 로써 하는 것이다. 

의 六 四 는 모두 乾 로써 組 어 있는 까닭에 乾 이 毁하면 

을 할 가없고 을 할 가 없 면 乾 이 히 止 하는 것이니 

이는 에  乾 의 을 缺하면 의 聖人의 를 할 가 없는 것

이  의 聖人의 를 할 가 없 면 乾 의 도 한 止 하

여 치 못하는 것이라 함이며 그 까닭에 聖人의 는 을 하고 있는 

乾 에  한다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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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乾 이 을 하고 이 그中에 立하여 形而上한 것  一 一陽

하는 가 어 上章에 말한 의 闔闢 의 이 고 形而下한 것  形

質의 가 어 上章에 말한 의 象 法 의 이 는 것인데 一 一陽하

는 로써 하여 裁 함을 一闔一闢하는 이라 하고 하여 함을 往

不 하는 이라 하며 하고 하여  法을 하여 下의 에게 

擧 함을 事 이라 하는 것이니 事  곧 을 하여 象 法 로써 

을  하는 일이다.

聖人이 下의 賾함에 함이 있어 象 로써 宜를 象하고 下의 動함에 

함이 있어 로써 凶을 하니 下의 賾함을 함  象에 있고 

下의 動함을 動함  辭에 있고 하여 裁 함  에 있고 하여 

함  에 있는 것인데 上 에는 之 之以盡 이라 하여 의 致

는 人相和에 있는 것이므로 하고 하여 그 로움을 盡한 後에 

하여 하게 함  그 人의 之 之함에 있고 黙黙하여 하고 치 아니

하  信하고 함  의 德 에 있는 것이다.

聖人의 賾 動의 辭는 八章과 二章에 있는데 八章의 辭는 象

과 辭로써 動을 擬 하여 그 를 하  함이  二章의 辭는 

象과 辭로써 을 裁 하여 而 之 黙而 之 不 而信하  

함이니 八章  의 를 修하는 段階를 말함이  二章  

의 德 을 實 하는 段階를 말함이다.

에 하여는  가지로 말하니 一章의 一闔一闢 之  往 不

之  乾 의 을 말함이  二章의 而裁之 之  而 之 之

 사람이 乾 을 法하여 人事를 함을 말함이  而裁之 乎  而

之 乎  사람이 下의 賾과 下의 動을 裁 하여 에 致

 하는 實 法을 말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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辭 下

一.  八  章

八  ... 柔者立 者也 .. 乾  ... 聖人之情 乎辭

辭上編의 一章 章  上下編의 綱 이 고 下編의 一章  

上編의 二章과 相應하니 그러므로 이 章의 八 因重  上編 二章의 

觀象이  이 章의 柔相 其中  上編 二章의 柔相 而

이  이 章의 辭 而命之  凶 吝者 乎動  上編 二章의 辭 而

凶이  이 章의 動 其中과 乎動  上編 二章의 六 之動三 之

이며 다만 辭 과 柔相 의 兩句 가 相換  것이  上編  得 

   三 의 하는 象을 主로 하여 말한 것이므로 柔相

而 의 辭  結시킨 것이  이 章  의 를 主로 하여 말한 것

이므로 八  因而重之 柔相  辭 의 로써 象 로부  辭에 

及하고 辭의 中에 動이 있어 凶 吝이 함을 말한 것이다.

柔는 을 立함이라 함  乾 柔로써 의 을 삼는다 함이니 이는 

上編 章의 乾 而 立乎其中의 을 한 것이며  를 함이

라 함  日 의 에 하여 四 의 이 한다 함이니 이는 上編

章의 而裁之 之  而 之 之 의 을 한 것이며 凶  貞勝함이

라 함  貞  事의 로  의 機를 保 하고 있는지라 의 動하는 

中에는 凶이 하고 그것이 스스로 어 凶을 하고 의 一 로 

하는 것이 곧 貞勝이니 이는 上編 章의 擧而 之 下之 의 을 

한 것이다.

의 는 貞觀함이라 함  上 의 柔立 의 이니 의 는 스스

로 어 觀 하는 것이  日 의 는 貞 함이라 함  上 의 

의 이니 日 의 는 스스로 어 하는 것이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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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動  貞 一함이라 함  上 의 凶貞勝의 이니 下의 動하는 것  

스스로 어 凶을 하고 의 一 로 하는 것이며  日  

下의 動함이 스스로 는 것  모두 乾 의 의 에 한 것이

다.

 石과 隺 로 어 石  함이  隺  鳥가 上出하  함이니 이는 乾

이 하여 飛高하는 象이  隤는  貴로 어 는 陸 이  貴는 高함

이니 이는 이 하여 을 하는 象이니 乾  하므로 사람에게 

陽의 함을 하고  隤 하므로 사람에게 의 함을 하는 것이

다.

라 함  이 乾 의 을 함이  象이라 함  이 乾 의 을 像함

이니 像  人과 象 로 어 人事의 象을 말한 것이다.

象動乎 라 함  象  八 의 因重의 속에 있 므로 라하고 乾

의 을 像하므로 動이라 한 것이며 凶  사람에게 하여 를 

하는 것이므로 에 한다고 한 것이다. 乎 이라 함   

下의 에게 擧 하는 事 이   하여 裁함이니 裁하여 事 을 

下의 에게 擧 하는 것이 곧 이 에 함이  聖人之情 乎辭라 

함  聖人의 情  聖人이 의 情을 揮하여 凶 害를 하므로 그것

을 聖人의 情이라 한 것이니 聖人이 辭를 한속에 動함이 있고 動하는 속

에 凶 吝이 있는 것이 곧 聖人의 情이 辭에 함이다.

上編의 二章에 象 辭 을 말하 는데 이 章  그  相 하므로 한 象

辭 을 말하니 象  象이  凶  이   이  聖人之情  

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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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德 章

之 德曰  ... 古者 之 下 ... 結 而 網罟 ... 

者象也象也者像也

이 章  一章의 八 象 其中의 을 하여 三 의 象 로써 

義를 하는 의 를 말한 것이다.

의 德  이  사람  工의 한 것을 人工 로써 하여 

育의 로 하는 것인데 聖人  致 하고 立象 하여 의 

育을 하여 下를 롭게 하는 것이므로 聖人이 法하는 에 

있어야 하니 이 까닭에 는 聖人의 寶가 는 것이  上編 一章의 

高 乎富貴라 함  聖人 寶의 를 말함이다.

사람의 를 立하는 것  仁과 義이니 그러므로 寶의 를 守함  仁

로써 하는 것이  사람을 聚함에는 財를 하여야 하는데 財를 經 하고 

辭를 正하게 하고 의 를 하고 함  義로써 하는 것이니 仁과 義

로써 人의 를 立하면 能히 人工 로써 工의 한 것을 하여 사람

이 三 의 를 이루는 것이다. 人의 를 立하는 仁과 義는 四 로써 보

면 과 秋의 象이니 가 秋를 한 것도 한 人의 를 立하  

함이다.

義라 함  陽의 義로  質의 을 和하여 一을 만드는 것이니 財 正

辭  는 權 로써 을 强 하는 것이 아니라 聖人이 에 있

어 과 和하여 一하는 것이며  正과 이 모두 立을 調和하여 一하

는 의 이다. 

八 는 가 의象 의法 鳥 의  의宜에 한 蟲 을 

觀하고 近하 는 人 과 하 는 에  取하여 비로소 象을 한 것

이니 이 象의 속에는 의 하는 情을 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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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 의 한 德을 하고 한 德  의 하는 德이  의 

情  의 하는 能이다.

結 而 網罟라 함  을 結하여 網罟를 만드는 일을 한다 함이며 

離는 動하는 陽이 한 에 하는 이므로 鳥 이 網罟에 하는 

活의 象을 取한 것이다. 

耒耨之 는 益 의 巽과 이 모두 이  上 下動하므로 耒耨를 하

는 農 의 象을 取한 것이다.

日中 는 嗑이 로부  離하여 日中의 象이 있고 의 長 에 

營 을 取하는 象이 있고  하고 하고 하는 象이 있 므로 日中의 

에  貨를 交 하는 交換經濟의 象을 取한 것이다. 

 農 가 網罟를 만드는 일을 하고 耒耨의 를 하고 

을 만들어 交 하게 한 것  모두 人 始 의 에 비로소 農 의 法

을 한 것이니 이는 人 의 하는 의 象이며 아직 人工이 

하여 그 이 活을 시키지 못하므로 가 하여 心이 한 

것이다. 이에 黃 가 하여 를 하여 心 로하여  

치 아니하게 하고 하고 하여 로하여  事宜를 얻게 하니 한다 

함  이 그 를 함이 自 스러워  勉强이 없는 것이  한다 

함  이 스스로 樂從하고 實 하여 그 模의 속에 安하는 것이니 이는 

의 로부  長의 로 어가는 때이다.   相 하여 

한즉 하고 한즉 하고 한즉 久하므로 上九 辭  같이 自

之 不 하니 上九는 에  를 하는 象을 말함이라 黃

의 하  以 에 의 段階가 終하여 가 하니 이는 의 象이  

이것을 其  而 之하여 의 속에  의 를 하여 長의 段階

가 始하니 이가 곧 久로  上九의 에 하는 것이  이것이 

洛書의 長하는 의 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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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節에는 乾 의 三 가 있다.

黃 이 裳을 하매 下가 한다 함  는 上 이  裳  下 이

라 中에 裳을 입는 것  직 사람이  裳  古代의 가장 秀한 

人工品이니 이는 人工 로써 工의 함을 하는 것 로  가 長

하는 을 맞이함을 象하는 것이다. 乾 에  取한 것이라 함  乾  

을 妙하게 하는 이므로 黃 가 이 象을 取하여 而 之의 

를 한 것이라 함이다.

乾 의 以後에는 長하는 이 고 長하는 에는 他를 하여 

自體의 을 삼 니 이가 곧 洛書五 의 乃 의 이다. 그러므로 

 險을 함이  乘 는 을 하여 動 을 함이  重門擊

柝  暴客을 함이  杵臼는 로써 를 함이  弧矢는 不

을 함이다. 에 을 말한 것  上에 이있어 險을 함을 象

한 것이  隨에 乘 를 말한 것  는 乾 과 로  로 係

維하고 있 므로 乾 의 係維함을 象한 것이  豫에 重門擊柝을 말한 

것  의 括囊의 에 乾을 得하여 雷  이 어 門과 柝을 象한 것이

 에 杵臼를 말한 것  上 下 하고 上動下止하며 이 消하고 

陽이 하므로 의 을 象한 것이  睽에 弧矢를 말한 것   睽는 

의 로  緯  緯가 其 로 고 그 속에 直한 軸이 있

며  金火에 武 의 象이 있 므로 弧矢를 象한 것이다.

之以宮室 之以棺槨 之以書 의 는 모두 乾以 知의 이니 는 

의 이다. 三 中에  직 宮室 棺槨 書 의 三 에만 乾象과 四

陽以上의 盛陽이 中에 싸여 있 므로 哉乾  哉乾乎의 을 取하여 

壯   의 로  을 쓰니 이는 之以가 곧 乾 의 이

라 함을 한 것이다.  이 三 에 모두 後世聖人 之以를 말하니 이는 

網罟 耒耨 의 三 에 말한  農  의 인 世의 이   

中 象에 以라 한 것  모두 이 世의 을 말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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久   擊柝 杵臼 弧矢 의 는  로써 을 삼는 長의 을 

말한 것이며 宮室 棺槨 書 의 는 上古의 를 하여 를 만

들어 의 를 한 것이므로 世의 과 하여 後世聖人이라 한 

것이다.

壯에 宮室을 말한 것  四陽이 中에 止하고 上에 東 의 이 있어 

棟의 象이 고 棟의 下에 乾이 하고 있 므로 사람의 하는 宮室을 

象한 것이  에 棺槨을 말한 것  四陽이 하여 中에 하고 濟

의 之 이 의 속에 있어 亡의 象이 고(雜 參 )乾의 上下에 

을 得하여 中에 있고 이 澤下에 있고 하므로 사람이 죽어  中의 

中에 있는 棺槨을 象한 것이  에 書 를 말한 것  에 一 인 口

가 五陽의 上에 하고 있는 것  部의 陽 를 口로써 에 宣하여 

의 象이 니 中에 로써 能히 雜한 事 을 하고 로 그 

志  想을 하는 것  직 사람뿐이며 가 있는 까닭에 한 

를지어 書 가 있 니 書 라 함  人工 로써 를 지어 사람들이 

로 束 하여 한다는 이니 에 書 가 있는 것  口로써 

를 하는 象이 있는 까닭이다.

書 는 의 로  形한 것이  그 속에 人間의 形한 모든 

가 棲 하니 마치 사람  肉體로 어 形한 것이  그 肉體의 속에 

形한 이 있음과 같 니 그러므로 書  人 의 象이 相 한 것이

 는 가 를 하고 하여 사람의 形質을 하고 이 肉體

中에 하는 象의 이므로 九의  九四의臀 九五의角을 말한 것이  人

의 象과 書 의 象이 相 하므로 에 書 를 말한 것이다.

上古에는 結 而 하더니 後世聖人이  하 를 書 로써 하 다 함  

三 의  終 을 한 것이니 結 而 는 人 의 에 

이 로써 肉體 活을 하  한 를 한 것이  書 는 後世聖

人이 育을 하여 活을 하  한 를 한 것이니 이는 肉體

活로부  活에로 上하는 것이며 여 에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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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寓한 것이다.

이라 함  象이라 한 것   象을 取한 이라 함이  象이라 함  

像이라 한 것  像  人事의 象을 말함이니 이는  사람의 을 하

여 人事의 象을 取한 이므로 한 三 도 모두 象을 取하여 人事

를 말한 것이라 함이다.

三.  彖者材也 章

彖者材也

材는 를 하는 材로  을 組 하는 材 의 이니 彖  의 組

을 말한 것이므로 材라 한 것이  上 의 三 는 彖의 材를 말한 것이

다. 는 下의 動함을 한 것이  그 動함을 因하여 凶이 하고 

吝이 에 하는 것이다. 가  着 로 함

四.  陽  章

陽 陽 ... 二 而一 人之 也

三 에는 一이 主가 는 것이므로 一陽二 의 는 一陽이 主하여 陽

로 는 것이  一 二陽의 는 一 이 主하여 로 는 것이다. 그런

데 그 德  하는 陽을 主하는 것이니 一陽二 의 는 一陽이 하

고 二 이 하여 一 을 中心 로하여 聚하므로 統一 이 하는 것이

 二陽一 의 는 二陽이 하고 一 이 하여 二 이 立하여 蔽하므

로 로 하는 것이다. 下의 動  統一  後에 調和가 어 이것

을 의 라 하는 것이  動이 면 調和가 없어  치 못하

니 이것을 人의 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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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史이니 에 一하여 의 을 하는 者는 의 

이  惡의 쪽 로 立하여 의 치 못하는 者는 人의 이니 

以下 一 의 는 이 를 말한 것이다.

曰 往 從  ... 知 德之盛也

九四  解釋에 「 曰」이 있는 것  日 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이

는 咸九四 의 解釋이  의 함을 말한 것이다.

咸  함이니 女가 相 하고 이 女에 下하여 應하는 象이 고 

中에 乾을 하여 의 組 의 象이 므로 應의 로 는 것이

 九四는 相 하는 心의 이므로 이라 하니  心과 童 로 어 

童心의 象이  女의 二童의 心을 象한 것이  往 는 乾의 

陽往 함을 象한 것 로  한 女가 相 往 한다는 이  從 는 

 로  이 陽의 를 從한다는 인데 한  달의 

의 象이  陽  의 象이라 달의 이 을 從한다는 도 는 

것이다.

咸  달의 形質의 인데 九四는 乾陽의 中心이므로 달이 乾陽을 受하는 

象이 는 것이며  달의 象이니 從 는 달이 乾陽의 을 受함

이다. 의 여 는 것이 곧 달의 여 는 것인데 咸  가 로 

는 것이므로 女의 여 는 象이 어 달이 여 고 달의 여  것이 곧 

달이니 그러므로 咸에  달이 여 며 正 에 曆而 兮咸兮 兮

는 달의 함을 말함이니 이가 日 의 象이다.

라 함  는 深 함이  는 함이니 咸 의 山澤 는 아

런 이 없는 心의 이므로 라 한 것이다. 는 의 

의 象이니 는 命의 이  殊 라 함  사람마다 殊한 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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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함이며 咸 의  의 反 이  는 八 에 로 

더불어 相交하는 것이므로 歸而殊 一致而 라 함  를 中心 로

하여 가 歸一致하는 象이 는 것이다.

咸 는 乾한 의 象이 있고  二 의 로  하는 象

이 있 므로 그 속에는 스스로 의 命과 形質을 하는 日 寒 의 

象이 있 니 命  에  나 는 것이므로 의 는 日 에  하

고 形質  寒 로써 하는 까닭에  四 의 移에 하여 하는 

것이라 日 이 相 하여 이 하고 寒 가 相 하여 歲가 하고 하는 

것  日 이 心한 로써 로 往 하여 命과 形質의 하는 것이

다.

 轉함이  信  로  陽 가 뭉치는 것이니 의 往하는 者는 

轉하고 하는 者는 命의 하는 것이므로 이 轉하면  이 

하니 이것을 信相 이라 하며 信  陽이 中에 하여 뭉치는 象이므

로 陽이 中에 하여 義로 和하는 의 象이 니 가 한다 함  이 

을 말함이며 咸  乾이 中에 있어 陽이 中에 하는 象이 므로 信

과 를 말한 것이  이것을 로써 보면 로부  로 어가고 

의 로부  의 로 어가는 象이 는 것이다.

 桑上 이  桑  東 이니 東 上의  의 象이  龍

 의 象이므로 龍蛇가 한 의 象이다. 咸 는 로부  

로 어가  가 部에 하여 信하는 것이므로 之 以 信이라 

함  가 體中에 하여 뭉침이  龍蛇之蟄以  이라 함  가 

冬眠하여 을 하고 의 形質을 함이다. 

에는 乾 에 龍의 象을 말하고 그 以 에는 직 咸九四에 龍을 말하니 

이는 龍  乾 을 世하는 이  咸 에 乾 을 世하는 의 하

는 象이 있 므로 龍蛇의 蟄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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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火의 의 함이  義는 陽의 義이니 義라 함  山의 

과 澤의 이 義로 和하여 相 한다 함이  이라 함  形質이 

의 에 하여 다 함이니 義 이라 함  山澤의 形質  

이  山澤의 을 하는 것  雷 의 이  雷 의 는 이니 山澤

의 이 義로 和하여 陽이 에 하고 雷 의 에 하여 는 것이 

곧 義 이다. 致 이라 함  陽이 에 하여 體로 고 이 

에 있어 이 다 함이니 이는 의 에 陽이 에 있어 體로 고 

이 에 있어 로 을 말함이  安 이라 함  에 있는 의 

을 義로 和하여 에 있는 을 安한다 함이니 이는 陽體 의 象을 

말함이  德이라 함  聖人이 의 로써 하는 德을 함이니 이

는 의 形質이 陽體 하고 雷 의 에 하여 고 하는 의 

에는 의 가 하여 德이 하여 에 한다 함이다.

此以往 之 知라 함  咸 의 의 을 하면 그 以後는 知의 

이라 함이  知 라 함  의 의  하여 하는 

이므로 를 하여 下를 함을 知한다 함이니 知 가 곧 人

間 가 어 의 德의 盛한 이라 함이다. 咸 九四는 

應의 中心에 있어 陽이 中에 하는 로 어 있 므로 거 에 陽

體 하는 의 象을 말한 것이다.

曰 困于石據于 藜 ... 妻其可得

이는 困六三 의 解釋이  이 陽을 蔽하여  이 모두 치 

못함을 말한 것이다. 六三 辭 解釋에 「 曰」이 있는 것  日 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困 는 巽 이 를 한 長 이므로 胎宮 로 는 것인데 이 陽

을 하고 가 澤中에 하여 澤 의 象이 고 六三  이 陽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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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므로 六三에 困 한 象이 있는 것이다. 六三 로 한 澤 를 負

하니 中 의 上 의 는 하여 石의 象이 므로 石에 蔽 어 

困하다 함이  下로는 藜에 據하니  로 고  陽이 에 

하여 病이  것이므로  陽의 病한 이  藜는 旱 로  旱害의 

에 藜가  하는 것이니 據于 藜는 旱害에 걸린 病 에 據한다 함

이  이는 六三의 이 九二의 의 中心의 命 를 蔽함을 말함이다. 

六三이 命 를 하여 澤에 가 없 니 澤  體 宮의 의 象이  

는 妻의 象인데 澤에 가 없어  가 치 못하니 이는 宮에 

가 없는 象이므로 그 宮에 하  그 妻를 치 못한 것이며 이미 

命 가 없고  의 資 하는 가 없 므로 凶한 것이다 

辱  辰과 寸 로 어 辰  農耕 라는 이  寸  法 라는 인데 寸

이 辰의 下에 있어 가 農耕의 法 를 하여 蕪한 象이  의 

蕪한 것이 곧 辱이니 澤 의 石에 蔽 어 가 蕪한 것이 곧 必辱

이  는 人이 上에 있어 懼함이니 을 乘하고 旱 에 據한 것이 곧 

必 이다. 이미 辱하고  하여 農耕이 하고 旱害로 因하여 

이 育치 못하고 하므로 死 가 且至한다고 한 것이다.

困  胎宮 로  를 胎育하는 象이   의 象이므로 困 가 의 

속에 이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六三의 의 에 農耕 旱  의 

象을 取한 것이  六三  이 陽을 蔽하여 가 치 못하므로 이는 

人의 라 함이다.

曰公 隼于高 之上 ... 而動者也

이는 解上六 의 解釋이  이 를 受함을 말한 것이다.

上六 辭 解釋에「 曰」이 있는 것  日 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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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는 凍 이 解하여 果 이 하는 象인데 屯과 함께 雷 의 

이로  屯  長 이므로 의 象이 고 解는 이므로 이 陽

를 受하는 象이 는 것이  上六  解의 한 이므로 上六에 

의 가 하여 陽 를 受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公  乾陽의 과 하여 의 을 象한 것이며 隼  이   鳥

의 胎 로  를 含한 陽 을 象함인데 隼의 象을 取한 것  解上

六  의 의 한 것이므로 그 受하는 도 한 陽 의 한 것이

 隼 는 隹  로 고  의 함이니 그러므로 隼  의 한 

者이다. 解의  로  달의 의 象이  달의 이 陽 를 受

하여  의 相 하는 것  人 九五 의 咷而後 의 象이  

高  人 九三의 高 과 九四의 이니 公 隼于高 之上 之라 함

 달의 이 陽 을 하여 하  高 의 上에  咷하는 를 

한다 함이  이는 解 에 달의 이 있음을 하  하여 달의 

과 乾陽의 相 하는 人 의 象을 말한 것이다.

弓矢者 라 함  弓矢는 의 弓輪의 象 로  이 陽 를 取하는 라

는 이니 解九二 의 黃矢가 곧 이  之者人이라 함  隼하는 곳  

人의 高 上의 라 함이  待 而動이라 함  이 解하여 의 

하는 를 待한다 함이  不 之 라 함  과 陽 가 相 하여 義가 

和한다 함이  動而不括이라 함  의 解함이 하여 括囊치 아니한다 

함이다.

解上六  가 를 하고 動하여 陽 를 受하므로 이는 의 라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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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 人不 不仁 ... 屨校滅 咎此之 也

이는 嗑 九  解釋이  가 花中의 仁 로 을 말함이다.

九 辭의 解釋에 「 曰」의 象이 있는 것  日 의 象이 있는 까닭

이다.

嗑 는 八 의 東 로부  離를 하는 長 이므로 

陽이 로부  中하고 四 가 로부  하여 長이 盛하고 가 

離火의 宮에 하여 의 花가 開하고 仁이 始 하는 象이다. 花가 

開하는 것  長의 象이  仁이 하는 것  의 象이니 그러므로 

嗑에는 과 의 兩象이 있는 것이며 의 長함에는 드시 他를 

하여 食 을 삼는 것인데 嗑  의 長의 盛한 象이므로 他를 하

여 食 로 하는 을 取하여 嗑이라 하니 는 他를 하여 解한다는 

이  嗑  그 解  營 을 한다는 이다.

九는 의 로  仁의 象이므로 體인 花中에 하여 仁 로 

하는 것이다. 屨는 을 함이  校는 囚이  는 象 로  의 

함이  滅  함이니 屨校滅 咎라 함  를 에 하여 치 못

하게 하고 陽이 치 아니한다 함이  이가 곧 花中에  仁의 하

는 象이다. 人  하여 形質의 長만을 主하고 活  知치 못

하는 사람이  仁  仁이  義는 陽이 義로 和함이니 九는 長

의 陽 로  中에 한 後에 世世 하는 로 는 것이  만일 

形質이 長하 만 하고 그 속에 를 치 아니하면 仁이 치 아니

하여 不仁이 고  陽이 義로 和치 못하여 不義가 는 것이니 人  

이러한 不仁을 自 反省치 아니하고 이러한 不義를 懼 치 아니하는 

것이다. 는 의 함이  勸  함이  는 陽이 中에 壓 함

이  懲  徵과 心 로 어 心의 함이니 人  하는 를 치 

아니하면 을 하지 아니하고 中에 壓 하지 아니하면 心이 치 아

니하는 것이다. 懲而 라 함  는 이니 形質의 象이  는 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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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의 象이라 形質인 를 懲하여 을 깨닫게 한다 함이니 形質의 

罰을 고 이 하는 것  人의 이  이라 함  의 속에

 命이 長하고 있음을 象함이니 이 는 人이 로 함을 말함이

다.

不 不 以  ... 曰 校滅耳凶

이는 嗑上九 의 解釋이  의 育치 못함을 말한 것이다.

上九 辭의 解釋에 「 曰」의 象이 있는 것  日 의 象이 있는 까닭

이다.

人  달의 이니 柔 의 로  上에 하여 의 象이 므로 

人惡의 象이  것이다. 解 는 달의 이 陽 을 受하는 것인데 嗑

上九는 하므로 解치 못하는 것이며 人惡  의 人長의 이다.

의  液이 科條의 上端까지 上 하여 가 育하는 것인데 上

九는 長의 로  火의 炎上하는 에 있어 科條의 液이 枯 하고 

 中에 지 못하여 스스로 枯하는 象이 어 의 로 는 

가 없는 것이니 이는 囚의 校를 負하고 있는 象이며 液  象이  

 耳이니 科條에 液의 枯 한 것  滅耳의 象이 는 것이다.

라 함  形質의 私를 말함이니  形質의 私 을 自 함이  惡  

形質의 私 을 自 함이다.  자주 하여 한 後에 할 가있고 

惡  한번 하고 다시 치 아니하여 하지 아니하면 滅 지는 아니하

는 것인데 人  形質의 私 을 自 하는 것을 이라 하여 그것  益

함이 없다 하여 치 아니하고 形質의 私 을 自 하는 것  惡이라 하

여 그것  함이 없다 하여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陽이 의 속

에 蔽 어 育함이  解는 雷雨가 하여 凍 이 解함이라 上九는 形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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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長하고 陽이 의 속에 蔽 지 못하니 이는 人의 自 하는 惡이 

하여 치 못하는 象이  科條가 枯하여 液이 없어  解치 못하니 이는 

人의 惡한 罪가 長하여 解치 못하는 象이며 이 에 「 曰」이 없는 것

 罪 罪 가 모두 體陽 의 枯 함을 象한 것 로  는 이것을 口

치 아니하는 까닭이다.

曰 者安其 者也 ... 曰其亡其亡 于苞桑

이는 否九二 의 解釋이  의 胎育을 말한 것이다.

九五 辭에 「 曰」이 있는 것  日 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달이 

下弦을 지나  이 消하므로 日 가 는 것이다.

否 는 가 上에 하여 더욱 上 하고 가 下에 하여 더욱 下

하므로 가 相交치 못하고 否閉하는 象이 는 것인데 否 의 否閉는 

二 가 相 치 못하는 否閉가 아니라 否 가 泰 로부  를 受하여 

胎育하는 것이므로 胎宮의 門이 否閉하고 있는 象이며 九五는 의 中心에 

胎 를 胎育함에 亡하는 일이 있을까 懼하여 苞桑에 한다 함이니 이

는 가 上下로 相離하면  한 相離치 아니하는 것이 곧 亡을 懼

하여 하는 象이 는 것이다.

桑  東 의 日出 의 을 象한 것이  는 陽의 에  고 

 八 의 東 에 하여 의 象이 고 있 므로 九五에 를 

胎育함을 象하여 苞桑에 한다 한 것이  苞는 로써 한다는 로  

가 體中에 하여 育함을 象한 것이다.

者安其 라 함  懼하는 者가 그 를 하여 그 를 安  한다 함

이  亡者保其 이라 함  亡할 것을 두 워하는 者가 그 을 保 한다 

함이  亂할 것을 두 워하는 者가 그 를 한다 함이니 이는 否하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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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함이 있는 를 말한 것이다.

曰德薄而  ... 不勝其任也

이는 九四 의 解釋이니 가 巽股를 함을 말한 것이다.

九四 辭 解釋에 「 曰」이 있는 것  日 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胎宮에  달이 여 어  出 하는 象이므로 日 의 象이 는 것

이다.

는 巽 이 火를 한 長 로  胎宮 로 므로 火烹飪의 象

이 있어 를 胎育하여 하는 象이 는데 九四는 六의 巽股를 應하

여 陽이 에 한 象이 는 것이다.

 의 象이  九四의 陽이 巽股를 應하여 하므로 이  것이

며 公  의 象이   烹飪한 로  陽體의 陽 을 象함이니 公

이라 함  巽股를 應한 까닭에 에 할 陽 을 하 다 함이

며   로 어 의 下注하는 象이니 其形 이라 함  陽 을 

股에 下 함이 의 下注함과 같다 함이다.

德薄而 이라 함  九四가 乾體로  를 하여 德이 있 나 

 巽股는 雷 이 相薄하므로 德이 薄하고 그 는 上 에 하여 하다 

함이  知 而 라 함  九四는 乾體로  乾以 知의 知가 있 나 下로 

股를 應하므로 知가 하고 그 는 乾知 始의 을 한다 함이  

而任重이라 함  九四는 乾體로  의 引重致 하는 이 있 나 

이 하므로 이 하고 그 任  重을 引하고 에 致하는 일이라 함이

다.  의 蕃 로  가 胎中에 始 하여 微 하다 함이니 不

及이라 함  가 微 하고 巽股를 하여 德薄 知  하므로  

 重任에 不及한다 함이  이가 곧 不勝其任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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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知 其 乎 ... 知微知彰知柔知 之

이는 豫六二 의 解釋이  의 出함을 말한 것이다.

六二 의 解釋에 「 曰」이 있는 것  日 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豫 는 一陽이 中 에 있고 가 母로부  出하여 로부  

洛書 로 는 때에 長의 의 달의 始 하는 象이 므로 가 

로써 動하여 日 이 치 아니하고 四 가 忒치 아니한다 한 것이며 

六二는 의 中心에 있어 달의 微하는 로 는 것이다.

石  의 象이  介는 終 始하는 交 이다. 中에  出하는  

드시  같이 反 하고 反 하  以  이니 石에 介한다 함  

의 中心인 六二에 로 反 할 이 있어 終 始의 을 한다 함

이다. 

不終日이라 함  日이 終치 아니한다 함이니 六二에는 의 反 하는 

가 있고 로부  이 反 하는 것  이 로 反 하는 象이  

이는 九四의 出하는 는 下로는 互 이 어 의 象이 고 上

로는 이 어 의 象이 는 까닭이며 달  陽의 終하는 에  

하고 陽  三 에  終하는 것이므로 乾 九三에 終日 惕과 可  

可 義의 象이 있는 것이며 豫 도 六三의 에  陽이 終하고 달이 

하는 것이나 六二에 달의 하는 가 있어 六三의 日終을 俟치 아니하

고 이미 달이 하니 이가 不終日의 이다.

貞 이라 함  保 하여 命의 한다 함이니 가 의 中心에  하

고 있 므로 貞 이라 한 것이다.

는 달의 의 始 하는 微이  知 其 乎라 함  辭의 「 以知

」라는 로  六二에  달이 그 하는 微가 있음을 知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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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한 것이라 함이니 이는 日 의 이 至 至 한 까닭이다. 諂  사람

의 가 에 함이  瀆  의 瀆 로  의 混함이니 豫 는 

의 象이 어 上諂下瀆하는 象이 있  雷가 石에  動하여 出하

고 있 므로 上을 交하  가 諂치 아니하고 下를 交하  에 混瀆치 

아니하니 이는 를 知함이 한 까닭이다. 라 함  動하는 微로  

日의 現함이   日이니 이는 가 反 하여 日이 을 말함이

 달  六二에  微가 動하여 六三의 日終하 를 다리지 아니하므로 

日이 現한다 한 것이다.

辭에는 介于石이라 하고 解釋에는 介如石이라 하니 介于石이라 함  

終 始하는 山에 한다 하여 그 를 말함이  介如石이라 함  함

이 終 始하는 山과 같다 하여 그 終始하는 을 말함이며 이라 

함  段事를 裁하여 一로 하는 것이니 終에  始하는 兩段事를 裁하여 

달을 하는 一事를 하는 것이 곧 介如石의 이다.

微는 動의 微로  라는 이  彰  彰往 로  라는 이니 知微

知彰이라 함  間의  를 知한다 함이  柔  의 柔

로  陽의 이니 知柔知 이라 함  間의 과 陽을 知한다 함이

다.  의 로  이 陽의 을 受함이니 之 이라 

함  乾 의 「聖人 而 」의 로  人이 의 을 함  

달이 陽의 을 함과 같다 함이다.

 知微知彰知柔知  之 이라 함  豫 는 의 의 로부

 洛書의 長의 로 하는 象의 로  달도 長의 象 로 고 사람

의 의 도 豫 의 달에  로 下 하여 形質을 하는데 는 드

시 體에  하는 것이므로 豫 에  下 하는 는 곧 로  의 

象이 고 그것이 에 下 하면  女로 한 것이니 는 달의 象

이  知微知彰  의 로부  洛書 의 로 한다 함이  

知柔知  로  陽의 을 受한다 함이  之  는 

體라는 로  달에  하는 사람의 는 모두 體의 이라 함이  



繫辭  下

- 533 -

 달의 을 受한다 함이니 이 는 달의 로써 의 에 

擬하여 말한 것이다.

曰 之 其 乎 ... 不 復

이는 復 九 의 解釋이  가 中에 復하여 長함을 말함이다.

九 辭 解釋에 「 曰」이라 한 것  日 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復 는 의 一陽이 上에 하여 下에 反하는 象이며 에 있어 는 

仁의 象이 고 달에 있어 는 의 長하는 象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復 는 洛書 의 始 하는 달로  正 에 말하는 「復上 」이며 復 에 

之心의 象이 있 므로 한 心 이라 하는 것이다.

九는 復 의 달의 復하는 主 이다. 復 에는 之心이있고 之

心을 中心 로하여 心 動과 心 動이 있는데 九는 心의 象 로  

出 往 함이 있  中心에  하지 아니하고 心 動에 하여 그 

를 反復하고 있 며 라 함  陽의 動이 하여 과 함을 後

하는 것인데 九는 心과 心의 動을 하므로 치 아니하여 復하여 

치 아니하고 後 하 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라 함  陽이 

에 하여 育하는 것이니 九는 달의 의 象 로  과 치 

아니하고 反復往 하므로 不 復  의 象이  것이다.

의 는 弟 인 回를 말함이  라 한 것  를 象함이며 

는 의 이  는 動의 微함이니 이는 의 育하는 象을 말함

이다.

不  六 의 不 이니 가 巽股를 함을 말함이며 의 

는 不 을 復 치 아니하므로 의 하는 象이 는 것이  의 



繫辭  下

- 534 -

 곧 의 象이니 이는 回의 心에 이 치 아니함을 말함이다.

絪  ... 致一也

이는 六三 의 解釋이  陽의 致一함을 말함이다.

六三 辭解釋에 曰이 있는 것  日 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益  달의 이 乾陽을 受하여 달을 하는 象인데 六三  六

이므로 달을 受胎하는 象을 말한 것이  이가 달의 의 象이다.

는 乾한 山澤 로  山과 澤이 相應하고 乾이 을 하고 

하는 象이며 이것을 乾 의 象 로 볼 때에는 三 의 陽을 하여 上 의 

을 益한 象이 므로 下를 하여 上을 益하는 로  것이며 六三

는 下를 한 主 이  한 乾 의 六宮에 하므로 女相交의 象이 

있는 것이다.

三人 一人이라 함  下 는 乾 로  三人의 象인데 三 의 陽을 

하여 上 를 益하니 이는 三人의 하던 것을 一人을 한 象이 는 것

이  一人 得其友라 함  六三의  一人의 女인데 上九의 陽을 應하

여 그 友를 得하여 가 니 이는 一人이 하여 그 友를 得한 象이 

는 것이다.

絪 이라 함  노끈을 다는 이니 陽의 相交함을 象함이  이라 

함   을 釀하여 를 만드는 것 로  에 하여 質의 

을 함을 象한 것이다. 가 相交하여 이 하고 女가 을 

構하여 이 形 하니 여 에 女라 함  의  雌雄을 한 

것이며 이는  乾 의 二 에 하여 하는 것인데 만일 

三이 면 二 이 치 못하고 一이 면 陽  치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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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關係는 드시 二 組 의 一 一 를 쓴다 함을 말한 것이

 一 一 가 곧 陽의 致一이다.

六三  의 六의 이  가 相交하여 를 하는 것이므로 

의 二 組 과 人間의 一 一 를 말한 것이며 이 解釋에「 曰」

이 없는 것  는 女構 에 한 일을 말하지 아니하는 까닭이다.

曰 安其 而後動 ... 立心勿 凶

이는 益上九 辭의 解釋이  上九 辭解釋에 曰이 있는 것  日 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上九는 益의 에 하므로 달의 하는 象이 

는 것이다.

益 는 乾한 雷 로  雷  이 相應하고 乾이 을 하고 

하는 象이며 이것을 乾 의 象 로써 볼 때에는 四 의 陽을 하여 

의 을 益한 象이 므로 上을 하여 下를 益하는 益 로  것이며 上

九 는 益의 이 니 益이 하면 하는 것이  上下 로써 보면 上

가 下 를 益하여 上九는 受 의 가 니 그러므로 上九는 益할 이가 없

는 것이  益하여 已치 아니하면 하여 드시 하는 것이므로 擊하

는 者가 있는 것이  心이라 함  陽 가 體의 를 出 하는 것이니 

乾 한 咸 九四에 과 의 心이 있고 의 이 心 로 고 復에 

의 心이 있고 한 것  이 까닭이며 益上九는 하는 에 陽의 

하는 에 있어 을 得치 못하므로 心을 立함에 한 體가 없어  

한 것이다.

益 는 乾 인데 上 巽이 下 의 象이 고 下 이 上 의 

象이 어 이 를 하고 하여 하는 象이 니 이는 乾

가 乾의 속에 있는 을 하여 하면  을 함과 같  것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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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乾 에 八 를 하는 象이 있어 彖辭에 그것을 말한 것이

 益 에 한 八 의 象이 있 니 彖辭에 益動而巽 日  

 其益  凡益之 이라 함  八 의 象을 말한 것이

다. 益  正東의 로부  東 의 巽 로 하여 八 를 하는 

始로 어 있 므로 動而巽이라한 것이  그 體가 離로  것  正

의 離이    의 이니 日  離의 象이   의 象

이다. 는 의 中心인 九五이   의 中心인 六二인데 九五는 

의 下 하는 中心이 어 하는 象이 고 六二는 의 이  

 의 象이므로 六二는 의 하는 象이 는 것이니  

正 의 이   의 로  乾의 統 의 象이므로 其益

 의 乾의 象이다. 益之  곧 乃 이  乃  

의 川을 涉하는 것이니  正 의 이  益에 의 象이 있

므로 益 가 皿上에 橫 가 있어 의 橫 함을 象한 것이며 를 涉하

고 이에 가 하니 는 의 終 始하여 巽益의 을 하니 

八 에 三巽八이 三八 이니 八 를 하는 巽의 

하는 가 곧 이  三八  한 三 八 의 이  三 八 의 

三八  곧 이므로 는 이다.

益 는 乾  같이 八 의 象을 具하는데 乾  八 를 

하여 을 하는 象이 고 益  가 宮에 하고 하여 

次世代를 하는 象이 니 이는 益 에 의 가 있는 象이다. 

의  그 體가 安定한 後에 그 가 하고 그 가 한 後

에 그 象과 相交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 體가 安한 後에 動하고 그 心

이 한 後에 相 하고 그 交가 定한 後에 가 相 하는 것이며  

陽이 하여 이 하다는 로  하다는 이  이 三者를 修

한 後에 立心함이 하여 한 것이다. 그런데 上九는 을 得치 못하

여 그 이安치 못하고 以動하는 象이 며 의 에 있어 그 가 

치 못하고 懼以 하는 象이 며 立心함이 치 못하여 交가 定치 



繫辭  下

- 537 -

못하고 交而 하는 象이  것이며 以動하므로 이 應 치 아니하고 

懼以 하므로 이 應從치 아니하고 交而 하므로 이 치 아니하니 

 의 象이라 이 應 치 아니하면 陽이 어 치 못하고 치 

못하여 의 陽 의 하는 象이 는 것이다.

五.  乾 之門 章

曰乾 其 之門  ... 彰往而察  ... 其 也 ... 井以辨義巽

以 權

이 章  一章의 乾 隤의 象 로부  象動乎 凶 乎 의 을 

한 것이다. 의 는 모두 乾 의 相交로써 하여 乾 의 속을 出 하는 

것이므로 乾  의 門이라 한 것이며 乾  陽 이   이니 

는 모두 과 陽 이 하여 한 것이므로 陽이 德을 하고 柔가 

體가 있다고 한 것이다.  巽 로 고 巽  가 下 하여 에 한 

것이므로 의 의 相 함을 象함이니 體 之 이라 함  모든 가 

의 의 相 한 것을 體로 한다 함이  之德이라 함  모든 

는 乾 의 한 德을 한다 함이다.

모든 의  의 象을 雜 하여 乾 隤의 範 를 치 아니하니 

그 取한 의 事 로써 보건  그것이 의 로써 世를 濟하 는 

이다. 彰往의  上 의 之門의 을 함이다. 彰往  知以藏往

의 이  察 는 以知 의 이  微  藏諸 의 이  闡 는 諸

仁의 이니 이는 乾 의 門이 로 闔闢하는 象이며 乾 의 門이 開하

여 의 을 히 하고 의 을 辨하고 擬하는 을 正하게 하고 

辭를 裁하여 一로 하고 하여 象 辭가 한 것이다.

을 함  하  事 를 取함  하고 象의 旨는 하고 辭는 

을 雜하여 하며 그  曲盡하여 中하고 그 事는 하  隱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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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貳는 二 의 二로  貞 一의 一과 相 한 것이  得  凶의 

象이니  二하면 하여 凶하고 一하면 得하여 한 것이다. 그러므

로  世의 이 二함을 因하여 의 로써 濟하여 一로 調和하

고 凶 得의 應 를 하여 下로 하여  貞一의 에 歸하게 하는 

것이니 이가 곧 乾 의 門을 出 하는 象이다.

六.  九德 章

의 이라 함  中古의 長의 에 이 다시 八 를지어 을 

함을 말함이며 이라 함  不 聖人 의  의 로  

人世의 치 못함을 함이다. 그러므로 九德 는 사람이 의 를 

본 아  의 德을 함을 말한 것이다.

九德 는 乾 의 德이 을 하는 를 말한 것이니 乾의 九五

에 德이 있어 德의 이 고 履의 달에  日 이 相交하고 에  

下濟하여 上에 사람의 가 下 하고 復에  洛書 이 을 하여 

陽體의 가 復하니 이 上經 의 三 는 德의 함을 象한 것이

다. 下經 의 六 는 가 陽體의 를 受하여 乾陽 과 의 

陽 德함을 象한 것인데 가 下經의 九德 의 가 어 乾九五에 

 日  四  聖人이 있고 에 한  日  四 聖人이 있 며 乾에 

終始가 있고 에 終 始가 있 며 乾  이 고  久不已하

는 의 가 니 이는 의 에 하여 乾 의 과 의 

雷 이 하여 의 하는 의 象이 어 는 乾에  하고 

의  乾 의 長 長女인 雷 에  하는 까닭이다.  

가 上에  하는 象이 고 益에  가 絪 하여 하고 

胎宮의 困井 에  胎하고 巽에  實하여 形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九德 에는 一定한 가 있 니 乾 로부  履까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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履로부  까지는 六이  로부  復까지는 이  復 로부  下經의 

까지는 九이며 로부  益宮까지는 이  益宮 로부  困井宮

까지는 六이  困井宮 로부  巽까지는 이  巽 로부  다시 乾에 

하 는 九이니 上下經이 모두  六  九의 로 고 下經의 과 巽의 

中 에 있는 益과 困井  로 어 의 宮의 象이 니 이는 

體의 組 의 에 한 것이다.

一段  象과 의 德과의 關係를 말한 것이니 履는 上下의 가 定

하여 德의 基가 니 基는 사람의 立하는 곳이  사람  가 있  後에 

한 世에 立하는 것이며   自 하여 스스로 人의 下에 하므로 

德의 柄이 니 柄  을 執 하는 權柄인데 에 柄의 象이 있는 것  

을 含 하는 까닭이며 復  仁의 根着한 것이므로 德의 이 니  

의 根柢이며  久하므로 德의 固가 니 固는 貞固하여 事의 

로 어 久할 때에 久하고 할 때에 하는 것이며  忿欲을 

하므로 德의 修함이 니 修는 不完한 것을 修 하는 것이며 益  

하므로 德의 裕가 니 裕는 乾의 陽 를 受하여 함이며 困  이 

揜하므로 德의 辨이 니 辨  한 中에  을 辨 하는 것이므로 

의 이며 井  을 하여 치 아니하므로 德의 가 니 는 

을 히 하는 母體이며 巽  이 陽에 하여 을 하므로 

德의 가 니 는 裁 하여 形을 함이니 곧 德의 이다.

二段  德을 말한 것이니 履는 하여 을 應하므로 和 로써 에 

立하는 것이   가 下濟하므로  하  그  下 하여 

한 것이  復  乾의 이 復한 것이므로 陽이 微 하  의 不

을 辨하는 것이   久하여 已치 아니하므로 久하고 하고 

하여 雜 하  치 아니하는 것이   不完함을 修 하므로 에 難하

고 後에 安 한 것이  益  乾의 陽 를 受하여 長 하므로 하여 

치 아니하는 것이  困  陽이 相 하므로 困 하  하는 것이  井

 가 中 로부  出하여 得함 로 그 에 하  하여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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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及하는 것이  巽  을 하여 形을 하는 의 象이 있 므로 

가 에 下 하여 命하는 象이 있고 가 下하여 에 하여 

象이 므로 의 隱 의 象이 있고 巽도 한 象이 는 것이니 이는 

柔가 에 하는 象을 말함이다.

三段  德을 하는 것이니 履는 和 로써 를 하는 것이   

함이 의 實이 는 것이므로 한 가 能히 를 하는 것이

 復  一陽이 을 하고 있 므로 스스로 知함이 하여 에 復하

는 것이   久하므로 德이 一하여 二三치 아니하는 것이   스

스로 修하여 難을 하므로 害를 히 하는 것이  益  日 하여 그 

益함이 이 없 므로 로움을 하는 것이  困   하  는 

하여 함이 있지 아니한 것이  井  中의 가 로부  에 하여 

의 하는 義가 있고  가 하여 을 하는 義가 있 므로 義를 

辨하는 것이 (辨  의 ) 巽  命 事하여 을 하는 것이

므로 權을 하여  하는 것이다.

이 九德 는 의 德을 말한 이므로 치 못한 人世의 을 解

하  하여 히 이 九 를 擧한 것이다.

七.  不可  章

之 書也不可  ... 其出 以  ... 不

이 章  一章의 象動乎 凶 乎 하는 乾 의 을 한 것이

다.

의 書  의 를 하 는 사람 로 는 可히 치 못하는 書이

다. 의 는 一 一陽하여 자주 하고 動하여 치 아니하고 六 를 

周流하니 六 라 함  人三 의 間 로  六 를 象한 것이며 上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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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이 없고 柔가 相 하여 可히 經 歸結한 典 를 삼을 가 없고 

직 하는 로 나가는 것이니 이는 象動乎 의 을 말한 것이다.

一 一陽하는 는 그 出 함이 로써 하고 에  象의 動한 것이 

에 凶 로 하여 사람 로하여  懼할 을 알게 하고  과 

事 에 하여 吝 咎의 辭를 히 하니 이는 凶 乎 의 을 말

한 것이다. 에는 을 하는 保는 없  하는 母에 臨함과 

같아  그 辭는 情 로 어 있 며 처음부  그 辭를 좇고 그 을 

揆 하건  典 를 삼을  없는 속에 이미 經 한 가 있 니 진실로 

을 치 아니하여 母에 臨하듯 하는 사람이 아니면 一 一陽하는 

의 가 六 의 人 三 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八.  始 終 章

之 書也 始 終 ... 若 雜 德 ... 二 四 而  ... 其

勝

이 章  一章의 象動乎 凶 乎 를 이어 乎 聖人之情 乎辭

의 을 말한 것이다. 上章에 旣 典 의 辭가 있 므로 이 章에는 典

로써 말한 것이다. 

의 書  始를 하고 終을 歸結하여 質을 삼 니 質  材의 이  

이는 彖을 말함이며 六 가 로 雜 한 것  이는 그  이니  

에 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는 事 의 始이므로 아직 隱하여 知

하 가 어 고 上 는 事 의 終이므로 모두 나타나  知하 가 쉬우니 이

는 로   一이 의 下에 있어 의 根柢이   一이 의 上

에 있어 의 枝杪이며 그러므로 의 辭는 擬하고 上 의 辭는 하

여 終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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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雜 한 을 하고 德을 相交相 하고  를 辨하고 하는 것  

그 二三四五의 中 가 아니면 具 치 못하니 이는 는 下에 있고 上

는 上에 있어  事하는 가 지 못하고 그 二三四五의 中 가 

事하는 까닭이다. 二三四五의 中 를 觀하면 亡 凶에로 歸結 을 하

여 可히 知하는 것이며 知한 者는 그 彖辭를 觀하면 의 의 을 得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中 에 互 의 象이 있고 互 를 모두 歸結하면 乾

旣濟 濟의 四 가 어 乾  의 始가 고 旣濟 濟는 의 終이 

니 乾  이  旣濟 濟는 日 의 往 이다. 이는 가 를 하

고 이 그 中에 하는 象이 는 것이다.

中 에 二  四는 모두 로  事  一하나 가 하므로 그 의 

함이 一치 아니하여 二는 가 하고 四는 懼가 하니 이는 二는 

의 中心이므로 가 하고 四는 로부  上 하여 의 中心에 近하므

로 否 定한 에 있어  懼가 한 것이다. 柔의 一 一陽하는 는 

의 中心에 하면 치 못하므로 二 는 六二보다 九二가 한 것이  다

만 그 치 아니함을 함에는 六二의 柔中을 하는 것이며 柔는 의 

中心에 하면 치 못하고 近하면 하므로 의 中心에 近한 四 는 六

四보다 九四의 懼가 한 것이다. 三과 五는 모두 陽 로  事  一하

나 가 하여 三  凶이 하고 五는 이 하니 이는 貴  賤의 

가 不 하여 五는 의 中心에 있 므로 事 의 함이 하고 三  

로부  上 하  下 에 있어 의 中心에 치 못하므로 함이 한 것

이다. 三 는 의 中心에 함에 그 柔는 이 弱하여 하고 그  勝

하므로 九三보다 六三의 가 하며 五 도 한 柔는 하고 이 勝하

여 六五보다 九五의 이 勝한 것이다.

二四의 懼  三五의 凶  의 에 나타난 이  한 辭에 나

타난 聖人의 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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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  三  章

之 書也廣  ... 動 ... 不 凶

이 章  一章의 乾 隤하여 사람에게 을 하고 는 이것을 함

이라 한 을 한 것이다.

의 書   같이 廣하고 과 같이 하여 모조리 具 하여 의 一

一陽하는 가 있고 의 一 一陽하는 가 있고 人의 一 一陽하는 

가 있 며 三 를 하여 陽의 兩 로한 까닭에 六 가 니 六이라 함  

他가 아니라 三 의 一 一陽하는 이다. 

他는 人과 也로 고 也는 女 의 象이니 六  六의 象이 고 六  

곧 女 을 함이다. 그런데 여 에 말한 六  三 를 兩한 六이  六의 

六이 아니니 그러므로 六者 他라 한 것이다.

一 一陽하는 에는 과 動이 있 므로 라하니 動이라 함  一章

의 其中 動 其中의 이며 에 가 있 므로 이라 하니  

章의  의 이며 이 相雜하므로 이라 하고 이 치 못함

이 있 므로 凶이 하니 이는 一章의 凶 乎 의 이다.

.  殷之 世 章

之 也其 殷之 世 ... 其辭  ... 此之 之 也

이 章  五章의 者其 의 을 한 것이다.

의 함  殷의 世  周의 盛德에 하니 周 과 殷 의 일에 하

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辭가 하여 懼하는 者는 하게 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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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者는 하게 하니 그 一 一陽하는 가 히 하여 이 廢치 아

니하고 의 終하고 始하고 하는 際를 懼하여 그것이 치 아니함에 歸

結  하니 이가 의 一 一陽하는 의 이다.

一.  險  章

乾 下之至 也 ... 云  ... 八 以象告 ... 叛者其辭  

... 其守者其辭

이 章  上下編의 을 論하여 乾 의 로써 惡 近 情僞의 情

을 調和하는데 情  그 辭에 나타난다 함을 말한 것이다. 

 險이 相反하고 과 가 相反하니 乾  下의 至 이므로 德 이 

 하   險에 하는 일이 있고  下의 至 이므로 德 이 

 하   에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能 諸心이라 함  上編 

一章의 賾索隱의 이니  함이  心  事 에 出 하여 索하는 

을 하는 것이므로 賾隱한 것을 得하여 心에 한다 함이  能 諸

之 라 함  上編 一章의 深致 의 이니  함이  는 

로  險 를 檢 하여 함이  는 의 深 한 일을 하는 것인

데 乾 의 에는 險 가 있 므로 그 險 를 檢 하는 深 한 를 

한다 함이다. 上編의 一章에는 蓍龜가 下의 凶을 定하고 下의 

亹亹를 한다 하고 이 章에는 乾 의 이 下의 凶을 定하고 下

의 亹를 한다 하니 그러므로 의 蓍龜는 모두 乾 의 를 

말하는 것이다.

 云 는 과 辭이  象事는 象이  事는 이니 이는 象 辭 의 

四 를 말한 것이다. 의 를 하면 하고 云 하고 함에 한 事

에 瑞가 있고 事를 象하여 를 함을 知하고 事를 하여 를 知하

는 것이니 이는 가 를 하여 로써 사람에게 人하고 聖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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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能을 하여 亹亹한 務를 이루고 사람  事로써, 는 로

써 深 하여 險 를 하고 姓  能의 에 參 하여 日 하는 

것이다.

二.  八 以象告 章

八 以象告는 一章의 象動乎 의 이  彖以情  一章의 凶

乎 의 이니 이는 凶  情 로써 하는 까닭이며 柔가 雜 하여 

하면 情의 相互 에 하여 凶이 나타나는 것이다. 動以  

一章의 乎 의 이  凶以情  一章의 聖人之情 乎辭의 

이다.

 日 의 하는 이므로 六 四 는 모두 이  의 속에는 事  

 德이 있어 情이 로 하는데 事에는 惡가 있고 惡가 相 하

여 凶이 하니 家人九五의 交相 하여 함과 같음이  에 近이있

고 近이 相取하여 吝이 하니 六四에 實하여 吝함과 같음이  

德에는 情僞가 있고 情僞가 相 하여 害가 하니 咸九四의 貞 하여 

害함과 같음이다.

의 聚 에 과  凶이  聚  得  이며 聚 에 히 動

하면 가 하고 히 하면 吝이 하니 는 反路의 象이  吝  

吝嗇하여 에 蔽 이다. 此乃 近相取而 吝 也

相  相取 相 이라 함  모두 의 比  應 로써 말함이  는 

한 近 로써 말하여 比應하면 近하고 比應치 아니하면 함이니 그러므

로 下 에 로 近而不相得하는 近을 擧하여 凶 害 吝을 말한 것

이다. 近而不相得의 는 情의 相 의 强한 女의 에 많 니 巽股  

陽의 比하는  九三의 妻反目과 漸九三의 征不復과 家人九三의 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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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嗃嗃는 모두 比近하여 不相得함이  巽股  陽의 應하는 九四의 

他吝과 九四의 과 姤九四의  九四의 凶과 九

의 復自  家人 九의 閑 家  中 九의 他不燕  모두 應近하여 

不相得함이다.

叛者其辭 一節  의 의 로 어가는 乎  乎 의 

辭를 말함이  의 也者妙 而 者也의 節과 相 한다.

叛  과 反 로 어 心을 하여 離叛하는 이  의 情  辭에 나타

나고 있 니 且 叛하  하는 者는 良心을 가리우고 있 므로 그 辭가 

하여 치 못하고 中心에 惑을 품  者는 心에 主함이 없 므로 그 

辭가 枝하여 一貫치 못하고 을 하는 사람  聞 을 하지 아니하므로 

그 辭가 하고 動하는 사람  自 하 에 하므로 그 辭가 하고 

( 는 과 喿로 어  動함이  喿는 鳥群鳴이니 擾動 의 이라) 

을 하는 사람  隱 히 害하는 心을 懷하므로 그 辭가 浮하여 橈

動하고 그 操守를 한 者는 에 사로잡히므로 그 辭가 하여 스스

로 하는 것이다. 이 六辭는 情의 한 것 로  上編 三章의 辭

險 辭也者 其 之의 을 한 것이니 枝寡 이 곧 辭의 之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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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者聖人之 也  ... 六 而 章

이 章  上編 章의 을 한 것이다.

而 蓍라 함  蓍는 蓍를 하는 法을 出하 다 함이  

 能히 를 하지 못하고 蓍로써 하므로 聖人이 冥한 속에  

을 하여 蓍法을 出하니 이는 章의 의 이다.  사

람이 을 돕는다는 이니 이는 人間世上의 모든 事 는 사람의 自 에  

한 것이 아니라 모두 의 事 을 사람의 自 志로써 하는 것이며 

蓍를 하는 것도 한 의 事 을 聖人이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出

而 蓍라 한 것이다. 

參 兩 而 라 함  參兩  의 이  蓍法의 九六七八의 四象  

參兩의 에  한 것이므로 라하니 이는 章의 揲 에 하

여 九六七八의 四象을 하여 를 하는 象을 말함이다.

觀 陽而立 라 함  章의 八 而 의 이니 蓍로써 를 

立하는 揲  모두 陽 로 하여 八 을 하는 것이므로 함을 

陽에  觀하여 를 立한다고 한 것이  揮 柔而 라 함  이미 

를 立하면 그 는 모두 과 柔로 揮하는 것이므로 彖辭의 말하는 

의 陽 는 모두 柔로써 象하니 이가 柔로 揮 어 를 한다고 

한 것이다. 蓍로써 를 立함  이므로 의 인 陽을 말하고 辭

도 한 를 말한 것이며 에  를 함  이므로 의 인 

柔를 말하고 彖辭  辭도 한 를 말한 것이다.

에는 陽을 말하고 에는 柔를 말하니 이는 辭의 乾陽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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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 陽 德而 柔 體의 로  乾 이 德을 하는 것  形而上의 

象이므로 形한 陽 로써 象하고 乾 이 體가 있는 것  形而下의 象이

므로 形한 柔로써 象하니 는 形而上의 象이므로 陽의 象을 取하

고 는 形而下의 象이므로 柔의 象을 取한 것이다.

德이라 함  一 一陽하는 것을 라하고 陽이 體를 한 것을 德이라 

하니 章의 德  이 德을 말한 것이며 一 一陽하는 에  

이 하므로 는 仁 로써 體를 삼는 것이니 和 德而 義라 

함  人의 를 立하는 仁義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觀 陽而立 는 

下章의 立 之 曰 陽의 이  揮 柔而 는 下章의 立 之 曰

柔 의 이  和 德而 義는 下章의 立人之 曰仁 義의 이

다.

和 德이라 함  陽이 에 和하고 이 陽에 하여 仁의 體를 하

는 것이며 는 待를 調和함이  義는 陽의 義의 和一이니 義라 

함  陽의 待를 調和하여 一한다 함이다.

 乾의 한 知  의 한 能 로 어 사람의 自 에 屬하고 命  

의 賦한 命 로  命에 屬하니 과 命  待하는 것이라 사람이 

그 知能의 自 를 다하고 을 하여 命과 一致하는 것이 곧 人 를 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仁 로 和 하고 義로 하며 그 함을 하고 

로써 의 知能을 盡하여 待를 調和하면 이에 命에 一致하는 것이

니 이것이 聖人이 을 한 以이다.

二.  命 章

命之 라 함  과 命  待하고 있 므로 그 待의 調和를 히 

한다 함이다. 立 之 曰 陽  上章의 觀 陽而立 이  立 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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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柔  上章의 揮 柔而 이  立人之 曰仁 義는 上章의 和

德而 義이  兼三 而兩之는 人三 에 모두 陽 柔  仁義의 

待가 있다 함이니 그러므로  六 로써 를 하는 것이다. 

陽  를 立하는 材를 말함이  迭 柔  를 하는 動 를 말함이

며 章  이 終하고 實을 하여 章美한다 함이니  六 로  三

의 를 다하여 終하는 것이므로 辭에는 辭擬之 之終이라 한 것

이다.

三. 定  章

定 山澤  ... 往者 知 者  ... 乾以 之 以藏之

定 一節  의 組 의 象이다. 의  에  始하는데 

의 形 는 乾 命 이 雷 의 를 하여 形한 의 가 

고 의 가 火의 을 하여 의 가 고 의 가 山澤의 

形을 하여 비로소 의 形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 組 形 는 

命 인 乾의 陽  의 이 하여 의 體를 하고 山澤의 形이 

形質을 하고 形質의 속에 山澤의 形의 反 한 雷 의 가 있어 動 을 

主하고 그 部에 火의 이 있어 命을 凝 하는 것이니 이 乾  山澤 

雷  火의 는 곧 一節의 定  山澤  雷 相薄 火不相

의 이다. 辭上의 에  高以  動  聚  乾

의 動을 말한 것이나 한 高 動  聚  山澤 雷  火의 六 의 

이 는 것이니 定  一節  辭의  一節과 相 하여 

의 組 形 가 는 것이  也者章에 定 節의 六 의 를 뒤집

어 말하여 火가 에  相 하고 山澤이 에  하고 雷 이 山澤의 

속에  相 치 아니하고 하는 것  가 長 로부  로 어가  그 

形 가 組 는 을 말한 것이며 正 의 金火正 에  에 壬

丙丁의 火가 있고 中 에 己의 雷 이 있고 에 乙 辛의 金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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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과 二 의 가 고 그 속을 山澤이 東 로 하고 있는 것

이 한 의 組 形 를 말한 것이다.

定 節  의 하는 象을 말한 것인데 의 하는 때에는 

가 上에 하고 가 下에 하여 否의 象이 는 것이니 이가 

定 이  의 하는 때에는 部의 形質이 開 하는 것이니 이가 山澤

이  의 하는 때에는 形質의 속에 隱藏한 雷 의 가 動하여 

相迫相 하는 것이니 이가 雷 相薄이  의 하는 때에는 部의 

火가 其 部로 하는 것이니 이가 火不相 이다.

 上下가 相交함이니 八 相 이라 함  의 하는 때에 乾 山澤

雷 火가 모두 動하여 로 交 하면  새로운 싹이 出한다 함을 말함

이니 辭上의 에  高以  動  聚 의 다음에 

「 象 形 矣」를 말한 것이 곧 「八 相 」의 이  

그 下 에 柔相  八 相盪이 곧 八 相 이다.

四.  往知  章

往  旣往이  는 이니 往者  一節  의 組 과 長의 形 를 

말한 것이다. 는 旣往에 에  下 한 것이  上함  이 고 下함  

이 는 것이므로 旣往에 가 에  下한 것을 하다고 한 것이  

에  싹이 하는 것  長의 象이  싹이 長하면 을 하여 上하여 이 

는 것이므로 에 싹이 長하여 上하는 것을 한다고 한 것이니 經

 長의 에 이 長하여 上 함을 象한 것이므로  이라 한 것

이다.

이 하여 長하는 때에는 長 長女가  하고 中 中女가 다음에 

하고 女가 내종에 하니 이는 六 의 形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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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의 에 하여 形 하여 陽體  體  女가 하여 長

의 을 하는 것이니 雷以動之 一節  이 形 하여 女의 

하는 象을 말함이며 辭에 之以雷  潤之以 雨 日  一寒一  乾

 女가 곧 雷動  雨潤 日  止  乾  藏의 이

다.

그러므로 雷以動之 一節의 八 는 八 의 象을 主하지 아니하고 八 가 

을 하고 르고 하는 을 主하여 雷 以 에는 火山澤 의 八

 象을 取하지 아니하고 雨潤 日  止  乾  藏의 을 取한 

것이다.

五.  出乎  章

出乎  ... 出乎  ... 曰 乎

이 章  洛書의 長의 에 八 의 流 하는 를 말한 것이  

에 出乎 을 말한 것  上章의 雷以動之의 을 한 것이다.

라 함  의 育을 主宰하여 을 하는 에게 形體를 하여 

말한 것이니 그러므로 上 에는 出乎 이라 하고 下 에는 이 出乎

이라 한 것이다. 出乎  上章의 雷以動之의 로  의 育을 

主宰하는 가 日出 인 東 에  出한다는 도 고  에  出한

다는 도 는 것이니 그러므로 는 乾 資始하는 를 象한 것이다.

乎巽이라 함   에  始하여 巽에  長하며  果實에  反 하

는 이  巽  에 着根하는 이니 이 비로소 着根하여 長함에 모두 

潔하여 하므로 라 한 것이  이 하는 때에 이르면 强弱과 

實 不實의 差가 하는 것이니 이가 洛書의 長의 의 에 人間 에 

不 의 不 이 있는 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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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 乎離라 함  離는 一日中에는 陽의 가 高한 中이  一 中에

는 가 長한 이니 그러므로 하다 한 것이  에 의 形質이 具

치 아니함이 없 므로 모두 相 한다 한 것이  中  하고 相 하

는 곳이므로 聖人이 下를 聽함에 至公 하 를 하는 까닭에 그 室

 드시 하여 을 하고 下 로 더불어 相 하는 을 取한 

것이다.

致役乎 이라 함  役  하는 이니  母이  秋의 交에 

이 長을 하여 로 어가는 때이므로 母에 의 을 盡

한 象을 말한 것이다.

에 이 있고 에 이 있 니 이는 山澤  形 로  를 하는

데 山澤에는 咸 과 같이 人體의 象이 있고 人體의 속 로부  가 形을 

凝하여 宣하는 것  이므로 에 을 말한 것이다. 

下章에 이라 함  을 妙하게 하여 을 하는 者이라 한  妙는 

女라는 로  의 象이 고  의 로  한 

의 象이 니 妙라 함  의 함을 象하고 이라 함  의 함을 象

함이라 定  章에  山澤 를 말한 것  의 하는 의 妙

를 말함이  也者章에 내종에 山澤 를 말한 것  의 하는 의 

을 말함이다.

 形質中에  陽 가 宣하여 形(音)이 있음이라 는 八 에 

의 終이  에 陽 를 하고 에 口로써 하니 이는 陽이 

하여 口로써 陽 를 宣함이라 그러므로 이  것이다.  陽 의 

終이 고 質로써 基를 삼고 一陽이 上出하여 陽 의 宣이 고 終

始하니 그러므로 이  것이다.

에 히 을 말한 것  는 人體의 象이  中에 직 사람에

게 가 있고 가 있는 까닭에 가 있고  가 있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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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 가 있 니 의 는 의 이  사람이 能히 로 

더불어 相和하는 것  의 가 있는 까닭이다. 이 을 妙하고  

사람에게 을 하여 의 가 한 後에 也者章의 끝에 말한

 같이 能히 하여 을 旣 하는 것이니 이가 에 人 하는 

을 말하고 에 終 始하는 을 말하고 한 以이다.

八 中에  직 과 에 를 말하지 아니하고 에는 라하고 에

는 正秋라 하니  을 하는 母로  어느 一 에 한 것이 

아니므로 의 象을 取하고 는 이 하여 하는 것이므로 四 中

에  의 하는 秋 의 象을 取하여 正秋라 한 것이다. 乎乾이라 함

 陽이 과 相薄하여 中 로 함이니 上六의 龍 于野  一한 

이다. 乾  로  秋冬의 交이므로 果實이 하여 陽이 에 

하고 次代의 로 는 象이니 그러므로 乾 의 에 果實이 하고 陽

이 과 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勞乎 이라 함  勞는 이 하여 歸勞하는 象이니 의 津液이 모

두 根에 歸藏하여 冬하는 것이므로 勞乎 이라 한 것이다. 에는 正

의 라하여 히 正을 말하니 이는  一 하는 의 로  

에 하고 있 므로 正을 말한 것이며  勞 라하여 를 한  

이는 巽의  離의 乾  의  같  것이니 라 함  象의 現

함이라 에 反 現象이 있는 때에 히 를 쓴 것이다. 巽  가 

는데 는 陽의 象이  巽  로  陽 의 象이 있 므로 라 한 

것이  乾燥는 陽의 象이  離는 로  陽의 乾燥의 象이 있 므로 

乾 라 한 것이   의 象이   陽 로  의 象이 있 므로 

라 한 것이  勞는 歸勞하여 하는 의 象이   陽 로  歸

勞하는 의 象이 있 므로 勞 라 한 것이다.

를 말한 에는 과 巽에는 다만 東 과 東 이라 하고 가 없는

데 離는 의 라하고 乾  의 라하고  正 의 라하고 

 東 의 라하여 를 하니 이는 上 의  乾   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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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한 이다. 乾  모두 陽 로  日 間의 短한 에 있고 

離는 로  日 間의 長한 陽 에 있 므로 그 陽의 象을 取하여 

를 한 것이   陽 로  日出하는 陽 에 있고 巽  로  

形質의 長하는 에 있 므로 를 쓰지 아니한 것이다.

에 終 始를 말한 것   의 上에 一陽을 하여 果實의 象이 

니 果實  世代의 終이  그것이 로 反 하여 芽를 하면 次世

代가 始하는 것이므로 終 始의 象이 는 것이다.

六.  也者 章

也者妙 而  ... 火相  ... 旣 也

이 章  洛書의 長의 로부  의 로 어가는 象을 말한 것

이니 이 하여 次世代를 하고 母인 乾  이  것이므로 乾

을 이라 하고 六 만이 八 의 를 하여 의 을 

하는 것이다. 妙 而  의 始終을 한 것이니 妙  

八 의 始인 出乎 이   八 의 終인 乎 이다. 

出乎 에 妙 를 쓴 것  妙는 女라는 로  를 象한 것

이니 이는 에  이 出하면 形質을 하여 의 形이 한다 함이

며 乎 에 를 쓴 것   의 과 의 이니 中에 

직 사람이 를 하고 에  形이 하여 비로소 를 하는 

것이므로 에  사람이 한다 함이다.

三章에는 에 을 말하고 이 章에는 에 橈를 말하니 이는 三章  

의 에  長의 로 移 하는 象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을 

하고 陽 가 上 함을 象한 것이  이 章  長의 에  의 

로 어가는 象을 말한 것이므로 의 棟橈  같이 陽이 中에 하여 

함을 象하  하여 橈라고 한 것이다. 三章의 離에는 日 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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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雨潤을 말하며 이 章의 離에는 火 을 말하고 에는 潤을 말하

니 이는 三章  長의 象을 말한 것이므로 에 日이 하고 雨가 

下 한다 하여 과 雨를 말한 것이  이 章  의 象을 말한 것이므로 

秋의 陽에 火乾의 象이 있고 이 에 歸勞하는 象이 있다 하여 

과 를 말한 것이다.

三章의 에는 과 德인 止 을 말하고 이 章에는 에

는 과 終 始 을 말하고 에는 澤을 말하니 이는 三章  長

에  로 어가는 을 말한 것이므로 다만 에  形을 함을 

말하  하여 止  의 象을 取한 것이며 이 章  八 에  長

을 하고 果實을 하는 것이므로 果實의 象을 말하  하여 에는 終

始 하는 果實의 象을 말한 것이  에 山과 止를 말하지 아니한 

것  山과 止에는 終始하는 象이 없는 까닭이며 에 澤을 말한 것  果實

의 部에 澤을 蓄 한 後에 次世代를 하는 까닭이다.

火相 라 함  는 及함이니 火는 相 의 象이 있  하는 때에는 

相及하는 것이며 雷 不相 라 함  는 亂함이니 雷  相薄하는 象이 

있  하는 때에는 相亂치 아니하는 것이니 相 不相 는 하는 때의 

保 和하는 象이다. 이 章  의 動함을 主로 하여 六 가 의 

을 하면  八 의 를 流 하고 六 가 한 後에는 三章

의 山澤 雷  火의 하는 를 反 하여 火 雷  山澤의 하는 

로 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能 라 함  乾彖의 乾  六四의 의 로  長 로

부  로 어가는 象을 말한 것이  旣는 間 로 盡한다 함이니 

旣 이라 함  長의 이 의 로 하여 間 로 

을 盡 하 다 함이니 이가 곧 이다.

이 章의 八 의 六 流 는 의 七宮의 이니 動

의 雷는 宮의 雷이  橈 의  漸歸妹宮의 이  燥 의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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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豊旅宮의 火이  의 澤  巽 宮의 澤이  潤 의 는 節宮

의 이  終 始 의  中 宮의 이다. 六 가 모두 한가지 

象을 말하  에 로 終과 始를 말하니 이는 八 가 에 하여 

에 終한 것  終 의 象이  에  다시 로 하고 가 

한 로부  로 하는 것  始 의 象이니 그러므로 東 라는 

말로써 한 것이며 여 에  八 도 終하고 六 四 의 도 

終하고 의 始하는 象이 는 것이다.  이 章을 七宮의 組 로

써 보면 也者妙 而  宮의 象이  動 橈 燥  潤 終 始는 

六 의 이  火相  雷 不相  山澤 는 巽 를 中心 로한 漸歸

妹 豊旅 節 中 의 四宮의 象이  能 旣  旣濟 濟宮

의 象이다. 

七.  乾 也 章

乾 也 也 ... 乾  ... 乾  ... 乾 也 乎  

... 三索而得女 之 女

乾 也節  八 의 情을 말한 것이니 始 八  以 之德 以 之

情의 이다.

八.  乾  章

乾 節  取諸 하여 觀鳥 之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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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  乾  章

乾 節  近取諸 한 것이다. 乾 之 也  臀部 之

也 臀

.  乾 也 章

乾 也節  觀象  觀法 하여 이 모두 를 母로 함을 말함

이며 索  索이니 絪 의 이다.

一.  乾  章

乾  ...  ... 雷 ... 巽  ..  ... 離 火 ... 山.. 

澤 ... 羊

이 章  八 의 象을 말한 것이니 이는 彖象의 辭를 解釋함에 必

한 象만을 擧한 것이  의 象을 모두 한 것  아니다.

乾

이라 함  陽의 象이니 九五의  中  彖의 應乎 이 모두 乾

象이다.

이라 함  의 의 轉하는 象이니 乾 彖辭가 八 를 

하고 가 長 로 轉하는 것이 모두 乾 의 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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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  陽의 主宰의 象이니 否 六의 志  復上六의 反  上六

의 以從  모두 乾 의 象이다.

라 함  의 陽體의 象이니 의 는  家人의 母는 乾

象이다.

이라 함  石의 美한 者이니 에 石象이 있는 것  가 의 에 

한 까닭인데  이므로 石이 美한 이  것이  上六의  

乾 의 象이다.

金이라 함  가 寒하여 하고 部에 陽 가 聚結한 것이므로 乾象이 

 것이  六五의 金  嗑九四의 金矢  모두 乾金의 象이다.

寒이라 함  乾  部에 陽 가 聚結하고 殼이 寒하여 하여 金의 

象이 는 것이므로 中  寒하여 의 象이 고 金 의 象이 

한 寒하므로 寒  乾象이  女體의 胎宮에는 澤火 의 象이 있어 

이 하여 毛가 하므로 胎 의 體에는 毛가 없고 이 는 것인데 직 

에는 毛髮이 있 니 는 乾象이  乾  陽 가 에 聚結하고 廓이 

寒하므로 髮  치 아니한 것이다. 井九五의 寒泉食  乾寒의 象이  

上六의 井 는 乾 의 象이다.

이라 함  體가 陽 를 하고 凝結함이  乾의 寒象을 因함이니 

六의  乾 의 象이다.

이라 함  가 火로 어 盛陽의 色이니 乾  陽이므로 이 

고  乾의 中 을 得하므로 이  것이며 困九五의 紱  乾

의 象이다.

良 라 함  良  缺치 아니함이  는 乾象이니 良 는 라는 인데 

九三의 良 는 下三 의 乾을 하여 良 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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老 라 함  老하여 髮이 한 이니 乾의 老를 象함이  賁六四의 賁

如 如 翰如는 乾老 象이다.

라 함   病과 로 어 의 病痛美 을 한 것이니 乾 가 

險中에 하면 의 象이 는 것이며 上九에  受 한 乾 는 車의 

을 受하고  險中에 있 므로 乾의 의 象이다.

駁 라 함  駁  一치 아니한 雜色이므로 柔相交한 乾 가 곧 駁 이

며 屯의 班如의 는 班  雜色이라 柔가 始交하여 의 色이 相雜한 

로  乾의 駁 의 象이다.

果라 함  의 根  枝  果實의 이므로 乾象이 는 것이  巽

에 果를 한 는 한 果로  乾의 象이므로 에 乾象이 있어  

下 를 말한 것이다.

라 함  의 象이니 益彖의  六의 苟 諸 가 모두 

의 象이다.

母라 함  의 體의 象이니 의 母  家人의 母는 母의 

象이다.

라 함  를 하고 經과 緯로써 함이니 가 을 交하여 經緯

의 象이 함과 같 므로 에 象을 取한 것이며 賁六五의 束  

에 飾을 한 것이다.

釜라 함  飮食을 하는 이니 의 胎宮  乾의 를 하여 을 

하는 이 있 므로 象을 取한 것이  胎宮의  釜의 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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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吝嗇이라 함  의 이 하여 惜 嗇하는 이니 이 로

 의 한 象이  人六二같  것이 의 吝嗇의 象이다.

이라 함  함이니  의 宜에 라  을 함이 하므

로 象을 取한 것이니 의 는 의 象이다.

母 라 함  를 하는 이니 離가 의 中 를 受하여 의 象

이  것이므로 離의 는 곧 의 母 의 象이다.

輿라 함  輿는 車 의 하는 곳이니 이 을 하고 乾을 하여 

轉 하므로 輿의 象을 取한 것이  는 乾을 함을 象한 것이며 壯九

四의 輿는 六五 上六의 이 곧 의 象임을 함이다.

이라 함  의 相雜함이니  乾을 하여 陽 과 이 相雜하므로 

의 象이 는 것이  象의 德, 九五의 炳, 上六의 蔚  

모두 의 象이다.

이라 함   橫目과 三人 로 어 橫目  量의 條目이  三人  

의 한 象이니 이는 上에 의 한 象을 取한 것이  者 也 

也는 모두 의 象이다.

柄이라 함  을 執 하는 權柄이니  을 含 하므로 柄의 象을 取

한 것이  가 德의 柄이  것  하는 權柄이 에  한 까

닭이다.

其 也 黑이라 함  火의 薰灼하는 의 色이 黑하니 의 中心에  火

가 炎炎히 薰灼하고 있 므로 의 에 ( 에는  달이 있다)黑의 象

을 取한 것이  九三의 薰心  의 中心에  火가 薰灼하는 黑의 象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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雷라 함  乾 이 一索하여 得한 로  의 陽 가 下에 있어 動

하고 離火가 下 하는 象이므로 雷의 象이  것이다.

龍  七章에 어 있고 乾諸 의 龍과 上六의 龍  모두 龍의 象이

다.

黃이라 함  黃의 象이니 乾 이 相交하여 長  을 하므로 

에 黃의 象이 있고 上六의 黃  黃의 象이다.

　旉라 함  에 가 至하여 이 出　 旉 하여 하는 象이며 　

旉 가  로 는데 比彖에 의  의 이 있고  九五에 

仁이 하여 旉의 象이 니 이는 比九五의 이 旉의 象이다.

라 함  에 泥  旅路의 兩象이 있어 가  和하면 泥가

고 이 動하여 하면 旅路가 는 것이며 睽上九의 豕負 는 의 

象이다.

長 는 이니 에 仁이 있어 母를 하는 象이 있 므로 長 라 한 

것이  六五의 長 는 九二에 象이 있음을 말함이다.

라 함  는 擾動 의 이   陽이 을 함인데 巽에 

의 象이 있 므로  雷 이 相薄하여 의 象이 있어 巽九三의 巽

吝  의 象이  復六三의 復 咎는 의 象이니 이는 巽의 柔가 

모두 에 함  곧 復의 가 巽柔의 를 한다 함이다. 그러므로 

巽에 를 말하고 에 를 말하며 體에 직 巽과 復의 에만 

을 말하니 復의 가 로 어 巽柔를 하고 한다 함을 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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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이라 함  竹  冬에도 하는 이니 四 長 하여 의 世世

함을 象한 것이   老한 色 로  乾의 象이   良 로 

어 한 乾의 象이니 竹  乾을 하여 冬에도 하는 竹이므로 을 

象한 것이며 節 가 竹 로 고 에  하여 正 中의 冬이므로 冬

하는 의 象이 는 것이며 竹 로   比의  豫九四의  歸妹上六

의 이 모두 竹의 象이다.

라 함  上 의 로  下로 延長하면  하므로 下의 一陽

이 世世 하는 을 象한 것이  가 下 에  하는 象이  

相 한 것이니 泰否의 는 의 象이다.

其 也 鳴이라 함   雷鳴의 聲이  乾 의 이  乾 의 이므

로 의 鳴  의 象이  것이니 豫의 一陽  모두 로  乾  

의 가 달에  한 것이므로 의 上六과 六二 豫의 六의 鳴

 乾 의 인 의 鳴하는 象이다. 豫의 一陽  사람의 의 

로  달에  下 하는 것이  달  이므로 豫의 一陽에 乾 의 의 

象을 取하는 것이다.

이라 함  의 이  는 의 을 二絆한 것이니 이 乾 의 

로  一陽이 二 下에 있 므로 을 二絆한 象이 는 것이다. 睽 九

의 는 相睽한 까닭에 한 것이나 睽하  한 하여 이 兩便에 絆

하여 自復한 것이니 그러므로 睽 九의 自復  의 象이다.

이라 함  의 이니 益 九 의 이 곧 의 이다. 益

九는 하는 이   달이 陽의 을 受하여 사

람의  를 育하여 사람을 하는 것인데 달  이므로 益

九 는 乾  의 로  의 象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益의 

九에 乾의 始 의 한  의 의 象이다.

이라 함  의 이니  함이  의 함이니  六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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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九의 拯 壯  를 溺中에  拯出하므로 그 이 한 것이

니  의 拯한 는 의 象이다.

其 也反 이라 함  이 로부  出하여 上 하는 것이 곧 反 인

데  中에  陽이 出하여 上 하므로 反 의 象이 는 것이  離彖

의 乎 는 의 反 하는 象이다.

其 이라 함   乾象이   乾의 長 이므로 長하여 하면 

그 에 乾 를 닮아  이 는 것인데 乾  統一하여 始 終하

므로 乾 象에는 을 말하지 아니하고 乾의 一德인 을 長  이 代

한 것이니 그러므로 乾의  의 象이다.

蕃 이라 함  蕃  의 함이   微 함이니 이는 가 胎中에

 하는 象이며 六四의 蕃 彖의 蕃 는 모두 가 始 하

여 微 하다 하는 象이다.

巽

이라 함  의  모두 로부  下 하고 가 에 하여 

로 을 하여 形을 한 것이 이  巽  下 하는 이

  에 하고 그 枝를 로 하는데 巽  가 에 下 하고 

가 을 應하는 이므로  巽象이 는 것이다.

이라 함  乾 이 一索하여 取得한 로  가 下 하여 을 

하는 것이  巽에 의 陽 가 의 을 하는 이 있 므로  巽

의 象이다.

長女라 함  乾 이 一索하여 巽女를 得한 것인데 長女는 已嫁한 女이  

已嫁한 女는 이니 그러므로 巽을 한 에 象이 있고 九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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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濟六二의 其  모두 巽 인 長女의 象이다.

直이라 함  의 下 함이 直 로 어 直의 象이 므로 巽에 

直의 象이 있는 것이  姤 六의 柅  井 六의 井이 모두 巽 의 

象이다.

工이라 함  을 함을 象함이  巽  가 에 下하여 工을 

에 하여 을 形하는 것이므로 巽  工이 는 것이니 胎宮 의 井

 모두 人工 로써 工을 한 것이므로 井  巽工의 한 것이다.

이라 함  의 陽 의 色이니 巽  의 陽 의 下 하는 이므로 

을 象한 것이  中의  모두 의 陽 의 色인 巽 의 象이다.

長이라 함  가 에 下 하는 것이 中 長한 것이므로 下

인 巽에 長의 象이 있고 中의 長  모두 에  을 하여 延長하

는 巽長의 象이다.

高라 함  에  을 上 하는 것보다 더 高한 것이 없 므로 

하는 巽에 高의 象이 있고 中의 高는 모두 에  을 上 하는 巽高

의 象이다.

라 함  의 象이  辭에 者 之象 象 形하여 

가 하는 것인데 巽에는 가 下 하여 上의 을 形하는 象이 

있 므로 하여 하는 象이 는 것이니 乾九四의  上九의 

知 亡 觀六三의 觀 는 모두 巽 의 象이다.

不果라 함  果實을 結치 못함이  巽 가 老하면 胎치 못함을 象함이니 

歸妹上六의 女 實  巽 가 를 하  果實을 結치 못하는 不果

의 象이다.

臭라 함  로써 하는 것이  巽에 象이 있고  形이 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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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臭의 象을 取한 것이며 人九五의 其臭如  巽象이다.

其 人也寡髮이라 함  髮  上毛이  乾  髮의 象인데 乾이 을 得

하면 髮의 缺하는 象이 므로 巽에 寡髮의 象이 있 며 가 한 

 毛飾 로 어 髮의 象이니 賁六二의 賁其 는 가 下 하여 巽象

이 고 乾의 髮을 하여 하고 의 色 로써 賁한 것  巽의 

寡髮의 象이다.

廣 이라 함  人의 廣 이  에 毛髮이 없어  이 廣함이니 廣  

寡髮의 象과 같 므로 巽象이 는 것이  寡髮과 廣 의 相 한 는 寡

髮  의 體를 말함이  廣  上을 말함이다. 上六에 毛가 

하여 이  것  上에 毛가 없어  巽의 廣 의 象이다.

眼이라 함  人의 眼이  사람이 로 眼 하는 反目의 象을 말

함이니 巽 가 의 陽 가 下 하여 함  離目의 象이  巽의 色이 

하고 陽 가 盛 하므로 巽  眼의 象이 는 것이며 九三의 

妻反目  巽의 眼의 象이다.

近 三 라 함  近  近取諸 하는 人 의 象이  三 는 을 

하여 得 함이 三 라 함이니 가 巽股에 하여 胎育하면 形質을 

하고 陽一 二의 三 의 에 하여 一의 로  二의 形質을  得하여 

體의 三培로 하는 것이니 이가 近 三培이  旅의 旅  九四

의 는 巽의  近 三 의 象이다.

其 라 함  는 擾動 의 이니 陽  股가 하여 擾動

한 象이 있 므로 가  것이  는 陽의 象인데 巽  로  의 

象이 있 므로 象의 을 하여 라 한 것이며 巽九三의 巽  巽

의 의 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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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함  乾 이 再索하여 得한 로  陽이 中에 하여 하

고 이 流動하므로 의 象이  것이다.

瀆이라 함  는 間이나 谷間을 流하는 이  瀆  濁함이니 가 

間을 流하여 濁한 것을 瀆이라 하고 가  和하여 流하면 瀆

의 象이 는 것이  彖의 再三瀆  의 瀆의 象이다.

隱 이라 함  潛하여 藏함이니  陽이 中에 하므로 隱 의 象이 

는 것이  乾 九의 潛龍이 中에 隱한 것  의 隱 의 象이다.

矯輮라 함  矯는 曲함을 直하게 함이  輮는 直함을 矯함이다. 陽系의 

動 , 陽과 間의 引 線  直하고 의 軌 는 曲하니 이가 矯

輮의 象인데  中直하여 의 曲을 直하게 하  하고 의  

曲하여 陽의 中直을 曲하게 하  하므로 矯輮의 象이 는 것이며 의 

曲直을 辨하는 것이 곧 의 矯輮의 象이다.

弓輪이라 함  弓  形에 直弦이 있는 것이  輪  轉하는 것이니 

의 轉하는 者는 中心에 直線이 있는 것인데  中心에 陽의 直함이 

있고 그 를 이 轉하므로 弓輪의 象이 는 것이며 의  

로  形의 弧로 어 에  로 하고 에  로 하

는 것인데 睽 는 上離下 의 火로 어 의 離 의 象이 고 上九

에 弧가 있 니 睽의 弧는 의 弓輪의 象이다.

其 人也 라 함  는  心 로 어 하여 가 함이니 이

는 陽이 中에 한 의 象이다. 豊彖의 勿 는 陽이 下 하여 宮에 

하고 互 가 로 어 한 陽이 하여 中에 하여 모두 象이 

있 므로 를 말한 것이니 豊의 는 의 의 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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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病이라 함  人의 心病이  心이 하여 病함이니 에 維心의 象이 

있는데 中에 하면 心病이 는 것이다. 旅九四의 心不快는 豊과 같

이 陽이 宮 로 하고  互 가 로 어 陽이 하여 中에 하

므로 心이 을 치 못하여 不快가  것이니 그러므로 旅九四의 心不快

는 의 心病의 象이다.

耳痛이라 함  人의 耳痛이니 耳는 의 象이  의 病함이 곧 耳痛

이다. 嗑  中 로  離火는 이 어 의  하므로 上

離火의 에는 드시 가 있는 것인데 火의 炎上이 하여 가 

涸하여 滅耳의 象이 니 嗑上九의 滅耳는 의 耳痛의 象이다.

라 함   色의 液인데 에 象과 象이 있 므로 象이 

 것인데 의 龍 에 의 象을 말한 것   이  이 아니매 

의 險이 곧 이다.  의 險의 象인데  陽 로  險의 象이 

있 므로 象의 을 하여 라 한 것이  中의  모두 

의 險의 象이므로 上六의 其 黃 六四의  歸妹上六의 

羊  모두 의 의 象이다.

이라 함  中에 乾의 을 受한 것이므로 中受陽한 에 象이 

있는 것이  困九五의 紱   乾의 인데 上六에 을 得하여 

이 陽을 揜하므로 한 의 象이며 困九二의 紱  이 中心에 

한 象이다.

其 也美 이라 함  乾의 가 病을 하고 呂의 美한 것이니 이는 

乾의 中 을 受하여 象이  象이다. 賁六四의 는 屯 로부  乾

의 老 가 下 하여 離 宮에 하는 象이  乾 가 離 宮에 하면 象

이 니 그러므로 賁六四의 는 屯에  하는 때는 乾의 老 이  

賁의 中에 하면 의 美 의 象이다.

亟心이라 함  의 亟心이니 亟  人과 口  로 고 二는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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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乾 이  口 는 이므로 亟心  乾 로  咸 의 應의 

心이며 咸  陽이 宮에 하는 것이므로 咸의 應하는 心  象이 

는 것이  咸 가 한 乾이 中에 한 象이다. 咸  의 始로 

고 는 咸의 體로 어 의 象이 있 니 는 과 相

하고 乾 가 의 를 하여 下 하는 것이 곧 의  

의 拯 이다. 그러므로 咸의 體인 에 하는 는 의 亟心의 

의 象이다.

下 라 함  의 下 이니 乾에 象이 있 므로 乾 가 에 下 하는 

것이 下 의 象이며 乾 가 中에 하므로 의 象이 는 것이니 下

는 乾 가 九를 하여 를 宮에 下 하는 象이니 乾의 九의 

가 곧 의 下 이다.

薄 라 함  의 薄 이니 는 과 로 어 의 象이  薄  雷

相薄이니 薄 는 를 한 이므로 陽이 中에 한 의 象이다. 中

는 二 가 하여 陽을 胎하므로 象이 고 六四는 巽股  九

가 應하여 雷 相薄의 象이 는데 의 속에 胎  陽이 곧 薄 의 

이며 六四의 亡  薄 한 의 로 는 이 亡함이니 

이는 薄 한 象의 가 로 하고 體로 는 인 이 亡

한다 함이니 그러므로 中 六四의 는 의 薄 의 象이다.

曳라 함  의 曳이니  陽이 中에 있어 을 曳하고 하므로 에 

曳의 象이 있는 것이며 睽의 下 는 의 象이  九에 의 象이 있는

데 九三에 한 輿曳는 下 九의 의 曳하는 것이니 이는 睽의 下

는 의 象이라 함을 한 것이다.

其 輿也 眚이라 함  眚  災 이니 에 輿의 象이 있는데 中에 陽

이 하여 險이  까닭에 眚이  것이니 의 六三 六五의 輿 가 곧 

輿의 眚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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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  함이니 는 하여 을 寫하는 것이므로 에 

의 象이 있는 것이  節의 中正以 의  의 象이다.

이라 함  陽이 의 中에 하여 하여 그 組 이  같  것이므

로 中에 陽을 한 에 象이 있는 것이  上九 歸妹六五  中

六四의  모두 의 象이다.

盜라 함  陽이 中에 蔽  것이므로 에 盜象이 있는 것이  盜는 寇

이니 賁六四 睽上九의 寇  漸九三의 寇는 모두 盜의 象이다.

其 也 心이라 함  에 과 心의 象이있고 心  의 心의 象

이니 困  이 中에 하는 이므로 象과 象을 하여 六에 

의 株가 있고 九二에 紱이 있 니 는 心의 象이며 그러므로 困

六의 株  九二의 는 의 의 心의 象이다.

離

火라 함  乾 이 再索하여 得한 로  陽中에 이 하여 하

고 陽이 質을 得하여 하고 그 이 激 하므로 火의 象이  것이다. 

日이라 함  陽中에 이 하여 그 組 이 火  같 므로 離에 日의 象이 

있는 것이다.

電이라 함  雷擊하는 때에 하는 이니 그 象이 火의 激 과 같 므로 

離에 電象이 있고 嗑 豊의 雷電  모두 離火의 象이다.

中女라 함  乾 이 再索하여 離女를 得한 것이니 睽 의 二女 는 離中

女  女를 말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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冑라 함   이  冑는 金屬製의 구이니 離는 乾이 을 得하

여 宮이  것이므로 乾의 始  의 象을 因하여 이라 하고 乾金

의 를 하므로 冑라 한 것이니 冑는 乾이 離의 宮 로 함을 象

한 것이며  解의 果  宮에 保 하던 乾陽이 柝出하는 것이

므로 解의  離 冑의 象이다. 柝하는 것  離火의 에 함이

다.

兵이라 함  乾金이 을 得하여 離火로 어 激 하는 것  金屬 兵의 

武하는 象이 고  雷雨 의 互離는 電擊의 象이 는 것이므로 離에 

兵의 象이 있는 것이  解의 寇盜 하는 는 離의 兵의 象이니 

冑 兵이 모두 解 의 離象이다.

其 人也 이라 함  인데 離는 中 을 得하고 二陽이 部로 

擴 하므로 이  것이니 六四의 左  下  離의 이 九三의 

를 得한 것이다.

乾 라 함  乾  乾燥함이니 離는 火象이므로 乾燥의 象이 는 것이  

乾燥는 陽의 象인데 離는 로  乾燥의 象이 있 므로 象의 을 

하여 乾 라 한 것이며 嗑의 九四 乾胏  六五 乾肉  모두 離의 乾 의 

象이다. 히 乾 를 쓴 것  乾燥에는 火乾과 日乾의 두 가지가 있는데 

嗑의 乾  日乾한 것이  離의 乾 는 日乾의 을 한 것이다.       

?日乾 ?火乾

蟹 龜 五者는 하여 離의 宮을 象한 것이다.  하여 陽을 

隨하는데  陽의 轉 하는 를 隨하여 에는 가 東 하고 에는 

가 하는 것이니 이는 離의 宮에 이 있어 드시 陽 中의 

를 應함을 象함이  蟹는 그 中의 하고 實하고 함이 달의 盈

를 應하여 相 한 것이니 이는 離의 宮中의 經이 달의 盈 를 라  

消長함을 象함이  는 로  나난이벌이니 桑蟲을 取하여 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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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거 에 을 하여 하는 것이니 이는 離의 宮中의 에 

가 하여 育함을 象함이   蛤의 胎珠가 달로 더불어 하고 

하고 하여 달이 하면 蛤이 實한 것이니 이는 離의 宮中의  

달의 을 라  消長함을 象함이  龜는 蟲 로  蟲의 長이 

니 이는 離가 로  陽 하여 을 함을 象함이다. 中 는 

離形의 宮 로  그 柔 의 속에 이 있어 蟹 龜의 을 하

므로 辭에 豚 라하니 豚  象 로  豕 를 한다는 인데 宮이 

陽 인 를 受함을 象함이  는 中 의 인데 宮에 하는 陽

中의 를 象함이며 도 桑蟲體中에 하여 蟲의 象이 는 것이

다. 그러므로 姤 六의 羸豕  中 의 豚 는 宮이 陽 中의 

를 한다 함이  이는 離의 蟹 龜의 象이다.

其 也科上槁라 함  科는 이  槁는 枯 이니 科上槁는 의 上

梢의 槁함이라 離는 의 相 하는 로  火가 盛 하면 上梢의 

가 涸하여 枯하는 것이므로 科上槁는 離의 象이니 그러므로 嗑上九의 

校滅耳는 離의 科上槁의 象이다.

山이라 함  의 高 하여 에 한 것이 山이므로 一陽이 上에 한 

 山의 象이 는 것이다.

徑路라 함  徑  直함이니 巽의 가 下 하여 直의 象이 과 같이 

가 上 하여 에 하는 路도 한 直하므로 徑路는 直路가 는 것

이  에 의 象이 있 므로 의 徑路는 한 의 象이 는 것이

니 形인 觀 六의 童觀 人 는 의 徑路의 象이다.

石이라 함  가 高 하여 下의 二  의 象이  上의 一陽  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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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이며 山이 上 하므로 石이 니 豫六二의 介于石 困六三의 困于石  

모두 의 石의 象이다.

門闕이라 함  闕  門觀이니 宮闕의 門의 兩旁에 있고 中 이 하여 

로 니 의 下二 이 하고 上一陽이 下를 觀하므로 門闕의 象이 

는 것이며  門闕  사람의 出 함에 止하는 곳인데 가 을 하여 

高 함이 가 있 므로 에 門闕의 하는 象이 있는 것이니 觀 의 

觀  門觀 로  의 門闕의 象이다.

果蓏라 함  果는 實이  蓏는 實이니  二 上에 一陽이 있 므로 

의 結實의 象이 며 解의 果는 果의 象이  臨上六의 臨 復六

五의 復의  瓜가 蔓에 한 것 로  蓏의 象이다.

閽寺라 함  閽  에 閉門하는 人이  寺는 法 의 로  事하는 

者이니 閽寺는 守門人이라는 이며  가 에 하여 闔 闢 의 象

이 있고  止하는 象이 있 므로 門闕을 守하는 閽寺의 象이  것이다. 

豫는 一陽이 上에 있어 正 의 象이 므로 重門의 象이 고 復  

一陽이 中에 하고 이 闔하여 反 이 므로 閉關의 象이 니 豫의 

重門과 復의 閉關  의 閽寺의 象이다.

라 함  을 執 하는 이니  의 象이   止의 象인데 는 

에  止하므로  의 象이 는 것이  六五의 執  咸九三의 執

其隨 六二의 執  모두 의 執 하는 것 로  의 象이다.

狗는 七章에 어 있고 가 交 함에 兩者의 가 로 하는 것

 狗이니 正 의 는 狗의 交 하는 象이므로  狗의 象이 

는 것이다.

라 함  中에  動하는 陽 로  二 의 인 의 象이 니 는 

인즉 도 한 中陽動하는 의 象이 는 것이   終 始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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果蓏이므로 의 象이 는 것이며 九四는 中의 로 어 가

니 이는 의 象이다.

黔 之屬이라 함  象中에 있는 狗狐  같이 의 에 黑線이 있는 

것이다, 狐는 과 瓜로 고 에 狗  果蓏의 象이 있 므로 果를 狐

로써 象한 것이니 解九二의 三狐는 果 을 象하고 濟의 狐는 滋味

의 果를 象한 것이며 그러므로 解의 三狐  濟의 狐는 의 黔 之屬

의 象이다.

其 也 節이라 함  節  의 長이 終하여 로 는 것을 節이

라 하니  가 高 하여 에 함을 로 하여 節을 하며  

의 果蓏는 長의 節로 어 있 므로 에 節의 象이 있는 것이며 

六五의 中節  冬寒中의 果가 節하는 것이  濟上九의 不知節  滋味

한 果가 濡 하여 節을 치 못함이니 그러므로 의 中節과 濟의 不

知節  모두 의 節의 象이다.

澤이라 함  가 下의 陽 의 上 로 因하여 下流치 아니하고 上에 凝

聚한 것이므로 一 中에 陽 를 蓄한 는 澤의 象이 는 것이다.

女라 함  乾 이 三索하여 女를 得한 것이니 睽 의 二女 는 離中

女  女를 말함이다.

巫라 함  女가 能히 形을 事하여 로써 하여 하는 것이니 는 

下의 陽 가 上 하고 上에 口가 開하는데 八 에 가 에 終하

고 口는 乾을 應하고 있어 口로써 에 하는 象이 는 것이므로 巫

라 한 것이  巽九二의 巫는 巫의 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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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이라 함  口는 을 受容하여 闔闢함이   을 口에 하고 

하고 味를 知함이니 口  飮食과 의 로 는 것이며 에 口

의 象이 있고 의 象이 있 므로 口 을 象한 것이니 의 節飮

食  의 口 의 象이다.

毁 이라 함  毁  缺壞함이니 는 一 이 二陽의 上에 있어 陽의 缺

壞한 象이며 에 乾 는 姤 에  終하므로 姤  乾 의 

毁하는 象이 는 것이  이는 乾 이 六 의 終인 를 하고 母가 

終하는 이니 그러므로 姤 의 乾 毁는 의 毁 의 象이다.

이라 함  하여 있 면  한다는 이니 의 上 는 이

 下 乾  인데   로 하면  가 을 하

고 하여 胎育 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 柔는 의 의 象이다.

其 也 라 함  는 一 下에 二陽을 蓄하여 陽  한 것이  는 

로  澤 에 이 蓄하여 로  것이니 그러므로 에 의 

象이 있는 것이  困六三의 困于石  의 의 象이다.

妾이라 함  妾  함이니   相 하여 受胎하는 것이므로 

를 妾이라 하며 六의 得妾  妾의 象이다.

羊이라 함  七章에 어 있고 壯의 羝羊과 의 羊  모두 의 

로  陽이 하여 을 觸하므로 羊象을 말한 것이니 그러므로 壯 

의 羊  羊의 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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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雜

經의 에는 의 의 象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雜 의 에 互

가 있고 互 의 에 하여 가 하고 의 

에 하여 正 八 가 하니 이는 正 八 가 雜 에  나  것이

다.

雜 에는 직 上下經의 인 乾 과 咸 이 그 를 치 아니하고 

있 니 이는 乾  의 母로  그 가 히 치 아니하는 까

닭이다. 八 는 에  終하는데 乾 彖辭에는 에  出 이라 

하여 에 의 象을 말하니  終 始하는 곳이라 이는 이 에

 終하고 이 에  始하여 乾 에 의 象이 있음을 말함이  

彖辭에는 「 하면 迷하고 後하면 主를 得한다」 하니 迷는 

이  後得主는 이라 이는 에 의 象이 있음을 말함이다.

乾 의 世에 乾 의 뒤를 할者는 다시 의 屯 比이  

곧 雜 의 比 臨觀屯 이다. 는 乾 의 속에  次世代의 인 屯

을 하고 에  가 開闢하고 比에  가 

安定하니 이는 의 象이다  가 이미 

었 므로 潮 의 가 있  뒤에 比

에  가 하고 臨觀에  의 가 하고 屯 에

 사람이 하는 것이다. 雜 에 「  雜하고 한

다」 하니 雜이라 함  에 「 黃이라 함  의 

雜함이라」 하고 黃  의 象이라 雜하고 한다 함

 의 象인 가 着 함이  瀆의 中에  

직 의 雜인 黃한 가 着 하는 것이며 雜 라는 

雜 도 의 아들인 의 着 한다는 을 한 것이다.

雜 에 下經咸 의 가 치 아니하니 咸  의 始이므로 正 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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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東 를 하는 도 咸 를 말함이  正 에 「 曆而 兮咸兮

兮」라 한 것도 咸 이 의 始임을 말한 것이며 正 의 二  二 四

節에 和  를 말하니 和는 咸 의 下和 이  는 의 下 이

라 이도 한 咸 이 曆의 始임을 말한 것이다.

六 四 中 困井  에 는 長 로  胎宮이 었는데 에

는 어떻게 는가 하면 에는 胎宮이 없고 胎宮의 에  中  豊 

旅의 四 가 있어 모두 하니 中 는 日 하는 이  豊旅는 

日 盈 하는 이라 그러므로 中 豊旅는 을 하여 다시 胎

宮이 지 아니하고 다만 每 에 하여 하고 盈하여 하고 하는 

을 함을 象한 것이다.

八  互

經의 終에 雜 가 있고 雜 의 終에 互 가 있 니 이는 로

부  로 하는 에 陽이 를 하는 象이 있음을 한 것이

 이것을 로써 하면 다음과 같다.

는 巽의 한 長 이  巽의 한 

長 는 한 胎宮의 象이 는 것이므로 의 

속에 互 乾이 潛하고 있 며 이 乾  下 의 巽

股에 하여 上 의 澤을 하고 의 열매

로 는 것인데 그 巽股에 하여 澤을 하는 

에 姤 漸  歸妹 의 互 의 象과 火 하는 旣濟 濟의 하

는 象이 나타나  雜 의 以下의 姤 漸  旣濟 歸妹 濟 의 八  

次 가  것이다.

는 가 를 하여 下하는 象이라 가 를 하여 下하면 陽

이 消하는 것이므로 乾의 下 陽이 消하고 로 하여 巽 이 니 乾

과 巽  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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歸妹

震

兌

夬
乾

姤

巽

漸

艮

頤

巽 이 다시 下 하면 巽의 中 陽이 消하고 로 하여 山이 니 

巽 과 山  山漸이다.

山이 다시 下 하면 陽이 消하고 이 

는데 는 陽의 受胎하는 象 로 고 

陽의 消하는 것이 아니므로 山  가 

지 아니하고 一陽反復하는 의 에 

하여 山이 反 하여 雷가 니 山과 

雷는 山雷 이  로부  陽이 다시 을 

하여 上 하는 것이다.

雷가 을 하여 上 하면 陽이 長하는 것이므로 中 의 이 消하고 

陽 로 하여 澤이 니 雷  澤  雷澤歸妹이다. 그런데 雷가 

上 하  하면 드시 上에  火가 擊하고 火가 下로부  한 

後에 能히 上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雷가 澤 로 上 하는 에는 

下에  火 의 하는 火旣濟가 있어 에 次하는 것이다. 

澤이 다시 上 하면  이 消하고 陽 로 하여 乾 이 니 澤과 

乾  澤 이다. 그런데 澤이 上 하  하면 드시 上에  火가 

하고 火의 引 이 上引한 後에 能히 上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澤

이 乾 로 上 하는 에는 上에  火 가 上引하는 火 濟가 있어 

歸妹에 次하는 것이다.

乾陽이 澤을 하여 가 는 때에 달의 裏 인 臀이 乾陽을 하여 

달이 는 것이니 이가 乾의 象이다.

互 는 한 로 八 가 을 하는 가 는 것이니 

이것을 八 로써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乾  陽의 象이  巽  달의 體의 象이라 乾陽의 를 巽 의 달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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坤

歸妹

兌
震

漸

巽

未
濟

坎

姤

旣
濟

離

乾

夬

艮

頤

   文王八卦圖  生生圖  
  

면 姤가 는 것이다.

乾의 陽 를 巽 에 함에는 陽을 하

는 것이니 巽 과 陽  山漸이  漸에 

姻의 象이 있는 것  이 까닭이다. 陽

이 巽 을 하면 를 하는 것이니 

陽과 는 山雷 이다. 陽에  

는 는 澤과 하는데 가 體의 

澤 로 어감에는 드시 火가 하고 火가 上하여 絶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 다음이 火의 上하는 火旣濟가 고 그 後에 

가 澤을 하는 雷澤歸妹가 는 것이다. 가 澤을 하면 澤

의 속에는 乾陽이 하여 澤 가 는데 澤이 로 上함에는 한 

火가 하여 火의 上引하는 火 濟가 있  後에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歸妹의 다음이 濟가 고 그 다음이 가 는 것이   는 臀

이 乾陽을 하는 의 달이 는 것이니 이는 의 反 한 것이 곧 

달인 姤인 까닭이다.

姤는 胎宮 인 困井의 體이  胎宮에  달이 出 하는 것이므로 

姤에 달을 하는 象이 있는 것이  그러므로 經의 終인 雜 에 

互 의 를 말하여 八 에 달을 하는 象이 있음을 한 

것이다.

互 는 陽의 消長의 로써 를 하고 는 八 의 

象 로써 를 하니 이는 陽의 消長  四 循環의 에 하므로 

이 고 八 의 象  長에  로 하는 것이므로 이 는 

것이다. 互 의 에  가 하고 에  正 八

가 하니 그러므로 經의 終篇인 雜 는 正 八 를 하는 基

가  것이  이는 에  陽이 中에 하여 의 象인 下經

 咸이 고 가 하여 長 이 의 로 하여 咸 象

인 가 東 를 事하여 正 八 가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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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의 咸 를 하고 있는 까닭이다.

互 가 姤에  始하는 것  달의 에 姤의 象이 있음을 

因함이니 의 달  에  달의 體가 始 하여 巽의 一 이 을 

하 는데 로부  三 六 에 姤가 있어 달의 하는 

象이 고 姤는 巽의 臀이 을 하니 그러므로 姤의 달  의 始

가 고 雜 에 의 를 象한 互 가 姤에  始한 것이다.



字句解

- 580 -

句解

이 한다는 도 고 命이 한다는 도 다. 그러므로 달의 

하는 日을 이라 한다.

陽이 體에 하여 育함이다.

間에 形의 한 것  이므로 을 하다 하고 달의 의 

함을 이라 한다.

凶

死 에 함이니 命의 短 함이다.

咎

人과 로 어 사람이 로 함이니 陽이 로 함을 말함이  

咎는 陽의 치 아니함이다.

吝者 乎其  吝  이  는 인데 는 心 로 고 는 이니 

陽이 動하여 中에 하여 心 하는 象이다.

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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亡과  의 相 한 는 陽이 中에 하  치 아니하는 것

이 亡이  陽이 中에 하  치 아니하고 育하는 것이 이  

陽이 中에 하여 하고 育치 못하는 것이 이다.

吝

의 로  의  吝嗇함이니 嗇하여 路가 한 것이다.

陽이 에 하여 心中이 함이다. 의 이다.

陽 가 에  하여 心中이 함이다. 의 

 로 고 體中에 陽 가 뭉쳐  알맹이가 다는 이다. 그러므

로 에는 의 象이 있고 이 함에는 그 를 치 아니하고 信이 

있 므로 를 한 信이라 한다.

惕

이 의 蔽한 가 어 懼하  그 속에 이 있다는 이다.

義

質의 兩 이 調和하여 一하는 것이니 陽之義 日 의 이다. 之

義 臣之義 義  義 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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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陽을 含하여 義의 和함이니 의 여 는 象이다.

害

의 이니 이 여 지 못하고 쭉 이가 는 것이다.

를 걷지 아니하고 을 건 는 것이니 陽이 中을 涉하여 함이다.

 로 어 는 에  을 함이니 의 을 象함이  

 高 함이니  로부  함을 受함이다.

亂

를 橫流하여 濟함이니 流를 가르는 것이  人間 의 이 곧 亂이

다.

의 流함이니 人間 의 立이 調和 어 動一함이다.

石이니 陽이 相 하여 調和를 얻음이다.

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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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를 待함이다.

難

艱  心 을 말함이  難  을 말함이다.

往

이 陽에게로 가거나 陽이 에게로 가거나 하는 때에 往이라 하는 것이

니 이는 往이라 함  一 一陽하는 를 往한다는 이다. 을 解하

를 往 이라 한 것  自體의 動을 말할 때에는 이라 하고 陽相

하는 이 있는 때에는 往이라 한다.

征

에  出하여 往함이다.

한 가 함이다.

한 가 하여 聲이 있음이다.

에  出하고자 하  가 閉하여 止함이다.

貞

保 함이다. 貞을 正이라 하는 것도 한 保 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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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과 로 고  에 屬하니 의 盛함을 함이다.

 로 어 는 의 이  는 의 이니 女의 相交함을 

象함이다.

終

이 陽을 得하여 을 終함이다. 代 終 終

 하고 後에 하는 것이니 陽 의 殖 의 象이다.

從  可  賢人의 이다.

宜

를 得하여 安함이다. 事宜에 함이다.

和

義之和

章

音과 로 어 音樂의 竟함이니 花가 華 하여 實을 하는 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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止하고  함이다. 呼吸을 이라 함  呼吸하고 止하고  呼吸하

고 하므로 이라 한다. 消長과 消  一치 아니하니 消長이라 함  消

하고 長하고 함이  消 이라 함  止한 後에 次世代가 함을 이라 

하고 함을  이라 한다.

群

의 함을 群이라 한다. 否의 不亂群 漸의 離群  乾의 群龍 睽의 群

을 事하는 일이니 사람이 로 더불어 相 하는 일이다.

을 事하는 일인데 하여 念하는 일이다.

享

에게 하고 로 부  受하고 하는 일이다. 사람이 上을 享함  

한 世를 하는 以이니 享 上  心 이  世는 心 이라 

心 과 心  一線上의 一 이므로 上 로 그 을 忘치 아

니하는 것  한 下로 世世 함을 絶치 아니하는 이니 그러므로 經

에 享을 말한 곳  모두 의 하는 象이 있는 곳이다.

離

離는 兩이라는 로   의 두 가지 이 있 므로 兩이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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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相 하는 것이다.  하고 陽  하므로 의 에는 

의 이 있고 陽의 에는 相 의 이 있는 것이다. 離는 鳥인데 鳥의 

兩翅가 로는 兩쪽에 어 있고 陽의 로는 一하여 相

어 있 니 이가 한  의 이다.

寧

 心 皿 丂로 어 家 에  女가 相從하여 飮食하고 가 出함이다. 

不寧  의 陽의 이다.

의 하는 法 을 이 法하여 을 하는 것이니 乾이 을 交

하여 陽이 德함이다.

, 

 丰과 로 어 上에 의 盛한 象이니 사람이 集 하여 사는 

人間 를 말함이   과 人口  로 어 의 域을 定하고 

主를 建함을 말함이다.

의 弊 함이니 隨  豊   이다.

, 

는 그런 것이 아니다. 는 그러함이 아니다.

中

가 中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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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陽 이 相雜하여 形質에 采가 함이다.

命

가 로부  하여 에 主가 는 것이니 妄의 自 而 主

는 命이 고 巽의 柔 乎  命이 는 것이다.

災

火로  이 火災함이니 消滅하는 을 象함이다.

陽 가 로부  에 宣하여 이 는 것이 이니 사람에 있어 는 

心의 音인 의 宣이 곧 이며 陽體의 陽 宣을 象한 것이다.

自 를 從하여 함이다.

高에 함이니 火 燥는 火의 炎上함이다.

　丵과 로 어 의 豊盛함이니 의 形質을 하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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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下 하여 함이다. 樂의 

樂

의 이니 上 로 을 하여 함이다.

를 함이다.

險 에 함이다.

 로 어 의 이니 乾 을 象함이다.

室이니 中에 사람이 하고 있음을 象함이다.

上 로부  下에 하고 로부  에 하는 것이다.

에 陽이 動하여 直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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段의 事를 裁하여 一로 하는 것이다.

眚

目이 病하여 이 함이다.

乘

이 陽을 蔽하여 自 이 한 象이다.

主를 得함이니 의 後得主가 곧 後 得 이다.

告

陽이 中에 着하여 함이다.

宮中이니 體의 宮에 宮中의 象이 있 므로 를 이라 한다.

食

食에는 는다는 의 이 있고 한다는  없는 것이다. 不家食 寒

泉食의 食  飮食을 는다는 이 고 果不食 三日不食의 食  한

다는 이 는 것이다.

正中, 中正

正中이라 함  統體組 에  그 中이 다 함이  中正이라 함  中에  

그 體에 及한다 함이니 正中  그 의 中함을 말함이  中正  그 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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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範 를 말함이다.

中

陽이 中에 하는 象의 에 陽이 得中하여 를 主한다는 을 하  

한 이다.

妻, , 妾, 女

妻는 의 이니  한 象을 함이  는 女의 嫁한 者를 함

이니 라고 하는 때에만 妻의 이 는 것이  妾  아직 하여 

迎할 에 치 못하는 女  함을 함이  女 는 嫁한 女

를 함이니 는 巽 의 象이  妾  의 象이다.

人者 黃者의 이니 어느 事 을 히 하여 말하는 것이다. 

人者의 는 乾九五 象의 人 의 人을 함이  黃者의 

는 上六 辭의 黃을 함이다.

一이 三을 貫하여 人 三 를 한 象이니 을 하는 象의 에 

을 相交하는 乾陽을 象함이다.

 이 모두 乾象인데  에는 의 象이 있 니 乾陽이 을 

交하는 때에는 그것을 이라 하고 乾陽이 을 하여 달의 을 

하는 때에는 그것을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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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

乾陽의 에 한 의 이니 習 의 公 險의 이다.

乾을 하는 長  을 象함이다.

 모두 의 한 것이   形한 것인데 는 上에  을 

한다는 이   形하면  形한 것이므로 形한 을 形

하여 을 부치 를 라 한 것이며 그러므로 形에  形한 이 

는 것을 모두 의 이라 하여 出乎 이라 한 것이다. 上 는 

에 의 上이라는 을 하  하여 上 를 한 것이다.

, 得

을 얻음을 得이라 하고 이미 得하고  그것을 함을 이라 한다.

得志

의 相 이다.

諸仁藏諸 하므로  의 을 말함이다.

 吳로 는데 는 이  吳는 聲이니 聲의 가 곧 이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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雷聲의 象과 의 의 象이 있 므로 에 의 象을 取한 것이다. 

辭에 「 吝者 之象也」라하여 에 를 말하고  「 咎者 乎

」라하여 에 를 말하니 이는 가 곧 의 象이라 함을 한 것이

다.

鳥 의 胎 로  中에  育하는 를 말함이니 이는 의 는 모

두 中에  育 고 液에 싸여 있는 까닭이며 그러므로 는 모두 

에만 있고 九四의 도 六의 浚 深의  關聯 어 있는 것이

다.

三

陽의 가 相交하여 을 하는 이니 一 二가  三이다. 

의 體는 火로써 고 火의 는 一  二火가 하여 三이 므로 三

 의 始形하는 가 며 그러므로 火가 을 하는  의 하

는 에 三의 象을 말한 것이다.

三日

三  의 始形하는 이  日  陽 의 함이니 三日이라 함  

陽에  가 어 달의 形의 함을 象함이다.

三歲

三  一 二火가 하여 을 하는 이  歲는 寒 가 相 하여 을 

하는 間이니 三歲라 함  火  寒 가 相 하여 을 하는 間

을 象함이  이 三歲이면 모두 하여 하는 것이다. 經에 三歲를 

말한 것  모두 火 에 이 에 蔽 어 을 치 못하는 象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不  不覿 不得 不 의 象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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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三  의 하는 이   의 여 는 이니 三 이라 함  의 

하여 하는 를 말함이  經에 三 을 말한 것  모두 火 에 

이 하여 을 여 게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自 는 에  終하고 에  다시 命을 하는 것이므로 經

에는 母가 를 하는 象의 인 屯 復   益에 모두 의 象이 

있는 것이   의 여 는 로  의 하는 를 象한 것이니 

이라 함  母가 를 胎育하여 出 하는 間을 말한 것이다.

七日

의 이니 七  陽 이다.

의 象이다.

鳥

달의 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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夬姤萃升

丙
午

丁
未

戊
申

己
酉

困井革鼎

未
濟

未
濟

乾坤

　

 六

經의 에는 六 의 置의 가 있 니 乾에  가 하

여 濟에  亥가 終하는 것  (困井 의 胎宮四 는 不 ) 의 體

이  의 에  가 하여 濟에  丙 가 終하는 것  

의 이다. 六 는 의 標 이 는데 는 六 에 한 번  돌

아 는 것이로  어느 때던지 그 의 象이 그 六 에 는 것이 아니

라  에 하는 이므로 이 六 는 직 에  

로 어가는 中에만 는 것이다.  世 한 나라에  이 

六 에 하는 의 象이 어느 나라에 나타나는가 하면 이것  上 가 

上에 定하실 때는 드시 山의 에 定하시는 것이므로 

의 象   山의 나라에 나타나는 것이다. 山 의 日 과 三八

線 의 象이 賁  의 乙 에 나타나고 三八線 의 象이  姤의 

寅에 나타난 것이 그 一 이다. 寅 에는 가 體가 고 姤가 이 

므로 는 陽의 長이 하여 中에 하여 胎 는 象이  姤는 이 

陽을 하여 女 가 事하는 象이다.

姤   의 終하는 象이  困井  胎 의 始하는 象이  濟

에  乾 로 어가는 것  에  로 어가는 象인데 姤

 六 의 體인 丙  丁   己 이다. 六 의  

의 로써 보면 濟丙  乾丁  이 는 

것이나 實  그 지 아니하여 濟의 丙 에  가 

終하고 終한 곳에  始하  하는 때는 終한 곳에  다

시 一步를 步하여 丙  丁 가 모두 濟에 하고 

乾이 의 에 하고 이 의 己 에 하는 

것이니 이러한 後에 胎 의 象인 이 乾 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六 의 相 한 에는 相 한 

象이 있어 井에 至  井이 있고 濟에 濟  

濟가 있 며 에 象이 있고 乾에 乾 乃 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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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에 象이 있고 에 의 一 인 釜의 象이 있는 것이며  正 의 

에 復이 있고 乾 에 달의 反復 가 있는 것이다.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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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經  

乾  乾下 乾上

乾 亨 貞 

九 潛龍勿

九二 龍  人

九三  終日乾乾 惕若 无咎

九四 淵 无咎

九五 飛龍  人

上九 亢龍

九 羣龍 无

彖曰 哉乾  資始乃統  雲 雨  品 流形 終始 六  乘

六龍 以御  乾  正 命 保 和乃 貞 出  咸寧

象曰  以自彊不  潛龍勿  陽 下也 龍  德 也 終日乾

乾 反復 也 淵 无咎也 飛龍  人 也 亢龍  盈不可久也 

九 德不可 也

曰 者 之長也 亨者 之 也 者義之和也 貞者事之 也  體仁

以長人 以  以和義 貞固 以 事 此四德者 曰 

乾 亨 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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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曰 潛龍勿  也 曰 龍德而隱者也 不 乎世 不 乎  世无  

不 而无  樂 之 之 乎其不可拔 潛龍也

九二曰 龍  人 也 曰 龍德而正中者也 之信 之  

閑 其  世而不  德 而  曰 龍  人 德也

九三曰  終日乾乾 惕若 无咎 也 曰  德修  忠信 以

德也 修辭立其  以 也 知至至之 可 也 知終終之 可 義也 

 上 而不  下 而不   乾乾 因其 而惕 雖  无咎矣

九四曰 淵无咎 也 曰 上下无  也 无  離群也 

 德修  欲及 也 无咎

九五曰 飛龍  人 也 曰 聲相應 相  流濕 火 燥 

雲從龍 從  聖人 而  乎 者 上 乎 者 下 從其 也

上九曰 亢龍  也 曰 貴而无  高而无  賢人 下 而无  以

動而 也 潛龍勿 下也 龍 也 終日乾乾 事也 淵自 也 

飛龍 上 也 亢龍 之災也 乾 九 下 也 潛龍勿 陽 潛藏 

龍 下  終日乾乾  淵乾 乃  飛龍 乃 乎 德 

亢龍  乾 九乃  乾 者始而亨者也 貞者 情也 乾始

能以美 下 不 矣哉 哉乾乎 中正 也 六 揮 旁

情也 乘六龍以御 也 雲 雨 下 也 以 德  日可 之 也 潛

之 也 隱而  而  以 弗 也  以聚之 以辨之 寬以

之 仁以 之 曰 龍  人 德也

九三 重 而不中 上不  下不   乾乾 因其 而惕 雖 无咎矣

九四 重 而不中 上不  下不  中不 人 之 之者 之也 无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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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者 其德 日 其  四 其  其 凶 而

弗  後 而  且弗  而況 人乎 況 乎 亢之 也 知 而

不知  知 而不知亡 知得而不知  其 聖人乎 知 亡而不 其正者 其

聖人乎

  重

 亨  之貞 往 迷後得主  得  東  安貞

彖曰 至哉  資  乃   德 无  含弘  品 咸亨 

 无  柔 貞  迷  後 得  得  乃

 東  乃終  安貞之  應 无

象曰 勢  以 德

六 履 冰至

象曰 履 冰 始凝也 致其  至 冰也

六二 直  不習无不

象曰 六二之動 直以 也 不習无不  也

六三 含章可貞 從 事 无 終

象曰 含章可貞 以 也 從 事 知 也

六四 括囊 无咎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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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括囊无咎 不害也

六五 黃裳

象曰 黃裳  中也

上六 龍 于野 其 黃

象曰 龍 于野 其 也

六 貞

象曰 六 貞 以 終也

曰 至柔而動也 至 而德  後得主而  含 而  其 乎 

而  之家 必  不 之家 必 殃 臣弑其  弑其  

一 一 之  其 者漸矣 辨之不早辨也 曰 履 冰至 蓋 也 

直其正也 其義也  以直  義以  義立而德不  直 不習无

不  不 其 也 雖 美 含之 以從 事 弗 也 也 妻 也 臣

也  无 而代 終也  蕃 閉 賢人隱 曰 括囊无咎

无  蓋 也  黃中  正 體 美 其中而 四  事  美之

至也 陽 必  其嫌 无陽也 龍  離其 也  

黃者 之雜也 而 黃

屯  雷屯

屯 亨 貞 勿 往 建

彖曰 屯 柔始交而難  動乎險中 亨貞 雷雨之動滿盈  宜建 而



易經原文

- 601 -

不寧

象曰 雲雷屯 以經綸

九 盤桓 貞 建

象曰 雖盤桓志 正也 以貴下賤 得 也

六二 屯如 如 乘 班如 寇  女 貞不  乃

象曰 六二之難乘 也 乃  反 也

六三 无  惟 于林中  不如 往吝

象曰 无  以從 也 之往吝 也

六四 乘 班如 往 无不

象曰 而往 也

九五 屯其  貞 貞凶

象曰 屯其  也

上六 乘 班如 泣 漣如

象曰 泣 漣如 可長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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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

亨 童  童  告再三瀆 瀆 不告 貞

彖曰 山下 險 險而止  亨以亨 中也 童  童  志應也 

告以 中也 再三瀆 瀆 不告 瀆 也 以 正 聖 也

象曰 山下出泉  以果 育德

六 人 桎梏以往吝

象曰 人 以正法也

九二   家

象曰 家 柔 也

六三 勿 取女 金  不  无

象曰 勿 取女 不 也

六四 困 吝

象曰 困 之吝 實也

六五 童

象曰 童 之  以巽也

上九 擊  不 寇 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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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寇 上下 也

  

 亨貞  涉 川

彖曰 也 險 也 而不  其義不困 矣 亨貞  乎  

以正中也 涉 川 往 也

象曰 雲上  以飮食宴樂

九 于郊 无咎

象曰 于郊 不 難 也 无咎 也

九二 于  終

象曰 于  中也 雖 以 終也

九三 于泥 致寇至

象曰 于泥 災 也 自 致寇 不 也

六四 于  出自

象曰 于  以聽也

九五 于 食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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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食貞  以中正也

上六 于  不 之客 三人  之終

象曰 不 之客  之終  雖不  也

  

惕中  終凶 人 不 涉 川

彖曰 上 下險 險而  惕中  而得中也 終凶 不可 也 

人 中正也 不 涉 川 于淵也

象曰  以 事 始

六 不 事 終

象曰 不 事 不可長也 雖  其辯 也

九二 不  歸而  其 人三  无眚

象曰 不  歸 竄也 自下 上 至 也

六三 食 德 貞 終  從 事 无

象曰 食 德 從上 也

九四 不  復 命 安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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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復 命 安貞 不 也

九五 

象曰  以中正也

上九 之  終 三 之

象曰 以 受  亦不 也

  

貞 丈人  无咎

彖曰 也 貞正也 能以 正 可以 矣 中而應 險而  以此毒 下而  

從之  又 咎矣

象曰 中   以容

六 出以律 否臧凶

象曰 出以律 律凶也

九二 中  无咎 三 命

象曰 中  寵也 三 命 懷 也

六三 輿 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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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輿  无 也

六四  左次无咎

象曰 左次无咎 也

六五  執  无咎 長  弟 輿  貞凶

象曰 長  以中 也 弟 輿  不 也

上六 命 開 家 人勿

象曰 命 以正 也 人勿  必亂 也

比  比

比  貞 无咎 不寧  後 凶

彖曰 比 也 比 也 下 從也 貞 无咎 以 中也 不寧  上下應

也 後 凶 其 也

象曰 上 比 以建  諸

六 比之 无咎 盈缶終 他

象曰 比之 六 他 也

六二 比之自  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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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比之自  不自 也

六三 比之 人

象曰 比之 人 不亦 乎

六四 比之貞

象曰 比 賢 以從上也

九五 比 三   人不

象曰 比之  正中也 取  也 人不  上 中也

上六 比之无  凶

象曰 比之无  无 終也

  

亨 密雲不雨 自 郊

彖曰  柔得 而上下應之 曰  而巽 中而志  乃亨 密雲不雨 

往也 自 郊 也

象曰 上  以懿 德

九 復自  其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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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復自  其義 也

九二 復

象曰 復 中 亦不自 也

九三 輿 輻 妻反目

象曰 妻反目 不能正室也

六四  惕出无咎

象曰 惕出 上 志也

九五 如 富以其

象曰 如 不 富也

上九 旣雨旣  德 貞   征凶

象曰 旣雨旣  德 也 征凶 也

履  澤履

履  不咥人 亨

彖曰 履柔履 也 而應乎乾 以履  不咥人 亨 中正履 而不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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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上 下澤履 以辨上下 定 志

九 履往 无咎

象曰 履之往 也

九二 履  人貞

象曰 人貞  中不自亂也

六三 眇能  跛能履 履  咥人凶 武人 于

象曰 眇能  不 以 也 跛能履 不 以 也 咥人之凶 不 也 武人

于  志 也

九四 履  終

象曰 終  志 也

九五 履貞

象曰 履貞  正 也

上九 履考  其旋

象曰 上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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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  泰

泰 往  亨

彖曰 泰 往 亨 交而 也 上下交而其志 也 陽而  

而  而 人 長 人 消也

象曰 交泰 以財  之  相 之宜 以左右

九 拔 以其彙 征

象曰 拔 征  志 也

九二 不  亡得 于中

象曰 得 于中  以 也

九三 无 不  无往不復 艱貞无咎 勿 其 于食

象曰 无往不復 際也

六四 翩翩不富以其  不 以

象曰 翩翩不富 實也 不 以  中心 也

六五 乙歸妹 以

象曰 以  中以 也

上六 城復于隍 勿  自 告命貞吝



易經原文

- 611 -

象曰 城復于隍 其命亂也

否  否

否之 人 不 貞 往

彖曰 否之 人 不 貞 往  不交 而 不 也 上下不交 

而 下无 也 而 陽 柔而  人而  人 長 消也

象曰 不交否 以 德辟難 不可 以

六 拔 以其彙 貞 亨

象曰 拔 貞  志 也

六二  人  人否亨

象曰 人否亨 不亂羣也

六三 羞

象曰 羞 不 也

九四 命无咎 離

象曰 命无咎 志 也

九五 否 人  其亡其亡 于苞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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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人之  正 也

上九 否 否後

象曰 否終  可長也

人  火 人

人于野亨 涉 川 貞

彖曰 人柔得  得中而應乎乾 曰 人 人曰 人于野亨 涉 川乾 也 

以  中正而應 正也 能 下之志

象曰 火 人 以 族辨

九 人于門 无咎

象曰 出門 人 又 咎也

六二 人于宗 吝

象曰 人于宗 吝 也

九三 于  其高  三歲不

象曰 于  也 三歲不  安 也

九四 乘其  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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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乘其  義弗 也 其 困而反 也

九五 人 咷而後  相

象曰 人之  以中直也 相  相 也

上九 人于郊 无

象曰 人于郊 志 得也

  火

亨

彖曰 柔得  中而上下應之曰  其德 而  應乎 而  

以 亨

象曰 火 上  以 惡揚  命

九 无交害 咎 艱 无咎

象曰 九 无交害也

九二 車以  往 无咎

象曰 車以  中不 也

九三 公 亨于  人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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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公 亨于  人害也

九四 其彭 无咎

象曰 其彭 无咎 辨 也

六五 交如 如

象曰 交如 信以 志也 如之  而无 也

上九 自 之  无不

象曰 上  自 也

  山

亨 終

彖曰 亨 下濟而  而上  盈而益  盈而流  

害盈而  人 惡盈而好  而  而不可  之終也

象曰 中 山  以裒 益寡 

六  涉 川

象曰  以自 也

六二 鳴 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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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鳴 貞  中心得也

九三 勞  終

象曰 勞  也

六四 无不

象曰 无不  不 也

六五 不富以其   无不

象曰  征不 也

上六 鳴   征

象曰 鳴  志 得也 可  征 也

豫  雷 豫

豫 建

彖曰 豫 應而志  以動豫 豫 以動 如之 而況建 乎 以

動 日 不  而四 不忒 聖人以 動 罰淸而  豫之 義 矣哉

象曰 雷出 豫 以 樂 德 殷薦之上  以 考

六 鳴豫 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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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六鳴豫 志 凶也

六二 介于石 不終日貞

象曰 不終日貞  以中正也

六三 盱豫

象曰 盱豫  不 也

九四 豫 得 勿 盍

象曰 豫 得 志 也

六五 貞  不死

象曰 六五貞  乘 也 不死 中 亡也

上六 冥豫  无咎

象曰 冥豫 上 可長也

隨  澤雷隨

隨 亨 貞 无咎

彖曰 隨 而下柔 動而 隨 亨貞无咎 而 下隨  隨 之義 矣哉

象曰 澤中 雷隨 以 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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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 官  貞  出門交

象曰 官  從正 也 出門交  不 也

六二 係  丈

象曰 係  弗兼 也

六三 係丈   隨 得 貞

象曰 係丈  志 下也

九四 隨  貞凶  以 咎

象曰 隨  其義凶也  也

九五 于

象曰 于  正中也

上六 拘係之 乃從維之 亨于 山

象曰 拘係之 上 也

  山

亨 涉 川 三日 後 三日

彖曰 上而柔下 巽而止  亨而 下 也 涉 川 往 事也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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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後 三日 終 始 也

象曰 山下  以 育德

六 之  考无咎 終

象曰 之  考也

九二 母之  不可貞

象曰 母之  得中 也

九三 之  无 咎

象曰 之  終无咎也

六四 裕 之  往 吝

象曰 裕 之  往 得也

六五 之  

象曰  以德也

上九 不事  高 其事

象曰 不事  志可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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臨  澤臨

臨 亨 貞 至于八  凶

彖曰 臨 浸而長 而  中而應 亨以正 之 也 至于八 凶 消不久

也

象曰 澤上 臨 以 无  容保 无

九 咸臨貞

象曰 咸臨貞  志 正也

九二 咸臨 无不

象曰 咸臨 无不  命也

六三 臨 无  旣 之 无咎

象曰 臨 不 也 旣 之 咎不長也

六四 至臨无咎

象曰 至臨无咎 也

六五 知臨 之宜 

象曰 之宜 中之 也

上六 臨 无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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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臨之  志 也

觀  觀

觀盥而不薦 若

彖曰 觀 上 以巽 中正以觀 下 觀盥而不薦 若 下觀而 也 觀

之  而四 不忒 聖人以  而 下 矣

象曰 上觀 以省  觀

六 童觀 人无咎 吝

象曰 六童觀 人 也

六二 闚觀 女貞

象曰 闚觀女貞 亦可 也

六三 觀

象曰 觀  也

六四 觀 之  賓于

象曰 觀 之  賓也

九五 觀  无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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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觀  觀 也

上九 觀其  无咎

象曰 觀其  志 也

嗑  火雷 嗑

嗑亨 

彖曰 中 曰 嗑 嗑而亨 柔  動而  雷電 而章 柔得中而上  雖

不  也

象曰 雷電 嗑 以 罰 法

九 屨校滅  无咎

象曰 屨校滅  不 也

六二 滅  无咎

象曰 滅  乘 也

六三 肉 毒 吝无咎

象曰 毒 不 也

九四 乾胏得金矢 艱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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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艱貞  也

六五 乾肉得黃金 貞 无咎

象曰 貞 无咎 得 也

上九 校滅耳 凶

象曰 校滅耳 聰不 也

賁  山火賁

賁亨 往

彖曰 賁亨柔 而  亨 上而 柔 往 也 以止人

也 觀乎  以察  觀乎人  以 下

象曰 山下 火賁 以  无

九 賁其  車而徒

象曰 車而徒 義弗乘也

六二 賁其

象曰 賁其  上 也

九三 賁如濡如 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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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貞之  終 之 也

六四 賁如 如 翰如 寇

象曰 六四 也 寇  終无 也

六五 賁于丘  束  吝終

象曰 六五之  也

上九 賁无咎

象曰 賁无咎 上得志也

  山

 不 往

彖曰 也 柔 也 不 往 人長也 而止之 觀象也  消

盈  也

象曰 山  上以 下安宅

六 以  蔑貞凶

象曰 以  以滅下也

六二 以辨 蔑貞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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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以辨 也

六三 之无咎

象曰 之无咎 上下也

六四 以  凶

象曰 以  近災也

六五 貫  以宮人寵 无不

象曰 以宮人寵 終无 也

上九 果不食 得輿 人 廬

象曰 得輿 也 人 廬 終不可 也

復  雷復

復亨 出 无  无咎 反復其  七日 復 往

彖曰 復亨 反 動而以  以出 无  无咎 反復其  七日 復 

也 往 長也 復其  之心乎

象曰 雷 中復 以至日閉關 旅不  不省

九 不 復 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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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不 之復 以 也

六二 復

象曰 復之  以下仁也

六三 復  无咎

象曰 復之  義无咎也

六四 中 復

象曰 中 復 以從 也

六五 復无

象曰 復无  中以自考也

上六 迷復凶 災眚  終  以其 凶 至于  不 征

象曰 迷復之凶 反 也

无妄  雷无妄

无妄 亨 貞 其 正 眚 不 往

彖曰 无妄  自 而 主  動而  中而應 亨以正 之命也 其 正

眚 不 往 无妄之往 之矣 命不  矣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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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下雷  无妄 以  育

九 无妄往

象曰 无妄之往 得志也

六二 不耕  不菑 往

象曰 不耕  富也

六三 无妄之災 之  人之得 人之災

象曰 人得  人災也

九四 可貞无咎

象曰 可貞无咎 固 之也

九五 无妄之  勿藥

象曰 无妄之藥 不可 也

上九 无妄  眚 无

象曰 无妄之  之災也

  山

貞 不家食  涉 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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彖曰  篤實  日 其德 上而 賢 能止 正也 不家食 賢

也 涉 川 應乎 也

象曰 山中  以  往  以 其德

九 已

象曰 已 不 災也

九二 輿 輹

象曰 輿 輹 中无 也

九三 良 艱貞 日閑輿  往

象曰 往 上 志也

六四 童 之  

象曰 六四  也

六五 豶豕之  

象曰 六五之  也

上九 之  亨

象曰 之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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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雷

貞  觀  自 口實

彖曰 貞  正 也 觀  觀其 也 自 口實 觀其自 也  

聖人 賢 以及  之  矣哉

象曰 山下 雷  以  節飮食

九 龜 觀  凶

象曰 觀  亦不 貴也

六二  拂經于丘  征凶

象曰 六二征凶 也

六三 拂 貞凶 勿  无

象曰 勿  也

六四  耽耽 其欲  无咎

象曰 之  上 也

六五 拂經 貞  不可涉 川

象曰 貞之  以從上也

上九  涉 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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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也

  澤

棟橈 往亨

彖曰 者 也 棟橈 弱也 而中 巽而  往乃亨 之

 矣哉

象曰 澤滅  以 立不懼 世无

六 藉  无咎

象曰 藉  柔 下也

九二 枯  老 得其女妻 无不

象曰 老 女妻 以相 也

九三 棟橈凶

象曰 棟橈之凶 不可以 也

九四 棟隆  吝

象曰 棟隆之  不橈乎下也

九五 枯 華 老 得其士  无咎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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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枯 華 可久也 老 士  亦可 也

上六 涉滅 凶 无咎

象曰 涉之凶 不可咎也

  重

習  維心亨 

彖曰 習 重險也 流而不盈 險而不 其信 維心亨 乃以 中也  往

也 險不可 也 險 山川丘 也 公 險 以守其  險之  矣哉

象曰 至習  以 德  習 事

六 習  于  凶

象曰 習  凶也

九二 險 得

象曰 得 出中也

六三 之  險且枕 于 勿

象曰 之  終无 也

六四 樽 貳 缶 自  終无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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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樽 貳 柔際也

九五 不盈 旣  无咎

象曰 不盈 中 也

上六 係 徽  寘于叢棘 三歲不得凶

象曰 上六  凶三歲也

離  重火離

離 貞亨 

彖曰 離 也 日 乎  乎  重 以 乎正 乃 下 柔 乎

中正 亨 以

象曰 兩 離 人以  于四

九 履 之 无咎

象曰 履 之  以辟咎也

六二 黃離

象曰 黃離  得中 也

九三 日 之離 不 缶而歌 耋之嗟 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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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日 之離 可久也

九四 如其 如 如死如棄如

象曰 如其 如 无 容也

六五 出涕 若 嗟若

象曰 六五之  離 公也

上九 出征  其  无咎

象曰 出征 以正 也

咸  澤山咸

咸亨 貞 取女

彖曰 咸 也 柔上而 下 二 應以相  止而  下女 以亨 貞 取女

也 而  聖人 人心 而 下和  觀其  而 之情 可

矣

象曰 山上 澤咸 以 受人

六 咸其拇

象曰 咸其拇 志 也

六二 咸其  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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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雖凶  不害也

九三 咸其股 執其隨往吝

象曰 咸其股 亦不 也 志 隨人 執下也

九四 貞 亡 往  從

象曰 貞 亡 害也 往  也

九五 咸其  无

象曰 咸其  志 也

上六 咸其

象曰 咸其  滕口 也

  雷

亨 无咎 貞 往

彖曰 久也 上而柔下 雷 相  巽而動 柔 應  亨无咎 貞 久 其

也 之  久而不已也 往 終 始也 日 得 而能久  四

而能久  聖人久 其 而 下  觀其 而 之情 可 矣

象曰 雷  以立不

六 浚 貞凶 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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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浚 之凶 始 深也

九二 亡

象曰 九二 亡 能久中也

九三 不 其德 之羞貞吝

象曰 不 其德 无 容也

九四 无

象曰 久 其  安得 也

六五 其德貞 人  凶

象曰 人貞  從一而終也 義從  凶也

上六 凶

象曰 上 无 也

  山

亨 貞

彖曰 亨 而亨也 而應 也 貞 浸而長也 之 義 矣哉

象曰 下 山  以 人 不惡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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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勿 往

象曰 之  不往 災也

六二 執之 黃 之  之勝

象曰 執 黃  固志也

九三 係  臣妾

象曰 係 之  也 臣妾  不可 事也

九四 好  人否

象曰 好  人否也

九五 貞

象曰 貞  以正志也

上九 肥 无不

象曰 肥 无不  无 也

壯  雷 壯

壯 貞

彖曰 壯 者壯也 以動 壯 壯 貞 者正也 正 而 之情 可 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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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雷 上 壯 以 弗履

九 壯于  征凶

象曰 壯于  其 也

九二 貞

象曰 九二貞  以中也

九三 人 壯 罔 貞  羝羊觸藩 羸其角

象曰 人 壯 罔也

九四 貞 亡 藩 不羸 壯于 輿之輹

象曰 藩 不羸 往也

六五 羊于  无

象曰 羊于  不 也

上六 羝羊觸藩 不能  不能  无  艱

象曰 不能 不能 不 也 艱  咎不長也

  火

  蕃  日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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彖曰 也 出 上 而 乎  柔 而上  以 蕃  日

三 也

象曰 出 上  以自 德

六 如 如 貞  罔 裕无咎

象曰 如 如 正也 裕无咎 受命也

六二 如 如 貞  受 介 于其 母

象曰 受 介  以中正也

六三 亡

象曰 之志 上 也

九四 如 貞

象曰 貞  不 也

六五 亡 得勿  往  无不

象曰 得勿  往 也

上九 其角 維   无咎貞吝

象曰 維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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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火

 艱貞

彖曰 中  而 柔  以 難 以之 艱貞 其 也 

難而能正其志 以之

象曰 中  以  而

九 于飛 其翼 于  三日不食 往 主人

象曰 于  義不食也

六二 于左股 拯 壯 

象曰 六二之  以 也

九三 于 狩 得其  不可 貞

象曰 狩之志 乃 得也

六四 于左  之心 于出門

象曰 于左  心 也

六五 之  貞

象曰 之貞 不可 也

上六 不  于  後 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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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于  四 也 後 于  也

家人  火家人

家人 女貞

彖曰 家人女正 乎  正 乎  女正 之 義也 家人  母

之 也 弟弟 而家 正 正家而 下定矣

象曰 自火出家人 以 而

九 閑 家 亡

象曰 閑 家 志 也

六二 无 中  貞

象曰 六二之  以巽也

九三 家人嗃嗃   終吝

象曰 家人嗃嗃 也  家節也

六四 富家

象曰 富家  也

九五 家 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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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家 交相 也

上九 如 終

象曰 如之  反 之 也

睽  火澤睽

睽 事

彖曰 睽火動而上 澤動而下 二女  其志不  而 乎  柔 而上  得

中而應乎  以 事  睽而其事 也 女睽而其志 也 睽而其事

也 睽之  矣哉

象曰 上火下澤睽 以 而

九 亡 勿 自復 惡人 无咎

象曰 惡人 以辟咎也

九二 主于巷 无咎

象曰 主于巷 也

六三 輿曳 其  其人 且  无 終

象曰 輿曳 不 也 无 終 也

九四 睽  交 无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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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交 无咎 志 也

六五 亡 宗  往 咎

象曰 宗  往 也

上九 睽  豕負  一車 張之弧 後 之弧 寇  往 雨

象曰 雨之  群 亡也

  山

  不 東  人 貞

彖曰 難也 險 也 險而能止 知矣哉  往得中也 不 東  其

也 人 往 也 貞  以正 也 之  矣哉

象曰 山上  以反 德

六 往

象曰 往  宜待也

六二 臣  之

象曰 臣  終无 也

九三 往 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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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往 反 之也

六四 往

象曰 往  實也

九五 

象曰  以中節也

上六 往   人

象曰 往  志 也 人 以從貴也

解  雷 解

解  无 往 其 復  往

彖曰 解險以動 動而 乎險解 解 往得 也 其 復  乃得中也 往

 往 也 解而雷雨  雷雨 而 果   解之 矣哉

象曰 雷雨 解 以 宥罪

六 无咎

象曰 柔之際 義无咎也

九二 三狐 得黃矢 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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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九二貞  得中 也

六三 負且乘 致寇至 貞吝

象曰 負且乘 亦可 也 自 致  又 咎也

九四 解而拇 至

象曰 解而拇 也

六五 維 解  于 人

象曰 解 人 也

上六 公 隼 于高 之上 之 无不

象曰 公 隼 以解 也

  山澤

  无咎可貞 往 曷之 二 可 享

彖曰  下益上 其 上  而  无咎可貞 往 曷之 二 可

享 二 應  益柔  益盈  

象曰 山下 澤  以懲忿 欲

九 已事 往 无咎 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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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已事 往 志也

九二 貞征凶 弗 益之

象曰 九二 貞 中以 志也

六三 三人 一人 一人 得其友

象曰 一人 三 也

六四 其   无咎

象曰 其  亦可 也

六五 益之 之 龜弗  

象曰 六五  自上 也

上九 弗 益之 无咎 貞  往 得臣无家

象曰 弗 益之 得志也

益  雷益

益 往 涉 川

彖曰 益 上益下 无  自上下下 其  往 中正  涉 川 

乃  益 動而巽 日 无   其益无  凡益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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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雷益 以  

九  无咎

象曰 无咎 下不 事也

六二 益之 之 龜弗  貞  享于

象曰 益之 自 也

六三 益之 凶事 无咎 中  告公

象曰 益 凶事 固 之也

六四 中  告公從 

象曰 告公從 以益志也

九五 惠心 勿    惠 德

象曰 惠心 勿 之矣 惠 德 得志也

上九 益之 擊之 立心勿  凶

象曰 益之 辭也 擊之 自 也

  澤

 揚于   告自  不  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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彖曰 也 柔也 而  而和 揚于  柔乘五 也  其

乃 也 告自 不  乃 也 往 長乃終也

象曰 澤上  以 及下 德 忌

九 壯于  往不勝 咎

象曰 不勝而往咎也

九二 惕  勿

象曰 勿  得中 也

九三 壯于 凶  雨 若濡  无咎

象曰  終无咎也

九四 臀无  其 次且 羊 亡 聞 不信

象曰 其 次且 不 也 聞 不信 聰不 也

九五 陸  中 无咎

象曰 中 无咎 中 也

上六 无 終 凶

象曰 无 之凶 終不可長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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姤  姤

姤女壯 勿 取女

彖曰 姤 也 柔 也 勿 取女 不可 長也 相  品 咸章也 中正 

下 也 姤之 義 矣哉

象曰 下 姤 以 命 四

六 于金柅 貞  往 凶 羸豕

象曰 于金柅 柔 也

九二  无咎 不 賓

象曰  義不及賓也

九三 臀无  其 次且 无 咎

象曰 其 次且 也

九四 无  凶

象曰 无 之凶 也

九五 以杞 瓜含章 隕自

象曰 九五含章 中正也 隕自  志不 命也

上九 姤其角 吝无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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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姤其角 上 吝也

  澤

亨 廟 人 亨 貞  往

彖曰 聚也 以  中而應 聚也 廟 致 享也 人亨 聚以

正也 往 命也 觀其 聚 而 之情 可 矣

象曰 澤上  以  不

六 不終 乃亂乃  若 一握  勿 往无咎

象曰 乃亂乃  其志亂也

六二 引 无咎 乃

象曰 引 无咎 中 也

六三 如嗟如 无  往无咎 吝

象曰 往无咎 上巽也

九四 无咎

象曰 无咎 不 也

九五  无咎 貞 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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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志 也

上六 咨涕洟 无咎

象曰 咨涕洟 安上也

  

亨 人勿  征

彖曰 柔以  巽而  中而應 以 亨 人勿  也 征  志

也

象曰 中  以 德 以高

六 

象曰  上 志也

九二 乃  无咎

象曰 九二之  也

九三 

象曰  无 也

六四 亨于岐山 无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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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亨于岐山 事也

六五 貞 階

象曰 貞 階 得志也

上六 冥  于不 之貞

象曰 冥 上 消不富也

困  澤 困

困亨 貞 人  无咎 不信

彖曰 困 揜也 險以  困而不 其 亨 其 乎 貞 人  以 中也 

不信 口 乃 也

象曰 澤无 困 以致命 志

六 臀困于株  于 谷 三歲不覿

象曰 于 谷 不 也

九二 困于 食 紱  亨  征凶无咎

象曰 困于 食 中 也

六三 困于石 據于 藜 于其宮 不 其妻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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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據于 藜 乘 也 于其宮 不 其妻 不 也

九四 徐徐 困于金車 吝 終

象曰 徐徐 志 下也 雖不  也

九五  困于 紱 乃徐  

象曰  志 得也 乃徐  以中直也  受 也

上六 困于 藟 于臲  曰 動  征

象曰 困于 藟 也 動  也

井  井

井 不 井 无 无得 往 井井 至亦 井 羸其 凶

彖曰 巽乎 而上 井 井 而不 也 不 井 乃以 中也 至亦 井 

也 羸其  以凶也

象曰 上 井 以勞 勸相

六 井泥不食 井无

象曰 井泥不食 下也 井无  也

九二 井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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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井谷  无 也

九三 井 不食 心惻可  並受其

象曰 井 不食 惻也  受 也

六四 井 无咎

象曰 井 无咎 井也

九五 井冽 寒泉食

象曰 寒泉之食 中正也

上六 井 勿  

象曰 上 也

  澤火

 已日乃  亨 貞 亡

彖曰  火相  二女  其志不相得 曰  已日乃  而信之 以  

亨以正 而  其 乃亡 而四  武 命 乎 而應乎人 之

矣哉

象曰 澤中 火  以 歷

九 黃 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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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黃  不可以 也

六二 已日乃 之 征 无咎

象曰 已日 之 也

九三 征凶貞  三  

象曰 三  又 之矣

九四 亡  命

象曰 命之  信志也

九五 人  

象曰 人  其 炳也

上六 豹  人  征凶 貞

象曰 豹  其 蔚也 人  以從 也

  火

亨

彖曰 象也 以 巽火 亨飪也 聖人亨 以享上 而 亨 以 聖賢 巽而耳目聰

 柔 而上  得中而應乎  以 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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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上 火  以正 凝命

六  出否 得妾以其  无咎

象曰  也 出否 以從貴也

九二 實 仇  不 能

象曰 實 之也 仇  終无 也

九三 耳  其  雉 不食 雨 終

象曰 耳  其義也

九四  公  其形 凶

象曰 公  信如 也

六五 黃耳 金 貞

象曰 黃耳 中以 實也

上九  无不

象曰  上 柔節也

  重雷

亨   里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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彖曰 亨  致 也  後 也 里 而懼 也 

出可以守宗廟  以 主也

象曰 雷  以 懼 省

九  後

象曰  致 也 後 也

六二  貝 于九  勿 七日得

象曰  乘 也

六三  无眚

象曰  不 也

九四 泥

象曰 泥 也

六五 往  无 事

象曰 往  也 其事 中 无 也

上六 索索 矍矍 征凶 不于其  于其隣无咎 

象曰 索索 中 得也 雖凶无咎 隣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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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重山

其背 不 其  其 不 其人 无咎

彖曰 止也 止 止  動 不 其  其  其止 止其 也 

上下 應 不相 也 以 不 其  其  不 其人 无咎也

象曰 兼山  以  不出其

六 其  无咎 貞

象曰 其  正也

六二 其  不拯其隨 其心不快

象曰 不拯其隨 聽也

九三 其  其 薰心

象曰 其  薰心也

六四 其  无咎

象曰 其  止諸 也

六五 其  亡

象曰 其  以中正也

上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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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之  以 終也

漸  山漸

漸 女歸  貞

彖曰 漸之 也 女歸 也 得 往 也 以正 可以正 也 其 得中也 

止而巽 動不 也

象曰 山上 漸 以  賢德 俗

六 漸于   无咎

象曰 之  義无咎也

六二 漸于磐 飮食  

象曰 飮食  不 飽也

九三 漸于陸 征不復 不育凶 寇

象曰 征不復 離群 也 不育 其 也 寇 相保也

六四 漸于  得其桷 无咎

象曰 得其桷 以巽也

九五 漸于  三歲不  終 之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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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終 之勝  得 也

上九 漸于陸 其羽可

象曰 其羽可  不可亂也

歸妹  雷澤歸妹

歸妹征凶 无

彖曰 歸妹 之 義也 不交而 不  歸妹人之終始也 以動 歸妹

也 征凶 不 也 无  柔乘 也

象曰 澤上 雷歸妹 以 終知

九 歸妹以  跛能履征

象曰 歸妹以  以 也 跛能履  相 也

九二 眇能  人之貞

象曰 人之貞 也

六三 歸妹以  反歸以

象曰 歸妹以  也

九四 歸妹  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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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之志 待而 也

六五 乙歸妹 其 之  不如其 之 良 

象曰 乙歸妹 不如其 之 良也 其 中 以貴 也

上六 女  无實 士 羊无  无

象曰 上六无實 也

豊  雷火豊

豊亨 之 勿 宜日中

彖曰 豊 也 以動 豊 之 也 勿 宜日中宜 下也 日中  

盈 食 盈  消  而况 人乎 況 乎

象曰 雷電 至豊 以 致

九 其 主 雖旬无咎 往

象曰 雖旬无咎 旬災也

六二 豊其蔀 日中  往得  若 

象曰 若 信以 志也

九三 豊其  日中  其右肱 无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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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豊其  不可 事也 其右肱 終不可 也

九四 豊其蔀 日中  其 主 

象曰 豊其蔀 不 也 日中  不 也 其 主 也

六五 章  

象曰 六五之  也

上六 豊其  蔀其家 闚其  闃其无人 三歲不覿凶

象曰 豊其  際翔也 闚其  闃其无人 自藏也

旅  火山旅

旅 亨 旅貞

彖曰 旅 亨 柔得中乎 而 乎  止而 乎  以 亨旅貞 也 旅之 義

矣哉

象曰 山上 火旅 以  而不

六 旅   其 取災

象曰 旅   志 災也

六二 旅 次 懷其資 得童僕貞

象曰 得童僕貞 終无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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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三 旅 其次 其童僕 貞

象曰 旅 其次 亦以 矣 以旅 下 其義 也

九四 旅于  得其資  心不快

象曰 旅于  得 也 得其資  心 快也

六五 雉一矢亡 終以 命

象曰 終以 命 上 也

上九 鳥 其巢 旅人 後 咷 于 凶

象曰 以旅 上 其義 也 于  終 之聞也

巽  重 巽

巽 亨 往 人

彖曰 重巽以 命 巽乎中正而志  柔 乎  以 亨 往 人

象曰 隨 巽 以 命 事

六  武人之貞

象曰 志 也 武人之貞 志 也

九二 巽 下 史巫 若  无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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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若之  得中也

九三 巽吝

象曰 巽之吝 志 也

六四 亡 三品

象曰 三品 也

九五 貞 亡 无不  无 終 三日 後 三日

象曰 九五之  正中也

上九 巽 下 其資  貞凶

象曰 巽 下 上 也 其資  正乎凶也

  重澤

 亨 貞

彖曰 也 中而柔  以 貞 以 乎 而應乎人 以  忘其勞 

以 難 忘其死 之  勸矣哉

象曰 澤  以 友 習

九 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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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和 之  也

九二  亡

象曰 之  信志也

六三 凶

象曰 之凶 不 也

九四 寧 介

象曰 九四之  也

九五 于  

象曰 于  正 也

上六 引

象曰 上六引  也

  

亨 廟 涉 川 貞

彖曰 亨 而不  柔得 乎 而上  廟 乃 中也 涉 川 乘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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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上  以享于  立廟

六 拯 壯

象曰 六之  也

九二 其  亡

象曰 其  得 也

六三 其  无

象曰 其  志 也

六四 其群  丘 

象曰 其群  也

九五 其  无咎

象曰 无咎 正 也

上九 其  出无咎

象曰 其  害也

節  澤節

節亨 苦節不可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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彖曰 節亨 柔 而 得中 苦節不可貞 其 也 以 險 以節 中正以

 節而四  節以  不 財 不害

象曰 澤上 節 以  德

九 不出  无咎

象曰 不出  知 也

九二 不出門 凶

象曰 不出門 凶 也

六三 不節若 嗟 若无咎

象曰 不節之嗟 又 咎也

六四 安節亨

象曰 安節之亨 上 也

九五 節  往

象曰 節之  中也

上六 苦節貞凶 亡

象曰 苦節貞凶 其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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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澤中

中  豚  涉 川 貞

彖曰 中  柔 而 得中 以巽 乃 也 豚  信及豚 也 涉 川 

乘 也 中 以 貞 乃應乎 也

象曰 澤上 中  以 緩死

九  他不燕

象曰 九  志 也

九二 鳴  其 和之 好  吾 之

象曰 其 和之 中心 也

六三 得  罷 泣 歌

象曰 罷 不 也

六四  亡 无咎

象曰 亡 絶 上也

九五 如 无咎

象曰 如 正 也

上九 翰音 于  貞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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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翰音 于  可長也

  雷山

亨 貞 可 事不可 事 飛鳥 之音 不宜上 宜下

彖曰 者 而亨也 以 貞 也 柔得中 以 事 也 而

不中 以不可 事也 飛鳥之象  飛鳥 之音不宜上宜下  上 而下

也

象曰 山上 雷  以 乎  乎哀 乎

六 飛鳥以凶

象曰 飛鳥以凶 不可如 也

六二 其 其妣 不及其  其臣无咎

象曰 不及其  臣不可 也

九三 弗 之 從 之凶

象曰 從 之凶 如 也

九四 无咎 弗 之 往 必  勿 貞

象曰 弗 之 不 也 往 必  終不可長也

六五 密雲不雨 自 郊 公弋取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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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密雲不雨 已上也

上六 弗 之 飛鳥離之凶 災眚

象曰 弗 之 已亢也

旣濟  火旣濟

旣濟亨  貞  終亂

彖曰 旣濟亨 者 亨也 貞 柔正而 也  柔得中也 終止 亂 其

也

象曰 火上旣濟 以 而豫 之

九 曳其輪 濡其  无咎

象曰 曳其輪 義无咎也

六二 其  勿  七日得

象曰 七日得 以中 也

九三 高宗  三 之 人勿

象曰 三 之 也

六四  終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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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終日  也

九五 東 殺  不如 隣之  實受其

象曰 東 殺  不如 隣之 也 實受其  也

上六 濡其

象曰 濡其  可久也

濟  火 濟

濟亨 狐 濟 濡其  无

彖曰 濟亨 柔得中也 狐 濟 出中也 濡其  无  不 終也 雖不

 柔應也

象曰 火 上 濟 以 辨

六 濡其  吝

象曰 濡其  亦不知 也

九二 曳其輪 貞

象曰 九二貞  中以 正也

六三 濟征凶 涉 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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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曰 濟征凶 不 也

九四 貞 亡  三 賞于

象曰 貞 亡 志 也

六五 貞 无  之  

象曰 之  其 也

上九 于飮  无咎 濡其

象曰 飮 濡  亦不知節也

辭上

 乾 定矣 高以  貴賤 矣 動  柔 矣 以 聚 以群

 凶 矣 象 形 矣  柔相  八 相盪 之以

雷  潤之以 雨 日  一寒一  乾  女 乾知 始  

乾以 知 以 能 知 從 知  從  可久 

可  可久 賢人之德 可 賢人之  而 下之 得矣 下之  

得而 乎其中矣   -右 一章-

聖人  觀象 辭 而 凶 柔相 而   凶者 得之象也 

吝者 之象也 者 之象也 柔者 之象也 六 之動 三 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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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   而安者 之 也 樂而 者 之辭也   

觀其象而 其辭 動 觀其 而 其  以自 之 无不          -右 二

章-

彖者 乎象者也 者 乎 者也 凶者 乎其 得也 吝者 乎其 也 

无咎者 補 也  貴賤者 乎  者 乎  辯 凶者 乎辭 

吝者 乎介 无咎者 乎    辭 險  辭也者 其 之   -

右 三章-

 能彌綸 之  仰以觀  俯以察   知 之  

始反終 知死 之     知 之情狀 相

不  知周乎 而 濟 下 不  旁 而不流 樂 知命 不  安 乎仁

能  範 之 而不  曲 而不  乎 之 而知  无 而

无體   -右 四章-

一 一陽之  之者 也 之者 也 仁者 之 之仁 知者 之 之知 

姓日 而不知 之 矣 諸仁 藏諸  而不 聖人  盛德

至矣哉 富 之  日 之 盛德 之  象之 乾 法之  

知 之  之 事 陽不 之    -右 五章-

廣矣 矣 以 乎 不  以 乎 而正 以 乎 之間 矣 

乾 其 也  其動也直 以   其 也翕 其動也闢 以廣  廣

 四  陽之義 日 之  至德   -右 六章-

曰 其至矣乎  聖人 以 德而廣 也 知   法  

 而 乎其中矣  義之門   -右 七章-

聖人 以 下之賾 而擬諸其形容 象其 宜 之象 聖人 以 下之

動 而觀其  以 其典  辭  以 其 凶 之  下之至賾而

不可惡也 下之至動而不可亂也 擬之而後  之而後動 擬 以 其  

鳴  其 和之 好  吾 之 曰  其室出其  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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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 應之 况其 者乎 其室出其  不 里之 之 况其 者乎 出乎

乎  乎 乎  之樞機 樞機之  辱之主也  

之 以動 也 可不 乎 人 咷而後  曰 之  出 黙

 二人 心 其 金 心之  其臭如  六 藉 无咎 曰 苟

諸 而可矣 藉之  咎之  之至也 之  薄而 可重也 

也 以往 其无 矣 勞  終  曰 勞而不  而不德 之至也 

以其  下人者也 德 盛  也者至  以 其 者也 亢龍  曰 

貴而无  高而无  賢人 下 而无  以 動而 也 不出 无咎 曰 

亂之 也 以 階 不密 臣 臣不密  事不密 害  以 

 密而不出也 曰 者 其知盜乎 曰 負且乘致寇至 負也者 人

之事也 乘也者 之 也 人而乘 之 盜 之矣 上 下暴盜 

之矣 藏 盜 冶容 淫 曰 負且乘致寇至 盜之招也    -右 八章-

一 二 三 四 五 六 七 八 九  五 五 五 相得而

 二 五 三  凡 之  五 五 此 以  而

也 之 五  其 四 九 而 二以象兩 一以象三 揲之以四以象

四  歸 以象閏 五歲再閏 再 而後  乾之 二 一 六 之

四 四 凡三 六  之日 二篇之  一 五 二  之 也 

 四營而  八 而  八 而  引而 之 觸 而長之 下之

能事 矣 德   可  可 矣 曰 知 之 者 其知

之 乎   -右 九章-

聖人之 四  以 者 其辭 以動者 其  以 者 其象 以 者

其  以  也 也 而以  其受命也如  无 近 深 

知  下之至  其 能 此 參 以  綜其  其 之

 其 定 下之象 下之至  其 能 此 无 也 无 也 寂

不動 而 下之  下之至  其 能 此 聖人之 以 深而

也 深也 能 下之志 也 能 下之務 也  不 而  

不 而至 曰 聖人之  四 者 此之 也   -右 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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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 者也 開 務 冒 下之  如 而已者也  聖人 以

下之志 以定 下之  以 下之   蓍之德 而  之德 以知 六

之義 以貢聖人以此 心 藏 密 凶  以知  知以藏往 其

能 此哉 古之聰 叡知 武而不殺者  以 之 而察 之  

 以  聖人以此  以 其德   闔 之  闢 之

乾 一闔一闢 之  往 不 之  乃 之象 形乃 之  而 之 之法 

出  咸 之 之    兩  兩 四象 四象 八  

八 定 凶 凶   法象 乎  乎四  象

乎日  高 乎富貴 致  立  以 下  乎聖人 賾索隱 

深致  以定 下之 凶 下之亹亹者 乎蓍龜   聖人

之  聖人 之 象 凶 聖人象之 出  洛出書 聖人 之 

四象 以 也 辭 以告也 定之以 凶 以 也    -右 一章-

曰 自 之 无不  曰 者 也 之 者 也 人之 者信也 履

信 乎  又以 賢也 以 自 之 无不 也 曰 書不盡  不盡  

聖人之  其不可 乎 曰 聖人 立象以盡  以盡情僞 辭  以盡其

 而 之 以盡  之 之 以盡  乾  其 之 耶 乾  而 立乎

其中矣 乾 毁 无以  不可 乾 乎 矣  形而上者 之  

形而下者 之  而裁之 之  而 之 之  擧而 之 下之  之事

  象 聖人 以 下之賾 而擬諸其形容 象其 宜 之象 聖人

以 下之動 而觀其  以 其典  辭  以 其 凶  之  

下之賾者 乎  下之動者 乎辭 而裁之 乎  而 之 乎  

而 之 乎其人 黙而 之不 而信 乎德    -右 二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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辭下

八  象 其中矣 因而重之 其中矣 柔相  其中矣 辭 而

命之 動 其中矣 凶 吝者 乎動者也 柔者立 者也 者 者也 

凶者貞勝者也 之  貞觀者也 日 之  貞 者也 下之動 貞 一者

也 乾 人 矣  隤 人 矣 也者 此者也 象也者像此者也 

象動乎  凶 乎  乎  聖人之情 乎辭 之 德曰  聖人之

寶曰  以守 曰仁 以聚人曰財 財正辭  曰義   -右 一章-

古者 之 下也 仰 觀象  俯 觀法  觀鳥 之  之宜 

近取諸  取諸   始 八  以 之德 以 之情 結 而

網罟 以 以  蓋取諸離  農  耜 揉 耒 耒耨之  

以 下 蓋取諸益 日中  致 下之  聚 下之貨 交 而  得其  蓋

取諸 嗑 農  黃  其  不  而 之 宜之 

  久 以自 之 无不  黃  裳而 下  蓋取

諸乾    之  以濟不  致 以 下 蓋取諸  

乘  引重致  以 下 蓋取諸隨 重門擊柝 以待暴客 蓋取諸豫 杵 

臼 臼杵之  以濟 蓋取諸  弦 弧 矢 弧矢之  以

下 蓋取諸睽 上古 而野  後世聖人 之以宮室 上棟下宇 以待 雨 

蓋取諸 壯 古之 者 之以薪 之中野 不 不樹 无  後世聖人 

之以棺槨 蓋取諸  上古 結 而  後世聖人 之以書  官以   

以察 蓋取諸   -右 二章-

 者象也 象也者像也 彖者材也 也者 下之動者也  凶  

而 吝 也   -右 三章-

陽  陽 其 也 陽  耦 其德 也 陽一 而二  

之 也 二 而一  人之 也   -右 四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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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 往  從  曰 下  下 歸而殊  一致而  

下  日往  往 日  日 相 而  寒往  往 寒

 寒 相 而歲  往者 也 者信也 信相 而  之  以

信也 龍蛇之蟄 以 也 義  以致 也 安  以 德也 此以往 

之 知也 知  德之盛也 曰 困于石 據于 藜 于其宮 不 其妻凶 

曰 困而困  必辱 據而據  必  旣辱且  死 至 妻其可

得  曰 公 隼于高 之上 之 无不  曰 隼者 也 弓矢者 也 

之者人也  藏  待 而動 不 之  動而不括 以出而  

而動者也 曰 人 不 不仁 不 不義 不 不勸 不 不懲 懲而

 此 人之 也 曰 屨校滅  无咎 此之 也 不  不 以  惡不  

不 以滅  人 以  无益而弗 也 以 惡 无 而弗 也 惡 而

不可  罪 而不可解 曰 校滅耳凶 曰 者安其 者也 亡者保其 者

也 亂者 其 者也   安而不忘  而不忘亡 而不忘亂 以 

安而 家可保也 曰 其亡其亡 于苞桑 曰 德薄而  知 而  

而任重 不及矣 曰 公  其形 凶 不勝其任也 曰 知 其

乎  上交不諂 下交不瀆 其知 乎 者 動之微 之 者也  

而  不俟終日 曰 介于石 不終日 貞  介如石  寧 終日 可 矣  

知微知彰知柔知  之  曰 之  其殆 乎 不  不知 知

之 復 也 曰 不 復 无   絪   女構  

 曰 三人 一人 一人 得其友 致一也 曰  安其 而後

動 其心而後  定其交而後   此三者 也 以動  不 也 懼

以  不應也无交以  不 也 之  之者至矣 曰 益之 

擊之 立心勿 凶   -右 五章-

曰 乾  其 之門  乾陽 也 也 陽 德而 柔 體 以體 之

 以 之德 其 也 雜而不  其  其 世之 耶  彰往而察

而微 闡  開而  辨 正  辭 矣 其 也  其取 也  其旨

 其辭  其 曲而中 其事肆而隱 因貳 以濟  以 得之     -右 六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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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 也 其 中古乎 者 其 乎  履德之基也 德之柄也 復德

之 也 德之固也 德之修也 益德之裕也 困德之辨也 井德之 也 巽德之

也 履和而至 而  復 而辨  雜而不  難而後  益長裕而

不  困 而  井 其 而  巽 而隱 履以和  以  復以自知 以一

德 以 害 益以  困以寡  井以辨義 巽以 權   -右 七章-

之 書也 不可 也 屢 動不  周流六 上下无  柔相  不可

典   其出 以  知懼 又  无 保 如臨 母 

其辭而揆其  旣 典  苟 其人 不    -右 八章-

之 書也 始 終 以 質也 六 相雜 其 也 其 難知 其上 知 

也 辭擬之 之終 若 雜 德 辨  其中 不   亦

亡 凶 可知矣 知者 觀其彖辭 矣 二 四 而  其 不  

二  四 懼 近也 柔之 不 者 其 无咎 其 柔中也 三 五 而

 三 凶 五  貴賤之 也 其柔  其 勝耶   -右 九章-

之 書也 廣   人   兼三 而兩之 六 六者

他也 三 之 也 動 曰   曰  相雜 曰  不  

凶  -右 章-

之 也 其 殷之 世 周之盛德  之   其辭  者  

者  其  不廢 懼以終始 其 无咎 此之 之 也   -右 一

章-

乾 下之至 也 德 以知險  下之至 也 德  以知  能

諸心 能 諸 之  定 下之 凶 下之亹亹者  云  事

 象事知  事知   聖人 能 人  姓 能 八 以象告 

彖以情  柔雜 而 凶可 矣 動以  凶以情   惡相 而

凶  近相取而 吝  情僞相 而 害  凡 之情 近而不相得 凶 害

之 且吝 叛者其辭  中心 者其辭枝 人之辭寡 人之辭  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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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辭  其守者其辭    -右 二章-

者 聖人之 也 而 蓍 參 兩 而  觀 陽而立  

揮 柔而  和 德而 義 盡 以至 命   -右 一章-

者 聖人之 也 以 命之  以 立 之 曰 陽 立 之 曰柔

 立人之 曰仁 義 兼三 而兩之  六 而  陽 迭 柔  

 六 而 章  -右 二章-

定  山澤  雷 相薄 火不相  八 相  往者  知 者   

也  -右 三章-

雷以動之 以 之 雨以潤之 日以 之 以止之 以 之 乾以 之 以藏

之 -右 四章-

出乎  乎巽 相 乎離 致役乎  乎  乎乾 勞乎  乎  

出乎  東 也 乎巽 巽東 也 也者 之潔 也 離也者 也 

相  之 也 聖人 而聽 下 而  蓋取諸此也 也者 也 

致  曰 致役乎  正秋也 之 也 曰 乎  乎乾 

乾 之 也 陽相薄也 者 也 正 之 也 勞 也 之 歸也 

曰 勞乎  東 之 也 之 終而 始也 曰 乎    -右 五

章-

也者 妙 而 者也 動 者 乎雷 橈 者 乎  燥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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乎火 者 乎澤 潤 者 潤乎  終 始 者 盛乎  

 火相  雷 不相  山澤 後 能  旣 也        -右 六章-

乾 也 也 動也 巽 也 也 離 也 止也  也         -右

七章-

乾   龍 巽 鷄 豕 離 雉 狗 羊          -右

八章-

乾    巽 股 耳 離 目  口          -右

九章-

乾 也 乎  也 乎母 一索而得  之長  巽一索而得女 

之長女 再索而得  之中  離再索而得女 之中女 三索而得

 之  三索而得女 之 女 -右 章-

乾      金 寒 冰  良  老  

 駁  果

  母  釜 吝嗇  母  輿   柄 其

也 黑

 雷 龍 黃 旉  長   竹  其

也 鳴    其 也 反  其  蕃

巽   長女 直 工  長 高  不果 臭 其

人也 寡髮 廣  眼 近 三  其  

  瀆 隱  矯輮 弓輪 其 人也  心病 耳痛 

  其 也 美  亟心 下  薄  曳 其 輿也 眚 

  盜 其 也 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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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 火 日 電 中女 冑 兵 其 人也  乾   

蟹   龜 其 也 科上槁

 山 徑路 石 門闕 果蓏 閽寺  狗  黔 之屬 

其 也 節

 澤 女 巫 口  毁   其 也  妾 羊 -右

一章-

後  盈 之間者  受之以屯 屯者盈也 屯者 之

始 也 必  受之以  者 也 之 也 不可不  受之以  

者飮食之 也 飮食必  受之以  必  受之以  者 也 

必 比 受之以比 比者比也 比必  受之以  後  

受之以履 履而泰 後安 受之以泰 泰者 也 不可以終  受之以否 

不可以終否 受之以 人 人 者 必歸  受之以  者 不可

以盈 受之以  而能 必豫 受之以豫 豫必 隨 受之以隨 以 隨

人者必 事 受之以  者事也 事而後可  受之以臨 臨者 也 

後可觀 受之以觀 可觀而後  受之以 嗑 嗑者 也 不可以苟

而已 受之以賁 賁者飾也 致飾 後亨 盡矣 受之以  者 也 不

可以終盡 上反下 受之以復 復 不妄矣 受之以无妄 无妄 後 可

 受之以  後可  受之以  者 也 不 不可動 受之

以  不可以終  受之以  者 也 必  受之以離 離者

也 -右上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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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  後 女 女 後  後  

後 臣 臣 後 上下 上下 後 義  之  不

可以不久也 受之以  者久也 不可以久 其  受之以  者 也 

不可以終  受之以 壯 不可以終壯 受之以  者 也 必  

受之以  者 也 者 必反其家 受之以家人 家 必乖 受

之以睽 睽者乖也 乖必 難 受之以  者難也 不可以終難 受之以解 

解者緩也 緩必  受之以  而不已 必益 受之以益 益而不已必  

受之以  者 也 必  受之以姤 姤者 也 相 而後聚 受

之以  者聚也 聚而上者 之  受之以  而不已必困 受之以困 困

乎上者必反下 受之以井 井 不可不  受之以  者 若  受之以

 主 者 若長  受之以  者動也 不可以終動止之 受之以  

者止也 不可以終止 受之以漸 漸者 也 必 歸 受之以歸妹 得其

歸者必  受之以豊 豊者 也 者必 其  受之以旅 旅而无 容 

受之以巽 巽者 也 而後 之 受之以  者 也 而後 之 受之

以  者離也 不可以終離 受之以節 節而信之 受之以中  其信者

必 之 受之以  者必濟 受之以旣濟 不可 也 受之以 濟 

終  -右下篇-

雜

乾 柔 比樂  臨觀之義  屯 而不 其  雜而  也 

止也 益盛 之始也 也 无妄災也 聚而 不 也 而豫 也 

嗑食也 賁无色也 而巽 也 隨无 也 飭也 也 復反也 也 

也 井 而困相 也 咸 也 久也 離也 節止也 解緩也 難也 睽

也 家人 也 否泰反其 也 壯 止 也 也 人 也 

也 取 也 也 中 信也 豐  寡旅也 離上而 下也 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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履不 也 不 也 不 也 也 姤 也 柔 也 漸女歸待 也 

正也 旣濟定也 歸妹 女之終也 濟 之 也 也 柔也 長 

人 也



易經原文

- 682 -



正  易

- 683 -

               

     正    



正  易

- 684 -

                         正  目次

十五一言 691

盤古化 691

六十三 七十二 八十一 693

體影之道 694

天地之理三元 694

易逆也極則反 696

土而生火 697

天四地六 698

十紀 二經 五綱 七緯 698

戊位 己位 699

太陰逆生倒成 701

太陽倒生逆成 702

易序卦  日月生成 704

終 復 成度之年 705

三十과 三十六 707

太陰逆生倒成 太陽倒生逆成 707

復之之理 707

五日一候 709

十五分一刻 709

天地合德 三十二 710

四象分體度 710

金火一頌 (后天九宮圖) 711

二頌  (金火互易過程) 712

三頌  正易八卦圖 715



正  易

- 685 -

四頌  天地日月之變化 716

五頌 716

日月之德 天地之分 717

一夫之朞 717

五度而月魂生申 718

月合中宮之中位 719

律呂度數 720

理會本原原是性 720

水土之成道天地 722

后天之道屈伸 723

抑陰尊陽 723

潮汐之理 724

大哉金火門     725

復上起月 726

化翁親視監化事 727

無極體位度數 728

皇極體位度數 728

月極體位度數 728

日極體位度數 729

化翁無位原天火 729

己巳宮 729

戊戌宮 729

第一節 730

地十己土生天九辛金 730



正  易

- 686 -

天五戊土生地四庚金 730

第二節 731

地十己土生天九庚金 731

天五戊土生地四辛金 731

第三節 732

地十己土成天一壬水 732

天五戊土成地六癸水 732

丙甲庚三宮 733

丁乙辛三宮 734

子寅午申 734

丑卯未酉 734

上元丑會干支圖 735

二十八宿運氣圖 735

九九吟 737

十五歌 738

先后天正閏度數 740

原天無量 741

先后天周回度數 741

盤古五化元年壬寅 741

蓮潭先生 742

立道詩 742

無位詩 742

正易詩 743

布圖詩 743



正  易

- 687 -

金火正易圖 744

十一一言 746

奇偶數 749

先天之易后天之易 750

原天 先天 后天 750

后天九宮八卦 751

洛書九宮生成數      三元數  前提 753

三五錯綜三元數 753

河圖八卦生成數     五元數  前提 754

九二錯綜五元數 755

十一歸體詩 755

中 756

雷風正位用政 757

天度九七五三   地德二四六八 758

四正七宿用中數 758

易三 760

乾坤卦八 760

十一吟 760

十干原度數 761

十二月二十四節氣候度數 761

癸未朔之理 762

第一章 象과 數  圖像과 時運 763

第一節 象  圖像 763

第二節 數  圖像 764



正  易

- 688 -

八卦  五行  關係 764

第二章 生  時運  圖像 765

第一節 河圖 765

五行相生 769

第二節  伏羲八卦圖 770

第三章 長  時運  圖像 776

第一節 洛書 776

洛書 776

五行相克 779

六七八九  四象 781

河圖  洛書  關係 783

第二節 785

文王八卦圖 785

第三節  文王八卦圖  易經組織 792

第四章 成  時運  圖像 800

第一節 正易八卦圖 800

正易卦圖  五行克成 808

卦圖  陰陽劃數 811

第二節   后天河圖九宮圖 813

十五一言 815

金火一頌 817

金火二頌 817

金火三頌 818

金火四頌 818



正  易

- 689 -

金火五頌 818

一歲周天律呂度數 819

化无上帝言 821

化翁親視監化事 822

上元丑會干支圖 825

二十八宿運氣圖 825

亢角二宿尊空詩 827

十五歌 828

先后天正閏度數 829

先后天周回度數 829

立道詩 829

无位詩 830

正易詩 830

布圖詩 830

洛書九宮生成數 831

三五錯綜三元數 832

河圖八卦生成數 832

九二錯綜五元數 833

十一歸體詩 833

雷風正位用政數 834

四正七宿用中數 835

十一吟 835

十二月 二十四節氣候度數 836



正  易

- 690 -



正  易

691

                     正

五一

五者 正 八 之 乾 五 也 乾 九 六 九者 陽 長之

而長   乾 也 六者 之 而  五 

五也

之  己 五 乾 己 之  五 五之 也 乾 己  己

之乾 陽 陽之

 之  之母也

長  代乾  陽之  己  其  長女巽 代 母 之體 

 其 五而  巽 五之 也 交  泰 巽

己   此金火正 之 巽屬己 屬 之 也 之體  乾

五也  巽五也 三 之  己 體   

體  五也 

五者 乾五 己五  五巽 五 之 也

一 者 「 聽吾一 」  같이 라는 이다 五一 이라 함  

五에 한 이다

盤古

盤古는 宇宙의 主를 人格 하여 말한 것이   의 主宰이  

 의 主宰이  人  人 의 主宰이니 이는 形한 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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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 가  를 말한 것이  中 에 한 것이 아니다 巢  

以下는 中  歷代 聖人인데 이는 의 淵 을 말하  한 것이다

巢旣巢 上古 而野 也 燧人乃燧火食之始也 羲 哉者 羲始 八

 以 之德 觀八 之象 以 人 活之   出  咸

之 之 也 聖者 之  以 人 之聖 農耕 之  乃聖人之事也

聖人  사람의 事 을 하고  人間과의 關係를 히시  

하여 을 하신 것이다

者 日 之  至 至  之 始 曆 (三 六旬 六日)

再 聖 聖者 之人格也 乃聖者 洛書洪範九 之 事 也

巢 燧人 羲 農 黃     殷   聖人也 者

之 也  洛書洪範 周武  而始 洛書之九  以  長之 中之 

之  之  聖人  象 之 也

周之 武  周公始 洛書之  周  周德 者 周之德 周 也 之

也 其 殷之 世 周之盛德 周德也 殷之 世 聖之世也

二 七 者 二七火屬 屬  長之 之  二七 九 洛書之 止 九 

長之 之  此 周 象長之 之書也

麟兮 聖 也 乾 中立者 定三 六 日之 正 之  不 也 周

 乾  而 閏  正 乾  三 六 日之正  

周 之  上以律調 周 之閏 下以 正 之正 以至于一 正

之今日也

今日今日者 上之今日 于今日之今日也 下之今日 一乎一 之今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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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三 七 二 八 一

七 八 九를  九乘한 것이다 自 에  七八九는 의 長함을 象하는 

인데 七  陽이니 長의 中의 의 이  八  이니 長의 

中의 長의 이  九는 老陽이니 長의 中의 의 이며 의 

長하는 는 九이므로 七八九에  九를 乘하여 한 는 之 之

 長之 之  之 之 을 한 乾 二 六이며 二 六  의 

長하는 이므로 一 가 는 것이다

七八九 之 二 六 乃 長之  二 六 以乾之  而 長之  一

乎一  之 也 以自 之  九 長之  而 九 擧

 之  之 便 之一 一乎一 者 九而  便

一也(擧者 ( )之 也)

又 仙 一 眞 此 七八九之  一乎一  之  一之

 之中  之象也( 之體之組 形之體) 

之象也( 之陽 出也 經只 ) 仙  基督 之象也( 之

體中 體) 一乎一  一 眞 此之 也

便 一者 一 也 者 一二三四之一也 乃 之統一之一也 

를 之  統之 一  統一之一  以 之 로 體 

之  以統一之一 也 之統之都  之 一 之 也 

之 之  其 中之  乃五 之陽  此乃 也 歸  之而

以 體 統之而以  交  中 之 也

以열매 之  秋之열매之  自九而  也 至 而芽之 出者 

一 此 열매中一部之出也 乃열매之 命之出也 統 之一也 

八 에 乾  此統 之一 也

五 者 之中 胎宮之象也 胎 形 五 之中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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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而 交  宮 五 亦 六宮 而胎 以五六

體 以五六 中 體 者也 一  一 五 六宮 亦

一 五之中 一 正 以 五一 編 一一 後編也

 後之  而以組  後 以  

後也

體影之

體는 의 組 이  影  日 의 이니 如 中 體 는 體이  復

上 影 는 影이다

는 之 也  統 之 也 之 之 正也 之 統

之 環也 者形而上  形而下 也 者以組 也 者以

也 陽 直 消長 盈  此組 之象 而

質也 日 之 至 至  此 之象 而 之  也

之 三

者 之 資而始 也 之 乾 也 之 也 人之 聖人也 之

也 必 母 之三  之  亦 三  之  人之 聖

人也 以 之 而 之  聖人 三 也 以 之 能 而 之

聖人 三 也

洛書 之  之  之 聖人 以 書 之者 聖人亦

之 也 人之  也

洛書 而 之乎 五 五 而 具  之象 也 洛書四 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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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 不 長之象 也 主  主  旣濟者 長之濟也 

濟者열매之濟也 之 長之象 而旣濟也 之  열매之象而

濟也

龍  열매之濟之 濟也 具  陽之象也  龜書  長之濟

之旣濟也 不 之象也

龍 象 龜書  象者組 體라는 이  者 라는 이라 龍

열매組  曰組 體之象也 龜書 長  曰 之 也

陽 龍 之象 而 也  金火正  陽 之  也 

陽 乾象統 也 不  龜書之象而 也 金火正

 陽之後 也 象 也 龍 之 陽

之  統 之一  龜書之  陽之後 之 也 日

之兩間 中 之五  乃 也 日 中 之  之 中 也

亦  而亦  之  不 中 乎 曰 止 九 

而不 不得 열매 以 之 不  只 一八影  五六體  

復上 而不得 中 也(九 長也 而 實也)

陽 五 五  洛書四 五 也 而  三  己

  自  而 至 復 而  自

而至  乃 而  其 四 五之洛書 也 陽 而  五

己 亥 亥 陽 自 亥 而 至己巳 而  

自 亥而至己巳 乃 而  其 五 五之 也 陽五 五  四

五  乃 一 三 章 五 五點  四 五點 之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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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 反

也라 함  의 知 者 也의 이다 이 長하여 上 하

는 것이 곧 이며 의 長上 하는 者는 를 하는 것이므로 

를 知하는 것  이 는 것이며 이 長上 하는者는 드시 他를 

하는 것이므로 하는 것  이 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면 反하

는 것이니 洛書의 에  火 火 金 金  는 인데 

이 하면 反하여  火 火 金 金  가 어 이 

로 하는 것이다

이라 함  의 자라는 때는 의 이 고 여 는 때는 의 

이 는 것이니 이는 一한 이로   가 고  이 

는 것  슨까닭인가 하면 가 他를 하고 가 他를 代하는 것  長

의 象이 고 가 他를 하고 他로 하여  를 代  하는 것  의 

象이 는 것이다 一 를 들면 사람이 長競 을 하여 現權 者를 하

고 自 이 그 權 의 에 하는 것  로  長의 象이 는 것이  

가 弟 를 冶하  하여 하고 그 弟 로 하여  自 의 하는 

에 하게 하는 것  反 로  의 象이 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 는 하는 것이 곧 하는 것이  한다함  여  열매를 하는 것

이므로 이 곧 이 는 것이다 火의 節에  火 火 金 金

 는 反하여 한다는 이다

그런데 이 로 하는 것  을 하는 이니 金金  는 

의 이  는 中間의 金을 하여 를 하니 이는 一 로는 

하고 一 로는 하여 이 는 것이며 그러므로 가 를 

하는 것  한 를 하여 을 하는 이며 이 에 하여 의 

乾이 의 乾을 하여 의 乾을 하는 것  一 로는 이 고 

一 로는 이 니 이가 곧 이   의 의 象이며 그러

므로  의 이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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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 八 의 五 에 의 象이 있 니 乾 母 五 가 巽長 長女 

一六 를 하여 하니 이는 한 乾  命 이 雷 의 를 하는 

이  巽長 長女 一六 가  二七火를 하여 하니 이는 한 形

한 雷 의 가 形한 를 하는 이   二七火가 離中 中女

의 四九金을 하여 하니 이는 한 가 形도 고 形도 고 하

는 火의 을 하는 이  離中 中女 四九金이  女三八

을 하여 하니 이는 한 火의 이 의 形을 하는 이  

 女 三八 이 次世代의 乾  五 를 하여 하니 이는 의 

形의 속에 命 을 갈 리하는 이다 乾  巽  離  次世代

乾  곧 母  長中 의 로  가 弟 를 하여 하는 이

다

而 火

上 의 는 의 하는 를 말한 것이  下 의 而 火는 

의 하는 이 면 五 己 의 己  에  日 의 二七

火가 하여 陽과 이 하여 金火互 이 다 함이다

그러므로 反의 가 을 로 한 까닭에 의 이 어 

金火가 互宅하여 陽  하여 이 고 이 하

여 이  것이다

至矣哉라 함  至哉  知至至之의 至로  달의 를 말함이  之

  이 로 다는 로  달의  

을 말한 것이다

以翼之는 의 象이  一而貫之는 의 象이니 一以 體 以一

 此 陽   金火互宅 歲曆之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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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六

四 六  參 兩 의 이  六 四는 參 兩 의 이다 의 는 

가 自 의 에 止하는데 의 盈 消長하는 는  參兩 로 

어 있 므로 이 四이면 는 六이  이 六이면 는 四이며 이 參兩

의 는 乾 二 六과 四 四에  나  것이다

 二經 五綱 七緯

者 組 體之 體也 綱者組 體中之벼리 也 經者組 體之 線인날 也 

緯者組 體之橫線인 也 者 乾之 而  組 體之 體 也 

五綱者五 之 而五 組 體之中心 也 二經者 二 之 而 陽之

也 七緯者七 之 而 之 也

陽東 歷經線 二 之經也 日 而後에 五日  日

緯 緯 日 緯 緯 每 日以緯線相  七 之緯也

正 八 의 乾五 二 七 는 의 巽相 과 離相 에  

한 것이다 巽相  의 雷 의 의 이  離相  日

路의 이며 雷 의 의  日 路의 는 乾 의 中宮에  

하니 이 中宮의 를 로써 하면 己가 는 것이  己는 

己 五가 乾五 의 象이  乾 이 長  長女巽을 하고 巽이 

한 五의 가 므로 의  己 에  하여 과 己

가 東 에 있고 五巽  五 에  하여 巽과 가 에 있는 것이

며 의 巽相 하여 이 에 고 巽이 東 에 니 이

가 곧 金火正 의 과 가 에 하고 巽과 己가 東 에 하

는 以이다 己中宮에  雷 의 하는 것이 곧 金火가 正 하여 日

의 하는 張 이 는 것이니 乾 雷 中 壯觀雷 宮 之 巽



正  易

699

中 正  雷 正 는 모두 中宮의 己 에  雷 의 하는 를 

말한 것이다

中宮日 의 는 에는 東 의 離가 日 가 고 의 이 

가 는데 金火正 에는 離가 相 하여 離  이 에 하고 

과 日이 東 에 하니 이가 日 路의 이며 復上 正 金火

日 宮  달의 路의 함을 말한 것이다

周 의 는 三 六 인 三 六 日인데 三 日  이 長하여 形

하는 日 로 고 六 日  의 이 部에 藏하여 를 하는 日

(藏諸 )로 므로 그 藏하는 가 한 六 로 며 이 六 는 六

를 하여 己中에 張 는 것이니 六 一六宮 張이라함

 中宮의 六 가 一巽  六 雷의 一六宮 己中에 張 을 말함이다

 己

六 를 中宮의 己宮에 張하면 東 巽이 己 에 하고 東 의 

는 巳이므로 己는 己巳宮이 며 己는 이므로 己巳宮  體

가 는 것이다 이 에 하고 의 陽 는 이므로 는 

宮이 며 는 五 이므로 宮  體 가 는 것이다 己 는 

로  乾의 象이 고 乾  로  組 體의 體인 이 므

로 六 體를 一 하여 己巳宮 로부  다시 己巳宮에 돌아  六

一 가 어 가 하고 이 곧 一이므로 己巳宮  의 象

인 陽을 하는 가 는 것이  는 五 로  五 의 象이 고 五

 五綱 로  組 體中의 벼리 인 이 므로 六 의 中 인 

宮  의 하는 母가 고 體 는 宮 로부  陽의 하

는 己巳宮의 三 二 에 이르러 陽의 을 受하여 가 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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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는 六 이  는 東에  로 하는 이니 己 는 陽

의 이  陽  六 의 는 하여 己巳 辰 로 하고 는 東

에  로 하여 하며 는 의 母이므로  六 의 는 

하여  己亥로 하고 는 에  東 로 하여 하는 것이다

己  의 組 을 보건  己 는 四金 一  八  七火의 中에있어 

壬 丙 로 고 壬 丙  의 을 하는 의 이므로 火

陽의 가 어 陽  七火의  八 의 體로써 는 것이  는 

二火 三  六  九金의 中에 있어 丁乙 辛 로 고 의 이므로 

金 의 母가 니  의 로써 母로 삼아 그 體는 母로부  

受하고 있  그  陽의 인 己 로부  受하여 一  四金 로써 

을 삼는 것이다

己 에  雷 의 가 를 하여 日 의 母가 어 日 의 

를 하고 이 己日 이 하여 正 八 의 中 의 二 七 가 니 

그러므로 金火正 의 己日 의 開闢  곧 正 八 의 二 七 이  

이가 한 二經五綱七緯이다

과 東 의 己雷  의 磁 線이  磁 의 있는 곳에 드시 電

가 있는 것이므로 의  東  雷 線이며 에는 離의 火

線이 軸이 고 에는 磁 의 雷 線이 軸이 는 것이다

라 함  日 의 가 그 을 完 한다는 이니 달  陽의 

하는 己巳宮 로부  一 四金의 을 는 것이므로 달의 母인 

 한 己巳宮에  陽의 을 受하여 그 을 完 하는 것이니 

이가  달이 함께 己巳宮에  하는 以이다 陽의 는 己

인 己巳宮이  己 는 그 이 달의 母인 에 비춰  가 

하는 곳에  己 도 하는 것이므로 己 는 己巳宮에 하는 

때에 하는 것이며 이는 母가 을 하는 때에 그 母  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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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의 가 함과 같  것이니 가 己巳宮에 가  달의 을 는 

때에  己 가 모두 母의 가 하는 것이다

己  달  모두 己巳宮에  하는데 직 陽  달을 하여 

달에 을 하는 때에 하는 것이므로 陽  달의 하는 己

巳宮에  八 以 에 있는 辛亥에  하는 것이다

는  金 의 母이므로  인 宮 에  하니 

이것을 라 한다 달  己 로부  壬의 一 四金을 니 一 의 

을 이라 하고 四金의 質을 이라 한다 一 四金인 壬 의 함에는 

二 의 陽 陽金인 에  胞胎 하므로 宮의 에  始하여 

에  胞하고 에  胎

하고 壬 에  하고 

에  하니 에  六

의 終인 亥까지는 

의 長하는 이  

의 長  이 므로 달  

에 하는 것이며 

에  로 어가면 

이것을 라 하는데 달  己

巳宮에 가  가 하므

로 이것을 이라하니 이

가 곧 의 이다 

이라함  下로부  上 함

이  라함  上 로부  

下 함이라 의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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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陽의 金의 陽 을 受하여 長하여 上 함이  이라 함  

로부   己巳宮 로 어 때에 그 體가 하여 裏가 相 하

는 것이다 달이 中에  한 까닭에 달을 中 이라 한다

陽

己 는 火 陽의 이므로 陽  己 인 己巳宮 에  하는 

것이나 陽  하여 終止함이 없고 그 陽 을 宮의 달에 하는 

것 로써 가 하는 것이며 陽이 달의 하는 宮에 함에는 

己巳宮의 相 인 己亥宮에 하는 것이니 이는 己巳宮의 日 이 그 인 

己亥宮에 直 하는 까닭이다

陽  七火의  八 의 體로써 陽 을 하는데 七火八 인 丙 의 

함에는 二 의 陽火陽 인 寅에  胞胎 하므로 己亥宮의 中에

 始하여 丙 에  胞하고 寅에  胎하고 에  하고 을 지나

 로 어가  丙寅에  하니 에 어가  하므로 이것

을 이라 하며 陽의 이라 함  陽 이 하여 달에 함이니 

이는 丙寅에  한 陽 이 달의 四金胞中의 壬寅一 에 함이  

丙寅陽 이 壬寅에 하는 것  陽이 陽 을 달에 하여 日 의 

하는 象이며 陽  己巳宮에  己亥宮에 하고 있 므로 그 의 

하는 것도 한 亥에  하여 陽이 辛亥에 이른때에 달이 비로소 을 

하여 陽의 가 하는 것이다 陽의 陽 이 壬寅에 하면 辛亥로 

하는 동안 長하여 가 므로 이것을 이라 하니 이가 곧 

陽의 이다

陽이 丙寅 로부  壬寅에 하는 것  二 四 의 이니 ( 의 

胎宮이 二 四 로  二 四 의 象인데 陽의 二 四   陽 이 

胎宮에 하는 이다)  이는 日 軌 의 의 象이며 宮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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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달이 앞에 있고 己亥의 陽이 뒤에 있는 것  달의 迷의 象이  

한 後에 辛亥의 陽이 앞에 있고 己巳의 달이 뒤에 있는 것  달의 

後得主의 象이니 後得主의 달이 곧 金火正 한 뒤의 달이다

陽이 辛亥에 가는때에 달이 비로소 을 하는 것  달  陽 로부  

八 以 에 있는때에 을 하는 것이므로 陽의 하는 辛亥로부  

달의 하는 己巳까지는 八 가 어 달이 을 하는 것이다 陽의 

이 로 달의 이다

己 四金一 八 七火之中 己 壬 丙也 己 二 之己 己

壬 丙之中之己  而乃己巳宮也 己 之日之己  乃己亥而 陽 陽

宮之己 也 之己 己 陽  火 陽之  而主 之

令也 陽 己  陽 七火之 八 之體也

二火三 六 九金之中 丁乙 辛也 宮 宮 而

五 金 之母 而主律呂也 宮 之母 受己巳宮

陽 之一 四金 其  以己 之 壬 丙中 壬之四金一 之

 丙之八 七火 陽之 體也 律呂之二火三 六 九金 

宮者也 日 交 之 律呂 聲也

宮 受 陽之四金一 之陽  陽胞胎 ( 丙寅) 四金一

之陽 胞之中 胞 壬寅의 壬하니 陽之  乃 胞之四金

一 壬也 陽之 丙寅而其  胞之 壬之  以 陽

胞之壬寅也 又壬寅屯之 雷之象 而屯之 之陽 之象也 盤古五  

壬寅도 달이 陽의 陽 인 四金一 가 壬寅에  하는 를 取한 것이

다

陽之 四金一 는 胞胎 乾丙寅하고 丙寅에  하여 의 胞

의 壬에  하니 乾丙寅  乾 의 이  中 壬寅  中  

宮의 宮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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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乾의  日 의 

을 말함이  乾 로부  

乾 의 二 六 는 

上 인데 乾 는 陽의 

長의 로 어 있

므로 에 의 終始

하는 象이 있어 象에 

中이라 하고 上 에 

不 于 後 于 라 

한 것이다 乾 는 周

三 六 에   것이

니 周 三 六 는 

의 한 秋 의 때

에 가  八 로 

어 있  日出  八

의 과 日 後 八 의  모두 에 屬하므로 는 八 에 

의 三 六 를 한 二 六 로 니 이것  陽의 인 

를 象한 乾 의 이  는 八 에   三 六 를 한 

四 四 로 니 이것  를 象한 의 이다

달의 消長에 이 三 六 의 가 있 니 달  每 에 一次  陽과 

하는데 陽  八  陽後 八   三 六 의 사이에 는 달의 

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므로 달  三 六 에  三 六 를 한 三

二 四 의 사이에 만 을 나타내는 것이니 그러므로 달  乾의 

로부  三 二 四 에 하는 까지에만 을 나타내고 (胎宮四 不 )

節中 旣濟 濟의 六  三 六  三 六 는 의 後로  달

이 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이이며 그러므로 달  에  八 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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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에  陽과 하고 다시 八 를 하여 乾에 어가  다시 

을 하는 것이니 이가 終始의 이다

의 달  어 에  長하는가 하면 달  드시 의 달이 乾의 의 

을 受하여 하는 下 의 象이 어 자라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 

한 復 가 의 자라는 달이 어 에 消 盈 의 象과 復 에 

七日 復 長의 象이 있는 것이   復 는 乾 로부  二 四  

四 四 의 에 하여 이 乾 과 相 하여 을 受하는 象이 

는 것이  의 달  復에  하고 復에는 之心이 있 므로 復上에 

한 달을 心 이라 한 것이며 復上  陽의 앞에 있어 迷의 

象이 므로 復 上 에 迷復의 象이 있는 것이다 復上  어 에  終하

는가 하면 달  三 日에 하는 것이므로 復 로부  三 가 는 에

 終하는 것이니 이는 한 三 二 四 의  相 하는 것이다

終 復 之

終이라 함  그 令을 終함이니 달  의 母宮에  하는데 다음

의 己亥는 陽의 하는 곳이므로 己亥는 달의 令의 終하는 곳이 

는 것이  陽  달에 하는 에  終하는데 辛亥는 陽이 달보다 

八 以 에 있어 달에 하고 令이 終하는 곳이므로 陽  辛亥에

 終하는 것이다

復이라 함  로부  에 함이니 復이라 함  달이 에 하여 始

하는 것이므로 胎의 이 한 復이 고 日復이라 함  陽의 

陽 이 體中에 하는 것이므로 終하는 己亥가 한 日復이 는 것이

다

日  모두 그 에 復하고 그 相 에  終하는 것이니 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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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에  하므로 한 에 復하는데 母  의 는 

곳이므로 胎의 에 復하고 그 相 는 己 에  終하는 것이다 陽

 己 의 에  하므로 한 己 에 復하여 그 한 己亥에 復하

고 그 相 는 에  終하는 것이다

陽이 己亥에 復하고 달이 에 復하여 陽이 앞에 復하고 달이 뒤에 

復하므로 한 後得主의 象이  것이다

終과 復에는 之 을 말하여 胞胎의 之 之日과 相 하다 胞胎

의 에 있어 는 달의 一 四金  한 에 胞하고 陽의 七火八  

한 日에 胞한 것인데 終과 復  과 日自體의 終復하는 것이므로 

日  의 속에 있다하여 之 이라 한것이니 이는 日 의 胞胎  

의 는 日 을 하는 로 어있고 終復하는 己亥는 을 

하는 로 는 까닭이다

胞胎之 에 있어 는  之 의 一 가 己亥이  一 가 

인데 달  陽의 하는 己亥에  終하므로 己亥는 달의 가 지 

못하고 一 의 곳인  一 에  胞하는 것이니 이가 一 의 而

이  陽  己亥가 의 日이  七火의 곳인 丙 에  胞하나 一

인 가 없는 것  아니므로 는 에  하여 一七 인 丙 에

 胞하는 것이니 이가 一 의 而 이다

之  胞胎의 는 相 하여 日 自體의 終復하는 것이므로 는 

이 一 가 고 己 는 己亥가 一 가 는 것이다 陽  에 辛

亥에  終하고 後에 己亥에  復하니 陽의 는 하므로 亥 壬 의 

로 하면 辛亥가 하고 己亥가 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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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과 三 六

달  一 四金인 까닭에 스스로 陽  에  胞하여 一 가 고 陽金 

에  胎하여 九 가 고 陽 壬 에  하여 三 가 고 陽金 에

 하여 二 一 가 고 己巳宮에  하여 三 가 니 三 는 一

 三 日의 이다

陽  七火八 인 까닭에 스스로 陽火 丙 에  胞하여 七 가 고 陽  

寅에  胎하여 五 가 고 陽火 五에  하여 九 가 고 陽  

丙寅 - 壬寅에 하여 二 七 가 고 辛亥에  하여 三 六 가 니 

三 六 는 陽의 陽 의 자라는 日 로  六 中의 三 六 가 乾

로 는 이다

陽의 하는 亥  달의 하는 巳 는 의 象이 어 己

 亥하고 二 四節 의 巳 에 雷和 가 있고 亥 에 金火의 正和

가 있는 것이다

 陽

 龜書의 象 로  旣濟의 이  이므로 하면 陽의 

뒤에 있어 而  旣濟而 濟가 는 것이  陽  龍 의 象 로  

濟의 象이  이므로 하면 달의 앞에 있어 而  濟

而旣濟가 는 것이다

復之之

復이라 함  日 이 로부  에 함이니 復于 가 그 一 이

다 日  火이  는 火의 正한 것 로  陽開閉하는 ( 嗑과 

節의 柔 의 )이므로 日 의 는 에  하는 것이며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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氐

觜

의  己 에  

하는 四金一 八 七火

의 壬 丙 로써 

고 있 므로 가 

壬 丙을 한  

壬  丙 에

 하는 것이다 이것

을 四 의 로써 보면 

壬 는 이  

는 東이  丙 는 

이  는 이

다

의 復之之  一八

七이라 함  一  壬

의 이  八  

의 東이  七  丙 의 이다 달  그 가 치 못하여 盈 가 있어 

陽의 과 比 하면 陽의 에 치 못하므로 에  한 後에 

東에  하고 에  하고 이 게 을 周한 後에 하  始하여 

母 인 에 復하는 것이니  壬一이  東  八이   丙七이라 

이가 달이 하여 日의 壬  二日의  二 四日의 丙

를 하는 一八七이  는 胎의 이다

陽의 復之之  一七四라 함  一  壬 의 이  七  丙 의 이

 四는 의 이다 陽  그 가 하여 에  한 後에 에  

日中하고 에 日 하여 을 一周하고 하는 인 己 에 復하는 것

이니  壬一이   丙七이  는 四이라 이가 陽이 하

여 를 하는 一七四이  己 는 하는 인 己亥이다 陽  

하는 것이 의 象이  의 象이 復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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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日一

는 모두 의 三八 를 中心하니 이는 가 달의 體가 는 까닭이

다 三日 을 中心하여 一二三四五의 五日間 一 가 고 八日上弦

을 中心하여 六七八九 의 五日間一 가 고 八日 節을 中心하여 

六 七 八 九 二 의 五日間一 가 고 二 三日下弦 二 八日 

이 모두 一 의 中心이다

日一 는 이다

五日一節  三日 和  八日 이다  과 上弦下弦도 五日一

節의 이다

三 日 一  一 日이다

二  一 는 二 間에 陽이 一周 함이다

五 一

一歲  一日  모두 陽의 을 基 로하여 그 가 一한 것이므로 

一歲에 二 이 있음과 같이 一日에 二 가 있는 것이다 二 는 一

의 間인데 陽이 一 에 三 六 를 一周하므로 三 를 지내는 

동안을 一 間이라 하니 三 는 一  三 日의 이므로 二 는 

二 의 이다 달  一 에 三 六 를 一周하여 陽과 하는데 

一日에 二 를 하여 하므로 一 를 一 間 로 하여 一日 二

가 는 것이다

間以下는 形한 에  形한 가 하는 것인데 의 像이 처음

로 의 에 하여 形 한 것  洛書九宮 이  洛書九宮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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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橫 로나 角 로나 三 을 하면 五인 가 八 이니 五 는 

形한 에  비로소 나타나는 乾 命 의 이다 間의 를 

이라 하여 五 을 一 로하고 八 을 一 로 한 것이다

 象이 처음 로 形한 像 로 한 것  八 이  每 를 上  

下 로 因重하면 一 의 가 五이니 八 는 八 의 象이  五 는 

五 의 象이며 八 이라는 는 始 八 라는  相 하는 것이다

德 三 二

德者 體 也   中 而日  德也

者 體 也  己  己 陽之  而

者也 也

日 宮者 日 己亥宮 體 一 而  日 體

一 而 也 日 者 陽 而  陽之 之   

之 陽之後 也

三 六宮 者 陽 三 六而三 六  陽之宮也 

陽  自三 六宮出而  此三 六宮 也 三

之  此 三 日也

四象 體

五 九者 體 六 一 體 三 二 體 三  日

體 三 六之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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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

兌

坎

離

艮

坤

 后 天 九 宮  圖

八 一 六

三 四

七 二

辛

九
庚

十震
五巽

一 二 六者 六 三 七 二 八 一之一

乎一 之 也

者 日 之 也 金火正  之後得主乃

之 也 火者 旣濟也 火 者 濟也 

火者 陽之 而  濟而旣濟也 

火 者 之 而  旣濟而 濟也

此  陽之後  陽 之  此乃金火之正 也

金火一  ( 九宮 )

이는 羲 의 가 九宮 로 한 것이다 金火  之離乾이니 

乾  金이  離는 火이며 九宮의 東 正 이다

金火  乾離로  聖人 聽 下의 象이 므로 聖人 라 한 것이다

 之 之六八이니  이   이며 九宮의 東

維 이다  로  를 하는 象이 므로 軍 라 한 것

이다

鋤歲 者 之  之九四이니  金 로  에 있어 秋節과 

鋤의 象이 므로 秋에 하는 歲 을 말한 것이  農 는 秋 를 象한 

것이다

工 雷  之 巽 之 五이다 工의 가 에 나타난 것

을 사람의 人工이 로써 하여 一張 가 고 雷 이 正 하여 金火互

의 을 한다 함이니 이는 의 一張 雷 工待人 의 

로  金火正 하는 때에 己의 에  雷 이 를 한다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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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것이다 德  之 之二七이다  心이   心이

니 心 과 心 을 말함이  이는 의 달이 心 로부  心 로 

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는 그 德이 心  心 과 하여 

의 體가 는 것이  不能 이라 함  二 의 吾 의 을 말함이

다

好는 黃 之一淸 好一 之壯觀의 好이  一曲  黃 之一淸 一 之

壯觀之歌樂이다 鳳者 之鳥而鳥 雛者也 瑞鳳而象 之

女也

鳴者 之聲 而 之反 亦 鳴聲 豫 鳴象也 者 巽之反 而

之 以 形質者 以其 雷 之 中也 九宮之中宮 雷 之  正

而 二  中宮之胎中 而長育 之 也

之山澤 黃 之一淸 黃 乃山澤也 巽之雷 一 之壯觀 壯 觀

乃雷 也 山澤之淸 雷 之 乃 好之一曲 歌此 山澤淸 雷 之一曲而瑞

鳳鳴也 雷 者 陽之 也 者 之形質也 日 하는 二火 三  六  

九金의 中에 이 있고 거 에  律呂聲이 한다 巽之 陽 

之 이 하는 때에 律呂聲이 하므로 이것을 瑞鳳鳴이라 한 것이다

二   (金火互 )

吾 는 心에  中 의 하는 이다 吾 心이라 함  

心  洛書中宮의 五인데 의 中心 이 心의 에 하여 

心 이 다 함이다 東 而固守라 함  洛書의 東  一六三八이 그 로 

九宮의 東  一六三八이 다 함이다 九宮의 東  一乾 八  

三離 六  곧 日 로  그 象이 反 이 없고 하여도 치 아

니하니 이것도 한 東 而固守의 象이다 而交 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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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 而  東 固守者 之質也 交 者 之 也 九宮  中

五雷  二七 四九 金火互 之 也 五二七者 雷

山澤而亦  二經 五綱 七緯之  而 己日 之象 東 之 日 固守 

而不  之雷 山澤交  洛書之 四九 二七 九宮之 二七 四

九也

金九而 盈者 己 九 金之一節 長之  長之象也 金 陽

之象 受之而 也 洛書之 之 九 而 四 

今己 陽 之 金 九 此長之  陽之  盈 九 而 也 丁火七而

者 洛書之丁之 二 而  亦 二今 之 丁火 七 丁火

之象而今 七者 乃 之 盈者也 陽 消長 盈  消長 

盈 消而 二而 也 長之 에 陽之 盈九而  之 二而

後也 陽之九  之二後  洛書之 九  而 九宮之 九 

洛書之 二  而 九宮之 二 九二金火之互 也

權者 乃   三 之 而 之 之 인 雷之 也 權乃巽以

權 之 也 經 之 權者 雷 己中宮 金火互 之權也

雲動 象 = 以下 雷 山澤之交互 也

雲者 巽 雲也 歌樂者 口之歌 雷之樂也  巽 股 陽 而

相交之象此 己  之象也 巽五 七亦五  七  五綱 七緯之  

己 之 也 陽體  體 而 絪 之象 此

德之象也  二  亦 乾 二  二經之  之 德

也

象者 乃龜書旣濟之 而 也 象乃龍 之 濟之象 而 也 以巽

相動而日  也 武 者 武乃武 胃 之

之八也 乃 德 心 之丙 丙 之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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章者 體受陽 采者也 日 以 相章而以一八七 復而 之

也

黃 之一淸者 黃 色 乃山澤也 山澤之一淸乃 之淸 也 一

者 雷 之  一 之諱 雷 也 壯觀者 壯 觀 也 壯 雷

上而亦 也 觀 上而亦 也 壯 羊之象 觀 門

之象也 壯觀 雷 形之 中 而山澤之形  雷 陽之 山澤 之

形也 黃 好一 之一曲 乃雷 陽之  中宮而 日 之  金火

互  山澤之 淸 也

三山而一 者 乃 下  而 陽之相交 之  乃巽 之象也 山者

而陽根也 中 之 也 三山而一 者 巽 而三 也 

 巽之 也에 巽自 而 二 而 (巽股離宮 之三段)巽

三 也 此 雲動之象也

三 而一觀者 乃 也 者深 而澤色 乃 澤之象也 觀者 觀 之

象而觀亦鳥 也 三 而一觀者 而三 也 之 也에 自

出而 七  而 ( 陽  胎 之三段) 三 也 此 歌

樂章也 一 一觀者 而 此 因雷 而 相 也 觀 此而 壯者 觀

乃 而  三山之象也 壯乃雷 而  三 之象也 組

之  雷 山澤 宮者 澤山咸 雷 也 中 乾 組 之象也( 雷益 山

澤 而  組 之 也)

咸 組 而自 之 長 之  咸 義 者 三 而

義一之 也 長  枝 歧 三  屬 而 長之象 三 也 實

열매結 一 義屬秋而 實之象 一也 三 也 義一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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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正 八

者 之 乾之闢 也 淸 者 乾 之  應 而下 象 乾 金

而 金淸 淸 也 絃琴者 象 之樂而 之 形 曰 絃也 此 乾

 也

東山 一三八峯者 東 之八 山而兼  相 之三 澤也 次 臨者 

山臨 澤也 山澤 東 之相 也

東山而 者 象正東之 山也 象而 巾 擧 之象也 壁者 之

而 石 不壁也

自 而 巽  巽 長 曰 松 曰短壑也 此 巽

也

山 者 之 澤而兼 相 之八 山也 山澤  東 之相

也 鷺飛者 觀而 也

懶 羽 者 四九之 離也 四九金  離鳥  之習 鳥 飛 羽也 

離相  巽相  雷 之 動 離之羽 此 之象也

俯瞰 壁 者 二 七 也 二七火 也 者 之 相  涉 川之象 

曰 也 壁 之  二 之 流 之  此 壁 也 俯瞰者 之

也

者 二 七 四 九離 交互之 也 仙 者 仙而一 眞  此

一 諱 雷 仙 者 雷 也 正 之中宮 二 七 之  四 九

離相 之  又雷 相  此雷 中 正 之象也 雷 之中  乃 宮而

宮 律呂聲 此雷 吹 之象也 雷 樂 之  吹也 者 東 之

之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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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日 之

四九二七金火門  古人 不  洛書之 四九 二七 乃金火門也 九

陽之象 二 之象 洛書 陽 後  此 間日 之 之象 而 迷之

也 迷之  也 自  陽 陽之後 此

之  而後得主之象也 而 之金火門開也 九宮 象金火門之開 九

 二 陽 後之象也 金火門之  古人 之 不  

古人 不曉 也

一六三八左右 者 日 如洛書之  東 而固守也

古今 라 함  今 古 라는 이니 는 古 로 있는데 에는 日

의 軌 가 하여 今 이 니 이는 一 壯觀이  壯觀  二 의 觀 此

而 壯의 이다

今古日 이라 함  古日今 이라는 이니 陽  古 陽 로 있는데 달  

하여 今 이 니 이는 一 觀이  一  東山 一三八峯의 로  

東山의 달을 觀이라 한 것이다 七  七 山의 달이라는 이며 周德

 二 七  二 七日者 九宮에 二七이 에 있어 金火가 互 할 것을 

豫 한 것이므로 周公聖德을 한 것이다 七 이라함  二 七 에 의 

象이 있다는 을 寓한 것이다 之上律下 至于今日과 之  

之不 과 之不 今日  金火交 之事也

五

弦   律呂   日 之 也 立者 日 之 立也

乾 而 立乎其中 乾 毁 以  不可  乾 乎  者日

之法  日 之 也 乾 者 金火正 也 日 之 立而金火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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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 不毁而 古今  今古日 也

日 之德 之

는 統一하여 이 없는데 日 에 하여 上에 四 의 

이 하니 이가 日 의 德 로 因하여 에 이 한 것이다 宇宙는 

形하여 한 것인데 처음 로 日 의 에 하여 五라는 가 하

니 그러므로 의  五 에  始한다

八 五 之  已 之 者 乾 命  形而 之乾九

六 之 乾五  五之  此 五之 之  而 間

之 者也

一 之

三 七 五 者 四象 體  五 九 一  二 六者也

四象 體 는 己 의 體  六 一과 의 體  三 二

 의 體  三 과 陽의 日 體  三 六을 한 것인

즉 一 의 中에는 一  二 六 四象의 六 一 三 二 三  三

六이 하여 있는 것이니 이 五者가 어떻게 하여 周 의 三 七 五

가 는가하면 日 이 하여 德  宮 하는 동안에 스스로 

이 五者의 하는 가 있는데 이것을 其 하여보면 이 五者의 

가 고 이것을 하여 보면 三 七 五 의 一 가 는 것이다

二 六  乾 이  四象 體  五 九의 속에는 乾  重 한 것

이 있 므로 이 重 한 가 는 것이다 이라 함  을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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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말함이니 의 을 不 하는 까닭에 待하 만하고 로 

둔다는 이다

體 는 己 의 己巳에  始하여 하여 一六宮에 張한 六

를 一 한 것이므로 六 一이 고 體 이므로 乾  重 이 

없다

體  三 二 에 는 의 一 가 고  乾 로부

 乾己巳에 至하는 六 가 重 니 三 二 에  一  六  七

가 면 가 二 五 이다 

體  三 에 는 乾 로부  乾己巳에 至하는 六 가 重

하여 면 가 二 四 이다

日 體  三 六 에 는 乾 로부  乾乙丑에 至하는 二 가 

重 하여 면 三 四 이다

이 五 이니 三 七 五 에  五 를 하면 三 六 가 

의 一周 이다 四象體 만 로써 보면 五 九 에  한 

五 를 하면 가 四 四로 의 가 니 그러므로 周 에  

陽의 長하는  乾 로 現 고 宮에  日 의 交 하는 

 로 現 는 것이다

五 而

之組  一 之  四金之質 一 之 也 四金之質 也 之 也에 

受  漸  金質之 受   也

五 者 之母 之母之  五   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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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也 五 而  달의 復하는 이라는 도 는 것이다

亥 辰巳者 上之 也 乃 之 也  三日者 三

日 始 之 也 漸  廻 亥 上弦 此 弦上亥也 

又漸  自亥 中  之 之中  裏 之中  

中  受  此 之 也 此乃 也 者 盈而 也 

盈而  也 自 六日 又廻 東  之一

始  此 于 也   其  于 也 又漸廻

東 巳  缺之 漸 而 巳 下弦 此 弦下巳也 又廻 裏  辰

僅 殘 之  者 之隱也 此二 八日之 于辰也 又漸廻 裏  

隱 裏 之中  此 復于 也 此乃 也 者 消而 長也  消而 長

 也

自 日以後 日  迷 而 漸廻 裏 而 冥 盈而  此

也 自 以後 日後 得主而  漸 而 消而 長 此

也

亥上弦 巳下弦 亥巳者 日 之 線也 弦者 之中 線也 

之上弦下弦 亥巳之  亦 亥巳 之 也

中宮之中

中宮者 二火三 六 九金之中 中 者 也 中也

中 二火三 六 九金 六 九金 而 而潤 律也 二火三  揚

而 而影 呂也 律呂者 火 金 一 一 開闢之 動 動而 聲 此律呂

也 一日 日 之 陽雷 之 中 二火三 六 九金應之而

律呂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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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律呂如電 激俱 聲也 屬 目 律呂屬 耳 耳目

者 聰 也 人之聰 之  自日 之 律呂 也 人之 自 中 之

陽雷 之 也

律呂

日 之 後에 每日相離之 二  此一日 二 之根據也( 二

九 之七)

달이 을 나타내고 律呂를 하는 것  陽雷 의 의 에 한 

것인데 의  陽 로부  八 까지 及하여 八 以 에 는 달

이 을 나타내지 못하고 八  以 을 지나간 後에 비로소 을 나타

내는 것이며 聲의  陽 로부  九 까지 及하여 九  以 에 는 

달이 聲을 하여 律呂가 고 九  以 에 는 聲을 치 못하는 것이니 

이는 陽 의 에 하여  陽이  聲  이므로 聲  八 의 

인 九 에 까지만 及하는 것이  九 는 九 間이므로 日마다 九

間  律呂聲이 하고 一歲 二 에 八 間을 律呂聲이 하니 八 間

 日 로는 九日이다

一歲에 律呂聲의 하는 것이 日로는 九日이  로는 一 二 九 六

이니 이것을 三 六 日에 나 면 每日  三 六 間이다 이 每日

 三 六 間의 律呂聲  사람의  로 關聯 어 있는 것이다

가 에 하니  이것이 이   乾   雷 中에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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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陽이 交 하여 調和하는 이니 日 의 함을 말함이  

 乾 의 命 이니 乾 命 의 에 陽이 交 하여 闔闢 動을 

하여 律呂聲을 하는데 이 하면 드시 이 있는 것이므로  

곧 이   乾   雷 中에 있어 雷 의 로써 하는 것이므

로 雷 의 하는 곳에 이 있는 것이니 이는 의 이  그러므로 

中에 心 를 从(從)한 것  직 雷 一 이다

日 이 하면  달이 하고 달에도 이 있는데 거 에  이 하

고 律呂聲이 하는 것이며 사람도 日 에  하므로 사람에게는 에 

擬한 과 律呂에 擬하는 가 있 니 는 곧 달의 律呂이며 이 

는 속의 雷 의 에  하는 것이다 사람의 과  그 이 

一하므로 사람의 에  가 한즉 도 한 를 하는 것이

니 也者妙 而 者也는 이 를 한다는 이  그러므로 과 

사람이 可히 더불어 하는 것이다 動 不  不能 也

달의 律呂聲  每日  三 六 間을 하는데 사람도 職 以 에 

日 과 같  陽調和  는 每日  三 六 間이라는 가 

는 것이다

宇宙는 乾 命 이 形 久한 雷 의 로써 을 삼아 을 

하는 것이므로 에 의 가 있는 것이며 八 는 長의 

의 인데 이 東 에 있고 巽이 東 에 있어  形質의 長함을 主

하는 것이  日  雷 의 에 하여 하는 것이므로 長의 에  

의 로 어갈 때에는 雷 이 中 에  事하여 모든 을 

하는 것이니 之 巽中 正  雷 正  모두 이 을 말한 것이

다

그러므로 日 이 하는 때는 陽의 雷 의 가 宮에 하여 

과 律呂가 하는 것이  사람에게도 같  과 律呂같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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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  한 雷 의 의 에 한 것이다 間 中에  처음

로  것이 인데 에는 도 도 없고 다음에  

것이 動 인데 動 에는  있  히 어둡고 는 不完 하여 聲

만 있 며 그다음에  것이 사람인데 사람에게는 한 과 音律

의 調和한 가 있 니 이는 이 의 形象 로 사람을 하 므로 

과 로 할  있는 과 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 雷

의 에 하여 고 있 므로 雷가 上에 出하는 豫 에 上 의 

象이 있고 이 上에 하는 觀 에 가 있는 것이니 사람의 과 

가 로 더불어 로 하는 것  한 雷 의 에 하여 

는 까닭이다

雷 이 代 하여 日 의 을 하는데 一 이 그 을 任하시므로 

命에 하여 을 로 고치시니  雷 이며 이가 仙一

眞 此의 이다

之

乾 形之 命  而 形之始 而後 火 形 火而後 之  

而後 열매 金 火 金 而後 命體  而 也 者 形

之乾  形之 命體者也 取 形之始之  命體之 之  曰 之

也

德  得 之中 離 離 日也 得 之中 而  也 日

者 之 德者也

陽以雷 之  雷  雷 之  而  曰 也 者 

陽相交調和之 也 乾其動也直 而 陽屬乾 陽之 陽調和 其動也

直 此乃 直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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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消長하는데 가 盈하면 가 하다 盈一定之  而  

이는 長하고  消함이다

盈하고  함  의 함이니 이다 者 自 之盈而後漸 者 

之 也 日 盈而後  此 迷之 也

消하고  長함  이 陽을 하여 後得主하여 調和하는 이니 日後

消而後長 此 得主之 也

之

하고  함  곧 消하고  長함이니 하고  함  의 後에 日

後 一 一陽하는 것이므로 의 라 한 것이다

하고  하는  달이 盈하고  함이니 이라함  日 의 

을 말함이며 하고  함  에  의 을 한뒤에 日

迷 曰 之 也 의  달이 盈하고  달이 함이니 달이 盈하

여 하는 것  日 의 이므로 의 이라 한것이  의 는 

달이 消하고  달이 長하는 것이니 달이 에 消하고 다시 陽을 하여 一

一陽하는 것  日 의 一 一陽하는 이므로 의 라 한 것이다

陽

間 一 一陽 之 而人之心法   自 陽也 

之 之    曰 心法之 也

陽을 調節하고 을 律 하여 一 一陽하는 것이 의 이다 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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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日後에 있어 다시 자라고 一 一陽하면  陽調和하는 것이 調陽律

이다  雷 에  하는데 에  日 이 交 하여 이 어 一 一

陽하고 陽  雷 의 로써 하므로 雷 의 과 日 陽의 調和하

는 가 곧 의 이다 사람이 雷 日 의 을 法하여 이 

과 같이 고 가 律呂  같이 和한 것이 의 이다

日 殼 德 日 也 日 至人 影 之 三  

聖人也

潮 之

一六壬  而宮 之火 炎上 下 此 潮 也 火 上  此

也

火  旣濟也 火 激 潮  火上  濟也

之復之之  一八七 一者壬 而 也 八者 而東也 七者丙火而 也 之

復也 自 之壬 而  如四 之 而東流 自 乃 也 東流乃

必東也 自東而 乃 潮 也 一八七之經路 自 而東而  復

 此乃 火旣濟兮 火 濟也 旣濟而 濟 乃 之

也

一 于歸者 歸嫁之 也 歸 丑 之于歸乃

丑也 之 歸 丑也

 丁 四  壬寅早 山 東  此豫定之事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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哉金火門     

聖七  = 之 三 而 聖人 人 三 也日 辰 影一

影五 門也 日 辰一 七 一 乃 之聖人也 一

聖七 也 潮 之 乃 日 之 而一 影 七 之 也 

日 至人亦七 之 也

金火門者日 而九二 綜之門 乃 中宮之門也

出 者兩也 日 辰者四也 八 者八也 亦兩 四象八 之 也

出 者 之中宮 乾 之 己也 一 者雷 之 也 一 出 者雷

中宮 也 三 者 人也

日 辰者 宇宙 之 也 影者 也

軸 自 火軸 乾巽之磁 軸 五 之世 淸 日 華也

者 陽相交之  日 之中宮 一 四金七火八 二火三 六 九金乃八 也 

一 者 中 之 雷五  正 也 門者 八 五 乃自一至  

之門也 雷 中  之  此 門也

日 乾 宅者 日 五己 之乾 宮也 壯觀雷 宮者 雷

九宮之中  日 之 之  壯觀者 壯觀也而雷 之

也

復上 因中 雷 之 乾宮 金火互 而 中  日 宮者日復之

己亥宮也 復 日復己亥 後日 金火互  此乃 陽復  己 復

 日 而  此正 金火日 宮也 二 四節  亥 正和 者 以亥

宮 正 宮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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復上

復上 者 之復  復上 也 以 象而復 乃 受東

陽之  象也 自乾至復 四 四之  之 受乾 之

 亦 象也  消 盈 也者 之 之消 復 之長也 

復之 象 之心 復上 心 也

之心者 열매之中 仁之 而 之  之中心 之心也

復上  取 出東 之  其影 八 以其 出 東 之 也

中者五 之中心也 之中 之  者 之中宮而中  

巽 之 陽得中 之象 中  中 也 中

之中 其體  自 之中 之五六 以其 中 五含六也

辭者 人之辭  巽 辭古人 者 巽之 也 此 體

之巽體也

者 一 二 六也 正 者 乾 母宮也(日 乾 宅) 

者 之 也 復上 至 濟 一 二 六而 長終  다음

의 乾 에  心 이 하는 것이 곧 正 이  이다 는 乾에  

陽  함을 말함이니 復上 이 金火互 하여 日 宮을 正

하는 것이 곧 不 正 不 이다

는 母 의 로 는 의 이다 安泰 母心  否往泰 하

는 心을 말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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翁 監 事

日 後 否 此 迷也 日 後 泰 此後得主也 金火正 而

日後 否往泰 也

己亥宮 之終日之復 日 之 也 己亥宮 日 體  宮

而 也

丑宮得旺者 闢丑而 上 丑 也 宮 者 之一八 復上 影

而 中 也 此 丑 也

三  己  丙寅  五  己 亥 丁 也 

丑宮得旺 自亥至  五 之寅 而 之 宮 事也 此

之三 五 也

五  六 者 如二 八宿  日 之 也 日 之體

 己亥而 五亥六 之體  五六 中 之體 也 五陽

主  曰 也 六 主 質 曰 也 之  五九而 而 八 

閏中 八 復上 影 也 陽之  五而 而 六 正中 五六

中 體 也 五六者 一也 中 以 一 體 此乃 一歸體也 以其

體  曰歸體也

五 六 黃 經 五 者五 之 火 金 也 六 者 火相火 金 也 

五 相火者也

五 의 五 는 一六 二七 三八 四九 五 을 하여 五 五가 고 六 의 

五 는 五 五에 相火 二七(九)을 하여 六 四가 니 五 五는 

의 이  六 四는 의 이다

五  에 屬하여 의 로 고 六 는 에 屬하여 二 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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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五 五는 以 而 하는 가 고 六 四

는 擬諸其形容象其 宜하는 가 는 것이다

德 量者 乃武 胃  德乃 德 心 也 武 胃 者 復一八七之

八也 德 心 者 復一八七之七也 壬一 必東 八武 胃 丙

七 德 心 復一八七  之世 此乃 德 量者也 量者 之 而

復   此乃 也

體

六 一

體

三 二而實 二 五

體

一  己亥가 而 한 까닭에 五日에 하여 그 가 三 에 는 것

이다

달이 宮에  하는데 一  己亥는 日復의 이므로 달  己亥에

 終하고 一  에  胞하니 一  己亥는 而 하고 는 三

이  實 는 二 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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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體

陽이 己亥에  하고 丙 에  胞하므로 一  는 없는듯하나 

그  에  始하므로 一 는 而 이다

는 三 六이  實 는 三 四이다

七日而復 = 一  가 而 한 까닭에 一七四의 七丙에  四 까

지 七日하고 復하여 그 가 三 六이  것이다

翁 火

无 者  形之 也 乃 三  自 又 仙  翁之

體以 仙三 之  也

火 己 者 自 之 也

己巳宮

而 者 己巳 陽之  也 己  也

宮

而 者 之母 也 五  也而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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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節

也  陽 陽

己 九辛金

己 也 = 己  辛九 六 乙三 丁二 五(己 五는 不 )

五 四 金

陽 陽 也 = 五 四 壬一 八 丙七 己

이는 己의 에 한  

이다 自 는 드시 陽이 을 하

고 이 陽을 한다

이 一節  己 이 을 하고 陽

이 陽 을 하여 受의 象이 

므로 가 는 것이  己 이 

내종에 五를 하고 五가 내종에 

己 을 하는 것  己가 五 을 相

하  一循環한 뒤에는 陽이 하여 다시 五 을 一循環하여 一 一陽

하는 를 하는 까닭이다

中에  己五  壬 一六  丙丁七二火의 火의 陽 는 

의 洛書五  치 아니하고 직 乙 辛의 陽 가  

하여 八 乙三 四 辛九가 니 이는 의  火로써 體를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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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로써 命體를 삼고 있는데 의 에는 體는 치 아니하고 

이 한다는 體 久 의 에 한 것이다 乙  의 하는 象이

 辛金  열매의 하는 象이라 의 라는 것  長과 과의 

이   열매에 長 의 하는 이 있 므로 乙  辛金의 

金 體는 치 아니하고 그 이 는 陽의 가 相 한 것이며 金火

正 에 己 壬  丙丁의 火 는 에 있어 不 하는 體가 고 乙 

辛의 金  에 있어 하는 이  것  이 까닭이다

二節

長을 말함이니 陽 陽 이다

己 九 金

己 陽 也 = 己  九 六 三 丙二 五

五 四辛金

陽 也 = 五 辛四 壬一 乙八 丁七 己

壬 一六 는 陽 不  己宮  宮 壬陽也

이 一節  己 이 陽 을 하고 陽이 을 하여 長의 象이 므로 

洛書 의 象이 어 乙  辛金이 모두 洛書五 의 로  것이  

직 丙丁 二七火가 陽이 相 하니 二七  달의 의 象이라 이는 달

의 의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己 는 陽의 가 고 九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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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의 象이며 金의 는 四인데 己宮의 長한 金  九가 니 九

는 陽의 이므로 陽  盈하여 하는 것이  는 의 母

가 고 丁七火는 달의 象이며 丁火의 는 二로  달의 가 는

데 丁火의 가 七로  것  달이 盈하여 迷가 고 이것이 하여 

陽의 뒤로 어가  달이 는 것이니 金九而 盈丁火七而 는 이

을 말한 것이다

三節

을 말함이니  陽 陽이다

己 一壬

己 也 = 己  壬一 丁二 辛九 乙八 五

五 六

陽 陽 也 = 五 六 丙七 四 三 己

壬 一六 는 陽 不  己宮 壬陽 宮 也

者 之象 也 而 金火  乙 洛書

長 之 하니 이는 이 하면 그 體 에 次世代의 를 藏하여 로 

長 을 하는 까닭이며 下經 가 을 하  직 胎

宮四 가 長 을 하고 있음과 같  것이다 乙三八  의 象

로  長의 가 있 므로 의 하는 에  로 洛書 長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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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가  것이다

이 一節  의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乙 三八  의 三八

도 相 하여 乙 三八  의 象이 고 三八 가 한 長 의 

달로  한 열매의 象이 니 의 여 는 것이 곧 이며 그러므

로 에도 六 의 한 열매의 濟하는 象의 濟 로써 終한 것이다

의 를 金 金 의 로써 보건  가 金을 함  一世 가 

二世 를 함이  金이 를 함  二世 가 三世 을 함이  一世

인 가 三世 인 를 함  가 을 함이다 그러므로 一世는 이

 二世는 의 함이  三世는 의 함이며 이것을 宇宙로써보면 一世

는 이  二世 는 이  三世  이다

 의 世代이   의 世代이   의 世代이니 그러므

로 가 를 한다 함  相 하는 이 아니라 가 을 여 게하는 

이다

丙 三宮

의 陽 는 己 壬 의 만이 치 아니하고 丙丁 乙 辛의 

火 金  하여  의 象이 는 것이니 六 不 之  一

五 不 之  이 을 말함이다

丙  三  陽이므로 이 고 이 니 이는 三 의 象이  이것을 

陽 로써보면 그 는 丙七 八 四인데  二  로  

가 니 이는 兩 의 象이다 그러므로 丙  의 三 兩 로  

의 가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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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乙辛三宮

丁乙辛 三  이므로 이 고 가 니 이는 三 의 象이  이것을 

陽 로써 보면 그 는 丁二 乙三 辛九인데 乙辛 二  陽 로  

이 니 이는 兩 의 象이다 그러므로 丁乙辛  의 三 兩 로  

의 이 는 것이다

丙  三宮과 丁乙辛 三宮  의 參 兩  의 參 兩 의 를 

말한것이  이 乙辛의 의 는 한 金火正 의 의 

가 는 것이다

寅

丑

의 二  에는 亥  辰巳가 線 로 어 있 므로 二 의 

에는 亥  辰巳가 없다

己巳宮  陽의 가 고 달도 己巳宮에  하는데 陽  辛亥에

 하니 이는 巳亥가 의 가 고 있음이다  陽  己巳

에  하고 己亥에  復하니 이도 한 巳亥의 이며 에는 己

亥하니 이도 亥가 의 間의 가 어 있음이다

辰巳 亥가 二 의 陽 의 가 어 있 므로 丑寅 는 陽 이

고 는 이 는 것이며 寅  陽 이므로 이 고 

一한 이로  寅  陽 에 있 므로 의 이 고  

에 있 므로 의 이 니 그러므로 寅과  의 이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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丑 는 이므로 이 고 一한 이로  丑 는 陽 에 있

므로 의 이 고 는 에 있 므로 의 이 니 그러

므로 丑  는 의 이 는 것이다

上 丑

己  丑 이므로 己丑이 丑 의 始가 는 것이다

二 八宿

는「復之之 」에 어있다

二 八宿는  周 三 六 五 를 한 것인데 에는 그것을 日

의 로 쓰지 아니하고 의 로 쓰니 그러므로 달이 每日에 一

宿를 하는 것이  二 七八兩日에 宿가 없는 것  달이 二 六日에 

에 이르면 의 이 치 못함 로 二 七日以後 四日間  달의 의 

하는 때이  角亢二宿는 의 이니 그러므로 亢角  二 九日과 

日에 하여 의 는 象을 한 것이다

日  火이  火의 正  이므로 日 의  로써 그 

하는 를 삼 니 달의 復하는 一八七  壬 의  의 二日 丙

의 二 四日이며 能聽角  一壬이  武 胃  八 이  德

心  七丙이다

달  에  復하고 不亢  의 二 六日이니 이라함  日

之 이 至 至 하므로 日 의 을 이라 한 것이  달의  

二 六日의 에 이르러 의 母胎에 復하므로 달의  에  終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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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二 七日로부 는 이 微하여 能히 치 못하니 그러므로 달의  

에 止하고 그 는 하고 亢에 치 못하는 것이다

室  六日에 于 이  張  三日에 이니 于  

之始   之始라 自室之 之始 至張之 之始 乃 陽之

之三 六 間 而 之 潛 之 也 室張三 六者 乃三 六宮

之 不亢之 間 而 三 日之始 也

正 金火 는 復上  正 金火日 宮之 也 金火日 宮者 日復之

己亥宮也 復  日復 己亥 後日  金火互  曰正 金火日

宮也 陽復 己  復  日 而 也 二 四節 以亥  正和

者 以亥宮 正 金火日 宮 也 宮之 己亥는 之  己

之日 後 迷 之 而日復己亥 復  日 後 後得主

之  此   陽  之 也

律呂는 宮의 二火三 六 九金의 에 하여 하는 것이니 이는 

中 이 宮에  한다는 을 말한 것이다 

二 八宿 는  相 하고 있다 에  胎宮을 하고 보면 

上經의 인 乾 의 終始는 三日이  泰否는 八日上弦이  妄

 五日 이  는 六日 이니  陽이 中에 하는 

象이  下經의 인 咸  八日이니 上下經의 가 모두 和 의 節 로 

는 것이  益  二 三日 下弦이니 泰否 益의 乾 가 모두 弦 로 

는 것이  豐旅는 二 八日 이니  盈 食이  節  三

日 이니 는 一 의 節이  中 는 一日 이니  日 이 中宮

의 中 에  하는 것이다

離는 七日의 陽의 復하는 이니 離가 宮하여 陽의 陽 이 

中에 하여 다시 함이   二 六日의 달의 復하는 이니 

 胎宮의 이라 달이 에 復하는 것  곧 胎宮에 復함이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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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胎의 宮이 는 것이다

달의 復之之  一八七을 로써보면 三 日 의 壬一  節에 하여 

潛 이 고 二日의 八  臨觀에 하여 陽 의 浸長이 고 二 四

日의 丙七  姤에 하여 陽이 長을 終하고 中에 함이다

九九吟

九는 長을 한 이  九가 長한 에  九가 長하면 이 니 九九

라 함  九하고  한다는 로  洛書九 의 에  의 

로 어간다는 이다

凡  洛書  四 五    陽 五 五를 한 이니 의 

士를 한 것이다 一 는 无 를 而歌하니 가 모두 이

다

一 三  一節  立  相 하니 正  妙妙  妙  相

하고 无无 는 无无  相 하고 九九中一六宮  六九之 과 相 하

고 班班  一 과 相 하는 것이며  一 三  節과 立

는  相 하니 无无  无无 는 宇宙无中과 相 하고 五 五點

 四 五點班班  古 章日 과 相 하고 觀  觀宇宙  

相 하고 六九之 始 工  工待人 과 相 하고  无中 과 相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一節의 는 에 말한 金火正 를 말한 

것이다

一六宮者 巽 己宮 己中 日  以五 五 陽之  四 五 之

也

无无 六 一六宮 張者 一巽宮의 己  六 宮의 에 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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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를 하고 그 上에  이 하고 陽이 하

고 함을 말한 것이다 五 五( )는 六 의 終인 亥(己 )로부

 하여 日의 인 己巳宮에 至하는 이  四 五( )는 六 의 

始인 ( 己 )로부  하여 復하는 宮에 至하는 이다

는 自體가 을 함이  班班  이 陽 을 아  을 함이

니 는 陽之 之宮之 也 班班  復之宮之 也

五歌

火旣濟兮火 濟者 兮早 難辦의 다음 一句이다 潮  

後에 此 五歌之事 也

火旣濟는 龜書之 而乾 也 火 濟는 龍 之象而 也 旣濟 濟  

否之 之象也 濟旣濟  泰之 之象也

三 者 開  闢 丑 人 寅 丑寅 三 也 五 者 

閉 亥 開 亥 亥 丑寅 五 也

之軸 二 八  離 之軸 此 以 火之 之聚  

之體 火之 軸 主  海 主火 高燥而 陸也 又

之乾 金 東 之巽 磁  而乾巽之 東  磁 之軸 今之磁針盤

之 針 每 東 也

丑寅之三 者 二 之  之軸而 陽至  而 開也 一

日之 間以 始也 陽而一日之 間始 陽 一 之  亦始 解 之陽 

而 以後寅 陽 寅 一 之 也 其 也 長之  而 之 長

以陽   一日之始而寅 一 之始 以 丑寅 三 也 此 人

之 致 而 以 之 離 軸 開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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巽

震

兌艮

坎

離坤

乾

亥 丑寅 之五 者 

東 之乾巽磁 之軸 

之軸也 

二 之亥巳 之

軸而 陽至亥 而

開也 一日之 間以亥 始也 亥 而一日之 間始  一 之  亦始

解 之  而 之 丑寅 中 以亥 三  五 也 正 亥巳

者 亥巳 之軸 也 之 二 之  以 之  固定不

而 也

之 軸 以 乾巽之亥巳線乎 曰以八 觀之

羲 之 之象 而  乾 軸也 自 之  長之

 乾 相交 受乾中 而  乾受 中 而 離 此 八 之 離

軸也 長之 離不得不長 中之乾 長 乾 離中之 長 離

 自長之 之  八 之 離之軸  乾 之軸 

正 八 也 乾  之軸 此 火 之 軸  磁 之

軸也 以乾  磁 之 軸乎 曰 八 之乾巽 乃乾金巽磁之相  而

八  自長之  之  必自乾之 下  而 巽 始也

後 泰之 ( 之 )也 乾之 下  巽 而 之 相  

巽 之  乾 之相  姤 相  品 咸章 也 正

八 之乾  乃 以磁 之軸 之軸也

乾 之磁 軸 之軸  上 二  而 也 離日也 

八  離日   迷之象而正 八   離日  

後得主之象 此金火之 也 八  火之  之軸 長 而

正 八  磁 之軸磁 也 而  上人 之 活 亦

也 乾亥 軸之五 世  金火正  人相和之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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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 自 而 也 三 五 者 自三 而 五 也 今  

上 之   上 丑 之  上 者 上 中에  自

丑 하여 三 하고 五 함이다

五一 者 己 之日 也 一 者 也 也( 火旣濟兮火

濟之 潮 之事也)

曆者 曆之 也 乃 曆而 也

咸之 也 之雷 陽也 咸日 往  日 得 久 也 咸兮 兮者 

日 日後也 咸兮 兮者 金火正 也 咸 下和  下  咸 日

正  曆 和 之節 也

兮五兮者 五 也 自  也

乾  終始之 也 咸 陽 之  之形像也 咸之 能

信 如 之一 一陽 又能以口 之 䋴懸 高枝之上 能  又能反上

枝 如咸 之 陽 也

正閏

 止 九而缺  象   陽之象也 달  組

兩  體 兩  受  此體 也 하면  兩 受  此

也 者 의 이다

二 七 者 二 七日 一 也 달이 周  三 六 를 一周하는 日 는 

二 七, 三日인데 에는 閏 가 있는 까닭에  日이 正 치 아니하

여 閏日이 하는 것이다



正  易

741

陽組 一 陽體 一 一 之 體 此體 也 陽之

 에는 비취지 못하니 此 也 三 六 日  陽이 周 三 六

를 一周하는 日 이니  日이 正 하므로 閏 이없어 正 이 는 것

이다

量

 翁 火 翁之體 也 兩  

(陽 ) ( )也

周回

二 六者 自乾 至 也 此一日中 陽 揚之 間

之象   此乾 也

自家人之  至下經之  一 四 四 自下經復 上經 自二世乾  至上

經之 一 八 也 四 四 八  三 二 四 此 也

下經之 咸  經 量 此乃 曆而 兮咸兮 兮者也 里者

曆 이라는 이니 의 曆  二 六  三 二 四  

五 四 이다

盤古五 壬寅

盤古五 라 함  宇宙의 主가 五 속에  人格 함을 말함이니 이는 



正  易

742

乾 의 代를 말함이  壬寅이라 함  乾 의 長 인 雷屯

의 象이니 陽  陽 이 곧 壬寅이며 屯 九의 盤桓이 盤古五 의 이

다

壬寅  己 에  陽이 한 壬寅과도 로 關聯 어 있는 것이다

一 八 六 四 三 속에는 盤古의 五 한 가 含 어있고 

壬寅이라 함  雷屯 長 가 한 때를 이라 한다 함이니 이는 

에 屯 가 人 의 始로 어 있는 까닭이다 이 中에는 壬寅以

後의  盤古의 五 한 가 하여 있는 것이다

蓮潭

李 已 心 之 也 一 蓮潭 之門下 東 主 雲相  

蓮潭 以呪 賜 雲曰「始 定하여시니 世不忘하면 事知하

리」 云云

立

一 三 節及 相

翁   者 翁 之事也 三 者 基督의 三 이다

翁이 을 하심에 長 의 三 이 있 니 象  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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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形質之 也 象 長  陽之陽 之 揚也 基督 象 之

體之 也 三 之  日 之 也 翁也一 眞 此者三

之 一也

歲  丙  日 辰者 辰三 也 三 一之象也 二 八者二 八宿

之 也 二 八宿 에 復之之  一八七의 가 있는데 丙 는 

로 八 丙七 五의 一八七과 復之하는 이니 五는 에 復하는 것

이  辰( )이 곧 五 宮의 象이다

三 를 一하여 새 宗 를 우고 그 에 하여 를 하는 

것이 一 의 擔 事 이시다 乃 也

 東 에  함이니 의 象이  丙火는 에  陽 가 長함이

니 의 象이  는 中 에  함이니 基督 의 象이다 는 의 

組 이니 의 象이  는 長하는 것이니 의 象이  基督 는 

하는 象이  中 의 象이다 그러므로 基督 는 中 의 象이다

正

之曆 閏曆也 之曆正曆也

立 及 一 三 相

古 章 以 久 之 間 也 一張  以 象 之 間 也 雷

事 正 八 雷 相 而 己之  此雷 之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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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金火正 也 宇宙 中 한 속에 金火正 하는 工이 나타나고 있는

데 一 이 이것을 觀하고 를 하시니 이가 工待人 한 金火正

이다

金火正

의 己日  의  己 의  의  陽

의 의 를 象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 모두 하  직 

己日 만이 하여 己日 의 母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泰가 어 는 下하여 하고 는 陽을 하여 上 하

하므로 의 象인  하고 中間에 있는 의 象인  

하는 것이  中 形의 사람  心 動 로써 에게 하므로 

을 하여 하는 것이다

金火正 는 八   二  日  四 로써 組  것인데 그 는 

三 六 이다  象이    象이  中心 는 人象이다

八 는 宇宙 體의 象이므로 에 있고 二 는 象인데 에는 

泰가 어 는 에 있다  로써 人을 

하므로 中에 고 日  上에 하는 를 取하여 東

의 四 과 함께 에 있는 것이다

二 는 에 屬하나 거 에 四 의 象이 있 므로 에 있고 그 

는 의  相 하다  가 亥에  閉하므로 亥가 陽

相薄하는 의 終에 있  것인데  閉한 곳에  開하는 것이므로 

 드시 亥에  開하여 己 亥가  것이  에는 亥가 

의 始開하는 가 고 있 므로 正 인 乾의 다음에 있 며 亥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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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한 이므로 亥 가 하는 것이다(中 己宮 己巳 以

以 二 也)亥의 가 定하므로 다른 도 이 에 하여 八

의 를 라  寅 이 正東인 의 다음에 있고 巳 火가 正 인 

의 다음에 있고 金이 正 인 의 다음에 있는 것이다 辰 丑 四 는 

四 에 寄旺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四維에 있고 四維의 八 의 다음에 하

여 丑  東 의 다음에 있고 辰  東 巽의 다음에 있고 는 離의 

다음에 있고  의 다음에 있는 것이다

 의 開閉로써 線을 삼아 嗑  節 에 柔 의 象이 

있는 것인데 亥가 의 始開하는 가 고 있 므로 이 의 閉하는 

가 어 의 亥  그 相 인 의 辰巳가 開閉의 가 

는 것이다 그러므로 寅 之 에 辰 의 이 없고 寅

 陽 에 있어 이 고 寅  에 있어 이 며 丑

之 에 巳亥의 이 없고 丑 는 陽 에 있어 이 고 

는 에 있어 이 는 것이다

의  어떠한가 의 中에  壬  丙丁火 己 의 陽

는 洛書五 의 陽  一하고 직 乙  辛金의 陽 가 하

니 이는 의  火로써 體를 삼고 로써 命體를 삼는 까닭에 

의 함에는 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의 體가 는 火 의 陽 는 치 아니하여 火는 中心 

에 있어 사람의 體가 고 己는 에  日 母의 가 고 

직 에  乙 의  辛金의 열매가 을 하여 陽 가 

하니 에  열매는 에  하는 것이므로 乙 辛이 에 

있는 것이다 乙   辛金 열매는 비록 에 있  드시 命體

인 에 着한 後에 能히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乙  東 의 에 

着 하고 辛  의 에 着 하여  의 곳에 있고 乙  丑

의 곳에 있고  辰 의 곳에있고 辛  의 곳에 있는 것이다

의 己는 巽  雷의 雷 相 에 하여 中宮에 雷 이 하면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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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母의 가  것이니 己는 한 正 八 의 二 七 의 

이  그러므로 二 七 가 中宮에 하여 乾 二  五  七 의  

二經 五綱 七緯가 고 한 乾   雷 中의 象이  것이다 己 는 

己巳宮이 어 體 의 하는 곳이 고 는 宮이 어 

體 의 하는 곳이 고 日  己 에  하고  에  하여 

己日 이 고 日 는 이 日의 뒤에있고 日이 의 앞에있어 金火

의 正 이 것이며 己의 一巽 六  의 에는 六 가 

어 无无 六 一六宮 張의 象이 것이며 己日 의 四象體

에  五를 한 四 四의 이 이 中宮에 고 있 므로 

에 象의 東 이 있는 것이다

中 之丙丁壬 者 胎宮 之 之其 炳也 之烹飪也 炳从(從)丙 飪从

(從)壬也 中 胎宮之象 而 火之烹 也 中宮 火之烹  

己日  亦 而 己日 者 也 此 之 之 五 己

 一  四金 七火 八 之日  二火 三  六  九金之律呂  

之 也 己  日  律呂 必 而後 也  

 而 陽調和也 金火正 亦 雷 火 而 己日  亦調

陽律 也

一一

上經 五一 者 乾五  己五  五巽 五 之 也 雷

以乾 之長 長女代 乾 之  雷 之 形 反 以 現形 事 者

三八也 三 八 一 事之主 此 長 雷 之 事 

 之形 事之 也

又 乾  以 之終  巽一 之始 五以 之終  六 之始而 

乾 巽一 一 五 六 一 此 一  五含六之  而乾 巽之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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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八  之中  三八 一 此 以 一 也而 一一

者也

雷 之 五  之 一 咸 此乃咸兮 兮之 也 己 五

 壬 一六  洛書 不 者 以其 形之始 命體 之  

也 六 以 而不  一 五 以陽 而不  相交  

金火正  東 之 一 之己巽 之五 六 之 亦 一也 己巽

之己巳宮 陽之  之 宮 之母  一之 也

開 陽 始之  闢 始之丑 自 之中 一二 陽之基

者 陽 之象 一 之象 二 也 二 中 丑 自 中之一二而

 陽 之象 丑 之象也 丑 寅 之  而只

丑 之 陽  此 只 也

且 丑以五 之  一  一 丑  一

之象也

一八者 復上 影  八也 丑 五六者 中 體 五六也 影者

而 環影 體 者 而 正 體者也 復上 影( )者 主

長陽 揚 之 也 中 體者 主  形體之

也

八者 也 屬 而影  體 取 之  復上 乃 雷復而雷 東

之八  復上 之 八也 之復之之 一八七 八 而 東 之象  

之  以 以 八也

五六者 也 宮 己亥 日 之 而 亥 體 五亥六 乃 中

體 也

八 復上 影  而復上 之 以  代 八 八者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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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九 而 八 閏中 洛書 之  長之  中 之五 至 九 此

二 八宿  復 之 也( 五 九) 而洛書 其 長  陽

體 而自 九  而 者 乃九 而 八之 也 八

 而  閏中也

五 而 六 正中 陽之  之 之終之  中宮 

至 五 此二 八宿  復 己 而至 中之  己 五之 也 而 體

而  自 而 亥六 日 己 而 亥 正中 中宮之 亥五六 

體 也  八而 一八 己亥  五亥六而

五六也

乾 終始 六 者 始 而 陽( ) 六 也 乘六龍者 也 

六 六龍 三 六 而 之 之 也 盈 消 而 之 之  六

之三 六 以三 六  消長之  乾至  至巽 臨至  三 六宮

之 也 三 六者 自一至八之 也 之 一八也

丑 之  之 不  而 影  三 六 體  

三 六 此 之影 之陽 中宮 體 也 一八 三 六也 自一至

五 五 自一至六 二 一 五 二 一亦 三 六也 八 五六也 影體

之 耳六 中에  三 六 二 四之比乃二 六 四 四之比也 

屬  二 六 四 四也 之三 六 之  亦二 六

之 也 消長而 之 三 六 黑之 二 四 之影 體

 三 六 也

之 八也 丑 之 五六 一也 參 綜者八也 九二 綜者 一也(三

五 八 九二 一)

八 五六而八 影  五六 體  影八  而 體之五六者 之八 

部 裏 之五六也 此乃 之 裏 之相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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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七五三一 也 二四六八 德也

陽 의 는 陽  一三五七九가 고  二四六八 이 는데 陽

가 九七五三一이 는 것  陽의 長이 하면 陽體의 이 하

여 하여 體에 하는 것이므로 그 象이 九七五三一이 는 것이니 여

에 九七五三一을 말한 것  雷 正 에 九七五三( 一의 

陽 을 中의 에 하는 )의 提가 는 것이다

一三五는 陽의 로  의 가 고 의 象이 며 七九는 陽의 

이나 그속에 을 하여 七  五에  二를 한 것이  九는 五에 

四를 한 것이므로 하는 이 있어 組 의 가 고 의 象이 

는 것이다 七九를 라 하는 것  七九에 丁乙 辛의 象이 있는 까닭

이다

그러므로 一三五( )  七九( )는 三 兩 로  의 象이 고 九七( )

과 五三一( )  가 上에 있고 이 下에 있어 陽 이 體에 어 

의 象이 니 一三五( ) 七九( )가 陽 의 長을 하여 體에 

하여 九七( ) 五三一( )이  것이 곧  이다

  의 로써보면 의 象이 고 는 陽 로  의 

象이 니 이가 의 이며 의 이라 함  陽의 한 

象이니 이는 陽 을 體에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의 九七五三一의 陽 이 의 二四六八 에 어 相 하면 九二 

七四 五六 三八 一이 모두 一로 어 의 象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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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 之

交 의 이라 함  質  치 아니하고 다만 그 를 함이니 의 

달  그 는 하  그 質  치 아니하므로 의 日  交 의 日

이 는 것이다

의 이라 함   質의 함이니 이 로 하여 今古日

의 가 있는 것이 곧 의 日 이다

九宮이라함  洛書의 九宮이 의 九宮 로 함이  

八 라 함  羲 의 八 가 九宮에 어 古今  今古日 이 

 것이다

  

에는   의 이 있어 長 의 象이 니  의 象

로  命體의 組 이 어 있 니 그러므로  을 띠고 있는 것

이며  長의 象 로  陽 의 揚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陽

을 띠는 것이   의 象 로  의 속에 陽 를 하고 하

는 것이니 그러므로  을 띠는 것이다 이것을 의 長 로

써 보면  열매의 組 의 象이   열매에  싹이 나고  

가지  잎이 하는 象이   나 에 열매가 맺  여 는 象이니 

과  一한 열매이  一한 이로  그 相 한 는  

열매의 여 는 이   完 히 여  열매이며  가 陽

를 部에 하고 하는 義의 象이   陽이 和한 知의 象이

다 그러므로  量하고 열매는 히 世世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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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八

三

四

一

五

九

六

七

  洛書九宮圖 

九宮八

九宮이라 함  洛書가 九宮 로 어 있 므로 

九宮  洛書九宮에   것이다

洛書는 胎宮中에 胎 를 르는 象인데 東 의 一六  

三八  胎宮 井 의 不 井의 象이  의 四九

金 二七火는 胎宮 의 已日乃 의 象이  中 의 五 는 의 命體

로  胎 의 象이다

胎中의 胎 는 長을 하면 하여 母 로 出 는 것인데 洛書는 九

가  胎 의 長 의 象이 고 九 를 어  가 면 하여 出

는 것이니 그러므로 胎 가 하는 때는 中 에 가 나타나  中宮

의 五 가 는 것이다

胎 가 하여 出 는 때에도 不 井의 에 하여 一六三八의 

는 치 아니하는 것이다

洛書가 長하여 하는 것  完  열매가 아니  의 에 있는 것이

므로 五  같이는 지 아니하고 九宮이 九宮 로 있 면  거

에 八 가 는 것이다

洛書胎宮에 胎 가 胎 는 때에는 胎 를 르  하여 相 의 가 

하여 의 金 火가 洛書의 金 火로 니 이가 胎宮井 의 

의 象이며 胎宮에  胎 가 出 는 것  母  의 이므로 相

의 가 하여 金火가 互 하여  의 金 火로 는 것이다

洛書 의 四九二七  胎 의 胎  出 의 交 門인데 洛書의 二 九

는 달의 迷의 象 로  胎門의 닫 있는 象이며 胎 가 出 어 이 門

이 열리는 때에는 드시  의 定 의 에 하여 가 四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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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后天九宮圖

 伏羲八卦圖  數가反易 
 하여 洛書 는 程過  

五

九

庚

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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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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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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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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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后天九宮八卦圖

八 一 六

三 四

七 二

辛

九

庚

五十

巽震

에있고 가 四維에 있고 金火가 互 하여 金 火

가 어 九二가 綜하여 後主의 달이 니 이가 곧 金

火正 이다

이 여러 에 하여 를 하면 之三一東 正

 之六八 東維  之二七 互  之 五中 正

 之九四 交 가 는 것이다

洛書는 羲八 의 에  한 것이  

九宮  洛書에  한 것이므로 九宮의 

八 는 한 羲八 의 로 는 것이다

처음에 羲八 의 가 反 하여 洛書로 

할때에 八 까지만 있고 九에는 가 없 므로 

四九金의 에 하여 의 金을 하니 이

는 九에 陽의 象이 있는데 陽   乾象이 고 金에 한 乾陽金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長의 로부  의 로 어

갈때에는 乾五 의 에 하여 巽이 乾

을 代 하여 五巽이 어 中宮에  陽의 

을 하므로 이 로 고 四 에는 가 

없는 것이다 九宮八 는 열매의 여 는 것

을 象한 것이  五 의 四九金  秋의 여

는 일을 主하고  金이 九金에 어 있

므로 四金  스스로 辛金이 는 것이니 農 鋤歲  九四에 秋의 

象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洛書는 二火의 달이 에 있고 九金의 陽이 에 있어 달이 陽에 

하므로 迷의 이  것이  九宮  九金이 에 있고 二火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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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달이 陽에 後하므로 後得主의 달이 것이니 이것을 九二

綜 金火正 이라 한 것이다

九宮에 羲八 를 하는 것  에  로 함에는 雷 이 

中 에  함을 因함이  雷 의 中 는 직 羲八 의 象에만 있는 

것이다

洛書九宮       三 의 提

洛書는 長하는 陽 을 象하므로 陽 의 인 九로써 하여 九宮이라 

한것이   九宮이 있는 까닭에 三五 綜이  것이다

長하는 陽 에는 의 陽  一三七五九가 陽  壬 丙 을 하고 

의 陽 一三七五九가 陽 寅 辰 을 하는 것이며 長 에는 陽이 

 하므로 이 하고 가 하는 것이다 (己

宮 五 )陽 의  하니 이는 宮이 달의 가 어 

에  는 까닭이다

이 하고 가 한다함  長하는 에는 에  를 하고 가 

를 受하여 形을 하는 것이 곧 長의 象이다

三五 綜三

는 軸이 어 이 에  하는데 는 陽 로  長의 

象이 므로 다음의 陽 인 寅까지 丑寅의 三 이  것이다

九二 綜이 의 의 달이 여 어  金火互 하는 象을 말한 것인즉 三

五 綜  長의 의 달이 胎宮에  자라는 象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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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復上  東 에  하니 洛書東  三 이  復上  胎宮인 

中宮에  자라고 있는데 洛書中宮  五 이니 이는 三이 五로 하는 것

로  곧 三五 綜이  辭의 「參 以 其 之 」이니 之

 日 을 말하는 것이다

復上 心 心者 洛書中宮之五也 復上 長 心之五宮 後 九二

綜 也

之始 之  陽 之動 二 之  長之 以  

始 己 也

一日之 始  一 之 始 寅 日者以 之  而 之 中 

兩日之  之 中 之  日以  而 也 者

以寒 之 藏 而寅 之立 液 上 之始 動而始 之 立秋

液下 之始 而始藏也 以寅 而 寅也 日以  

以寒  者因 辭「日 相 而  寒 相 而歲 」之 也

 寅 丑寅 三 也

八      五 의 提

二 五 而 開 也 九宮八 之  此 八

者  의 하는 象을 말한다는 이다

하는 에는 의 四六八二가 己辛 乙丁을 하고 의 

四六八二가  丑 亥 巳를 하는 것이며 의 에는 이 

 하므로 가 하고 이 하는 것이다 의 는 하니 이는 

八 가 一八復上 의 影 가 어 에  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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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고 의 代로 를 하니 는 六 令에 하여 의 열매의 

象이 므로 八 이 하고 그 열매인 가 八 로 어 로 어

가는 것이며 濟 는 八의 열매가 로 어감을 象한 이다

가 하고 이 한다 함  의 에는 에  枝를 하고 에

 열매를 시키는 것이 곧 의 象이다

九二 綜五

九二 綜  金火의 正 함이  는 亥巳軸이 어 이 亥에  

하는데 亥는 로  의 象이 므로 三 의 陽을 한 다음의 인 

까지 亥 丑寅 의 五 이  것이다

一日之 始 亥 一 之 始  陽 辛亥 復 己亥 己

亥 己巳 日 之  以亥巳之  而 亥 也 

之 以調和  秋 乃 之  陽之調和 以  

而 也

亥  五 也

一歸體

火金 也 金火 也 하고 하고 함이 이다

龍華者 龍 之 日 華之世 也 歲 今者 今日之歲 也

令 也 己 壬 丙者 己 之四金一 八 七火之 也 呂律聲樂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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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乙 辛者 之二火三 六 九金之 也 此 五 之  而乃雷 正

로  之陽  之中 令之 律呂之聲也 呂律者 

丁乙之二火三 呂 辛之六 九金 律也

己 而 上 而 壬 丙之陽 也 五 而

下 而 丁乙 辛之 也

者八而復上 之影  此 之 也 之 丑  而歸 丑 

此 歸丑也 之母而 五以 五  復  此

也  歸丑  丑 今歲 也 自 至丑

一也 自 至 一也 此 一歸體也

中

己 壬 丙之中  丁乙 辛之中  雷 正 己 之

中 日 之 而金火正 中者 雷 之中 也

自 一二三四五六七八九  一三五七九 一 三 五 七 九之中也 

自一至 九之  之  者 洛書之 也 洛書者 之 長

之 也 洛書 之中 日 相交之範 之 中也

 九之中而一 一一之中  自一至 中也 自  之  之

一 一  一也 을 로 함이 곧 이  을 一로 

함이 곧 一一이다 一이 都 一定之  을 하고 一을 一하고하

는 테두리 속  이  이 이 곧 中이다

하고 一하고 하는 의 속에는 中心에 五含六하고 테두리는 이 하

고 一이 하는데 한 의 속에 統 한 一 이 하니 中心의 

含한 五六도 一이  테두리의 한 一도 한 一이다 雷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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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의 中에 한 것이다

五含六者 中 體 也 者 之 也 一 者

之 陽也 一 而五六之 體  此 一歸體也

雷 正

己 는 陽의 이므로 四金一 八 七火의 壬 丙의 陽 이 있고 

이다  한  一이다

雷  陽의 로  의 一中에 하여 陽相交의 을 

하는 것이다

 德이  하여 二四六八이니 달이  體의 象이다 一  이  

하여 壬 丙이니 陽이  陽體의 象이다 에 己가없고 德에 

이 없 니 이는 己   母의 로 어 있는 까닭이다

는 의 母이므로 二火三 六 九金의 丁乙 辛의 이 있고 五

이다

 五는 의 속에 있어 體의 胎宮의 象이  律呂聲의 하는 곳

이다

五는 이  하여 九七五三이니 陽體의 陽 이 달에 함이   

이  하여 丁乙 辛이니 달이 陽 을 受함이다 에 一이 없고 

에 가 없 니 이는  一이 五 中의 에 하는 까닭이다

己  가  德  로써 日 이 相交하는데 己五 의 속

에는 五巽의 雷 의 가 하여 하면  金火正 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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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이가 雷 의 正 이다

九七五三   德二四六八

九二 七四 五六 三八 一 此亦 一歸體也 諸 一之中三八 中

之 一 三 八 事也

四正七宿 中

四正七宿라함  一( ) 八(東) 七( ) 四( )의 四正 에 二 八宿를 

하여 一 에  七宿 로 한것이니 이 一節  「 火 

火 」  「二 八宿 」  「 復之之 一八七 一七四」  

「 體 閏 體 正」  「洛書의 五九 의 五」의 

를 綜 하여 金火正 하는 를 한 것이다

五九는 洛書의 이니 洛書는 가 缺하여 의 象이므로 의 

이라 한 것인데 洛書는 陽 가 長하여 長의 인 九에 하니 의 

이라함  長의 이라는 이  그러므로 이라 한 것이며 陽 가 

長의 인 九에 한 것  陽體가 九하여 陽 을 體에 하는 象

이다

五九라함  洛書中宮의 五가 의 象이 고 長하여 九까지 하니 

이것  五 에  九 까지 한 것이므로 의 復하는 이 

것이  陽의 長이 에 하면 드시 을 體에 하고 陽 이 體

에 下 는 것  의 象이라 의 九에  하면 八이 니 이가 

 달의 復上 影 가 八이 는 以이  한 八이 고 八

를 하는 以이다 의 五  九 는 體가 하여 의 象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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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五에  八에 하면 陽이 에 하여 이 하므로 하니 

한 까닭에 中에 閏이 하는 것이다

五는 의 이니 는 가 하여 陽의 象이므로 陽의 

이라 한것인데 는 가 하여 ( 八 의 ) 의 終인 

에 하니 陽의 이라 함  의 이라는 이  그러므로 이

라 한 것이며 가 의 에 한 것  體가 六하여 陽 을 受

하는 象이다

五라함  는 의 象이  五 는 의 象이니 五는 

의 속에 이 있는 것이며 이는 宮中의 己 에  五 로 한 

것이  의 이 에 하면 드시 陽 을 受하고 이 陽 을 

受하는 것  의 象이라 己 의 五에  하면 亥六이 니 己  의 

 五 는 이 陽에 하여 體가 의 象이 는 것인데 己 에  

亥六을 하면 이 하여 하니 한 까닭에 中이 正하여 正 이 

는 것이다

五九 의  에 는 長을 하여 陽 을 體에 하여 而

八하여 (달의 復하는 )이 로 어 한 것이나 에 는 

이 하여 이 고 陽 을 하는 일이 없 므로 달  

에 復하는 것이다 五 陽의  體가 陽 을 受한 것이므로 己

亥가 復하는 가 니 이가 日 의 復하는 이다

달이 에 復하고 陽이 己亥에 復하면 己亥에  까지 그 가 

인데  이  한 一한 이니 이는 己亥의 陽  一 이

고 의 달  이 는 것이며 이가 곧 陽이 

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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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三 者 閏  正  也 體 而閏 體 而正 量 

者 也 閏曆者 閏曆正 之 也

乾 八

乾 者 乾之  之 日  以乾 組  而 日 之象者 乃乾

也

否泰者 乾 之相交也 益者 乾 也 咸 者 乾 也 旣濟 濟者 乾

之交互也 而此八 日 之象 乾 也

否泰者 金火正  否往泰 也 益者 壯觀雷 宮也 益以  雷

山澤 絪  壯觀雷 宮之 壯觀 亦 雷  此宮而

益象之也 咸 者 曆而 兮 咸兮 兮也 旣濟 濟者 之 旣濟 濟也

旣 者 而 六 三 六旬而正也 旣 者 而 八 二 七 而閏也 終者

之 終也 始者 之 始也 旣 終 旣 始也

者 而 也 曆者 曆之 量也

三 乾 八者 三八之 也 三 八  一歸體之  此 三八

者 之 也 此節 一吟也

一吟

乙   乙 者 也而  之 也 之象 之 也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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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者 二 八宿 也 乙 終始之 三日 乙  歲象也 

之始   象也 以  乙 歲 也

一歸體者 中 以五六之 一 體也 中 體  之 五八 也 

之  九二 綜而金火互 也 火  金   火 而

金淸也

世 世 者 人 之 而 人 也

咏歎之五 音 于于 音也 而而火音也 于于而而 火而「

火」 于于而而者 之 也  閏而正正 也

之己一 二之  乃己 乙 之 也 之  

者 之 也 之五 者 藏陽之象也 之 之組  

而陽 藏 乃 也 體  者 藏諸 之 也

(金火正 之 己日 條參 )

二 二 四節

節日의 間이 日  日  日  日 로 는 것  曆

에 建과 一한 日辰에 建 이 있음과 같이 曆에는 日辰과 一한 

辰에 節建이 있는 것이다

一 間  二 이  二 을 八 로 나 어 一 을 五 로하

고  八 을  正에  四  나 어 一  二  三  四 과 

正一  正二  正三  正四 로한 것이다 曆의 節 에 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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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과 같이 의 에  正이 있는 것   節 의 象이  

正  中 의 象이다 曆에 節  中 가 있  日 의 는 

中 에 하니 컨  陽이 冬至日에 至에 至하고 至日에 至에 至

하고 日과 秋 日에 를 는데 冬至 至  秋  모두 中

日이다

이 에 하여 曆의 節 는 모두 의 中 의 象인 正 에 들고 

一 이라 함  一歸體의 로  一의 가 는때에 節 가 드는 것

이다

自乙 日 正一 一  至 日 正一 一  = 四日三 間

自 日 正一 一  至乙 日 正一 一  = 五日三 間

自乙 日 正一 一  至 日 正一 一  = 五日三 間

自 日 正一 一  至乙 日 正一 一  = 五日三 間

節 의  모두 三日  和가 고 八日  가 니 이는 曆  

曆而 兮咸兮 兮의 에  取한 까닭에 咸 의 下和 과 의 下

의 을 取하여 和  를 쓰니 이는 에는 陽이 調和하고 人心

이 應하여 下가 和 하고  하는 까닭이다

之

一壬 兮 必東 一 兮 于歸 壬 潮 之  一六壬

 二七丙丁火宮   壬   潮 之  日 之胞胎  陽 陽  

潮 之 亦 壬 壬日之次 日 己 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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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次 丑  丑

歲 六 二 六日 校正書   中宮

歲 流火六 七日 聖七 書  潮

歲 七 七日己 不肖  金某 泣 書  安泰 母心

歲 丙 日 辰二 八書正  乃 三

乙 歲 乙 日二 八 不肖  金某 書  一吟

一章 象과 의 像과 

一節 象의 像

象의 像이라함  八 를 말하는 것이니 八 는 그 體로는  雷  

火 山澤이 宇宙構 의 體가 고 그 로는 命 形이 을 

하는 가 는 것이며 에 長 의 가 있 므로 의 

을 象한 八 에도 한 長 의 象이 있는것이  이 長 의 象  八

의 自 스러운 像組 이 는 것이니 이가 곧 八 像에 나타나는 

이다

八 는 을 하는 體로 어있 나 八 의 로 는 을 

하지 못하고 드시 八 가 交互 하여 하나의 法 로 는때에 

비로소 을 하는 象이 나타나는 것이며 이 八 의 交互 하는 

法 을 像 한 것이 지  에 있는 八 이다 八 에는 羲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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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八  正 八 가 있 니 羲八 는 가 하여 組

體의 象이 므로 의 의 象이 고 八 는 四 가 流 하여 

의 자라는 象이 므로 長의 의 象이 고 正 八 는 長한 이 

로 하여 여 는 象이 므로 의 의 象이 는 것이다

二節 의 像

의 像이라함  一로부  까지의 自 의 을 말한것이니 自

에는 一六  二七火 三八  四九金 五 의 五 이 있고 五  

을 하는 로 는데 五 의 로 는 을 하지 못하  五

이 一定한 像 로 는때는 의 法 이 는 것이다 五

에는  洛書 九宮 가 있 니 는 가 모두 五 에 保 어 

開 지 아니한 組 體로 어 있 므로 의 의 象이 는 것이  

洛書는 가 九 로 開 어 長 의 인 九까지 하므로 長의 

의 象이 는 것이  九宮 는 가 開 하고 까지 具 하여 있

므로 의 의 象이 는 것이다

八  五 의 關係

間의 命  自體가 히 하  하여 를 하는 것이므로 

에는 八 의 象과 五 의 가 아울러 있 니 八 의 象  形에  始

하여 形한 命이 形 로 함을 象함이  五 의 는 形의 에  

始하여 形의 속에 形한 命을 갈 리하여 命體로 을 象함이다

그러므로 八  五  그 이 一하여 모두 命의 動에  出

하고 다만 그 이 象과 의 둘로 나뉘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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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 方位

五

二

四三

一

西

北

南

東
中
央

二章 의 의 像

一節 

는 組 의 를 말한것이니 

에는 과 을 結하는 直軸이 있어 

線이 고 線에는 始端과 終端이 있는데 

의  과 하고  에  始하는 

것이므로  始端이 어 一이 고 그 相

인  終端이 어 二가 는 것이다

에 이미 의 線이 있 면 한 그 

線과 交叉하는 日 의 橫線이 있고 그 橫線에도 始端과 終端이 있는 

것인데 陽  東에  나   로 어가는 것이므로 東  始端이 

어 三이 고 그 相 인  終端이 어 四가 는 것이다 線과 橫

線의 兩端  마치 磁石에 兩端이 있어 하나는 陽 이 고 하나는 이 

고 함과 같이 하나가 陽 가 면 다른 하나는 가 는 것이므로 

端이 一의 陽 가 면 端  스스로 二의 가 는 것이  東端이 三

의 陽 가 면 端  스스로 四의 가 는것이며 線과 橫線이 있

면 드시 兩線의 交叉하는 中 點이 있 니 이 點이 五가 는 것이다

東   中 의 一六 二七 三八 四九 五 의 는 의 五 가 는

데 一二三四五는 이  이 있 면 드시 이 있는 것이므로 이 

는 스스로 六七八九 의  하여 의 一六 의 二七 東의 三

八 의 四九 中 의 五 이 니 이가 의 이  는 한 龍

가 등에 그림을 지고 에  나  의 로   가 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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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河   圖 

火

水

金木 四九八三

一
六

七
二

五
十
土

그런데 이 一六 二七 三八 四九 五 의 에는 火 金 라는 五 이 

있다 는 乾 命 의   形 하는 八 의 를 라  形

에  形을 하며 의 는 形의 始인 에  始하여 自

의 火 金 의 五 를 라  命體를 이루는 것이니 八 는 의 

形象이  五  의 이다  드시 象과 가 있고 形에  象

이  나타난 後에 形이 어 가 나타나는 것인데 八 는 의 

組  形象이  五  의 하는 이므로 形한 命 의 形

는 八 組 의 形象에 하고 形한 의 는 五 의 

에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五 의 는 八 象 속의 形의 始인 離

火에  始하는 것이다

의 처음에는 形한 의 가 하고 

의 는 形한 을 얻어  비로소 體

를 이루니  間에 形한 一次이

므로 自 의 一을 라 한것이  이것을 象

로써보면 는 凝 하여 聚 하는 이 

있고 一이라는 가 한 聚 하는 象이 므

로 는 一 가 는 것이며 는 드시 

命을 含하여 을 하고 있 므로 이 

命 가 形의 始로 는 것이다

間에는 火가 流 하고 있 나 火는 할 體가 없 면 가 聚치 

못하여 形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인데 의 形이  하고 의 

가 을 얻어  體를 삼  後에 그 한 火 가 비로소 形을 하니 

이가 곧 火 이  火  形한 二次이므로 自 의 二를 火라 하는 

것이  이것을 象 로써보면 火는 揚하여 하는 이 있고 二라는 

가 한 兩 하는 象이 므로 火는 二 로 는 것이며 火는 燒着할 

만 있 면 히 펴 나가는 이 있 니 이것  이다 

命과  一體二 이 고  火가 한 待하고 있 므로 는 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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含하고 火는 을 含하여 五 形의 始로 는 것이다

는 의 冷 凝 에 하여 비로소 形을 하고 火는 雷의 相擊 에 

하여 形을 하므로 에는 一의 을 取하고 火에는 兩 의 을 取

한 것이다

一 二火의 이 한 後에 의 가 火를 體로하여 中의 命과 

火中의 을 하여 비로소 의 가 고 이것이 形한 三次이

므로 自 의 三을 라하고 上에  가 로 나  이  것

이 곧 이므로 三을 한 이라 하는 것이며 이것을 象 로써보면 

 의 始가 어 枝하는 이 있고 三이라는 가 한 一

二火를 體하여 火의 聚 로써 을 하는 象이 므로  

三 로 는 것이다

三  의 이  의 가 金石의 形質을 하여 部에 한 

陽 를 含하고 部가 하여 寒 하여 形 의 로 니 이는 곧 

를 含한 열매 形質이  열매 形質  形한 四次이므로 自 의 四를 

金이라하니 金  部에 한 陽 가 있고 部가 하여 그 組 이 

열매  같 므로 金 로써 열매를 象한 것이  열매 形質  寒 한 까

닭에 래 貯藏할 가 있고  을 하면 에  出하는 것이다

이것을 象 로써 보면 金  形體를 하는 이 있고 四라는 가 한 

四 를 한 形 로 어 하나의 體를 하는 象이 므로 열매 形質의 

組 인 金  四 로 는 것이다

自 의 一二三四의 火 金이 하면 을 育하는 命體로 니 의 

形을 한 命體는 이  上에  火 金을 한 命體는 

이라 그러므로  의 象이 어 모든 의 命  드시 의 

命體에  하는 것이  이것  形한 五次이므로 自 의 五를 

라 한 것이다 이것을 象 로써 보면 는 을 하는 命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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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五라는 가 한 四 를 한 形體의 속에 一 가 聚 하여 

의 를 한 象이 므로 命體인 는 五 로 는 것이다

一 二火三 四金五 는 의 가 形 하여 命體로 을 象한 것이므

로 이것을 始 하는 라하고  自體의 法 에 하여 한 者는 

드시 여 는 것이므로 는 다시 五 의 命體 를 하여 의 여

는 로 는 것이니 一 에 五 를 한 것  六 로  의 여  

이  二火에 五 를 한 것  七火로  火 의 여  火이  三 에 

五 를 한 것  八 로  의 象인 의 여  이  四金에 五

를 한 것  九金 로  열매의 象인 金의 여  金이  五 에 五 를 

한 것  로  命體의 象인 의 여  이니 이가 곧 一六  二

七火 三八  四九金 五 이며 그러므로 自 의 五 에는 의 

  體의 하는 象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의 五 는 모두  가 하고 있 니 이는 에는 其自

體의 法 이 있어 한 者는 드시 여 는 것이므로  가 

하여 있는 것이  이  의 五 이 로 하여 의 의 

를 일 키는 것이다

五 의 을 四 과 四 로써 하여 보면 는  冬에 屬하여 

命 을 含 하고 를 하고 있는 命 의 象이  火는  에 屬

하여 과 로써 을 하면  그 가 한 로

어 을 키우는 象이   東 에 屬하여 새싹이 하는 象이  

金   秋에 屬하여 部에 陽 를 聚하고 實하는 象이  는 中

에 屬하여 命體의 體의 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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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相

의 五  四 의 를 라  하면  을 相 하고 있 니 相

이라 함   火 火  金 金 이  五  自體의 

을 하여 他를 相 하는 것이다 이라 함  는 命 을 含하고 

있어 그 命 을 宣하여 를 하는 것이 곧 命의 하는 것

이므로 는 自體의 을 하여 을 하는 것이  一六 가 겨울의 

로  東 三八 을 하여 에 가 育 하는 것이 한 의 象

이다 火라함   의 象이  火는 을 含하고 있는 것이라 

가 과 을 하여 을 하는 것이 의 하는 것이므로 

 自體의 을 하여 火를 하는 것이  東 三八 이 에 하는 

로  二七火를 하여 여름에 싹이 長育  하는 것이 한 火의 

象이며 의 命 과 火의  一 의 兩 이다 火 라함  

는 命體이  火는 이라 火의 이 의 을 하여 의 

命體中에  을 하는 것이 火의 하는 것이므로 火는 自體의 

을 하여 를 하는 것이  二七火가 여름의 火로  中 에  나  

五 를 하는 것  여름의 火 가 命體를 하고  秋의 交에 

스스로 中宮에 하는 것이 한 火 의 象이니 火는 에 있 면 스스

로 燒하여 消盡하는 것이므로 드시 命體를 하면  그 命體의 中

宮에 藏 어 自體가 하는 것이다 中 五 가 로 나가  

하는 것  슨까닭인가 하면 中 의 가 을 함에는 火 金

로 더불어 함께 하여 部에 나타나  命體가 는 것이  一 中

에 秋의 交는 열매가 맺  命體를 이루는 때이므로 의 中 五

는 秋의 交의 인 로 나가  을 하는 것이니 이는 

이 秋의 交에 여  始 하는 까닭이  冬 의 交에는 열매가  

싹이 나  始 하므로 洛書의 中 五 는 冬 의 交의 인 東 로 나가

 을 하는 것이니 이는 이 冬 의 交에 하  始 하는 까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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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中 에는 五 의  의 가 함께있 므로 에 자라고 

秋에 여 고하는 秋의 交에 하여 秋의 인 로 나가  命

體를 이루는 것이  洛書의 中 에는 五 의 만 있 므로 冬에 閉藏하

고 에 始 하고하는 冬 의 交에 하여 冬 의 인 東 로 나가  

열매의 싹이  자라는 것이다

金이라 함  는 命體이  金  열매 形質이라 命體는 陽이 聚結

하여 열매 形質을 하는 때에 命體 自體가 하는 것이므로 는 自體

의 을 하여 金을 한 것이  中 五 가  四九金을 하는 것

 秋의 交에 命體에 열매 形質을 한 것이 한 金의 象이다 金

라 함  열매 形質  陽이 聚結하고 을 하여 部에 命

를 하는 것이 열매 形質의 하는 것이므로 金  自體의 을 하여 

를 하는 것이   四九金이 一六 를 하는 것  가을의 열매 

形質이 部에 를 하여 仁을 勞 하는 것이 한 金 의 象이다

五 의 相  이 世世로 相 하고 하여 치 아니하는 象

이  을 受하는 者가 世代를 하는 것이므로 이 를 하고 火가 

을 하고 가 火를 하고 金이 를 하고 가 金을 하여 의 

의 象이 고 人間 에 는 가 相 하여 하는 가

는 것이다

二節  羲八

羲八 는 의 의 象 로  의 組 을 하여 를 

象한 것이다 그 는 陽 의 로써 一日의 象 一 의 象 一 의 象

을 하여 를 組 한 것이니 一日 一 의 組  陽의 에 

한 것이  一 의 組  달의 에 한 것이며 그러므로 羲八 는 

日 의 組 이다 羲八 는 組 의 象인 까닭에 一二三四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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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日中 晝夜  順序  

震離兌乾巽坎艮坤

晨朝朝
陽

午
中

夕
陽

夕昏夜
中

晨
朝

朝
陽
午
中

夕
陽
夕

昏
夜
中

上
午

下
午

○

○

○

○ ○

○

○＝

　

＝ ＝
　

＝

＝

＝ ＝

 陽先陰後  順序 

一
乾

二
兌

三
離

四
震

五
巽

六
坎

七
艮

八
坤

午
中

朝
陽

朝晨夕
陽

夕昏夜
中

午
中
朝
陽

朝
晨

夕
夕
陽

夜
中
昏

上
午

下
午

＝ ○

＝

＝

＝＝

＝○ ○ ○

○ ○

○

＝

하고 五六七八의 가 하여 東 兩 로 어 콩짜개의 象이  

것이다 이  一日의 象을 하건  一日에는   陽 中 陽  

 中의 八 이 있고 이것을 다시 의 를 標 하여 陽 로 나

면 上 는 陽이  下 는 이며 다시 上 를 陽 로 나 면 과 

는 이   陽과 中  陽이며 下 를 陽 로 나 면 陽과  陽

이  과 中  이며 이것을 다시 陽 로 나 면  이  는 

陽이며 陽  이  中  陽이며 陽  陽이   이며  陽

이  中  이다

이   陽 

中과 陽 

  中을 

로써 하

면 一日中의 

의 로 

는 것과 陽

後의 

로 는 것과

의 두가지 像이 

나 다

一日中의 의 

라 함  

로부  中까지

의   陽 

中 陽   

中의 이  陽

後의 라 

함  陽의 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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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고 한번 陽하고 하여 後라는 것이 없는 것이나 組

로써보면 이  하고 陽이 뒤에 하며 로써보면 陽이  

動하고 이 뒤에 하는 것이니 이는 이 할때에는 스스로 能動과 

受動이 있어 能動이 하여 陽이 고 受動이 後하여 이 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모든 事 이 그 動 을 일 키는 때에는 드시 陽이 하고 

이 後하여 一日中에는 上 의 陽이 하고 下 의 이 後하며 一 中에는 

의 陽이 하고 秋冬의 이 後하며 體  陽體의 殖 에는 陽體

의 이 하고 體의 受胎가 後하며 自 에는 陽  一이 하고 

 이 後하고 하는 것 이 그 一 이다

羲 는 비로소 八 를 하고  를 그  一日의  一 의 

弦  一 의 四 를 象하니 이는 陽 의 로써 置한 것이다

羲八 는 一日 一  一 의 日 하는 組 體로 것이  이것이 

組 體로  아직 動치 아니하는 象이므로 의 의 象이 는 것이  

一日 一  一 의 始는 모두 東 의 에  하니 이는 의 一陽이 下에

 하여 乾 이 는 張 이다

 一陽이 下에  하고 의 始動하는 象이 고 있 므로 의 始

하는 東 에 있어 一日의 始인 이 고  一 의 始인 이 고 一

의 始節인 立 이 는 것이  離는 陽이 을 體로하고 하여 의 

長하는 象이 고 의 中 가 고 있 므로 日出하는 正東에 있어 一

日의 가 고 一 의 上弦 이 고 一 의 한 이 는 것

이  는 下의 陽이 을 고 라 는 象이 고 있 므로 陽 하는 東

에 있어 一日의 陽이 고 一 의 이 고 一 의 立 가 는 것이

 乾  陽이므로 日中하는 正 에 있어 一日의 中이 고 一 의 이

고 一 의 間 長한 至가 는 것이다

巽  一 이 下에  하여 의 始가 고 있 므로 日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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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一日의 陽이 고 

一 의 이 고 一 의 

陽 하는 立秋가 는 것

이   이 陽을 藏하

고 凝結하여 하는 象이

고 의 中 가 고 있

므로 日 하는 正 에 있어 

一日의 이 고 一 의 下弦

이 고 一 의 

한 秋 이 는 것이다 東의 

上弦의 달과 의 下弦의 달

 一한 인데 東離는 

陽 하고  陽

하니 이는 東離는 陽의 

長하는 달이므로 火의 象인 離 가 고  陽의 藏하는 달이므로 

의 象인 가  것이다

 이 陽을 消 하는 象이 고 있 므로 陽이 隱하는 에 있어 

一日의 이 고 一 의 이 고 一 의 立冬이 는 것이   

이므로 의 歸藏하는 正 에 있어 一日의 中이 고 一 의 가 고 

一 의 間 長한 冬至가 는 것이다

羲八 는 의 을 象하여 二老 二長 二中 二 가 其相 하

여 그 組 이 正하고 四 의 組 을 말하므로 의 象이 는 

것이다

羲八 의 一乾 二  三離 四  五巽 六  七  八 의 는 五 의 가 

아니  陽消長하는 로 니 이는 의 에 陽이 한 까닭에 

五 의 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만 陽消長하는 의 만이 나타난 

것이며 그 容에 있어 는 陽消長의 의 가 곧 形에  形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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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五 의 根據로 는 것이다

羲八 의 는 八 까지만 있어 八에 止하고 八  를 胚胎한 열매의 

象이 므로 의 에 사람이 始 함을 象한 것이  이 의 사람  

始人 로  現 의 人 의 로 는 것이며 羲 의 한 것  지

로부  六 에 하므로 羲 가 八 를 하고 八 를 지  

것  羲 의 代를 象한 것이아니라 人 를 象한 를 

한 것이다

의 中에 있는 者는 自體의 長 法 에 하여 드시 長하는 것이

라 羲八 의 하는 는 그 自體 에 八로부  九 로 하는 機

를 藏하고있어 八 의 가 그 相 끼리에 로 하여 一乾과 八  

二  七  三離  六  四 과 五巽이 모두 九로 는 것이니 이가 의 

속에 長의 機를 하고 있는 것이며 羲八 가 에  長 로 어간 

것이 곧 洛書九宮의 九 이다

羲八 는 의 組 을 象한 것이  經 의 八宮이 한 

의 象 로  體의 이 므로 經 는 羲八 에  나

 羲八 를 하는 것이다

 에 있는 로  陽을 하고 가 한 象이  乾  

命 로  宇宙 의 母의 象이므로 乾  正  에 하는 것이

 의  陽이 中에 있고 이 陽中에 있고할때에는 하는 

것인데 의  이  의 動을 하는 는 陽의 

이므로 陽이 中에 있어 正  로부  하는 것이다   에

 모든 열매가 여 어  次世代의 를 하는 象이  屯  長 로

 乾 을 世하는 가 童 이 어 出 하는 象이므로 屯  에 

하는 것이   의 에  陽이 中에 하여 流濕하는 象이

  中에  과 가 나뉘어  이 上에 나타나고 가 

下로 流 하는 象이므로  에 하는 것이  巽  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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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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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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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
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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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하여 를 交 하는 象이  比는 가 비로소 定하고 가 과 

相應하는 象이므로 比는 巽에 하는 것이  乾正 에 있는 陽 로  

의 象이  履는 달이 始 하여 日 의 이 始現하는 象이므로 

履는 乾에 하는 것이  는 東 에  달의 이 始凝하여 이 

는 象이  泰否는 日 로써 相交하여 乙歸妹의 象이므로 泰否는 

에 하는 것이  離는 正東에  日 의 出하는 象이  人 는 

달에  日 의 陽이 相交하여 사람의 가 始 하는 象이므로 人

는 離에 하는 것이   東 에  陽 가 始動하여 이 始 하는 

象이  豫는 달에  한 사람의 가 上에 내  사람의 形體가 

始 하는 象이므로 豫는 에 하는 것이다

八宮이 羲八 를 하는 는 한 陽消長의 에 한 

것이다 羲八 가 東 의 로부  正 의 乾에 이르 까지는 陽의 

하는 象이  巽 로부  正 의 에 이르 까지는 의 하는 象

이라 陽의 消長하는 것을 뒤집어 말하면 陽의 하는 의 離 乾을 

하여 乾 離 의 로 꾸면 이는 의 하는 것이  의 하는 

의 巽 을 하여 巽의 로 꾸면 이는 陽의 하는 것이

다 의 乾 屯 比의 四宮  

한 中에  陽의 하는 象이므로 羲八

의 에  하여 巽까지 하는 것이  

比로부  豫까지의 五宮  上에  

한 의 가 上에 내  中에  

育하고 있는 象이므로 泰否의 를 中心

로하여 一 一陽이 中 에 있어 아직 現치 

아니하고 있는 四宮八 가 集한 것이니 이 

五宮  의 中宮에  의 形質인 이 

하는 象이므로 羲八 의 巽에  하여 

까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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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乾 屯  에 陽의 하는 象이므로 이것을 乾 三宮이라

하고 比 履泰否 人 豫는 中宮에  의 하는 象이므로 이것

을 乾 五宮이라하며 乾 三宮과 五宮을 한 八宮  모두 의 의 象

이다

三章 長의 의 像

一節 洛書

洛書

의 함에는 象과 가 하여 象이 있 면 가 나타나고 가 있

면 象이 나타나며  한 者는 드시 자라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 

을 象한 羲八 에  長의 을 象한 洛書 의 가 나 는 것이다 

洛書 는 한 거북이 등에 그림을 지고 洛 에  나  의 로  

 가 로 하는 것이다

羲八 는 의 象인데 의 象에 가있고 

그 는 陽의 消長하는 로  八에 그치고 

있 므로 의 로부  長의 로 

어갈 때에는 드시 八 로부  九 로 하

는 것이니 그러므로 羲八 에  洛書의 九

宮이 나 는 것이다

羲八 의 八 는 열매의 맺히는 이  洛

書의 九 는 열매가  싹이 자라는 인데 이 出 하는 때에는 

드시 反 하여 反 함과 같이 八 가  九 로 자라는 때에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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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伏羲八卦圖  反易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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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五

六

七八

 洛書九宮數  前身 

一二

三

四

六

七

八九

五

一六八

 圓形  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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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反 의 象이 있는것이  羲八 의 가 反

하면 의 에있는  의 에 있는 

가 로 는 것이다

그런데 가 八에  九로 하 고하면 스스

로 가 中 에 들어가  九宮이 지 아니할 

가 없고 中 에 들어가는 는 의 中

五 의 에 하여 드시 五 가 지 

아니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反 한 

로써 五 를 中 에 定하고 그 路의 

를 라  九宮을 채우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는 것이다

이 九宮 는 三段 로 고 三段  人의 象

이 니 段  의 이  段  의 이

 中段  人의 이다 를 人의 形 로써 나타낼 때에는  

하므로 形의 는 의 象이 고 는 하여 하므로 形의 는 

의 象이 고 사람  의 사이에 直立하여 리  이 三角形을 이루고 

있 므로 三角形의 는 사람의 象이 는 것이며 自 中에  一로부  

九까지의 一二三四五六七八九의 九宮 를 形 形 三角形 로 만들면 다

음과 같다( 의 三角의 는 中에  取한 것이다)

形의 는 一六八이니 一  統一하여 의 根이 고 六과 八  六角과 

八角이 고 九宮 의 속에  직 六角과 八角이 에 맞는 形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一六八을 形의 라 한다

形의 는 二四九이니 二는 하여 의 根이

고 四  九는 二  三의 이 고 九宮 의 

속에  직 四  九가 의 로  에 맞

는 形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二四九를 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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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라 한다

三角形의 는 三五七이니 三  三角의 根이 며 

 自 體로써 마르재어 三角을 만들면 三角 

中三角 三角의 셋이 는데 三角  三이 그 中

心이  中三角  五가 그 中心이  三角  七이 

그 中心이니 그러므로 三

五七을 三角形의 라 한

다 

羲八 에  反 한 九

宮 는 東 의 二가 의 

象인 形의 로  의 

에 있고 의 八이 

의 象인 形의 로  

의 에 있 니 이는 九宮

中에  로 의 가 

定치 못한 것이므로 二  

八  스스로 그 를 꾸

는 것이  그 를 꾼 것이 곧 洛書九宮 의 

이며 洛書의 는 한 龜가 그림을 등에지고 洛

에  나  의 로   가 로 

하는 것이다

東  의 終 始하는 이   

이 長을 하는 이므로 의 이 長의 

로 하는 때에는 東 과 에 하는 象이 일어나는 것이며 

에는 에 二七火가 있고 에 四九金이 있었는데 洛書에는 에 四九金이 

있고 에 二七火가 있어 金火가 로 우고 의 五 相 의 가 

하여 洛書의 五 相 의 로 니 이는 二  八의 相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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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다

書經의 洪範  가 洛書의 를 한 인데 거 에는 二五事  八

徵에 모두 肅乂哲 聖의 五事五徵이 있 니 이는 洛書의 二  八이 中 의 

五를 中軸 로하여 그 를 한 까닭에 二  八에 모두 一한 五 가 있

는 것이다 (洪範二八의 는 李 에  取한 것이다)

九宮 의 는 가 九까지 하여 長의 의 象이 고 의 자라는 

때는 자라는 象의 組 이 어 陽이 上에있고 이 下에 있는 것이므로 洛

書九宮의 人의 도 한 陽이 上하고 이 下하여 의 象인 形의 

는 의 에 있고 의 象인 形의 는 의 에 있고 사람의 象인 

三角形의 는 의 사이인 사람의 에 있는 것이다

洛書는 長의 의 象이  長한 者는 自體의 長 法 에 하여 드시 

여 고 이 여 면 九 로부  로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洛書는 

그 自體 에 로 할 機를 藏하여 그 가 相 끼리에 로 

하여 一과 九 東三과 七 東 四  六 二  東 八이 모두 

로 는 것이니 이가 長의 속에 의 機를 하고 있는 것이다

五 相

洛書는 五 이 四 의 를 라  四 을 하면  相 로써 그 을 

營 하니 相 이라 함  火 火 金 金   이  이 

他를 하여 그 을 營 하는 것  長의 에 自體의 長함을 함이

 相 의 를 로써 보면 의 待의 에 하여 相 의 속에 

한 相 이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라 함  他를 하여 自體의 長함

을 營 하는 이다

火라함  는 命을 含하고 火는 을 含하는데 는 火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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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自體中에 을 保 하여 를 하는 것이 곧 自體의 자라는 

것이므로 는 自體의 자람을 하여 火를 하는 것이  火 金이라 함  

火는 로써 를 하는 것이   金  部에 陽 가 聚結하고 

殼이 하는 열매 形質이니 火가 열매 形質을 하여 하고 열매 

形質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 곧 火自體의 자라는 것이므로 火는 自體의 자

람을 하여 金을 하는 것이  金 이라함  金  열매 形質이   

이니 열매 形質이 를 하여 部에 하는 것이 곧 金自體의 자

라는 것이므로 金  自體의 자람을 하여 을 하는 것이  라 

함   이  는 命體이니 는 에 根着하여 를 하여 

命體의 命을 얻는 것이 곧  自體의 자라는 것이므로  自體의 자람

을 하여 를 하는 것이  라함  는 命體이  는 命

이니 는 命 를 하여 自體中에 含하는 것이 곧  自體의 자라

는 것이므로 는 自體의 자람을 하여 를 하는 것이다

洛書五 의 相  長의 의 象 로  他를 하는 者가 世代를 하

는 것이므로 四九金이 東 三八 을 하여 金이 을 하고 二

七火가 四九金을 하여 火가 金을 하고 一六 가 二七火를 

하여 가 火를 하고 中 五 가 東 에 나  一六 를 하여 

가 를 하고 東 三八 이 東 의 五 를 하여 이 를 하는 

것이다 中 의 五 가 東 에 나 는 것  五는 陽 로  長하는 이 

있 므로 東 의 冬 의 交에 나  長하는 을 하는 것이다

洛書는 長의 의 象이므로 이 모두 自體가 더자라  하여 長競

과 勢 을 하고 人間 에 는 勢 의 强한 者가 를 하

는 主의 가 하는 것이니  主 에  擧 法에 하여 權

을 잡는것도 한 勢 로써 相勝하는 主 의 形에 不 한 것이다



正  易

781

六七八九의 四象

自 의 一二三四五는 가 고 六七八九  가 는데 洛書 는 

長의 의 象 로  九에 그치고 에 이르지 못하므로 中의 六七八

九에 四象의 象이 한 것이다 七九는 陽의 이  六八  의 이

라 陽  長을 主하고 長이 하면 九로 는 것이므로 九는 老陽이

고 長 에 있는 七  陽이 며  을 主하고 이 하면 

六 로 는 것이므로 六  老 이 고 에 있는 八  이 는 

것이니 老陽九 老 六 陽七 八이 곧 四象 이다

自 의 는 하는 이므로 가 없고 는 長 하여 여 는 

것이므로 가 있 며 中에 도 老陽  長을 하고 老  

을 하므로 老陽老 에 가 있는 것이다 九는 老陽이 어 드시 

하고 陽이 하면 의 로 轉 하여 八을 하는 것이며 八

 의 의 始이므로 이 고 의 이 더욱 하면 六의 

老 이 는 것이다 老  드시 하고 이 하면 그 部에 陽을 受

胎하는 것이  老 의 受胎한 것  陽七이며 七  陽의 長의 始이므로 

陽이 고 陽의 長이 더욱 하면 九의 老陽이 는 것이다 九에  

八이 하고 六에  七이 하는 것  陽에  이 하고 에  陽이 

하는 이며 老陽老  母의 象이  陽  女의 象이라 九六의 

老陽老 이 七八의 陽 을 하고 七八의 陽 이 하여 九六의 

老陽老 이 는 것  母가 女를 하고 女가 長 하여 次代의 母

가 는 象이니 이는 四象의 聯聯 이다

經에는 陽 에 乾을 象하여 九 를 하고 에 을 象하여 六 를 

하여 乾 에 九 六의 象이 있 니 乾  陽 로  長 을 하고 

의 長點이 端과 에 있음과 같이 의 長 그 端에 있

어 陽  一三五七九의 端인 九에 하므로 乾에 九의 象이 있는것이  

 로  을 하고 의 部가 中 의 心에 있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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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九數  三角 九數  方 九數  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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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그 中 部에 있어  二四六八 의 中 인 六에 하므

로 에 六의 象이 있는 것이니 이는 陽體 殖 가 陽體는 端인 陽

根을 하고 體는 中 인 股를 하고함과 一한 이다

九는 陽의 한 이  六  의 한 인데 陽의  火가 고 의 

 가 는지라 그러므로 火의 聚結한 陽  九 의 象 로   

黃 黃 綠  藍 紫의 七色과  紫 의 兩線을 하여 九線이 는 것

이  의 凍結한 雪  六 의 象 로  모두 六花가 는 것이다

九 는 七 의 長한 것이  六 는 八 의 한 것인데 經에는 陽의 

하는 象에 七日을 말하고 의 하는 象에 八 을 말하며  의 

을 象한 의  四 九가 고 의 組 을 象한 八 의 因重  六

四가 니 四 九는 七七의 이  六 四는 八八의 이다 그러므로 

陽에는 七 의 揚하는 가 있고 달에는 八 의 凝 하는 가 있어 七

가 하여 九線이 고 八 가 하여 六花가  것이다

九 는 陽 의 

로  長의 이

므로 九 를 人

三 에 하여 보건

 의 象  하

므로 九 로  을 하면 는 八이  의 속에 스스로 一 의 中心

이 하는 것이며 의 象  하므로 九 로써 을 하면 는 八이

고 의 속에 한 스스로 一 의 中心이 하니 이는 는 長이 

하면 그 中心에 一 의 알맹이가 하여  가 하는 것이  

 는 八 로써 를 삼고 一 로써 알맹이를 삼는 것이므로 

의 八 는 의 로  의 한 象이 고 八 의 속에 

하고 있는 의 德이 의 로 어 一 의 알맹이가 는 것이며 

洛書九宮 의 속에 있는 五 는 命體로  一 의 알맹이가 고 있는 것

이다 그런데 사람  를 結하여 三角形을 이루고 있 니 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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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十數  三角 

인 九 로써 三角을 하면 가 九로 고 中心이 

치 아니하는 것이  이는 사람  長의 의 長

만 로 는 만 생 고 中心이 치 아니하여 알맹

이의 없는 쭉 이로 는 象이다 그러므로 長의 

로부  의 로 어가  그 가 에 至하

는때에 비로소 完 한 三角形이 어 中心에 의 

이 하여 人 가 하는 것이다

과  九 에  하고 三角  에  하는데 間에 出 한 動

 體가 橫 하여 三角이 지못하므로 그 竅는 九에 止하고 死後에 사

람과 같  의 이 없고 직 動 에 라  의 만이 있

는 것이다

 洛書 의 關係

洛書는 羲八 의 에  한 것이로  羲八  가 一히 

의 의 象과 로 어 있 므로  洛書가 한 의 과 長

의 과의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는 中 과 四 과의 五 이 고 洛書는 中 과 八 과의 九宮이 며 

는 相 로 고 洛書 는 相 로 니 相  의 의 象

이  相  長의 의 象이라 는 의 에 하여 열매 組 의 

開 지 아니한 象이므로 그 는 가 具 하여 五 이 保 어있고 

洛書는 長의 에 하여 싹이나고 枝 이 는 象이므로 그 는 

長 의 終인 九가 고 九宮 로 擴 는 것이다

는 가 具 하여 陽의 象이 므로 四 의 로써 하지만 

洛書는 가 缺하여 달의 象이 므로 과 의 兩象이 있어 四正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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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洛書九宮數

一

二

三

四

六

七

八

九

五

一三九七  陽 로  陽과 같이 하고 四維의 

二四八六  로  달과 같이 하는 것이다 

陽 의 參 兩 의 에 하여 四正의 陽 에 

參을 乘하면  一  一三이 三하여 東 三이

고 東 三  三三이 九하여 九가 고 九는 

三九가 二 七하여 七이 고 七  三七이 

二 一하여 다시 一이 니 이는 陽 의 함

이  四維의 에 兩을 乘하면 二는 二二가 

四하여 東 四가 고 東 四는 二四가 八하여 東 八이 고 東 八  二八

이 六하여 六이 고 六  二六이 二하여 다시 二가 니 

이는 의 함이다 陽 가 四正을 함  陽의 이  가 

四維를 함  달의 이라 陽  가 나뉘어  하는 것

 長의 의 日 의 象이다 그런데 가 開 하여 洛書로 는때

에 의 四九金과 의 二七火가 그 를 꿔  金火가 相 하니 이것

을 日 의 로써보면 九金  陽의 象이  二火는 달의 象이라 九金

이 에있고 二火가 에 있는 것  달이 陽의 앞에있는 象이 는 것

이  달이 陽의 앞에 있는 것  後 의 迷의 달이 는 것이니 迷의 

달이 곧 長의 의 달이  그러므로 洛書는 長의 의 달의 

를 象한 것이다

의 長하는 것  胎育中의 胎 의 象이라 洛書는 長의 이므로 胎 가 

母胎中에  자라는 象이 는것이  經의 困井 四 가 한 胎宮의 

象이니 그러므로 洛書東 의 一六  三八  胎宮 의 井의 巽

이  洛書 의 四九金二七火는 胎宮 의 澤火 의 金離火이다 井

에 不 井이라함  胎宮  지 아니하고 胎 의 胎  出 의 

가 있다함을 말함이  正 에 東 而固守라함  洛書의 東  一六三

八의 가 東 의 一六三八의 를 치 아니하여 不 井의 象

이 을 말함이며 에 已日乃 라함  體의 澤이 陽의 陽 를 

受하여 胎 를 胎育한다함을 말함이  正 에 而交 이라 함  洛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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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四九二七의 가 의 四九二七의 를 하여 胎宮의 門

이 하면  胎 가 胎 을 말함이며 洛書의 中宮에 있는 五 는 의 

命體로  胎 의 象이니 그러므로 洛書는 長의 에 胎宮에  二世

를 胎育하는 象이  의 復上 도 한 洛書中宮에  자라고 있는 것이

다

胎宮에  胎 가 하면 母의 世代는 終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經의 

에 의 長乃終이라함  가 陽 을 體에 하고 그 任務를 終하

는 象을 말함이  의 이라함  母가 胎 를 胎育하고 그 任役을 

終하는 象을 말함이며 胎宮中의 에 人 豹 人 이라함  

胎 가 자라  形을 하는 象을 말함인데 母 인 는 의 四 五

이  洛書九宮의 自 이 한 四 五 이니 이는 洛書가 胎 를 

胎育하는 母體이라 함을 말함이다 洛書의 九 가 로 하여 의 

로 어가는 때는 四 五 가 한 四 六 의 로 하여 

여 에  胎 出 하는 것이니 이는 洛書九宮이 사람을 胎育하는 胎宮이라 

함을 말함이며 胎 가 出 하면 洛書의 九 이 終하고 의 

이 는 것이니 이는 經에「洛에  書가 出하매 聖人이 하 다」한 

一 이다

終之 濟 井象( 가 井과 濟에 있다) 乾 象(乾 乃

이 象) 自 濟 之乾 井 之象 此乃洛書之東

正 之  東 而固守 而交 而 之象也

二節

八

의 한者는 드시 자라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 을 象한 의 

에 는 드시 長의 을 象한 八 의 象이 나 는 것이며 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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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河   圖 

七
二

一
六

五
十

八三 四九

 開坼한 河圖 

八

六

三 四

七二

九一

 이 上에  자라는 것이므로 八

는 上에  이 자라  且 의 

로 어가는 를 말한것이니 그러므로  

四  의 象을 말한 羲八 는 의 象

이 고 上 의 長하는 象을 말한 八

는 의 象이 는 것이다

八 는 의 開 한 五 로써 를 

構 한 것이니 이는 經에 에  가 出하매 聖人이 하 다 한 一

이다

는 의 線과 東 의 橫線이 交叉하여 四 과 中 의 를 한 

것인데 의 로부  長의 로 어갈때에는 그 가 스스로 

하여 開 치 아니할 가 없고 그 開 하는 形

는 中 의 五  의 命體로  部에 있

면  命을 宣하고 火 金이 四 로 

하  는 하여 그 자리를 치 아니하

고 직 만이 자라  그 자리를 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一二三四는 그 로 자리에 

있고 가 자리를 겨  하여 四維에 開

어 의 六  東 로 고 東의 八  東 로 고 의 七  

로 고 의 九는 로  것이다

의 開  에는 그 의 五 과 一한 五 인 가 있다 乾  部

에 한 陽 를 含하고 部가 하여 寒 하며 金의 이 한 

部에 한 陽 가 있고 部가 하여 그 組 이 乾과 같 므로 乾

 金이 는 것이  는 部가 하고 一 이 에 있어 하므로 

 金이 는데 乾  陽이므로 陽 의 金이 고 는 中에 있 므로 

의 金이 는 것이다  이   山이니  山이 모두 에 

屬하나 는 濕하므로 를 한 가 고 山  高 하므로 火를 藏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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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數에配置한 五行卦 

巽

坎

艮

坤

六

八

九

乾

離

七

三

一

四

二

兌震

가 는 것이다  中에  陽이 動하여 의 象이 고 上에 

로 가 나  이  것  이므로  이 는것이  巽  

가 下 하여 에 하고 그  反 로 의 陽 가 上 하여 하니 이

는 樹 의 根이 에 着하고 枝가 을 하여 上 하는 象이 므로 巽

 이 는데  싹의 始 하는 것이므로 陽 이 고 巽  枝의 盛

한 것이므로 이  것이다  離火는 의 象이 그러한 것이다 

乾 金 巽   離火는 의 자라는 때의 五 이다

 를 一한 五 끼리에 置하면 一  陽 이므로  陽 인 이 

고 二는 火이므로 火 인 離가 고 三  陽 이므로 陽 인 이

고 八  이므로 인 巽이 고 四는 金이므로 金 인 가

고 九는 陽金이므로 陽金 인 乾이  것이

다 六  이  七  陽火이니 八 中에는 

 陽火 가 없 며  는 中 로 

흐르는 이  陽火는 部에 나타나면 스스로 

燒盡하는 것이므로 中에 어  하여 山

이 는 火이니 그러므로 六  인 

이 고 陽火七  陽 인 이 어 高燥한 

山  火의 炎上하는 象이 고 濕한 는 

의 潤下하는 象이 는 것이다

이 의 에는 아직 開 치 아니하므로 陽이 하여 로 保 하

고 있 나 이것이 開 하여 長의 이 면 陽이 上下에 定 하여 陽이 

의 에 있고 이 의 에 있어 마치 羲八 가 洛書로 할때에 

形의  一六八이 의 에 있고 形의  二四九가 의 에 있

음과 같  것이다 그러므로 가 開 하여 八 로 할때에는 一

三七九의 陽  乾 의 陽 가 모두 의 인 에 있게 고 二

四六八의  巽離 의 는 모두 의 인 에 있게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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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王八卦圖

坎艮

坤

八

震

乾

巽

兌

離

二 六

三

七 一 九

四

그런데 開 한 에는 六 의 가 의 에 있고 七 의 陽 陽

가 의 에 있 니 이것  그 가 스스로 轉 지 아니할 가 없는

것이  그 轉  가 곧 八 이다

羲八 의 가 洛書로 할때에 東 의 二  의 八이 相 하고 

가 八 로 할때에 한 東 의 六 과 의 七 이 相 하니 

이는 의 로부  長의 로 어가는때에 의 가 일어

나는 象이다

八 는 長의 에 의 자라는 象이므

로 羲八 의 八 가 老長中 의 其正 함

과는 달라  離의 中 中女以 에는 그 相

하는 陽이 모두 老長 가 混 하여 乾巽

이 相 하고 이 相 하고 가 相 하여 

正치 못하고 陽의 消長 로써 相 하고 

있는 것이다

陽 의  上 하고 上 하는  의 上 에 있 니 그 上 을 떼

어내어 上 함을 하고 그 反 는 一 을 아래에 添 하여 下

을 하면 陽 가 로 轉 하는 것이  의  下 하고 下 하

는  下 에 있 니 그 下 을 떼어내어 下 함을 하고 그 反

는 一 을 에 添 하여 上 을 하면 가 陽 로 轉 하는 

것이다

이 에 하면 乾  陽 이므로 上 陽을 떼어내고 그 反 는 을 

아래에 添 하면 巽 로 는것이  巽  이므로 下  을 떼어

내고 그 反 는 陽 을 에 添 하면 陽  乾 로 는 것이니 이는 

乾과 東 巽의 相 이다

 이므로 下 을 떼어내고 그 反 는 陽 을 에 添 하면 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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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는 것이   陽 이므로 上  陽을 떼어내고 그 反 는 

을 아래에 添 하면 로 는 것이니 이는 과 東 의 

相 이다

 陽 이므로 上 을 떼어내고 그 反 는 陽 을 아래에 添 하면 

로 는 것이  는 이므로 下  陽을 떼어내고 그 反 는 

을 에 添 하면 陽 로 는 것이니 이는 東 과 의 相 이

다

離는 中 中女의 正 이면  한 陽의 消長 로써 相 하니  陽

이므로 上 을 떼어버리고 그 反 는 陽 을 아래에 添 하면 

離로 는 것이  離는 이므로 下 陽을 떼어버리고 그 反 는 

을 에 添 하면 陽 로 는것이니 이는 과 離의 相 이다 이

같이 八 는 陽消長 로써 相 하므로 火가 中軸이 어 火

의 로써 聚한즉 形을 하고 한즉 形이 니 火의 聚  의 

長하는 象이며 그러므로 長의 에는 陽이 로 往 聚 하면  殖

能의 가 가장 盛 하고  老長中 의 相 하는 陽秩 가 正치 못

하므로 女의 陽關係가 가장 雜한 것이다 의 長함  이  上

에 는 사람이 을 다스리고 있 므로 사람들의 女關係가 雜하고 

人口의 크게 蕃殖하는 것이 長의 의 徵이며 人口가  늘어  

로써 그 活을 維 하  어 운때가 면 그것이 長의 의 가 

는 것이다

八 는 長의 을 象한 것이므로 八 의 에는 四 가 流 하여 

의 長하는 象이 나타나있는 것이니 陽 는 에  始하여 를 歷

하는 동안에 巽股에 하고 離火宮에 하고 母의 자리에 이르러 

를 하여 形質이 자라고 乾의 命 과 의 과 의 形에  形

이 하여 열매가 는 것이니 이는 가 에  形質이 자라고 陽

에  열매를 이루는 象이며 그러므로 八 의 長하는  에  

始하는 것이다 東  出乎 이니 는 을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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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 이  東  陽의 나 는 로  正 의 節에 하므로 

 이 正 에 을 하는 象이 는 것이   東 巽  乎巽이  

는 의 潔 함이니 巽  가 下 하여 를 하고 의 交에 

하므로 에  나  의 形質이 淨潔 一히 자라는 象이 는 것이다

에 乾  長 長女인 雷 로써 을 삼고 雷 의 에 하여 

하여 의 象이 며 雷 의 가 火의 을 하여 日 의 體가 니 

그러므로 日  雷 에  하는 것이다 八 는 長 인 가 東

에  始出하여 의 하는 象이 고 長女인 巽 이 東 에  潔 하여 

形質의 하는 象이 니 이는 陽이 東에  出하여 四 를 流 하는 象이

며 陽  雷 의 로써 하여 을 자라게하는 을 하는 것이므

로 八 는 乾 의 長 長女인 雷 이 事하여 의 長 을 

하고 形 로부  形을 하여 長의 의 象이 는 것이다

로부  로 어갈때에도 雷 이 宇宙의 中 에 있어 日

의 을 하는 것이다

八 는 의 지  經의 基 論이 고 있 므로 經 體가 

의 史로 고  巽 이 陽相 하여 을 자라게하는 象을 

말한것이니 에 主 者 若長 라한  長 는 이니 이는 長 이 乾

의 世 가 고 있음을 말함이  中女 女의 하는 睽  는 

그 志가 不  不相得이 고 있  長女  中女가 하는 家人  

는 家事和 의 象이 니 이는 長女巽이 家 를 主하고 있음을 말함이

며 中에 이 下 에 있는 九 가 모두 의 象이 고 巽이 上 에 

있는 六四 가 모두 得 의 象이 는 것  八 의 長의 에 雷

이 事하고 있는 까닭이다

離는 相 乎離이니  日中하는 로  한 이  正 의 節에 

하므로 의 形質이 자라  陽 를 하고 枝 花實이 모두 나타나  

相 하는 象이 는 것이   致役乎 이니  이  秋의 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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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므로 形質의 자람을 마치고 열매를 맺아  를 胎 하여 母의 役

을 다하는 象이  는   陽의 함이라 正秋의 節에 하므

로 質의 한 속에 를 하고 部에 陽 를 蓄하고 陽이 하

는 象이 는 것이  이라함  形質의 속에  陽 가 宣하여 聲音을 

내는 것인데 는 質中에  乾陽의 宣하는 象이 므로 陽의 하

는 이라 한것이   乾  乎乾이니  陽의 相薄함이라 秋冬의 

交에 하여 의 하는 節이므로 陽이 相薄하여 陽이 中에 

하고 열매가 固 의 命을 具하여 次代의 의 象이 는 것이  

 勞乎 이니 勞라함  이 그 體인 根이나 에 歸하여 液中에  

를 蓄하는 것이라 正 의 冬節에 하여 液中에 潛하여 다음에 出

할 를 하는 象이 는 것이  東  乎 이니 冬 의 交에 

한 이므로 의 終하고  始하는 곳이 며 이라함  陽

가 여 어  에 宣한다는 이니 그러므로  열매가 맺히고  열

리고 하는 象이 는 것이다 八 中에 히 에만 을 말한 것  이

라함  妙 而 하는 의 이  는 로  女로  

에 어가 야 여 는 것인데 의 여 는 것  의 이니 에 

을 말한 것  가 에 어가  의 을 한다함을 말한 것

이다

八 의 長하는 組 는 羲八 의 의 組 에  한 것이

니 羲八 의 乾이 자라  하여 相交하면 乾  의 中 를 얻

어  離火가 고  乾의 中 를 얻어  가 니 이가 八 의 

離이  離는 가 離火로써 軸을 삼고 火의 聚

을 하여 을 르는 象이다

羲八 의 東離는 陽의 하는 象이   달의 하는 象인데 日

이 자라  하여 相交하면 陽의  달의 澤이 相 하여 의 

形質이 자라는 것이니 이가 八 의 東 로   澤이 

하여 上의 이 에  長 로 하는 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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羲八 의  가 上 로 을 하여 陽體의 하는 象이  

巽  이 下로 를 하여 體의 하는 象인데 陽體가 자라면 乾

가 고 體가 자라면 母가 는 것이니 이가 八 의 乾과 

로  上의 이 陽體  體가 자라  母로 는 象이다 

八 의 乾  의 母로  一 에 하여 있는 것  長의 의 

象이니 는 乾體中에  하는 것이므로 乾이  에 한 後에 

하여 正 의 를 하는 것이  火는 體中에 藏하는 것이므로 離火

가  正 에 한 後에 에 한 이 火를 藏하여 하는 것이니 

이는 乾 이 長의 에 을 르  하여 自  과 에 

하여 火를 하고 그 火로 하여  하여 을 르게 하는 것이

다

羲八 의 東 東 는 陽體의  體의 澤인데 이 자라면 

反 하여 陽體 이 고 가 자라면 反 하여 體巽이 는 것이니 이가 

八 의 東 東 巽 로  長의 에 陽體  體가 中間에 東

의 를 하고 陽이 相交하여 을 하는 象이다

三節  八  經組

六 四 中에  乾  의 命 이 고 의 長 가 이 

두 에 如實히 나타나고 있 니 그러므로 八 는 乾 로 더불어 

로 裏가 어 八 로써 乾 의 를 히고 乾 의 彖象

로써 八 의 를 힌 것이다

乾 彖辭는 八 를 하  乾 에  始하여 哉乾 資始乃統

 이  雲 雨 品 流形  巽이  終始六  離  이  

乘六龍以御  이  乾 正 命  乾이  保 和乃 貞  

이  出 咸寧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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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乾彖爻  文王八卦圖 

巽 離 坤

震

艮 坎 乾

兌

乾 辭는 八 를 하여 九가 

에  始하여 九潛龍  이  九二

龍  乾이  乾 辭에는 의 象이 없 며 

九三終日  과 離이  九四  巽이

 九五飛龍  이  上九亢龍  이며 

乾 辭에는 히 九가 있는데 九는 九

五飛龍의 이다

의 彖辭 辭의  乾  相 하

니 陽의 함이 陽  을 統하  

 陽을 統치 못하므로 乾 의 彖辭 辭

는 陽의 象 로  八 의 體를 하  의 彖辭 辭는 의 

象 로  八 의 만을 하는 것이며  乾 는 彖辭가 

하고 辭가 하는데 는 彖辭가 하고 辭가 하는 것이다

彖辭는 八 의 를 하  의 終하는 에  始하여 

至哉 資始乃  이   德  含弘  品 咸亨

 이    柔 貞  과 離이  迷 後

得  離이  得 乃 東 乃終  巽이며 安貞之  

이니  陽 이로   드시 를 受하는 것이므로 彖의 

에 育의 象을 말한 것이다

辭는 八 의 를 하  의 始하는 巽에  始하여 六

履  巽이  六二直  離이  六三含章  離  이  六五黃裳  

이며 上六龍  乾이니 乾  陽 이로  上六의 속에 乾의 인 龍을 

하고 있 므로 上六이 乾 로 하는 것이다

는 彖의 終에 을 말하고 의 終에  을 말한 것  가 을 

하여 陽을 하는 象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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坤彖爻  文王八卦圖 乾 彖 의 하는 는 엇인가하면 

을 하는 의  日 인데 

陽의 軌 는 하고 달의 軌 는 

하므로 의  陽  의 象

이 고  의 象이 는 것이다 乾

 陽體이  乾彖  中의 陽이므로 

乾彖  陽의  같이 八

를 하는 것이  彖과 는  

의 關係로  그 軌 의 이 相反

하므로 彖이 하면 가 하고 彖

이 하면 가 하는지라 乾彖이 

八 를 하므로 乾 는 그것을 

하는 것이다  體이  彖  中의 이므로 彖  달의 

같이 八 의 를 하는 것이  는 彖과 그 軌 가 

相反하므로 그것을 하는 것이다

乾 彖 의 를 보건  乾彖  陽이 四 의 로 하는 象이  乾

는 달의 의 消長하는 象이  彖  달이 陽을 受하여 盈 하는 

象이  는 달의 이 을 하는 象이다

는 의 長 動을 象한 것인데 거 에도 陽의 이 있어 陽  

하고  하는 것이다 乾 八宮  의 의 體 이므로 

羲八 를 하고 乾 七宮과 七宮  長의 의 陽體 이므

로 八 를 하고 八宮  長의 의 體 이므로 八

의 를 하는 것이다

乾 七宮  長의 의 始로  八 를 하는 것이니 隨 는 

長 로  上에 이 始出하는 象이므로 의 出하는 에 하고 臨

觀  形質의 자라는 象이므로 巽에 하고 嗑賁는 長 로  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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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乾道七宮序卦  文王八卦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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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라  을 하는 象이므로 離에 하고 

復  이 長育을 마치고 陽이 中에 

하는 象이므로 에 하고 는 體의 

의 象이므로 陽體 인 乾 七宮에는 

하는 가없고 妄  열매가 맺  

次代의 가 는 象이므로 乾에 하고 

는 長 로  陽體의 가 完 히 자라

 體에 하는 象이므로 에 하고 

離는 陽體의 가 火 에 하여 

體에 어가  絶 하는 象이므로 

에 하는 것이다

嗑賁는 日中 로  陽의 象이 어 正 離에 있고 復  달의 盈 消

하는 象 로  에 있 니 이는 달이 陽의 앞에있어 迷한 

이 는 것이  이 까닭에 復 에 迷復의 象이 있는 것이며 正 에 

을 復上 이라 하는것도 이 復 의 달의 迷함을 말한 것이다 長의 

의 洛書가 陽의 象인 九金이 正 離에 있고 달의 象인 二火가  

에 있어 迷의 달의 象이 고 있 므로 洛書에  나  八 가 

한 迷의 달이 어 長의 의 象이  것이다

八宮  體의 하는 이므로 가 八 를 하는 

것이니 咸  이 乾을 하고 가 應하는 象이므로 에  始하

여 에 하고 壯  이 陽을 하고 浸長하는 象이므로 에 하

고 는 이 上을 出 하는 象이므로 과 離에 하고 家人睽는 

로  質이 에 하는 象이므로 離에 하고 解는 로  

質이 育하여 陽 을 受하는 象이므로 巽에 하는 것이다

는 인 陽의 象 로  正 離에  로가  하는 象

이  家人睽는 에 한 달의 象 로  正 에 있 니 이는 의 

陽이 에 있고 家人睽의 달이 陽의 뒤로 어가  金火가 正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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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坤道五宮序卦  文王八卦圖

後得主한 달이 것이  正 에 金火正

兮 曆而  曆而 兮 咸兮 兮라 함  

下經의 咸 五宮에   家人睽의 金

火正 하는 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上經의 乾 宮  乾 屯 을 乾 三宮

이라하고 比 履泰否 人 豫를 乾

五宮이라하여 八宮이 고 隨 以下를 

乾 七宮이라하여 三五七 의 로 는데 

下經의 宮  咸 壯 家人睽

解를 五宮이라하고 益 姤 을 三宮이라하여 八宮이 고 

以下를 七宮이라하여 五三七의 로 니 三  의 하는 이  

五는 中宮의 이  七  陽 의 자라는 이라 乾 는 陽體의 象 로  

 가 하고 다음에 의 가 中宮에  蓄하고 그다음에 가 자

라  體에 하는 것이므로 그 宮 가 三五七의 로 는 것이  

는 體의 象 로   體의 中宮에 가 蓄하고 다음에 陽體의 

를 受하여 育하고 (胎宮 長 의 )그 다음에 胎 가 자라  出

하는 것이므로 그 宮 가 五三七의 로 는 것이다

益  가 相交하여 을 構하는 이므로 乾 과 의 相交하

는 象을 말하여 動而巽 日  이라하니 이는 乾 이 八

의 宮을 하여 하는 象인데 動  이  巽  巽이  日  

離이   이  는 乾 이   이다

姤는 益의 의 로  乾陽의 體가 에 하는 象이므로 乾에 

하고 乾陽이 한 뒤에는 그 任務를 終하는 것이므로 에는 姤以

後에 다시 乾이 없는 것이다  益의 의 로  이 乾陽의 

를 受하는 象이므로 에 하고 이 受 한 뒤에는 그 임 를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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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므로 에는 以後에 다시 

이 없는 것이다

陽의 受  火로써하여 火는 

의 이 고 는 의 始가 는 것

이므로 乾陽에 는 陽을 調和하는 가 나

고 에 는 을 調和하는 火가 하

여 火의 烹 에 하여 胎 를 하

는 것이니 이 에 하여 澤 는 澤

困이 고 姤는 井이 고 澤 는 

澤火 이 고  火 이 니 姤

의 母가 困井 의 胎 를 한 것

이며 그러므로 에는 姤 만 나타나

고 困井  아직 胎中에 있어 에 나

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下經  로  

體의 을 象한 것인데 직 困井  四

가 長 로  의 中 에 一 이 어 

胎 의 象이 고있는 것이다 

以後 七宮  비록 八 가 一

이 어 을 하고 있  그것  

모두 三 三陽 의 陽調和하는 이  

胎 의 자라고 있는 胎宮  長하여 陽體 이므로 이 八 의 

乾 에  始하여 하니  胎 體의 象 로  動 者 乎雷

가 어 에 하고 漸歸妹는 이  姻과 姙 의 象 로  橈

者 橈乎 이 어 巽에 하고 豊旅는 이  火가 陽 를 受

하는 象 로  燥 者 乎火가 어 離에 하고 巽 는 이 胎

를 育하여 陽이 하는 象 로  者 乎澤이 어 에 하

고 節  이  胎 가 液中에  자라고 있는 象 로  潤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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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坤道七宮序卦  文王八卦圖

巽
兌

潤乎 가 므로 에 하고 中 는 

이  胎 가 體하여 二世가 는 

象 로  終 始 者 盛乎 이 므로 

에 하는 것이며 이 中에 乾 가 

없는 것  乾  姤에  終하고  

에  終하여 모두 이 어 妙 而 하

는 까닭이다

旣濟 濟는 日 인데 乾  이미 終

하  乾 의  旣濟 濟의 속에  

을 하여 을 하고 長의 에  

의 로 어가는 象이다 以後 旣濟 濟까지는 胎 의 하는 

象이  이것을 七宮이라하며 旣濟 濟는 八 에 로 어 있

니 이는 에  로 어가는 때에 의 이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羲八 의 乾이 하여 八 의 離가 고 八

의 離가 하여 正 八 의 乾 이 었는데 이것이 로 

經 의 이다 의 乾  羲八 의 에 하여 

가 하여 한 象이  乾이 相交하면  자라  上經 의 

離가 어 八 의 東 에 하니 이는 八 의 離로  

火의 聚 에 하여 을 자라게하는 象이  離가 相交하면  

下經 의 旣濟 濟가 어 을 여 게하고 그속에 乾 를 互하고 

을 하여 의 二世乾 로 어가니 이는 正 八 의 乾 이

며 旣濟 濟에  乾 로 어가는 것이 곧 의 始이다

는 의 함을 라  그 하는 을 달리할뿐만 아니라 

一한 에도 八 의 宜에 라  한 하는 을 달리하는 

것이며 에는 長 하는 이 있  그 의 體는 長하는 동안에 

어떠한 로 定하여지고 그 의 하는때에는 이 여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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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 는 이 에 着하여 長하고 있는 長의 의 象이므로 그 

의 에는 그 에 하는 사람들의 旣定한 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 여러 의 人 이 相 하고 이 相 하고 人이 

其 한 陽 格을 가지고 있는 것  이까닭이다

이것을 世  人 를 하여 古 로 人間 活의 가장 主 한 의 

로써보면 라함  能動 을 띠고 있는것이므로 그 는 드시 

能動 을 띤 陽 에  하는 것이니 乾  統 의 로  宇宙를 

하여 自  의 象이 는데 에 있어  陽이 相 하고 이 陽

을 하므로 의 自 의 象이 는 것이   出의 로  東

에  을 始 하는 象이 는데 長 로  建 의 象이 므로 主

의 象이 는 것이   陽이 中에 한 로  隱  病痛 勞의 

象이 는데 에 隱 하여 勞  盜가 므로 勞의 共 의 象이 

는 것이   上 로 의 을 한 로 東 에 있어 終 始하

여 長의 의 가 終하고 의 의 가 始하는 象이 고 있

나 한 이 므로 자라  의 로 어간 後에 의 

象이 는 것이다 이것을 八 의 의 로써 보면 처음에 東

 主 의 이  中 의 이므로 古代의 羲 農 黃  

  殷周는 想  主 이었 며 다음에 乾  의 自

의 이  歐洲의 이므로 近世의 命  主 의 始

이었 며 그다음에  勞秘密 의 이  聯의 이므

로 聯의 共 는 秘密 속에  間執務하는 勞 이며 그다음

에 東 의  에 나  이 上에 을 建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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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章 의 의 像

一節 正 八

의 한 者는 드시 자라고 자란者는 드시 여 는 것이니 그러므로 

의 을 象한 羲八 가 있 면 드시 長의 을 象한 八

가 있는 것이  長의 을 象한 八 가 있 면 한 드시 

의 을 象한 八 가 있는 것이다

가 을 하는 를 의 로써보면 처음에 가 에  하

여 上 로 내 고 다음에 가 그 를 受하여  가지를 르

고 다음에 上에  자란 이 열매를 맺고 여 어  처음의 로 돌아

가는 것이니 이는 의 長 하는 者는 에  하여 에  자라고 

여 어  다시 로 돌아가는 이다 그러므로 羲八 는 의 組

의 象이  八 는  가지의 자라는 象이  八 는 의 

여 는 象이며 羲八  八 는 一한 의 象 이므로 羲八

의 여  것이 곧 八 이  八 는 正 八 의 基 가 

는 것이다

羲八 의 乾 이 자라  하여 乾 이 相交하면 乾  의 中

를 얻어  離火가 고  乾의 中 를 얻어  이 니 이는 八

의 離로  가 火를 하여 上의 을 로부  長 로 

하는 象이  것이다 離는 가 火의 로써 軸을 

삼아   海가 고  高燥한 陸이 고 中軸에  火의 

聚 을 하여 을 르는 象이 는 것이다 의 자라는者는 드시 

여 는 것이라 八 의 中   乾의 中 이므로  中 이 

자라  여 면 乾 로 는 것이  八 의 離中   의 中

이므로 離中 이 자라  여 면 로 는 것이니 이가 八 의 

離가 자라  八 의 乾 로 는 것이다 그러므로 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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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后天八卦圖

巽乾兌

坎離

艮坤震

伏羲八卦圖

八 의 中軸인 乾  의 에 陽組

의 한 象이  八 의 中軸인 乾  

의 에 의 여 는 象이며 의 中軸인 乾 에 

의 여 는 象이 있 므로 그 八 의 六 에 모두 

여 는 象이 나타나는 것이다

雷  이  가 자라  여 면 形 의 에 

하여 火의 이 는 것이므로 羲八 의 東

 巽의 雷 의 는 八 의 東  離

의 火의 이 는 것이  火는 이  이자라  

여 면 形이 는 것이므로 羲八 의 東離 의 火의  八

의 東 의 山澤의 形이  것이  山澤  形이  形이 자라  여

면 그 部에 의 를 하는 것이므로 羲八 의  東

의 山澤의 形  八 의  東 巽의 雷 의 가  것이다

羲八 가 八 로 할때에 巽이 離로 고 가 巽 로

어 모두 陽 가 陽 로 하고 가 로 하 는데 직 離 이 

로 어 陽 가 로 하고 가 陽 로 한 것  슨 까닭인가 

하면 이는 軸의 이 乾 로 고 乾이 로   같  것이다 乾

 이  離  日 이니 가 相交하고 日 이 相交하면 相交는 

곧 陽의 의 相 이라 그러므로 乾 의 가 相交하는때에 가 

陽을 얻고 乾 이 離 을 얻어  乾 이 相 한 것이  離 의 日 이 相

交하는 때에 離日에  陽 가 자라고 陽 에  澤이 자

라  八 의 東 가 고 그것이 여 어  八 의 東

가  것이다

八 는 正 八 의 基 가 고 있 나 의 長 하는 者는 

에  하고 에  자라고 여 어  다시 로 하는 가 있 므로 

에 正 八 의 가 具 히 나타나는 것이다 羲八 는 

  四 를 말하여 에  가 하는 를 象한 것이  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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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陽과 달의 하는 를 말하여 上에  의 자라는 를 

象한 것이  正 八 는 日 의 가 함을 말하여 사람의 이 

여 어 로 하는 人 를 象한 것이니 이것이 正 八 는 人

의 長 하는 象을 한 에 나타나는 以이다

의 長 의 象을 自 로써 보면 一二三四五의 는 의 象이  六

七八九 의 는 의 象인데 中에  六七八九는 長의 로 고 

 의 로 는 것이다 그러므로 長을 象한 洛書  八 의 

는 九 까지만 있는 것이  다만 洛書 가 相 끼리에 로 한 는 

모두  이 니 이는 의 長함  九 에  하고 의 함  

에  한다는 이며 그러므로 는 自 의 가 具 한 

것이다

의 陽體  陽  같이 하고 體  달의  같이 

하는데 는 長에  로 하여 體 이 고 있 므

로 의 사이를 轉하는 것이다 의 로써보면 의 組  

의 象 로  液을 保 하므로 體 이 고 의 자라는 것  

液이 揚上 하므로 陽體 이 고 여 는 때에는 液이 하여 下

하므로 陽體 에  體 로 하여 의 象이 는 것이니 이

가 의 하는 以이다

는 가 具 하고  하여 

人의 長 하는 象을 하는 것인데 八 中

에 는 乾 가 九하여 여 어  가 고  

統 의 象이 가 는 것이므로 乾이 

에 하여 그 가 이 고 거 로부  動

이 始하는 것이다

乾  이 어 統 의 에 있고 乾 로부  가 

下 하여 를 하면 下 이 로 하여 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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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며 에  始 하는 는 一이므로 乾 의 다음  一巽이 는 것

이다

巽 이 로부  下 함에는 드시 上乾下 의 가 는 을 하

는 것이므로 自 의 을 라  一巽 의 다음  二 이 는 것이다

이 上乾下 의 를 함에는 드시 反 의 象이 있 니 의 陽

이 體에 하는 것을 이라 하는 것  이 上乾下 의 를 하는 象

을 말함이며 巽 이 을 하여 下 하면 스스로 反 하는 것이  巽

이 反 하면 澤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二 의 다음  三 澤이 는 

것이다

澤  이로  下 의 陽 가 上하는 까닭에 下流치 아니하고 上 하

는것이며 澤이 下 하여 上을 流 하 하면 下 의 陽이 로 

하여 이 는 것이니 그러므로 三 澤의 다음  四 가 는 것이다

의 流 하는  이  는 이 乾陽의 中 를 受하여 한 

것이므로 四 의 다음  五 가 고 이에 의 속에 乾陽을 含하여 

陽相交의 象이 는 것이니 이는 乾   곧 一 의 象이 고 

五는 五 의 象이 어 乾 이 相 하는 것이다

로부  가 上 하는데 가 上 하여 을 하면 下 이 陽

로 하면  上하여 雷가 니 그러므로 五 의 다음  六 雷가 

는 것이다

雷가 上 함에는 드시 上乾下 의 로 어있는 를 하는 것이

므로 六 雷의 다음  七 가 는 것이다

雷가 上乾下 의 를 함에는 한 反 의 象이 있는 것이  雷가 

를 하여 上 하면 反 하여 山이 는 것이므로 七 의 다음  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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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이 는 것이니 이는 의 陽이 을 하여 이 로 는 것을 

라하는 에 한 것이다

山이 로 솟아 라  을 함에는 下 이 陽 로 하면  山에 갈

리한 火 가 炎上하여 離火가 는 것이므로 八 山의 다음  九離火가 

는 것이다

火의 炎上하는 上  이므로 九離火의 다음  乾 이 는 것이다

이 는 乾陽이 巽 의 體中에 하여 를 하여 乾 이 相交

하고  를 胎育하여 의 열매가 고 열매속에 火의 을 갈

리하여 여 어  二世乾이 는 것이다 이것을 人 로써보면 乾  一

巽  에  사람의 를 에 내림이  五  六 雷는 가 사람의 

를 아  함이  九離火 乾  사람이 九까지 자라  離火의 

을 고 에  여 어  로 어가  人 가 하는 象이다

의 하는 것  長에  하는 것이라 의 하는 象  드

시 八 의 長하는 象에  하는 것이며 그 하는 를 보건  

八 의 象과 는 모두 陽  陽   로  乾이 陽金九 

가 金四 이 陽 三 巽이 八 이 陽 一 離가 火二 이 陽火七 

이 六이 는데 의 象과 는 모두 陽  陽

로  乾  六 四 八 五 巽一 離九 三이 니 이는 八 는 

長의 에 陽의 流 함을 象한것이므로 이 끼리에 陽이 陽끼리에 

하는 象이 것이  는 의 에 陽의 調和함을 

象한 것이므로 陽和義의 象이  것이다

이 하여 長의 이 의 로 면 陽의 인 陽 는 

하면 陽의 體인 陽  陽 는 一定하여 치 아니하는 것이다 

八 는 陽 인 乾 이 모두 의(自 至正東)陽 에 있고 

인 巽離 가 모두 (自東 至正 )의 에 있 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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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震

四
坎

三
兌

九
離

五
坤

八
艮

一
巽

戊日

月己

도 이것의 을 하는 에는 

인 陽의 體인 陽 의 는 八

 一하여 陽 가 에 있고 

가 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는 一巽九離의 가 의 陽 에 

있고 四 六 의 陽 가 의 에 있

어 陽 의 에 치 아니하므로 

의 八 는 스스로 의 交 이 생겨  

의 一巽과 東 의 六 이 交 하고 東 의 九離  의 四 이 交 하

는 것이다

一巽六  雷 이  四 九離는 日 인데 雷

 로  己의 에 갈 리하여 있어 

의 로써 日 을 하고 있 므로 

의 一巽의 곳에 가 있고 六 의 

곳에 己가 있 니 이는 六  에  하므

로 己 는 의 에 있고 一巽  에  

하므로 五 는 乾의 에 있 며 日  

에  하므로 乾의 에 있고 달  에  

하므로 의 에 있는 것이니 이 는 正 八 의 를 하는 

金火正 의 一部이다

乾五 의 中宮에  己 가 있고 己의 中 에 雷 의 가 正 하

여 日 의 을 하니 己中 의 雷 의 라함  곧 陽의 

의 이며 이는 로 日 動이다 日 의 動에 하여 軌

로 달의 뒤에 있던 陽이 달의 앞 로 고 陽의 앞에 있던 迷

의 달이 陽의 뒤로 어  後得主의 달이 어 金火가 正 하여 의 

달이 며 己  日 의 에 하여 二 과 七 가 部에 하여 

乾 二  五  七 의 象이 고 이것이 正 에 말하는 의  二經 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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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七緯라는 의 日 의 秩 가 니 이가 곧 正 八 이다

正 八 는 近世에 우리나라의 者 金一 이 의 에 하여 

한 것 로  長의 의 인 經을 後 하여 의 에 日 軌

의 하는 象을 豫 한 이니 羲 의 두 八 에 正 八

를 한 後에 의 長 의 象이 나타나는 것이며 에 日 의 軌

가 正하게 하여 從 의 閏 이 하여 一歲三 六 日의 正 이 다

는데  正 이라는 이름이 생  것이다

正 八 는 羲八 의 여 것이  한 

에  한 것이므로 의 속에는 스스

로 羲八 의 象이 含 어 있는 것이다

의 하는때는 形에  形 로 하는 것이  

의 여 는 것  形한 의 妙 에 한 것인

데 正 八 는 의 을 象하므로 形한 乾

이 中軸이 고 가 그에 屬하며 羲八 는 

의 을 象하므로 形한 이 中軸이 어 

의 上下八 의 가 하고 乾 이 의 

속에 갈 리하는 것이며  가 아니므로 羲

八 의 中軸  乾 로  것이며 의 

 가 한 의 象이므로 가 上에 있

고 이 下에 있는 것이  의 의 는 

組 의 象 로  東 에  까지는 陽 의 이

고 에  까지는 의 이 는 것이므로 東

離는 스스로 交 어 陽을 하는 象의 離 가 

東에 고 을 하는 象의 가 에  이에 

羲八 가  것이니 에는 의 의 

羲八 의 象과 의 의 正 八 의 象이 

含 어 있 므로 羲八 가 여 어  正 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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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伏羲八卦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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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基 인 八 가  것이다

正 八 는 가 하고 하여 하는 

象인데 이것을 宇宙로써보면 乾  의 

가 定하고있  이 五의 로 고 乾이 

의 로 어 가 下 하고 가 上 하

여 의 의 이 는 象이  巽의 雷

의 가 中宮의 己 中에  하여 

의 雷磁軸이 는 象이  離는 日이 에 

고 이 日 에 어 金火가 正 하는 象

이  는 달의 體인데 의 女가 長

하여 의 여  달이 어 이 華한 象이다

사람의 는 달에  한 것이   不 히 달의 

을 아  長 하는 것이므로 의 달이 여 면 사람

이 한 여 는 것이니 그러므로 正 八 는 人 의 

하는 象이다 이  人 의 하는 象을 로써 보건

 의 中軸이 는 乾  의 妙 을 하고 

東 하는 는 澤山咸의 象이 고 咸  人 의 象이 어 그속에 

을 含하고 있 니 이는  하고 는 하고  을 妙

하고 는 직 과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가 人 의 象 로

 하는 것  그 中心에 을 含하고 있는 까닭이며 그러므로 

正 八 는 사람의 하는 象이 는 것이다 八 의 一巽 三  四  

五  六  八  九離 乾의 는 四 六이  四 六  의 까지

의 로  母體가 胎 를 하는 象의 이며 四 六 를 每 六 로

써 하면 二 七 六 가 고 이는 로 胎 가 胎中에  하는 

體의 日 二 七 六日의 이며 中宮의 二 七 는 九 이  九 는 사람

의 九竅의 象이  二 七 는 사람의 上의 七竅  下體의 二竅의 이다 

動 中에도 九竅로 者가 없지아니하나 직 中宮의 九 를 사람의 九竅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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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것  사람  直立하여 를 貫하므로 二 七 의 象이 는것이

 動  體가 橫하여 의 象이 없 므로 그 九竅는 正 八 의 二

七 가 지 못하는 것이다

正 八 는 羲八 의 乾이 자라  八 의 離로 고 

八 의 離가 여 어  八 로 고 八 가 正 八 의 

基 로 것인데 이 는 經  로 裏하여 의 象을 나

타낸 것이다 羲八 의  의 乾 에 하고 乾 이 相

交하여 上經 의 離로 고 이것이 八 의 東 에 하니 離는 

의 中間 上下經의 에있어 火의 聚 로써 을 자라게하

고 있는 것이다

離가 자라면  相交하여 下經 의 旣濟 濟가 어 을 여 게 하는 

것이므로 旣濟 濟의 속에는 乾  을 含하고 이 여 어  

二世의 乾 로 어가  正 八 의 乾 이 는 것이며 그러므로 

의 乾  羲八 의 의 의 乾 인 에 한 正 八

의 의 의 乾 이니 이는 乾  宇宙 命 로  그 이 

을 라  하고 하고 할뿐이  그 體는 如一한 것이니 이가 

量의 이다

正 의 五

正 八 의 自 는 巽이 一六 이  가 二七火이  가 三八

이  離가 四九金이  乾 이 五 이니 이는 長한 이 여 어  

하면 그 象과 가 하는 까닭이다 乾  命 이  五 는 命體

이므로 命 이 하여 命體인 五 가  것이  巽  命 을 

하는 이  一六 는 命 을 含 한 이므로 體가 하여 

한 命 인 一六 가  것이  는 의 비치는 體이  二七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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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므로 이 하여 形한 二七火가  것이  는 命이 

形 하  아직 한 것이  三八  始形의 이므로 의 形이 

하여 의 始形한 三八 이  것이  離는 命의 形한 始인 이

 四九金  열매 形質의 한 것이므로 離의 의 가 하여 열매 

形質의 四九金이  것이다 正 八  五  命  形 로써 

어 乾 命 이 하여 五 의 命體가 고 雷 의 가 하여 一

六 의 이 고 火의 이 하여 四九金의 形質이 고 의 形이 

하여 三八 의 가 고 의 이 하여 二七火의 火 이  것이

니 長과 의 象이 로 一치 아니하므로 正 八 의 五  자라는 

象의 八  五 의 乾 金  巽  離火  相 한 것이다

五 이라함  五 이 相 하여 여 게한다는 이니 五 의 과 五

의 相  그 象  一하면  그 이 一치 아니한 것이다 相 이

라함  長의 에 自體가 자라  하여 他를 하여 自體의 자라는 資

를 삼고 自體가 者의 世代 者가 는 것이  이라함  의 

에 他를 하여 하여 他를 여 게하고 他로 하여  者의 世代를 

하는 者를 삼는것이니 이는 長의 에는 사람이 自 志를 가지고 

長競 을 하여 他를 하고 自體의 長을 하는 것이  의 에

는 이 사람의 을 여 게하는 때이므로 그 이라는 것  自體의 

長을 함이 아니라 他의 自 志를 하여 그 의 속에 의 

을 갈 리하게 하는 까닭이다

의 로써보면 이 여름에 자라면  한便 로는 열매를 맺  後

에야 가을이 어 여 고 쭉 이가 지 아니하는 것이니 여름에 열매를 맺

는 것이 곧 自 를 하는 일이  만일 자라는 自 를 그 로 任하면 

열매가 맺히지 못하여 쭉 이가 는 것이며 嗑 에 懲而 此 人之

이라함  이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 의 相  곧 로 어  火 火 金 金

 가 는 것이   한 여 는 것을 한다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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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곧 로 는 것이니 「  함이니 하면 反하는지라 가 

하면 를 하고 가 하면 火를 하고 火가 하면 金을 하고 金

이 하면 을 하고 이 하면 를 한다」함  相 이 곧 相 이

 相 이 곧 이라함을 말한 것이다

가 를 한다함  는 命體이  는 命 이라 의 에 

가 命 를 하여 自體中에 含하여 가 體하는 것   自體가 

여  하여 命 를 部에 含하는것이  가 하면 가 하여 

가 의 世代를 하는것이며 가 火를 한다함  는 命 이

 火는 이라 의 에 命 가 의 火를 하여 自體中

에 含하여 火가 體하는 것  自體가 여  하여 을 部

에 含하는것이  가 하면 火가 하여 火가 의 世代를 하는것

이며 火가 金을 한다함  火는 이  金  열매 形質의 象이라 

의 에 火의 이 金象의 열매 形質을 하여 陽 가 部에 

聚結하고 殼이 하여 火金이 體하는 것  火自體가 여  하여 

열매 形質을 結 하는것이  火가 하면 金이 하여 金이 火의 世代를 

하는 것이니 曆法의 三 의 에 火가 盛하면 金이 하고 火가 에 

하면 金이 하고하는 것이 곧 火金 의 이다

金이 을 한다함  金  열매 形質의 象이   의 象이라 의 

에 열매 形質이 를 하여 自體中에 含하여 金 이 體하는 것

 열매 形質 自體가 여  하여 를 部에 含하는 것이  열매 形

質이 하면 가 하여 가 열매 形質의 世代를 하는 것이며 이 

를 한다함   의 象이  는 命體이라 의 에 가 

命體를 하여 自體中에 命을 含하여 가 體하는 것   自

體가 여  하여 命을 部에 含하는 것이  가 하면 命體가 

하여 命體가 의 世代를 하는 것이다

五 의 象  正 八 의 長 의 에 나타나고 있 니 乾 母의 

五 가 巽長 長女의 一六 를 하는 것  母가 長 의 로써 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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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王八卦圖  陰陽劃

巽

乾

兌

坎

離

艮

坤

震

巽乾兌

坎離

艮坤震

 伏羲八卦圖  陰陽劃

長女를 하여 하는 것이  巽의 一六 가 의 二七火를 하

여 하는 것  巽  形한 이  는 形에  形이 하는 

이라 이는 形에  形을 하는 것 로  形이 形을 하여 한 

것이다 의 二七火가 離中 中女의 四九金을 하는 것  는 

形의 始로  離의 火를 하여 形한 을 한것이  한 巽의 

長 長女가 形 하는 에 長 의 로써 中 中女를 하여 한것이

며 離中 中女의 四九金이 女의 三八 을 하는 것  離가 

長 의 로써 中 中女가 女를 하여 한 것이며 女

의 三八 이 乾 二世의 五 를 하는 것  가 長 의 로써 次

世代를 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라함  의 에 長

의 로써 母가 長 長女를 하고 長 長女가 中 中女를 하고 中

中女가 女를 하고 女가 次世代를 하고 하는 의 이

니 의 라함  가 育 로써 弟 를 하여 그 을 여 게

하고 의 여  弟 가 의 世代를 하는 이다

의 陽

八 에는 그 를 라  東  

의 象이 있고 의 에 라  

의 의 陽 에 한 가 하

는 것이다

羲八 의 陽 를 보건  東 의 乾

離  陽 이 八이  이 四이며 

의 巽  이 八이  陽 이 四이

며 의 乾巽  陽 이 八이  

이 四이며 의 離는 이 八이

 陽 이 四이니 이는 의 의 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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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正易八卦圖  陰陽劃

巽

乾

兌

坎

離

艮

坤

震

東  는 陽 하고  

는 陽 함을 象한 것 로  

의 을 말한 것이다

八 의 東  의 陽

는 모두 一하여 東 의 巽離  

의 乾 과 의 乾 과 의 

巽離 가 모두 陽 이 六이니 이는 長의 에 의 長하는때는 

陽이 히 어 이 자라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 陽의 라함  그 가 한 것이므로 의 陽 한 

 如 히 陽이 하고 의 한  如 히 이 하여 이 

上의  寒 의 差가 하고 陽 의 이 한 한 것이다

羲八  正 八 는 一한 열매의 象이로  者는 열매의 組 의 

속에 가 動하는 象이  後者는 열매가 여 는 에 있는 象이니 그

러므로 陽 의 가 로 一치 아니한 것이다 羲八 는 東

에 陽 이 八이  이 四인데 正 八 는 東 에 陽 이 四이  

이 八이며 羲八 는 에 陽 이 四이  이 八인데 正 八

는 에 陽 이 八이  이 四이니 東 는 陽 이  

는 이라 이는 의 에는 東의 陽 에 陽 하고 의 에 

陽 하여 의 流 하는 象이  것이  의 에는 東의 陽

에 陽 하고 의 에 陽 하여 의 調和한 象이 

는 것이며 正 八 의 는 長의 의 八  같이 

과 陽 이  六이 어 陽이 하니 이는 八  正 八

가 모두 陽 가 에 있고 가 에 있고 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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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節   九宮

의 에는 에 가 있고 象에 羲八 가 있 며 長의 에는 

에 洛書가 있고 象에 八 가 있 니 의 에는 象에 正 八

가 있 므로 한 에 어떠한 像이 있는 것이  그것  곧 洛書九宮

의 한 九宮 이니 이는 에  한者가 여 어  다시 

로 돌아가는 이다

洛書는 胎宮中에  胎 를 르는 象인데 東 의 一六  三八  의 

胎宮 井 의 不 井의 象이  의 四九金 二七火는 胎宮 의 已

日乃 의 象이  中 의 五 는 의 命體로  胎 가 胎中에  자라

는 象이다 胎中의 胎 는 자람을 하면 여 어  母 로 出 는 것인

데 洛書는 九 가  胎 의 長 한 象이 고 九 를 어  가 면 

여 어  出 는 것이니 그러므로 胎 가 여 는 때는 中 에 가 나

타나  中宮의 五 가 는 것이다

胎 가 여 어  出 는 때에도 不 井의 에 하여 洛書東 의 

一六三八의 는 치 아니하는 것이   洛書가 자라  여 는 것  

의 의 는 一치 아니하고 여 는 에 있는 것이므로 

 같  五 는 지 아니하고 洛書  같  九宮이 는 것이다

洛書胎宮에 胎 가 胎 는 때에는 胎 가 자라  하여 相 의 가 

하여 의 金 火가 洛書의 金 火로 고 洛書의 五 가 東

의 中에 寓하여 자라는 것이니 이가 胎宮井 의 의 象이며 胎宮에

 胎 가 出 는 것  母  의 이므로 相 의 가 하여 金

火가 互 하여  의 金 火가 는 것이다 의 자라는 것  相

로써 하므로 洛書는 相 의 象이 고 의 始 하는 것  相 로써 하

므로 는  같  相 의 象이 는 것이다

洛書 의 四九二七  胎 의 胎  出 의 交 路이므로 이것을 四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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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一

七

八

二

三

九

六

洛書九宮圖

五

 后天河圖九宮圖

四

一

七

八

二

三

九

六

五
十

二七金火門이라 하는 것이  二火는 달의 象이  九金

 陽의 象이라 洛書는 二가 에 있고 九가 에 

있어 달이 陽의 앞에 있 므로 달의 迷의 象이 니 

이는 姙 中에 胎門의 닫 있는 象이  胎 의 出

에 이 門이 열리는 때에는 金火가 互 하는데 그 互

하는 法    같이 의 는 四正에 그

로 있는 것이므로 二가 正 에 있고 四가 正 에 있고 

七이 東 에 있고 九가 에 있어 이에 九宮

가 는 것이며 九宮  九가 에 있고 二

가 正 에 있어 달이 陽의 뒤로 어가는 것이므로 

後得主의 달이 니 이가 곧 달이  달  金과 火가 正하게 互

 象이라하여 이것을 金火正 이라 하는 것이니 正 이라는 이름  이 

달의 象을 말하는 것이  金火正 의 象  九宮의 金火門의 

에  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라함  달의 여 는 이  달의 여 는 것  곧 女인 

의 여 는 것인데 正 八 에는 가 三八 로  東 를 하고 

九宮 에는 가 二七 로  金火正 하는 에 하고 있다 그런데 

는 東 에 는 三 八 線을 지키고 에 는 七 線에  싸우고 

있 니 九는 七의 中 로  七 線에는 九 로써 자라는 象이있고 

 九의 中 로  三 八  두 九가 陽의 義로써 하여 여 는 象

이 는 것이며 그러므로 의  七 線에  자라고 三 八 線

에  여 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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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正   

五一

嗚呼 盤古  无  德 人  巢旣巢 燧人乃燧 哉 羲 結 

聖哉 農耕  黃  日 辰 七  九 龜 殷廟

可以觀德 聖乃聖 周德  二 七  麟兮 聖乾 中立 上律下  于今

日

嗚呼 今日今日 六 三 七 二 八 一 一乎一

擧便无

便 一 一无 无體 无一无  中 五

而 正體

而 環影

哉 體影之  囿  

之  三

聖人 之  乃 乃書

書之   之  旣濟 濟 龍 濟之象 而  

龜書 旣濟之  而  无

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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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 反

 火 火 金 金   而 火

金火互宅 之

嗚呼 至矣哉 无 之无  之不  不 而信 之

而 之 而翼之 一而貫之 世

四 六 五 五 六 四

之  止乎

二經 五綱七緯

 而  三 二  金 之母

己  而  六 一  火  陽之

 而  旣濟而 濟 一 之  四金之  胞  之

一  胎 一九  三  二 一  三

終于己  之 一  復  之 一

復之之  一八七

五日一  日一  五日一節 三 日一  二 一

陽  而  濟而旣濟 七火之  八 之體 胞 己  之

日一七  胎 五  九  二 七  三 六



正  易

817

終于  之 四  復 己  之  一

復之之 一七四

五 一  八 一  二 一日

德三 二 六 一 日 宮 无  日  三 六宮

 三 日

四象 體  一 五 九

一  二 一 六

火

火

金火一

聖人  金火  軍   農 鋤 歲  工  雷  德

 不能  好一曲 瑞鳳鳴 瑞鳳鳴兮 律呂聲

金火二

吾 心 東 而固守 而交  金九而 盈 丁火七而  

金火之互  經 之 權 雲動 象 歌樂章 武  黃 之一淸 好一

之壯觀 三山而一  三 而一觀 觀 此而 壯 三 而義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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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火三

淸 和 淵 无絃琴 東山 一三八峯 次 臨洞得吾  

巾 石壁 松架短壑 山  鷺飛 懶 羽  俯瞰 壁  

互互中 中 仙  吹 弄

金火四

四九二七金火門 古人 不  主人次 開 一六三八左右  古今

一 壯觀 今古日 一 觀 歌 七 章一篇 周公聖德 好 之不

 今日

金火五

嗚呼 金火互  不 正  弦   律呂  立 聖人 不

 豈一 命

嗚呼 日 之德 之  五  八  二日 日 三  

二

 日 日     无

之  三 六旬 六日

之  三 六 五  四 之一

一 之  三 七 五  五  正吾 之  三 六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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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而  三日 弦上亥 八日  五日

于  六日 弦下巳 二 三日 于辰 二 八日 復于  三 日 

 中宮之中  一日

六 九金 而潤而律

二火三 而影而呂

一歲周 律呂

 一 二 九 六

 八 六 四

 一 八

日 一九

  乾 雷 中

歲  六 二 六日  校正書

之  之 德日

陽  直

消長 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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盈 也 

消長 也 

之  之

之  盈而

之  消而 長

陽 心法之

調陽律  之

日 殼 日 至人 影

潮 之 一六壬  二七丙丁火宮 火 炎上 下互相 擊 互相

 而隨 節 日 之

嗚呼 日 之  至 至  書不盡

嗚呼 哉 哉 一 能

一 能 兮 潮  

兮 早 難辦

火旣濟兮 火 濟

從 兮 不

德從 兮 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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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壬 兮 必東

一 兮 于歸

歲 流火六 七日 聖七 書

嗚呼 无  一   一

 一  一  

哉 金火門 出  一 出  三 門 日 辰 影 一 影 五 門

八  一  无門

日 乾 宅 壯觀雷 宮  復上  正 金火日 宮

无上

復上  心 中  心 辭古人  復上 心

復上 心  中 心  一  翁心 丁寧 付 中

无上 重

无 正  母

不肖   只  安泰 母心 歲  七 七日 己  不肖  金  

泣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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翁 監 事

嗚呼 金火正  否往泰

嗚呼 己  

嗚呼 丑宮得旺 宮

嗚呼 宮 事 寅宮

嗚呼 五 六  一歸體 德无量

體  己巳 辰 己亥   而 六 一

體   己亥 辰 己巳  而 三 二

體    壬   己巳 一  而无 五日而  而 三

日 體  丙  寅 五 丙寅 壬寅 辛亥 一  无而  七日而復 

而 三 六

翁无  火 己

己巳宮 而

己  九辛金

九辛金 六

六  三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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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乙  二丁火

二丁火 五

宮 而

五  四 金

四 金 一壬

一壬  八

八  七丙火

七丙火 己

己  九 金

九 金 六

六  三

三  二丙火

二丙火 五

五  四辛金

四辛金 一壬

一壬  八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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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乙  七丁火

七丁火 己

己  一壬

一壬  二丁火

二丁火 九辛金

九辛金 八乙

八乙  五

五  六

六  七丙火

七丙火 四 金

四 金 三

三  己

丙 三宮 之

丁乙辛三宮 之

 三 兩

 三 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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寅  之

丑  之

上 丑

己丑宮 寅 辛  壬辰 巳  乙  丙  丁  

己亥宮  辛丑 壬寅  辰 乙巳 丙  丁  

己 宮  辛亥 壬  丑 寅 乙  丙辰 丁巳 

己 宮  辛  壬  亥  乙丑 丙寅 丁  辰

己巳宮  辛  壬    乙亥 丙  丁丑 寅

己 宮 辰 辛巳 壬    乙  丙  丁亥 

二 八宿

  軫  丑

  翼  寅

乙   張  乙

丙     丙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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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亥  柳  丁巳

    

乙丑  井  己

寅  參  

辛   觜  辛

壬辰    壬

巳    亥

  胃  

乙     乙丑

丙     丙寅

丁   壁  丁

  室  辰

己亥    己巳

    

辛丑  女  辛

壬寅    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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辰    

乙巳    乙亥

丙   心  丙

丁     丁丑

    寅

己       己

      辰

辛亥  亢  辛巳

壬   角  壬

亢角二宿

能聽角 不亢 室張三 六 无量

武 胃  德 心  正 金火  律呂調 陽

九九吟

凡 滔滔 雅士 聽 一曲 浪吟 書 事 修 人  三絶韋編

吾  不 无  六 狂一  自 人  中  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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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 而歌

 三 六 日  一 三  九九中  无无 六  一六宮 張 五

歸  五 五點  五歸  四 五點  正 眞經 只 此宮中 

正心 終始无  丁寧 翁 必  好吾好

 

五歌

火旣濟兮 火 濟

旣濟 濟兮 三

濟旣濟兮 五

兮 三 五

三 五 兮 上

上 兮 五一

五一 兮 金火而

金火而 兮 曆而

曆而 兮 咸兮 兮

咸兮 兮兮 兮五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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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閏

 體  二 七 而閏

 體  三 六旬而正

无量

周回

 二 一 六 里

 三 二 四 里

 五 四 里

盤古五 壬寅 至 淸 緖  一 八 六 四 三

三 六 始從蓮潭李  賜  二 曰 觀  賜 一絶曰

觀淡 如  好德宜 仁 影動 心  勸 此眞

立

觀 一  六九之 始 工 妙妙 妙  无无 无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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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
北

丙
南

丁 西

日

戊

己

月

癸東

乾

艮

兌

甲 戌
震

酉
申

亥
子

坎

丑
乙

寅
卯

巽
庚 坤辰 巳 午

離

未
辛

圖 易 正 火 金金 火 正 易 圖

无

乃 三 自  又 仙 一 眞 此 无人 守 人

歲  丙  日 辰 二 八 書正

正

之 日  日 不正  正

 閏

古 章日  一張 雷  觀宇宙无中  工待人

一一

六  不 之

一 五  不 之

開  闢丑

丑 五六 一八

一八復上 影  五六 中 體

九七五三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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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四六八  

之 二五 五  五 德 一三五次  七九次  三 兩

之 交 之

之 之

九宮 八

之離乾 之三一 東 正

之  之六八 東維

之  之二七 互

之 巽 之 五 五 之宗 六宗之長 中 正

之 辛 之九四 交

洛書九宮

一 壬  一

三  三 寅

七 丙火 七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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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五 辰  五

九 金 九 金

三五 綜三

己  丙寅

乙 丙  寅

丙辛  寅

丁壬  壬寅

壬  寅

八

己  丑

四 辛金 四 金

六  六 亥

八 乙  八  八

二 丁火 二 巳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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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二 綜五

己 亥 丁

乙 乙亥 己

辛丙 丁亥 辛

壬丁 己亥 

辛亥 乙

一歸體

火 金 金 火 金 火 火 金 火金金火  龍華歲 今

令己 壬 丙 呂律 丁乙 辛 五 兮 歸丑

九之中

九 七之中

八 五之中

七 三之中

六 一之中

五一九之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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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一七之中

三一五之中

二一三之中

一一一之中

中 一一之  之  中之中

之  中之中

一 五含六 一 之

聽吾一

雷 正

己  四金一 八 七火之中 无

无 而 一

一 德而

壬 丙

德 二四六八

二火三 六 九金之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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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无 五

五 而

 丁乙 辛

 九七五三

四正七宿 中

五九 而 八 閏中

五 而 六 正中

五九 之  一八七

五 陽之  一七四

三 乾 八 否泰 益咸 旣濟 濟 嗚呼 旣 旣  終 始 曆

一吟

一歸體兮 五八

五八 兮 九二 綜

九二 綜兮 火 金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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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 金淸兮 淸

淸 兮 日 華

日 華兮 琉璃世

世 世 兮上 臨

上 臨兮于于而而

于于而而兮 正正

正正 兮 好好无量

乙 歲  乙 日 二 八 不肖  金 書

二  二 四節

三日乙  正一  一  和

八日  正一  一  中

辰 三日乙  正一 一  和

八日  正一 一  

巳 三日乙  正一 一  雷和

八日  正一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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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日乙  正一 一  立和

八日  正一 一  

三日乙  正一 一  建和

八日  正一 一  

三日乙  正一 一  淸和

八日  正一 一  

三日乙  正一 一  和

八日  正一 一  

三日乙  正一 一  咸和

八日  正一 一  亨

亥 三日乙  正一 一  正和

八日  正一 一  

三日乙  正一 一  至和

八日  正一 一  貞

丑 三日乙  正一 一  和

八日  正一 一  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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寅 三日乙  正一 一  仁和

八日  正一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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